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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資料集윤 西狼의 용u뾰政策 및 東西X명 接願開係의 主要

文을 觸훌R . 짧귀l計劃의 一環A로 짧뀌l 한 것 임 •

2 • 이 I 輯에 !t>Z錄펀 文敵운 「 에 어푸러 터 」 및 「갓생 j 東

西狼iE常융談을 前後하여 東西X뾰問의 往來한 主要활信 , 公式

짧表文等을 包含하고 있으므로 東西狼接願의 *쪼繹플 아는데

좋은 賢料가 될 것 엄 •

3 • 핍院에서는 東西狼問題뿐만아니라 統韓問題冊究의 參考賢料혹

서 東西狼 f형係의 主要文敵을 앞 o 로 織純하며 빼훌R • 뀌l 行할

計劇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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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앙공화국 수상， ii간프 정푸선언 ( 1 969 ‘ 10.28)

4J 리 브란드 수상은 1969 년 10 휠 28 일에 개최된 독일 연방공화국 극젝 (하원 )

꺼1 간 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선언윤 행랬다，

극최의장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운!

우리는 득일 연앙공화국 ( 서독 ) 의 안전파 옥연만족의 단견을 유지해 나감 궁{

결갑을 갖고 있으며， 또한 평화릎 유지하고 구라파의 영화질서 확립어1 협응하고

우리 만족의 자유권파 꽉지플 신장하여 내일의 세계에서 독얼이 차지할 위치가

인정을 딴고 동시에 보장되어지도록 할 굳은 결의릎 갖고 있읍니다.

딱라서 우 cl 정부가 추구하는 정 책은 일판성을 지 니고 있 ξL며 또한 항상 새 ι

}션화에 말 r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유연성을 지난 정책이 될 것입니 l ~ '

3 자’; ;;년간의 엽석» 지난 여러해 동안의 연방공화국과 각 주(州)틀파

--]-리고 시·읍 i 연틀에서 챙해진 즉 우리 만족의 각계 각층이 망라되어 이룩해

놓슨 엽석에 대하여 우리의 종경을 표해 마지 않는 겨}입니다.

독일 연앙공화국이 결어온，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켈을 밝혀준 많윤섣

구자뜰의 대표자로서 본인은 여기에 「콘라드아데냐우lJ， f 테요도프 호이쓰J ， f;

르트. 슈마허」 와 같은 붐의 이릎을 들고자 합니다.

지난 20 년 동안에 이루어잔 여러가지 엽적듭을 푸언한 사랑은 아우도 없을

것 이 며 , 또한 의 성 하거 냐 파소 영 가한 사 람도 아우도 없응 것 입 니 다 • 이 엽 걱 f

은 이제 역사(歷옆)가 펀 것임니다.

우러나라의 자유주의격인 기본질서는 g 윌 28 엘에 다시 .한렌 그 연속성이 인정

되어졌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싸워냐가야 할 극단주의자들융 유련자들이 붐영하게 거부하고

냐션테 매하여 본인은· 떤-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융 표하고자 하는 바업니냐.

«세계에서 받운 신임 » 우리의 의회 정치에 업각한 만주주의는 독얼 연방공

약국이 건 E녕판 Al 20 년이 지난 오늘날 언전에 해릎 맛추어 나갈 수 있는 능꾀

응 과시하였우며， 따라셔 그가 당연한 시연슬 성공적무후 극복하여 훌륭허 ‘’ l 겨냈

슴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려냐라 깎써서도 도한 추옥되어 셨￡역， 딱라서 c섣

도흑 하는데 도웅이 되어진 것업니다.

‘
다



의회정차에 엽각한 만주주의의 제 행태(제도동)들을 엄정하게 지키는 알은 사

살 이제 100 여년째 옥알의 I간주주의를 위하여 투갱허l 요고 악심한 희생을 치러

가연서 지치고 그러하여 않은 고생 과 노랙을 다하여 :+시 만주주의를 재건해 낸

우리 만족의 정치사회로 볼 폐는 자영하고도 망연한 것이라 하겠융니다.

정부와- 정쑤에 당이 한펀에서 그러고 닥은 잔펀에서 야당이 셔후 자리블 따져

서 반대적 업장윤 취 하고 거족적우로 또한 협 동해 냐가연서 우리 독얼 연방공화

국에(희망찬) 홉륭한 내일(장래)이 보장되도혹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의 책엄

이며 또한 과처l 임니다.

독일 연앙공화국 정쑤는 이러한 제 목적을 마하기 위하여 업업부와씌 성살한

협동이; 필요하다는 사살을 알고 있읍니다. 이블 위해여 풍확국 정부는 독쩔 연

방공화첼 의효l 와(하원) 그러고 또한 상웰‘각 주 수상의 연방체안)에 빼하여도

물론 효의적인 뜻을 표하여 두는 바입니다.

우리 만족은 서l 상의 그 어느 민족이냐 다 그러하드시 내적인 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냐 70 년대에 우리는 이 냐라에서 상호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기 블 북돋을 수 있을 만픔의 절셔만을 갖게 될 것 입 니다.

이와 갇은 민주주의죄인 질시는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배상한 안내를 필

요록 하역 또한 서로가 상대앙융 이해할려는 "1 상한 노력 을 할 켈요 71- 있는 것

엽니다.

«국가와 싸회의 개혁» 우리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만주주의흩 실천에

옮겨 보도록 파강한 노력을 챙하고자 합니마. 우라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

이 냐 일 처 리 의 땅법 (Arbeitsweise ) 을 공개 하고 필요한 정 보가 있 c 연 이 와

갇은 필요어l 응할 수 있 는 응붐의 충운한 배 려 블 다할 것 업 나 마 •

암 o 로 연앙공화국 국회 ( 하원 ) 이l 서 행해지는 검취같윤 알을 풍해서 푼만 아니

라 우리 안족의 제(諸) 대표석인 「구릎」플과 항시 접족올 하고 또한 연방공

화국 정젝허l 판하여 광엄위하게 얄려 둡입~£써 오둔 시인이 국가와 사회의 개

혁 어! 함 커l 창켜 할 수 있 는 기 회 릎 갖게 되 도흑 우리 는 우리 의 노랙 을 경 수할

것 입니다.

기성세대으| 깎임이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집이 지워져서도 않되기을 평화스럽게

성장하여 자라난 세대들어l 께 호소하는 바이다. 즉;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날을

시-상 그새로(액‘안대후) 뱉아들여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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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이 뜰 젊은 사랍둡슨 나읍과 같윤 사살을 ‘이해하져 않εL연 안탑 니다.

즉，그들도 국가와 사회에 펴하여 의우플 지니고 있닥는 사실을/

«선커권 챙사 연한올 내리다» 선거권 행사 연한(측 선거권 연한)올 감l 써|에

서 18 세로 내리고 피선거권 챙사 연한c-피선거권 연한)을 25 세에서 21 세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는 법안을 우리도 본 국회에 앞￡로 제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우후 성년 ( E짜年) 연한 규정을 도한 채 검도할 것업니냐.

«공옹(연혜)책임캅의 강화») 우리 사회의 여러 붐야에 걸쳐서(청영동에 창

여찰 수 있는 l 좋똥 견정 (뀐 )파 공동 책엽둥윤 灣~로 닥확흥 매팩에 대한

역 동H 力勳 ) 하는 챔 eJ 될 것 입 니 다 •

우리는 ( 완천허 * 완벽한- 맨주주핵를 이룩해 낼 추는 없는 첫엽냐다、 우리는

보다 많은 자유를 제공해 추는(향유할 수 있도흑) 그리고 보다 많은 공응의

책 임올 요구하는 사회플 바라는 것 업니다. 우리 의 지금 연양공화국 정쑤는 양 ~~'

대화를.£색하고- 있￡며， 책임을 느끼고. 지고 있는 오든 사랍들과 ~l 판적인 파트

너 판계 ( Partner schaft) 블 이륙하도록 모색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출과 학품과 경제， 다시 말해서 。l 밖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러한 대화와 상호의 ~l 관적인 파트너 판계를 오씩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 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 조합틀에도 또한 걱흥되는 것이며，우리는 이플 노농조

합플과 성호 선의에 찬 협동을 해 냐갈 수 있게 되도옥 노력을 다하고 있휴니

다. 이듣 여러 노동조합들이 냐라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의플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냐라룹 계속 발전시켜 사회척인 업쳐 국가후 커냐가게 하는데 남아흔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장은 여기에 새삼스럼게 증영하여 ‘ 밝혀 둘 필요조차 없을-

것 업니다.

앞~1료 탱해져야 한 일틀을 우리 7}- 성취할려년， 우리는 우리 사회，2-J 오듣 능동-

걱인 힘올 ..£.아야 합니다. 그 힘의 협력이 원요합니다. 오둔 세져l 판쳐인 확신

이냐 종교격인 확신에 대하여 이블 허용하고 솔직한 태도를 취하려늠 사회는 이

웃에 대한 연대 책임강에 엽각한 옹사륜 하는데서 그 실이 입증되는 람리걱 ~힘

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마·

따라서 교회냐 가정에서 청소년 활동분야에서냐 흑은 교육부운에 대하여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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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교유안무로는 부;듀 낀 것 입 니다.

우리가 공옹의 파제로 썽각하는 -안야로서는 흑→효l 늙은이윤과 영든 사람듣파 그

1'-1 고 육체적으로냐 정 신석으로 그- 성장 말육이 저해맏은 ( 블구 ) 자들이 어 려울 "li

←응갈걱안 지원뿐만 아니라 안간직안 캅-동에 의한 연대 객입같은 뒷받션이 필요힐-

랙， 더욱 우리의 공동파세가 주어 져 있다고 보는 것 업니다。-자국 ( 自최 ) 내에서

은얀 아니라 t갑전도상 국가나 거개말 후진 국가들에 있어서도- 인간을 위한 잎

에 좋샤(옹사)하는데시 교 ~I 약 사회익 각층이나 제 구룹을이 정치적인 행응~i료

서 서 르 칩 동 작용하게 되 는 것 업 니 까 c

사최의 제 세력(제증)야 바라는 정당한 그러고 근거있는 소망들파 연망공화국

정부의 정치걱 의지(풍志)가 하나로 동일 띨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찮엄없는

노력을 마한 것캡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 헨 정부는 처1 2 차 셔1 계대천으로 얄미암아 그러고 히플걱

정권에 의하겨 자쟁펀 만족적 "Ii '샌행위록 얄 "I ‘남아 우리 옥엘 국민에커1 제기된

oj:제들이 종국석<0 ，ζ 하냐익 구라마 껑화칠서의 행태로서얀 그 해당을 t날션할 수

있마(즉 하1 갤펠 수 있다)는 것알 논점으효 그 시딸을 상는 것업니다. (즉 현

칭부익 가본태도는 석가에서 출말하는 것입니아) • 그렇지만 우리 독일 국만이

서l 저|의 c+ 븐 .£.둔 만속블과 마찬가지후 만족격 자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살을

암닝1 호부나 착안헬 사암은 아무도 없는 것엽니다。

~ z< 만으:동권 슬 유지해 냐가야 한다.» 이 제 우라 앞에 놓여 있늠 앞<0 ，같 ζl

맺낙1 -~능칸에 랭해 나가야 할 살세석안 강치의 파제는 헨재 저하고 있늠 동‘서

→수간의 정처1 된 경떤상태에서 벗어냐가야 합우로써 동 9λl 득간의 체 싱황이 개산되

。1 만족직 일처]J같서의 등앞상 ( Elnh'9上~ >r :"ition ) 을 유지해 냐가는 일입니

약‘ 우 "I 늑쉰， 사갚들윤 。j야와 역사 룹 등해시 --그 영강판 역사와 '-'1 욕의 역

사듭 iξ상딴- "<jJ같 앞체」승 연걸되어 있 응· 뿐안 아니라 우리는 :ε 안 .£.둔가 득

얄이 라는 이 냐라에 .:L 삶의 터션인 온 고장슬 갖고 있는 것 입 니까 •

.-9- 바는 또한 아직까지도 용옹의 과처l 와 공동의 객임윤 지니고 있융니다. ""
「 ’

우-~: 단 독-일인블 간의 평화와 주라파어l 있어서의 팽파플 위한 공동의 과처l 와
'OJf1:r

지니고 있는 것엽니다. 옥일 연방콩화국(서독)파 독일 놔F광양화국( DDI\. =

5• 옥 ) <>1 세 우! 진 지 20 년이 지 간 오느나
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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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 시 로 분e-] 분한덕 어 생환하는 상향같 막 도옥 노펙 응 C냐 하 -~l ~i· _~a \:1_ 얀씌 l.j

다· 즉 다시 말해서 법 칙 헤 마라서 영 존하여 살고 ( Nebeneinander ‘)

여 71 어l 저 더 나 아 가 함 꺼} 같 이 살 수 있는 상힌 ( M1 teinander ) 섹

달하도흑 우리는 노력헤야 하는 것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옥일 사땀뜰에거1 만 판섭의 돼상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은

아넙니다 ι 왜냐하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워진다연 이것은 구라파에 있어시

의 평화릎 위하여 그려고 동 a 시 양진영간의 판체에 대하여도 또한 중요한 의 ~l

( 원줬 ) 가 있기 해운업 니다·

동옥이 국제걱으로 차지하고 있는 판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갱각파과F

• 그리 고 우러 우닝방&둘이 가지 그끄l 있는 견해 ( E태R 도 ) c애5 하는 동꼭 z자}신의 태도 σ여’ “시|

에 상당히 달려 있는 것업니다.

아우튼 우리는 우터 동족(同族)인 동옥 사랑뜰이 국제적인 우역과 운화교츄성

차지하고 있는 여러가지 유러한 이정 (利‘맺)들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없응니다.

V« 동독과의 협 상을 노력 딴다.» 현 연방공화국 정 부는 1966 년 l2월어l 낭시
의 키정거 수상파 그운이 영도하건 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찬도되어진 정 씨윌

계속 수행해 나가며，총독 내각에 대하여는 아우런 차별대우를 둠이 없는 정부

차원의 협상을 풍， 서독이 상호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벤 여기에 제안하는 이 η1 '까

이라한 협상융 몽하여 협정처l 걸이 되고 딱라서 협약에 의한 쉽농이 가능케 한

그러 한 엽상을 제안꽉는 바입니다.

독일 연 방공화국 ( 서 독 ) 정 부가 동득 (DDR ) 을 국제 법 상으로 송인 한다는 것 추: 고

려 되 어 칠 수 없는 푼체인 것 엽 니다. 톡엘에 두개의 국가 (Zwei S taaten) 샤 츄꾀

하고 있다고 하뎌라도 이들 두 국가는 서후가 외국은 아닌 껏입너마.

이뜰 우- 국가가 상호 갖는 판걱l 는 단지 특벨한 종류의 판계에 지나지 。!-←。~
l.O i"':'

뿔이며 , 절a. 외국간의 관계와는 다른 것엽 니다.

요천벤 의 연 망정 부 ( 선 임 정 부 ) 의 정 책 에 뒤 이 어 현 정 부는 우력 과 폭릭 의 λl 용

과 이의 야용올 거와록 하는 위협을 상후 오기할 것에 관한 구속혀 있는 협;성

(조약)을 체견한 준바 7r 되어 있다는 입장은 옹득에 대하여도 적용된 l 는 사 2 ‘

을 얘기에 선엔해 우는 바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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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백럼(에플딘)입장의 개선» 연깡공화국 정부는 0) 국，영극，불란서어l 배하여
다옴파 같은 영.을 해출 것을 권고한 것업니다". 즉 이플 세냐라가 액립획 펀항

을 완화시키고 또 개선할 것에 판하여 이양어1 시작한 소련파의 회람을 강력히

강조하여 암 o 로 계속하도흑 권고크자 하는 lJ]-<1j 니아.

4 대국의 특벨한 잭임하에 놓여 있는 액럼시(市)의 (현항) 법석입장응 불가

정한 것 o 료 껴l 속 남아 있지 않으면 않됩 니다 ( 者註 : 백 렁에 대한 공산측의 쑤

당한 임의걱 안 검 령이 냐 상향 9-] 약화 조직등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않된다는 것 야

다 ) • 윤은 그 랭 냐고 하 낙 이 같은 액 핍 의 1캅 ~ 지 위후 인 하껴 벡 링 시 '11 에 있 어

서의 교통파 펙럼우후 풍하는 교통의 어혀웅을 개선 완화하자는 시도블 져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견 5L 안멸 것입니냐.

우리는 앞A로도 계속하여 액 럼시의 생활능력을 계속 확.'l.하여 놓을 것입니다.

서 백 링 은 독알.c) 양 받분 ( 측 동 ‘ 서 옥 ) 의 정 치 , 경 제 , 운화판겨l 릎 개선하는데

기녁-살 가능성을 7} 저샤 합니냐·

우리는 ( 동 i 서독간의 ) 내옥 우역이 냐시 증가되는 것을 환영 합니다. 1968 년

12 월 6 암에 이푸어잔 협약을 -홍하여 성취된 여러가지 판계개선들도 역시 이에

성양한 가여픈 짜였읍니마。 목알 연1Jj-공화국 정부는 이웃간의 우역관계가 계속

;'~장되어가는 갯을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냐.

« 독일 성 책 » 우리 는 지 금까지 의 전독판겨l 성 ( 全행 閒%、省 ) 을 이 쑤가 지 니 고

‘서는 파처l 와 사영익 성격에 π}라서 니l 독 판재성 (內狼 램係省) 01 라고 이릎올 고

it g- 니마‘ 독엘 정 책 ( Deutschlandpolitik ) 전체는 한 부의 판할 소판알

수는 없응-니냐.

이 독알 정씌은 행정부 선체의 상엠파제이며，여기에는 외교정책파 안보정책 그

러고 쿠라파 정책익 제 측연이 포함되어 있으며，또한 우리 만족의 단결을 도모

싸고 운감판 독알셰 있야서의 처l 관게와 이의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제 노력도

또한 이 독일 정책의 제 축연을 이루고 있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능날 우리는 독일 연:앙공화극내에서 광엄위한 영역에 걸

친 야러가지 개헥윤 이챙하지 않으연 않되는 입장에 있읍니다. 퓨 필요한 개혁

간 이 행하고 생한연에 있에시의 복-까수순을 져l 속 높이는 일-은 경 제샤 꺼l 속 성 강

"1 냐 7}고 재 정 이 건 선 히l 샤 안 가능 깐 일 업 니 다 • 아우 튼 이 정 부는 어 려 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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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문제틀을 선임 정부~부터 위업 받았융니다.

그러고 이 운제듭ξ 신숙한 챙 웅웅 강요하고 있는 얼들입 니다· 이제쑤다 욕-인

화폐 ( DM ) 의 명가는 8.5 장 상승되어졌융니다. 세금 부담을 조결함~i료써 대

외 우역에 대한 보장조치플 취하먼 것을 이제 종국적￡후 철회혔융니다.

우리는 경제안천과 생장 ξ추진엽의 제 ...fJ..쿠조건을 이랭한 것엽니다· 이 법은

제 5 대 꼭일 연앙꽁화국 극회의 개혁 엽석의 하냐로서， 만약어1 천체 경제셰 있 ('1

서의 균형상태가 위태롭게 펄 • 혜어l 는 행정부가 행동무로 이어l 주치를 취하￡꼭-

하는 의우플 부과하고 있는 법업니다. 이리한 의우가 1969 년초부터는 그런데

둥한시 되어져 버 렸읍니다.

지 난 긍요일 인 10 훨 24 엘 에 정 부가 행 한 결 정 은 극제 대 차 ( 賢借 ) 연 에 나 다 나

있던 블안전 상태흘 증식시키고 따라서 근본적안 불균형 상태를 제거하게 됩니;!.

대외 우역걱인 판점에서 폴것 같으연 우리는 이 렇게 함~£.써 세계우역을 석| 끽

한걸음 더 냐아가 자유화 시키고 세계 통화체제를 안정화 시키는데에 결정걱인

기겨를 한 것엽니다‘

국내 경제적인 업장에서 관것 갇으연 화페 철상 조치는 1970 년도의 가격받쉰

(추세 )릎 둔화시킬 것업니다@ 이 전벤의 연방공화국 정푸가 적시에 챙동렀더l' 1

연 아우튼 보다 많윤 일이 성취되었을 것업니냐· 이와 같은 소홀허 된 일플흐

말이암아 가격받건의 추세후 보아 최고가격...2...s:. 치닿는 상대는 도리에 앞￡로 우

리에게 닥아을·지도 오읍니다.

만약이l 확퍼l 철상 죠.;;)플 취하지 않았더라연 상(商) 경기 상태는 계속 극좌

되어 결국에는 앙당한 양보릎 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플어 찬

수도 있 었을 것 -2..£. 생 각됩 니 다 •

«경제 및 재정정책상의 긴급죠치 » 우리의 목표는 챔체상태에 ‘빡침이 없이

안정을 도요하는 얼업니다.

이와 감은 꼭표에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파 같은 우리의 경제 및 재성

정책상의 긴급조치가 춰헤치는 것입 니다.

그 내용을 보연 다융과 같읍니다.

1 • 상품과 불품공급이 국니l 시장의 형펀을 감안하여 점진각무후 개소 내지 개펀되

도흑 하는 일올 장려하는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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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일 착펴1 ( DI,\ )의 절상조치 。:추、‘! 斗 E~년 상태 벤동에 적걸한 자료 맞

( 신흉 ) 대 부정 책 에 관하여 독알 ( 숭앙 ) 은행 파 제 속 컵 9-1탑 일

00 소위 장 중죠-"1 ( Intensivier :J ng ) 라고 불리 우는 조치 의 더!두려 안에서

노동도탑을과 기엽가 쉽회들파 합해온 혐동-은 유용한 것。 였는데 이러한 협

동을 앞푸혹 계속하여 냐갈 것이여 또한 더욱 집중적-£.. 5.- 7} 치있게 추진해

냐갈 것 엠. 여기페는 장차 농엽부운의 대표블도 참여시걸 예정엽니다.

4. 연망과 각주듭과 그 c1 고 각 시 c 응-。연한간의 공식성겸을 띤(상엽‘산업) 경

기위원회에서의 힘동-슬 심화시키는 일

5. 뜩-알 연방공화극 ( 서 옥 ) 정부 는 구주 강-옹위원회 가맹국가들간의 보다 강력한

협동과 그리고 셔1 개 화되l 체제가 꼭 이루어야 짤 앞무로의 말잔부운어l 있어

서 적극적우로 쉽동하는 알

독일 화 패 ( TIM ) 의 성 상조 사 는 농엽 푸운에 대 하여 일 종의 수업 균형 조치

( 3inkommensausgleich )찰 취찰 것윤 요주하고 있읍니다(이러한 조치가 꼭

권요합니다-~註) • 우리 폭-알 농부들이l 대하겨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의우는 그

렇지만 로마에서 j，l! 결펀 구주 공동위원회 조약파 조화(일치 )되는 것이어야 캅니

냐.

«구주 공동위권회» 쿠주 공동위웬최는 득일 놓엽이 (이와 같은 화폐 절상￡

치 로 말이 암아 겁 -은 -!R託 ) 수업 상의 손살 (Einkommensverlust) 은 안 걷히 벤제

:<1 에야 한냐는 사실을 안정하였읍니다. 장시간에 걸친 첩의를 거친둬에 이 구주

공동위웬회는 오늘 아갱어l 마음과 갚은 결정을 내렸융니다.

옥갤 대표안의 제언에 따라서 우선 6 주 동안의 사이에 적용펄 장정호치가 취

해션읍니얀. 이 기간동안에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화펴l 의 환율에 약은 가석이

걱l 속 그냥 걱용펼 것이역， 그러고 이 가격운 경페 균형대체 ( Grenzausgleichss-

ystem ) 을 풍용하여 보장펼 것 엽 니다.

이 장정즈-"171 건이 지낸 두l 씨는 옥얼 농엽윤 수입균형 조치의 헤댁올 밭을 것

엽 니마. 이야 갇은 균챙조치는 부품석무로는 훈수세금엠 ( Me h r VI e r t s t e u erg e set z)

갚 고;섬-£..-'응써 취할 수 있겠응-니다. 이와 같운 개옐 항목뀔후 보아 어떻케 굉

o 아 질 것 인 가어l 판하여 는 곰 이 국희 약 협 의 하게 원 것 입 니 다 。

。 l 악 같은 엘겹의 조.-<]릎 취 하고도 는냐
디

쑤운어! 댁 하석는 적 섞 o ;.ξ l[ 영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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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을 함~J응써 변제할 것이며，여기에는 꽁꽁-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필

것입니다· 우주 공동위원회는 장치노치에 필요한 세부‘ 개별 사향을 확정짓기 위

하여 곧 냐시 요업(회의)을 갖게 될 것업니다.

그러나 이 위원최는 득일 연방공화국 정쑤가 여러차례에 결쳐서 그리고 강력히

뒷받칙하여 제출안 제안인 지금까지의 가격수준흘 경제균형 체제를 동하여 장기석

~1읍 유지하자는 안건을 유감스럽게도 ‘캄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쿠주 경제공동체 ( EWG ) 외 회원국들과 동 위원회는 이와 같운 죠치가 장기적

4호 취하여 진다연 이를 응하여 공동 농엽정책파 공동시장의 기초가 뒤흔뜰피고

o}-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흔다는 업장을 취했읍니다.

«농엽정책 » 외원 여러-품 l 이와 같윤 타협은 다음파‘ 같은-사실-을 붐영혀

나타내 보이고 있융니다. 휴，상당한 전진을 보이고 있는 농업시장외 경풍화와

경기 및 화혜정책간에 결여되어 있는 상호협동 이 양자사이에는 모순되는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영히 냐lO}-냐고 있융니다.

그러으혹 쿠주 경제 공흥체( EWIJ )의 범위얀에서 취해지는 농엽정책의 앞~2흐의

발전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 빛 화페 정책연셰서 취해지는 말건에 엽각하여

(즉 이플 참착하여)행해져야 할 것엽니다. 농엽쿠조 갱책에 대한 (민족)국가

적 책임이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독옐 정부가 추구해야 찰 옥표입니다·

놓엽 ( 경셰 ) 의 꼭 필요한 구조개선올 취하는 경우에 결코 가격 앙박 ( Freis-

druCk) 정책이 행해지는 일이 없도흑 해야겠읍나마.

공동 경체시장이 계획보다 먼저 질현됨￡혹써 독알 농엽이 내쪼하고 있는 내적

인 적웅에 판제5'1 는. 여 러 가지 운제들 ( AnpasBungsprobleme ) 늪이 의 심 할 여 ;<1 없

이 훨씬 첨예화되 는 결 과가 나타났융니다.

그러으로 폭얼 농엽이 지니고 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운제늪을 독일 놓염이 극

복해 냐캉에 있어서 이률 품는 안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즉 정부는 농엽부품에 원죠플 쩌l 꽁해야 합니다. - ~R.註) •

톡일 놓엽은 얼 반격언 수업 발건과 복지의 발전에 천체죄A로 ( 원건히 ) 참여 하

는 우리 욕일의 현대 쥬만경제에서 다흔 」휴운과 똑같은 수준의 한 부품으료 말

건되야 냐가도혹 해야 - 할 것업니다.

온인。1 5 개 합휴어i 궐쳐서 J 깨략올 받아들인 아외 긴급죠치는 우리 경체쓸

- 닝-



이끌어 냐가고 있는 무든 이들에게 대하여 취한 펀 정부의 확질하고도 영확한

xj{ 안이 라고 하겠융니아.

향성 (언파) ，알전을 보이는 경제는 사효l 말선을 위찬 가장 좋윤 기플이라 하겠

읍니다. 이 와 같은 경제발전은 개안 ( 사유 ) 기엽이 취 하는 이 니시아탑과 어느정도

의 위험에 대처할 자셰와 그러고 엽석과 능플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뱉전개진되

어 냐갈 수 있는 풍로를 만뜰어 줍니나.

그리고 이와갈은 엔제냐 (연확)말션을- 내타내 보이는 경제는 알자리 (직강)플

보장해 주며 , 가격상승으호 인하여 말생하는 점증하는 지출어l 직연하여 수입외 경

증파 절약의 정증을 보후하게 띔니다(즉，수엽이 늘어냐고，절약과 저축도 늘어냐

도록 해 줍니 다. - 품註 ) •

«효파격인 경쟁» 장기적인 업장에서 폴혜 안전과 성장이라는 것옴 제기능과

구설을 찰 수 있는 능석을 가진 시장 경제질서의 경우에만 성취필 수 있는 것

아냐.

대내 • 외적A로 효파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경쟁 (능력 )이야말후 국안경제와

염척 ( 실적 ) 을 내는데 가장 를럼없는 보장이여 이는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

니아. 국 c 내외에 있어서 냐타냐고 있는 모든 보호(우역)적인 경향에 대하여는

우리는 -운 t녕싼 안대:석안 엽장을 취하는 바입니마.

경쟁제한윤 반대하는 엽은 현대화 되어 질 것입니다. 기엽의 집중화는 울흔

많은 부문에서 꼭 필요한 것엽니다. 그러냐 야것이 효파적인 경쟁을 제거해 머

리는 결과플 초래해서는 경 3iL 안궐 것업니마.

그러으도 (회사둥으I ) 합동을 사천에 흔프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냐.

그러고 이와 같은 펀투졸 조치는 경제 전체 운야에 걸쳐서 행해져야 할 것입

니카. 하냐-의 옥렵윈 증앙기주(위원흐I = Man u- po l-Kαnmissian )플 세우는 것이

이 에 대 한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기 구 가 필 것 입 니 다 • 시 장을 지 배 ( 독점

둥 ) 하고 시 장에 서 :강 역 한 입 장을 갖고 있 는 윤야둘이 쑤당한 랭 워 -줄 하늠떼 대

t산 본 투줍 ( 풍제 ) 은 더 욱 착장되 어 져 야 할 것 엽 니 다.

그러나 이어| 대하여(이와는 달러)엽젝 능플을 증가시키기 위하셔 중소기영뜰이

랭;i;~는 협동은 그리고 수용엽과 상엽의 경우어l 도 쉽개 이루어지도록 호치플 취하

껴야 찰 갓앙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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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윤 협동이 소규모 기엽등의 합동 좌지 조치같은 것이 취해짐으￡에 ;l

펴어l 뜰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얄되갔읍니다. 풍.±;;]업을운 경쟁에서 동일반 .,'!..

말기폐를 가철 권리가 있￡며 또한 실제면에서 경외당하는 경우-아 l 효과켜인 꾀‘

플 받을 권리카 있융니다.

한동 통제( FUsionBkontrolle )는 래스콤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되어야 한 껏

입 니 다. 현 갱 부는 언흔권리 종합엽 ( Presserechts-Rahrnengesetz ) 융 제 한한

계획엽니다. 텔펙님l 견외 경우 새로운 공학7] 숭의 가능성뜰이 사회에 최대 최신의

도웅이 되도흑， 그리고 우엇보다도 교육-운제들올 위하여 사용되어 져야 할 것 입 니다 ‘

천자의 경우 공익의 이허가 우선걱￡혹 보장되도흑 해야 할 것업니다.

기 엽 활동 법 ( 율 ) ( Kartellgesetz ) 을 보다 낫게 고갱 무로써 효율적 이 고노 꺼1

보척안 중류층(을 위한)정책( Mi ttelstandspcIi tik )을 수행해 나가는 도쿠가

마켠되셔야 할 것업니다. (측 이러한 법이 그 도쿠적 역할을 담당해야 힐 것

엽니다訊註) • 이와 같은 긴초에 dJ-탕을 우어서 재정지원 카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앞~j료의 조치와 자운기쿠의 확장을 위한 죠치와 그리고 기업 ( 측 ) 과는 판

계없이 자렵활동자들을 위한 양후호장( Al terssi cher-un당이 더욱 효융척~.로 조치

되도흑 이추어절 수 있올 것업니다.

«계획 최 인 채 산갱 책 (Ge z ielte 뾰rroδgenspoliti얘 » 현 연 방 ( 공화국 ) 정 부가 취 히 고

있는 경제정책파 ‘사회정책의 중요정에는 계획적인 재산정책윤 위한 노력이 표한핀

니다. 넓윤 대중층에 있어셔외 재산형성 -특히/ 피고용 노동자층에 있어서-슨

아추 ( 완천허 ) 쏠축붐한 것 입 니 닥 • ‘

따라써 이 대좋층에 있어써의 채산형성 ( 즉 넓윤 대중이 자기 재산을 모아 λI

동올 혹은 재정능력을 갖도록 하는 얼) 캉력히 강화되어져야 합니마(이껏이 가

능하도록 정쑤는 뒷말챔해 주어야 합니다 ) 。

'ti방 정 부는 채 산형성 업 (

업초안을 껴l 출할 것업니다 a

Vermogensbildung ) 을 확장 보판하기 위하껴

이 채산형성법의 개정 초안어l 써는 그 첫 조치-보써

지금까지 312 마흔크( DM ) 이먼 재산형성 엽석을 624 마르크로 올한 것엽니다.

연앙 정부는 노동조합들파 고용주틀이 정부의 이와 같윤 제안을 받아들띨 것 Y.._

기대 합니냐.

여기에셔 한걸옴 더 냐아가서 재산형성은 다음파 갚운 일이 이추워절 수 있 5‘


니



록 그 구조가 짜여져야 찰 것 입니다 (되도록 하겠읍니다 ) • 즉， 이와 동시이l 경

제 (붐야 )에 있어서 자본형성 ( KiJ.pi ta1bildung )이， 그러고 창여 가치연에서

(자온의 ) 투자가 쉴게 펼 수 있도록， 그러냐 법적으료 강제저축죠치 ( Zwang"S"-

sparen ) 플 취하는 것은 우리익 자유주익 사회질서어} 합당하자

가 않습니다.

정쑤의 견책로는 지측(절약)은 (그) 자체적:로 알만저축- 장려초~l 어l 포함되

어지는 것 이 좋을것 같 o 며， 건축저 축 (Bausparen ) 의 체 가능성 닫이 확장되어

지도록 하겠읍니다.

이 닦에도 재삼정 책 ( VermBgenspolitik) 에 내 한 져러 가지 제안 ( 건의 ) 이 그려

고 특히 저축장려에 꼭 필요한 개쩍과 판연하여서도 그 가능성이 오색되어 지고

있읍니다‘ 저축자 보호(조치)블 개선(改혈-좋게， 유라하게 합)하고 그러고

주삭 시 장 (B5rsenwesen ) 제도플 개쩍 하는 알응 이 점에 있어 서 중요한 보조조치가

펀다고 하겠윤니다.

({ (양성， 수련)교육파 (본송， 성인)교육» ( Ausbildung und Fortbildung)

(고도록 ) 발달판 사회에 있에서 겨l 속석 (장기석 ) 안 안전이라는 것운 변화시킹무

혹서 간이 ( veranderung- 단순한 연화가 아니 라， 즉 자연적 으효 이 푸어치 는 뻔화

가 아니 2)- ， 건요한 경우에 창도해 내는 변화시키는 알-샤회외 여러가지 연이나

체 도-읍에 서 - 융 듯한다 - 훌R註 ) 이 푸어 질 수 있 는 것 입 니 다.

이와 같은 사살은 70 년대에는 뎌휴 붐영하게 냐타나꺼l 펼 것엽니다. 영원허

거|숙되는 경제사회의 켠건은 우리듣- 오우에게 대한 일종의 도전( Herausforde

rung) 이라고 하갔읍니다.

이와 같은 연천은 개개안으I (득자석안 ) 이니시아티혹가 없이는 결코 극옥되어

질 수가 없는 것엠니다(즉 한냐라 한사회에 사는 오둔 사랑둘이 저막마외 주처l

껴 참여 i’~ 0] ，~천에 뉘짐이 없이 사회양전에 주채걱￡로 참여훼야만 간c+는 것

을 뜻한-펀註) • 그렇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플마약외 주체석 이니시아다 A

-c ( 정 부 ~l ) 정 책 상의 윗 발첩 이 판요한 것 업 녀 닥 •

우리 사회 는 길코 남우후부터 ￡후으+ 렌촉즐 ‘갚고안 사늄 사강늘이 ￡인 사회

r’ F 뇌거서는 않되 겠읍니다. 우려 사휘이l 사는 누구냐가 마 저아마의 능력을 발

진시껴 냐가샤겠읍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랍들은 二냥 그을의 윤성서j 내 팽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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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치 ) 쳐 서 는 않되 겠읍니 다 •

?。년내에 있어서의 우i.q 니다의 겸체적 장래에 대한 객업을 의식하고 득벌허 -~J

풍적우후 양성교육과 성년교육 그리고 연쿠와 혁신을 우리의 책엄 jζ로 수챙코자

하는 J~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어l 아직도 흔재하고 교육상의 차 ( 差 ) 가 없어지 표-

속 하는 것이 튜히 춤요한 일엽니다. 0] 렇게 함부호써 우리는 우리사회가 가지

고 있는 상당수의 장채능력을 뚱원하고 그러고 오든 개안이 갖게 되는 저마다의

기회릎 개선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아입니마.

의원 여러붐! 안정(연판성 있는 연대책엽 같은 안정- SOlidari t il. t )만이 우

리 정부카 취하는 채정정책위 기본 노선이 될 것업니다.

아무튼 차금외 우라 형펀이 어느 특정한 측에서 주장하는 것 보다는 덜 유리

한 입장에 있마는 사실을 결코 이자리에서 ,;1밀 L로 해 두어서는 않되겠읍니다 i

현 (띤박) 정-If-는 우선 다음파 같운 두가지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1969 년에서 1973 년까지를 위한 줍기 ( 中期)켜 재정계획융 수립하고 그러고 가능

한 빡릎 시 일안에 1970 년 연방정부의 어l 산얀윤 국회에 제출하는 아입 니다，

«중기석 (즉 단기냐 장기가 아닌 ) 채정계펙의 수립 » 새로운 풍기 채정계회은

우리 (정부)의 정치적 유표플 숫자후 표헨해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계펴블

수립항에 있어서 다유과 같윤 점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지난건에 이푸어진 풍기 재정계획을 제울혜 고려의 대상A로 삼A려고 하지

않았먼 정윤이냐 흑운 그해까지는 아직 사태블 전망할 수 .없었먼 여러가지 점을

을 고려해야 한 것업니다.

l. 2968 년에저 ‘J.972 년까지의 기간쓸 3E판한 지난언의 재정계획에는 지난번 정쑤

에 외하여 작년에 취하여진 많은 조치들이 포항되어 있지 않다.

2 • 현 정」휴는 제 5 대 국회가 내세운 일연외 정치켜 요쿠사항을 이 랭하기 위한

채정 7}-능성을 조사 체크해야 합니다.

3. 국띤 농엽정쩍을 워하여 1969 년도(국가) 예산에는 34 억 DM 가 계산되어 있고

내년도의 재정계획개산(體짤)‘으로 보아서는 27 억 DM 안 주어지는 것안데， 농링

장판01 지난 행정부혹쑤터 울려받운 운헌 ( 도큐벤트 ] 에 의하연 이 액수는 결

대 쑤쭉한 금액업니다. EWG 의 시장질서올 위하여 앞으모는 운러하여 영시해

n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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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찰 지효·굽댁은 1970 년 :11 는 지금까지 보마 l숫역 DM 가 더 않윤 것 oj 될

것 .£..5_ 추산쉽니다.

뜨‘ 독알 화폐의 7r치정상 소치가 ，'<1 연?꾀으혹 인하여 연양(국가)혀!산에는 상당한

부단이 생걱났읍니악 t 화돼 갚앙iε 7. 1 블 취하，c] 잖음우혹씨 노동시장에 냐타난

상향의 7효과후 공우 ( 상 ) 쑤윤석l 는 지블긍 쑤당이 늘어났고， 농엽에 대하여

지출펴어야 찰 상대 (균평 ) 보-조금의 석수는 금난초어l 보.다 지금이 훨씬 높

은 액수에 달란다 t

«셔l 긍개핵 » 의웬 녁러분 ! 지난 최 71 동얀여l 공시판 싸제 7'1 펙 ( steuerre-

form) 을 펀 핑정꾸는 날;펀 λ| 경 갓압니마.

이령게 한2- i응써 우 ?-j 눈 도한 사회적안 업 ;;1 국가 건설에 대한 헨엽의 규정을

이챙하는 것 업니파‘ 우리 는 펀긍하는 채 안 (Ve rmδg e n' ) 을 을수냐 자앙같운- 역얄

을 하는 세 금촉..<I s..서 &! 채 얄 생 각。 1 .~융니 마.

우·선 우리는 셔l 처l 사l 핵 우l 원 J1 가 완성활 보고서를 기냐려 봐야 겠윷니다，

우리의 곡-걱( .;1. )은 공펑하고 간단하고 그러고 일옥 요연한 세금체제( steuer-

system) 괄 。|휴하는 것엽니다 r 개핵판 납세조치( Abgabenordnung )업‘안 01

곧 셔l 슬되 어 까 지 강 으연 끊 s1 겠 응 니 다 •

협'~l 적인 경영윤 하 E 그러고 펀 cH 척이고 닝l 용걸약 녁냥업을 사용할 것 갈으연

공-약퍼l 산(꺼 f fen t 1 i c her H0 us h alt) 은 1969 낸도의 서l 금푸암울응- 안상하지 앓고도

갚 ~-료 젖 1;:1 샤 )1 어| 냉 겨 댈 재 정 , ::<1 출을 할 수 있 읍니 마 •

세제 개꽉 우1 싼회가 차는 일을 갚질랴 타치한이 없이 우려는 마음과 같윤 두

가1 의 변 껑 응一 하는 것 야 한 7~ 겨 하다고 봅니 다 •

:.. 1964:칸이래 :난하지 않고 0.;). 240 DM.£ 되어 있는 노동자(피고용자)의 연

샤l 금:괴 ( Frei betrag )은 1970 년 l 쉴 l 알부터는 우배후 되어질 젓입니냐-

이되 같은 소서는 펴고용자(노공자)에게 유터하도록 사회 균제(均책)를 。 l

축하기 우l 딴 꼭 갚요한 한 ::t.;i.!라고 하겠읍니아‘

2 ‘ 1970 년 l 웹 l 엘부터는 지금까지 보축납세의우판계로 동하던 수입잔계 ( Einkom-

mensgrenz ).s:. 숭휴충 수엽자-갚을 위하여 우애로 올걸 첫엽니다， (변-써섣

으l 인 상 - iR.표 )

19-;0 년 12 월 1 알쑤0:1 는 이 .s!.츄납셔l 규정은 완선허 펀퍼l 꾀어 :.:1 도딘 5、f 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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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처늠 딘다1 1966 년에 있었던 채정 경제삽으1 위치가 있흔 후셰 익i l냥('2

·쑤)꾀 예산올 건전하케 하기 위하여 시쟁하게 판 후치었 rJ.. 것업니다. 이것윤

연 tis 파 각국의 그리고 시 • 융 • 연의 만싱시간에 균혐이 이푸어지도콕 하기 위간

꾀도걱 보조 조치 인 것 업니다.

이 분야써 있어서도 상원 (각주 수상플로 이루어치는 꺼12 의 의회 입업 7i 판)파

유용한 렵응이 쟁하여 질 것이라는 검융 우리는 확신합니다.

«중앙부(部)의 수» 개책이라는 운제가 논의펼 혜식l 는 정쑤는 스스후 눈

*
제블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중앙부서(각부)의 수가 감소되었￡며， 부서 판찰소

관에 대한 첫 정리조치가 시도되었읍니다，

우리는 의우륜 .5!.다 영확히 한정하고，~ <:>]풍 알을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 -E

노력을 계속 진챙시켜 나갈 것입니다.

(연양}스깐섣마 부플은 그 구조연에서 그펴고 그 엽우연에서 현대화 되어쉰

것입니다.

지금 홍용되고 있는 판할소판과 그러고 앞으로 새로 ‘ 우성펄 내각위원최플의 -r-

성과 직우 분야둡을 밝혀줄 채요틀 앞으~ 국고1~1 셔l 시한 예정업니냐.

앞..£..5-. 흥향이 되어 하냐의 연앙부 ( 성 ) 가 윌 체신부와 교풍부의 경우 지곰이

지는 분리되어 있는 판한운야를 풍합하려는 노력이 벌써 요패션부터 진챙되고

읍니다.

*

우jl] 부운파 장거 ;:1 홍"J.부운윤 중앙부.9] 동팔이 정치걱으로 필요 불가결한 정걱

.에 한정되어 진아면 지금보다는 1 우리 사회플 위하여 그 맡은바 임우를 보다 ‘ι

게 완수할 순 있올 것입니아. 이랭겨1 합우로써 연망(우'. )체신쑤의 독힘성。l

화되고 경제척인 연섹서 끄는 7] 엽걱안 살랭도 쉽기1 윈아.Ii. 하겠읍녀다.

그러으로 연방 정부는 언땅 우체장국셔l 채로운 업석 행대플 부여날 겨l 펙업니 :1， >

이연에 있어서의 몇가지 연경조치는 우체엽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랍을의 연 t.ls t-

우회l 국을 이용하는 고객듭의 이허어I .5'..탑하게 띨 것이역， 이와 갇운 닌경을 둔이

하기 위한 위원회 7} 구성뭘 것업니다.

박해 야주민 부 (v mriebenenlllini scm u띠 )는 내우쑤어l 합명되어 질 것압니까‘

:안(前)차관 Nahm 박사가 여기엑서 자기가 하번 이진의 직우운야블 수챙찰 줍

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플 밝혔는데， 냐는 이 음 쉰「닝합까냐@ 현 ( 쉰망)정부는 추

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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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사람뜰，추 t냥되어진한께종전파세계애전제 3 치}영후치역에서양자( 엣 득알

까-l :il~ --'::L λ;·'i.: "0 -j 。그러고피난만，옹산지 역 등에서 - 등R註 ) ,동구타파유고등의체 5L 슬.:.2..바카아냐

떠하여 있음니다.의신하고계속책임을있는지니고정부가상자들에

완성조치릅여러가지찰있어야필연석 .£..1료관하여판찰쑤서이l이플의
L
E

H
』
r
•정

대상무운게플발생한인하여전쟁 o 로그리고피해보상과;{.j J:L_'=0.=것입니다.한

쩌!정정당하거I가도록혀l 댁이011 난민들어l 체도요
」

동득무」료부터뱀윤꺼l 정 이하
」

£.

엽석이나품화적행하는
£...5_ r"! 1
。..， -,아니e-\-그뿔안;l~ .!L~d • r -c

섣들이 유치 되고날전

또한 장려 얀

하겠읍니다.완료되도흑

합리걱요듭는이
서

기여갈 수나가는다!진개되어가치있는

것업 니다.노력을인

정치가둡과지 암자치단체의고
리•그각주와연방과춰기동안에금벤연암정푸는

것입니마.쿠성할위원회플윌흐l 웬이二:z.학자블이쟁정판리들파그러고

연처l 간을대한말전에앞~J료의국카구조의연방공화국( 서옥) 의위웬최는。l

것입니아，할6.해 E 로, os ...:.x::..,염우블하는구제의톡록

영제 29 조에기본뱀우리의위하여는개견을귀속주«각주의 새탱정 개펀 »
경우는개혁의공용사회엽행정개혁파것입니다.행한α} 라서아어!

。，~

시 」
시되어

것 입 니다.:>1] ‘슬한제얀을암려가

경랙개혁것입니마.다룹종항하여서로
C
}

「ι
개핵은공공사회뱀행정개핵파

안사처리겠.£.며，강조되어야더보마능력원칙이경우는( .Laufb 't:·, nreform ) 의

도한)윤냐가고， 안 샤결 정 ( Personalent ,? cheidung히l있게뉴연성보다
L •

-c

사종사하는공공영우에;<~.!!..~
a-.--τ~것업니다.찰처리되도록망뱀으로영꽉한보다

1
학.-lJ.합니 약.었다고권려가요쿠찰혜택을t날건 ( 성장 ) 의경제쑤운의일반

법죄정쑤는도모하기 -위하여안전을우리나라에 있어서의펴 ;;J »« 염씌의

접중적으로보다시키고현대화( 예 방파 ) 띄 치 ('Verbrechensbek~mpfung) ~엽 을

것입니마.추진한석극석」뜨후영l 을심화시키는

1970 년도에것이며，이것을포항시결즉시껴l 획에긴급촉치3 ’ _0_
‘~ a。l~-l _~-Sd • -r J::"

것엽니다.처l 출할국호l 어!

} •

"낱
~ 。

ττ:시작해재직시에업문장관대봉령꺼!서연암공화국헨( 띤양 ) 경쑤는

7나천국회에서.흥과펀지난정부는것입니 아.냐갈추잔해;;ei]속사업을개핵

"r 낸 ',--，~엽이!읍울꺼역이초월약석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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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긴씬 능가하는 다수의 지지 찬동이 있기 릎 최 망한니다.

이와 갇은 개펙얀이 의도하는 것은 급속획 련건하켜 ‘ 가는 경제 공학 및 시 ~I

행 건에 영괄:x.항들이 풍가결하꺼l 걱융케 하자는 것 뿐안이 아넙니 다.

우리끽 산엽 맞 꽁무사회에서 사는 사항들은 경체적무로 보다 많은 섣렉윌- -"1

난 사항윤파 동일깐 커칙흘 갖고， 또 그플로부터 시 민에 71] 보호조치 플 제콩해

주는 사회적야고 인도적인 법섣서와 생활짙서플 기 대하고 있는 것 입니다。

« 법 소송 재판둥» 우선 유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산산조각이 난

(즉 통일성이 ;셜여된 )소송， 재판등띄 엽우가 엽을 필요혹 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영확히 이해할 수 있도흑 만들어야 겠융니아. 행정 재판권과 재정 재판권의 관

딸운제을은 법우장판에게 위임원 것엽니다.

석캡한 채판권은 S 단계로 구분되어져야 할 것입니마。 이밖에도 시민에게는 좋

은 재판청차가 부여되어야 한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채판엽우의 처믹 7} 챙~!i

겨: ~ -갔윤니다.

우 101 엽판듣-이 그듣어l 게 」츄어핀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결정걱￡

로 중요한 의의플 갖습니다. 이밖에도 우;;1 는 1섭관윤으l 양성과 차후 교육

(Fortbildung )을 숙고하지 않~연 안되며， 그들이 기꺼히 볍관￡료 거::'1 ‘으! nl

~1- 꽉엄융 갖도욕 이를 :상려 권장해야 하며-여] c를 등 ~1 꽉 엽판듣용 발딱 til :~

~.2료 ~:l - , 이듭 엽관이 그듭의 교육의 엽우운야에서 참여하여 합께 이를 수랭해

나가는 갓이 보다 유려히-도흑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등에게 헨법어l 보장띈 그판의

신본에 알맞는 봉급을 지블헤야 하며， 그리고 업원에 대하여는 첸내 공학71 숲으1

제가능성융 사용할 수 있도록 이플 개발해야 할 것업니다. 아우튼(적어도) 현

업재판소 업관(판샤)에꺼1 는다수의 의견3'1는 차이나는 그의 판경 (abweichendes Vo~um)

투표플공표할 수 있는 권한(권리 )이 추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

민볍섹 경우 흔안법의 개혁은 시급융 요하는 것 엽니다。 연방 정부는 이 마 구

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의 건의 ( 서 ) 에 아당을 두어 내년에 개 쩍에 필요깐

져정캅플칸 휴회에 제안할 것업니다. 세계관의 차이 예품어l 요는 의견의 상이첨

。1 샀냐 하더라도 이것이 구꺼1 한 석 -"'I 없이 산산도각이 펀 혼낀생환 상대에서 -살

고 있는 사합뜰。1 겪고 있는 어혀웅을 제거하기 쉬하뇌 강구꾀어야 살 히}강잭응

t갚견하는 일세 결코 방해역할을 해서는 않되겠응니냐. ( 즉 세계관걱인 으l 켠으l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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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는 있다 하더라도 논;니거l 삼피낀 샤감을이 겪고 앉는 석려 웅--을: 게거해주는 일

을 법 적 으-로 가능케 해 야 한아는 - 엽 장 - 짧홉 ) ‘ 여 71 에 시 우리 가 팍 영 심 해 야

한 것은 결혼한 낭녀카 。l 흔하는 ;성우 oil 아니}펀 샤칸;} 자식둡。 i 사펴석유로 "'1

풍산 업착갚 강하는 9"-1 쇄까( Leidtragende ) 가 되어서는 얀J단4-는 ι} 샅

'，]나다‘

우리의 생각.2..£.는 。 l 건 희 71 동안어1 형엽기}핵。l 얀상되어져야 하며， 여기에 이어

서 펀 의 집 행 에 판한 개 책 이 뒤 α} 라야 할 것 엽 니 아 。 두개 의 형 엽 개 꽉 엽

( Strafrechtsreform-g~setz )이 의흐j 에서 흥과←‘칩.2...~써 늑한응 시‘감사 。 l 푸어

섰 음ν1-+ ‘ ( 'l"} )'1 ';- 노 경 겁 권 (strafgesetzbuch ) 에 매 한 그밖으l 개 정

간뜰도 각 ‘l 에 제안한으~ ..ii~ 셔 이갈- 시l 정낸듭。1 0] 마 -퉁파관 !닝 (플) 파로부터

19'13 년 10 쉴 l 알부후 효격융 말생호흑(시행되도록)할 것업니다.

«서옥 군(헐) 년황» 우비 독알 꾼안들이 않응 부대어l 서 그2] .11 많은 71

능건에 --<I ~갚이 날 ~i-~ ';1 ’긍 i 은 능킥 을 마하고 있다는 사살을 펀 정 부능· 얄

고 았읍니냐‘

직무수생거 l 표요한 작업굽안과 깐만군인의 수와 그러고 교육훈련과 ( 장바 ) 우

양떤황이 요둔 경우에 대비 한얀큼 만족스랩지는 웃함니냐 c

펴기써 :i i5.}걷응 r.1 I ~아샤，、i 우2-1 아iLl 에 l 난천과 공학기슬의 잔..i.가 우리의

궁인;듭 oj 냥해칸에서 장는 강쉽。l 오늘날 독얄 년방공파국 군대어l 대한 광덤위

파고도 \.;1 갚석 안 펀황파삭윷 불가피 하게 단←틀어 놓았융니다. 0] 현황파악윤 즉

시 ( 지 체 ?감。 l 없 이 ) 시 쟁 댈 것 업 '-1 아 •

군안을파 착"n (’'N issenschaft) 와 그러고 연남정쑤가 이 경우 함께 일을 추잔시켜 나갈

서닙니아‘ 197D 년도 양 ?1 (국양)백서 (Weissbuch )에서 정우는 이

선안석인 옥-휴작성 (즉 접경 ) 21 결파와 그리고 동시에 예정펀 연화어l 판하여 의

회어| 보고릎 저l 풍할 것 입 니 냐.

우리는 독암 건니!-l--J:"내-둡 우 ιl 사적으l 한 증-요안 -’츄·윤..£.-.£. 파삭해야겠읍냐斗 c

‘L 같 ‘ 1 .•~녁 '{I 서 은안은 5 개 강조~2-j료 상 부으1;.1 도릎 요약하고;z f- 쉽 니 아.

L • 우리는 t닝역의루에 해당하는 젊응- 챔 L냥을윷 동일따꺼l 취급합우혹써 ;쳐대의 공

i닝성윤 이껴一하.il자 합니다. 영역의 무。i 행어l 있야서 에의와 건서I ( 에뇨)늠

-섣셔l ’ 1 카깊 것입니다" o! ‘녕 7jj 암우는커 'I 솜"，1격 근 +71 간어l 어 :::1 얀 ?.i 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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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겠읍 ν) c1.체크해우리가판하여는것인가에나타날걷 고}적.E...£c딘확 7}

군사(학)성의”’ 1 •);( ,0-동용되고국세작..2-jξ참.:1..낀등은2., 국、상부 ( 내부 ) 에서는

단 j요진닫이그，q 고하겠읍니아.사응하도흑엽 듀L수앵 커낭업 ( Arbeit8waiae ) 윤

벗어나개 것 업니다.펠패습서l 서판료걱안
。

τ:

껏 익l'"E되어함리화따라서앙업어l산엽운영(경영)의떤대장비는기술파

니다.

가

ν、
셔

가

운

이
닝

샤

저
」

닙
끼

시
n

관

기숲연의그러고-"'1 춰판과쑤다!고잔 ( Auebilder ) 과

1ζ?.l 투L
~l a

석당간
rr 0 ~， l \...
‘그 .. -rL. -1τ:

나갈확럭흥해더욱것이며계속할지금까지의확보하려던-~- Q
크긍

핵장~노력의-}바배려는대한굽대 c걱이유로도。τ갚

것입 니아.

이와다.

윌

‘ •l>'

위 닥위 원 ( We hrbean1'tr‘~g1;ar ) 의강쉬건운연싹공화국 국희쇠독일4. 우리는

강 조각1갱신연을( 소위 ) ‘ 내 적 지 휘 ( 즉신임한니냐，또잔업척을효 ιF 낙 얀

지껴l 속。L 。 걷 I
:n._-.L.......l-원칙늪을

참.y..춘강 (Kommandeure

roo -.1 '
T"'I <:-핏갚 ~. ( Die Innere Fiihrung )F수μ

군

지휘」간등;까군각
·
야
，

여기에서는것업니다.켜나갈

:치 ri;갖는를무의준수할원칙을셔석지휘군안윤 'J1거l 층의요은그러고

니 마.

규범둡이규정이냐7~ 벨여퍼가지기준위씌져도덕척법적，현존하는우리는

(, J ..，.~t) ·:·1
A‘ 닙← I알고처 -~o c.것이다는쉰가결찰필요옆듣。l걱응하는경헝에말선과

거 정 ιi::1안쑤플군하여 ( Gewisseneriinden0] 츄-프5. 양성(良心)플

명 형원끽 C'J공정 깐이들“l 씨는것입니아인정항얄으로도:견리를

걱용웹니약.

~~감듬으 l

여러분 !의원탈피하여야겠응니다.성격융관료주의적인정차는::L그러고

닌L

1二인정윤여용의공공사희그들이일둡은하는궁대에서민간인들야군언파

것 압니마，’4ε}날효파7‘F-,완전 -;;-1혜에단이닝I-..Q..
1:. a지원을J:l.

첨단석개혁의시도하는우리가연구가양성， 학운파교육과。}역 분 !의원

~:/.책임윤대한。l 에우리는소판사엽안한C안땅정부익있읍니다.차지하고-"1 블

년 1상 4과제는..,1
ι"I-해야악운이~ -.o_~l.Jl!.. -if..1o-r」퉁-합시컸융니다‘학웅부 (部 ) 어!육파

만이의하여서노력에..3.. cε 。1
。 0-1지 방자치 71 간픔의시 • 읍 • 연의그리고각극와

것입니냐 i

01 꽁~- &-1‘

있을

가능성칠을

일치하고

‘B s-.은

의견올

갚렌의

국회와

느
」

‘
시U
A

。 ~l '-, ν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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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는데 헨 정부는 이 가능성플을 최해한A혹 이용찰 것입니냐. 경부는 도한

각주블의 극E한소관읍 척 해 찬이 없이 각주를 도울 것 입 니냐 •

그런덴 우리냐라 고육제도의 4 태」?-운안 학교(알안국안학교，중동-학교등윷 ￡함

하는 ) • 대착， 직엽고육， 그러고 성안교육을 양료하고 한리석안 원직에 따라서 t성

쉴 행동-시키는 일이 지금끼지 E 성공-하지 뭇하 n ;흐 안하여， 선처l 교육세도는 숭

대단 지장이 초래되었읍니다.

, ..2려냐 잔체 종합계획이 수럽되지 않는한 안력파 재력 빛 수단을 최대의 효

파가 。l 푹되노륙 투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엽니다.

〈ζ깎기 교육겨l 펙 > 연땅정 쑤 (Bundesregierung ) 는 기 온엽 ( =헌 엽 ) 재 91조

b 행에 의거하여 각주둡고F 공동무후 고l육계획을 엽안시킬 헌업상의 기본 u~당을 가

지고 있읍니다.

앞 o 후의 15 년에서 20 건끼지를 위한 장기 교육계획을 연양공화국{서독)이 서!

/우는 알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겠읍니다.

앞우j강 연 양극회 ( Bundestag) 와 주의회 (Landerparlament예 에 제 출월 이 계

획은 또한 동시이I 01 러한 계획이 어덩게 살현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움제도

설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공시에 5 년에서 15 년껴지의 기간을 위한 국가켜 교육어l 안( Ein Nation

다 les Bildungsbudget )야 수럽되어야만 찰 것업니다.

년 1낭정쑤는 찰 수 있는대루 최해잔우후 종캅교육계획에 기얘찰 것 입니마.

。l 랭게 하는 웅제도 설영하는 것 이어야 한 것 입 니다. 이와 동시어1 5 년에서

15 년까지의 71 산응 위한 국가석 교육에얀 ( Ein Na'tionales Bildungsbudeet )

이 수입되어야 한 것입니다.

악i 앙정부는 합 수 있는내후 최에한.Q.로 종합교육겨l 펴어l 기겨찰 것입니다. 01 캡

커l 하는 옥표는 영 속적 인 학숭파정 (Permanenten Lernproze껴) 을 풍하여 그들의

사 jc) 생존의 꺼l 소건윤 안식하고 。l 와 강응 조건에 얄닷거1 핑응찰 수 잉는 닝l 판

겪이 있그l 간단력이 았는 시간의 고육안 것입니닥. 안족의 해웅 ..j 능 팍교안 것

입 니마. (Di E; Schulc der Nationiιt die SChule )

우리는 10 년처l 교육 건간-응 강-8..，혹 하역(즉 $.1 우교육의 건강이려 하갔읍) ,

단 18 샤가 쉽 띠l 끼지 움확득l 학교고웅읍 약는 시-캄으l 수후 7~ 우려 사휘‘i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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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수학 늪윤 sl ‘음융 ;;}·"1 t11 샤갔옵니다， • 교육정책을 위한 채정삭l 산은 잎 .£..5. 91

갖년등-안 oj 석l 살맛과(갖추0-1 ) 증가되어지지 않..2...'칸 안펴겠읍니다.

건앙점-?-는 기-응덩 (헨법 ) 에 영시잔 기븐파꺼1 카 즉 오든 시만에게 동일한 :>1

회릎 준다는 7] 분과게 7} 아직까지도 어느정도로 완수되셔쳐지: 않았다는 인식펀

그 슬말점우로 상윤 것 업니다. 교육정 책의 수럽 윤 사최적안 연주주의 ( di 0

sc:~al 딩 Demokra ti e) 룹 실션하는데 결정걱안 커여릎 해야 할 것입니다.

헌 정쑤가 해야 할 새로운 과제중의 하나가 대학 종합캐획엽을 처1 춤하는 C간

입니다. 그러한 업플윤 ;<1 긍까’지의 전운대학( Fachhochschule )의 현황도 선

체 대 학제 도 ( 체 계 ) 의 범 위 내 에 서 고려 되 어 져 야 할 것 입 니 다 •

인사구조 (Personalstruktur )품제가 우선 제일 중요한 정.£....'2.. 나타냐 있융

니다. 랙학과 국힘 연쿠기관들의 경 우 지 냐치게 노련헨상을 냐타내 보이고 있

는 껴!층적 형태릎 극꽉하기 위한 효과걱안 처I 안들이 제출되어져야 할 것엽니다 •

연방어l 판껴l 되는 한에 있아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칠 것 업니다‘

«대학의 확충» 대학의 확충윤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지지 않으연 안된다.

대학의 수용능력올 단기적.£...로 확작하는 일이 깎l루어지도옥 하기 위하여 대학

건축에 쓰일 져원중에서 댈수욕 많은 부운을 즉시 다음파 같은 건축울을 위하

여 마련해야 겠읍니다. 즉 건축‘상법 (Bauverfahren) 을 합리화 함S로써 1271'

월 니}지 1578월 완공되어 질 수 있는 건울을.

연앙정건-는 각주가 중요한 전운붐야에서 정원제한 ( Numerus clausus) 제를 극

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띤 이 를 각추들어l 가장 좋은 도

웅이 별 수 있울 것인카플 죠사 정혹한 것 업니다.

쩌l 일 시금융 요하는 일윤 또한 현대적 안 수업 방엽 ( 기술 ) (die modernen Unt

etrichts-Technologien) 과 거리 수엽 (Ferstudium) 제도툴 이 용하는 얼 입 니 다

그러냐 대학캐혁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독일의 일만 교육제도t를 개혁하려

는 일의 얼쑤에 지 냐;<] 않읍니다. 교육정 책윤 교육단계에 짜라서 개 별 석 o 로

붐리시켜 고찰권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떻게 품러시켜 고찰해서도 결코 않

되 겠융니다. 교육 ( Bi Idung ) 과 양성 ( AUsbiIdung ) 과 연쿠 ( Forscnung ) 는

-하냐의 전체 체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건체 체제는 동시셔l 시

안의 교육맏을 권리와 그러고 필수록 높운 수준의 천운가와 연쿠결괴플 필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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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의 요쿠플 고려 하는 체제가 될 것 입니다.

교육파 연구 (부뭄 ) 의 근온적인 . 쩌1 개혁은 우리냐라의 경제가 양-£.로도 경 젠

능력 을 · 갖기 위한 조건이기도 한 것 입니다.

«기은￡건(상황. )연구의 장려» 의원여러운 l 근래에 와서 켜떤 사함을01

결 필에 대 한 용기 (Mutzur Mut zur Lllcke)라고 쑤르는 관체에 래 하여 그마 고 여러

부운의 연구·영역에 있어서 또 이릎 연주 영역을간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플 견

정함에 -원요한 합리석안 규순이| 관하여 많이블 논의되고 있융니다.

우리 와 생 각￡로는 독연 c;i 광공착국 ( 서 욕 ) 얀한 규모플 가진 냐라는 오늘날에

도 여잔히 기 온조건 ( 상참 ) 에 애 한 연구 (Grundlagenforschung ) 갚- 장려 할

수 있무역 그러고 또한 장려하지 않우연 안완아고 봅니다.

이 러 한 사실이 제한원 경 제 ( 채정 ) 석 안 지원가능성 때웅에 연쿠 ( Forschung)

와 딴선시켜 나가는 일( Entwic k. lung )을 국가가 치원함에 았어서 품가피하게

그 중검을 두- oj 야 찰 부운을 선정 ( 선체 부품어l 걸치지 않고 ) 하는 널과는 결

코 오순되는 것 은 아넙니다.

연앙 정푸가 뜻하는 중요란 옥걱운 우선적무로 영해져야 할 구부운( Forsch-

ungsprioriti'i ten) 에 대딴 접차켜( ，알선) 전 7a 과정 앙업을 발전시키는 일안더l

。1 러한 빙F엽을은 현채 제다j.!료 시작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융니다.

연방 강」츄는 정보(풍혹)착( lnforcatik )파 폼퓨터 언어의 채말을 장려합어l

있어서 지금보다 웰씬 많운 예산을 이 부뭄에 투자찰 계획갑니다.

이 재 료.처리 부움 ( Daten verarbei tung) 은 아주 광법 위 한 것 인데 , 원래 의 겨1

산기 겨I ( Recnenmaschine ) 릎 캐 말하는 얼뇨다 더 많이 돈이 듭니 다 •

용퓨터 기 술이 앞무후 선체 학술 및 공학개 발， 말전에 측애 적 작용 ( Kataly-

tische v.:irkung )과 효파플 가잘 것이며， 모 여기에서 깐걸옴 cl 냐아가서 산

엽부움의 생산파 챙정파 그리고 기타 치l 부움에 대하여 서료 이러한 착용파

효파플 나타낼 것이라고 갚하는 샤란을야 많은데，이것운 결코 지냐친 얄야 아

닙니다.

펀대 연주쳐l 획뜰이 4간셔l 껴l 에서 서후가 긴멜한 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

리는 의식하고 있융니다. 우리는 이 우움에 있어서의 국처l 적 그-리고 득하 구

사파(제국간)의 연구 갚당알읍 에예한 것이단 작켜한 ·예정압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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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올 가진 연군의 학자율이 있융니다.

의원 여러분! 구라파에는

켠과작자들 보냐 풋치 않은

( 현계 ) 그플의 '0'1 요
。"'- 합천다연 미국파 소

«쿠조정책» 의원 여핵품 l 연방 정부는 지금보다 더 캉력허 (경제)성깎

위 주의 쿠죠정 척 ( strukturpo11 tik ) 을 취 한 것 업니 다 • 채우부 ( Bundesschat-

Z l!linisterium) 플 없애고 ERP 의 제 산을 경제쑤 (~undeswirtschaftsl!liniste-

riuπ} 씌 치속시컴우루애 지역단위 정책파 릎야별 단위정책 그리고 기엽단위정객

( Unternehmens-gro t!enppHtH:) ，이l 있 어서 의 구조정 책걱 인 제 초치 가 보다 장

죠결되고 섬화되어 철 수 없는 것엽니다.

«일괄 쿠조정책 » (Ein~ StrUktur jJ olitik and 감liem au f3 ) 이 가.능하거l

뇌는 켓업니다""

«우조정객상의 중칩» 백립파 그려고 동。서독 국경지대에 위 ;;.1 해 있는 지

역늘의 우션 순위를 체속 유지해 냐가연서，농촌지역의 (생산응을 포함한) 엽

켜능력을 강화하는 단이 쿠조정책강의 중정무후 앞~로도 계속 남올 컷업니다.

말전능력윤 가진 위치 (품야 )에 채정력을 정중시키는 것 은 최고의 효과블 보

장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지역석인 경제쿠조릎 향상시키는 공용파제는 이점에서

연양과 각주들칸에 새후운 형 태의 엽 동을 딸요j료 합니다.

본인응 여기에서 다시 한언 마음과 같이 언급올 해 두고자 합니다.

쿠조정 책 상의 큰 과제 가 우리 독일 의 농업 을 련대 화 하는 일 업 니 다 •

농엽윤 에너지와 완료의 계속척이고도 염가(싼)공급윤 판요하는 -분야인 것업

니다. 우리는 석단탄광의 (손실)회복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 광유(웰油) 생

산보장정책， 세루운‘ 에너지원윤 위한 시장의 개설을 가능케 하고， 전력산업의 경

갱능력을 향상시킬 정책을 겨l 속 확장해 냐같 것업니다.

(경케칙인연의 )위기 상황에 대쳐하기 위하여 사천 배려할혀연 생활‘어l 중요한

수업 생 필풍을 충붙허 닝l 축해 두고 있어야 겠융니다.

갱"c7갱 v개
«지역정리)}( h u lD ordnung) 70 년대에는 주위 세계와( Um 띤 e It )와 썽촬

챙펀이 천청 머 빨리 변화해 나갈 것엽니다. 그러으호 구역정리，도시건쉰

(축)과 주댁건축(렵) 제 품야에 있어서의 체제걱안 예상(전망둥)과 책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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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교흥정책은 광범위한 기획 (계획의 수험 )을 필요혹 하여， 이·를 위까셔

"I 금까지 보다는 훨씬 머 많이 교흥학 ( 交通字= Verkehrswissenschaf0 의 ;>;1

식을 야 어받아 둡여야 하겠융니다.

연방정 부는 본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자유주의어 l 업각한 교용경제

( Verkehrs -\1lirtschaft) 블 위 한 천커1 조건으로서 교통운영자 ( Verkchrstrager) 늪

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갖도흑 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엽니다.

독궐 연방국철 ( 固짧 ) ( peuuche Bundesbahn ) 은 oj 래의 교통수요에 척옹한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플 시팍한지 7t 벨써 여러해 됩니다.

이 폭알· 연방 국유철도가 경제기업외 경우와 >3)교할 만한 것으로서 현대 상

엽상의 제원칙에 따라셔 그 활동과 사엽을 전개해 냐갈 수 있기 ‘:위하여는 죠

직 파 챙정 ( 관리 ) 연 에 있 어저 계 속켜 언 캐 혁이 불가피 하게 요구되 고 있융니 아 ,

연방(공화국)은 독일 국유철도의 소유자로서 제 2 차 세계대것이후의 재건~~료

안하얘- -록낄 극철에 생걱냥 채무(빚)을 말아들일(인수할) 빼카 또한 되 것

웹니다. 연방정，부는 연합완 교흥쳐!져I 어l 있에서 각 교몽(사엽 )운영자들간의 협

동 ( 제휴 ) 을 계 속 장려 할 것 업 니 다 •

아우후반 도로 ( 고속도로= Autobahn (Strapen)Netz ) 와 연 양국도 ( Bunde s

Stra껴en Netz ) 가 1971 년에서 1985 년까지의 전체 도로계획의 알부로서의

5 개년계획에 지금까지 보마 더욱 캉력허 확장되어 질 것엽니다.

중점사엄외 하냐후젝 구조걱..2..로 약셔l 어l 있는 져역의 기회향상 (Chanceγ~rbe-

sserung )을· 기하는 일야 랭해철 것닙니다. 이밖에도 1970 년에는 새호

운 도로 교통질서 (strapenver-Kehrsordnung) ( 법 ) 초안이 제출되 어 질 것 업

니마.

연방정 부는 풍부 쿠라와의 고속교홍체 계 ( 제 ) (Schnellverkehrs_syst em )

에 속하계 펼 시속 200 Km 이 상의 운행속도를 가진 고속교풍체계를 위한 사전

눔매사업을 추진(좀장)해 나갈 것업니다.

«노동뱀파 사회법 > 의원 여러분 l 연앙정부는 사회업체국가( ;;0 ziale Rec h

tsstaat)에 기본원칙을 풀수할 의우와 잭임을 느끼고 있응니다(그 기본 노

선겹니다)

본 연앙정부는 이와 갈은 현엽상의 위염사향을r 샅현시키 7) 위하얘 얼판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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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딴

노동엽천(똘짧)

연앙정푸는

하냐의

통합할

사회 법건 ( Sozia1gesetzbuch) 을

온( 첼 )

노동법을

계획업니약.

되어버린없커l수

( Arbei tsgesetzbuc h ) 에

폴통관폐선체블二L

시작일융위한부응하는요청어l시헤의펀

훈강，;il。」 꽉~iL견 ;-F커보 Ct사회 닙 석 ( 803i',11ei stungen ) 쓸예정 업니아.하--

결쟁경제정책λk의。j

'"
사회사회예산을연방정추는위하여하기있도록~수회

E

예나갈확장발전시켜요건 ( 바탕 ) ( IJrund1agen ) 으로기온펄요한내립에

정 업니아‘

지난

.SL
E

경 견 71 본뱀우셔)J 뚜사껴 ( t'~ 양-운μ」 출 t객겨i회기동안이l

( B"triebsverfassungsgesetz·

;,q 춘;d.

Persdnalvertretungsges e -인력분 lL엽 (’) 파

인력안에서터1 두?，개혁의안랙릎lL뱅것 겹 :.-1 냐.시;잉 꽉채정(개꽉 )σ1tz )

것을확장시걸더욱형식상및치
요

nf

ι
영향(협옹)력을끼치는

것업니다.

는포 ( 대표 ) 가

쳐l 얀할

서촉건위어l二1아직까지의하건(플)에

안사담당판들(

현챙업연앙정부는우판하게이와는

는의견융)의Personalrate경우에도운체들의。l- '•
‘'""τ-

속하지

있응니아.취하고캘써。1 01연올는
cTlJ]중을드조

」더l

임조사연주할운제를참여하는결정에
。l

""기획요구되었언회기동얀에지냥

섬앞으로보고셔가착생한)가위원회 ( Mitbestimmungskommission띄
」

우릎

것업니다.논의되에잔.의되고

오래하여는샤회씩l만주주의。l 러 한원하는

휴동끽 임 ( Mi tverantwortung ) 파

것이며사회릎만주추의우리늠

결정에)참여건및공동(기휘사람뜰이
c
τr

사회는이
셔

수기여향함께가지고생각을二L들의대한(Mitbestimmung) 에

것엽니다.한되어야가

생겨때운어l주위세계자동화펀되고기쳐l 화여려운!요l 원보호»« 건강의

제정법플의연구， 건강판걱l학뭄과위하여보호하기~I 가욕
‘ L ‘건강피채-로부터νF는

그러)와), 젤영예방 ( Gesundheitsvorsorge

광(보건 ) 뱅위하고도

( Gesundheitsgesetzgebung

선강걱l 옴둥-의 일련어l구운된상호있어서의운야어l제:il.

있융니다.대처하고。1 어l취하역조치를

것이야， 이실치할연푸소플사회의학 ( Sozialmedizin )앞.£.£.연앙성쑤는

(Grope Krankheiten)

C:~t;냐하기추갈도~피!... -(i~
a ~

-“ 「
딩 -.e:

원한

;;L-c

조기신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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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규가 윌 것엽니다.

우려 늠 암연우 (Krebsforschung ) 와 암래 망을 위 한 죠.><1 틀 &다 확장하는

데 특렬한 중요성을 잎정합니다. 옴기요엽 ( LUftverunreinigung ) 과 수펀 s. 인

( Wasserverunreinigung ) 파 그리고 소음 피해 ( Larmbe l8. stigung ) 둥￡로JF

터 사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충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끼 위하여 。1 에 상

융하는 법율게안이 행해질 것업니다.

병든 사땀을에게 그을의 -건강을 다시 회북하고 그들의 활동능력을 다λl 효l ‘

하여 얻을 수 있도휴 하는 팍상의 기회들 주기 위 하여 헨 연방정부는 한펀 o

혹 ~9 '1 0 년에 수요에 얄맞는 농력을 갖춘 명원체제가 가능둥록 하는 견체적

‘ ‘ 보장 E닝 을 제출할 것이 며 , 다릎 한연￡로는 의사 양성 ( 교육) 제도들 개혁 하고 현

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에 알맞쓴 규정외 제정이 19'1 0 년 초안A로 ·행해지도

륙 할 것업내다.

현 연앙정쑤는 환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선댁함에 있어서 자유섹

사에- 업각하여 ::L들의 외사결정을 챙하는 원칙과 그리고 의엽에 종사하는 사한

들이 도한 그들의 직업-활동을 수행쾌 나강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은

다늠 기본원칙을 선봉합니다.

이 부운에 있어서의 쿠라파외 말진을 쫓아서 연망정쑤는 의약품 부문에서는

국가와 체죠업자들이 책잉을 느끼고{책임성 있게)최대의 안정이 확보되도록 하

기 위하여 풍동의 노력융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컷입니다.

생 필풍에 판혜되는 법플개혁 (Lebensmittelrehtsreforrn ) 과 관련하역 19',' 1;

년에 연방국회에 광왕위한 엽율초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에써 풍체되고 중요시 되는 것윤 소어자 보호릎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이

며 , 광고선천과 포장둥외 정에 있어서 영확성을 기 하고 (직위선캡퉁이 아닌 ) 진섣

성。1 보장되도혹 하는 청동에 역점을 둘 것업니다.

외원 여 러 운 ! 아옹 ( 원 죠 ) 금 ( Kindergeld ) • 세 금헤 택 ( Steuerbegtinstigu:;~)

과 기 타의 다른 울질척 훤죠흘 가정들이 받도록 함에 있어서 이 ‘여 COl 눈야는

서로가 상호정충이 되어지고 양성흑진(추진)의 가능성을 보다 확충하는 일과

관련시켜셔 처리왜 나찰 것업니다.

특허 직장에 종사하는 산오을파 어머니들에게 상당허 부족한 인건원조플 앞으

로 향상 개컨시격 냐카야겠융니다. 아동보죠긍액외 인상(지출)문제는 19 ’7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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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겠융니다.

우리의 만춘주의죄인 산엽국가를 사회정책적인 연에 입각하여 개혁 하고， 현대적

인 연..s:.뜰 갖추도록 그 오습을 형 성해 나가도록 하는 데에는 연땅정부는 부녀

자들의 강력한 참여가 있기흘 바라며， 또한 강력한 참여 7r 펄요합나다.

«여성들의 동풍천» 역성 (Frarienquete )이 굽속혀 진행되고 있융니다.

여성들을 지금보다 더 품고， 가정과 직장파 정치와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외

역성들의 역할이 옹응하냐는 취지 7r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휴 필요한 ￡치

-가 취하역질 것엽니다.

연땅정부는 합리화( Rationalisierung )와 자동(기겨l 화)화( Automatisier

ung ) 가 생엽에 종사하는 샤랍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샤회발전 ( 진보 ) 를 장려

족진하는 것이 되도록 유의할 것업니다.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교욕

정 잭 은 불가띄 한 구조 ( 걱 ) 개 선 ( Ums'trukturi erung ) 을 함에 있 어 .;.(-1 안전한

직장을 보장하늠 방향으로 취해질 것업니아.

우리는 노사 ( Tarifparteien ) 쌍앙의 이에 해당되는 오든 노력윷 지원할 것

입니다.

퓨학기숭의 진보와 경제쑤움에 있어서의 발전은 오든 썽엽종사자들을 동원할

·것 을 항상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읍니마.

그러 으후 우리 늠 교육휴가 ( Bildungsurlunb ) 제도들 실시 하는 것 올 하냐의

숭요 과 ~il 라고 생각합니마.

노웅생 한 ( Arbeitsleben ) 을 인도주외척￡로 개선하기 위 하역 입 법쑤 ( Geset

zgeber ) 와 임 금당샤자 쌍방은 펴 고용자 ( Arbei tnehmer ) 들의 직 장올 보장하

τ 알 을 약 하지 않S연 안핍 니다. 노동보장 ( Arbei tssicherhei t ) 과 근우처

에 있어서의 건강관러제도들은 머욱 확충되어질 것입니다.

«임금자율(권)}) 연앙정부는 엉금자울(제)올 계속 유지하고 뎌욱 강화할

것엽니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푹해 놓운 것을 안전하꺼I .!i!..호할 것이여 그리고 특허 걷

기상승과 판진 취업상태에도 불우하고 옴지에서{어두운 그늘속에서) 갈지 않쓸

수 없 늠 <~강플과 냐이가 않거냐 흑은 영￡로 인하여 혹은 주조적 변화료 안!

ι! 인 내 I -.I‘t• 당하고 있는 시만들을 위한 배려훈 기l 윤-리 하지 않윤 걱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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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칙엽과 사회연에서 불리한 업장에 있거냐 지장올 맡고 있는 샤텀

들에게 가능한한 기회흩 마련해 추도록 하기 위한 노력융 앞A로 머욱 배 7}한

것 업니다.

19 '7 0 년 l월 l 일부터 천쟁회생자 연곰이 인상펼 것업니다. 이연금윤 경제쑤

움의 말천에 맞추어 매년 죠철될 것업니다. 구촉척 캐선책율로 계획되어져 있

읍니다.

« 사회 걱 배 려 » ( Sozialleistunge~ 시 민이 누쿠나 쳐 마다 어혀 한 사회 ~il

려 ( Soziallistunge!l) 흘 받을 권리 흘 가지고 있는가릎 붐영 혀 인식호륙 하기

위하여 연금계산을 항목옐로 하는 제도훌.실시할 것이며，이렇게 함￡로써 사회

(.!i'..장) 배려제￡흘 협샤리 개판하고 일옥요연하게 얄아폴 수 있게 윌 것입니

다. 현 연방정부는 이번 회기동안에 획일적인 정년퇴직 연한( Feste Alters

grenze )을 챔차척으로 없앨 것이며， 그 대 ~l ‘유옴척인 정 l올퇴직올 규정하는

업률‘(.Elilu bSe ‘ z flber die flexible Altersgrenze ) 을 제정 하도혹 노력할 것

입니다.

법척A로 고령자 보호죠치을 취하는 얼이 다른 사회층들에도 앞~로 그 기회

가 주어지도혹 하겠융니다.

건강 {절명 ) 보험제도가 며욱 발천되어지도톡、 하기 위하여 현 연땅정부는 천

-운위원회 ( SacbverstandigeI용remium ) 흩 구성할 것엽니다.

이 위원회는 건강(질영)보험울 규정하늠 현대켜 법흘제정을 위한 철처한 현

실와악( griindliche Be standsaufnahme .) 과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야 할 것엽

니다.

회 사원 ( 고용원= Ail geste11te ) 에 대 한 건강 ( 질영 ) 보험 카업의우한계 ( Krank-

enve r sicherrungsgren z e)는 앞으로 채갱혹되고 유동성 있계 규정되어질 것업니

다 •. .!i'..혐의우기준율 넙어서 요듣(고용원)회사원들에계 대하여도 고용주 부담

( Arbei tgeberbe1 trag) 제도플 혈시할 것업니다. 1970 년 l월 l 얼쑤터 발효

되는 .!i'..험금 활안액도 {풀어드는 동 ) ( Bestragsruckgewabr ) 계휴척인 패갱혹률

발율 것 입니다.

청소년 법률제정 ( JugendgesetZgebune;. ) 과 연방 (꼼화국) 청소년 계획

( Bundesjugendplan )의 개혁을 준비하는데에 우리는 청소년 자신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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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할 것입니아 O.

연 8J 정푸는 쿠라파〔똥동} 청소년법( Jιgendwerk ) (사엽)을 채정하는 것올

바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갇은 계획의 수립에 동구라파의 젊은이들

도 참여한 수 있다고 블니다 o (그렇게 되도록 할 계획업니다)

«져l 유익 진충» 우리는 치l 휴의 진흥어l 대하여 각날한 관심을 가잘 것입니

냐. 운휴 ;:1] 육( 운풍 ) 운 국가의 강독 [ 후견 ) 하에 있지않는 자유스퍼 운 판옹이

어야 한다는 기온원칙에는 죠금도 켠함이 있윷 수 없는 것입니다.

강’ ζ| 니-i.:f-에 있어서의 채욱어l 판걱l 되는 쟁사풍 최고정정은 원헨파 키잎에서 개

최원 처] 20 차 하계 올럼펴이 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로써 세계 ( 역

흔) 에 현대옥일플 보여줄 기최플 갖기l 됩니다.

현 연앙정부는 지난렌 국회에서 S 개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플파의 회합에서

논의된 아와 갇이 독일 체육위원회의 구성 ( Die Bildung llJ iner Deutschen

Sport-Konferenz) 윤 차성합니마.

이 위원회의 구성은 독일 체육연앵 ( Deut 녕chen Sportb 1\ nd e) 대표들파 연방대

조 각주 대죠플파 그러고 기다 지망자치단체 대표블후 구성되어질 수 있을 것

이 r셔 , 요는 처l 육관계행사 ( 조치 ) 플 유기적 A로 연결시키는 알을 당당하게 휠 것

압니다-

의원 여러운!

현 연‘앙정푸는 새로 시착되는 1970 낸대의 그 첫해안 영년에 지금 행하고

있는 본 정푸선언을 보충하여(보완하여) 우리냐라의 내적 개혁쑤운에서 행하여

져야 할 정걱-의 끽|획과 의도흘 개옐 보고형직￡로 국회와 대중어l 게 제시하여

밝힐 것입니마.

연망정쑤늠 1970. 년 l 월에 국정백서( Ber i en t zur Lage der Nation) 플

제출할 것 oj 역 , '2 월에는 연차 경 제 보고 ( Jιhreswirtsehaftsbericht ) 블 톡

폼어| 울힐 것업니다.

。j 망정쑤는 3 월에는 농엽 헨황보고을 제출할 것이고， 4월에는 샤흐|보고

(Sozialberich~ ) 플 셰쏠할 것 입 니마 o 5 월에는 연 방정 쑤의 교육정 책 ( Bil

dungspoliti k. ) 과 학술정씌 ( Wi ssellsehaftspoli tik ) 을， 6 월에늠 국앙정책

이 λI ( Da3 V:3ipbuch Zur 7erteidigungspoli ti k. ) 을 각작 체풍한 것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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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흐l 휴회 ( Parlamentsferien ) 가 같~+띤 쿄흥정 책 파 보건경 책 에 관한 꾀L고

와 그라고 지역정리 (Raurr.O~dnung ) 와 투 -'I 건축 ( Gtadtebau ) 사엽어l 관한

보고플 할 것 이 며 , 객 산형 성 ( Vcr mδ .g ensbildung ) 파 져l 제개 혁 (Steuerr .e rorm)

에 관한 보고플 또한 할 것업니다.

이 닿게 감무후써 국회와 대 캉 (사최 ) 응 70 년대의 껏해어l 온 ( 헌 ) 연맹정펀-

가 시도하고 있는 개척정책( Ref ormpoli ti k )에 판한 광법위한 정보릎 C샅게

헬 것 입니마.

이 모든 경우이l 우리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않되겠읍니다.

즉， 단지 평화만이 우리 의 져l 계 릅 안천하게 한다는 사실을 안전 ( 안보 ) ( Sich-

erhei t )의 기초위에셔만 영화는 전개되어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운 안식을 이 지구상의 대부품의 민족듭과 함께 퓨동..2..로 느

끼늠 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업니다) 연방정부는 이의 실천을 위하여

우러 득-얀익← 단당해야 할 몫을 다할 결의가 되어 있으며， 독일이 구라파에서

지니고 있는 의우{책임)을 흑떨히 의식하고 있A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릎 이챙할 것이냐， 결고 우리 자신의 힘을 과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영화에 대한 연쿠» 우리는 연방곳화국 대동명이 제창한 이니시아티브플 ·

받아들일 것이며，평화연구 (Friedensforschung) 을 협옹가능케 할 것업니다.

-이 연쿠흘 할 수 있는 전뭄가의 수가 현채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는 알고 있융니다.

그러나 이와 같운 영화연구카 지녀야 한 자주성 (독힘성 ) "( Unabhangigkei t)

을 정쑤카 결코 청해하는 일윤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로써도 노

한 위기와 천챙어l 만 11창이펀 요늘의 세계에 만족이 있도록 하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옥얼의 기여흘 하고자 하는 바엽니다. 국제척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척 판싱사업 니다 (국가적 이 익과 직결됩니다 ) •

이렇게 국제적 협력울 강화합￡로써 제민족은 그플의 국위세계에 대한 이해뜰

보다 낫케 할 수 있커l 휠 것업니다. 7~딸 프리드러히 폰 봐이회l 커 ( Car 1

Friedrich von Weizsacker) 교수가 야 운야에서 연방정부플 좌운하연서 5_7

준>lJ 가 되어 었다고 컨언했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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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척 협 력 » 국셰척 협 력에는 정 연 품화의 엽척을 앙호 .jjL환하는 일。1

필요 불가결한 요건중외 하냐라 -하겠용니다.

독알 운화훌 외국에 소개하는 일은 앞으로는 지금보마 훨션 마음과 감윤 점

에 않응 착，안율 하여야겠응니다. 즉， 다른 만족들에게 지냥 과거의 불멸의 엽

척을 소개하는 일에 결하여 과도기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낼 우리 독일에서

도 정신연의 엽척과 값있는 불안(즉 정신운화연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논쟁과

그려고 붕안 -값있는 가 <1 와 인식을 바탕A로 하여 전개되어지고 있는 전총

에 대한 도천등의 질서에 대한 불안- 이것을 반도시 쑤정적A로 보지 않고

보다 냐운 내알의 건설을 위 한 불가견한 과정이 라고 보는 견해 - it"!. 홉) 응격 움

;11 파 판련시켜 본 하루파루-의 헨실이 어매한 것 t닌가에 대한 오슐올 보여주는

일을 지금보다도 뎌욱 강화해야겠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윤 상호 파트너 정 ~l에 입각하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차와

그려고 아시아의 저1 국샤둡고}의 협력판계찰 더욱 확충해 냐찰 것업니다.

«후진국 원조» ( En t wi e It llln g s hi 1fe ) 제 2 말천단쳐17r 시작되는 전야인

이제 연 t앙정부는 마음과 간은 생영올 발표하여 두는 바엽니다. 죽， 우리는 퓨

농딴전 선략에 참여하여 기역할 것이며 꾀어슨 위원회 ( Pearson-Komission )의

보고에I 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제안울 고려할 것입니다. 연앙정부는 야 보고서에

제기되고 예정되는 후진국 원조( Entwicltlung shilfe )에서 흥익샤엽( Di e

~ffentlichen Leistunge 익 ) 에 해당하는 옥표흘 연 영균 11% 외 증가율을

동-하역 。|휴달성둥측 노력할 껏업니다.

우리 는 곡적 ，~ 정원죠 (Offentliche Kapitalhilfe ) 자금에서 냐요늠 재원올

다시 전적무로 후진국 원조 옥척어| 샤용되도록 하는 걸을 모색할 것입니다.

후킨국 원조 부품에 종샤하는 독일 진운가 ( Ent깨 ie klung s'9때ert;en ) 들과

킹江칸 U;E ,'il 종샤하는 협 ￡자 ( Entwicklungshelfer ) 플의 수는 70 낸대 꺼동

반기까지 두배로 늘일 것을 묵적￡로 승}‘져 점차 증가해 냐갈 것 입니다.

독견 연냥정부(서독)는 서독이 제퓨하는 후갔국 원조의 젤을 향상하기 위하

역 계속하어 노력할 것업니약.

이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연방정푸는 앞￡효 계획의 수랩과 계획의 실챙을

간소화 하끄 더욱 캉력허 추진해 냐량 계획엽니다체s 세제의 ’1 걱냐라뜸과

-32-



그}특너 관껴|흘 벚고 실행하여 나가는 것운 국가얀의 천당사항이 아녕 니다 •

그러무로 현 연방정부는 이들 제 국가들에 있어서의 i살전과정을 더욱 '11c속1'!

쾌주는 역탑을 할 수 있은 어려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 이외의{즉 개인의)

이니시아티부도 또한 권장할 것입니다.

세걱1는 우리 독일과 감은 경제걱우로 쑤강한 냐라로부터 모든 나라의 우역윈

장려 하는 자유경제정책 ( eine liberale den Handel aller Lander f 1l rdernde

AUβenl7i.:-tbaftspoliti k ) 을 기 셰 찰 수 있는 것 입 니다 ( 좋을 것 입 니다 ) •

[ 즉 서’옥정 쑤는 이 려 한 돼 외 경 채정 객 을 취 할 것 입 니 다 -~註 ’. <>j 렇 게 되 도욕

하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을 ·향-략댁 젖i는 일과
T ‘강 짜 /

둠-쩨 로는 져l 계무역 (Welth a nde1 ) 파 관계되 는 오든 기구에 참싹t흉호포써 ‘학순
-.-‘S힐

두가지 가 있 융‘니 다 • 동시 에 우려 는 개 발도상국 ( 후진국= En-t'd. c; kht칭'$l.and er )

틀의 우역 ( Hand e1 -상엽환등 ) 을 장려 하고자 하는 바입 니다 • ~- ,-----

여 ?j-}i/4 π! 치 한가지만 언긍한다연 그중에서 후진국산(짧) 상풍에 대한 끼

걱l 알반의 우우l 성 ( Die universellen Praferenzen fUr Waren aus. den R 'I twi ::-k-

lungs1 :l. ndern ) 을 지 적해 두는 바입 니다 •

« 외교정책 » 의원 여러 푼 ! 온 ( 펀 ) 연암강 받 ~l .91 교I정 책은 1966 년 S 월 에

행하여진 영화로서 ( Friedensnote ) 와 그리고 1966 년 l 。월허! 챙하여진 정걱

선언( Regi erungserkl l1:r ung )에 기온이 있융니다.

위 어l 언급한 두 운-서 에 기 술된 정 잭 윤 그당시 。l 국회 의 모든 원 내 교성 단 체

의 동 의 블 얻 었읍니다 • 폐 속성 과 일 관성 있는 말천을 이 둑해 나가자는 의 지 4:

많은 반복올 ~l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마.

현 연방정분는 윤-엔세서， 유엔의 제 특열 71 쿠’을 그러고 기다 다는

국제기쿠들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옹해 냐갈 겨!획업니다. 이와 옹일한

논리가 천세계적￡로 추진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할 군 ~l 축소와 군비’제한 힘정셰

도 적용되겠￡며 이 품제는 첨차 그 lJ]중과 의의가 커가고 있읍니다.

현 연방정쑤는 폼인이 1968 년 9 월에 당시의 연방정부 외우자판S로서 섹너i

바에서 개최되었먼 "1 핵국 위원회회의 석산에서 ( auf der Ko~deTen z der

Nichtnuklearmachte

엽니다.

) 피력한 바 있는 정객을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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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멍 화척-안 협 동을 바라는 우리 의 희 망월· 합께 하는 세계의 ￡든 냐라

-틀과 의교관계플 수렵 유지하고 ·현존하고 있는 우역 〔교역 ) 관꾀플 더욱 존채찰

원칙척안 우리의 준~]까져I 료- 강￡헤 두는 바입니다.

엔밴정부는 어혀한 형태의 것이던 아우튼 열시 ( Diskriminierung ) 와 엽-박

(Unterdruckung ) 파 그리 고 의서I 에 의 한 지 배 ( fremde Beherrs;:bung ) 형 태

는 이릎 부정하여 이와 같은 /닐렌의 사태는 우러가 알고 는이
샤 2..-늪갚의 "-11 걱l

이 l 있셔셔도 시l 겨l 의 7<:] 만족이 펑휘·적우오 공존해 나가는 알을 되 폴-01 하여

언체냐 위협하고 있용니랴.

« 북대 서 양 동맹 » ( Nordatlantisches Bundnis ) 의원 ‘ 여러 운 ! 지 난

20 년 동얀의 존립싸에서 그 신가플 증영해준 바 있는 북대서양 동댐기구는

앞으록드〔장래에도)우리의 안선( 3icherheit )을 보증해 주는 기구입니카.

。1 71 구픔 τ관끄응1 차는 것이 야 말로 구라고}에 있어서 긴장의 완화에 달하려

는 꽉고한 노랙의 선거]::t.건이 되는 것이겠읍-니마. 안보정객 ( Sieharheits-

politik) 이 갖는 7- 가 "I 연중 에느쪽을 우퍼가 고찰하여 .5!.던지간oil 늑 궁닝l 체

만 ( Ruct Cl ngs b egrenzung ) 과 군너l 강λI ( Rti stung skon trolls ) 라늠 듀-가 -"'I 일

gr 3 시이i 그c.l 고 대응간 갓우휴 응시에 이룩하려는 우리의 진지하뇨노 ;;.1 솜삭

OJ -i:..석쇠 연을 고갈하 l간 츄윤 독-알 연양유호|국 ( Bundesrepublik .J e\ι.sen la-

n 니 ~ 시 C'j-) j- ~I 에 충운단 극킴-쉬 4ι 증어l 관한 둔;;i] 01 10;). 간어l 하역강 아 둔츄딘숭

스{느꽉을 고찬 ~l 다l 상우로 상던간이i 년합성부는 우리가 쉬하고 있는 안.!i!.정잭

( 8iC!I"rheits ]JO litik) 은 (세 력의 ) 균쉽 ( Cf leichgewichpt ) 과 경파의 부장

( Friedenssicherung ) 쓸 위한 정젝우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얀 연.앙정푸는 "1 두가 "1 한켠응 고찰찰 혜에 우리냐라에 쳐적안

안진 ( Die au fJa reS i c her h '-' it) 을 우려 가 속해 있고， 그러 고 기 구의 일단우로

서 농 • 서 1냥 신 1녕간에 세 쳐의 갚랭。l 이 푸에지도록 하는 우려 가 우리의 옳들

1斗하고 있는 북대서 C상 옹앵기구외 가능이 수행되는가 하는 정과 얼-"']시켜서 생

각하고 있응니냐.

« 안보정객 » (Siche'rheitspolitik)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역 친구

‘ FreUH J. e) 9 1- 옹맹 국 ( Verbundete ) 이 필요합니다 [ 즉 우방이 필요캅니 다 )

이는 우리익 찬구와 우앙이 그들의 안전윷 위하역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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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릎 펄요혹 하는 것과 마차가지 업니다.

이와\ 같운 인식에 바탕을 두어 。1 룩한 나라는 정치적 1 안전 을 위한 < 어1 깨한 )

상 후신의 ( g e g ens e i t i g e s V~ r t r a u en ) 가 없이는 동맹이 렌; 유지 렐 수 없 는 것

이며，또한 안전이라는 것도‘도모 원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 으도 우리는 욱대서 양 옹앵기구 내에서 그리 고 이 기구전체에 대 하여도 지

금까지 취하여 -은 정책을 계속하여 추구허 나갈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우i3 1 는

우리의 능앵국을로부터도 풍일한 것을 기대하고(바라고)있융니다.

우리 의 동영 국뜰이 곡꽁의 안전경 책 ( gemeinsawe Sicherheits :P9litik ) 과

그러고 이 n1 협약펀 안전(..li.땅)의 노력 ( Sicher l-. eitsan strengung )을 위한

우리의 등맹국을외 기여푼 -우마는 또한 71 대하는 바업니다.

서 앙진영의 a국방 ( 안전 -안..li.) 태서l 가 방어 체자1 플 갖추고 있는 것처 럼 ( P-efen-

si v -즉 꽁격체제가 아니고 방어체제 ) 우머 자신의 기여나 체제도 역시 방어

체 채릎 그 근간1!.. 1ζ 하고 있융니다 •

(서옥) 옥일의 군헤 ( Bundeswεhr =연땅군) 는 그 교퓨연에셔나 그 구조연에서

냐 그러고 그 우기와 장"1 체제면에서 어느연으로 보던지간에 꽁격전울( 끼ffe ns-

i 'fle Stratcgie ) 에 딴맞 71 딴솜니다.

cd한갱부는 정부석 곽상〔앙 j1 )캠객 (γerteidigun 강 spoli "t ik) 끽 근처른 이루

고 샀는 망위원칙 ( Defensiγprinzip ) 씌 판하여 조긍도 의신이나 회의-를 픔고

있 .::<1 양슨니다 •

.!'-1 원 여러운!

우려 꼭알과 nl품과$1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긴밀한 유대판껴1 는 조약과 그리

고 확신어l 외 하여 마국?1 주라파와 독일 연방흥화국 (서-옥 ) 파 그려 고 백 침 ( 에

릎한)어l 래하여 진 체 의우〔책엄)의 신맹성 (γerbindlic'hk"eit) 을 죠금도

의섬한 바 없도흑 해 주고 있융니다.

우려 양국의 걷F웅의 이해와 관싱은 더 첨가하"! 어떠한 보장을 한다던가 혹

은 되풀이하여 어펀 선언같은 것을 행할 필요가 없응니다. 이 관성을 보다

능등각 인 파투너 관각:] (Partnerschaft)에저 하나의 지 급보다는 비 교척 독자적 \1

독살:접석 ( _eine selbstandigere deUtscbe Politik) 을 순앵해 냐가는터l 충운

한 힘융 가진 컷업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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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바 체 한 » ( Rustungsbeschr ll. nkung ) 연 망정 푸는 우-방 제 동 랭 국들과 함

께 구라파어l 커의 군사석 다}긋l 년상을 (매결현상) 해체 (제거 )시키기 위하겨 적

극적 안 노력 을 경 주한 것 업 니 다 • 연 >lJ-정 부는 우리 의 풍맹 국듭과 함께 옹 • 서

양진영에서 좀서적으-르 그러고 균형있게 군닝1 제한과 궁>l]축소( Truppe !lreduz1s ",

rung) 를 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다찰 것입니다.

\'V« 구라파 얀 보회휩쐐으의1 » ( Eu r 0

( S없i c야ch e앙rh 닝 it) 에 기셔‘살 흐1 끽칸써어1 대하쉬는 헨 연앙정부는 금년 9원 12 일

머l 헨싱카에서 제출한 바 있는 고서 ( Memorandum) 에 언급한(표명한 바 있음)

태도(엽장)릎 강조폐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흐l 의는 정-의주도딴 둔~.d] 를 거친후어I (는) (경우에 π}라져 -

w(註 ) 걱 윤 군바 ( Rustung ) 릎 가지 고 보다 큰 얀진을 도요하고 동 • 서 양진

영 구라파의 제 당사자을 사야어l 일련의 진보 〔말선 ) 을 가져올 수 있는 줍요

한 단계가 딸 수도 있겠육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긴장의 초점이 되어 았는 지역으로서 중-동H 노동)품제가 득

멜히 걱정윤 불러 일으커고 았융니다. 연양정부는 국제연합의 안보이사회

( Si ch 닝 rhei tsr'at )에서 1967 년 11월 22 영에 결의판 것과 갇윤 알종의 해컬

을 ..5:'..싹하여 잦는 깃이 좋동운쟁에 관여되에 있는 제 만족들의 이해아i 도움이

판냐는 건해 즙 갖고 있읍나마 •

우리 는 이 지 역의 오든 국가듣고} 우호판까I ( gute Bez'iehungen ) 를 갖게 되

기 플 ‘If 라고 있우 9 이 긴장지역에 ( Spannungsgebiete ) 우기 블 공급하지 않을

결싱을 동시어l 강조하는 바입 니다 •

윌냥에서의 선갱이 오든 당사자측들이 말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해결 ( poli-

tischl Lasung) 플 동하여 종국걱4로 (드다어 ) 종전꾀어져야겠다논 희망윤

하는 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파 그러고 우엇브마도 다른 냐라플 웃 .:<1

갚기1 고~;"t 감 강 싸 .11• 1.“는 이 지 역 의 샤랑플파 그 돗을 함께 하고 있읍니다 •

우리는 앞무혹 월난에서의 전쟁이 종천꾀어 오둔 운체가 진척플 보꺼l 되연

간 맥 으→E 닌 s} 셔 파괴되 어 져 벼 런 현 냥 ( Vi e tn am ) 의 양국로의 재 건 ( Wiedsr -a u-

f b au) <"! 겁능하쉬 참 1져할 것야라는 우리의 태도를(즉 군벼가 되어 았다는

대도) 이기에시 강조하여 줍니다.

f



역 ι1 -윤!~1 원극온동체 » (꽁등시장) (Europaiscl1e Gemeinsch r.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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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엽-을 λ| 작해야 할 혜라고 봅니냐.

«경제척 협력 » (협종) 이와 판련하여 연앙정부는 다음과 장윤 일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올 경주한 것입니다. 즉 구주퓨동-체는 이에 가입할 수 없거나

혹은 가입찰 의샤가 없는 쿠라파외 여러냐라을과도 경제적 협력판껴l 흩 할 수

있을 새로운 형태의 쳐] ;!\ .룹 갖추드옥 하는 일에 연방정쑤는 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구라파에 있는 냐라을 01 세계 정치둔제플어 l 관련하여 ( in 휴 e1 tpo1-

i tischen Fraga n ) 휴동의 태도 ( 입 장 ) 를 점 차 ( 한걸음 한결픔 ) 확충해 냐간다는

옥석올 가지고 구라파어! 있어서의 보다 긴말한 정치적 협동 (aine engere po1-

i tische Z IlSa:π:en<!!벼i.t)을 앞A로 장려 할 것 입 니다 •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이대리와 에녀l 룩스 상국을파도 긴밀한 판껴l 플 갖

고 있우여 의견의 일치흘 북고 있융니다.

우리냐라의 국가적 이익이 옹。서 양건염의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올 허락--'1

않고 있읍니아. 우리냐라-는 서앙선영과의 퓨동협랙 ( Zusammenarbei t ) 상호간

의 의낀소정 ( Abstimmung )을 필요로 하고 있무여， 동부진영과와 의사소홍

(Verstandigung) 을 펄요로 하고 있 융니다 •

그러냐 이와 갇은 배경 을 바당￡로 삼아 냐는 독알만족운 펑효}을 필요후 하

고 있마τ 사실읍 득벨히 강조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평화라는 말이 지닌 완전한 의이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마. 소련 연방의 쳐l

민족늪-과 그리고 공구라파외 오든 만족릎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옥일로서능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등부진영과 진 ::<1 한 이해플 위한 시도를 시착할 준비

가 되어 있S역， 이렇게 합무로써 엠죄적 도당 (허플러 알당을 말하는 것업 -~

&f) 이 주라고}에 끼 친 불챙의 걸고}을이 극북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 자결권»( 自決짧) ‘ 이정에 있에서 우리는 ，어혀한 현신적 최망도 갖지 않

슴녀斗 ‘ 다 시 말해 서 이 해 와 힘 ( 권력 ) 의 상황 ( 세 력 운포둥 - 랬註 - Interesse

Machtverhft1tnisse)흥과 사척 (구조척 ) 치이정슬은 뻗증업석으로도 해소시켈 수카 없으C냐

또얀 그 차이 등도 결코 얀깨쳐지듯 눈가림해도 않렐 것입니다.

그러냐 다흔 한펀으포는 우리의 파i

j

니
다도、Uen

야
apsk“”

v샤녕생
en

]

(E
E「

#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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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을 알고 있지 않으연 않철 것입니다. 즉，궁제연합 현장에 영기펴어

있는 바와 같윤 자결외 권리 ( Das Rech~uf Selbstbest1mmung) 는 독얼 국민

에게도 또한 척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율 우리의 호l 담당사국플로 알고 있어야 할

것엽니다. 이를 주장할 위외- 강윤 권리와 의지는 결쿄 어떠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절 수 없는 것입니다.

화해 한다는 일 ( das Werk der Versδhnung ) 이 랩 케 이 루어 지 거 냐 휴온 펠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딴상에셔 우리는 떠나 있융니다. (즉 이러한 일온 협

고 빨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첨융 우리는 알고 있음니다-똥註) 이 일쓸

수챙하는 것윤 하냐외 긴 프로셔|스플 흥해서 되는 것이겠융니다.

그러나 이 프로해스(긴 과정)블 Ai 착하여 진척시켜 냐아가야 할 예가 지금

• 업션마.

\j ~:<폭력연 포기» ( Ge welt v e r z 1 c h t) (전쟁의 포기동도 포함-없註)

현 연방정우는 - 전임 정부가 취해온 정책을 계승해 ，+감에 있어서 폭력 (군사

력 포함)을 통한 위협이냐 폭력의 ‘사용을 상호 포기하는 것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진지한 협정외 체결을 척극 회구하고 있융니다.

이에 대한 우리외 준비태재는-이정을 냐는 여기에서 한복해서 말씀드리는 바

입 니 다 - 동옥 ( DDR) 에 대 하여 도 적 용되는 것 입 니 다 •

이와 마차가지로 운영하게 우라는 여기에서 다음과 갇은 사실을 만하고자 합

니다. 즉，우리와 씌겹 이웃하고 있는 체코슬로바커아에 대하여도 이러한 조약

을 체견한 준에가 되어 있다는 경융 말해우고자 하며，이는 지냐칸 과거를 초

월하는 것이 펼 것압니다.

J 걱겁 당사국울의(지역척) 영둥의 울카칭성(영둥 합권~ die territcriale

Integri t1i t )을 강안하는 우력포기 (울가칭둥) 정책윤 쿠라파에 있어서의 컨강

의‘ 해소(완화)에 절정척인 기여플 할 것이라고 연방정푸는 굳게 확신하는 바

업 니다. 우력표기는 그밖의 다른 조치들도 가능케 하는 품위기 릎 조성-할 것이

~ 생zj-핍 니마 •

우역확 장려와 공학기슬장외 상호협좀과 품화적 교듀흘 증진 장려할려는 도
。공

의 노력도 또한 이같윤 -욕적에 기여하는 것이 월 것업니다.

연방정부는 이 선언에셔 밝혀진 바 있는 한계를 초월하여 어떠한 약정을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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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랭한다딘가 촉은 어셔한- 형식을 삭기에 밝히는 일윤 의식적2..£. .:[~ 7j 하고

있흉니다. 이러한 약정이나 챙식플은 연앙정부이i 의하켜 추쿠되고 있는 협상플

윤 어렵 까 한 수도 있는 것듣업니다. 연방정부는 우리들외 이와 같은 순 81 태

씨에 걷!하여 와로샤의 옹맹국둡의 수도들에서도 또한 협동하는 태세가 있을 혜

이!간 진보와 신척 ( ]‘。 rtschritte) 이 있을 수 있다는 사살쓸 의식 하고 있융니

다。

의원 여더 운 !

tJ. 연 i낭정쑤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알판성있게 그리고 철저하거l 겨l 승히l 냐갈

정부의 뭇을 운영히 할 다유과 갇은 알련의 얀기적 결정을 행항 것입니다.

즉，첫씨로

« 구주 공동체 » ( Europaische Gemeinscbaft ) 연양정쑤는 구주 퓨동체플

심화시키고( Vertiefung ) 확장시키는데( Erwei terung )데 효과적인 조치가 행

하여지고 그러고 구라파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효과적

안 소치가 행하져지도록 띤 하그에서 개최펄 회의에서 진력할 것업니다.

둘해로，

« 우주 ‘ 개발연구 » (W'eltraumforschung ) 연앙정부는 우주 연주에 제한펀

C닝씌에 꽉알 산엽의 능플엽적을 참여시키자는 °1 합중칸의 게얀을 딸아플이고 。1

선l 응할 것 업 니다 •

세쩌|로，

« 헨대 사회의 제눈제 » 연앙정 푸는 북-래서 양 동앵기주 ( Nordatlan t1 kpakt

。 rganisation )=NAT。 이사회에 의하여 세워신 현대샤회운셰 위윈회의 사업

(일)에 척극 참여할 것업니다.

너l 째로.

«우력 도기 » 연양정부는 우력포기 (Gewaltverzicht )운셰어l 래한 소련의

이 이 드 각서 ( Aide-memoire ) 에 곧 팝-얀 것 이 에 , 소켠。l 체 얀한 모스크바-에.저 의

간상 알자에 대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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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포을랜드와의 회당» 연방정부는 랜드 인만곳화국 정부에 협상채 7~ ( 써 )

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며 , 이펑제 함.2..로써 정부는 금년 5 월 17 일자의 결- i' ~ r-1

스라브 고울카 ( Wladisla찌 Gornulka ) 의 말얻 ( 언급 ) 에 대 하여 양하는 것 이 되

겠읍니다.

여섯째로’

/ «원 자우기 금지 죠약 » ( Atomwaffen-Sperrvertrag ) 연 방정 부는 - 지 난 연

방정부(내각)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의에 따라서 아직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해

영들이 행하여지는대로 원자우기 전파긍지조약 ( Diej 、 N~-cbtverbreitung von

Atomwaffen )에 저영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운 I

만약에 바로 ·요들 워성돈에서 이 운체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냐는 이제 방금 이 국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소하는 소리지릎 ( hohnischen

Zuru I"" )페- 굉할 것업니다. 냐는 이에 담하는- 것을 표기하겠융니다.

왜냐하연 냐에게 중요한 것은 이 뭄꺼l 에 대한 회당의 성곳이며 이 순간에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루한 힐란( Polemik )이 아니기 혜품업니다.

힐란하는 일을 우리는 내일에도 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

직도 내얼이나 휴운 오례도 우리로서의 힐란을 가할 수도 있겠융니다. (논박하

는 일)

외원 여러풀!

이 연방정부는 -걷애르 입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 정쑤는 요구하는 점이 않

줍니다. 다흔 사항플로부터 요구하는 청이 않을 뿐안 아니라 자기 자신무혹쑤

터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 연방정부는 구체척안 옥표를 설정하고 있읍니

다. 이 목표하는 바틀은 시만이 자기 국카에 대하여 갖는 관계에서 여러가지

가 변경되어야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외 참여 » 만주주외 ( 국가 ) 에 있어셔의 정부는 그 정부가 .-\1 딘외 만

-‘·주주외쩍얀 창여에 의하여 뒷받청 받을 혜에만 성공적~로 그 작용과 영향을

행할 수가 있읍니닥. 우리는 맹옥적인 동의를 전연 필요로 하지 않￡며，이것

은 우리 만목이 허껴l 적인 위엄 (gespreizte wiirde ) 작 장숭한 간걱 ( hohei

tsvolle D1stanz )율 필요혹 하지 않는 갓과 타차가지입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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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단자( Bewunderer )플 찾고 구하고(경요자) 있지 않승니다.

우려는 닝I 판적 o 로 함께 생각하고 (~ritisch l'litdenken) ，함체 결정을 내

리고( mitentschreiden ) 그리고 합체 책업을 지는 (mitverantworten) 사란

을윤 원요로 하고 있융니다.

이 정 부의 이 와 같윤 자의식 ( SeIbstbewu껴t sein ) 윤 관용외 형태호 냐타닫

것업니다.

그려으로 이 정부는 바관 (Kritik) 에 냐타냐는(표현되는) 굳은 얀결성

( Solidari tat) 을 또한· 높이 평 가한 줄올 알 것 입 니다 • 우라는 결크 신댁펀

샤강듭 ( 잉rw !i hI t e ) 이 아니 여 , 우리 는 선거판 사강을 ( Gewahlte ) 입 니다 •

그러으후 우리는 만주수으1 -둡 위하여 진려하고 있는 모든 샤강듣고}의 rll 화칠‘

요색하고 희구하고 있읍니다.

의원 석러분!

지난 뱃년동안에 체 2 차 민주주의(헨채 시챙펴고 있는 셔옥의 만주주의-tR註)

가 제 l 차의 만주주의가(봐야마르 곡화국의 만주주의-랬註) 갈어간 것파 같은

걸플 걷어가지냐 않-알가고 염려하신 운율이 더러 있였융니다.

냐는 이러한 샤실 (이렇게 되리라고)플 절대효 멈억온 일이 없었읍니냐.

나는 이렁거l 렐 가능성융 지금은 그 에느혜 보다도 덩 맏습니다. 갤표i 아넙

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주주의의 끝(장)에 서 있지 않고，우리는 아제서야

"1 품소 만수주의릎 제대후 시 작하고 있읍니다.

우리늠 좋은(선량한) 이웃의 만족이 되기플 바당니다. 우려가 내깐UL 료 그

러 따역 도단 맘으로도 ( 세계 에 대 하여도 ) 그리 하고자 합니다.

1969 년 lO월 28 일자의

독알 연앙공화국 국회 제 5 차

총회 의 회의 륙 ( Protok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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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케 ( Franke ) 장판 i

「적-얼 연방공확국 국좋l에서의 연섣 ( 1 969 . 1 1 .5)

내 옥 판껴l 장판 에곤 • 프랑케 ( Egon Fran k. e ) 씨 가 1969 년 11원 5 일에 개최원

제 g 차 연방공화국 국회에셔 다음파 같은 연섣을 행혔다.

«연땅똥화극 내옥관계부 ( 성 ») 국회의장! 그리고 손정하는 의원 여러운 !

지금까지 εl 연방꽁화극 천옥판껴l 생 ( Bundesministerium" fiir gasamtdeutsche

Fragen )‘ 품 연 방퓨화국 내 독판계 성 ( Bundesministerium Fu I' innerdeutsche

E날 ziehungen ) ~로 그 이픔을 고쳐 부루게 된 것에 관하셔 벚가지 단염을

행하도륙 허락회l 주성시￡

전체 로서 의 독일 정 책 이 지 난 여 러 해 동얀 말전히| 내 려 온 과정 파 이 정 책 의 가

능성-을 주의깊게 그리고 81 판적우로 판찰해 옹 사항에게는 다읍과 같읍 사실 늪

이 정 챔 더 운 영 하게 되 었 을 것 임 니 마 • 즉 한때 이 부 ( 성 - 部 ) 의 그 첫 λ|

딸을 이루던 대상률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여 이 부가 깜

일 의 첫 부운 ( λ| 발 ) 을 이 루는 것 은 효파 ( Vlirksamkeit ) 릅 뚱싱 c 로 한 ‘악고

한 제한조치 ( .sine festgelegte Beschrankung ) 릎 강i하며 그러 고 그 효핑

성도 그 엽위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엇보다도 선천적이고 ( propagandistische ) 걱l 응적인 (informative) 펀송‘떤

에져 그러 하다. 여려 운늪껴l 서는 이 와 같윤 임우의 소관 ( anfgaben zuwei sung)

샤향을 1959 년의 경우에서 알고 객실검니다. 1966 년에 대연힘내각의 구성과

려 불어 ( 검 ro fJe K∞il. ition‘ ) 이 쑤가 그버l 까지 하던 이 러 한 목표설정 대 신에 독

일의 운할펀 둔 쑤품이 법에 정한 바에 짜라서 (주볍있게 ) 영존톡톡( Nebene-

inander ) 하는 일이 가능케 하려 는 여러 부서가 ( 각부처 ) 당당하던 다각적 인 노

력 을 유효하케 ( 풋있계 ) 협 동λl 려 보려는 임우 ( 과쩌I ) 가 풍장었읍니다.

« 협동과제 » (Koord1nierungsanfgabe ) 1966 년 12 월 3 일어l 핸 하여진 정

-우선언에，밝혀‘신바.있는 규「법있는{법의 규칙에 딱은) 공종을 측요로 하는 모

듣 노력과 가능성률을 상호 유기성 있게 조갤하는 과제를 위하여 1966 년알어j

이 쑤에 존재 했던 것 윤 욕 핀요한 기 구로서 ( lI otwendige Appara t. )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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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안 것 밤에 .없었웅니다. 그 이패로 이와 같운 정치적 꽉제를 다 해내늠터|

꼭 필요한 기구( Apparat )가 이루어졌￡여 그리고 알아꼴 수 있도록 =L 활동

윷 취 하기l 되 ‘었읍니다 • 1967 년 4월 12 알에 행 하여잔 정 부선언무로써 정 쑤의 옥

연정책( Deutschlandpolitik)의，기동취지에 입각하여 옹독(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운 16 개 구체적인 회담의체가 제안되었융니다.

R\J 즉， 붐할된 양옥에 갈고 있는 독알샤람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노다 쉽게 영

위해 냐카는데 기억하고 뿔얀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 및 교통정책상의 협동윷

강화하기 위한 조치블 취화고 그리고 학술 공학 및 운화적 교류를 위한 종협

껴|획 ( Rahrnenverei nbarungen ) 에 관하여 :::f:.약처l 걸풍을 이룩하려는 옥척 하에 협

상을 하자는 16 개의 구체적 회당의체 ( Gesprachsthemen )플 제한혔던 것입니다.

«정치적 과제» 이 부의 경제적 환동(’.n rksarnkei t )이 대연정에 의하여

새로 이루어진 독일정책윤 수챙돼 냐강에 있어서 당초보다 더 커져나갔마는 사

실에 판하여는 조금도 으l 섬할 아가 없읍니마.

이 에 따라서 연 t상퓨화국 내독관계장관은 독알의 운할로 인하껴 생겨난 여러 7}

지 문제을을 취급하고 이와 같은 독일외 운활。1 양옥외 독일사량들에게 가져온

결파들융(견딜 수 있게}완화시걸 과제플(임우플)띄고 있융니다 •

. «옥알 연방곳화극(서녹)이 옥얼정책상 갖는 의우» 내독판계성 장관운 연

t상공화국 정부가 갖는 l후일정책상의 의우를 곳허 지각할 사영윷 띄고 있무며，

우엇보다도 업풀제정 ( Gesetzgebung ) 파 행정 ( γerwaltung) 쑤연에서 상야 한

:>i 러 쑤시의 노격듭을r 낭 Ji -;}기적우후 소설할 입우즐 갖고 있융녀냐.

니i 독판겨l 성 장판은 득히 요든 내 푹-관계 를 주우적무록 담당하여 ( fede r- fuh r -

end ) 상호 조캘 하고 선운-운야멜 소관 관서 들과 그 운야의 죠절 ( 판랄사향 소

철)을 찰 의우가 있읍니다. 내독관계성 장판윤 그뿐만 아니라 자기쑤의 일얀

소판 사항의 엄주내에/‘ l 세안 내옥관계들을· 안지할 임우플 측허 가지고 있융니다.

그러고 뎌 냐아가시 각개 진품판서을( Fachressort )이 내리는 사강결정

( Sac !, entschei dUllgen ) 융 준비 함헤 잉어 서 이 즐 제 샤항뜰이 독갈정 책 과

관져l 피는 것일 경우아|는 함께 엽력할 샤영을 띄고 있으겨， 퓨곳환동사엽-

( Otfentllgh‘ keitsarbeit ) 과 교 욱사엽 ( Bildungsarbeit ) 부운에서 활동 ( 엽

견)맏 닙우플 지고 있읍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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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휴 ( 찰동 ) 사엽과 교육사엽 ». ~휴일의 눈펄원 ‘두 부분사이외 -낱개-낱 간얀

하여 서옥의 있어서의 발전 (Entwicklung) 과 농옥석l 있어서의 발천에 관하야

객판적인 정보릎 장려하기 위하여 내독관계성 장판은 계속하여 등옥과 인접하여

있는 지악의 경제적 부홍올 -위한 조치와 체크슬로바키아 ( CSSR ) 겹경:<]내의

경제적 부홍조치흘 유기적무로 연관시킬 임무를 특히 지니고 있으며， 동시어i 이

지역뜰에 있어서와 마차가지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운화영역과 교육경역에 걸쳐서

장펴￡치들(，porderungsmabnahmen. )을 싶쟁한 업우·릎 지니고 있융니다.

« 연구사엽 » 그리고 학운과 교육우뭄에저 적당한 성켈의 연구사엽에

(‘ Forschungsarbeiten ) 참여하고 이들 사엽틀을 장려하는 것이 내옥 판계

성이 해야 할 특옐한 과체중에 속합니다.

온 쑤(성 ) .가 해야 할 이와 같응 파제들( A1d gabenstellung )을 대외적으

후도 보다 운영하게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부의 영청을-

고~1 려-는 생각응 하게된 옹기층의 하나입니다. 이들 열연의 과제을의 경우 본

부 ( 성 ) 가 해야 한 상호협 동을 학는 직 우 ( Die Koordinierungszustandigk-.

ei t )릎 특옐허 캉조하는 것은 연앙정부의 형연에 알맞는 일로 생각핍니다.

독알정책 영역에 대하여는 외교정책 부운의 경우어! 비교되는 경우가 손채함니

다. 즉，의우부(성)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러한 쑤뭄에

다}하여도 정치적 협력(상호)판겨I (Die PolitischeKoordinierung )가 외 J?~1L

의 소판.2-]£ 피 어 갔는 상황이 존재 하고 있융니냐.

\\j «우 독일 국가틀간의 죠정» ( Regelungen zwischen b깅 idben delltsche'1

Staaten ) 의원 셔러운! 정부 선언은 다음과 같운- 사실을 강:'f:.합니다쥬，

독알의 두 푼:갚펀 쑤붐과의 사이 7}- 현재 처해 있는 경켠상태에서 벗어나게 뇌

고- 우리 만족이 더 이상 계속하여 흩어져 냐뉘어 살게 되는 상태 ( 6i n we j -

teres Auseinanderleben ) 를 방지 하고， 따라서 규꺼|되 어 진 영 좀 ( Nebeneina

nder ) 상태즙 넙어서 하냐의 뚱존상태 ( Miteinander ) 에 달하는 얀 슬 옹하

여 만즉의 풍알 (Die Einheit der Nation) 을 유지 하는 엘은 사 제 -'? 리 암석l

좋겨 있는 앞느혹의 몇년 농얀어l 행하켜져야 -얄 샅제정치쇠 고}제려는 아실윷

정부 선언은 강초하고 있읍니다.

다λl 말해적 우리는 서독과 동독칸에 충싶을 71 할 수 있는 t섭풍이l.~ 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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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노릭을 증요시 항우로써， 그러냐 늑알의 흥일과 독알안에! 자우「의사

에 의한 자걸권 목표를 달성한다는 자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의우플 져펴라는

알 0] 었어 만족의 풍알을 이푹해 내는 알이 앞무로 악아요는 벚녁동얀에 실제

정치 7t 행해 내 야 한 파쳐1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운!

이 부가 지녔단 원래외 과엽파 가능성에 속하는 알들은 전연 변경되어지는

것。1 아녕니다. 얀지 구체화 되어질 따릎엽니다 (γersachlicht )! 본인이

오늘 。1 기회에 그러고 여기 。1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초한다연 족

요등 가능한 일을 ( 사건들 ) 에 핀:하얘 이 국회의 으든 의원 여려운뜰파 헬 수

있는대로 공동의 협의플 신랭 λl 키고， 그러고 상호의 신의가 필 요포한 영역에

속하는 오낱 운제-듭을 국최의 야당에 속하는 의원 여러붐을과도 퓨퓨하게 다른

오든 사람들파 하등이 의논하는 것을 본안의 아주 :특옐한 판심사가 될 것이라

는 점을 이 기회에 그러 고 국회 의 이 자리에서 강소한다연 이것은 결코 값싼

약속이 아넙 니다.

。1 것은 야디까지냐 -본안이 이 국회외 출신으로 걸어냐온 행적에도 알맞는

결.£-당，，;:! A1λ1- ( Eine Selbstverstandlich keit )혹시 。l 외 실쟁을 위하여 4호

안은 주캉하고 진럭할 일입니마.

선;;Ii 국회 에 대 얀 손경 ~I 마음이 이 같은 사삼을 알종의 영령 과 ‘ 강이 업 언 한

ιf 실로 고정시켜주고 있읍니다. ( 당연.;] 그패야얀 -얄알혹) 우리가 。l 렇게 합 c

~.써 푼 알 -"I 점 ( 교iner gro j3 en Gemeinsamkei t ) 에 달할 수 있는 것 이 라고

온인은 팍신하늠 바닙니다.

1969 년 11월 5 엘자의 거18 차 국회

( 연방 )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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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이너;카르첼 박사

독 일 염 방 공- 화 국 ;’1만 당 ( CDU ) / 기

싸당 ( csU ) 원내 교섭단체 총무

전쿠라파들 위 한 평화와

칸진에 대한 기여 (1969 ‘ 12ι7 )

독일 연방곡화국 국회 기만당/기사당 권내 교성단체 원내총무1 라이너 。 바르챈

악사가 1969 년 12 쉴?잎에 개최되었언 베흔란에서의 불가운의 독일 관리국

( Kuratorum Unteilbares Deutschland ) 연차 대회릎 맞이하여 나음과 갇

은 연설을 행했냐.

니«구라파 안오최의 ») 현샤와 동맹 가맹국늘은 19 '7 0 년에 쿠라파 안보호나|
( eine europ1Hsche Sicherheitskonferenz) 를 개최코자 노력 하고 있읍니다 ‘

판랜드 성부늠 헬싱키릎 이 구주 안보회의 창소로 제종할 것을 제얀혔읍니 tet •

이 제안과 이 운셰 (테마) 가 바로 우리을에게 특벨히 판껴l 되는 것임에도

구하고 이 뭄제을운 。l 나랴에서 녀누나 적게 도의되고 있는 것는 유강원 띨

입 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흔의 대상이 뇌고 있늠 것은 우엇업니까?

어려한 희망이 정당한 것 입니까?

우리의 판단에 대한 기준윤 어떠한 것갈딘가?

50.든 ~해플 체거 하기 위 하여 푼안은 처음부터 여기 어1 본 토흔의 기온 원치

。1 어쩌한 데의 출발해서 냐 i}-는가 하는 정을 말해千고자 합니다.

영국이 주준 공옴(체)시장( EWG ) 가업원을 제좋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우란 회양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는 것을 냐는 그 근본부터가 배구라파척

( uneur oplU s c 뇨 r ) 이 라고 생 각합니약 •

냐는 도한 우리의 동부진영어l 속하는 이웃냐라들이 회담을 원하는데 이 희텅

을 거청하고 냐온마는 것도 뜩걸이 ~J 구라파 적이라고 봅니다. 서로 저로가

( Miteinander) 。￦l 을 하고 도 상대밤이 반대되는( Gegene:;.nander )선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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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 좋운 일인 것업니다. 우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마는 것읍

아예 논찍로 하고라도

«와르샤와 죠약동맹국들의 표라그 회의 }) 구라파 안보회의 ( europ'~ische

S1c h erhe1tskonferenz ) 에서 우엇이 ￡의되어야 한까?

1969 년 10 월 31 일에 프라그에서는 와르샤와 조약기구 동댐국 회의가 개최되었

다. 이 회의 참가국블이l 의 하여 채택판 한 성 I성서에서 진쿠라파 최의가 최 초

로 정국 의사일정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1 성명에 냐다냥 두각지 항퓨은 다음파 같은 것업니다.

,) 1. 구라파 처1 국상호간의 판겨l 에 있어서 우력( Gewal t )이나 우덕적 위협의 사

용을 포기하고，구라파의 안천을 도모하는 일

2. 상호펑둥의 원칙에 압각하여 우역관계， 경제관계와 그러고 학술， 공학부운어l 셔

의 관계와 유대 룹 확장해 냐가는 알은 구라파 껴1 국간의 경제적 공동협동

( Zusamme :larbeit ) 을 말전시켜 냐가는데 그 옥적이 있다.

« 1966 년 a월에 챙한 브레쥐너l 브의 셰익}» 구라파의 여러가지 운체의 채결

책을 논의할 회의어1 관한 생각(주상)은 1966 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제 23 차

소련 그”L A냐}C-J 대회릎 위한 준바가 있은 뒤에 착상된 것업니다.

레요니드 J:!.i!11취 네 부 ( Leonid Breshneπ ) 는 증앙위원최의 (종함)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운제좋 다음파 갚은 엿 7~ 지 체안을 당대최에 대 하여 행댔읍나다.

쿠라고} 안보어| 관한 여러가지 운제에 대하~~ 로의를 시작하는 얼.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간에 상호 유익 ( 리 ) 하고도 영화스려 운 판계를 말천시켜 '-t-캉jζ료쩌

구랴파에 있어서 궁사적연의 긴장완화를 이룩하고 준에제한을 하는 연에 판하여

회 람을 하자는 구라파S] 사회주외 국가들과 그리 고 그밖의 국가플의 쳐1 안윷 도

의하는 얼. 이 옥척쓸 위하여 국제 상설 자뭄위원회 ( Beratung ) 를 소정 개

최하는 일.

주라파의 안선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체중의 하냐안 즉，독얼 둔제약 평화

적 규제 ( Fr i e den s reg e 1 un g ) 라는 품제 플 해 결 하기 위 단 가능성 을 계 속 으색

하는 멜. 이렇게 합무료써 현흔하는 구라파 체국，그리고 그중에 또한 응·저

양독간으l 국경 선을 안정 하는데서 출말하여 제 2 차 셔l 걱| 대 전야 구라파어| 낭긴 잔

여 운쩌1 플 ( Uberreste ) 을 냥깅 없이 ( restlos ) 제거 할 수 있 도록

-48-



« 71-알스 바드 (Karlsba <i )케서의 부꾀드네혹» 부카펙스투( 1966 년 7 윈 )와

차알스 >If-드 ( 1967'칸숫웰 ) 에서의 양차 최 의 에서 이 쩡각 (구상 ) 은 쳐l 속 논의」‘

의 되었다.

긴장-응 헤 소하는 것 이 주라파 정 객을 윤리 한 방향으로 유도 발전 ~I 켜 냐가는

펙 디l 한 켈대 불가결잔 결제조건이라고 언급되었다.

부파즈네브의 운삭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여러해 동안외 경험A로 보아

서 긴장이 고초원‘ 시기 에는 한공 ( 反共 - Antikommunismus ) 이 장려 되 었는데 반

하여， 극체적 긴장 관치I 가 줄어든 례의 쉬러가지 여건에서는 정치적 바르에다는

연쪽(좌경’).2..로 즐혀졌다(즉 곳산주의에 유리했다}는 것이다.

그한더l 혹헤즈너l 브는 긴장의 완화가 소련이 생각하는 의미의 서쿠라파을 샤회

주의화 시킨다는 혁영적 연혁을 기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훈회하는 일을- 풋하

는 -것이 아니라는 첩을 특옐허 강죠하였융니다. 브레즈버l 브의 푼석에서 다음

운장이 강조되고 있융니다.

주라고t -갚:.:!.군페는 암지 외교장의 둠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최 고의

중요성을 강는 사회품제다 •

.!L헤즈네흐는 북돼서양 옹앵기구(냐로= NATO) 와 와르샤와 죠약기f 대신에

옹 • 서 구라파간외 쌓우걱 죠약 ( bjlaterale Vertrl'i ge und Abkommen ) 을 위 한

유기격 기=r (Netzwerk )를 주성하자는 처l 안을 댔다.

« 1969 년 3월의 부다혜스트 호소 }) .( BudapesterAppell ) 그 다음 죠;<1 로

서 -치고외 "1 극이 있윤 뒤 -는 1969 년 S 월 17 일에는 와르샤와 동맹국들의 부다

쾌스투 효소가 있었다. .:z.풍에셔 풍성운제는 다음주* 같융니다.

온 최의혀l 착썩한 국가들은 푸라파가 다~I 새로운 궁사척 운쟁에 말려들어

7]-:%1 않도륙 하커 위 하여’- 그리고 체국틀간의 사회질셔에 양판앓 이 i녕 후f 적

곳존이라는 기온원칙에 바탕올 두어 주라고}의 모든 냐라들이 장호 협동을 ε11

냐 7r도록 하는 일올 발전시켜 냐가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엘을 양￡로도 하는 것을 본.- ~l 당 참가국을의 의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작까지 해결되지 않윤 여려 가지 운제둡이 아우리 복장하다 할칙라도 이들

껴l 웅쳐l는 영 화격 안 수특!:..2.. j같 협 상을 흥하여 , 그러 고 우력 외 ..q-용이 나 흑윤 우

력격 위협의 사용이 없이 해걸되지 않..2..연 않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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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손주라파어l하냐가쿠상줌의숭요한가장위한부장하기
E

효노
‘

아
니
]주라파의

경쳐l 섣과.£..뎌 • 냐이 써하겠 o 역 ，at-라서불가챔성이라견대적국경의

동- • 서독간의

는있하고

대표한다는득알만족을건국걷션의 불가첨 성이 역 , 서득이

또한 어혀한

옹시에

켜
/、소유하는원자우기를형태호도종류냐포기하고그듣의 주장을

포기하는 있.E...여상황어l
%

뉴
서랙 링 (.베를란 )은포함핍니다.져기어l연이。i

j
i

아닝니다.것이속하는서옥에결코

체안회의와일련의행하여진동부잔영어l 셔선언»그라

·
이

프

처
g

깨운

« 1969 년 10 월 에

。，

.Mll}-언급한초두에행한10 월 31 일어!것이되는최종우신에서
-x 、~

선언엽니다.프라그외우장판의'-
τ:

짱우척으로 ( bilateral)운제릎우력포기프라그에셔는의하연바어l들려는

。l또한양해하고상호쳐리하자는떼아니라， 다원척￡로( Multilateral)7}-

국제연합(유하는차별대우를해하여는

고우한다는 정에

독일에우리같이바과얄려잔찰c)

거 0
‘-이루워진양혜 7t상호계속10’7 조릎53 조와션1 ) 현장

였융니마.되어「.!r..

것알껴?정당한것이하는흐l 앙을어역한

참여 )}카나다의«역극파

참켜하:<1회외에강운안보회의주라;;}카냐마7}。l 국과서 닉앙산영은1 • 한동안

반대하예안보회의어l주라파이회11 .，(1 항으로썩요주죠건을잖폭! r:}는。~ 0 ,.J:.l
'-«- ν

가능했융냐마.것이춰하는01 ;z~~.→

나 " ""

구라s}국가즐이공산주확꽉엄있는원하는얀.!L회의를주라파。l그렌.페

않는마반대 ( 겨캘 ) 하지것을폼여하는두냐라7}카냐다"I 국과안보~l 의혀l

밝혀켰융니다.갯이
L

-c

빼이룩할홈알:;+ 형펴를않윤.!L다:<t윤주라파7}-자유걱l영어i 셔는2 • 주리파

。l 률야경고하는위행하다고것은갈윤안J!.회의구라파결은

:4 었읍녀 4.

。}와착지는

더러

재해해 었건간쩍

성장하얘 결

운체가에여한핵I 에~1 끼하는。!의를배관적언갇운。}와

계속주라파7}즉. ;;it}-퓨컸융녀댁.연즙되에야"'I-실윤냐읍의

져휴펴;회의?영춰되었던연 • 하二L쩌셔우리는-’-~‘, "'-것여라는냐감속-"1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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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i‘펴래의야 니시아다부는최외의소켠 01 주도하는샤강플윤다흔:3 • 구리고

있융니다.지걱하고정올것이라는추주하는'"걱드

하고자oj-a:느 .!L
a~D ζ같윤다음과암지태하켜 본안운이 어}그한더l«회의시기 »

C•
ζ이와는것이죠;치 ( diploma t1 sche Akt10nen ) 와는외고척도려체합니다.

있읍니까?엔제척。l시각되어진

4 . 충불허

리

.'l..마도않는거하지회의를천연회의는거창한
。}- 。

\.ir""'C"준 liT되어지지

않습니다.샤항들이생각하는위협하다고

이려한

더

후에는돌아간실펴로회의카왜냐하연찬동합니다.본인윤의견에

혜운엽니다.있기수악화펼더。1 건보마二l얼。l

가종국에.발전과정의

과정의

챙하는명화질셔료주라파회의는종츄의

이
，없

。
τ

ι
렴

간
E

트
E

이와

완시‘찰올

홉니다.

쩡각으로는

상당한 의의가

것인데， 내할있어야=.
1셔는

있겠다고벌써AI 각자체어l양계보다

5. 호 4'릎 . A}항들은

어느.성펀

제기하고 았는데，의품올회의척언4 개의7.1 。
E -.::다음과

찬성합니마.의켠에이냐는

«긴장완화운계»
Aι
。양진영간에，국가들간에양옥운껴，동·셔품계. 동·셔독그렌대-에플련

현여려가지수 있는층정할았고수안삭할。l 핵변둥에셔 -우리가야한

있융니까?냐타냐풍둥7} 징추혹관화

。;와결운

긴장펴설켠에셔

맞는 ( ~eitgerecht. ) 것이 라고시의혜회의가빼강안할현실올

있융녀2'}?징후가긴장완화외하는영z}-체

구라파흥해저
·녕 。

;샤흐초약겉윤

.«우력포껴 }}

. b) 우컨 (4천어I )

축소죠~I ( Abrustungsmaβnahmen ) 와

우력포기 (풍자칭 }항우죄언

E一a

s

의
，

삐
팩

1J

r,뼈
辦

치
•

(

죠

의

표

회

양줌"1。쩨

결윤그와놓고아켠해에}항을·majh'&h men ) 의

갖는 것야

있어져

사실에회의 7}푸라파만약액않을짜?~걱껴의의가보다

땅해하컵 족 ( bilaterale 효。r‘ takte ) 을항우격국가율칸외요듣

요.'l..다는하냐의 진.!L라기만냥이라연， 이는진영 ( Bllicke ) 의두껴‘"c‘

않겠융니까?

----

~ ;<)수폴갯억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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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t.능체 »
옳다-고것이다루는우선석:로얀보운"'1 ( Sic her h e i t Sfr3 g e ) 릎

경 ;-il t 사최 , 갚화연의

그런데c)

깃 。l시작하는엽쉰-운저1 쑤터아니연하갔읍녀까?

않겠읍니까?좋지

짤드 ( SALT) 우기펙개최하는렐싱키어!시스란이oj 국과아니라그푼만

것 cj 라지니는의의플큰~다대하여에
l

다

료

니

얀

윤커‘j샤

구피-파의회단。l판한

그랴더욱겠￡니

«발표영형 » ( SChie 징b~Yehl )

뭇합우엇을구체걱A로)란우랙 포기 ( 블가칩= 다ewaltv >l rzicht안보와

니까?

d)

계속하여앞 o 로도가령버l 를련에시둬혀l 는행해진일이 거른띄고이러한

것엽니까?자행윌발￡행위가장펙에서버l 플란

동 댐 기 주 (= 냐도 ) 회 의 )}북돼서양« 1969 년 4 월의

회의 ( D1 e각흔냐로개최되었던워싱돈에서11 일어l1969 년 4 월 10 일과6.

내혔융니냐.결정을7J. 。
Eτ:마음과NATO Mi oi sterkoIJf erenz ) 능

협강는이
샤

수걷을결설을우선적무후가강운자1 '둡이쿠체적안어며단
요

-,

판하운제들언가어l히“‘수폴해결올시일안에
",I. 。

a! -C
=r:되고대상이의

결정을하자는일을알아내는여러냐라플로부익」동주라고}의다른:느펀고}

보았윤니다.

얘

대우엇이었는가에설과가탕색 ( Sondierung ) 의7~ 。
E -C-이와야당운그런데

해방업에다음의;tJ 긍이냐예냐우리는그러냐없융니다.바아는하여

운껴l청들을구체척익l되는판집사가공동의:=.-,tl f-엽 니다.동의하는하여는

방멤에나 7r려는해견해운체갱들을오색하고

« 굽 ~J 축소 » ( AbrUstung )

안위딴선쿠라파릎대 ".1oJl위청공격파그리고대산이I양진영[ 동 • 서 )'1.

궁닝l

보아왔읍

언제냐노력은서앙진영의c o!응」
~~추구하던옥척을이욱향려는..'L쳐l 찌릎

품제로

기엽걱으로품체증

유판판

일켠익

함께

눈닝l 축소소쳐 (Abrustungsschritt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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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제와군바축소상판관계，즉언급한에

-
한

위

접비
;
】

혀
，•하

는

총

니‘지

이것을것은다춘다는

냐-응결과달해야시카는쉽케관계흘해소가

있겠읍니다.

원인긴장의

수도

c
끼-염두에항상관혜를긴말한

L

τ있지냐고운체가
c
T우리는 이

겠융니마.

따라서

않는다는 ( Ni e h t 표r-하지전쟁을단순한우리는있어야고

안전 (Sicherheit) 부다도크며，또한더것이추쿠하는것보다i eg )

것엽니다.명화 ( Fr i ed en) 인바로
-.l 。

'''':‘"c찾는우리가

soziale Wirkliehkeit)현실 » (Fre1heits r eehte und사회적« 자유권과

또한그러나

우엇엽니까?

여 류 ( 후에 Epigonen ) 툴과

자유 ( formale Freihei t ) 와 실체 적

그외

그러연

악스 ( Karl Marx) 와

기준은판단의우리의

1. 카알

자유 ( rea Ie형식척사암둘도

Freihei t ) 를

마른

놓였 o 며 , 그들은
만주주의 ( reale Demokratie) 를

형식적또한가능케안욕을구운하는

실제적만주주의 ( forJllale Demokrati e) 와

주었용니다.가능성을구운하는

자--「되겠읍니다.이렇게아마도종합만나면말로다은이야기를。l-'"'
1누

자있고， 이영셔l 되어헌엽에만것이，만약에유권 ( Freiheitsrechte ) 이 란

우슨 ’것이라연올아가는사랑을에게만얼마안되는적은」꾀

되겠융니까?

혜 택이유권외

소용이

하나의되겠읍니다.얘기가

죠금도 제거함이

7~ 。
E "'C다음과예어l볼관현시켜운제와우리는

없이 -종이위에만현실성을것이-긴장의

안천(안보)에

안보회외란쿠라고}

스
」

nT
하더라도개최된다고그친마연，성사형식적

4;. 。
ττ:써

있겠읍니까?소용이

본인밝혀둔처음부터말자는거절하지회담을제안하는샤랍율이

원척척인

2. 동구라파

없게수않윤제기치운체(질운)를갇운다음과업장윤의

고 있읍니마·

즉 소련올 일체 캄 ( europ B.is-구라파이와같은우리의동구라파의tI]훗한

밭아흐l 당취 지 ( Gesprachsw i::.len ) 플는요che Verbundenheit ) 에 서

구타파오래전부터

어떠합니까 ?

연방공화국 ( Bundearepubik De utsck 1and- 서 독 ) 은

냉

준닝1 자셰 ( Berei tschaft ) 차마음의려는

옥알



으l 요둔 냐라들파 ( 국교 ) 정 상화와 회 담을 바라끄 있다는 점 을 누구냐가

다 알고 있올 것업니斗.

그러냐 마른， 한연￡로 우리에게는 또한 않펀 알。l 긴 하지만 마음과 같은

사실도 잘 알려져 있는 알업니마. 즉 이을 동구라파의 냐라플중에 어먼

냐라들은 이 일연외 운체에 대하여 긍정척안 엽장을 취하고는 싶.£.냐， 그들

의· 곁.£.로 냐타냐는 살제적 챙동( Haltung )응 왜 쑤정적..2.1ξ 냐타나지 않

을 수 없게 강요되 고 있는가 하는 정 도 작 알려진 사살업.니다.

내가 에러한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 do ut de 6 n 같은 유치한 의이의

사진죠건 ( Vorbedingungen ) 을 추구하고 있기 혜움은 아닙냐아.

이해의 균형(상쇄- Interessenausglei ch )없이는-짜라셔 상호 의우이행

( Gegenleiptung )없이는-영속혀안 외교정책상의 운제의 해결야냐 판계를

이룩하는 토재 가 생 겨날 수 없마고 온인응 보기 혜품어I , 본안윤 이 상호의우

이 행 = 성 의표시 ( 난e양enleistung ) 은 엔제 냐 동시 걱이 고 ( gleichzei tig ) • 같

응 종류의 젓 이 고 ( gleichartig ) 도한 같은 급의 것 ( g.leichrangig ) 일

필요늪 없냐고 생각캅너냐.

단지 확살한 것은 냐음파 갈윤 샤살엽니냐. 상호 성의요시(의우이행 ￡합

Gegenleistung ) 없이 어느 한쪽얀의 성의표시냐 외우이행얀 있올 혜어l 는 살

제로는 항복 ( Kapi tula tion ) 얀야 있을 수 있다늠 것 엽니마.

여기이l 사 본안은 1969 년 5 월 8 알에 행한 넬라 ~란특(수상)의 말은 (서

독 ) 국회 록 ( Bulletin) 에서 다옴파 같이 인용코자 합니아·

« 내 독관계의 해영 » 1/ 영 확성이 라는 것 을- 감안하여 온인윤 부마폐스특 후소

. ( Appe끄)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영향을 서록 마릎 여려말을 합.£.후써

( durch Doppelziingigkei t ) 운제 시 되 도록 하지 않는 것 이 내 생 각￡로는 필

-1l.. 1잔 일이 아.

서독 자체에 대하여는 바로 이와 같윤 경험어l 비추어 보아 위에 언급한 것파

샅응 쿠아파(안보)회위가 행돼지기 선에 동- .서 양독간의 내옥관계가 해염되어지

능 것이 그 어느해 보다 더 중요한 알혹 생각완다.

이 말은 ζ} 은 말혹 표련하연 약읍과 갚응 얘기가 됩 니아. 즉 울-"!I 단 출발걱

‘! 얄 F- 앗보지 않기 위하켜 우리는 상대 앙을 경연하지 않고， 동등한 권 e.j 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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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 협상을 동·서독간에 -가짐S혹써. 1967 년에 연방공화국(서옥)수상이 동옥외

수상 ( VOrsitzender des Minister rats) 어I 1L 낸 펀지어1 쩌1 안한 바 있는 것 파

같은 동 ‘ 서 독간외 협 상을 종하여 우리 는 독알의 두 지 역 간의 상호관계 를 해 영

하는 젓이 냐에게는 시급올 요하는 필요한 일호( e rfor꿇f‘Uch. )생각됩니아.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어l 는 쿠라파 얀보회의는 다흔 쑤담되는 일들에 어하

여 지냐치게 독일 울평 ( deutscher Quer랴 en ) 을 털어놓음￡로써 원패의 사영

( 파제 ) 에서 밸어져 버 련수도 있겠융니아.

이와 갈윤 업장( 태도)는 옳은 ·태도라 하겠융니다.

«구체켜인 협상제안» 동옥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랍들에게 일반격인

흐l 당준비 7} 되에 있다는 청올 밝히는 대신에 푸체적인 협상제안을 하는 것이

연앙공화극(서독) 정부에게는 잘 하는 일。1 펼 것업니마 l

언제냐 독일의 양부품(동·서독)간의 〈특수관계〉라는 말을 되풀이 하여 사

용하는 갓-은 ·셜 증요한 의의가 ~~며，최대가능성을 내표하는 제안( Maximal

γ。rs하11!l. ge )을 할 것을 동푸 베를련 ( 동독) 에 위임해 버리는 것 또한 아우렌

중요한 의의를 갖지 뭇합니다. 즉， 특별한 관계를- 또한 수렵시켜 보려고 하고，

예 률 들어 교홍품제 ( 동 • 서 독간의 ) 를 국제 법 상 완천 한 국가초약 ( Staatsvert-

rag) 의 벼상으로 함￡로써 아주 틀이 장힌 국제법상의 판겨l릎 수렁해 놓야는

것이 그둘이 시도하는 바업니다·

« 인권외 실현 »
3 • 인권 (Menschenrechte ) 과 。1 와 같은 인권의 사회척 바탕이 보다 닐상헨설

( Alltagswirklichkei t ) 화 되어 있는 곳에 진보가 있다고 우리는 생 각합

니다. - 냐는 J.O 월 29 얼에 옥알 국회의 냐의 친구들에게 이 렇게 말할 수

있었 읍니마. - 인권이 통하지 않는 곳에 퇴보 ( Riickschritt ’ ) 가 있다고

홉니아. 인권올 억양하거냐 혹은 인권。1 효파척으로 발전되어 냐가는: 것 을

저해 하는 구조체체가 정착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a로는 ~l 보안이 존재 갈 수

있마고 봅니다.

인켠이 헌뱀에 수록되어 있고，소송을 제기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것￡로

되어 있다는 사살만으로는 우리에체는 충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권。l

모든 사랍들어|게 헨살로 되어져는 그러한 사호l 적인 바탕을 마련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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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 다. 이 와 같윤 출말정 을 근거후 하여 우리 는 군사력 ( mili tariSC.'l딩T

Ma Ch t ) 의 정차 운영해져 가는 한계와， 그zj 고 정상연파 사회정책적안 연 ~1

셰안 운재 it-. 내￡하고 있는 지위 ( Rang) ( 차원퉁 ) 에 판하여 엔급하였으며 ,

이것윤 전체 구라파릅 생각하고 한 것이었으며 ( 1969 년 11 월 18 알-아안

츠 ( Mainz ) 에서 ) , 짜라서 우려는 확연허 마음과 같。l 대도를 분영 히 했융

니 다 • 즉 , 우리 들에 게 좋요한 것 은 안 권의 안 정 ( Anerkennung dar Mensc-

henrechte ) 엽 니 아 •

이 안켠의 안정을 말는 알。1 j학살히 보장판약연， 우리는 서영하는 서류

( Uhnterschriftsforrnular') 의 형식이냐 서영에 들이는 잉크의 썩갈갈은

것 은 따 지 지 잖 을 것 엽 니 다 ( 1969 년 10월 29 일 - 국회 에 서 ) •

。l 와 같은 일이 정진적」ζ로만 성취되어 섣 수 있는 것이라 하는

려에게 붐영합냐다.

« 국가적 주권 » (Nationale Souveranitiit )

7-l " 。
?디 τ= -,-

4. 모든 구파파인들이 모든 구라마인블과 서로 얘기를 냐누는 것야 유용하마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이블 위하석는 국가적 주권-윤 강체적￡로 제한하는 일 ( Zwangsbeschrank-

ungen )은 사라져샤 할 것。l 며， 모든 간섭 위협이냐 협박( In te rγant i-

onsdrohmg ) 은 야취 플 감추어 야 한냐고 흡나 마·

본익l 은 연선어| 이 허 이 에 대 하여 레 겐스부르쿄의 제국의회의 모행시 도

( das 샌odell des Regensburger Reich stage s ) 에 관하여 씌 려 운의 주의플

한가시;산바 있읍니아.

그란데 이 모델에서는 서호 다은 엔어릎 사용하고， ...lf로 척내시 되는

( Feindlich ) 종교릎 가지 고 사회걱 신붐이 다료고 그러 고 서 로 상야 한

국가행태 ( Sta핫 tsformen )플 가진 구라파인들이 함께 협동을 해냐갔던 것이

여 , 그걱 고 혜로는 성공적.£.-로 진착시키기료 랬던 것 업니다.

우-εl 는 또딴 오둔 쿠라파의 냐라을。l 융품 ( 상풍 ) 수송 ( Warenverkehr ) 파

지 원;‘11 정 ( Zahlungsverkehr ) 을 위하여 공동제도 (ge llJ:3 insame Institution)

쓸 마견약치는 제안도 했읍니아·

이와 같은 모은 것이 쳐l 속 츄효한 우리의 제얀입니마. 얘냐하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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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무후( formal ) 펑화와 .안천읍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우리는

전우라파플 위한 펑화와 안천을 싣거}걱:로( real ). 추구하고 있는 것이 71

셰품업니다.

。l 와 같은 정우로 미루어- 보아 따라서 천구라파를 위하여는 독알 내부자혜

의 발건강태 ( 상환 ) ( der Stand der Innerdeutscher En twicklung ) 뿐만

아니라 득일 국민파 포옹랜드 국민간의 이해가 또한 꼭 있어야 한 일입니

다 ( ll:lSrlasslich ) •

득일 국만과 포옹랜드 국의l용 자유의 사에 의 하져 ( f rei ) 협 약되 어 지 고

그려고 양(두)만족의 옹의릎 안드시 얻는 안천한 국경을 가진 상태에서

잘기를 원 합니다 •

이 에 매 한 회 담 ( Gesprache ) 을 개최 하는 것 은 병 화조약 ( Frieden8v앙 r-

trag) 천여화로 의 의 가 있 겠용니 마 ( sin ,1VOll ) • 최 종적 인 규제 ( Regel-

ung ) 는 독일 만족의 승언을 받아야 합니다.

< 국경 의 극복 » ( Ub .3 rwindung der Grenzen ) 국경 운제 를 해 결 하거 나 흑은

뭄제의 심각성을 둔화시키기을 원하는 사람은 -우력의 오기 ( 불가척 ) 이외 에도-

뭄제 7t 되는 국경품제에서 그 전체성을 오착하겨 마루어야 합니마.

오늘날파 같윤 우주켜쟁시대에 있어서는 - 19 세기의 규엄서 ( Formelbucher )

듭을 뒤 지는 배 신에 - 국경 을 극복하고 ( uMrwinden ), ( 서로 ) 풍파할 수 있도

록 하고 ( durc hla8s ig ) , 사랑들에 게 보다 껍 게 견다 어 냐칼 수 있 도록

( ertraglicher ) 해 주는 얼이 행 하여 져 야 합니 다.

거 주 • 이 전권이 & 장되 고 ( Freiztlgigkei t ) , 쿠라파 안족의 권리 ( Volksgrι-

ppenre cht ) 가 실시되고 쿠라파 천역에 결쳐서 출신 ( Herkunft ) , 신운

( Stand) , 종교와 의 견 ( Meinung ) 의 차이 어l 짜른 차렬 ( Diskriminierung)

현상을 일체 없애어 린마연은 국경운제 ( Grenzfragen ) 는 그 양상이 달라정 니 다.

독얼 연방공화국 정부는 마릎 냐라들이 제기하는 선구라파 판계에 판한 이니

시아티 브어! 내 하쳐 만응을 보。1 는레 그치지 만고， 스스로도 놓‘투적얀 ... ...i -:.,.. .':" 취

하고， 그러고 쿠라와의 요든 냐라들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보장(Freiziig 19}:6i t)

파 만족군엠 ( 권리 ) ( VOlk8gruppenrecht ) 파 바 차옐대 우 원 칙 ( nj c h t

Diskriminienmg ) 에 판한 얼종의 헌 장 ( Charta) 초얀을 제 얀하는 것 도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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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i 일이 원 것입니다.

、 /구라파의 평화질서에 기여해야 탑 구-라파 안보회의 ( Eine Europaiseha Sieh

El r.n능 i tskonperenz ) 는 헨존하는 국가켜 펀 황 ( der Staa tlie.he Statue Q,uo )

을 그 톡의의 중심￡로 삼을 것이 아니랴 안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보장

( Die Sicherheit Mense바nπilr.d i gen T,• nens ) 운제 플 그 펴 심우후 상아야 찰

것업 니다.

쿠 라파의 안보처l 제 ( Sicherhei tssyste:n ) 그러 고 여 기 에 서 한걸음 더 냐아가서

구라파의 평화잘서 ( FriedensordllUng ) 는 구라파각 형펀을 내적으로 경 고화 시

키는데 있어야 찰 공동.9-i it 뱀 ( Gemeinsa뼈 Normen zur .~nneren Festigung

der europ il. ischen Lage ) 을 필요로 합니다.

!l:..옹랜드와의 협 상에서는 우라 생각￡로는 그러 니까 헬져 3ε올랜드 정쑤의 행

정주역 (γerwaltungsbere:·:h) 에 살고 있는 백만영의 독일안의 행펀(뭄제)에

판하여도 논의되어야 할 것 입 니냐.

불란서 샤람들과 목-엘 "l-강들은 콩동의 협력운 훈;l- oi ::l 1~1 (장래)플 지향하

는 방향으로 알을 추진시켜 냐가는 것야 가능하다는 사실올 오든 구라파안들에

게 ;증영 했읍니다.

v포L옹랜 드 사람뜰파 독일 사람들은 공동의 규엄 ( 규제 ) 올 흥하여 거 주 • 0] 천의

자유보장을 위 하여 , 만족군 ( VOlksgruppen ) 을 위 하여 그러 냐 차밸태 우를 반대 하

늠 (gegen Diskriminierung) 업 장을 취 할 수 있는 평 화 풍톡 ( Die Land

schaft des Friedens) 와 그러 고 모든 운제플에 판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규멈

( 규책 - Regel\ngen ) 어I 달 할 수 있마는 사상을 건 세제 에 증영 할 수 있융니

아.
'I ‘

5 • 구라파의 얀전 ( 얀보 ) ( Sieherheit ) 에 판하여 싱사 숙고하는 오든 구라파

익l 둡-은 ( 동· 서 ) 양진영을 흥하여 그러 고 상호의 원자우기퉁푸후 인한 위협

( Wechselsei tage atomare anbreekung) 혜 뭄에 유지 되 는 닝l 진 쟁상태

( N i c h t- Kr i e g ) 릎 운영 너우냐도 위험 한 것 S혹 느끼고 있융니다.

이라한 연 구주의 상황융i 너우냐도 진보성。1 적은 것무로 켜기며， 너우냐도

바 지 석이 고 ( zU wenig Intelligent) , 배 구라파적이 라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에 선쟁상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공학(기술)외 변천을 감얀한 져

1 수냐도 ←운안성 하마고( zu J. a bil )생각합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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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발건한 대륙( Der entwickel teste Kontinent ) 인 구라파 7}

반곤파 기 야 ( Hunger) 와 우지 ( Um,issenhei t ) 에 대 하 예 천개 해 나 가야

할 투쟁을 감안한해 지금 이 닝1 천쟁상태 혜운에 링어지고 있는 쑤다은

너우냐 줍니다 ( Z \l‘ t~uer ) •

그리고 쿠라파인블-독얼사항도 구라파인이니까-은 구라파 여러나라의 국가

( 만폭c ) 척 문제 ( Nati ana 1e Probleme ) 들은 아마도 쿠라파 걱무혹만 ( 구랴

파 진체와 ‘관떤시켜서야만이) 그리고 모든 이웃에 대하여 안것을 가능체

하는 형태로만 해결되어 펀·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싶을 벨써 오래전부터 t감

고 있읍니다.

« 1968 년 6월의 냐둥 각료회의 » 1968 년 6 월 25 일에 북대서양 동.맹국

( NATO) 각료들이 레키야비크( Rε"Ykjavik )에서 마음과 같은 결의를 했을 예

그러 니까 좋은 날을 갖윤 생업니다.

즉，카직까걱드 여전히 구라파뜰 분할해 놓고 있는 일련의 마해결펀 운제을은

평화석 수단을(방업)을 용해서 규제되어져야만 한다는 입장에 냐도 카맹국 각

료들은 오든 일의 기초를 품니다.

구라파에 있어서의 영속적인 영화질서 ( Eine dauerhafte Friedens "ordnung )

의 최종 옥표는 신뢰하는 품위기 ( Eine Atmosphare des Vertrauen s ) 플 전제

혹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종 목표는 정진적 ~2료만 달해질 수 있는 것이라

늠 정같 냐.£.. 가랭극 각li.플은 확신하는 바업니단.

오듣 쿠라파의 국가들이 이러한 종국걱 옥표에 분영한 판씹을 갖고 또한 상

당한 관심플 보이고 있는 의식속에서 냐￡ 가앵국 각료들윤 다음과 같운 견해

블 가지고 있읍니아. 즉，균형있는 그러고 짱방동시에 실시하는 궁대축소

( Truppenmi"lde"rung ) 흘 쪼함한 이 붐야에 있어서의 일련의 조치들은 긴장의

도릎 졸이고 그리고 천갱위험을 더욱 줄여 냐가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걱이

라는 견해플 7r지고 있읍니다·

균형 있고 짱방 동시적.2...로 행하는 군대의 감축 ( AUsgewogene beiderseitige

Truppe~~inderuDgen) 윤 - 그것 이 형 식 적 ( formal ) 으로냐 혹윤 쿠우 ( 말 ).£i...

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살제로 추진되어 진다연 쿠라파의 안전(안보) 2..J료

향하는 중요한 벌보가 휠 것 업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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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난언외 북대서양 동앵회의 ( Di e·: jungste NATO-Tagung ) 가 레이키야 B]

크( Reykjavik) 에서 취한 입장을 강조하고 새롭게 딴 것은 잔한 알이였윤니닥·

«군비 제 한 » ( Rustungsbegrenzung )

6 • 마국과 소연은 헬싱키에서 군매제한에 판하여 협상올 하고 있읍니아. 우리는

이것융 환영했융니냐. 그러냐 이러한 쉽상은 그 협상이 냐타내는 제 현살파

마잔가지로 결코 구·라파를 위한 모델 ( Ein Modell fnr Europa)운 아니라

는 검을 여기에서 지적혀l 둘 혜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상 ( Modell) 은 마음과 갈은 원칙에 4운영허 냐타냐 있융나[;}-•

구아파 제 국가와 안족간의 판계에 있어서 세력을 장S려고 ·노력하는 대신어l

( An die Stelle des Vormachtstrebens ) , 구랴·파 제 얀족과 국가들에 퉁

일:21 살션 ( Die Gestaltung ‘ihr ar Einh3i t ) 을 위 하여 노력 한마.

불란서가 1950 년 5 월웨 이러한 t껴가을 댔읍니다. 냐는 이보아 더 켜결하

고 좋은 표현을 알지 풋합니닥 ( 즉 가장 좋고 적절한 표펀이 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말로 표현하연 이러한 얘기가 되겠응니다. 즉，헤게묘니와 격대성

( Ri vali tacen ) 을 강화시커지 말고 이 헤게모니와 적대성을 평둥과 협동￡

로 다{치시켜 나가라는 것안데， 이것윤 주라파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야기

자신을 행 성 하뇌 냐감에 있 어서 구라파릎 좁는 원라 • 원 칙 ( Die Maxime ) 엽니

마. 이와 같은 구상을 원칙으록 하여 올 예 아읍파 같은 모두가 흘린 알

이 되겠읍니'1-.

( abwogig ) 즉， 구라파 얀보회의 71- 뜻하는 것과 이것이 진영 ( Blb'cke )을

굳히는터l 이 용되 고 ( Fixiorung ) 하는 얼이 라던 71- , 우력포기 [ 불가척 ) 와 기 타

다릎 일들응 장우적 회담~1ξ부터 옐어져 냐가게 하고， 원칙적￡로는 집단적인

진영의 해소어l 귀속시킨다는 일이라먼가， 그러고 권력장악 현실( Vormacht-
n

wirklichkeiten) 파 구라파의 양훈( Die' zwei teilung Euro pa. s )올 굳허는

일같은 것 은 아가 잘웃판 알을업 니다.

« 쿠라과 정 싹 » ( Europapoli tik ) 본인이 둥롤에 유도해 넣으려 고 하는， 우

1:' 1 으| 판단에 대하여 석용되는 이와 같은 기순들을 이제 사강등은 6 개항옥에 대

얀 선깐l 걱안 것으혹( plakativ )으효 생각하석서는 않되겠고， 이것을 우리의 논거

( Ar깐 I"JUE、 ht.3 ) _~ 봐야 섰 읍니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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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냐하딘 결 국 무든 잔 9 얀 ( Al1 e Fur Und Wider) 을 고려 하여 서 만이 그 해

결책이 강구되어 질 수 있는 일련.으l 운처1 슬의 경우어I ( 촉약둥의 ) 잠정협갱

( Punktation ) 을 취 한다띤은 너우냐도 쉽사리 일련의. 유보조건 ( Vorbebalte)

과 천제i건 ( Vorbedingungen ) 들이 생 거나게 펼 것 업니다.

그피고 이넣게 되연，이것은 우리의 옥켜을 달성하는 얼에서 오히려 방해가

펀 것 업니아 •

우리 구라파인들은 우리의 문제듬을 규범있는 질서를 동하여， 힘(폭력- Ge￦a:;'t)

을 정치의 도구-로 행사하는 일을 완전히 버힘￡로써， 요든 우지와 빈곤과 사회

죄 불안 .( Doziale Uusicherbeit ) 의 일체의 잔재 플 영 속적 으로 벌리 함￡호써

여허 민족들과 언어와 정치걱 제 방뱅윤파 국가질서을( staa tli c he ordnun gen)

이 병 화적~£. 영 존 ( Nebeneinander ) 하고 평 화걱￡로 공존케 함.Q.£.씨 ( Mi te-

inander ) 세 계 에 대 하여 하냐의 예 ( 例 : Beispiel - 모범 ) 블 삼아야 될 것 엽

니다.

우리는 현화는 인권운제 ( Eine Sache der Menschenrechte ) 라는 사실을 증

영해 낼 수 있읍니마.

이 러 한 구라파의 이 엽 ( 생 각- Iαee ) 을 확실성 있게 ( Glau 'bh 'l.ft ) 옴소 실천

하여 보이 고， 그렇게 항 o 후씨 세계정치 ( We 1tpoli tik ) 에서 담당해야 하는 구

라파의 기능을 완전혀 다해 내는 것이 쿠라파가 장차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 Die Kt:.nftige Aufgabe Eur opas ) •

우리들 쿠라과섣플。! 이렇게 행동할 것 같~연， -착취와 압박읍 초월하여， 어

;-‘、

떠한 형 태의 식만지주의 민족주의( Rassisrnu s )도 초월하여，그러고 어떠한

유의 찬단행위 ( Usurpation ) 냐 후견 @ 강옥행위 ( Bevorrnundung ) 냐 불손행위

( Arroganz ) 도 초월 하여 - 우리 는 우리 자신들과 세 계 에 대 하여 좋은 일

( ein guter Dienst ) 을 하는 것 입 니 냐 •

« 독일 연방공화국 정 부의 언흔 빛 공보처 간행보고 »
딸챙지: 온

일 자 : 1969.12.17

원운 : n Bulletin des Presse-und ’ Informations~mtes de~ Bumdesregier-

u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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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얼 연방i공화국 국효l 사화띤주당

원 내 교성 단체 ( SPD-Fraktion )

(원내)총우 헤르빼르특 페에녁

( Her b e r t We hn e r ) (1969. 12 . 7 )

훈할완 폭일에 있어셔외 정치외 제 가능성

독일 연 방공화국 국회 사회 만주당 ( SPD ) 웬내 ( 교성안체 )총무 ( 위원장 ) 헤르

--썩!후트 베에너찌는 1969.년 12월 7 일에 배1 흘린에서 개최되었던 Untei lbar e s

Deu tscbland ( 운한 블가능한 독일 ) 와 Kuratorium ( 위원회 ) 의 연차 총회에

서 마음파 갈윤 연설올 했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붐!

지냥 몇알풍안 여기에서 챙하여진 그렇게냐 진지한· 톡흔율 끝 맺올려는 이 순간

온인운 그 어느 륙접한 강연이냐 .x.흔품제롤 선택하여 꺼기에다 어먼 멍가룰

가한다거냐 휴운 내것~로 말아율인다언가， 아니연 거절해야 할 뭄체에 대함 예

( 온 ) 로 제시 한다먼지 하는 시도릎 할 의사는 없읍니마.

서 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외 첫 시밸후 아주 마릎 어떤 출발잡윷 댁할

생각도 없<:>애， 내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운 .2렇게냐 진지하고 혜혹는 동

.연하가까지 줬t:J. 이엔의 .x.흔에서 압와집에 달혈 수 있는 접즐융 ~ 갖추어

。a 설시 켜 보고자 하늠 바업니마.

셔지에서 울흔 저는 누푸에게서도 외심~1 않는 여려품둘와 선외외 상꾀

( ;;; ute r G1 a ub e )에 대하여 흔경외 tlr융윷 가지고 있융니아.

4 려 니끼 저능 저의 후흔양연 ( Dis k.ussionsbemer k. ung ) 외 서두어I 여러가지

상이한 의견의 표시를 여러품들께서 해주상대 대하여 강사의 뜻올 .Jt.하여 두고

자 합니다.

바르첼 박사는 여기에셔 격i쳐~.st 안보획의어1 파함 여러가지 측연안융 다루고，

거기에 대하여 관싱윷 기우릴 필요가 있.ll-.ll려해 마지 않을안한 겼해율올 개

·신없읍니다. 바흑첼 악사의 이와 갈윤 겼해에‘ 대하여는 핏 말이 여러가지록 않

이 있융니마. 바흔젤써 7r .2의 발언 풍에 가서 :::J..가 제시함 몇가지 견해둘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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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장정 협정 ( Punkta 'ti on ).에 ~}맞추어 연결시 키기 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

을 말했는데， 이점에 대하여 져는 기표기l 생각합니다.

그는 착커의 이러한 태도 표명의 이유혹 이렇체 말댔읍니다.‘ 왜냐하연， 만얼

사람듣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가 모든 사랍률이 국경.움제에 관하여 서혹 저

로7} 둥폰해야 한다고 말한 다릎 사강들과의 혹론이란 것이 아예 처옴쑤터 그

냥 수표로 플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혜품업니다.

쿠주안보회의에 관한 운제는 앞.£，..로의 몇 갈동안이냐 아무틀 명 년 ( 明年 ) 이 나

혹은 앞 o 혹외 몇 년동안 항상 ·되풀이 하여 우리의 관싱사로 둥장할 움제중의

하냐이기는 하지만，이벤외 호흔은 이 운제에 판하여만 특수하께 논외한 것운

아니었융니다.

« 70 낸대 .'초반의 독일정책 }) 칼련다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제 70 년대가

시 각되는 이 운틱에서 - 확실한 것 은 사함은 누구나 ( Jeder Me'n'sch ) 그리 고

모든;- 인간el ( J잉Ie Menschen ) 보초수단 ( HiHsmittel') 을 필 요로 합니다 •

그려고 우리 의 시대 감각에는 석l 보조수단의 역 할을 하는 것은 켈렌다업 니다 •

-토폰에 참여했먼 사탑들의 어조( Unterton )에셔 상당한 역할울 했먼 검을

간얀허 냐는 여기에써 다시 한언 다루어 올려고 합니다 •

측 다"，，1 말해서 인사들이 써핵한 업장( Stand!Junkt )융 선택하였거나 그리고

푸언을 지지하고 냐왔저냐에 관제없이， 그들씌 말의 긍자 ~n 서 。l 느정도의 작용을

했마고 여겨치는 쟁올 여커에 두각시켜서 언급하고착 한니다.

그컷야 바로 1969 년인 긍년에 옥연연망공화국(서독-Bundesrepublik) - 71 온

엽 ( Grundgesetz =현볍 ) -이 수렵펀치 20 년이 될 푼만 아니 라 동독 ( DDR )

이 수협펀치 포한 20 낸이 되는 해라는 사실업니다.

내 7r 이 형껴:1 "이 정 융 여 기 에 언급하고착 하는 것 응 이 에 대 한 다륜 ( 기 억 ) 에

냐째로 포 하냐외 희상올 추가시키착는데 그 묵혀이 있는 것이 아니며，냐의

통치( Preunde )충의 한폼이시며 목일 기본법(=헌법)외 아버지 역‘할올 담당하

신 훈플중의 한풀이신-그려고 이것은 지당한 일엽니마-카흘후 슈미혹(‘Carl。

Schmid) 고수찌셔 져금쑤터 20 년천 기본법이 결정되연 날에 :갚씀하씌l 점을 싸

당~로 하여 카흘로 휴"1 특 교수는 마읍과 걸이 얘기했윤니다.

톡앞 연방용화국( Bundesrepublik)은 오늘(날) 닥흔 요.듣 냐라율( s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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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 과 마잔가지 로 하냐의 극카 (Staat) 라는 사샅을 알고 있융니다.

서독은 불흔 몇가지 죠약을 통한( S e uv it lit e ) 사용권 A 로 안하여 계

한을 받기는 하냐， 그러나 펀핑벙어l 따라서 ( d em gel tender Ree hte nac h )자기

의 의사결정융 함에 있어서 자유스러우여 ( frei ) 따라서 자기자신에 대하여 촌

자서( allein ) 그러고 전적무로( voll ) 책잉을 지고 있는 냐라입니다.

여기에서 떼를련은 제외되고 경우가 마료겠융니다.

«주권» 오늘날 주권( Sou 'l edlnitat )윤 단지 챙식석인 개념 o 로안( nu r‘

nO e h· al s For mal e r BegJ i !' f ) 이돼되어 질 수 있읍니다. 즉 마릎 나라을에

대 하여 의 무릎 지 는 닐을 받아들이 는 권한 ( Das Reeht-and~ren Staaten Gege-

n i1ber VerPf김 ehtungen uber Nehmen Zu K3nnen ) ~후 이해펼 수 있융니다.

그러냐 요늘날 이 운체에 있어서 다흔 나라들의 이해릎 고려에 넣는 일을 하

지 않을 수 없읍니다(즉 다흔 냐라들의 이해릎 우시할 수 없읍니다) •

그리 고 한 국가가 자기 으l 생판조건파 상황올 유지해 냐가는테 이 을 다릎 냐라

들의 선의 ( 환플 : guter Wille) 카 필 요하고 또 이 들 다른 냐라들이 거기에다가

강대국을알 경우에는 이듭 국가듭의 이해를 우시한다는 일을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겠읍니아.

« 우개 익 독멜부분국가 » 우리 만족은 독일 연 양공화국 ( Bundesrepublik : 서

독 ) 을 하냐 st] 정 규 극가 ( Ei n regul il. rer Staat) 로 생 각하는 일에 점 점 습관

되에 가고 있다는 사살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융니다.

서 독은 오늘파 같은 기구를 가지고서 그 실 ;;11 상 ( Der Substan Z naeh ) 결코

하냐의 'd:순한 단핀국가 ( Staatstragment )는 아니라는 점융 -아무튼 이러한

단핀국가보다는 더 되 는 것 이 라는 점 을- 우리 사회 안주당웬들 ( Sozialdemokrat

en ) 은 또한 알고 있융니다.

/ 그렇 지 만 우리·는 독일 영 후상어I 두개 의 독알 쑤운국가들 ( Teil staaten) 이

존재하고 있는 사살운 옥일 익l 족의 걸정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경과는 아니며 , 따라

저 독일 안족의 자결 권 ( Selbstbestimmungsreeht )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 라-늠

점도 또한 알고 있융니다.

독일 영톡삼에 우기l 의 옥알국가( Zwei deutsehe S taaten.) 가 존 'II 하고 있다는

것 은 농 • 서 양진영 의 비 공개 석 세 력 투쟁의 소산이 역 ( Ein S 'tXk unallsgetragε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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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Mach tltam lJ !"e s ) , 구라파어l 석용되어야 찰 i녕:파갚서 ( Frieden sordnung. ) -

그마고 국제연합(유엔- UNO i 드 이릎 아년하는태 우능격한 것우로 밝혀신 이

5션츠}칠서 판하어l 제 g 차 세계대선의 승진 국가늪이 아직도 완전허 의견 떤 "j-t

보지 뭇하고 있는 샤실에서 -나온 소산엽 니다 • (Ein StUck lJ och Nicht voll-

zogener Einigung der Sieger des 'letzter Krieges Uber die Frieden8of-

dnung ) •

차단로 슈nl 특씨가 20 년전에 결정펀 것융 회 상하연서 , 측 기본법 ( 헌법 ) 읍- 회

상하띤서 5 윌 8 일어1 한 얘기릎’ 여기에 안용함￡료써 냐는 말을 계속하여 나가

고자 항니다.

、 I 즉 , 그러 요혹 독일 영 후상어1 존재 하고 있는 두채 의 국가는 그 형 성 ( 수링 ) 의

원안무로 폴 것 같 A연 과도기 의 산울 ( Produkte des iibergangs ) 입 니다.

그러니끼 오늘날의 옥알의 상황(처해있는 업장)을 나타내 주고 있는 파도

( 엠시 ) 상태 ( Provisorismu s ) 가 지금끼지 날참 수 있던 정 도가 곧 이 산응

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안정에서 올예 독일 영토상에 존재하고 있는 듀-개의

국가늠， 그 도역석 정당성 ( Di e m。‘ralische Legitimitatε).£..록나 민주주의석인

정당성 (rhre demolnatlsche Legitimidit)우로. .!L 아서는 서후 상이한 지위

(랭크)플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치석￡로 볼해 두개의 정령정부의 잔치1 ( nesi-

j )i uen zVlei er Besa tzungsregi me ) 이 여 , 그 수탑 ( 랭성 ) 의 연.£..로

- 연 형식상A로는 두 국가가 같은 지위 (랭크) 어l 있융니다.

쏠 것 갚 o

짜라서 동·서득의 두 국가는 서로가 외극￡로서 인정(승인)할 필요도 。4 。

a‘-
며， 도 안정할 수도 없는 것이무후(이러한 일달 합이 없이 )서후 유동(교역

Miteinander Verkeh‘ren )할 수 있겠읍니다.

이뜰 두 국카카 지니고 있는 내적안 질서의 민주주의에 엽각한도 (Ht- 랭크-

Rang ) 가 어느 정 도인가 하는 운제는 위에 지금끼지 언급한 얘기와는 또 다릎

운체가 되겠융니다.

울은 이와 같은 안식은 다용과 같은 노력을 할 우리의 의무를 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읍니다. 즉， 쿠바파에 명확질서카 성취되도옥 하늠 얼어1 우리가

또한 함께 기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의무를 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

다. 앞으로 있을 이러한 펑착질서(초약)에서는 모둔 민주주의의 기본켠( Gru"'

ndrecht aller Demokratie )이 정당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이어야 겠우며， 하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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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얄응 뇌러 얀족듭。 l 그들으! 정치걱 싣존의 형태와 내용을 스스로가 자유속에저

(자유스쉽게)그러고 자유릎 위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

-읍니다. 이 랭게 되연운 그때에 가서 우리 목-알의 국내나 밖에서 ( 외국에서 ) 옥알

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을 위하여 가치있는 일이라는 사실읍 s-아

강 이해할 수 있게 댈 것입니다.

카플로 슈마트 교수는 그의 이러한 얘기릎 마음파 같운 말로 끝맺았융니마.

여기에 이르는 걸은 오해 결라는 먼 길이 펠 것이며， 그러고 난관( Miihsal )

이 층만한 갈멜 것 엽 냐 다 ( Das wird ein eanger Weg ,werden ein Weg v .o ller

MUhsaτ ) •

우리 는 로론。l 챙 하여 신 이 몇 일 동안에 지 나간 날들을 돌이 켜 보았 o 며 , 앞a로

의 전망도 해 보았응-니다.

그러 고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I en'schermoglich ) 위어l 얄한 이 긴

여정의 갤이 어 "'I 한 것인가에 관하여도 우리는 상상해 보았우역， 이점에서 매우

상이 한 기 질 ( Tem jJ eramente ) 파 약속 ( Engagements) 과 정 열 ( Leide,nischaften)

을 알선시켜 보았읍니닥.

우리늠 또한 않윤 사람을이 챙한 가치평가 ( Bewer tung) 의 차이가 얼마냐 세

대의 사이에 따라시 아픈가 하는 정읍 말았우며， 그렇지만 안순히 거기에 며울러

있을 수는 없읍니마. 왜냐하연 아무리 절실하게 바라더라도 역사의 후릎윷 외연

찰 수 없 71 띠|운이역 ( Denn Aus der Geschic(hte k.ann Mannichft Augsteigen)

그러 고 또딴 어 띤 늑별 한 자리 ( Sondsv1atz ) 릎 예 약해 놓을 수도 없는 것 이기

해운엽니다.

내가 갚하는 이것 은 결쿄 어띤 가치판단 ( We r t ur t e i 1 )이 아닙니냐. 살제가

내가 말하는 것처램 그러 합니다.

« 쿠라톡리웅의 파제 » Das Kuratorium Unteilbares Deoutschland는 마흔

많은 71 구들 처럼 자기 자신의 톡흔에서도-그러고 바로 이러 한 점이 후온에 참

여한 사람둡에게 영팡이 되는 점겹니다- 연제나 되풀이 하여 스스로의 존채를

~1 판식으휴 끄찰하여， 또한 향상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uratorium 윤 독일정 책 (DeUtschlandvolitik) 을 수렵 ( 초안을 ) 하거 냐

집생한 수느 성응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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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냐 이 Kuratorium 은 옥갚인 듬이 시 로서 호가 이 야기 달 하고 서 로 ;샅 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엇인가릎 할 수 있는 일이 갔을 것이역， 그 ~I

고 다릎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끼지 보다는 보다 낫게 그라고 강 。!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올 할 수 없겠융니다.

서 로 서 로 가 이 야기 를 하고 함께 같 이 지 내 냐가며 , 이 곳에 서 ( 저 득 ) 살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다른쪽(동독)에 있는 우리의 형제을하고도 어느정도 이야

기를 함꺼l 할 수 있고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뇌 우엇 t간가룹 한

수 있을 것겹니다.

그려고 이렇게 함￡로써 냐이가 많은 세대 ( Di e Al t er en )와 젊은 세대둡

( Die Jtingeren )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miteinanderleben ).

요늘 젊윤 세대이고 도- 젊은 세대로서 말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암 '0 로 몇 년

만 지냐연 다릎 사람들에게는 냐이가 많은 세대 ( Die 'Alteren )로 보일 것엽

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일이 이러하기 때운에 완전히는 일치는 하지 않지

얀 ￡특걷 리려1 6 ! 경주( S taJettenla uJ )와도 같닥고 하겠융니다.

« 형화의 보장을 위한 건설걱인 기 여 » 우리 민족이 자기 자신의 공동의

이래예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융 가져야 할 것인가는 결정척안

의의를 지녀는 운제업냐다. 자기 자신이 속고 또 닝끼지 속이지 않으려연 이

벤에 이 와 같운 스스로의 결정 권한 ( 이 래 - 장례 에 대 한 ) 을 행 사해 도 좋다고 생

각한다고 말한 수 인뉴 사랑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냐 이 품제플 표기하는 일은 하지 알 것을 냐는 긴급히 권하고 싶융니

다. 왜냐하연 우리가 현재 잘고 있는 상황(책션)에서도 우펴능 악른 사람들

의 와특너가 되기를 원하기 때품업니다.

그러냐 자기 一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야 남의 파트너가 띨 수 있..£..며， 다른

냐라들외 파투너 7t 되고 또 펼 수 있다고 하는 만족적 ( 국가척 ) 요우연에서 도

또한 이러하겠융니다.

냐는 이것을 요쿠( Auspruch )권이라고 말하고 싶슐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

점에서 항상 주의하고 도 주의릎 환기시켜야 할 일은 이것￡로써 우리가 카흔

만족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요쿠하는 것 이상￡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정이겠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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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션레 7。넨 r냐셔1 우리에꺼! 주셔갈 논n] (..'L흔)으I ~’싱품제( Kornfrage )라고

생각하는 운제는 다응파 같은 것 업니다. 우라 가 모든 사람이 단체 갚이 갚

수 있는 (mi teinander leben Kδnnen ) 볍석 평:년 ( Rech tsv9rhaltnisse ) 읍

마견하는 양씌 우리가 다해야 찰 알-쓸 운한뒤어 설지 않우연 않되는 얀족우로

서 ( Als Valk, das Ges 1J alten leben Mu 떼 7J 설적안 기여릎 다함 능력읍- 가zi

고 있는 것 안가는 앞우로 '7 0 건 대이l 항상 우리의 관갑사가 괄 £.흔으l 썩싱품

제라고 하겠윤니다.

우리가 이검을 영꽉 5] 해 우는 알아l 성공한다연 여러가지말을이 .!:!.다- 간단아

커! 펼 수도 있윤 것 입니-다.

왜냐하깐 。|렇게 됨으로써 서l 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밤혀지겠기

해운입니냐. 즉，다시 말해서 어느 한륙이 주장하는 권리가 다은 사감뜰의 권

리플 희생시켜 가연서 그위어1 성립되어 있는 것인가 혹은 그위에 성럽되어져야

만 하는가， 아니연 누구에게나(에느 국가에게냐- Jedem ) 자기의 권리가 보장되

어 갚 수가 있는 것안가 하는 접들이 밝혀깊 것닙니다.

그러고 우리는 앞~_'i'-_으1 맞년동안에 바로 이 몇년동안에 이와 같은 어려윤

과셰어1 걱연해 있~으로 70 녁대가 시착하려는 운턱에 서서 가능한 대휴지금끼지

얀 하더라도 우리릎 문찰시키고 있는 여러가지 ll.소늪에 덧블혀서 더츄 우리를

분"1 시커는 암닫은 하 ·\1 ~.L유 쇠대.91 노력을다 해야겠읍니다.

, 가랭 도꽉석인 것 ( Einheiη\i scho) 과 비 동착작안 것 ( Nichteinheimische)

과 그러고 이와 너l 슷한 차테고리로 서로 붐렬해 플어가는 일블을 상가하도록

노랙을 해야셨읍니냐.

아무튼 이상어l 건급한 알란으l 일플읍 다해내야 한다는 어려운 파제에 직건하

며， 이 파꾀l 을 다해내는 데어l 는 50 년대에 논란이 많다가 종국에 가서 그려도

까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60 년대에는 더 이상(사회-세계)말선과 서로 맞지

않던 그러한 일련의 일플은 아무런 도웅이 되지 않을- 켓이여， 60 년대에는

50 년대어l 말선되어진 것 ( Das in den 50er Jahren Entwickelte ) 을 60 년대

에 우리가 다 if- t간 알과 익1살시커 이와 ￡확시걸 수 있는 힘 ( Kraft) 이냐 능

섣이 없었쉽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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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화정책» 옥띨 연방공착국( Bundesre l' ub !i k서옥)은 않운 사랍윤에게 r+

른 냐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가( ein Staat) 엽니다. -여기에서 냐는 독일 71 -}~

법 ( 헨법 ) 이 제정펀치 20 주년융 기 념하여 말해진 ( 슈마특 교수외 말 ) 것에서 안

용렀던 점에 다시 여려운의 주의릎 환기시키는 바엽니다 - 우리 독일 사랑들에

게 대하예는 셔특 ( 독앨 연방공화국 ) 은 그 비중을 국제척 결정파 쿠라마의 결

정 어l 쓰이 는 ~-J 울추에 겠 다 놓도흑 ( 즉 국제 및 구라파의 중 요한 결 정 플에 ,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에중융 차지하도록)노력하여야 할 요소( Faktor. )라 하겠

￡며， 이렇게 함부로써 다응과 같운 사실이 훈영해 지겠읍니다.

즉， 우리는 구라파와 싸계에서 명화릎 보다 안건하꺼l 만들려고 하는 사랑뜰중

의 하냐닙니마. 우리는 이 알을 위하여 참여할 준바가 되어 있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랑들에게 이 알을 위하여 그들이 우엇을 해야.할 것인

가릎 말하여 ，중￡로써 이 일어1 참여할 준바카 되어 있을 뿔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파 같은 얘기를 함￡로써도 이 일에 협동.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융니다.

즉 κ 언무리 말들이 이 점에서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갔

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러으로 우리는 어떠한 둥론도 진지한 것에는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본안은 바르첼 기만당 ·기사당 원내총푸가 〈구주 안보회의 〉어l 관한

로롤에서 행한 챔에 다시 되돌아 웅려고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아우리 철져하게 논회하더타도 충불-"1 않을 것이역， 아무리 진

지하게 이캠어1 관하씌 ￡흔하더라도 충분히 진지하지 않을 것업니다만(즉 철저

하고도 진지하게 이점에 관하여 논의하여만 되겠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온언은 다음과 같은 단 깐차지 경고플 말해두고자 납니다.

도벼처! 이러한 회의가 안보회의 (Sicperheitsk 。rlferenz )라고 이픔 울리워

지는데 판요한 모든 것을 청져하게 (구분하여 ) 점울 찍고， 도장 찍는일 ( Mi t

Akribie Punktieren , Paraphieren zu wJllen)을 할려는 시험어l 결코 ‘벡져플

’
어가셔는 않되겠융니다. 이 ·일윤 여퍼가지 검￡로 보아 특유하게 옥일걱인 것

같지 여져칩니다. 철 수 있는한 야 알련의 라운드플( Runden -정지걱 과정을

말함 ) 우리는 여러 카지 어려 운 캠플은 어차피 있기 마련안 것 입니아.

-69-



L/« 포옹랜 드와의 화하l 순 닝 l 태 세 » .!i..올캔 드 운체 가 어 처l 여 기 에 서 얘 71 되 었 고，

오늘윤 또한 동혹의원안 바르첼 박사가 이 운체에 관하여 건급혔윤니다.

여기에서 각 개인의 마음슬 품직인 젓이 무.엇이며， 난순히 감옹( Ernoti on )

이라는 대충석안 용애로만 처려해(판단해) 'J1렐수 만은 없는 감정( Gefuhle )

측 느끼는 정이 에매댔넌가에 관계없이 이 !L둔 경우 본안운 마음과 같윤 얘

기를 해 두고자 합니다.

즉 지 금 o 료부터 30 년선에 소위 선격 선쟁 ( Bli tzkrieg ) 과 전격 적 승리

( Blitzsieg ) 가 。A 슨 후어I -이 엘은 그 당시 선걱석~로 써끗하지는 않은

것이었으냐( Blifzauber ) 아무든 정말 전격적A 료 파를( Eli tgschnell) 것이

였융니다

마안한 얘기가 되겠응니마얀은 마음파 같은 엄청냐고도( entsetzlich ) 뻔뻔

스러운( vermessen) '1자로완 얘기가 말해졌육니다.

II포옹-랜드는 국가로시 존재하는 것을 중지했응-니다. (Polen bat als Staat

-Aufgenort zu existieren ) 즉 포옹랜드는 이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겠음 ) •

친애하는 신사 숙여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단순히 만건( Beteuerung )올 하

는 일로 이루어질 수 았겠읍니다. 즉 포옴랜드와 같은 냐라 하，+릎 이 세상

에서 없。H I서리는 이 엄청냐고요 뻔뻔스러 운 일이 이렇게 이루워 질 수 있다

고 믿읍니끼? 안됩니마e 그려한 알운 있을 수가 없읍니다.

바로 이러한 챔이 가능한 알인 것닙니다. 그러고 독일만족파 포옹랜드 두만

족의 화해 ( Aussoh nung ) 는 즉 그렇 게 냐 서 로가 냐쁜 일 을 ( soviel Schli-

rnrnes ) 윤 많。 l 저 질러 놓은 이 두만족이 화해하는 것윤 역사석우후 볼 혜，

학교 교파서플에서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던 학교 교파서들에서와 헨챙되

고 있는 학교 교파시 들에서 도 수섭 년간이 냐 대 천지원수 ( 載天之찜、짧 - Erbfeind )

라고 기휴되어 있는 서앙의 다릎 한나라 즉 울란서와 맺은 화해와 닝l 견쉴 수

있는 일이라고뜰 말해지고 았는데， 냐도 역시 여기에 같응 견해릎 가-"I 고 있읍

니다.

그러내 여기에 지금 논의 대 상야 되어 있는 포옹랜드의
-,.j 0 L
"0 .，-τ: 울란서의 경

우와 바교하여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융니다.

요!I 냐하 rii :~l (니| 안 굽깐 그 7 날자의 얄 -이 양은 단순i"] 그냥 (:I'-우보 ) 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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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밀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역， 또한 二L 냥 갚어 배렬 수도 없는 성일으} 건업니

다. 따라서 여기에는 오랜시일을 통하여 」리고 용등￡로 이룩테 내야 할 경

힘이 필요하며，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파 같윤 사살을 승영해 내야

갔융니아. 즉，우리는 (휴-현재의 독일안블) 다르다는 사싣파，그리고 현재

옥일에 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합을(다수)이 1939 년셰 강행되었던 그퍼한 얼이

반복되는 것올 실제로 원 .:<1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영해 보여주어야 겠융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려운 기도(오험 ) (企핍 : Un t er fang en )이며， 우리는 이 어려

운 일을 냐라(국..li.)의 운할된· 상태에서 해내야 하는 어려운 업장에 있기도

합니다.

‘/«동·서 양진영간의 이해균형을 가능케 하는데 대한 기여» 안보회외는 위에

언급한 운제를， 내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얀호회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떼한 어려웅( Ecke und Kurven )이 제 71 펄 것이여.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쾌결할 수 a↓응 것인가도 아무도 얄지 풋하고 있읍니다.

그러냐 우리는 다음과 같윤 한가지 사실을 잊어서눈 않되겠융니다. 즉，구라

파의 안건파 그리고 구라파의 S영화질서에 속하「긍 일중에는 우리 독일인들이 스

스로가，적어도 혼자서는 -아우리 우리가 웬하더라도- 다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점은 한연 o 록는 우리 흘 압박하는 영이 라 하겠.£.며 ( er d r i1 c k end ) • 도 다 릎

한띤 o 로는 하냐의 듀한 ( Ein Trost) 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끼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 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Faktoren )중의 하나업니다.

우리가 혼자서 다해 낼 수 없거냐 혹은 주로 우피 7} 담당해서 다해 낼 수

없는 것에는 동- • 서양진영에 있어서의 동맹국들간의 이해균형 ( Interessenaus

gleic}, ) 을 이 룩해 낼혀 는 노력이 도한 있융니 다.

그러냐 이와 같윤 이해의 균형상태 (혹은 이해 상쇄현상)가 없이는 (즉 이

루어지지 않고는) 안보회의 ( Sic her he its k 0 n 1"9_ r en z )는 개최해 .1l..9，f댔 :.<t 쩌lz

차 세계대전후어l 처 오늘날껴지 있어온 많은 회의을좋의 하나나 다릎없는 것이

웰 것엽니약.

-만약 이 소위 주라파 안보회의가 이러한 유의회가 된닥면 벌써 을린 ( 0딛7..4

핀)알이라 하겠융니다 • - 내 생각￡로는 1966 년 소련공산당의 당시 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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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라파 안보회 의 뜰 암2.-£. 닥아올 몇 년동안에 가장 중 요한 과져l 들중의 하냐타

고 풀렀던 사람들도 지금끼지 있어온 우수히 많은 회의듭줌의 한 회의 7} 되기릎

원하지 않올 것~로 보역， 또한. 지금끼지 그렇게냐 많이 개최되었연 그러한 회의

에다 7} 도 하냐의 회의플 첨가시걸려고 이러한 쿠주 안보회의블 제안했다고는 표

지 않숨니다.

그켜냐 마른 한펀A로는 또한 이 일을 아주 확살하게 그렇게 얄 수도 없는

노릇업니다.

« 동맹체계의 역 할».( Rolle der Bilndnis Systerne ) 우리는 국도와 만족。l

양단되어 있는 상대써서 같이 협 력할 수는 있우냐 기풍 ( Grundfeiler ) 의 역할

은 r+ 해 낼 수 없는 입 장에 있융니아. 바록 그러 하기 혜뭄에 우리 가 해야한

범위에 속하는 알은 이를 마하도록 우리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겠읍니냐.

커 온역 할 ( Ha up t roll e ) 운 동앵체 제 ( Bundni ssyst erne) 가 다하게 쉴 것 이 며 ,

우리 을은 。 l 플 쉬한 득정 한 선제죠건 을 (Voraussetzungen ) 올 마련하는 일에

도와야 갔읍니아.

그렌데 동독 공산당( SED )과 동독 정권( DDR )의 수뇌전플윤 현재 이와는

정 반매되는 알 ( das Gegeuteil ) 을 하고 있융니아.

그러고 서톡-정부는 자체니l 의 바평을 말을 수도 있을 여려 품야에서 서료가 성

으1 ( Gegensei tli chkei t ) 릎 표시 한다고만 하연 중요한 진척이 윌 수도 있을

그 0-1띤 -즐말 ( 시 말 ) 을 위 한 입 강 ( eine Ausgangstellung ) 을 정 립하려고 지 냥

몇해동안 선력하여 왔읍니다. 이 모든 얘기는 어다끼·지냐 장혜 ( oj 래 )을 내다보

고 하는 얘기며， 이이 이루어진 그 무엇 ( etwas Abgeschloss '3 nes ) ~로 여기에

지|시 하는 것 운 아닙니약.

그러 고 안옥 대표 월권 (Die Alleinvertrettungsanrnapung)-이 ￡ε현윤 자

주 쓰이는 용어입니아.

짜 i까서 얘 기 에 안용한다연 - 이 할슈타인 원 칙 ( Die Hallstein Doktrin ) 같은

우시 우시 한 공￡의 대 상 ( Schreckgespenster ) 도 차례 차례후 일이 신챙되어

나가연 해 소되 어 질 것 입 니 아 •

그러나 이떤 사람뜰에게는 위에 언급한 것파 같윤 일들이 아주 마음에 뜰어서

이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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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l.은 양단관 득일어1 있어저s.j 상황운 양옥이 서혹플 고려 하지 않￡연 않 51"!

('lliteinander rechnell) 서로가 배타걱우로 다릎 일방융 처l 꺼할려고 하는 쉰

등은 결코 해서는 않되셨읍니다.

그렇지얀 동·서 양옥외 구조석 차이도 너무냐 크고 하드로 。l 같이 완전하게

위에 언급한 점을 지키기란 할 7}-능하겠읍니냐.

그러 으로 냐눈 그와 같윤 선체걱 인 겨l 산 ( 계 획 ) ( s'olcbe . globalen Berechn

ungen )에 대하여 엔껴}냐 반대척인 엽장융 취하여 왔융니다.

이러한 계획윤 지냐치케 완전하게 ( Perrekt ) 주어져 있￡며， 결과적￡로는 눈

구를 휘롱하거냐 혹운 고럽.AI 키는 결파를 낳습니다.

이행게 되연 복수를 서로카 하는 결파가 되고 맙니다( Das rachtsich ). ·7

러 들이 양단된 독얼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독에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니!

구능력(耐久能力)을 과여야 할 것윤 독일에 있어서의 실제적 주권자에 대하여

( Gegennber dem Wirk1ichen Souveran ) 측 다시 말해서 건체 독일 민족 ( Da s

gan :T e· deutsche Yolk ) 과 구라파에 있어서 의 독일 인족이 갖는 생 존필연성 ( Le t,-

ensnotwendigkeiten) 어| 대 하여 • 달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충성 (Das erreich

bare Mindestmapvon Laga1itllt )을 보이는 일이겠융니다.

냐는 이점에 있어서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냐 우리가 이녁1

을 계획하고 마른 사람들이 이일-융 위하여 챙하는 그컷에 관계시키는데 :L.-<] ;<1

알고 l 우랴의 이려한 태도릎 언제냐 되풀이 하여 그리고 아무렌 장냄없이 천 1덩 ι ，

다연 이것으?로 우리는 옮은 일 (Etwas Ricertrges ) 하는 것이라는 점에 커t 6[" ~，-，

냐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호능동걱 인 공존파 형 화보 장정 책 »( aktive Koexistenz and Politik der

Friedenssicheruilg ‘

양단된 옥일에 있어서 의 정치 는 능동걱 ( 적극켜 인 ) 공존 (Die aktive Koexist-

e nz ) 을 켈 요로 합니 아 • ‘ 왜 냐하연 이 것 은 자칭 주권자들의 명 존 ( Das Neben(ci

nander )이나 혹운 셔로 대치하여 사는 상황( Das Gegeneinander ) 이상으l

젓이기 혜운입니다.

내 가 이 제 방금 위에서 말한 실제주권자 (Das wirklich::: Souveran) 인 ，판 t닌

안족 ( Das deutsche Volk ) 이 자기 추장을 하게 되 어야 합니냐 (mup Zur 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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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 Kemnen ).. 그러 고 또 이 렇 게 되 도흑 우리 가 힘 써 도와야 합니 다 •

그리 고 이 것 이 하냐 ~l 흥연펀 민주주띄 국가 상태에 서 살헨 풀가능한잔， 운찰된

놓 • 서 양목은 극토아 얀족씌 운단이 득일얀족파 구라파의 랩동이1 을퍼 석 료카는

손상(손해= Sdhadan )을 싣거l 석안 웬안윷 각야도 줄이는 것이 펄 내꽉간의 듀F

끼 (;, wisc08n:deUtsche Regelungen) 줍 성쉬시켜야만 하겠읍니다.

。! 젓 은 급속한 승인 청 식 퉁어l 래 한 깐 ( 쳤 ) , 반 ( 反 ) 을· 가지 고는 { ~nit dem

Pro Und Contra ZU dem Lapidaren An "l rkennungsformeln oj 해결되셔 짚 수가

었음니다.

이켓은 최당 테이울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그풋-단 정치석 생각과 계산며l 운어1 (-aus Falschen Pplitischen Erwagungen

Und Berechungen ) 이진에는 서양진영에 이에 대한 능력표시가 설여되어 있었는

데 , 지 금에 와서는 아릎쪽에 ( 즉 동부잔영 -auf der αegensei te ) 그릇완 그러고

잔 。!해딸얀한 정치식 생각때푼어! 이러한 -능랙의 표시가 결여되어 있음니아.

그라 으로 우리 는 여 기 에 서 내 구능력 ( 耐久能力 J ( S t e h Ve r m~ g en) 과 안내 ( Be-

harrlichke1t) 플 냐타내 보이지 않으연 않되겠응니다.

〈ζ동 ‘ λ1 양 잔영 간의 분쟁 의 둔화»( En.tscharfung des Ost-West-Konflikts)
~jγ

냐의 생 각」뜨로는 우리 안족으l 운향운 동· 서 양잔영 간의 운갱이 둔화되는 ( 적어지

는 ) 정 도안큼얀 극복되어 짚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즉 우리 안족의 운할은

옹 • 서 양선 C녕간의 분쟁이 좋어들어가는 것이 선제로 되어서야만 극복되어 질 수

았는 것이역.이 동·서 양신영간의 푼쟁의 둔화됨이 없이는 우리만족의 붐할을

극북한다는 것응 가능하지 않을 것이 라는 견해 -훌R註 ) •

그런데 이와는 정 반대되는 시 말점을 갖는 계산 (예 상-생각- 견해 - Bere c'l} nun-

g en )이 있었융니다.

동·서 양잔영’에 똑같이 있였무역， ;<1 금도 되풀이 하여 양신영에서 피력되어 <I

기드 합니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국( Suppe )응 제 3 자의 분쟁에서

‘갚에냐는 ~윤어l 냐가 줄이나 흑운 끌이는 엘을 계속할 수 였다고 하는 상상을 하

는 사람뜰도 더러 았융니아. (즉 어펀 사랑윤은 우리의 만족과 국 iJ-의 운단응

납으l 분쟁」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아고 맏기도 합니다. -랬표) 그러나 이칭세

는 잔 되지 않을 것 입녀다.

-74,-



옥;닙 연 앙공화국 ( 서 특 - Die Bun-d esre l'ublik Deutschland) 은 영 확닫 보 상 iel 는

서I Co‘ ( ‘.1 1.: einε Fri ed enssic hern성 GKraIt) ..9...!i.서 꼴흔 서 • 농 붐갱 ( \'i est-

Os~ ←κηnc' J ::. ;'. t )이냐 승，서 운갱( Ost-West-Konflikt )을 둔확시키는 연융 츄

카서 수강t";t 낼 수는 없지간， 이 운쟁의 둔화 ( 줄어둘기1 하는일 ) 릎 함께 결정하

는 일에 삼여할 수는 있융니약.

그 ?-l 고 냐는 당시 ·Q1 건‘삼공획-국 외무창관。l 었￡역， 현 수상이신 부란트의 다응파

같은 얀갚 뜰은 말이라고 상각합니다 e 즉， 독일에서 랭하여지는 모든 정치는 신

쑤 평 화의 보 장 ( Friedanssicherun'g ) 이 라는 공통운오 ( 公分母 - Ge’ne r a 1 n e u n e r )

! 즉 공동슬로건 ) 블 그 기 관우혹 하지 않￡연 않되겠융니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꽉에 있어서 정치가 허락하는 한 이 명화의 보장이라는

공분모어1 ~r 당을 두어 그 기 본성격을 결정 하여야 겠읍니다.

이말은 독알의 냐른 한측(즉 동독)도 이에 상응하는 방법A로 얼을 해 나긴

약는 것 을 뜻하는 것 은 경 :II.. 아 닙 니 냐 ( 아직 도 이 것 은 요원 한 일 업 니 다 - 훌R註 ) 0

그렇-지만 우더늠 우리 스스로가 이혜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챙하고 l 챙할 수

있고， 그러 고 도 행하기릎 원 하는 ’것을 전게 초건 ( Vo r. leistung ).2..로 격 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않되겠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위에 언급한 일을 한다고 하여

상대량S로부터 즉각석인 대응반응( Gegenlei stung) 을 기대 (예상)해서는 않헬

것 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북쑤와 남부에서， 서부에서 그러고 동부(진영 )에저도 이

론외 여 A17} 없 이 Z영 화의 보장 ( 안정 - Friede’'n s s i {he rung ) 올 위 하여 진력 하는

세력￡로 멍가발올 수 있도록 일을 실챙해 냐가야 할 것이며 , 도한 그렇게 되도

록 행 동하여야 겠융니다.

〈ζ영화정책은 우리 민족의 생활(존)에 관계되는 이해(利뿔)다» ( Friedens-

l'olitik iSt Lebensinteresse unseres Volkes )

정화정젝은 내가 보기어l 는 하냐의 진처I ( Vorleistung )가 아니라， 어머까지나

우려 걱l족의 생존파 직결되는 이허11 ( Lebensinteresse )엽니다.

정화정 객효 꼭일 연방긍화국 ( 서옥 ) 에 합꺼l 모여 살고 있는 - 우리 만족의 한 부-

r분벡 의하여 특-자석안(스스로의) 생흔(판)이해혹서 추진뉘어져야 겠읍니다-

사랑플이 불과 몇일건에 연방정부(서득!J )에 대하놔 내용영서1 ( Inbal ‘ san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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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지 제시 하연서 공개걱으로 (OUentlich ) 다음과 같 은 요구플 한 것 을 냐는

크거1 작한 일 (Meistersdick)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송니다. 즉 그 내용인즉

이처l 연앙정쑤는 동옥수상 S t 。 νh (슈둥lf.)에게 건지같윤 것을 냉￡로써 이니시아

티브를 장아야 한다는 것이였읍니다.

이때가 바로 모스크바에서는 와르샤우 ￡약동맹국들의 정당 및 정부-수뇌을이 양

o 로 서목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안가 하는 운체에 관하여 마척 협의

짜고 있던 혜 입니아.

<~동옥 내각에 대한 .협 상처l 안» ( Verbandlungsangebo ten dern DDR Ministe·r-

ra t )

상당히 필 요한 순 ~l 픔 마친후에 옹옥의 ( DDR ) 내 각 ( Mini s terrat ) 에 대 하여

협 상제안을 하는 것 은 많은 독일 사랑들의 안정을 말을 것 입니다.

그러냐 안순히 이나시아터브를 장학해야 겠냐는 생각빼품안￡로 챙하여지는 그러

고 따라서 다른쪽이 언서 그플의 제안을 우리에게 해 오는 것을 결파켜으로 악

자는 의도를 지닌 엽상제간 01 라는 것은 현재 독알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를 끌어 내 주 71 는 옷찰 것 엽 니 마 •

〈모스크바 픔 뮤니 케 » ( Moskauer Kornrnuniqu~ ) 우리가 이 몇일 샤。l 에

.읽었고 그러고 이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긴장하여 ) 주시하고 있는 큼유니케가

모스크바 릎뮤니케인데，그을이 도래체 무엇을 하게 원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가

능성을 끼지수도 두고 91 응니아.

이 감뮤니'711 는 울은 10 월 28 일자에 연방정추 (서독 ) 가 행한 성영에서 얘기띈

채안( Angebo t )과 의도( Ab s i G h ·t ,:, l1 )에 대한 대답운 아직 아닙니아.

그러 나 와르샤와 농맹의 7}앵국들이 그들의 이 해 ( In tere sse) 에 따라서 연 방

정부가 한 제안에 응찰 수 있고 또 응하게 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

고 있읍니냐. 사살켜우로는(껴관석o 료는- sachl:ch ) 모스크바 성영응 이해의

가능성 ( rA Li g 1 i chit e i t€' n de r Ve r sτs. ndigung ) 읍 옹쇠l 하고 있지는 않.£.커， 단지

이와같은 "I <II 갚 위한 노랙은 서 옥 정부에 위압하고 있융니아. 그리고 내가 겨

기에서 ，~깝들이 연땅정부(서독)가 마릎측， 즉 옹옥이 이니시아티혹을 잡지 않도

곡- 선수단 취하라고 정부에 대하여 되풀 01 5~ 야 요구를 하고 냐요는 것과 우!‘커i

。! 납낀 ‘ II 용괄’L계 시 켜서 양하는 것 은. 마음과 잘운 일을 권 하고까 사 71 πH 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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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아시 딸해서 다은쪽에 (동부신영에서 ) 무언 oj 치금 현재 일어냐고 있_~_ t:t ,

그러고 노 어엔 일윤 해 얼어나고 있지 앓는가 둥에 관하여 주의갚거l 관싱-응 씨

서 평 가 • 판단 할 것 을 냐는 어 느정 도 권하고자 하는 것 이 며 , 이 렇 게 함에 있어 λl

냐는 결코 훈장식무혹 고루하게 이를 강권하는 것윤 아닙니다 L

왜냐하연 정치적 경험파 사살을 놓고 볼에 동독의 지도충( DDR-Flihrung )이

계속하여 그들야 할 수 있는 한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Bundesrepubsk Deuts

'hland )에 대하여 요구조건을 내시기릎 노력하고， 그러냐 그들이 독일 연방공화균

이 하는 모든 일 (Schritte) 을 부족한 것이라고 기절을 하고 나서어라도 우 <'1

는 이것을 그냥(모르는 체하고)지냐가 벼릴 수는 없융니마.

이와 같은 전략은 앞A로도 계속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게쉴 것업니다.

동응한 자격융 가진 파트너들파 협상을 하얘 어떤 이해에 달하는 것을 원치 않

고， 그러고 관계의 껑화(硬化) ( Verstrifung )를 최상의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냐， 그들의 생각A로는 당장에는(내다 볼만한 시일내에) 어차피 딴일。l 란 없

A니 이 경화펴 상을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란들에게만 위에 언급한 것 같윤

(공산-동부 신영의 )선략은 장점 (유러한검 )을 의 °1 하거냐 되는 것입니다.

〈ζDas Kuratoriu I:l lmterlb'l. res Deutschland의 사영 ( 과제 )>> 이 Kura to [-

ium 윤 독일정책을 입안한다 거냐 쪽은 집 챙하는 곳은 아니고 다응과 같은 일파

과제 ( 사명 ) 을 마하는 곳이 라는 접 융 말렀읍니마. 즉， 이 Kuratorium 윤 그 야

야 하는 과제는 풀가피하게 뻔하더라도， 그러고 그 하는 일의 성착도도 변하더 r"-l

도. 아우든 서로가( mi teinander )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다투기도 하고(논깎 0;

고: Streiten) 그리고서혹가의사를냐누어 고려할수 있는( abwagen ) 그

러한 기관무혹서 있어야 하고 또 머울러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 기판의 위치는 거의 다른 어떤 기관4로 대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융니마. 이 Kuratorium 에서 서로 이야기 하고. 5_

흔올 하는 알둥올 용하여， 공식으로. 정치적￡로 일어냐는 일들이 (wes offiziell

Politischgeschieht ) 옳꺼l 그러고 브마 낫케 이해되도록 하고，또 이러한

들이 강조되어지고. 관정일이 아닌 것을도 강조되고. 협회냐 초적체들과， 개별석￡료

냐 가정둥이 그들의 한 일을 챙할 수 있늑 개인의 영역 ( Der Private Bereich

도 강초되어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샤행을 수핑하고 있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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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알정 책 은 따라서 이 러 한 요든 카공- 3들올 료 핑어l 옮키 고 -，로 얀1 차여 훈 ‘ 서

양진영이 성족할 수 있도옥 하는 정색이 되어야겠융니아.

그러고 우리는 이점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여러해 선에는 종재하던 회망

듭이 동결되어 써리는 것을 보아 왔융니다.

그러냐 우리는 우리앞에 긍정적안 종류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읍니마.

우리는 이 가능성들을 어려운 시련도 지냐 보냈 o 으로 감사하게 호착할 뿔만

아니라， 유용한 것으로 얀들도록 할 것업니다.

이러한 의마에서 냐는 정치에 대한 바판석안 고찰을 하는 출딸정 ( Ausgangs-

νunk. te ) 은 모두가 아르다고 찰지 라도， 우라 의 이 Kuratorium 은 떳 떳한 양생

￡로( Mi t glltem GO "ll issen )깐얀 아니라，사상(생각 Gedan k. en )을 발표하고，

서로 마릎 의견을 f감표하고 그리고 서로가 상호협조(돕는)하고 지원하는 곳이여

또한 기구로서 지금보다도 더 않은 노력-울 다‘하려는 뜻을 가지고 70 년대에 접

하여 출발하여 플어갈 수가 있읍니다.

〈ζ독얼 연양정부(서옥)의 엔흔 공보처 공보» 1969 년 12월 17 일 자본에서

말챙됨. ("Bulletin des Presse_Und l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

ungν Bonn Vorn 17. Dezember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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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브리 승| 특 ( Wa Jt8i

듀임사회주으; 동열닫 {FEE 독얼공산당)좋악위원회(ZK) 제얼서기 ( 장 )

[ 동독 ) C1 969 년 12 권 12 일 j

Ulbricht)‘감터

~!l S:... -~l있어서의Bundesrepublik) 에연땅공화국 (Die 't estdeutschej드.01., "서부

관계독일국가 ( Die Be ide n Deu t s c hen S t a a ten ) 의c
T상향과

딸터쩌l 일서기공산당 〕중앙위원회 (Z K) 의도
「

도
。

동일당 (SED녹옆사회주의

사회주의통일당(공산£..01., 도，~12 월 12 일에1969 년울브라히투 (WaIt ti' Ulbricht)는

« 1970 년그의행한회의에서제 12 차중앙위원휘 (Zentral l\on'mitee)의당)

제깅부에서연설 (Referat )의보고중요과제»라는되는기본이있어서의에•
하였다:연설을

;>1- 。
E ""c마음파

동우여러운 (Genossen)산애하는

정치 가들 ('P o.litiker und Staatsm i!-국가들의지닌
F으 .,’ r、
.~- 까게 능r까은주 ~l 석4"" •:

。 O. ‘ i

견돋윤어떠한발전에서우리 ( 동옥 〕의성공적일20 년간의현재;<1 금nner) 이

있읍니마.하고일을하는내려고도출해

,..., 1 :--ι

...t.!. T«-도。 1., "정치가들윤。 늘회 담 »(Das Treff"n in MoskaU)«오스크바

사회견고만공화국» (Deuts ch e De !fl(l kr a ti 5ch e r; 냐 utliι =농독= DDR) 이주의

;>:1 귀 Uj부터«콘체 르트 » (Konzert) 로국가달ι1구라파더이상극가로서주의

;견해갤하는전체운제을구라파있읍니다.인정하고사살을존재라는
~.... '
aλ 'c킬수

강에시간이인식이될수없다는빼돌리고동옥 (DDR) 릎결코것이든어어한
。

τ:

사실은같응이와있읍니다.되어가고사실이공지의일반띄더져처
D D약라

지도형제 국가들 ( Br u d e rl :I n d e r

건급되어졌융니다.

휘의에서긍

j 의사휘주의모스크바에서외있었던주에지낸

회의에서도는강<중요성을

지도적

최고의좋였던안올들이걱

서녹좋였던인물들 [ 지도자들 〕이형제국가들의사칙주의。l

풍앵국가들의와흔샤와iξ약있었읍니다.의견표시가관하여도껴안략운채어l대한어l

새있는나다냐고최근있어서서녹에사살과것이었다는정당한완천허결정윤

확인되었읍니냐사실이나타냐있다는작용이끼진결정이이러한상향들삭l 는로

택 갇t

받￡

정치세력에

가르선〔교훈)슬

서 부독일 (Westd 엉 utschland) 의

약사j료우터즉，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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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Or 라는 후소가 내 ￡되어 있읍니다 01 회의에서는 와르샤와 소약 동영국 7，달

이 하는 쿠라파 안전에 대만 일련의 요f 들은 하냐의 통일원 잔체혹서 받아둡여

졌용냐다.우라파 여러 냐라들에 대하여서는 옹독과는 국제법상의 승인에 판한 i약

을 체결하도록 호소가 생채졌융니다. 이 회당 참가자들은 아우런 조건없이 구바

파의 .s:.둔 냐라들이 동둥한 권한을 가지 고 참가딴다는 원칙 에 입 각한 구라파 안

보회의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해줄것올 오든 구라파 국가둘의 정부들과 민족들에

강력히 요청했읍니다.

«우개의 독일국가» &, wei deutsche Staaten)

70 년대에 성허드는 지금의 상황은 살제로 마음과 같윤 사살에 의하여 특징지

어지고 있읍 νl 마· 즉，쿠라파에 있어서 이제 벨써 30 년간이냐 사회수의 국가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 die Deutsche Demo l<: ratische Republi l<:) 파 독점 자본

(MOnGPOl l<: apital) 에 의 하역 지 배 되는 국가안 녹일연방공화국 (Die Bundesrepub一

Ii I<: Deutschland) 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득점 지어지고 있융니다.

샤호l 질서로냐 내정으로나 폭은 외교정책무혹 그렇게 서로가 마은 이들 두 나

바는 -이제 벌써 30 년째에 접어들었음- 셔혹가 아우런 관계없이 자주적인

궁가￡서 그러고 국제엠상무록 승인말은 국가혹서 즉 국제업상의 주체혹서 석극적

-.:::.._~ 국제적 여러가지 일들에 참여하고 있융니다· 동，서독 어느 쪽이둔 옥자적

jL 습을 지 니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들 두 냐라는 다같이 구라파 뭄제융의 경우 원

만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쿠라고}를 촉월하는 여러가지 국제 움제들에 있어

시도 옥자적 바숭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옥자적 지위을’ 차지하고 있융 νl 다.

이와 샅윤 상황은 지난 20 여년동안에 발선되어 공고허 굳혀진 것입니다. 그

이\..1- 옥일 민주공화국(동독〕파 독일연앙공화국〔서옥〕 사이에는 아우런 ￡약을

r샤여 성 립된 관계가 손재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냐학연 옥일의 붐활읍 계속해

V\..I-간 지금까지의 서부독일 정부들운 옥일 민주공화국의 국제업석 존재을 안정하는

켓능 거부혀 왔기 예품임니다. 독얼 만추공화국(동독 =DDlt).으로서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Die V.‘ estd 엉 utsche Bundesrepubli l<:)와 국제업석 존재을 부인하지 않

"여 , 펑화적 공존파 선향한 이웃 (Die gute Nachbarschaft)이라는 근온바당을

닝 II 경~£ 농둥한 자격을 갖춘 국가간의 관계 lZwischenstaatliche Beziehungen)

-운 수차 제안었던 것입니다.

λ 우옥일 연 앙공화:추.:r.. 쿠라파의 평 화잘서 와 구라파의 안선 it 위 삭껴 암느 ~I 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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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야할 공헌(기여〕을 이행하고，한연무로는 패천후.즉 히흘러 욕-일 (H it 1 e r d eU 

t seh land) 의 우조건 항복이래 그리고 이에 따라 행하여진 독얼의 4죠황이래 그1'1

고 다른 한펀~j료는 포오측담 협정을 실랭함에 있어서 독일 만주공화국 ( 동독 l 에

말전뇌어지고 정착되어진 현재 ·주어진 상황을 아우런 유보죠건 없이 승인하는 언

을 선작하였어야 댔을켈데 여태 하지않고 있다.

J 여국겸 의 승인 » ( Anerkennu삐II띠lur뼈H

즉 다시말하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일을 진작랬어야 었을캠데 여태하지 않고

있읍니다. 서부독얼 연앙공확국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오더 -냐이써11 .경계션

(Oder 一 NeiEe-GrenZe) 을 ￡함한 쿠라파에 있어서의 현존하는 경계선들을 안정하고

윈벤의(강제영령에 의한〕조약 (MUnehner Diktat) 출 처음부터 무효한 것이라고 인

정 하고 • 어떠 한 종듀의 핵우기와 생울학 및 화학우기의 사용을 포기하고 • 그리고

구라파에 있어서 군비축소 (AbrOstung) 와 우력노기 ( 눌가갱조약등 ) (GewaltVerzic-

htJ 협정어 참가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읍니다.

본 (Bonn) 에 이벤 새호 둥장한 새정우 (die neue Regierung)는 참펀 새후운

시작쓸 할 결정을 내릴 찬스(기회 j 쓸 가지고 잉읍니다. 더군다냐 세계 Sf 세력

균형 말천슬 근거 로하여 몰혜 히 을러 의 처 방에 따라서 아데나워와 그리 고 서 옥의

기옥교민주당( C D U )맞 기독교사회당( C S U )에 으l 하여 선개되어온북수주의정책(Rev-

anch epclli ti k) 윤 지금 걸맛적~.£. 골옥걸어l 놓려듭어 있￡니 더욱 그러합니다.

본에 새로 둘어선 정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결려있는 표노(극 지

냐신 일들〕 플 그러 니까 풍기 하기만 하연 되겠읍니다 •

서부독일외 샤회만주추의 (die Westdeutsche Sozialdemokratl e);;<1 도층는 ~i' 안

당( CD U )의 요패동안의 만족>1，1 만 (der nationale Verrat)과 안격을 녹자켜인 만

주주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했어야 혔을젠데 이를 게쓸리하여 기회을 놓치고

말았읍니다. O. 제 • 모스크바 픔뮤니케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부독일의 진보척믿 세력과 일치하여 -

결정 융 내려도록 촉구하는 바업 니다.

은으i 새 정 부에 대하여 다음파 같은

f 휴，평화와 집단안보 (Koll .e ktive Sich ", rhei t) 냐 아니연 마국의 에계전략 (US .~ 

시 때balstrategie) 과 독자죄 인 그리 고 국제 적 인 우기 [ 군비 j 오노 폴 ( Rn stu 'I r' 

/ smun 。 pole 〕이라는 관점에 업각하여 보복태세를 보존 유;;<\해냐가고 (KonserV l"ru'-

ng der hevancheposi tionen) • 굽 "I 광기 ( 狂뒀 ) (iusturq;swahn) 들 계속해 \.1-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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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어느 딴쪽닫 택-찰 깔쟁을 내려도족 촉구-하는 바엽니다.

«아데 냐워와 기인당 , 71 사당의 성 껴 >>(Di~ folitlk Adenauers und der

C DU/CSU)

아데 냐워와 기만당 .기샤당 (CDU/CSU)은 만족의 동일성 ( die E 1 nh e i t de r

Nati on) 을 도악에 닐이 앓게했융니다. 즉 그들이 서부독알에 수운렀던 점령국

뜸- (Besa tZ ungsm~c h t e )의 지시에 짜라 앵옥적으로. 그리고 낭의 말은 일쳐1 튼지

도 않고 독일을 안영시 71 고 , 서 부독알으1 운파극가 (der Westdeutsche Separatsta一

at) 를 세우고. 녹접자맏익 씨택지위가 회옥펀 우|에는 서부독일( WesLdeu tscηlana)

을 우장시갈수 있기 우 1 하여 만족의 이익(dIe j'; at i en a 1 느 n Interessen) 을 북대치

양 동앵기구 (NATO) 에 -깐아녕겨 벼리고 말았을혜 。1 만족의 통일을 도박에 걷어

넙겨벼 웠던 것 입 니다. 그-닫은 또한 노흐담 협정 에 영시되어 있는 독일의 81 나지

화 ( En t nan a z i f i zi ffU1 V) 와 81 군비 화 (Entmilltarlslerung) 그려 고 노노포쏠의 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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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기 위한 옥석 S료 독일을 높찰시켜 놓았읍니마. 그들의 위로는 - 묵

대서양 조약기구 (NATO) 와 소위 미국의 원자우기독점 (das VerπeIntllche Atomw-

affen monopol der USA) 에 의 지 하여 - ::±.헌에 압력을 가하고 • 옥일 만주주의

강화국(농옥- vDR )파 그의 시민들을 서부옥얼의 녹접자본 (das Westdeutsche

MOnopal K.. aμtal ) 파 λ1 부독일의 군국주의 (der Westdeutsche Milltarlsmus)의

지배하어| 굴복케。f 여 서쑤독일 연방 l die West d eh t s cheR e pu b 1 i k )에 영합시켜 어

"-I 사근 것입 니다.

V « 1952 년의 역사석 기회» (“ HIs tor i s ch e Chan c e 19 52" )

까-일 안주수으l 강화국( DDR )의 지지를 말윤 판대한 쏘련의 제얀 (gro j3 z0glge-

'3 nwjetische Vocschlllge)에 바탕을 두어 1952 년에는 홍일척이고 만주주의척이

고 생확플 。H 호하는 독일 (ein einheitliches.demokratisches und friedferti-

ges DeUtschland)줍 이푹할 전망이 있는 역사석인 펑화조약외 기최 (dIehIs-

tocls.;., e Chance eines l" riedeus Vertrages) 가 품활완 옥일 인속 (dIe "espa-

1 tη 1" 1 닝 Cleutsche Natl on) 에거l 다시한벤 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했음어I X. 붕구

바고 시안당 (G LJU) 71 사당 (C Oo U )파 몇몇 우익계 사안당 지도자늘이 이 세안윤

거 F 상으여 .그들은 이녕거! 하므5:.. λ1 만족의 동일 (dietinIgung der μat 1 '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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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헝옴쉽- 취잔 것입니다 o. 서우옥덜 연방 공화국으j 정부와 처1 국걱-의석떤

정령국을 (dIe imperialisti3chen B~~μtzungsmachtb) 은 소까 세럭 (군사역 lL

함 j 우우}의 완상에 사-로랑혀서 펑화죠악 (Fr i e densvert rag) 뜯- 거섣 ot 31. ~c~ ~l 소~~;

-a. riserV 딩 rtrage) 을 체결하고 그러고 서쑤옥얼 을 욱~미치암 응도맹 71 구에 가임시

커므.£서 드마에 통일적이고. 민주주의척이고.평화릎 시닦하는 독일을 이룩하는 일

을 끝내 폭파시키고 말았응니다.

군비우장 (die milit5rische Aufrustung) 과 마극의 원자우-기옥점 (A t。찌 wa f f e Tl-

monopol)욕적이 세제에 있어써의 ’세력관계 ( Kr 1\ f t ev e rh 111 t n iss e )발선에 으1 하여

불합리 한것」라로 (ad absurdum)나타나고 따라서 일종의 판장 (Illusion)~호 양1

혀지자 기만당.기사당 정부 (dieCDU/CSU-Regierung)근 60 년대에 휴일 민주수의

공화국 (DDR) 을 약화시키고(die Aum 11 hI un g) .꾀흘러게하고 (Ausblutung)그러고

흉랑 터저어힐 ( 약달할 ) (Ausplunderung) 일대 공세를 취하고 냐섰던 것입니다.

서추독일 경제계가 세운 펑가 자체에만 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녹일 민주주의

공화츄‘농녹)어i 끼쳐진 손해는 일천억 〔동옥)막르크 (lOOMil l1 arden Mark) 에

달하며 .이호- 말마암아 가엽의 현대화가 앙해쓸 받았A역 • 경제의 발천이 부레이당

했던 것엽니다. 이 공세의 절정은 기으란낸부료크 성푼을 몽하여 노래하는 -Jr 펴

로 «‘mit Kllngendem Spiel durchs BrandenDurger TorlJ)휴일 인→F수의 공:;'r 극

(동늑〕수도로 진군해 늘어가자는 것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낙 이와같은 만 r~t

족척이고도 펑화블 위태옵게하는 정책 (diese antinatiDnale Ilnd friedenssefgp

Phrden<!c Politlk)이 올.Jl.온 실 "115- 나타난 현실석 결놔는 1961 년 8 월어j

취하여진 독일 만주주의 공확국 국경어l 대한 울가피한 안전파 안선조치 었넌 것임

니다 (die notwendi~e Sicherungund Stabilisierung der Gr 덩 n zen der D!JR).

。|덩저 하여 다릎 만펀￡혹는 이것이 사후|주의석인 사회섣걱의 성장과 악업(농고

확 ] 및 사회주의적인 옥얼국가의 안션화과정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 으여 , 또한 s'

후 (Schutz) 와 안전 (Sl <1J erheit) 을 보장댔우며，지금도 보장해주는 결고}를 낳았

읍-니다. 01 려한 안전을 우리는 또한 앞으로 유치해 ，+갈뿐만 01 니라 더욱 높’..J.!-

확시켜 나갈 것엽니다. 이 사실은 «응흉한 계입 »(grau e Pl c- rle) 으I ..'i'..는

추흥자들의 계보허l 기록되어져야 한것엽니다 o ("~I 그들운 。1 사실-완 영신하 ci ‘"

할 갓임 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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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연쉽정우의 정잭» (D i" P() 1 i t i k 一 er gro~en KoalitionJ

드디어는 본 (Bonn) 정부가 기민당 외우장관 슈리더 (Schcilder)혜와 기만당，사

인당 연쉽정부해에 소누! 하나의 새호운 대풍二F장객 (Ostpolitik)을 시각렀읍니다

이 새로운 대동구정책은 샤흐l 주의에 만대되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독일 인주주

의 공화국을 그의 우방들로 푸터 고덤시키고.독일 만주주의 공화국￡혹 짐투하는

일을 준닝l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터 0] «새로운 다l 동구정책»읍 우선적￡로

독일 만주수의 공확궁에 있어서의 인인딘구9’적이고 사회주의척언 절서 (die

volksdemokratische un c! sozialistische Ordnung)에 만대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칸제나 그 주된 옥표었읍니다. 그런데 단지 특옐한 상황에둠에 이 서독의

대동쿠정책은 책코슬j료봐커아 (CSSR) 에 대하여 처음 시험적무로 석용되어졌던 것입

니다 요둔 여러가지 결과가 이에 따라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 이 소위

«새로운 대동구 정객»도 섣패로 돌아갔융니다.

그러묘혹 기안당·가사당‘ C DU/CS U) 파 이의 협소자들과 그러고 이들과 더불어

오든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보수세력과 복수주의세력운 따라서 지금까지의 20 년

이상의 환상파 살패호 돌아간 정치적 계획의 폐허 (Trammer)에 직연하에 있읍니

다.

«역사외 교훈» (Lehre der Oeschicht ,,)

그 유진자들이 새후운 시작융 기대하고 있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새 정 부는

현재 수어져 있는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울가결한 철촌을 취할 혜 가 되었다고 우리

는 생각합니다. 이와같읍 걸흔을 내리기에는 현재의 시점이 유러한 점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서부옥알 연앙공화국 정부가 역사에서 교훈을 말아들이고 • .::<]냐간 파

거 의 무익 한 섭 (Der Ballast der Vergangenheit) 을 벗어 버 리 고 • 시 대정 신에 알

맞게.현재 구라파의 냐라들파 이에 있어서의 판계에 긴장을 불러일A키는 여러가

지 눈제뜰을 현살젝 ε) 로 다루기에 입 한다연 • - 오스크바 픔뮤니케에서 강촉되었

던 껏과 마찬가지후 - 사회주의 국가둘 뿔만아니라 모든 평화릎 사랑하는 만족

들이 이 를 환영 할 것 엽 니 다 .

엔대 녹일 역사에으l 、 독알민족은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풍치자들에 의하여 두차혜

냐 컴청 난 세계선쟁의 재낸어l 빠져 들어 가서 누쿠냐 다 아는 결파을 내고야 말

11 응니다· 기만당 .기사당 정 부하의 지냥 20 년간의 서쑤독일 연방공화국에적는

섭요。}커l 이와같운 걸을 세벤째호 들어갈려는 웅식임이 있었던 것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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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옥도에서 행하여진 여러차례의 선거들슨 다읍과 같윤 사실을 보여 주었쉰-니

다. 즉.느풍자계듭 (AF， eitSklasse) 과 평화-릎 사랑하는 민족의 광법위한 대풍

-:;: 를 원.=<1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읍니 다 • 이 들 넓운 층의 대중윤 역 사~l

교푼을 배우기 시착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다흔 민속을 굴복시키고 약탈

하는일 (die unterwerfung Und AuspIander~g anderer V~lker)은 결쿄 참된

위때성과 존경에 달하는 갤이댈수 없우며.노동 (Arbeit)과 학운 (Wissensehaf-

ten) 과 여l 술 (Kunste)부품에 있어서 옥자척언 엽척을 남기고. 다흔 국가들파

그리고 만족들과 명화적￡후 협동해 나가묘로서만이 참펀 위대성과 존경을 받

게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융니다.

사살 다음에 열거하는 몇가지 일들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만족의 역사척 사

「 영 ( 과제 ) (Die geschlchtllehe AUfgabe des Volkes der Westdeutseh en Bun一

desrepublik)이며 • 역사적 교훈이 가르치는 영령 (das Gebot aus den Lehren

de r 13 안 Q 잉 t i 깐상}이기도 합니다· 즉 거대한 모노포올을 이룩하려는 초대형 이

원추쿠 (superprofite) 와 군비 경 쟁환상 (ROstungswahn) 을 단연코 끝장내이 벼라

고 • 보수수의 (Konserγ ati smus ) 와 신나 .=<1 주의 (Neun c. zismus) 을 극복하고 • 일 대

개혁의 일판.E..J료 만족의 민주주의적 권리 (Die demokratiscben Reeh te des

Volkes)를 관철하는 것은 서부독일 연땅공화국 인족〔국만)의 역사적 사영이역

또한 역사외 교훈이 내리는 영령이기도 합니다.

갇〈포오추당 협정» (Potsdamer Abkommen)

안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역사외 교훈중에는 폭오츠담 죠약의 기본 조항들이 있

읍니 다 • 이 !I..오츠담 협 정 이 체 결된지 도 벌 써 4 만세 기 가 흘러 갔읍 니 다 • 01 기

간동안 평화조약이 이루위지지 웃하였융니다. 이와같운 사실에 직연하여 몰 혜 제

2 차 셰계대천의 송천국들에 의하여 포요츠당에서 확정되어진 기본결정 (die grun-

dIe g en den f; <seh 1 i1 sse) 윤 구라와의 영화조약 (Frledensregelung) 과 .:z.라고 춘

진숭에 있는 쿠라파 안보 [ 권 〕외 보장어| 휘좋척이고도 국쩌법켜무효 쿠속력을 갖

는 기본 요소율 (Endgnltlg.V l:l lkerreehtlleh Verbindllehe und grundlege~

nde Elemente der europalsehen Frlede~regelung)이 라 하겠읍니다 •

- 특허 여 커 에 셔 는 [ 제 2 차 세 계 대 전 ] 건후 쿠라파 국경 의 확정 눈세 • "I 나치 주의

호.. ( E; n t n"z 1 f i z 1 e run g) .배군국수의확(Entπill tari slerung)와 제국주의적인 옥얼

모노포올익 제한에 관한 결정과 같윤 노요측담 결외가 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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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멜써 25 년총안이냐 즌재하지 않고있는 독일 (체 〕국 (D e 니 tsches Reich) 과 장

차 .:>J.젠가 처l 견하여야 할 평화협정 (ein irgendwann in der Zukunft noch ab~u一

schliePenden Friedensvertrag 찌 i t εinem Schσn 5eit '2 5 jahren nicht

menr existlerenden Deutchen Reich)읍 구살로 삼아 국제엽각무프 구속렉블

갖는 기 본석 인 노오 츠 담 설 으{ 딘- 인 성 하는 것 을 거 우하는 것 은 국게 쉽 상 혀 략되 야

질수없능 성질의 것이역 (u n z 니 lcissig) J 짜라서 국제업에 저츄되고 펑확를 위쉽하

는 정 썩의 표헨 (a13 Ausdn:ck einer V01kerrechtswidrlgen und Friedensge-

f il. hrdenden Politik)?1라고 간주되지 잖A연 않되는 것입니다.

«싸~l 조약 » (Partser μ rtr ll. ge)

만약어i 본정 우( 서옥정부 )가 노요츠강 조약의 기본규정을 그 적용에외 우효한

조항￡로 안낱 t、 i 버리혀고 노역하고， 여기에서 싸리조약에 의존얀마먼 , 온 정부는

그영게 람으호써 국저l 염에 위안되는 행동을 하는 섯이역 • 그들은 아직노 역사의 교

훈에서 배우는 바 7 1- 값다는 점을 또한 증영해주는 것입니다. 애냐하띤 이 '"~리

죠약늠 -상농우로 삭정해 놓응 !l.요츠담 결의어l 위배되는 것이기 혜눈입니다. 이

소약운 주제법어li'l 배치는 멜개 엽정 (Separatabkommen) 이며 , 안허흘러 연립내각

의 협정 (d i'~ V 닝 reinbarung der Antihitlerkoa1ition)을 위안하는 것입니냐.

더군다나 써국수의석인 서망 ;대국들이 이 싸리조약에서 독일을 하냐의 전체로 다

루는 고는 눈저I';" ‘-ij 안야여 설성을 내릴 권리릎 부당하게도 그들의 것우록 규정

하고 았는 점이 또깐 득히 국처|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연방공화

국〔시옥 )(BR [l)·:J쑤↑ 곽살 영료하게 이 빼리조약으로 부터 。l 탈하는 것이 역

사의 교푼어| 속하는 걱 이 라 하겠읍니다 •

«옥-일 연방꽁-화국의 상황» (Zur Situation in der Bcndes-repUblik)

l 천 δ 백 안염 이 상의 서 부덕-알 유권자을。 l 투표권올 행사하여 다읍과 같은 사살

윤 지난언의 서부옥일 국회의원 신거에서 표영해냈다. 즉，그듭은 기안당 ·기사당

정권의 tJ，):만족석 정씌 (die antinationale Politik) 에.보수셔l 력의 안동적이여

요낌적낀 복_or정껴 (die reaktiOnare und abenteuer l1che Politik aer Resta

uration) 에 • 암는 녕 갚영역이 j보수석 ..£..j능 온놓어져 마비되어 머리근경 (d 1 e κι[';3 一

er V :.j, t. ιVg Erstarr 니!i s Viel 닝 r L e ben s b e r '. i ch e) 에 .그러t+ 지만당 사단 Rf 키i -='H

내각심부에 살즙이 냐 있다는 샤갚을 표영해 냈읍니다. 그영 71 쩌윤사 슈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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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민당:기사장윤 상부〈두성 j 쳐i 염에서 체외시키고 사민당( S P D) 수도하의 인버

:껴각장 부 구섣이 가능5..옥 ~n 주였 r강 것 입 니다.

자 민당 • .71 사당이 20 년간 서옥을 풍치함￡록써 서부-득일파 셔부옥일 시 단과 그

리고 풍 i 서득에 있어서의 모-든 옥일인의 얼어I .7- 1 대한 손해플 끼쳤읍니다.

«만족적 이 익을 배반하다» (νNationale lnteressen VerratenH)

옥성 자은 (die ¥Dnopolkapital) 과 기 만당 • 기 사당 (CDU/CSU) 은 국가 ( 만족 ) 석

이 익 (die Nationalen lnteressen) 윷 배반하였읍니다. 이늪응 미국과 다릎 재

국주의적 엔 정 형 국듭파 함께 과거에 정 착한 보수적 국가권력 (die Konserva t. ive.

Uergangenheitsbezogene Staatsmacht) 을 북고시켰고 • 녹점자본의 .7-}떼 (die

ν Herrschaft des Monopolkap1tals) 플 다시 재생시키고 • 신냐치주의 (Neona 낀 ismus)

으l 형식으로 나치주외 (NaZismus) 플 다시 활동시켰읍니다. 그들은 서우녹일 ('11,,-

stdeu tsch land) 을 고의적A로 독일민족의 연합체 ( Nat ion a 1 v e r b an d ) 후 부터

운리 사카 -::1 셔 냈읍냐다. 그들은 셔부독일을 口l 국 요노표올의 이익파 이와같은

01 국의 세계건략 (Globalstrategie) 하에 귀속시켰무역 • 서부독일 국만의 의사에

앨하여 셔부독일올 침략적인 ( 공걱척인 ) 욱대서양 동맹 (N ATO-P ak t) 에 가업시 겼읍니

다. 二Z둡응 민족의 의사에 만하여 교육제도을 희생시켜 가연서 .현대 경제우조뜰

희생시켜 7}-연서 그리고 많운 인간의 사최석 , 문화석 관성사을 희생시켜 7백서 우의

야 한 군이 확장 허스 tell 리 (Aufrustungshysterie) 에 서 부독일을 싸뜨려 넣 었었으l약 ,

이호 인하여 멜씩 수백억 ，，}르크가 당진뇌고 말았융니다. 그둡읍 썩어들어가는

"I 국‘ ;<1-은주의의 야만성과 에운확적 애개성 (die Barbarei und Unkultur ηes

Verfaulenden USA-Kapitalismus) 윤 서 부휴일에 수입 책 을였 o 며 • 그리 고 이 와

같윤 자본주띄적 야만성 파 이개섣。1 시부독일에 둥착되도록 하였음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더러 운 선쟁 (Der schmutz1ge Krieg in Korea) 과 경 탄할I니

픔 졸륭한 베트냥 민족에 대한 마국의 침략전쟁 (Der Aggressionskrieg) 과 」

라고 아랍 여러냐라들에 대한 이스라엘 침략자들의 제국주의적 71 습 (Der iDJ l' er-

ialistiscbe Oberfall des israelischen Aggressors auf die aratischen

Staatenl 같응 요듣 마국 제국주의자효의 악쟁늘 (alle Missetateu der USA-Mis-

setaten) 이 가만당.기사당 정쑤둡에 의하여 그라고 또한{기만당.기사당.사인당

썩 의한) 애연겁 내각 정푸들어l 의하여도 지원되어졌던 것엽니다. 그들-은 또잔

셔푸 옥일 엔땅공화국의 쏘켠과 그밖의 다든 사회주의 국가들파 그러냐 특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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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수수의 공화국(동옥)에 대한 관계를 체계적￡로 땅쳐매라는 알 (d! e syst-

ematlsche Verglftung)을 역서 하였던 것엽니다. 이러한 지만당.기사당외 강

책으로 인하역 두 독알 극가간에 파여 져 있는 도랑 (Oraben) 윤 점 검 더 넓고

깊게 파여져 을어갔던 것잉니다.

불행하게도 흥초자플，즉 샤획안주당의 연업내각 와트너률과 그라고 주견없는 기

회주의자플 (lH tl 낭 ufe r) 이 없지 않는 기 만당 • 기사당과 셔부독일의 얘 오노오올응

서부독알 경세의 장기적 종합 이 익을 미국 독점자본의 이 익에 여l 속셔커묘혹서 그

을이 취한 반만주척이고.만샤펴주의걱이고.안 공산주의걱안 기만 (Verblendung) .

4로 서쑤독일 ;정재의 장기적 종합 이 익에도 지대한 해플 껴쳤융니다. 다양한

방법~.£. °1 국외 독점부눈에 대하여는 셔부옥알 경제에 침투하고 그라고 주조를

결정하는 역활을 하는 산엽부운외 경우에는 특허 젤대척 지위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올 열어 놓아주었융니다

«산엽 파 경 제 » (I ndustria und Wlrt·schaft)

°1 국의 독점기엽이 우껏보다도 셔쑤 독옐의 광유산엽 (Mlnera1tH.! rtscha!t J •

선자공학과 천기 산엽 • 용퓨터기계 (Da t enVer ar be i tung san'l agen) 와 자동차 제작산

엽 , 화공산엽의 충요부숲 , 닝l 행 기 산엽파 혹케 르 산엽 동의 7j 엽 (f.etrlebe) 의 지

배|에 집중하묘호 인하여 이 을 중요한 산엽쑤풀윤 정정 더 DJ국옥점의 폰트롤 {지

배 ) 에 a애져 플어가고 있다. 오늘냥 벌쩌 수심만 서부독일외 노동자들과 고용직

원들과 기숭자들파 연구 7}들의 노력의 결과가 °1 국와 꺼엽합동 (USA-Trusts) 에

의하여 달취되어치고 있다는 것만이 아납니다. 이국이 셔쑤독알에 투업한 약

40 억달라에 얄하는 직성투자 (Dlrektln~estltjon) 로 안하여 학솔(과학 i 및

공학진보의 중섭지둘셰셔 연주 (Porschung) 와 발걷개발 (Entwlclt lung) 이 정정

더 많이 oj 국외 오노￡울어l 외하여 지배되어지으흐 • 이후 언하여 앞으로도 계속

하얘 °1 국 제추주의자들에거l 계속하여 숙영켜2-jξ 외흔하지 않을수‘없는 천렬이

놓여잔 젓이 라고 또한 올 수가 있융니다.

어느 마국의 흠유터 대 폰체홀(옥정외 최고형태효서의 겨엽 연합)의 도웅율

말아 가령 여l 릎둘자연 야국 요노폭을이 셔독의 대 폰체흔외 연주심장쑤 (PC rs앙

ungszentren) 와 지 도충 중싱푸 (L~ltungszentren)어l 침 투하고 • 그라고 이 렇 셰

함으효써 서부독일 경져l 어l 대한 흔특흩윷 강화하는 .:z.율이 그렇께냐 옐옐혀 이

용하던 가능성올 획득하었융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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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엽정 책» (Agrarpolitlk)

기안당.기사당과 서부옥일의 대 오노포올들운 서부옥알 농민들과 완션허 망쳐

녁려진 서부톡얼의 농엽정책에 대한 책임올 져야 합니다. 20 년 동안이냐 줄곧

그릇되고 전망이 없는 묵표설정을 당하여 온 서부독일의 농민률이 오늘날 아우헨

확질히 보장펀 천망을 갖지 웃하고 노출되어 있는데 • 이 것도 역시 기 민당 • 기사당

정푸의 책임입 니다.

« 미국의 영 향» (EinfluB ‘ der USA)

그렇지만 이와같윤 미국의 위험한 영향은 경제부운에만 한한 것이 아니다. 서

부독얼의 연방공화국이 안동적인 며국 제국주의와 동맹 연합하고. 마제국주의의 침

략정책파 사실상 굳은 단결-올 함 o 로써.바호 이것이 서부독일(셔독)의 연방공화

국과 신생국가들과외 사이에 존채하고 있는 모순 (충즐) 을 더욱 첨예화시카고 있

다 • 이 것이 또한 내척요순 (innere WldersprOche) 을 첨예화시킨 요소였A며 • 지

금도 역시 그려하다. 미국 «운화» (KUltur) 의 «축북» (Segnungen) 을

위하여 오듣 수품{水門=SChleuse‘n) 올 열에놓고 •.모든 생활영역이 검증하여 "I

국화 되어치묘혹셔 이는 결국 불안 (Unbehagen) 과 첨증하는 저항율 풀려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것윤 당연한 결과업 니다- 왜냐하연 세계험영 (We 1 tg endarmen) 적인

역할올 하고 냐셔며.선전포고없이.국제법에 위배되게.도억과 언도주외에 반하여

살인행위률 자행하고. 법척와 잔악한 .행위와 닝l 인도주의걱행위를 내 • 외걱으혹 설챙

하고.이와 같윤 야만행위률 영화와 댈례i1J 혼둥에셔 청송하고 있는 냐라를 요엄￡

로 션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듣 안정 한 사항율 (alie anst냥ndlgen

Menschen) 의 혐오 (Abs ch eu) 와 점증하는 안대 플 풀려 얼￡키는 것윤 당연한

얼업니다.

«얼온외 역할» (Rolle japans)

소위 ( 셔옥외 ) 대 천쟁예 차판이 었고 • 지금도 브란트-웰 (Brand t/Sch낱e l) 정부의

차판￡혹셔 다시 역할울 하고 있는 폰-.5:.냐니 (von Do hnanYi) 에게는 그의 일온

연주여행 동안에 다용파 갈윤 사질이 운영해 졌융니다. 즉 서푸독일에는 «지도

채체외 캘손» (FDhrungsdef1z 1t) 있었으여 .지금도 그려하다는 사설이 폴명해겼읍

니다. 제 2차 새계대건 이후에 서쑤독일보다 더 에려운 상태에 있었던 자본주외

얼본의 지빼채굽률운 얼굽7t는 산엽상외 진보를 2f:.직화하여 .자본주의 A헤계에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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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옥양이 차지하끄 았던 제 2 위에서 서우옥일을 제 3 위후 축출하는 알을 다해냈￡

며 , 갚온윤 이라 함에도 풀쿠하고 독일의 갱 우와는 달리 알 온의 경쳐l 블 0] 극의 오

노포올에 여1 속시키는 일을 -"I 해낼 수카 있었다. 일 온의 독점자온주의자들 (‘씨noPJ -

lkapit"listen) 은 - 그플의 착취앙업 유영하마 - 미국과는 울동 군사조약

(Mil i ta rvert rag) 을 처!결하여 군사기치을 of 극어} 제공해주고는 있A냐 . 그려나 01

국의 군에 경 쟁 (RQstungswettlauf) 에 말려 들지 않았다. 군 "'I 광란 (R t! stungs여 ah n)

섹 참여 하지 않 으E-J료셔 일 온의 득정자은주의자듬운 - 도나 니 차관의 추산어l 의

하연 - 수십억 (Abermi .l. li ardsn) 을 정약댔우며，그플은 이 걸약판 돈윤 산엽.

학운파 공학야1 있 어 서 의 주주 릎 결정 깃는 중요한 부운。l 최 고의 수준허l 달하도록

하는데 쓰고.그러고 교육웅의 분야어l 투업갈수가 있었아.

서부옥알의 차관 도냐니가 말한 서푸휴일의 증::;<1 도체제의 결손형l 라는 말윤 。「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윤 옳다고 냐는 생각한마. 패냐하연 도대체

눈제가 되는 것은 산말적인 그풋판 결정 (Feh lentschne1dungen) 인 것이 아니고 ,

지나간 20 년의 결산이기 혜-운업니다. 기안당.기사당의 완고하고 반동적안 정책

은 독접 -순삼겨l 납날(“ onopolbourgeosie) 까지도 학움 및 공학상의 혁영파채을

해결하근 일날 양해썼읍니아. 그리고 끝무로 기민당 ·가사당의 «지도쳐l 채의 결

손»은 나치가 얀갚어낸 옥알처l 국주의의 동치시대에 있었던 «지￡체제의 결손»

，과 비교딛얀딴 것 업 니다 . 냐치 득알의 처l 국주의는 결국 제 2 차 세계대건의 파멀어l

석 연하고 갈갔 S- 니다.

기만당 9 가샤당으l 얀등석 정책윤 서부옥일의 처I 만 학움을 또한 방해하고 "'J-향설

정 을 그훗퍼키l 하￡꽉 til 좋았음니다 • (desorient1ert)

«마 래 연구 » (Zukunftsforsch ung)

‘’따라서 예 블을어 서 부독얼익 장지 들의 보고에 의 하멸 헨재 소위 마 래 학 (Futu~

(, log i e ) 이 라고- 불리우는 서쑤독알에 있어서의 01 래연쿠 ( Z uk u n f t s f 0rs야lung) 예눈

에 하나의 임의투쟁 (MaCh tkampf) 01 벨어졌융니다. 대산엽의 대표들과 학자들간

에는 예바안 내 업이 헨채 슨채하고 있읍니다. 서부독일의 «마래 공장흔»

(Zukunftsfabriken) 에 있어서익 이 와갈윤 위기 운위기는 «하냐의 장에 취 하

여 게￡픔 피우는 l신즉 (,.1 ue Verschlafene Nation) 이 그의 장래 "'I 판하여 심

사숙고하기 시삭안다»는 혹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행하여지고 있읍니다. 그

러냐 마은 딴관으로는 이 정신공장( Denkfabriken)을 어1 워싼 이각-e느 깐랙투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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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성
뜨<l꺼려는만늪어것쩌주건능을울가능케할oj 래연구플합~I 식인

n ‘t---.z.1 ‘

「 ‘’ “대표:석하는이학뭄읍0] 것윤-닌다쉰。l 넣게앨。 l그러므흐있겠읍니다.

서부독일 (Westdeutsch1and) 에아니고되는것이의 미하커1파단을b~ 나으l에거1 안

됩녀다.도달하거l뜻하꺼j 펀다는 결흔C!}OJ}- 탄을하나의대 하꺼 :..L

것입 니다，안윌정 확히 ( 올바르기J ) 해두지 않무연λl 치 흐
'i'!. a은카

드
다읍과그렇지만

피거1~릉취하여«장에하냐의것이운제되는여기에있어서서 부독일언i
1.,

s。J- 2;:.
~;::갖다주지。}로움을어떠한즉시아니라.그뜰에게것이만족»인

。\.

-，-τr

지배계급( e in e만동적인나서는져팡하고，대하여'iI 표 푼 것(a 11 "5 NeU e) 에
ζ

=

삭기 ‘ι서부옥얼의몇몇있다.운제되고R " a k ti "n e ;- e her r s en end e KIa sse) 이

사설어i.z~ 。
E l::"다음과작가들은이들있융니다.가지고。 l λLQ..

l!. , c.~I 숫한。| ξf도

그닫으 l대표자플파대거엽의아니라다릎이있융니다.판기시키고주의을사람의

‘ L

지배체제 (das herrsche' ,-

정치척국가옥점이래 학자뜰 ( F ~ t u ro log en) 윤

온수으I (, j e 7" S t a.:.:i t s m (. r.、 polittsche Kapitalismus) 의

de -:::; \' ,:::' 1 펀 l 능

일군의봉사하는띤 。t 여이익을

A;‘ 각한다»는막아내도록대처하여대하싹변화에«일석냐는

。， ←。→ l-!
M d ~l판기시키고주의릎사람들의사싣에있냐는하지않고아우썽삭도。 l 외에늠

다.

혀지i변화하되，지금오든것이충설하게원칙에7\. 0
E -C다음과우 연 (Zufalle) 픈

한다 (Es mU f3 sich alles and'Hn.변하여야남아있도옥그대호현재있는 것이

。 amit alles bleibt.Wle es ist.)

안동적인7\. 。
E -c이와학자늘은노력하는。H 써위하여。1-"’ 」낭'-'- -, 도즈새호운진리 오l

사실이다.영백한것은것이라는저항을 해나칼검증하는며}하여도익l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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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아〈경제정 책파

.‘{•,횡령해자기것A로대 d 닝 A
Tτ:C~가지의어마어마한샘산된사회걱ξ로

시대 착오 (der histori5ehe Anaehronismus der privaten P.neig l!-역사적라는

Produz ferten hi t-:seT,-ung des Uberwieg~nden Tells der gεs e 11 s eh aft 1 i ell

r산 션으!넣게한결과플같응다음파연 방공확극 ( 서 옥 ) 에서-5:....oi
-, a이것이Wer t e)

서-?옥(낭익오늘날말해서다시요소플업니다.이루는바당을지본표후셔l 스어!

싸1 부 피잎에주식자온 (AkZ ienka!Jl tal) 은η! ‘=
-샤 L--소유하그4주식최사들이ι31 재

것

3 연 u~~ .3_ (DM) 이 상 P!

웅일단주식자본과。'(0
..!"l.. ι

즈 니회 사를중 ε!

가지고2789 개가

서부.;.:-앙으1

-ι1-

f 삭회사

것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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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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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rlL

1954 년도넥

되도룩한。i



공칭 (公休)자온 (Nonl1 nalκapitall 윤 가진 rH 스삭회사슴으 1 공상자은읍 1954 년

에서 1968 년 사이에 10 배가 되어야렸음니다. 그녕지만 현대 기계와 필에。1 어

시스텔 (FlieBband e) 에서는 지→븐주으| 세계에서 결국은 이며 카알악스가 폭로한바

았는 것 파 동일한 제한 , 속 자온주의착 얀 :낙취 로 등장하는 다1 "，한으 l 上닝! 꾀 한 (d i e

Dureh die κapitalistlseoe Ausbeutung oervQrg닝 r u f ene K('l n s 니띠 tiD n s be s CO r a-

nkung der Massen 을 걸파하는 매량상풍을 (끼 arenmassen) 이 생산되어 4오고 있

응니다.

파휘마 공학상의 헥영 o 로 인하여 가능케되어낀 우 tReiehtum) 와 노동계급에

대 한 접 증 하는 착취 와의 사이 에 생 겨 냐는 안옥 · 저 항은 점 점 더 첨 예 화 되 어 가고

있읍니다. 1967 년 상안기에서 1969 년 상앤기사이에 이루어진 생산과 /연금에대

한 공식통-체딸표에 의하연 순이익 (Nettoprofite) 의 증가가 순임금 (Nettoltlhne)

의 승가보다 3 배에서 4 배 까지 냐 싸릎니다 . 입긍이 궁가 ( 안 ) 소득 (Nationale-

inκommen) 에서 차지하는 ''1졸은 이 기간동안 줄어들었읍니다.

국가옥접 자~본봐수으의I (μj 암 r s t 2.~ :;. t. s인[j띠l“!JO

되였어도’。이|같은 체셰가 l내H.£느하고 있는 제안 갚은 요순점들을 극복해 낼수가 값

눴다.

«몇 안되는 휴접자 (Monopolianer) 들이 다릎 시 안에게 가하는 압박이 라는

젓이 렛 백배나 더 가폭하며 • 더 안감하게 냐타냐고 • 더 참을수 없는 것이

마»라는 레 닌의 견해는 오늘날 그 어느때 보다도 증영이 되고 있융니다. 이 러

만 사 살 이 우 엣 보다도 사회 석 인 여 러 가지 모 순과 정 치 적 오순을 더 욱 크게 냐 타

나셔| 하늠 설과를 닿았으며 • 이 는 70 년대에 파학 · 기술연에서 이 추워질 혁영 파

다울어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그 도을 가해냐갈 하냐의 딸달파정(프로셰스)엽니

냐. 수된셔1 력 (flauptkraft) 슬 이루는 노풍자껴l 급얄고도 국가독점직인 자온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 냐서는 계층무혹서는 점점 뎌 양은 지식계읍과 농안져l 읍 • 숭산계

층 • 그러고 소 쑤르도아지 계급파 승산 부르조。r지 껴l 납이 있읍니다.

살처1 ~료 서우독일의 기독교안주당( CD U )파 기독-교 사회당 (CSU) 은 서쿠옥일의

노공자제 1±의 입장에서 훈 때에는 i간선히 살패하여 제기능을 찰 수 없윤니다.

우리는 。 I °1 얄려진 바와 같이 옥일 안주공화국( De u t s co e De m0 k rat i s ~ ,C ,.

R 깅 p' l b 1 ll<:)에서늠 양자에 결산 세계태전에 대하여 책임있늠 셔!릭에 대하겨」

시꺼I -L 리 고 강띤치 일체의 권력 을 빼앗았읍니다. ( 박달하였읍니마 ) -1- ι! ::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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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l 콕이 하냐의 써~운 .:J..라고 션량!언 ←독-일만족의 국가듭 건설하고， 성제갚 세 S.

.운 앙법무혹 이윤어 냐가고 노등자제남의 이익파 선체궁만의 이익을 위하여 말"~

시켜 나잘 긍력이 있다는 것을 증렴하었융니다. 우터는 우리안휴。i 과 7} 의-최산

의 인노수의적 천동융 되돌이켜 이어맏끄 .Ol 것을 민족적 눔화fr산무효 기르고 너

육 계속 갚진시켜 나갈 능력이 있음-을 증영하였융니다. 그러나 안약에 독얼 ‘신

주주의 공화국 인 민 ( 국 인= VO lk) 이 이 러 한 위 대 만 능 력을 지 니 고 • 보동 풀리 한

녁건속에서 이와 같윤 일윤 다할 힘을 지니고 있다연.서부욕-일 연방공화국의 국

안도 도한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전적우후 유사한 파제를 다해낼 능력과 힘융

역시 지녁야만 할 것입니다. 온인이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우리는 서

우옥일 연방공화국의 노동자계납 인만에 대하여 신뢰플 갖고 있융니다.

«정권교처l 와 권력구조» (Regi erung swech sel und 써a:;htstruktUren)

극단적무효 보수주의적이고 교권적인 기인당.기사당을 정우로 부터 축출렀다는

사살은 c~ 내 되정치상무로 앵향력을 갖는 하냐의 요소라 하겠융니다· 장기적인-

안목A로 몹혜에 «새후운 대동구정책» (d i e ne 니 e Ostpoli ti k) 파 판연하여서

도.그라고 호연 (UdSSR) 과 거옥( BRD) 과으j 관계와 농옥 (DDR) 파 서독 (BRD) 과

의 관계가 제속하여 발전해 냐가는데에 판련하()O1 서도 새로운 -운제들이 제기되어지

는 것엽 니다.

기인당·기사당과 옥점자온주의자들의 일부가 사만당 (SPD) ‘자만당 (PDP) 연럽내각

정부릎 될수있는대로 빠릎 시일안에 쫓。r 내려는 _y- 섣슬 한것우로 예상되기는 하지

만. 우리는 이 새정부가 돼 요 ~n 동안 유지되어 나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해

두어야겠읍니다.

기민당 .가사당내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안되는 경향과 위약헨상이라먼지 이~늪이

야당의 업장으로 그들의 역할을 옮져나감어l 있어서 생겨날 여러가지 어려운 성듭

운 사인당 ·자만당의 연정을 안정시켜나가는데 경우에 짜라서늠 도웅이 펼 수도 있

겠융니다.

서 옥에 있어서의 정 권교처1 는 국가옥정척 자온수의의 «권력구조» (Machtstru-

ktureTi ) 를 연확시커지 웃하고 그냥 유지되도록 해 누었읍니다. 대생산수단 (p-

rOduktionsmittel)운 득점자본가능의 수줌에 종여있읍냐다· 셰국주의적 3 개

대윤행의 세력이 초금도 동JL되지 않고 건재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군 rh (An,ee)

‘3•



와 사볍부 (JUstI Z ) 와 경 찰 (Peliz.si) 과 그러고 여|플을어 규표로!거 콘처l 돈 ( 득검

으l 최고형태로서익 71 엽연합) (Spring 강 r-Kart? ern) 같은 래스콩과 자본주의걱안 <~

출판사들융 마음대후 그둡의 수좋어l 넣고 처리하고 있 읍니다· 독점자온파 군-대세

력 그리고 복수주의석안 세력을피 l 려니까 예냐다릎없이 결성걱인 쉰력위치를 상

악하고 있읍니다 OJ iCc 은 사!로 구성펀 정 부어1 5:. 직 접 참여하고 있읍니다. 이

정 부 ( 권 ) 는 서 엔 '" 21 호l 석 상 부 (Eine bUrgerllch-Parl~mentarischeRegl-

erung) 이며. --i--단끽 ι.~ 띤÷주의식이고 뷰수수의적인 기만당.기사당 세력의 강력

한 압력하어l 았응 니냐. ‘ 그런데 서쑤휴알의 옥접 쑤료죠아지의 일부가 새 연업니i

각에 다음파 같은 이"‘ " 쓸석넣고 있다는 것이 영백히 냐타냐고 있읍니다.
-~

「

새 연립내각이 국 I ~ 드섭성 <I 걱 체제즐 새로운 형식파 넉낭엠융 써서 기만당.지사

당이 할 수 있섰 t;t 간 얀마 어 분갱없이 안정시켜냐가고 효파석 ~i흐 구성해 냐감 수

있을지도 -"-은다는 ι! 맥 딸 갖세 해주고 있읍니다.

«연앙정 부 상반닫으l 관안» ( B6urteilung d~r Bundesminister)

설정적인 승요상」 강소- 성거l 부서뜰인 경제부(성)와 재우우(성)는 독점자폼~i

이익이 우선석 3-￡ 대연 "I 아지도옥 보승을 해주는 견해를 가잔 인물들로 정형 ~I OJ

있다. 내주장관 뀐얀아니라 오|우장관도 자민당 (FOP) 소속이며.딱라서 이들 누

」츄어 l 으l 장판 τr 는 ζ 성당이 71 는 하냐 역시 헤 자본의 직접 영향하에 있는 성당에

二두입t L.- l c: i- ~ /~서|3 」감 단 1껴 (Schiller) 교수는 휴일 사회민주당 (SPD) 의 당원우￡시

오늘날 옥잠자온 91 숭요안 세력층~..!료 부터 우-제한의 삼뢰을 만끽하고 있는 인물

입 니다 ~L 는 카 칭 셔 ( K i 닝 sInger) 수상하의 소위 대 연립내각 성우의 정제강관으

보서 덕섬자판으l 쉰랙。 I'끽(이해) (Mach t1nteresse) 과 정치적 야익 (d 1e Poli t-

Ischen Interessen) 을 효과적무후 보호주장해 내갔띤 인울슬 승영하였융니다.

바jξ 그가 연밖정-뚜의 정처]장판으록서 재직하끄 있는 동안에 소위 집중적인 조 "I

어| 힘입어 노농자제납 ιj 넓은 대중층에 해로운 대 자본수의적 조대형 이익 (Gro-

~k a. pitalistlsch e supe rproflte) 이 진정우로 폭말신장되는 일이 쩡하여 졌응

νl 다.

시! 싸:!i] [닌수당 출산으l 국앙장판 유마투 (Schmidt) 는 렛 "I 튼→rOj 장상 ( .;r I 슴

(Hi tIe rgenεr샤 e) 과 서부녹일의 1건앙군 (Bundesw~hr) 으l 상 3 슴 딩l 가간 C-t-•

군부측-c으로 꾀 E1 공공연1>1 첸재 -정을 수 있는 가장 흉흉한 국맨강관 (d:::r b~st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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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 tn 까:;， r t iε verf 디 g bar eve r t e i d.l gun g s min 1 s t e r ) 이 라고 극주 청 산할 ‘낱고 았

읍니다. 그가 취임-응 하연서 (서옥의 ) ~>lJ-군 장군늪」응 히둘러 국방운 (die 111-

tlerscbe Wehrmacht) 의 동확장교 (Offlzierskawerad) 라고 까지 천거한 것윤

도외시하더라도 ( 서독) 연방군의 지위와 영향력융 "I 치는 범위릎 향상시키고 .!l.오

흐당 협정에서 금지되고.유흔베흔·크 ;건업자재관 (NOrnberger Kriegsverbrech 엉 rp-

rozess) 에서 엄 :&1 걱 제도 (Verbrecherische Jnsti tutl on) 라고 낙인이 찍혀신

참모부 (G elleral stab) 를 시옥에 다시 설치하기 위한 얼연의 죠치를 측각 취한

것입 니다. 북대서양 죠약71 구 (NATO) 의 핵무기 기획위원회의 지난언 회의가 끝난

뒤에 슈마트는 자거의 선임자였던 기만당 국방장판 슈피더의 계획을 계속시행해

냐찰 것이라는 성영을 직성 발요하였읍니다. 원자우기 (Atomare Waffen) 와 탄두

단 (Sprengkopfe) 보유운제에서 슈미드씨 (Herr Schmidt) 는 슈트라우스 (Strau f» 의

견해와 벨혹 차이 냐지 않읍니다. (히플러 정권의 궁바장관= !t ustungsmini-

ster 이 없 던 ) 슈 퍼l 어 (Speer) 의 체 제 에 짜 라서 - 저 영 한 군비 산엽 가 (!t ustu-

ngsindustrlellen) 를 군비뭄제등에 대한 전권자 (Bevollmac btigter) 혹서 울러

을이므호써 (임영풍) 슈마트는 아마도 미국식 모행에 따라서 현재 형성과정에 있

는 산엽 순대의 접단체둡제 (ein entstehender Industrie-Milit l1 rkomplex) 에

대하여 국가 예산에의 군비지출을 위하여 책정된 수 10 억의 붐배운제에서 직접 .

흔트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살히 해두고자 목적하는 것 같융니다. 서부녹일의

궁암장관.£..-.£.서 행한 최초의 어띤 공고에서 슈마 E씨는 독일 연방공화국(서옥)에

있는 사강날에게 «어떤 낯선 I 생소한) 정치척 의/사 (eln F'remder Politiscber

W111e) 가 강요되어지는 일»을 막는 과엽을 ( 서옥) 연방굽대와 서부녹일의 "it

λ}정 책 (Mi 11 tOarpol1 t 1.k) 에 부파하였읍니다. 그는 여기에써 이 와같윤 옥표설정을

알려연 독얼 (서옥) 연방군대와 군사정껴은 우선 북대서양 초약기구 (NATO) 와 마국

의 세계천략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칸파하였음이 운영 합니

다. 왜냐하연 이 둘이 그리 고 이 들만이 요래천부터 서 부녹일사랑을 (di l=' West c! eu-

tschen) 에게 하냐외 생소하고 안 민족혀인 정치적 의사 (eln Fremder a~tina-

tionaler Pol1t1scher Wille) 플 강요하고 있는 존재을입니다 •

«사민당 ·자민당 연립정부외 정책» (Po11tik der Koa11tion Sp~자’DP)

서 부옥알의 수상 ( d e r We s t d e u t s ch e Bu des k a n Z1 e r ) 브간특씨 (Herr Brandt) 는

농 선거가 있기 천에 벌써 특정자본의 영향력있는 중요한 대표자들에게 二L의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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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Ii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에 취하여질 장차 있을 정치노선플 밝책우였다.

이렇게 합￡후꺼 그는 1960 년 &월 30 알에 폐너 (Wehner) 에 의하여 연방공착국

극회에서 행하여진 정 책을 계속하여 냐가연서 자기자신과 자기 가 앞.£...£. 영도할

새 정권이 λl 부옥엘에 있어서의 국가득점걱 정객적 자본주의으l 체찌에 귀속한다는

점을 증영해 냈읍니다. 이념제 함으로써 그는 독점자본주의의 결정적 중요성올

가지는 세꽉을의 관용파 그 ~I 고 뎌 냐아가저는 자기자리플 착혹해 두었읍니다-

독점자본주의의 특정찬 계층에서는 헨재의 사안당 .자만당 연쉽정부블 국가 옥정

정치척 자본주의 쳐1 페플 ’ 1 하여 인련의 ;앙정슬 지난 알종의 변형된 체처1 (Var i-

an t e) 라고 핸채의 주셔잔 여건에서는 옥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융니다. 01 에는

다음피 같은 일연의 일달이 속합니다. 즉，노동제굽과， 노동단체들과 그러고 지식

층과 챙 .소년층에서 잉야냐는 불안·동-요헨상을 억압하는 이에 속합니'-+ . 그리고

학술，뇌핫，공학상의 핵덤윤 우l 하여 불가결한 일컨의 개혁들을 대 부료조아AI 계굽

블의 업장무로서도 품가5l-]만 것이으혹 도업시행시키거냐 내지는 이러한 개학들을

추진시키는 일이 또한 여기에 속함니다. 이러한 일들읍 강력만 종교척 의존도쓸

가진 초보수석안 지만당 .기사당 지도층에 의해서 보다는 사만당 • 자만당 정부에

의하여 더 잘 추진 진챙되어질 수 았융니냐. 브란특 영도하의 현정부의 구성은

미국의 써쳐l 선략의 떤단꺼l 와는 알치 결합되어질 수 있는 것엽니다. 지금까지의

대 옹구정 꽉 전략이 ".IJ 패록 출아온 뒤 0] 국 지 배꺼l 급의 다매수는 71 만당 • 기사당

의 보 수주의 뿐안아니 라 우선석 o 호 사회 만주주의 자 (So zialdemo kraten) 을과 합세

하여 사회 주 91 국 7} 픔에 다! 땅하는 투쟁을 벨이 는 것이 보다 효과씌알 젓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란투파 세 옐 (Scheel) 정 권의 안적 구성을 살펴 올 것 갚￡연 어 떤 측켠둡은 •

득히 벚맺 사만l 당 출신의 장판들파 차판을이 노옹단체들에서 중요한 지도척 기능

읍 하고 있거나 추은 냐 "I 정 권에 의한 박해릎 밭은 사람들로 자가들의 엽장을

흔해냐간 사랑들이란 사싶은 새 내각이 엽우을 수랭해 냐갈 대.내의정깎적 운우!

기를 향상시켜주고 있융니다. 그러나 이들 제 측연들은 서부독일의 내정파 외교

성책의 특성어| 판하여 핸존하는 환상을 잉빼 하거냐 휴은 새혹운 환상을 불려일으

카는데도 알맛는 것이 딸 수도 있융니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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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웬 선거의 의의 » (BedeUtung d 딩 r Bundestagstags띠ahl)

걱금까지 20 년 이상야한 동안 기만당.기사당이l 의하여 추진되고 마지막」으노는

지난번의 해 연 t닝내각 정부에 의하여 설현시키고자 랬던 서부독쉴의 옥청추의자늪-

의 정치는 개열 항목옐로 살펴보아 실 -"H i같 쏠아간 것이며 • 광법위 한 제 품아세

서 십각한 어려웅어| 직연해‘ 플어갔읍니다.

대 외정 책적우로 불 때 녹점 부료조아지 젝읍용 그들의 정 치 및 경제쑤눈의 팽 ~~

주의척이고도 옥수주의적인 정섹승 힘l 냐감0;] 있어서 우엇보다도 사회주의적인 -;~. J i

연합단체 (die SoZialistischen Staatenge~einschaften)국가들의 세력 (Starke)

과 통일성 (E i n:h e i t 1 i c h k e it) 에 직연하여 그러고 특히 동옥 (DDR) 의 세력과 §

i 알성에 직연하여 실패후 올아갔읍니나.

내정상으로는 이 독점 부르죠아지 사상운 그 자신 에 의하여 유딸되어진 사회 석

울안( Un sic he rh e 1 t )파 사회적 을펑웅 (Ungerechtigkeit) 무로 인하여 실매 -S

당하였￡며 ，이들 불안과 불펑웅은 득히 노동자계납과 도시의 풍산져j 납어j 해당되 -1.

것이쳐읍니다. 독점 부르조아지는 그들의 독-점이율 (Monoprofite) 의 이익을 위 δ|

역 새로운 호경기플 맞이하여 "1 교적 위엽하던 실엽 (失業)상태가 지비l 하던 시대

보 부터 핑장히 읍속도로 쉬의 경우와 닝 j 교되i'-]만큼 또한 위태로운 인프례적 받

선을 해 냐가는 시대후 넘어 늘어갔읍니다. 이 독점 부흔조아지는 노동자계급어l

매하여 새 j흐운.종듀가 다릎 그i'-]나 여l 선의 것과 꼭같이 불쾌하고( Unan g en eh 1.1) •

위햄한 사회척 블안의 짐읍 부과해 어렸읍니다， 독정 부르죠아지는 위기가 있는

직후에 임금읍 정체상태에 빠져있는데 대하여 .그늪응 핑장한 이융의 승가쓸 걷어

늘였먼 것입니다. 그러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단체들을 통하여 지난날 연앙공

확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입날의 인상을 강제로 성취해냈을 혜 가걱나사

(대엽- Pr ei sspirale) 의 기계는 띨셔 굉장이 앙이 를어져서 임금의 승가로

인 하여 거 의 천척~i료 청 산되 어 지 고 마는 결 과 ( 즉 올리 냐 마냐 하는 결 과 ) 가

되고 말었융니다.

더 나아가서 이윤추쿠의 펀협성 (die ~ngstirnigkeit des Profitlnteresses).

- 상황에 대한 그릇판단.우유부난합과 그리고 서부독일의 화혀l설상을 위한 관계자늪

의 투쟁연에서 71 안당·기사당의 정치가들이 취한 태도등읍 그늘의 체연응 뎌욱

떨어도리게 하였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만당.기사당과 그리고 또한 간 c긴쉽내각정부도 학울.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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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성파 관계하여 나타나는 대 자본가들의 직정적인 경찌법위릎 초월하는 펀.B..

성에 공평 .정대할수있는 쿠상 (K or ‘lI e ption) 을 수쉴하고 이를 관첼시켜 나갈만잔

능력이 없읍을 증영해 보였음넉c+.

안동석인 위치에 있는 몇몇 대표자들은 식엽폭적.즉 - 자은주의으I .;ξ 선어l

엽각하여 - 대 자온의 옥척 을 위 하여 쓰이 도록 파학기 술 ( 지 쇠 ) 을 넓 혀 고

능력을 향상시 ;>1 는 알이 다웅-파 갇은 불리한정용 결파한다는 정융 잘 알고 있읍

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까들의 이와같은 지식파 점증하는 사고능력 (D ell k f 경 h-

igke1t) 를이 점검 다 말이 샤회적인 여러운처l 듣 뿔만아니라 정치에도 끊거질수

었다는 점융 잘 알고 있읍니다.

정치 및 의회에 있어서의 세력관계의 변천과정은 서부독일의 국가 독점정치걱

자본주의 (der staatsm~nopolitischeKapitalismus) 에 내재해 있는 안시대적안

근본 모순이 작용하에 냐타난 표현 (Auscruck des Wirkens der grundlegellden

antagonistischen Widerspruche) 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쿠성에 참여렀던 세 력 •

튜히 기만당 .기사당은 그날이 사회석 신챙파정에 대하여 동처l 을 유지할 수 있기위

하여 이 여랴가지 모든 성들을 조작할 수는 없었읍니다. 소위 대 연립내각 정부에

의하여 취하여진 정책는 노동자들과 그러고 부붐적무로는 다른 직엽에 종사하는

겨러 겨!층뜰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하였융니다. 이로 인하여 영향을 말아 여흔

이 돌아서므-료서 (Stimmungsumschwung) 총선거에서 정치적 • 의회척 세력관계을 연

와시키고 기안당·기사양을 내각(정부)에서 축출하기에 충눈하였던 것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건납얀 제안 모순점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 A며 아마도 가

까 운 장 래 어1 더 욱 싱 화도| 기 에 이 를 것 입 니 다 • 독점 기 엽 의 경 제적 랭 창 , 특허 자본

수출 (Kapitalexport) 읍 그둡의 최대이융을 높이기위한 목적으혹 그러고 서부옥

일의 제국수의가 품은 신식만주주의적 쿠상을 위하여 계속하여질 것입니다. 그밖

'"그; 자온수의석 선체구상은 노동과 아프라카. 라틴 아메라카에서 생산되는 원료자

난 (Rohstoffressource) ( 광유 ( 銀油 ) • 와 천연가스 • 광석 • 우라늄 • 구리 ) 을 소유

할 권리 윤 획 득51..자 하늠 집 요한 노력 을 if.함하고 있 융니 다 • 이 러 한 압스 (Abs)

斗 슈트라우스 ( S t r a u j!) 에 의 하여 쿠상판 정 책은 상당한 자본수출의 길을 통하

4ι1 얀이 살현되어 질 는이4수 것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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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n dεr nenen Koalitio ’ ;기휘»연입내각의«새

할 수 있띨. 71 회쉰잠정 쇠.s...피i라도 통제석어도오수처등응
‘.!.. C ::'.2이와강-E통한조작을

세계시장있읍니다.세한되어기최는:있지안

여러나라의 ( 옥점의 최고형태로서의

。 i그러나까지교연쉴정추가"M

서 .Y_이해지가엽연합인)은체온늘의에서 세계

가 "1비슐로스LO
-'" -.=에교적DI-~츠크 (Westmark) 가있는데 • 서옥의충돌하고상당허

이러한되었다.갖게즉연을특징적인하냐의통하여사실을쉴상되었다는

유적은←앞우로

크게 ~흘것으로

산엽이 션행하는 총출에

‘、·t· .，.~
크케 진작시켜으로셔

브례이크를 걸자는비

웃하고 • 팩라써 'OJ: 기 간동았

높응 -썩쏠읍

결고 • 외국쩍 .산영장품의

7J ?J i. ,
。，.，

성공하지

울가상승에

안에는

til 율의

o.:lt2J- ~ol;.:; -~ -o""i!

2r.. 。
-'" τ:예상되는

Q_ "7.J 。.., ~"'i L국내정치상의

이려한있다.

。 1'
hi..-c'"내!1:..하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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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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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폭
‘

’
이
H}l

‘
레

저

님
-

」
펀

폐
끼

여
E

크

가

예상되기는하냐.화혜의

.아주

지나치게

물가가

의히
E

-
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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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잉
T

-
수

셔치철상억

J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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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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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추꾀핸상 o 호 l 지새도운하나의경우에는후토l 시키고 • 특정 한상엽경기를띄

모료겠융니다.한지 투엽어듣거1

그밖에도 우익경 향 (Rechtkurs) 으|정잭은기민당.기사당의전당대외와기만당

사실운이러한했융니다.인식케，< ~λl 옥
’ ι t

。 ι 。l- rl~
‘~:M. •-t"-;::-추방되어지지아직도위행이

정 책 (Revanche

끼젤려는;

보복주의있 읍니다.냐다냐고현상들에서알련의같윤다음과

영향을만족주의적￡로일층강력히대하여수행 .청소년에politlk) 의

주장에노동조합들의요구하는대한 ) 공동결정 권 (Mit b est i mm un g ) 을시도 ( 경 영어|

었다.수요E이를경향에서궁국주의확계속석안그리고태투와공격걱안대한

(f' rQfstein Innen-undSozlalpoli-사회정껴»국내정치와«시금석으로서외

t 1k)

제한일앵하는사회정책부눈에써내정과우엇보다도건립내각이사인당.자안당

서부독일외 대연하는가하는주£.이익을누쿠의정권이....~유권자들에게는들이

" ~디↑
--,-- ‘L사회정책그라고경제정책과내정과것〈닙니다.시·금석。， 펼측정하는점을

10 월1969 년대하여는회망사항어|요쿠와유권자들의I 천 &백만있어서의에

성딩» (Erkl-대한연밤점 부어l 게새연합체 7，«독일노농조합있은22 일에

arung des Deutschen r，닝 werkschaftsb~ndes an aie neue E 니 ndesreglerung)

대신하여 -사랑들율모듣

간주되어 칠 수 있겠읍니다.

좋사하는직엽에

-양 9-

것 4로

연합쳐I (DOB) 는

대표척인

노동조합

계속

~ol., eo



우것-"'-다도 다융파 같운 것윷 새정부후 부터 기대하고 있읍니다. 즉 신정쑤는 그

가족을 판치연 서부독일 건‘상공화국 국악l띄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풍자.회사인

그러고 간리 (Beamten) 들의 이칙{릎 지급까지 부다 더 배려책졸 것융 기대합니다‘

서부옥연 국민의 80 정이상을 정하고 있는 이블의 이릎무로 그리고 충붐허 갈

이해펀 이들의 이익융 위하여 노웅단체들은 «한혜 부당하게 행하여지먼 경제이l

ru,‘“F‘‘‘ss+
ν

;
I‘a‘

때
sr6u“e*‘‘n

야
F
•

e
때

u‘dnue
σb

lcsnie“)1

ι
서
나

(1

ι
조구

이”
이’닝치,의서

.
어있

1 n de r Wi r t s eh a [ t ) 듭 «푸듬 걸성어! 풍등켠읍 갖고 노동자을이 참카 얄 수 있

는 경영에 대한 공등결정 권» (die Gleichberechtigte Mitbestimmung der A

rbeitnehmer bei , allen Entsch eidungen) 무로 헤치한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것은 우껏보다도 오둔 대 기업릎에 있어서 비례적 공옹결정권의 확장을 필요혹하

며 • 그러고 - 옥알 노동소랍 연합쳐1 (DelB) 의 기옥에는 또만 이 렇게 기술되어 있

다 - «경제 부문 낀채 영역에서도 이 경영에 대한 노동단체의 공동결정권의

싶현 »(die Verwirklichung der Mitoestimmung auc h im gesamtwirtschaft-

lichen Bereich) 요구하는 것 입 니다.

«노동 안쳐l 을의 요쿠 » (Forderungen der Gewerkschaften)

서부꼭얻으! 노동안셰들슨 새 정부의 출현을 가능케한 유권자을의 이릉 o 로 다른

맘은 운야뜰에서 도 민주주의 보전 (Sicherune der Demokratie) 과 보마 얄은 만

수주의의 갚행을 요구하고 있응니다. 그을은 신 냐치주의적인 독일 만족 만주당

(NPD = Nationaldemokratische Partd Deutschlands)의 금지을 요구하고 있

읍니다. 그들윤 청.소년의 젊은 세대의 이해가 척극적으로 대연되기플 요구하역

사춰생활파 경제생환혜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기회균둥하게 창셔할 수있는 선채

소건의 착쉽 , 새 시대에 알맞는 행엠파 행집행업을 얀들고. 체속척안 성장이 이욱

핑에 있어서도 가걱수순 (Preisn iv eau) 을 안정시키는 알 ，노동자， 회사원 그러고

공무-웬-들에 대 한 세금경 강조치 (Steuerentlastung) • 보건사엽 (elesundheitsfurs -

or g e) 의 확충 ! 나이 가 매 고적 양은 노동자들파 회사원들을 위 한 여러 가지 조;<1

겨성에 대한 직엽제딴 조치의 재고 • 모든 시 안겨l 층의 자제들에 대만 동둥한 교육

시회 당 마띤하는 일 , 교육과 학운과 연구을 보다 강력히 장려 • 족잔하는 알 .«선

.;;1 학고 지1-"=-» (Gesamtsch ulsystem) 와 «전체 대착지l 도» (0 esam:"'J Qeh seh u-

_ s y stem) 의 말잔 을 위한 제반조"I . 유냥 교유츄가 (Bezahlter Blldun~sur↓ a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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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혜 대한 보다 강력한 극가적 장려，직엽교읍벙 (εerufsDildunεsges t:' ~Z.}‘!

채선 .직업교육에 판계되는 오는 운제어| 있어저 직엽증-사자들이 경영결성에 공농으

후 감여할수 있게하는 일과 그리고 이밖으l 맙은 일들을 요쿠하고 있융니냐. 사

민당.자만당 연립내각 정부에 대한 이러한 치부옥일 노동단체들의 성영은 이 연

빌!내각을 가능케한 유권자들의 의사이기도 한 것인터I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러

고 기엽경영에 대한 노옹자윤의 공동결정 참여권웅의 놈제들에서 서부독일이 만~I

찰 필요성을 인상적무로 말해주는 현실진단이파고 하겠￡역.동시에 낙후와 안농주

의 (Dunkelmannerturn ) 와 보수주의어j 굳어져 버 린 지 난 20 여 년간의 기 만당 • 끼

사당 정부가 해놓윤 일의 결과에 대한 파별적 선고 (ein Vernichtendes Urteil .\

인 것 업 니다.

20 년간에 걸쳐 수집되어진 이 일련의 만회원요성 (Nachbalbedarf) 에 대한 。|

같은 현살진단 IBestandsaufnahme) 에 맞추어 새 연립정부의 계획 (Progarnrn) 과

λr업을 (raten) 이 측정되어져야만 펼 것입니다. 각개 개혁플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이 들 개혁의 민주주의적 내용。l 그 바당을 이루게 띨 것입니다.

업장과 입장을 서흔 이교하고.유권자의 의사와 정부의 계획울 신중히 고려하여

닝!교하는 알은 울온 우려가 여기에서 얼이 웃휩니다。

브란트씨는 새 정부늠 보다 양은 민주주의를 과강히 실천할 것이라고 (die'ne-

lie Regierung wolle mehr Demokratie ιagen) 선컨였읍니다. 서부녹얼에서 이쳐)

"q 야 비후소 만주주의라는 것이 시각될 것이라고 그는 서부옥일을 사회적 법치국

가 (Soziales R~hts짧at)로 딸건·확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얼들이 어

떻게 살헌되어져야한 젓인가어l 판하여 아누런 컨납도 아직 없었다. 건납되어 진

것은 선거 연령 (Wah l'alter) 을 18 세록 낮춘다는 착약뿐인데 • 울돈 이 사살윤 ;농
".

게 평가되어야 -할 일이기는 하다. 노동자들이 기엽경영의 결정어l 공동참여하겠다

는 요구카 정 부선컨 (Regierungserkl~rung)에 마지 근하게 반영되었는데 • 아마노상

당히 오래 연기되어질 것이 확실할 것 같읍니다. 서부옥일의 노동만체들 유권자늘

의 외사를 표현한것 갇윤 «경제 천운야에 걸신 경영결정에의 공동참여권의 실

현» (Verwir klichung der Mitbestimmung aUch 1m gesamtwlr tschaftlichen

Bereich'이라는 것윤 지금￡혹서는 말￡ 되지않는 일이마· 녹일 공산당 (KPD)급

지조치를 철휘한다고 하연 이는 울폼 정말로 안주주의걱인 발천을 지향하는 의지

로 해석되어 (명가)질 수도 있을 것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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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되었고.싼전혀-정 부선건에서사살은있다는손재하고우{컵이냐 .:<1 주의적산

요쿠는유권자율의금지시키자는민주당 (NPD) 융독일만족(국가)나치주의척

천적으로

신

。r
Aλ분야에교육제도여l 흘을어

없었읍니다.

정 부계 획 (Regierungsprogramm) 에 는 - 가령

의 중요한 안주적。I 고

연굽조차

그러나

약속이대한개혁들에일켠의사회적인개혁퉁어서의

되것이지나는의의올흔살헨된다연실제후개혁이이뜰있읍니다.!t.함되어

}쩔 69 년의

교융 (B 11꿇ung) • 학슬 (Wissenschaftl 파
앙t

지냐지 읍읍니다. 독일

«교육정 씌»

---~핵부독일의

a·tr,en) 01
‘석까

σrschLng) 을

(Bildungspoliti.k)

겠읍니다.

굽비예산(R (l stungsausg -

연구 (F-

경우같」ζ연'"一'"2'씨

얀하여

연양예산을

23·2 냈인데

가노옴단체 (DGB)3·1 %에'"I 산은위한

요쿠하는재연성하라고윤리하도록교육에국가수업을재정걱l 펙，즉위한교육을

변경얀외적킨있어서껴혁함에교육{제도)를일입니다.당연안;<1 。
A τ:하는

안주주의교육제의
7-l 。

ν‘-c필요한욕오히려않융니다.되지도웅이것은을 하는

표말로다른이말은화 (die Demokratisierunε des Bildungswesens) 입 니다.

대학제도제거하고사상융안동적인냐 .:<1 주의적이 고일체의현하자연.교육내용에서

학썽 을 (S t-학자들 (Wlssenschaftler) 과있어서。l 욱함어|지도체제쓸딸선과으l

것입한다는.!t.장해야있도록수공동참여할결정에악L주수의적 ~i응ud en t 닝 n) 이

니다.

(Agrarpolltik)«농-엽정 잭»

몇 '7J-~1농엽정 책연에그관련하에내석개혁 (die lnnere Reform) 과선건에는
;<, 닝

dT

처해있농엽이들셔가영 여|를건-냥되 어졌융니다.일들도암시하는으•i연즉새후운

7. 1 위같은부운과다른국안경제의있어서.놓업을냐상에극복하여어려움을
」

τ:

하겠다는것웬 iξ되어져야앞으로는농업이하기위하여오 둡 수 있도록말선하여어l

지침되었무큰파제로구조정 책상의일이헨대화시키는서 -부옥일의

가격앙악 (Prelsdr u ck) 은

농엽을입 니다-

내아 가더것엽녀다-한다는꾀하여져야역.겨기에서

칠펴l 하도옥차이 점 (Bildungsgefalle) 을교육상의차이냐는농촌간어l도시와서

-.J .'~ c
c “- 닙불녁알으키는희망융새로운놓쑤들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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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데 만하여 이 오든 ·깃능이 서떻체 농우으l 이익이 되도욕- 실제 전앤

춘짚되어져야 할 것인가하는 운체는 신연 모호한채 아우런 컨날이 없융니다. 다，.:..-

쥬-운의 경우와 팍 Dr 찬가지로 브란트의 농엽정 책계획은 안천히 모순 푸성엽 니다.

가령 서 부속일의 농엽이 차지 하는 안족적 이 익이 앞무로 보다 더 강죠되 어 연수

있올가? 아우런 최의심도없이 저부옥일 농부대중을 희생할 준바가 되어있띤 기‘i1

당 071 사당의 지금까지의 구극공쯤시장 놓엽장책에 결열한다는 내용운 전연 언납조

차 없다. 브란투의 견해로는 서부독일의 농영란 경제정책과 동확(화폐)정책연어l

불가결한 천제가 이루어치지도 ’ 않운채 구공시 (EIVG) 에 가입시킨데 그 실책이 았

다는 것이나 암←뚜혹는 정부~-i 게획에 으l 하연 이러한 농엽부뭄의 구공시와의 관게

가 경제정 책과 화혜정 책상의 발천어| 보다 강력히 조화되는 것이 되어야 겠다는 것

이 다 • 그러 냐 여 기 에 서 운체 가 되 는 것 은 그 어 떤 시 기 가 아 니 다 • 가 염 예 -갚듭

어 서우독일의 농부가 1970 년에 망하지 않고. 1973 년에 블락한다연 농부에거l

이로운 것이라픈 우껏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우주←&동시장 (EWG) 정책을 계속하는

한 농부들에 대한 생존보장 (EXis:enzsicherheit) 이라는 것응 있을수 없다.

농엽정책상의 요구사항들이 지넌 오순정등에 대하여 다릎 또 하냐의 예블 듭어

옹시다-말로는- 구초정 책 (s t rιk tu rp띠It ik) 을 통하여 서부옥얼의 농엽을 핸

디|화시킨다고 탑니다. 그러 냐 순재는 이 러 한 것입 니다. 누쿠를 위한 구죠정 책이

역 ，누구를 위한 현대화인가 하는 것업니다.

«농업 구::'l:.» (t.gr~rstruktur)

서부옥일의 농부란 도대체 어펀 사람을업니까? 그런데 서부독일의 농부들응 가

령 동독 (DDR) 외 협동조합농-만(Genossenschaftsbauern)들처럼 그덩게 통얼석인

.다니니닝아이
)es

。)a
μ

Q
)

k”c’’41
4f‘le

띠
ieen

려
(4u제

)
회사

(
서 부폭일에는 오늘날도

노예신분제도 (Le1 beigen sch aft) 가 극복펀 후의 지난세거의 독일에 행성되었던

농엽구조가 그냥 군링하고 있읍니다. 서부옥일의 촌락 (Do r f)은 반(￥)프로허1 Fl

리 아 (Halbproletar1er) • 소농 (Klei nbauern) 0 중농 { M1 t tel b au e r띠 , 대 농 ( Gr

oBbauern) 과 그러고 자본주의적이며，옹건적인 대지주 (GroBagrarier)로 분렬되

어 있용니다. 그련데 누쿠의 이 익읍 위하여 구촉정 책이 며 헨대화듭 한다는 갚 C닙 니

까? 실제 경각에 종사하는 농부릎 위해서 입니까， 아니연 기만당 .기사당의 온보

기를 따릎 대 ;tj 추를 위해서 업니까? 정쑤션건은 이에 대해써는 아무런 건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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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응니다.

농엽에 대하여 끼쳐지는 재정자온( f' 1r,a r. Z 씨 ?ita 니의 영향을 울리 ;<1 거 위하여

믹l주주의석건 놓업정치|을 가능케핫 건으l 슬 하는 것을 목표로 서부독일.9! 식량.놓

엽 ·산렴성 (Mini ,; ceriu'm f 그， Ernahr나 nε ， Lanctwirtschaft und Forsten) 에 자

운위웬흐I (Belrat) 플 쿠성하자능 제안을 벨써 여러해 선우터 서부옥일의 농쑤을이

하고 있읍니다. 기안당 ·기사냥운 。 l 러한 처l 얀슬 조직적무록 쓸리쳐 버였읍니다.

。l 제 이 71 안당 · 기 사당이 정 부에서 울석 난 오늘 농만으l 사회경제적 구조에 알맞

게 쿠성되어져야할 。|러.만 자둔위윈펙를 만들기에 좋은 시점을 맞이했다고 하겠융

니다. 서부독묘 농듀L듣 자신어l 의하여 벨써 연주주으l 석 경제정책을 위한 많은

좋은 제안쓸이 얀들어 쳤융니다 7} 령 그 예릎 든다연 다음과 같읍 것들이 있

겠읍니다.

노옹자 • 농안간의 공고한 유대 릎 이 욱하기 위 하여 농만단체 을 (Bauernverbiind e )

이 노동자단체 들 (n ewerkscha ,"t eπ) 파 긴밀한 협 동을 하는 일.

서부독일의 놓업을 옥접수의석 이익추구에 구l 속시키지 알고 농민과 그라고 요든

다릎 생 엽에 종사하는 사랑 (Werktiitige) 뜰을 위 딴 정 책을 추구할~켓.

농만들을 그들의 농둥후부터 축출하는 대 신에 만주주의 석 인 농톡개혁 (Landref-

。 rm) 닐- 렐 것 •

농만대좋을 흐l 영시켜 가연서 독검주의릎 위한 구조정책윤 추구하는 대신 상호협

￡를 J상 l~! 허 하게 소직화시키고. 국가의 지원을 맏아 서로 다은 기엽을간의 협풍을

가능케한 광업히 한 쳐|체의 꽉업을 기할 것·

서부독일어| 외-추산 농산울을 엉랍케 하는 대신 국내 농엽생산품을 우대하는 조

치 을 가한것 •

가격압력 (Preisdruck) 과 하락하는 생산자 가격‘ (die Slnkenden ErZ8ugerpre-

1 s e) 대신에. "~I 료.식료품，농업기계，샤료 (Futterwl ttel) 부품의 대기엽 연합인콘

쳐l 흔들이 취하는 거대한 이율을 줄이고 농엽생안 원 7}에 기준을 두는 가격협정을

취할 젓 •

높은 이 가대 신에 깐 신용대 부 릎 가능케 할것 • 특허 상호협 조와 그러 고 기 엽 들간

의 업 옹날 가능케할 앙향으호.

서부-옥일의 농엽이 계속하여 부채플 지게하는 대신에 .국가릎 동한 일종2-1 션간

석인 'I" *II'J 산 (eine Gener~lle Entschuldungsaktion) 조치플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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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 . 서l 낼 정 우으l 계획 » (Proεram~ der Regierung Brandt/sι.heel)

우리는 을동 브란트·셰옐 정권이 하나의 강건한 만주추의를 실시할 것이라고-L

‘azf감 수가 없다. 뿔안아니라 개정자본의 강격 v 영향하어l 있고 또 그들사이 에

디}자 본의 이 익읍 대표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부흔죠아지적이며 의회추S] 적 인 성 샤

(eine S~lche BOrgerlich-ParlamenιariscbeRegierung)로 부터 이러한 입 딩

우리는 경코 기대할수가 없융니다. 완전얀 인주주의는 노옹자 계읍 (Arbeiterk

lasse) 이 승리한 뒤에라야 비후소 발전된 사최주의 사회 ( die En t IV i eke 1 t e s

。 Zialistische Gesellschaft)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부독일의 갱 ?

선컨에는 몇가지 긍정적인 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향 (Ansfl

t Z e) 과 어쩌연 또한 좋운 계획 (Gute V orsat ze) 들이 오처럼 주어져 있는데. °1

오든 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위 하여 옥일 연 방공화국 (BRD) 시 민 (Burger) 늪 지

신이 • 그러고 우엇보다도 서부독일의 공안추의자들 (Kommunisten) 과 사회 만주수의

자달 (SoZialdemokraten) .노동단체인들，청소년늪，농부，여성들파기타 다은 킨보

세력 (die Portschrittlichen Krll.f te) 들은 그을의 유권자 의사가 촌경을 받고 ,

가안당.가사당과 기타 다릎 보수서1 력파 안옹세력의 저항이 있더라도 노동자대숭의

이 익을 위한 실제걱 개혁이 판철되어지도록 향상 주의 를 환기시키고 집요한 부챈

을 통하여 이를 성취시켜냐가야힐 것업너다. 부디 노동자계납 (Arbeitersch.aftj

파 진보적 지역층 (die Portschrittliche Intelligenz) 이 다흔 안주주의석이 i

신보적인 세럭들과 힘을 합하여 이옥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깎죠걱

능력을 푸업하기 바랍니다.

정푸가 발표한 개혁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영하고 나서는 보수주의 세력이 서

부독일어l 있는것윤 ·사살업니다. 그들은 이 개혁을 수행해 냐가기 위하여 띨요-울

가견한 자긍이 없다는 것이며.그리고 예를 융어 교육개혁 (Bildungsreforπ) 만하

더라도 사용가능한 오든 채정수담을 다 띨요로 할 것이라는 둥의 이유혹 이플- 일

련의 발표판 채혁도 풀가능한 것이 라고 옵니다. 거대한 군 ~l 부운외 지출융 계속

한다면 (die PortfGhrung der Rleslgen Rnstungsausgaben) 이 마 발표펀 개혁사염

이 불가능하게 달 것이라는 생각운 울동 쏠은 것업니다. 굳닝l 에산지출올 50 %

매량 삭감하지 않고서는 이마 발표펀 개혁사엽들이 계속하여 종이위에만 쓰켜 신

즉 사운확완 계획~j등 남을 것이며 .이들 계획이 아무피 진보석안 내용무후 초안

되고 계획되어겼다 하더라도 실천되어질수 없다는 켓은 지부독일의 경우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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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애기셨읍니다.

이것￡로서 근본적인 운제가 세기되었다고 옹니다. 다름이 삭니아 사안당 연엄

니! 각정 부가 ‘일관성 있거l 평화석이 고 만주주의 적인 7')' 을 견어 냐갈 준"1 가、 혀 어 있는

가 아니연 이 세정권이 꾼닝l 자온 (RQstungskap1tal) 의 압력을 말아 그라고 연

방궁(서독)외 지도하에 소집단의 독성주둡과 °1 국의 세계선략의 제국주의걱 。l 익

에 도웅이 도l 늠 군국수으!석 산엽계획의 말신한 치l 속하여 장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온픔제가 제기되었다고 올 수 있읍니다.

슈투라우스 (StrauB) 객 예릎듭에 «양위제도 (Wehrwes en) 와 자연과학 (Natur까-

iSSetlSchafcj 사이에 체설완 혼인 ( Ehe) 은 결코 다시 끊기는 일이 없을 것이

다»라고 요쿠안다 연 • 그는 이 젓푸로써 군에 (Rustung) 가 이 윤추구 (Profitreal

lsierung) 의 풍요딴 수단.2..£. 간수되며 • 군사석 팽창을 예냐 지금이냐 다음없이

그 옥석우호 올고나가 는 옥섞집단 (monopolgruppen -) 의 이 익 읍 내 연하는 것 입 니

다. 그영지만 만약뉘l 서부옥알의 사호|실서기 굽 oj (κQstung) 를 앞우로 이룩해

냐갈 공학 t살선으l 사극제로 필요로 한다연 • ABC 우기 시대예 천갱이라는 것읍 그들

의 계산에 넣는 안농새럭 ~I 영향을 서부독일의 사회질서가 참여라연，이러한 사회

질서는 벤속의 굉화운제와 사회운셰.정신운체둥올 해결할 능력이 없우므혹 울켜냐

지 않 으- 연 않 핀 다는 산 고 (Urteil) 를 스스로 역 사앞어l 생 하는 것 이 되 겠 융 니 다 •

«옥안 r년 1낭 i「와극어| 있어서의 내석 개척» (r nne r eRe for m 1n d e r B 나 nde-

srepublik)

브란트성 F는 오효난 이와같은 설정을 내려야할 엽장에 처하여 있융니다.

내 식 'M 석운체에 시 브 2J: ε . 세 엘 정 우는 상당히 복장한 상황에 저 하여 있읍니다.

시안당 .가사당이 렛냥으l 지배주조을 복구하고 서쑤독일을 이국의 세계선략에 을어

넣어벼리고 20 년이나 서강-독알을 동치안 결과는 누차려l 냐 세계대선의 참화속무후

독일을 올아넣었년 파서의 세 력 을파 정 ~I 걱으로도 이 다}올로칙 o 로도 관계릎 끊지풋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마 어마한 액수가 전연 우의야한 군 "I 를 위하여 새로

이 당선되어 에 렸읍니다. 이 러 한 일로 얄미암아 냉 져난 결파를 우리는 다음파

같은 에러 가-"I 일을에서 잣아 올수 있융니다. 교육제도 (Bildungswesen) 와 식 엽

교숭처l 도 (Ausb11dungswesen) 에 나타난 낙경-성 , 학품(’'N issen :;j. chafte띠 가 강학 71

숲 (T"chn !J log 1"n) 의 중요한 부운에 냐타난 후신성 • 앞￡혹 각아올 딪십 년깐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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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필 새보 τ .<，대적 요청에 우능탈수 있슬 농업쿠조를 이룩하고.놓인 (Bau <:' f';)

.>1~ 농촌 -"'-농?‘ (Lana ar be 1 t er) 를 훈연서커고 교운할 기회를 마련함에 있어 시

저히i 있는 장닫맏 그F 갚 성을에서 우리는 살펴 올수 있읍니다. 그푼만 아니라 아석

도 :거선"tj 농등권이 보장되어 있지않는 젊은 세대들과 역성들측에서 행하는 기분

석인 요구쓸 능한시하며 그리고 경원하고 있는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결과블 주 Z

하l 올 수 았 읍니다. 기엽이나 경체전반에 있어서 만주주의적인 공동결정참여권 ( It.-

j t b est im [j jU n g) 01 없늠더l 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민당 .사민당의 20 년에 걸선 동

치의 결파를 롤수있읍니다.

갇〈독일 만주-공화국에 있어서의 개혁» (Reformen in der .DDR)

셔부독일의 공산주의자들파 사회인주주의자들과 많은 취엽 농만들과 진보적인 지

‘{ 층에 속하는 사강들에 거l 는 옥얼 만주주의공화국 (Deutsche Demokratlsche Re-

F 이 bl .i κ) 에서는 여기에 운제되는 제 부운어l 결전 개혁들이 만주주의 혁녕이 수

탱 악 고 사 호l 주 의 가 건설 • 확충되 던 시 기 에 이 이 행 하여 졌 다는 사실이 잘 알 려 져

있읍 '-I 냐. 옥알 안주수의 공화국의 노동자 계굽은 취업하는 농인들과 사최의 다

은 r닌수걱이고 신보적인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릎 세우고 계속

말션시 켜 내가고 , 세로운 샤회주의 국가를 행성해 냐가는 것을 배 웠읍니다. 노동-

자 계납응 발전되어 냐가는 사회주의 인간 사회에서 인간변화과정 ‘der l'roz e f3

der Veranderung der Menschen) 로 인간 상호관계 연확의 과정 (der Proze f3

d to r Vera n d e rung des Ve r h 1\ 1 t n iss e s z wi s c hen i h n en) 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배워 터득하였읍니다.

다음의 일련의 일을 해냐감에 있어서 독일 만수주의 공화국 (Deutschε DemC1l{-

ratische }(epublik) 의 노농대좋 (das Werkt~tige VOlk) 은 이 를 수행할 능렉능

보이고 있융니다. (Gewachsen) 즉 안종석 증오 (Rassenha f3) 놔 사랑을 싫어하는

행위 (Menschenfeindlichkeit) 음의 안동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이퍼l 올로기를 극복해

냐감에 있어셔 .-:f민경제와 안추주의적인 둥지개혁과 그려고 냐중에 ’감따흔 농엽 EJ

사회주외적 전환을 계획하고 이를 수챙해 냐가야하는 크고도 새로운 과제릎 다허

냐감에 있어서.인간을 총한 인간의 착취재도릎 없엠에 있어서.여성과 청소년을에

게 동웅한 지위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의 판청을 기항어| 있어셔 • 호지투기 (Eo -

denspekulat ion) 를 제거하고 • 도심지 ( S t a a tz εntren) 을 인간의 사희생활의 좋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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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글어것으 호우리.:d.!운화달oj 래 의펀채와\,.. 어 서 , -, 71 '<e꾸며 냐감이l으jξ

H_ld~en aes인도주5i 사상 ( dle-‘「
셔 숫~ .~-.
。::i 2二f 、.1J: 걱「-있어서 , 우리는냐갑에

터득하였융니다.일숭되어지도.헨설도생생딴Jmanismus) 01

( s y ~ L "m Q 닝.3 Soz ialism니 s체세»«사회주의

-동휴tC닌안섣선 (natlona~e Front) 에노농대줍는공화국의안주주21」동일지금

-;-r l 허 드 으-
--r 1:::l~e.우l 대 한°1 꽤으l또한그려고헬 Ail 와장꺼lJif는시1 격 파믹l쪽의는이

샤
되어

샤호l 체제 (das Ent 、'1 ic"elte ges-잔브옥l<~회주의의잎을 5'.증하는

‘ellschaftllche System des

간수해나가는

있읍Aι 고。-E히n얼어l이룩하는30zi:ilis r.1니 s) 를

국가옥검정치~운발시 켰던세겨l 때·잔을쩌I 2 차역선해지금도늑-맏i 'J< l 늠서 구-나냐.

경처l 엽척 등 (n eu e δkon 'mischen Gesetz닝 des Staatsmonopollt-자본주의의적

공학UJ
x학술법칙들읍이라만있읍니다.직f웅하고i. '3 ch e n Ka pit 311 .3 mu .s ) 0 I

되 었읍니다.심각하거l더욱언하여격 d2~일이간부눈에서

걱화되었읍특-옐히기본오순이。， 스:
Aλ 」L서￡하고자본주의가우것보다도60 년애에

엄산질의새로운완;칸히더불어혁영과공학상의및학술간펀으~는니다.

최초후안츄역사상t살전되었 o 으로가능성이살세석딱라서t갚선되어지고능력이

되었만족되어 힐 수있게필요성들이울질적필요혹하는개체가사회속의사회선체와

71
。대쑤운의거의딸애가이요듣지역이외늠자본주의척세계의그러냐읍니다.

처l 국주든도다릎맙니다.을어가고이익무후독섭품력자들의적은」히’우

、pO 년8곽선응이와같응았어서도서부독알어 l마찬가지로-냐라둡에서와의석인

낳았융니다.결파를51 닫는경제독점확로단계의새 j응운결석~.i같있어서대에

(Streiks in der Bunde :x epu c: l-스특라이크?있어서으l연 t낭공화우어l〈ζ 독일

i k)

/ι대있기전의선거가국회의원서부독알의얼어났던의하여노동대중자신들에

L" it 。
'L!. Tτ: 파트너관제 » (Sozialpartnerschaf t)〈ζ사회적엠긍안상요구와트라이크

의건노동대중의대한체제어|혀
‘•.그러고저항과대한허구성(기만)에지난가

보여수었융니다.이 A 으一
M 0"" 2.관계가긴밀안표시와는

의

쥬
‘
띤
』

땅거하눈다l 하여침략에셔l 국수의적독검 "1 에 (Monopulherrschaft) 와

‘ ::t-i ..:..::.
D ‘;

걷;L 1- C:" L-l ?"~
l.C ~:""r ’도r •

쑤터도세력무로

가혀 설

안주주의

，，)판이래해서

수르소아석

피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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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

뻗어나갔는가하는

지난치l 체가

닐마냐

세극수의적

운동이

하여



이 처|극수의적 꾀껴}가 지난 근본·구조자잉l 세 대한 비난。l 정농하여가고 있나는-

사실이l 저도 냐타나 있읍니다.

。l 러한 도는껏무후 부터 다음과 같은 결파플 유도해 낼수가 있겠읍니다. -‘τ， .

~ 저부옥일을 포함한 - 제국주으l 국가들의 옥정세력 (Monopolmach t) 과

만의 절대다수간에 내재해있는 매 립 (Gegensatz) 70 년대에 캡어들어 하나의 새 j

운 양상 o 혹 냐타나게 원 것이 라는 걸돈을 노출해 낼수 있겠응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션상플을 종압하며 관것같.Q..띤 λj J받-독일의 경우에도 국가스"，선

정치적 자본주의와 이에서 유출되는 지}만 오순이 완선히 건개되어 냐가는페 • 이 ι

〈국가 독점 정치적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완전한 울질적 군 tl) 를 위한 역사말 ~ I

단체어l 냐타냐늠 바료 직전의 단계자?는 레닌의 안식을 증영해 주는 것이 원 니

다.

이 안식이 바후 오늪날 최대의 익으l 릎 지니고 있읍니다. 왜냐하연 이 。 I "~! υ
~ ..., --c

제국주의에 대하여 오늘날 천개하고 있는 투갱의 역사척 성격을 말해주며 • f3- 끼 l

역사척 위해성을 말해주기 혜운엽니다. 울돈 우리는 이 사휘주의의 울질적 선안

계를 사회수의 자체와 동일시하지는 않읍니다. 서부옥일에 있어서는 노동계#고I"

그들의 동맹자들운 열고도 어펴운 걸을 통하여 여기에 달하게 될것입니다. 그야

므로 서부옥일 사회릎 볕바닥까지 근본적으로 DJ수화하는 진정한 개혁을 위한 ;

쟁은 어느모로 보먼지 깐에 극히 풍요한 의의 쓸 지 냐는 것입 니다.

서부독일 국안의 철대다수의 생환에 관한 이히헤}판계 (Lebensint~ressen) 는 -"" "'

날 j오묘든 A사F휘 t생g 활 영역에 걸쳐서 진정한 I간주수의블 살쟁에 옮기도록. 요구하 jL

있무역 , 독점세 력 (die Macht der Monopole) 을 꺾.Q..라고 요구하는 것 응 영 령 석 인

성격을 띄고 있융니다. 옛 옥점자본주의석 기본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고 약라서

반동과 건챙위험의 뿌리플 그냥 유지시켜나가는 개혁~-!ξ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체

냐갈수가 없읍니다.

〈ζ져혁에 대한 레닌의 주장» (Lenin Qber heformen)

〈ζ우려는 개혁계획의 지지자들 (Anh 1\ nger eines Ref, 'ormprogramms) o! 다;히고

례난은 말했다. 그는 〈이 계획운 또한 기회주의자들에케 똑같이 안대되거l 삭

용되는 것이다응라고 하였다. 캐핵으! 안주주의석 성격이리는 것윤 이를 위하여

끊엄없는 대중투쟁 (Massenkampf)이 전개되고 또한 노동계급의 행동이 이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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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온바탕을 。 l 줄해에안 으상도l 어질 수가 있다. 이퍼딴 의 0] 의 말선이 있을예에만

쇼위 “ 개 혁 ” 이 라는 기 -<I c~ 씨 애 자본 의 착취 허| 세 와 지 래 체 제 까 헨대 화되 는 것 을

약을 수있읍니다.

앙은 개혁꺼l 안날이 브란E혜 의하여 얼안석인 형태로 냐타나.I!.‘그리고 우려가

석지않은 개핵을이 ‘~ .i l 수의식안 샤회에서니 "I £.소 1간선히 성취되어잘 수 있는

것이라는 사살을 감고 녕 읍에 .T. 불쑤하고 • 우 "-I 는 만주수의석。1 고 사회석인 개혁의

색이 투는 것에 대하여 쏘는 정구서l 긍성석안 엽장을 취하고 있￡며 • - 특히 교

육제도 부운에 있이 λ| 또한 l러합니다.

이와 같응 개핵같은 l~ 강석안 셔1 력의 완강한 져향에 대향하여 투쟁으로 살젠어1

굶겨셔야 한다늠 시십갈 우라는 성쉽을 웅하여 얄고 있읍니다. 의회에서의 둥돈을

동하여 이 부문으| ’서 약 斗엽읍 성취시 킬수 있는 가능성이 란 극히 적습니다.

서우 독일에는 녹잉 l 년←;， ?I 석익l 세력으l 강력한 힘이 있무므로 일부 개쩍안을은

이 °1 랭하여셨댄 온닝.71ηI ttl 닌|서 위원효|같운데서 사장되어지거냐 흑은 독점자온으l

이익을 우l 하여 조작되이 섣 인덤이 있읍-니다. 그러므후 정말록 안주주의적안 개씌

의 실현응: 서 부옥알에 ‘사는 닝-돈 안주세력과 선보세력을이 핑장허 크게 합력히겨

검-동의 부색을 선개하는가으l 꺼 안에 '4라서 그 성패가 좌우쉴 것업니다.

«꺼썩읍 우l 안 "’조세안:::'?> (Hilf~angebot zu Reformen)

시 구 듀일 의 강l 업 자 꽉므| 이 1]! 을 위 하여 그러 고 옥일 의 누 국가간에 평 화걱 으로

공슨( N 닝 ben e ina nd pr s1 닝 b 앙 n) "I 늠 말션이 이루어지게 하기위하여 우리는 서부독일의

노농취염까둡고} :.L 이고 ‘닐처l 익 모든 신보세력에 대하여 위에 컨납한 것과 같은 개

펙을 살헨시켜 냐감에 있어서 바l:.. 필요랄 우리의 풍부한 경행을 제공할 준 ~I 가

되어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각기 해당되는 부뭄에 서부독일의 시만들을 원초하겠

우며，이이 시행되어신 안수수의석 해결을 이용함 것업니다.

이라 얀 이 윤간의 윈촉 (ein~ so1chen~chbatschaftliche liilfe) 가 득혀 다앙

안 만주수의적이여 사회적인 개핵 부둠에셔 행하여진다는 것운 서부독일의 사안에

세 아주 윤용할 것이여 • 더 냐아가서는 동독 (DDR) 파 서옥 (BRD) 파의 관계플 정

신석 2... i응 7H ‘、1 하는데 ( Z 니 r Schrittweisen Verbesserung der BeZiehung~~) 공헨

갚 수 있늠 알맛늠 강캡。l 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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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녹일 연 맹{공화국 ! 서 옥 ) 의 외 교정 썩 » (AuBenpolitik der Bundesreputl~，)

지금까지 언급한 천체상향 • 즉 썽사운제어l 관한 서로 상이한 견해가 정적되어 ι1

는 일. 에 릎 을어 베트냥이l 서 행하여지 고 있는 마국의 침략건 쟁운처l

품만 아니라 기안당 .기사당과 그리고 신 '~~;{J 옥일만수당 (NPDl 이 지난벤 선거에서

획속한 유권자의 늑표가 50 %을 약깐 념는다는 사실 。l 오든 사실이 브란 l-·._ •

셰엘 정부의 계획의 성걱을 규성해주고 있읍니다. 이 정부 계획운 내용상 오호

하며 • .£.순투성이며 • 여러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도 흔히 있읍니다. 이 터

한 사실운 외교정 책 부운에.r.. 패 해당됩니다. 옥일 연 앙공확국 (BRD) 의 일부 。1
l

촌에 냐다냐는 변화틀은 쉰리 적 정 씌 (eine realistiscbe Politik) 에 입 각하는

경 향의 표현일지도 오르겠읍니다.

〈ζ유권자들:~l 키대 » (Erwartungen der Wabler)

그들의 투표로 기만당 .기사당융 내각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연쉽내각의 형성←살

가능페라쳐낸 I 천 6 백만 이상의 유권자을윤 01 렇게 하므로서 20 여년에 걸션 가

안당·기사당의 반만족적 정책 .E.-i응. 쑤터 울러서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을 표현해낸

것이 라고 읍니다. 이 들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사만당 a 자만당 정부가 구라파의 안

전과 군비축소의 보강에 찬된 기여플 할 것을 기대하여 • 핵확산 금지조약 (Atomwa-

ffensperrvertrag) 에 서 영 하고 이 를 바 순하고 • 원자우기를 소유하고 이의 사용

력둥을 노기하는 일을 흥하여 쩍건갱의 위험윤 추방하는데 기여할것을 기 대 하고

있읍니다. 이들 츄켠자늪운 파단적인 브북정치 (die Bankrotte Revanchepoμ，-

1k) 로 부-터 방향을 선환할 것 융 바라고 있읍니다. 그둡윤 사회주의 국가듭과9\

진정한 이힘}을 거대하며 .쿠라파어l 첸존하는 모둔 경계선을 안정할-것음 기대하고

있융니다. 이 들 유권자들운 천째얀상으로 나타냐는 단옥 대표권을 주장하는 불손

한 행위 (Ailelnvertretungsanma~ung)와 할슈타안 원칙 (Hallstein-Doktrin)무

호 부터 울러서고.완천 동둥권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그려고 측일 만주주의 공

화국 (DDF‘) 과 독일 연방공화국 (BnD) 을 쌍땅이 다같이 아우런 조건없이 안정 하는

원칙하에 옥알 만추주의 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it) 에 대한 권

계정상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융니다.

〈정 부선건» (Reglerungserklarung)

브란투써에 의하여 발표판 정쑤 프로그랑에는 군에축소(Abr 디 stun g I 와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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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파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파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기여를 찰 의사에 판

안 건읍이 있읍냐다. 그러냐 。 l 새 브란트 정권도 역시 이와 동시에 북대서양

동앵기구 (NATO-Pakt) 에 ，군매예산의 증가， °1 국에 대한 특렐한 유대관켜1 - 그러

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선략에 대한 득렐한 유대관계 - 에 신의를 다할것

을 밝허고 있융니다.

브란트써는 그의 정부선건에서 알관성( Kon tin u ita t )파 개혁 (Erneuerung) 윷약

속했읍너다.

1966 년의 에이히트(r£ rhardl 정권의 교서 (No t e) 와 1966 년의 소위 대연립정권

의 수상(키정거)이 행안 최초의 정우선컨 끌어내는 것으로 - 1937 년의 국경

션에 때한 요구에서 단독 r셔표권 운제에 이프기까지의 보복주의 정책의 오둔 기

온 요소들이 여기어! 정 립되어져 있는 것인데 - 외교정 책상의 일관성이 보장되어

지게하려는 것입니 t:+ •

〈ζ 외교정 책» (AuBenpolitik)

그후어l 행하여신 E..란특·세옐 정부의 살제적 대외정책에 냐타낸 외교정책상의

알판성은 냐양한 형태도 그 모습을 냐타냈읍니다. 서부독일의 외우장관 세옐써는

여러가지 좋아l 서 서부옥알 외교공판장을에게 니{린 훈령에서 외교정책을 세부적￡후

영시해 놓았읍니다. 이 지칭에 의하연 본 (Bonn) 정권은 제 3 국이 옥알 만주주의

공화국파 교역관겨l 를 설립하여 제도화시키는데 안대한다는 것업녁다. 이 말윤 본

정 권운 옥알 만주주의 공화국의 우역대표부의 설치 (Handelsver tret ung) 에 대해

서 까지 도 간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셰필운 또한 말하기릎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태도는 〈ζ옹부 액링(즉 동옥)이

조약을 통하여 정 돈런 협 조적 성 촬상대 (Modus Vivendi) 즐 이 륙-얄려는 우리의 노

랙에 승하는가의 여부에 딱릎다는 것입 니다. 그러냐 여기에서 말하는 협죠척 생

활상태바늠 젓윤 그들의 내독관계의 독점대표권을 주장하는 억지성격을 띈 본의

국일정책 (DeutsGh landspoli ti k) 을 의마하는 것입니다. 세옐은 져l 속하여 말하기

뜰 상엽 고L 역 파 눔화영 역 에서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이 대 외 대표푸설치 을 확장해 나

가는 것은 내옥판계 정업 (R 엉 gelungen) 에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접건이 옥일 안주주의 공화극이 제 3 국을파 운화조약들융 쳐l 결하는 것을 양해 놓

융려고 노력한다는 것흘 뜻양니다. 그뿔만 아니라 세옐씨는 제 3 국듭이 독알안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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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화국의 수노에 대표부릎 설치하는 것윤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혀

기에 우|따릅니다. 이 것은 조남 변확펀 어업을 쓴 푸대의연한 할슈타인 독;-£.련

잎 것입 \..-i 0+.

〈ζ원자우기 금기초약» (Atomwa ffensperrvertrag)

- 온 당국이 여러 가지 를 보유하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 우리는 〈ζ개 신 >

(Erneuerung) 의 요소후셔 역시 원자우가 금지 소약의 서 영을 들고자 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막을수 없게된 원자우기 금지죠약의 서영뒤에 척어도 ~I

준을 요래 01 루어 배 럴수 있거냐 혹은 영원허 돌아오지 않을 날 (Sank-Nirnme-

rleins-Tag) 혹 까지 마루어 어 럴수 있기를 붐영히 희망하고 있는 지도적 업

장에 있는 서부독일 정치가들의 눈깜박거렁에 대하여 경고해 둔는 바엽니다.

서부독일의 공산추외자율파 노동￡합원들과 그리고 사회의l주주의자들.새 연업내각

정부의 안·팎에 있늠 서부독일의 진보척이고，만주적이역 정화를 애호하는 제세

력듭-윤 랙우기전쟁 (Kernwappenkrieg) 을 억제하려는데 그렇게나 중요안 국제적

초약에 써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이 아무런 벗에날 탈출고블 마련함이 없이 확실히

참여하여 에준시켜 그 효력이 국제엽상￡호 가장 신속하게 말생되￡흑하기 위하

여 그러니까 결코 경계심을 게을-리하여저는 안되겠읍니다.

1/ «쏘련에 대 한 판계 » (BeZiehungen ~ur UdSS R )

만약에 새로 세 워진 저부득일의 연방정 부가 사회수의 쏘 III 에투 공화국 연앙
/

(die Union der Sozialisti느 chen Sowjetrepubliken) 에 대한 그들의 판제

률 향상 개선키위한 살제적인 조치을 취한다연 우리는 이을 환영해 마지않을

것업 니다. 쏘련과 시 만적 우호관계 (bQrgerliche Freundscbaft) 을 발천시키고

협 동 (Zusammenarbei t) 릎 뱃어냐강무로써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응 요래건부터

독일 역사에서 여려가지 교·훈을 배웠읍니다. 그러묘로 지금 본에 써후들어선

연립내각정부가 저부독일에 안세기 이상동안이나 장아온 쏘켠에 대한 적대판계

(Fei ndsch aft) 와 칸공 ( 反共 ) 이 라는 어 리 석 음 (die Tor~eit des Antikommur.-

ism us I 폐지 청산하고 쏘련과 좋응 판계 (GUte BeZiebungen) 을 뱃고 좋은 협동

(Gute Zusammenarbeit)해 냐갈수 있늠 앙 E삼우후 나간다연 우리는 써쑤독일 전

쳐| 안츄 (das Ganze Westdeutsche VclK) 에 꺼i 이후울 치우녹일 신정 권의 이 러 한

노력어l 대하여 우리로서도 기꺼이 지원 (Unterst니 tZ un g) 등 아끼지 않을 것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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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그뇌 나 유 감스 럽 거l 도 브 란 흐느 씨 능 책 5L슬후아 카 아의 운활을 결 정 해 놓윤 윈 헨듀!

요욕적안 강제캡령 (1as M e:끼니 hner 5chanddiktat 즉- 윈헨조약)을 처읍부타 우후

한 것이라고 선건해 버리근 결안을 아직까지도 내릴수가 없었융냐아. 이 운처l

어| 대한 그의 으l 견멜표눈 있였기는 하냐 운영히 해영하는 부충성영이 필요합니

다 . 오더 • 냐이 세 경 계 깐 (c: i e 띠 e r-·이엉 i fJ e=G r e n ze ) 파 옥일 안주주의 공화국과

서부독알의 연양공확국간 ~I 경겨l 섣읍 노란。F는 --t 라.s;j-에 있어서의 영토석 현황윤r

(der Territoriale Stctus guo ln Europa) 안정 하라는 수백만 서푸독일 유

권자닫의 요구에 래하0~~ 샤우-런 식섭적인 ~납이 정부계획 (Regierungsprogra-

mm) 속에 포함되어 있 ;;:j ~~습니다.

〈ζ요더 • 냐이세 성게선:» (Od 8 r-:J 닝 i ，B e-Lini 잉}

ν 사안당 자안당 성부가 서부렐파 노랜드 협상을

마음과 같은 말을 해누고자 합니다. 와르사와 조약

희망하는더l 대 하여 본안운

가댐국:7f들파 전세계국가들

으| 대 ':l 수으l g 팡쉰 견해에 으l 찰 것같￡연 오더.나。l 세.경계(국성)선 (Od8r-

Ne i ,Be-G re nze) oj 리는 섯은 호오츠담에서 종국적으로 (endg u. ltig) 그러고 국제

맹 상 o 보- 확정 되어신 섯업 니다. 옥일 안주주의 공확국은 지금으로 부터 벨써

20 년전어I ±올꺼It c느와 -"I 블리 츠 조약 ( d erG 0 r 1 i t ,Ze r Ve r t rag) 을 옛고 요뎌 .

냐이세.경계선플 싸냐으| 평화경계선 (Friedensgrenze) .£..로 선건댔으켜.이것을건

독일인으! 이음으￡ 썼고 따라서 서부독일시안 (die Westdeutsche Bevolkerung)

의 이 듬-우괴노 서앙하였긴 것입 니다. 왜냐하연 서부옥일 시안은 서우옥일이 쳐

해있늠 득수상황속에서 그슬의 갱화어l 대한 준닝l 대세 (Friedeusbereitschaft)쓸

사유.!t:...이 그러 고 조각됨이 없이 (Unmanipuliert) 표현해 낼 아우련 샤능성도 지

남까지 갖지 않았지 해움입냐다. 그러나 기만당.기사당이 서우옥일에서 20 년옹

안이 냐 복수주의정치 (~evanchepolitik)를 챙랬던 ..s'..늘날 !.t..올'i1.드의 λ| 부국정

(die f' olnisch 닝 Wεstgrenze l 달 아우련 유보죠건을 투지않고 궁지l 법석.£..~료 승

인하고 • 이 국경 션으.fj 승껴 궁낙성 ( Endgultigkeit) 과 불가칭성 (unantastba-

rk ei t) 을 안성 하늠 암이 1969 난이 냐 70 년이j 하￡ 서 부독알 c;!방공화궁의 한

성 건 에 으! 하 여 ii~ 하 여 신다 견 이 는 판영 하여 야 함 일 이 겠융니 다 -

〈ζ-{- cf 파 안 Jι 호|으I» (E 나 r 0 p a i s ch e Sicherh e its k 0 n fer e n z )

구랴파 안E 효l 으1 운제에 서부옥일이 깎역하는 껏에 대하여는 -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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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안 연윤 있기는 하나 - 써부독일의 건양공확국 수상 브란투는 긍정식 C， ’

딸컨올 하였응니다. 그와 그의 회우장관윤 그농얀 서부득일의 태도륜 다음파 U

이 해 석해 놓았읍니다. 그들응 서부옥일과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1) DR) 깐요l 」샌

껴l 에 판한형상의 진척도와 - 울온 본 정권의 의도어l 비추어저 - 그리고 f

라파 안보회의에 서부독일 연앙공화국이 참여하는가 하는 뭄제 양자사이에 일‘홍 ~I

일팔처리 rounctirn) 릎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라파 안보회의에 l}j

하여 그러한 방해책략 (s to rma noV,er) 에서 손윤 옐 때가 되었다고 품니다. 그랜닉L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l 쿠라약 안보회의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어느국가도 어 '\1

사천조건을 내 결어서는 쩔쩔다는 약속에 져족되 는 일이 니 뎌 육 그려 합니~':"

-- -‘--브란트써는 II 월 9 얼자의 그의 기자회견얘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ζ 핀-

일 연방공화국혜쩌 풍요혈- 횟윤 언간과 영확플 위하는 방향c>호 설계 운제달을

규제하는 얼?입니다. 성말 이러한가 하는 것은 불가침조약에 판한 초안작성을

위한 쏘련과 서부욕-얼 연앙공확국과의 사 :>1 에 챙하여잘 협상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약에서 모든 핸흔하는 국경 션을 (all'e bestehenden Grenzen) 이 안 정 5j

어진다능 것운 평화릎 위하여 좋、은 것‘겁니다. 본 (Bonn) 정부 측근의 발컨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연 본 정 권은 서부욕열 연망공화국의 국경 과 그 국경 의 불가진

성 ( Un v e r le t z 1 i ch k e it) 을 인정해 줄 것을 바라지만 • 그러냐 독일 믹l주주의 공 X:

국 (DDR) 의 국경 안정 어| 관하여는 최묵을 지 켜써 압을 열지 않을 작정 이 라늠 깃

입 니다.

〈ζ영화￡약h> (Priedensvertrag)

여러가지 쉽상들과 관련시켜 -블해 저1 2 차 세계대선의 결과로서 생겨난 현상어|내

한 불가피하고도 영확한 언정을 하는 것을 소위 냐중에 있게될 평화조약을 용얀

규제라는 영옥우후(쿠실로) ~l 하여보자는 브란투·세엘정루외 전략 (Takt ik.)이 찬

둘어 났읍니다.

이러 한 전략은 - 이처I 25 년션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있는 ‘독일제국 (fJ-

eutsches Reich) 과 - 하냐의 평확초약이 혀l 결될혜까지늠 I? 37 년의 국정 이

계속 걱용완다는 비 현실척인 요구 (der Irrealer Anspruch) 플 주장할수 있는 가

능성을 본 정켠에 주자는더I ~ 퓨적 OJ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년

걷화초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우독얼 써l 국주의의 복수주의정 객 (die

Revanch e ;Jolitik des Westdeuts::h"， ι I !:":p ~ ~ 1 인 lsrn~s) 을 위장하는 (Tarnung) 'i"

-115-



상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무후 f속력읍 갖는. 설대적 ξ， ;응 흥용되는 걸영윷 언제알 ?:j 도 오르냐 한

벤은 있어야 평화조약을 맹패로 당아서 - 폭은 붕가침조약 ( Gew a ltv e r z i ch t sv-

ertrage) 이 냐 불가·청 선건 (Gewaltverzιchτoerkl;!:‘:1 g~n) 에 다가 °1 래의 펑

화조약어j 판하여 어떠한 행식우로 컨납하는 것무도저 - ( 그려고 주위 사정이

유i!-]하게 전개되연) 서부독일의 어느 한 정권에다가 다음파 같윤 가능성을 부여

£.록 하자는 것이 아마도 그 속셈인것 같슴니다- 폭시 있을 수도 있을 모든 장

성 석 인 국경 선안정 (Grenzanerkennungen) 과 쓸가칭선건 ( Ge wa 1 tv e r z i c h t s e r k 1 a

rungen) 파 그리고 。|와 유사한 띨글을 정확조약이 이루어치지 찮았다는 안 하

냐의 이윤안무로 위어! 컨납판 일련의 조약들이나 선건을을 위한 전제조건둘이 제

대로 갖추어지치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말상해버릴 가-등성을 주자는데 있읍니

ct·

얘기에서 아주 붐영한 것는 서우옥길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제 2 차 세겨| 껴 전의

설파로 생겨난 역사석인 t션화들을 법적우로 유효7간 것우료， rechtsgt.. ltig) 인정

한 때어!야 비로소 서부옥일에서늠 펑화조약에 관한 이얘기을 할수 있다는 것입 니다.

<ζ 독일 만족÷ 운참되다» (Deutsche Nation gespalten)

안일 본 정권이 현싶 (die !t ealitaten) 효 잉정얀마연.구라파 안보회의에서 사

싣운 심각한 충돌이라는 것은 일어냐지 않을 것입니닥· 이 말운 브란특써도 역

시 독일안족 (die deutsche Nation) 읍 붐할되어 있다늠 사살-울 정착히 알고있다

늠 얘기입니다· 구라파 안보회의를 속히 개최하여 신챙시키는 것운 쿠라파 냐라

늪간의 긴장을 그러고 따라서 옥잎의 둔 국 7}간의 긴장을 줄이는데에 기여하게

필것입니낙· 이것윤 옥일 만주주의 공화국순만 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도(Sowo-

hI die DDR als auch die BRD) 다같이 동풍안 자격을 가지고 이 구라파 안보

호l 의에 잠여한다는 것을 선제하늠 것입니다. 둔 국 7!- 상후간의 관계 (die nezi

ebungen beider :i taaten Z·Ueinander) 는 그들 자신의 운제입니다. 사안당 • 자

닉닌앙 정 부으| 외교정 책에서 • 정 부 선킨여!써 二-리 고 외교정 책걱 인 실세에서 독일 안

수수으l 공화국 (DDR) 과 독일 연앙공휴국 ( BRD) 간의 관계 가 흔 역 활을 하고

냐 c+ .

。 I 0
λA "

우 c] 날의 판심의 대 상은 폭-영 민주주의 공화국파 옥알 견 갖 공와국간의 그간겨! ..2~ 。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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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7H 의 주권을 가진 그리고 서료. 옥양원 녹얼 τr가들‘ diese beiden Souver 1l. nell

un d von e ina n d e r Una b oa ngig end e u t s chen S t a ate n ) 간의 판계가 어떻게 하셔

Cp 좋윤; 방향..9-1료 발전하여 나갈수 있늠가 하둔 것 입 니다 c

이 < 판계 의 정 상확 »(μ깨N 。따rmalisie밍run

기만당 .기 A샤F틴단i 의 영도하이l 구라파에서 사최주의을 몰아낼수 있읍 것이라는 핵 I낭

만 희망하어l 실제록 행하여컸던 운렬 (Spaltung) 과 석대행위 (Feihdseligkeit)쉰

입 상은 20 년간의 정치 가 있은‘ 후안 오늘날 득연 민주주의 공화국과 서 부독일의

연앙공확국간의 관계 7t 정상화되어 나갈려연 그 과정은 선의{뽑意)와 압은 언 111

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정-을 우리는 울온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션의 (D

i es 닝 r gute Wille) 와 그리고 이어l 옹반되어야할 많은 인내가 옥연의 사휘주의

홍일당 ( 동옥 공산당- Die Sozialistische Einh션 itspartei DeutschlHnds) 과

>!속신선 (die Nationale Front) 어l 연탑 단결되어 있는 정 당들과 i식 플 (Die

in Gε; ::iιi 니 nalen Front zusammengeschlυssenen Partelen und Grganisat-

i on en) 파 • 그러 고 독얼 만주수의 공확#의 정 우 (dle Regierung der Deutschen

Republ i k) 에는 있융니다.

서」츄옥얼의 신임수상 브란드씨는 - 이 °1 컨납한바와 같이 - ιu'l 정부선;션

과 그!람의 다른 공개말건들에서 쪽얼 안주수의 공확국의 국가적 존재사설l (d i e

Tatsaehe der Staatliehen Existenz der D 얻utsehen Demokratlsch=n Repub-

11k) 을 양지 (뚫知 j 하겼읍니다. 20 년이냐 -중어진 점에 판하여 우바늠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렵니다. 만족하게 생각할만한 옹기는 아직 없융니다. 그뿔만 c~

니라 우리는 결국 챙동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의 한가지 운영만

것은 소위 단옥 대표권과 같윤 윤손한 랭위둥을 일쳐l 쪼기하는 것이 서부옥일이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판쳐l 블 정상화하는데 전체죠건이라는 것업니다.

닝 〈ζ규제판 영흔(뾰存) » (0ere gel t e s Neb ena i뼈dar)
.

브란트씨는 뎌 나아 7t서 써부독일 연땅공확국과 독얼믹l주주의 공화국파의 판계듭

조약을 동하여 규제하기 워하여 풍둥한 권리 (G 1 e i c'h b er e eh t 1 g ur. g) 에 바탕으 둔

그라고 어혀한 차별같은 것을 배제하는 원칙하에 (linter husslu~ jeglicher Dl

skrirnini잉 rung) 엽상할것을 제얀하였융니다. 그는 규셰펀 뱅존을 동하여 ‘ U ber e-

ln g .. r egel t es Neb en e ih ande r) 서로 항꺼l 같이 사는 상황 (m j td떠1녕er) 딸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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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도흘 할 띈요가 있음닫 야기합니다. 그려함에도 울-주하고 그는 동시에

마음과 같은 선건을 하고 냐섰읍니다. - 그의 정부선칸윷 언용하연 마음과 같

융니다- 〈ζ 녹일 연방공화국이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 (DDR) 올 국제엽적￡로

-“

승인한냐는 것쓴 고려의 대상이 월 수값융니마. 옥얼에 두개.?_}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하더라￡ 이들 두 국가는 서로-가 외국 (Ausland) 운 아닌 것엽니다. 이들 우

국가 상호간의 관계는 단지 특수한 종유의 것일 뿔업니다.»

유감스려운 일업니다. (Sch 'I de) 정말후 매우 츄강스려운 앞업니다 (Wirklich

sehrn Schade!). - 만약에 이라단 말컨이 서부독갈어l 새료 들어신 연업내각정

쑤의 정부독투런 (Regierungscaktrin) ~로 실세로 되어진다연 - 이것운 지금

까지 칸날되어진 긍정석안 꺼 어| 내포되어 있플 수 있는 모듣 것플 다시 깨어버리고

말것입니다. 그뿐안 아니라 서부옥일의 새 와우장판 셰쩔써가 서옥으l 요든 외국

어|나가 있는 공판에 내란 이 01 컨남판 공식 지시사항에서 셔부독일 연밤공확국과

옥일 만주주의 공화극간익 소위 〈ζ 특-수판계 ?가 어 여 한 것인가어l 판하여 오해의

여지 가 었이 그리고 영 팍히 안납해추고 있으니 • 정 부선언에 냐타냥 정부섣건이 라는

것이 우것을 뭇하눈가는 팍살합니다.

냥ζ듀수만 좀듀으l’ 판계 » (DeZi~hungen besonder"rArt)

공식운서 ( die am t 1 iιh 닝 n Dokumente) 와 성영을-을 조사채. 응젓같으연 소위 서

로가 외국걸 수는 없다눈 누개의 독일국가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들간

의 〈ζ →늑약1 한 종유의 관제〉라늠 이상상 (많;펀 i짧)의 오델j응셔 후견인(後!tA.

Vormund) 과 피후견인 ( 被後見A. • Mundel) 의 판계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붐영한

것 같습니다. 서부독-일의 연방공확국 뿔만아니라 휴일 만주주의 공화국도 독알국

가들이묘효 봄은 - 그러고 이것이 소위 〈특수한 종듀의 판쳐:1 »라늠 기 묘한

표현의 핵심인것운 붐영하다 - 독립국권을 가신 독일 안주주약 공화궁의 일

(Angelegenheite~) 에 참견하고 특허 대 외판쳐!에 참견할 권리 플 강허 자기들외

것￡후 할려고( anmaBen)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능윤 또한 독일 만주주외 공화국

과 정상석인 판계를- 수업하기릎 하려고 노력하는 마은 주권국가들의 내정물제들어|

대하여도 간섭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정부 선컨이냐 온의 외우장판이 내렌 식우

수랭지시에써 다음파 갇응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본의 새로 들어선 정부는 옥알안

주주의 공화캉이 대 외적으로 갖는 이라 져러한 판계들과 활동에 대하여 그리 고

마은 주권국가들이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갖는 관체와 판옴에 그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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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절 만 농으I (cii" fr"undli상-e Zusti rJmung\을 하느냐 잖하느냐 하는 것 운 :녹잎

만수주의 공확국과 그 시 만들이 본의 회 망과 요구 (Farderungen) 와 .9..만불손만

4살권 (Anma ,Bun" en) 셔l 대하여 취하는 앙정한 픔챙 (Wahl verh al ten) 여하어l 달여

있다는 것잉니다. "1 러한 태도는 물흔 절대후 맏아늘여 질수없는 것업나다. 그

뿔얀 아니라 • 이 미 말한 바와같이 - 옥일 인추주의 공화국 (DDR) 윤 서쑤

독얼의 연방공착국어l 의즌되어 있지앓는 옥쉽주권을 가갚 극가 (ein Sauver강 ner-

더,에。τ때、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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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그려합니다.

‘ -<ζ 만흑 t씌.li경옹 (Allei nτ ertre tung)
\.r 、

신 연댐내각 정부의 정부선연에눈 단독 대표켠얘 관한 얘기는 뎌 이상 식업무

iL 켠읍도}져는 않고.간접흐혹만 언급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안약에 파단적인 단

독 대표견이 이제 휴쉴 만주주의 공화국파 그 국안의 대외관계에 대만 서-?만일

정부의 일종의 오만블손한 후견 ( 後見- Varmundscba ft) 이라는 것￡로 대 치 시 JI

배리려는 것이 서부옥일 신 정권의 의도라 한다멸 ，이것윤 인간의 건선한 강삭과

현살상황 (di e Reale Lag잉) 에 위배되는 일일뿔만 아니라，우엇보다도 굉능의 원직

아래에 , 그리고 。}떠한 차영대우도 일체 배제하고 우 옥일의 주권을 가진 국가간

의 관혜를 규제하기 위한 첩상을 하자는 서부옥일의 공식적이고도 바라건대 진정

o 로 말한것일지도 모블 제안에 반대되는 일잎 것업니다왜냐하연 서푸독일 연

앙정 쑤의 요얀붕손한 후천 (Va rmund seh aft sanma fJ ung) 이 라는 것은 우리 늪 에 게 는

물동 켓날식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을손한 태도 웃지않게 차옐척이며 (diskrim-

ini erend) 또한 그에 웃지않제 펑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안에 찬

후견이라는 것윤 만욕 대표권이라는 오만불손한 태￡의 일종의 연형업니다.

현쩌 서부독일에서 깅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도대쳐| 이러한 차벌적이고

균둥치 웃한 조건융 내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협상을하고 조약을 쳐l 결한수

있다고 진정으후 생각한다고는 본인윤 상상조차도 한 수 없습니다.

〈ζ궁체 업 상의 주쳐I~ (VOlkerrec 'b tssubjekt)

셔부휴일의 연땅공화국윤 결코 독얼 만주수의 공화국보다 더 표윤 권리둡 갖고

있지 않숨니다. 서쑤흑일 연방공화국은 자기 자신을 국제법상 주쳐|라고 (al l! Vo

lkerrechtssubjektl 생 각하며 • 딱라저 다릎 냐라-들과의 관계도 이 에 준하여 규

제하어i 정 압니파. 옥엽 만주주의 공화국도 옥같이 하나의 국제? 수체이여 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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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권 국가이 여 • 제 3 국에 대 한 판계 릎 。 에 순하여 규제 하여 정 합니 냐 •

«극제 엽 상의 판계 » (VBlkerrechCliche bezieh~n6~n)

안도시 필요하며 그러고 츄일하게 단하냐 가긍한 젓이 라고는 잔」선진 동둠권에

기초를· 두고.어떠한 차응대우도 일체 배제하는 기초위에서만 그러니까 동.서옥간

의 국가간의 관계 (z wischenstaatliche Beziehungen) 가 성닙뭘수 있는것입니다-

낙시 얄승!자연 수권국가들 (Souveran닝 r Staaten) 사이어l 얼안석으호 있는 그러 딴

국제뱅적 관계얀이 71 능하여 또한 곡 일요깐 판겨|라 하겠응-니다 . 극제법상~-르

그라고 싣제로도 아우선 으J cj 가 얹는 <ζ 외국» (A 니 sland) 이라는 단어는 창고갚

은데 넣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읍니마. 꽤냐하연 이 단어는 후견이라는 요얀을

손쓸 약간 은폐시키는 작용융 하도측 하자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착국과 서부독얼의 연캉공화국은 - 국제법상우로 승안되고 상

호 아우컨 여l 속판계가 없이 독-립된 자주국가호서 - 30 년째가 되는 시기에 섭

어을어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밖에도 우리가 특옐한 이유예뭄에 여기페 자세히

약1 급하지 않우려고 하늠 득-날한 점랭지역인 서부백링(버|을린)이 있읍니다. 주

독일국가들간의 판계와 이들 우 국가간의 체결되는 조약은 샤살의 성격 o 혹 보아

국제법 성격윤 띄고 있읍니다. 그러냐 온 당국윤 그들 자신은 안전한 권러 들-

갖는 국가￡서 (als vollberechCigter Staat) 자처하고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D

DR) 은 델 권러을 가진국가요 (minderberechtigt) , 등의 후견올 맏는 국가도

온에 대하여는 득옐허 좋융한 행살읍 보일 의우가 있는 국가로서 전악시켜 렵상

하자는 것 업니다.

서쑤옥일 쉰앙공화국파 북대서양 군사동댐 (NATO-Milit~rpakt) 에 함껴1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본의 기 민당 · 기 사당 성 부의 권f「에 따라서 행 하고 • 독일 만주주 C!.1의관

확국파 그 시민의 자벨대우 (Diskriminie rung) 릎 그 내용으혹 하는 결정들 (B-

"s ch 1 Usse) 융 상천에 옮기 고 있 다연 • 이 것 역 시 평 풍의 기 은원칙 과 차 옐대 우를

하지않는마늠 원칙에 어긋냐는 것업니다.

이 기회에 우러는 온으l 산정권에 대하여 다음파 같은 사상에 주의룹 환기시키

늠 일을 게읍리 하지 않으캡니다. - 그란데 본 정부의 정쑤선건에는 이 쉰

식에 관하어 유갚스럽게도 아우란 컨굽이 되어있지 않숭니다 즉 냐시 말해서

20 여년에 걸친 기안당 .기사당의 집권의 설파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양은 서부

옥→일으i 맴 융파 규정 과 그러 고 기타 다른 관청의 규정 들어l 는 독밍 얀주주의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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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알컨앙공확국간의 판쳐l 블 망쳐 t나리는 소위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안옥 새 JL

건이라는 오만불손이 여전효l 엽율의 1L r:t; 융 지니고 있다는 사심어l 주의릎 환 71 해

누 는 것 을 제 윤리 하지 않￡ 렵 니 다 •

v/<:<ζ 1937 년의 국경» .(Grenzen von 193 7)

여l 릎 을어 서부독일의 법율적 주장은 이에 따라 지금도 〈ζ 1937 년 12 션 31염

자의 국경에 따르는 옥얼?이라는 혀구걱 생각 (Fiktion) 윤 하고 있융니다 Aj

속L득얼어| 있어서의 공식 지도(地i힘)지칭(Kart en rich t 1 in i en) 과 71 호웅의 념청‘

표시 지 칩 (Bezeichnungsrichtlinien) 에 따타서 지금도 변함없이 1937 년 l 악3

3 1 일 현재에 따르는 가구( i反構)석 (fiktiv) 인 목일제국 국갱이 표시되어 집니

다. 역러가지 상이한 업릎과 규정을 풍하여 옥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국인 (St-

aatsbnrger der DDR) 이 서부옥일 연앙공확국 국인둡 (StaatsbQrger der West-

deutschen BundesrepubilkJ 에 디!하여 갖는 판계가 선언되어지도록 한다는 것

입 니다· 서부득칠 연앙공화국의 형얼권 (Strafhoheit) 을 다은 국가둡의 국안어|거l

특히 특일 민주주의 공파국 국민을에게도 확대 적용시키자는 많은 뱀율제정 상으l

시도늪01 있읍니다. 서부독일 연앙공화국이 오늘날어1 있어서도 여션히 그러고 위

엽적으로 〈ζ 내국:;» ( 內탠J = Inland) 과 외국에 있는 엣 독일제국과 옛 프러 0.1 센주

되 재산 (Verm1l gen) 을 셔부옥임 연방공화국의 재산 (Eigentum)이라고 주갓하는 것

은 아예 도외시하뎌라도;← 이것은 단지 몇가지 예에 지나치 않씁니다.

〈ζ법율적 공격» (Juristische Aggression)

두 옥일 국가간석 관계를 경련걱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En t k ram p fun g }정

상화시커기 위하여 이 법율걱 공걱행위인 소위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불손-의 법

률제정상 휴운 그밖의 다릎 판청에서 말하는 규정등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

시읍히 요청되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인은 아무런 풍자도 가 Dj

함이 없이 말해두는 바이지만 - 이 일을 해 1 ~.감어l 있이서 서부독일 연방공화

국 정 부에 션련 ( 홉憐 ) 외 법 율상의 공조 { 共助 ) (Gutnachbarliche rlechtshll-

fe) 를 할 준닝l 가 우리는 되어 있융니다.

〈ζ독일 만주추의 공화국의 현황» (S tat us de r Dr; ~ J

독알 안주주의 공화국윤 서 쑤독일 연 방공화국과 그 정 γ확 업런사 응이: 애 하여 ;을

코 내국(內固=Inlanc} 이 아니며 또한 내국일 수도 없다는 사설응본언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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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벤 힘주어 강조해 두지 않우연 않되 겠풍니다. 왜냐 5뉴띤 콕일 안주주의 공화:추응

가령 바이어l 흔주나 흑은 아아벤 • 부l 프 F괴베료크주와 같은 서쑤독일 연방공확국으!

〈주 » (Land) 가 결코 아니며 , 서 부독-일 연앙공화국파 완션히 동풍권윷 갖고 , 옥

업적이고，주권올 가치고 있고，국제엽적무로 승인완 국가이기 혜움이역 .그 국안에

게는 고·유하고도 단독무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l 헌법파 뱅길서만이 그 효혁을

말생하는 주권국가야기 해운입니파.

«핵우기 공유권 칸대» (Kein MitbefQgungsrecht fur Kernwappen)

둔 옥일 국가의 민족듣 (Vδ1 'k e r ) 순 구나라좋 어느 안냐라도 핵우기 공동소유권 ‘

을 갖지 않￡여.욕-잎으l 듀- 나라이l 서는 B -우 71 와 c -우기가 영산되지도 않4며，

저장되어까지도 않는마는 정아! 내하여 우엇보다도 ，，]상한 관심융 갖고 있융니다.

둔 독암국가의 만족듭읍 국제법의 기초에 업각하여 울7r 침죠약윤 채설하는 일어l

판싱읍 가지고 있음니다. 그밖에도 이들 두 딘족운 투 옥일 국가간의 경파를

보장하는 협상을 방해하는 꽉리조약들 (Pariser Vertrage) 을 폐기시커는 일석| 관

닙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 독일국가의 정부블 (Regierungen) 응 예블 둡어 어펴

한 선쟁의 사훈 (Kriegsbetzs) 아 안족사후( Rass en bet ze) 도 금지하는 업플읍 제

정하는 의무를 칠 수있플 것이며 , 이제 절대로 다시는 독알영후혹 부:} 선쟁이 시

작되는 연이 없도푹- 하기위하여 그밖의 다른 조치 들도 취 합 의우플 질수도 있을

것입 니다.

<ζ국가엽적 관껴l 폭은 국제법석 관겨1» (Staatsrec h tllche Oder VOlkerre-

c ht 1 iι he Beziehungen)

서부휴일 연녁낭공화궁으l 시안을중에는 두 옥일켜가을간의 판겨l 는 안드시 국제업석

판제일 필요늠 없고 • 국가업 석 관계 (staatsrechtliche Beziehungen) 연 충운 하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융니다. 그러냐 국가업적 관계라는 것윤 하냐의

동일적인 국가 (Staat) 냐 흑운 연당국가 (Bundesstaat)내에서얀 존재하는 관겨l 입니

니다. 그러고 그 관계가 국제법적 성격슬 가져야 하는 서혹가 안선허 옥업되고

주권읍 가지고 있고.동등한 권리블 가지고 있는 두개의 옥잎국가을이 이져l 살처l

록 존재하고 있는 것임니다.

국가멤석 판져l 냐 아니연 국제법적 관껴l 냐 하는 운씨는 본인이 1969 년 5 윌아|

개최되였단 옥알사회주의 동일당 (SED =동옥 공간당)의 제 10 차 숭앙위깐효i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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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옐써 원칙적무혹 그리 고· 상세히 피 력렀던 것입 니아 • 이 운셰어l 판-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요두에게 온안은 。1 본안의 경해피력을 첨고하도옥 말해운.ll

펴기에저손 이 운셰어l 판하여 더 상세히 건읍하는 것을 생각하겠읍니냐.

〈ζ자경 ( 自決 ) » (S e 1b St be s t iαmung)

저부옥일의 정 부선얻에서 여러차례 컨납되는 자결의 음제로 말할것 같..2..연 • 우i:]

는 사인당 i 자안당 연립내각정쑤에 서부옥알 노동단체윤파 그밖의 민주주의적인 조

직체들의 결의약 요구의 쉬지어I ，마파서 이제 도디어 한밴 서부독일 국민둡의 자

결운셰어1 마음을 쓰고，운체플 허공우후 맴도는 일을 그만두라고 권고하고자 합니

다· 그런데 여기에 만회해야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무니.외교정책과 궁비정혜

(ROstungspolitik) 부문이 그러하며 사피정책과 국내정책과 경제정책 부뭄이 그

러합니다. 역기에저 가장 중요한 핵싱운제는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쿠하는가

아니연 전쟁을 추구하는 정 책을 지 향하는가 하는 것업 니다.

우리 7~ '<.래전부터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사랑들의 의사와 의지가 강

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앓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 본인은 이 점을 여기

에서 다시 안복하여 건남하지 않..2..렵니다. 아우튼 서부독일의 만족이 자결운제에

서 아직까지 보잘것없는 자결상태에도 도달하지 웃하고 있는데 반하여.옥일 안주

주의 공화국의 국안은 자기 들의 자결 ( 권 ) 을 싶현시키고 , 스스호가 자기들의 운 I성

의 주인공 o 료 -"1 위를 향양시켰융니다. 자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옥얼민주주의

공화국외 안족 (d !:l SVnl 녕 윤 어느 곳에서냐 • 어느 직장에서 냐 • 어 떤 집 단에서냐 그

러고 성지어는 가정에서까지 행하여지는 철쳐하고도 만주주의적인 ￡돈에 바탕을

유-어 그리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족외 결정 (Volksentschlid) 으로써 취소

랄수 없도옥 사회주외죄인 독일민주주의 꽁화국과 사회주.의죄인 사회질서와 사회주

의적인 국가질저 및 사회주의적인 헌법을 택할 것을 결심하였응니다.

사회안주당 영도하의 저부휴일의 신접부늠 이점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얀약 그

러지 않는다연 셔부옥일의 새정부는 스스후 잘웃된 결정을 촉직확하고.스스후플

괴좁혀늠 일올 하게될 것업니다.

강:::: r옥얼 」 이 라늠 개 념 » (Der Begriff «Deutschland>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컨날되어진 〈ζ 옥일»이라늠 캐염을 한벤 산안히 살펴보

는 것도 어쩌연 유용한 일이 될 수도 있겠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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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돔 이 운제는 아수 옥장안 운제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결과해낸 역사석

연관성과 사건들이 그러한것처 컴 광장허 복캉합니까.

그러묘로 예를 들어 마-"I 홍얼적인 국카적 조직혀|로저 (als einbeitliche s-

taatliche Organisation) 옥일이 아직도 존례하고라도 있는것처럼 하냐의 « 독

일»이라는 말이 혜로 쓰이고 있융니다. 서부독일에서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얀

을 말하늠 혜에는 공식적우혹 〈ζ 독일 ?이라는 표펀올 사용한냐.

〈ζ 독일 »이 라는 1갚은 - 역사석~~ 올해에 - 상당히 변하기 쉬운 정 치 적

지리적 개념엽니다. 나는 여기에서 독일만족의 신성로마제국이냐 냐폴레온 천쟁당

시의 독일지도에까지 소굽해 올라갈 생각윤 없융니다. 1914 년이후 부터만 .!i!..더

라도 독일은 여러차려| 그의 .9·1 형적 모습을 상당허 법화시켰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1871 년이래로 옥일국(제국) (Deutsch es Reich) 이라는 것이

있었융니냐. 그런데 냐치스척인 녹일제냥주의에 의하여 냐중에 이 옥엽제국은 하

냐의 기대 옥일제국〈ζ( 0 r iJ Bd eu t s c h e s Rei c h \ ~로 확장되어 졌융니마. 。l £..
1

일제국 (Dieses Deutsches Reich) 운 제 2 차 세계대션의 !I:..봐속에셔 εl 틀러 궁대

와 함께 망했융니다. 이 일이 있윤 후에 제 2 차 세계대션의 승리국둡응 여러 7H

의 점령지역 (Besatz ungsz one) 을 형성댔읍니다. 그리고 °1 제국주의자들과 서우옥

일의 안츰세댁슬이 1949 년에 독알안족 (die deutsche Nation) 과 그리고 접경지

역들 (B 엉 sa tzungszonen) 간에 한예 아직까지 촌재하고 있먼 - 폭은 폭요츠납

협정에 의 거iS l 여 원니!I 손속헤 있기로 되어있언 - 냐매지 결속우붐들을 갚기 갈

기 찢어놓고 • 그릎의 지 역에다가능 소위 〈ζ 독일연 i냥공화국» (Bundes r epubl i It

Deutschland) 이 라는 하나의 서부독얼의 제국주의 붐활국가 (Separatstaat) 릎 안

늪었던 것입냐다. 이 옥영연방공화국윤 석어도 서부의 점령지역내에서 만이라도

휴접자온파 국가옥접 정치석 자온주의와 그라고 군국주의의 세력을 북구하기 위하

-- -여 • 사휘 주의 와 사회수의 적 안 국가들에 대한 공격 을 가할 타격 력 (StoBkraft) 갖

추기 위하여 세워진 것업니다. 이러한 역할올 서쑤옥일국가(d e r We s t d e u t s c t> "

Staat) 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읍니아. 여기에써 그들운 사휘주의 국가들어l 대 행

해 서 투갱 갈 멜 입 에 이 려 저 ιi 한 암업 을올 적 용었던 것 업 니 아 •

〈ζ누개의 독일국가» (Zwe1 Deutsche Staaten)

지 금으로 부터 20 년진쑤터 독일 민주수외 공확국과 옥일 연 앙공화국이 수 쉰 닐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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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 서로 녹립되고 국제법적으로 숭인된 국가호셔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갑 !f

국가의 상호관계는 그들이 지난 본질걱인 차이때울에 그라고 그 사회 질서외 대 립

성 (Oegensll t3 lidl keit) 때뭄에 결코 〈ζ내옥관계옹 (inn er l1 eutsc he 13" zl ehung-

en) 같윤 -젓무루는 올수도 없￡여 • 그렇게 부를수도 없는 것 업 니다. 본 ( 당국 ) 윤

이 내옥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옥혀윤 이렇게 하므로서 그을의 단

독 대표권이 라는 요만 (Alleinv~rtretungsanrna~ung ) 과 옥일 만수수의 -강oS r 극 )1

그들어|게 올북 • 복종해 야한다늠 그들의 요구 (An spr uch "J.나 f Un t e r wet fur‘ g de l'

DDR) 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며 말선이 이와 같이 상이하게 되어 냐가

벼 린 이 상 최 초확 독얼 명 확국가 (F.ri edenestaat) 연 옥일 민주주의 용화국과 .l

리고 궁사세력과 독점 자온주의적인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서부옥암의 연방공.;}

국에다가 어떤 화냐의 인위적안 공동지웅 (ein Kanstliches gemeins 3m es Dac~)

을 - 가령 독일만족의 신성로마저l 국 같은 취지로 - 만뜰려고 하는 AI 노

한다연. 0] 는 또한 하냐의 판상(Il lusion) 이라고 하겠읍니다.

〈ζ 논일 운제의 해결 » (Lδsung de,r Deutschlandfrage)

그러묘록 오늘날 독일눈제의 해결이라는 것운 쿠라파의 명확정책.p:힘 안보정책.\II

긴굽하고도 켈싶한 과제라는 취지에서 옥얼믹l수수의 공화국 (DDR) 파 독일 연양， 공획

국 (BRD) 간에 완전한 동둥권과 강후 국제법상의 승인을 하는 기초위에서 이루까

는 평화적이고도 규제펀 공존관계의 수립 (die Herstellung elnes g 엉 reg잉 t~n

friedlichen Nebeneinanderlebens) 만을 듯할 수 있 는 것 업 니 다 • 이 것 이 요-c.-

날 〈ζ 독일품제 해결 »의 내용을 이루고 있읍-니다.

두 독얼국 7}-의 안족들이 (Volker beider deutscher Staaten) 독잉 어 릎 사용하

늠 사랑율이며 • 앉은 혈연상의 관계 듣:(Viele Verwandsch~ftliche BeziehungeG)

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살은 서부옥일 연방공화국이 °1 국과 북대서양 동맹국 (NA ‘i

이 의 세계전략에 올들려 애어져 있고 • 그들의 정치적 행적이 위험한 복수주의적

정책에 기본바당을두고 있다는 사설은 조효도 연경시킬수가 없는 것업니다. 그러

므로 옥일만주주외 공화극파 톡얼 연앙공화국간의 선띤의 관계가 발건되어 냐가야 ()~

는 풀제는 써부톡얼에 펑화세 력 ( Fr i eden s k r aft e ) 갱장하늠가 여하어| 주혹 따둔것

이랴 하겠융니다. 셔」휴독얼예 핵우장이 되어있고 복수추외 정책이 챙하여치고 있

다늠 사실에 삭연하여.iI.냐~I 주의적 정당이 정정당당바게 손재하고 있다는 사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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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되어의하역잉l 수어lλ:..j ~~ol’-.or -, e..펀재의χ1""01
디 끼 !베트냥산인판직연하고. °1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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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지 풍»，샅어|공흥하냐의제국주의릎사회수의와앙 c닝으호은밀한어떤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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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I .Q.
λ~ a

-'T보장되어결동하여깅딩 ) 을

(Normalisierung der BeZieh ’wg en)정 상화»<ζ 관계의

강화국을

독일국가후저 ( a 1 S· G1 e i ch be r e·; h ~ 1 gee r • s v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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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r dtiutscher Staat) 승인하는일 • 휴델 인수주의 공화국고! 그 국’U 이j ‘,I

매하고 차별대우론 하는 서부독일에저 행하여 -"J 오듣 볍륜과 if‘정을윷 쳐l 거하는 안

원자우기관 ÷ 속페.이 다같이 말l 하는 연，즉 원자우기 (A tom 휴appen) 플 암세 t

유하거냐 B -우기 와 E- 우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둥외 힐응 표 71 하는

것이 그 내정-이 되어야 합니다. ..x..일 만주주의꽁화국과 옥일 연밴공화국간 9·1

국카적 판계 (die Staatlicben Beziehungen) 플 정 상착하는 네에늠 본의 성 -7 가

제 3 극둡과 ~;<n 커쿠달어} 있어져 독얼 인수주의 공확국에 대하여 차벌대우-둡 i;1

는 정 책윤 쪼기하고 • 20 여년긴의 71 만망 。 기사당 풍치 하의 냉선의 집A로부터 i\

러저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ζ할슈E~인 원칙 » (Hallstein-Doktrinl

한켠으호는- 소위 할슈타인 독특린이 더 이상 존채하지 않는다는 매공식 견해

(니 n \l erlbiιctliche Au /3erungen) 가 브란E까와 그리고 그의 외우장관 세엔에 의

하여 생승!억 컸응니다. 다른 한펀~~료는 우리는 우리의 혀외 꽁판뜰을 옹히여

그리고 서부녹일 정치가들의 공식성영에저 브란트·세옐정쑤는 사실윤 자본추의 파

가을과 그리고 득히 후진국가들에 래하여도 득알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을 승인

하치 말도록 하는 양향 o 호 그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압력을 상딩 이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보복조치라는 막강한 강압적 위협까지 하고 있이

는 것을 매일같이 들었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의 수업과 상엽교역 고[까

이l 까-，，'도 반대하고 옥밍 민주주으}공화국과 짜 3 국간에 챙하늠 개별 대외우역~(I

엽의 혀l 결에 대하여써 까지도 얀래하며 • 브란투 ·세 엘 정 쑤의 지시 를 받아 서부늑

임의 해외공판늪이l 서는 다대한 방해공작이 행하여치고 있응니아. 옥일 민주주으I)，

화국이 ;<~온주외 국가둡과 우역을 하는데 반대하는 그들의 태도쓸 쓸것같무 tit • J_~

란트 ·세옐정쑤는 독얼 민주주의 공화국이 이러한 우역을 하는 것응 〈ζ 진섣하 쩍

락하는 것 »(freundlicbe Genehmigung) 윤 옥일 민주수의 공화국。i 저 쑤녹일

제 국수의자을이 니} 세 우는 죠건에 복종하늪가 (Unterwerfung) 의 여 부섹 lXt- t.."r λ1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겁 니다 • 본에 새」료 단어선 정 부는 또한 이러 한 벌레 먹늪

。l 빨 (dieser faule Zahn) .속 판부갈 도려\.l{지 않무역 안펀 것입니다.

몇개의 공학기술 부운에 있어서의 누 국가간의 관계로 말할 것같ξ연 찢가지

협 상이 시작되어 있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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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염 상용으I» (Verhan ,:i l .. ngsbere'itscbaftl

만약 서부독일 연망공확국의 정운가 동둥권고| 차옐대우룹 하치않능아는 원칙아l

엽각하여 상호·간의 관계을 'rr제하기 우!하여 두 옥알 국가간으| 엽상읍 원한다연 r

위 에 ~J-금 말한 ’것 같은 일 련의 엽 상들이 시 작되 어 켈 수 있 윷 것 입 니 냐 •

옥일 연주수의 공화국파 시부옥알 연방공화국간으l 국제 법적 성 걱 융 렌 즈약 {

ein V61kerrechtliche Vertrag) 은 우제한한 상호간의 국가로서의 승안 (d i e

Un~τingeschrankte gegens~itige Staatliche Anerkennung) 파 국F 성 의 인정 .안

건히 동응건과 二L리고 차캘대우릎 하치않늠다는 기초위에서 행하여 지치않우연

안된다근 것 윤 우리 는 여 하간 풍가결 한 것 으로 간주합니 다 •

냐는 우리의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한다는 분영 간단치않은 품제들을 다룹에 있

어서 문제해결의 신죄둡 보기 위하여 서부독일의 현 연방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영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현살어l 적응하도록 부탁하고지- 합니다.

〈ζ 독일 사회주의 동갚당 ( 옴휴 공산당 ) 의 대도» (Die Haltung der SGD)

- 새후운 서부독일 정부의 계획이냐 몇가지 정부활동연어| 나타나았는 - 많은

모순되늠 집들어l 식낀하여 - 헨재 독일 사휘주의 홍일당 (die Soyialisti$-

Ch e 퍼 inh'.dtsp 3. rt 엉 1 Deutschlands) (동-옥 공산당)은 서부독일의 시만당으| 현

/rJ λq 과 사| 후 운 서 부옥일 의 연 업 내 각정 부의 정 책 에 대 하여 어 닿 게 태 도둡 취 하여 야

j 읍니까?

을공 ?리늠 암으로 우것보다도 사민당.자민당 연업내각정부의 행동을 득렐효l

-f- 김성있거l 소사 섭 :.L ~Ii -'L아야 찰 것입니다. 외}냐하연 결국 결정켜우로 중요한

것 완 엠 농 (Taten) 이 지 말 (Worte) 이 1아니기 며1 움입 니 다 •

우리늠 서부독일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파 헨재의 발션조잔율이 우리후 하

여급 시부옥엘에서 .'1 1 호|안수주의릎 굳히고 말전시켜 냐가는례에，구라파 펑화의 보

장파 안수주의의 진보와 사회의 말J션을 위하여 기여할수 있늠 것은 모두 장려해

니 가노록 하는 겨l 기 가 원마고 썽각합니마.

우리늠 이일을 다읍과 같야 생각합니다. 써부독일에셔는 현재 만(反)굳극주의

석 인 성 걱 응 띄 1. ~ 二L러 고 신나치 주의 웅장어l 안매 하는 성 격 을 뛰 의 흐l 만수주 으} 플

위 한 부갱이 의 사일성 으호 되어 있융니다. 이 와같은 의회 민주주의능 f 비 자분 써

력 과 3 개 의 자 온주 의 석 대 은행 세 력 에 대 한 설 정 적 인 투 쟁 ( e 끼 dch el <1 en ,jer K-

:“‘ P ‘ I~ ι·， t "I J뇨 쉰 ι 아 질 수 있 늠 것 입 니 닥 01 와 같은 투 덴 능 T 공 ';1: ifi 긍j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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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 참된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인 처j 개혁들과 굳이축소 요구늪의 실천을 우l

.~ 결정적인 개엽을 동하여 효과석으호 차원되어지는 것엽니다. 여기에서 우}에

이마 언읍되어진 것괴 같은 취지의 민주주의석 진.!L를 워한 이같윤 투챙에서 영

어지는 성과늠 이 느것이냐 규쳐l 띈 영 존과 선런의 이웃판쳐l 플 흥하여 두 옥일국가

갈의 이해 츄진과정을 장려하는 결과갈 갖고 있융니다.

므든 종류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세력과 뷰수주의 정치가들의 국수주의적 공격을

맏아가연서 • 기민당 .기사당 정부-늪에 외하여 지난 20 년간의 동치기간동안에 두 옥

일국가간의 이해 플 방쾌하고 • 이 ‘방해공작을 푸리 갚케 하는데 이 용한 갖가지 윤혜

펀솜 (짧뺨歸것 - Jene spaniscbe Reiter) 을 제 거하지 않￡연 안된다는 것는 본

의 새 연립얘각 정부에게는~-하냐의 유쾌하치 풋한 일이라 하는 점을 우리는 이

t 해하고 있읍니다 i 그러냐 우리는 서쑤독일의 연렬내 각 정우로부터 이 얼을 받

아서 대 신 도얄을 수도 없고 연하게 할 수￡ 없융니다 • 명화공존 ( friedliche

Koexistenz) 의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공동￡로 좋윤 맹존의 관계 (ein glltes N-

eben ei nander) 즐 이룩해 내려 한다먼，냉전 (der Kalte Krieg) 장애울이 제거되어

져야 합니다. 본에 들어선 새 연립내각 정부는 이 일윤 해낸다고 하여 옥임 인

주주의 공확국의 정 부로부터 결코 어 떠 한 송듀 의 득별사려I (Sonderhonorar) 릎

요쿠할수가 없융니다. 왜냐하연 이들 장애올들윤 결국 이들을 부섣한 그 사람，늪

에 의하여 제거되어져야 하기 빼운입니다. 그리고 복수주의 정책을 추쿠하고 만녹

대표권이라는 불손한 -월권정책이나 휴은 원자우기블 갖춘 군바확장 정책을 추구

하늠 것은 우리카 아닙니다· 이정윤 사실 운영한 것입니·다.

〈ζ 독일 웅일융 위한 선제죠건의 결여» (Feh lende Voraussetzungen fUr E-

inheit Deutschlands)

브란흔씨는 득일-통일의 실현이라는 알을 찰 정도로 풍품허 핸살걱인 업장을

그의 정 푸선언에서 취했읍니다. 그도 역시 독점자본의 지폐 하에 있는 일 개 연 BJ

공화국에는 궁국주의켜이고 제국추의걱인 정신어j 입각하여 교육밭고 지도되어지고

있늠 연방눔을 가지고 있고. 북대서양 동맹기구 (NATO) 와 "I 국의 세껴l 섣략에 얽매

어있는 상황하에저 독일통일을 위한 천제죠건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잘 얀고

있늠 것갇슐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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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일 [난주주의 공화국‘으l 헌업 » (V e r fa s sun g de r DDR)

그행-"] 얀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헌법 은 폭일 만주주의 공화극의 국안 (Vol k)

파 서 운-독-알 연방공·화국의 국안 (V u lIt) 에게 을출쿠 (Ausweg) 즐 카르치고 있융니다‘

옥일의 우 국가가 평응익 원칙에 입각하여 정상판계를 수업하여 。1 을 키워냐가고

엽동을 해냐가야 한다늠 정슨 우리 언법 허| 삭싣허 규정되어 있응니다. 우리 헌

업에는 옥일 익l주주의 공화국과 그 국안 (B ilrg 덩 r) 응 켜기에서 한걸-응 뎌 냐아가

서 제국주의어! 의하쉬 독일 만족 (die Deutsche Nation) 에게 강요되어선 독일으1

쉰찰을 극복 하고 , 안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위에 두 독알 국가을을 정신석"로

겹근사7'1 (Die schri ttweise Annaherung) 통일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한마고 되이

있융니다.

〈ζ 믹[주주의와 사치수으l 에 잉각한 동-얼» (Verei!'\igung auf de l' Grundlage

d 덩 r D 닝 mokrati e und de., SOZ ialiscnus)

이 겁읍 독일 샤회주의홍일당(SED =동독 공산당)의 제 7 자 당대회에서 이 01

감정되었습니다.

잔얘하는 냥녀 농우여려운!

이 정 응 우리 의 운영 한 궁가적 판싱 사윷이 여 계굽적 관싱사 (Klassenperspek-

t i v e) 이 r녁 또한 암￡로 그렇게 계속되어질 것업니다.

이으l 삭헨은 우 εi 늪이 챙하눈 하투 하루의 일의 성공과 우리냐라의 말선펀 치|

제플 1년성해 냐강에 있어서，안간을 위하여 행하는 파학，기숭혁영의 안수를 해냐

감어l 있이서 .우리의 사회주의에 입각한 만주주의를 확장해 냐가고 겨l 속 말전시켜

냐감에 있야서 그러고 -암리 익 사회주의적 인간의 집단 (Un s e r 9 S 0 Z 1 a 11 s t i sc he

Mensch e 끼 g 닝 cneinschaft) 을 확장해 냐가고 쳐l 속 말선시켜 냐갑에 있어서 행하늠

일 의 성 공여 하에 크 거l 날 려 있 는 것 엽 니 다 •

우리능 바은 길에 줍어서 있융니다. 우리늠 우리의 옥척을 성취할것입니다.

1969 년 12 월 14 일자의 〈ζ새 득멜 »(Neues Deutsch land» 어|

서 (동부)베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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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빈주주의 공-화숙 국가위원회 의 상 ( Staatsra-

t s v 0 r sit ze n de r )놓브리히투 (Ulbricht)! 독일 연박

공-화국 하。| 너l 안 (Heinemann) 대 통령에게 보낸 펀지와

조약의 초안 O{ 1969.12.17)

온의 독얼 연방공화국 대통-명 구스타브 하이너l 만 박시-이i 게

{3undespr 1isid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rn Dr.Gustav

H ein ematt l1.' Bonn

존경 하는 연방공화국 대통령께 !

(Sehr geehrter Herr Bundesprasident!)

〈ζ평호r 공존 »(Frledliche Koexistenz)

쿠라파어l 있어서의 평확의 보장에 가 여하고 • 옥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옥일 연년

공효f국간어l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엽각짜여 농응한 권리를 갖는 판계의 정 상화플

71-능케 하려늠 의지 (Wille) 가 주 농기가 되어 온인응 귀하에게 펀지 ‘생니다

옥일어l 두 국가가 평화죄.£...E 공손하고 (ein friedliches Nebenelnanderl안，-

en) 두 국가간에 선런의 판계를 이룩해 냐가려면 현행 국제법에서 일반적으￡

인정되근 규염어l 입각한 양국간의 판계의 염성이 요쿠됩니마. 이넣게 하늠 것푼

옥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옥일 연방공화궁이 자신끌의 국만과 구라파의 만족늪에서

냥다릎 특옐한 의우블 치고 있는 쿠라파의 심장부에 긴장의 판화을 가져오세 하는

데어| 반드시 유리 할 것입 니다.

〈ζ조약의 초안것〉 ’'ertr agsen twurf)

그러므호 본인윤 귀하에거l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staatsrat배 의

하여 승인된 〈ζ독힐 안수주의 공화국과 옥얼 연앙공화간어| 농둥한 권리 에 밍 각 얀

판체의 수쉽쏠 위한 조약» (V e r t rag nb e r die it u f n ahm e g 1 e i c h be r e c hιi 한 c ’

BeZiebungen zwischen cer deutsch.n Demokratischen Republ1k un.d der bμ-

n des r .. pu b 11 k De u t s chI a nd I 의 초안효 보내늠 바업 니다.

온인운 협상쏠 진행시키고 조약의 서 영을 위하여 독일 만수주의 공화궁의 내각

의 의장(즉 수상 j 밸리슈톡프 (Willi Stoph) 씨와 외무장관 오호 3선쳐 (Otte

-1 :1 1-



''II i n :z; er) 써릎 선권자혹 업 OJ 랬융니다.

〈ζ 1970 년 I 월에 협 상을» (Ve I1i 3.ndlungen in Januar 1970)

옥얼 만주주의 공화국과 옥얼 연앙공화국간의 평화적 공존。1 갖늠 의으l 릎 강안

파여 본인윤 될수있는 대로 1970 년 1 윌에 협상을 시작찰것을 최l 안합녀다.

독일 연앙공화국 대통령이신 귀하꺼l 서 사려에 맛늠 협상을 춤하여 두- 독암국가

플간어l 동등→한 권리 블 자잔 국체엽상익 관계 가 정 상척 o 혹 이 루어지 도욕 본인 과

같이 힘써 주싣 젓닿 커내해 마지 않숨니다.

정중한 경의릎 표하연서

(Mit vorzuglicher Hochachtung)

발터 울브라허트(서영)

1969 년 12 월 17 일 베르런에서

1969 년 12 월 23 일에 온에서 말간된 〈ζ독영 연방공화국의 엔흔 공보처 공보»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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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가

ν-

옥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특얼 연땅공확국긴에 동둥처에 입각한 판제외 수립올

위안 죠약의 초안

독일 안주추의 공착국의 국가위월휘 (Staatsrat) 의장과 독일 연방공화국 대풍영

응 쿠라고}에 있어저의 긴장의 완화와 평확의 보호-릎 위하여 효파척안 기여블 하

고 • 두 독일 국가간의 긴장상패 를 채 거하고 • 두 독일 극가간에 규제된 공존 rein

geregeltes -Nebeneinander) 판계 를· 이룩하고 • 동등한 권리 릎 가지고 주권을 가

진 국가혹서의 선런의 판계릎 수쉽하고. 쿠라파 안보쳐l 체의 수립을 장려하려는 노

력을 주 동기로하여 옥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아l 동둥한 권리릎-

- 갖는 관계외 수립율 위한 조약을 혀l 결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 이 조약의 전권자로

독임 믹l수주와’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의장응 내각수반 (Vorsitz ender des Minis-

errats)빌리 슈토프 (Willi Staph) 써와 외우장관 요호 원처 (Otto Winzer)써관

입영하고‘ 속얼 연방공화국 대홍령윤 ‘옥얼 연방공화국 수상 벌리 브란‘트써와 연앙

공화국 외무장관 벌터 셰옐 (Walter Scheel) 씨를 입영하고，이들은적켈한j 영식윌

갖춘 천검사항을 교판한 후 다융의 항옥에 판하여 의견의 일치 를 보았읍니다.

게 I 호

〈ζ동둥권어l 업각한 정상 관계 »(Normal Gleichberechtigte B 엉 ziebungen)

죠약올 희l 결하는 쌍방 (die Hoben vertragschlie l3 enden Seiten) 윤 국제법상으

후 일안걱￡로 인정되는 제원칙과 규뱀에 바탕을 두어 독일 만주수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어혀한 차별대우도 하지않능 동둥한 권리흘 갖늠 정상판체의

수립에 의견흰 얼;;)릎 보았융니다. 이둘의 상호관계는 특히 주권의 농둥성과 영

동상외 불카칭성 {Ter r1 toriale Jntegrit !l t) 과 국경 의 불가침성과 내정 에 대 한

쓸간성 및 상흐이익외 쩌l 원칙에 업각되는 판계입니다.

제 2 조

〈ζ국경의 인정 피;> (Anerkennung der Grenzen)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윤 상호깐어l 현존하고 있늠 국경과 그의 불가칭성의 조건

을 갖춘 현재외 영혹적 존립 {存立) (ihr Gegenwart1ger territorial-er Bes-

tand) 올 인정한다- 계약외 쌍방응 제 2 차 세계대선의 결과혹서 생져난 주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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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서의 경계선들을 인성하며 .특히 독일 만주주의 공확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의 경겨l 선을파 동시에 독일 반추주익 공화국파 포올랜드 인얀공화국간의 오더캉

파 냐이세강연의 경겨l 션을 인정합니다.

제 3 조

〈ζ 풀가칭» (Gewaltverzicht)

꺼l 약을 혀!결하는 쌍땅은 상호간의 관계에서 폭력 IGewalt) 이l 의한 위협이냐 폭

력의 사용을 표가하고 상호간어l 오는 분쟁칩픔을 경화적인 i낭엽과 청화껴안 수단

.£..로 해결할 의우플 잔다.

장땅은 본조약의 처I i 조에 영 시된 내 용어| 안대되고 • 계약당사자를 차멸하는 일 체

의 조치들을 중지시겁 의우플 지며.본 조약에 안대되는 법률을과 다른 규엽조치

을은 지 쳐|없이 펴1;<1 랴고 능시에 이 에 ’ 준하는 법원의 판결을 수정 하도록 조치 를

취할 의우릎 신다.

제 4 초

〈ζ 핵우가의 뇨기 4> (Verzicht auf Kernwappen)

독임 안수수의 공화국파 독알 연방공화국윤 핵우기를 소유하거냐 흑은 어떠한

앵식으로안지 액우가뜰 마음대로 처리하는 일을 ::t..기한다. 쌍방은 군 ~I 축소 엽상

이 객1:천요1 5:.폭 힘 쓸- 의우플 갖늠다. 두 옥일국가의 영토상에서늠 화학우기나 생

갇학석 우기능-; 썽산닐 수도 업으여 .주둔시켜지거냐 처장되어질 수도 없다.

세 5 또

아::.: ~.i jiι 판껴I » ( Di ,) 1 om is. t i .s c he !J e z i e hun g en)

옥일 인주수의 공화국아 옥-일 연방공확국은 상호 외교판계룰 수립한다. 두 국

가눈 상호간어l 그둡의 수도인 베를런파 본에 대사판을 설치하므혹셔 대표완다.

대 사관 들은 1961 칸 4 월 18 일 에 제정 판 외교관계 에 관한 뷔 엔냐 조약 I d 1 e IV i e-

net K n v e n t i on) 에 α}븐 일체의 연체득권( I mm u nitate n )과 제안 득권 (Privi-

1 e 응 ι;n ) 을 이양유얀다.

셔 I 6 ，조

부-운지역갑 (Teilgebiete) 에 대한 관껴l 늠 옐도록 죠약을 동하여 규정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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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I 7 조

〈ζ 버|블깐 i

옥델 인주주의 공확국과 독엘 연땅공화국은 져부 에|릎린 (Westberlin) 외 지 샤l

(Status) 릎 독자격 인 정 치 단위로 (als Selbstandige Politlsch Einhelt) 존중히

고，이 지위블 강안하여 저부 에훈렌이I ，:셔한 그블의 판계를 규제할 의우플

체 8 조

〈ζ국제연항 가업 »(Aufnahtbe in die UN)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확국은 국제연합기규-의 보펀성 (Un iv εrsal-

ita t) 원칙에 일5.1 하게 치딩l 없이 정회원우로 국제연합에 가입신청을 제출한다. 둔

국가는 다흔 나라들이 두 국가가 국제 연합기쿠에 7}입 하는 것을 쳐지 하도옥 노역

한다.

겨!? 三

〈ζ죠약의 기간» (Vertragsdauer)

온 a:.약윤 10 년 기간으혹 ..11 걸된다. 본 조약은 "I 준을 받아야 하며 .조약 "I

순운서를 교판한 후 l 개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나.

이 조약윤 국제 연합 헌장 제 102 조에 딱라서 국처l연합기쿠의 사우국에 기 옥되

도옥 제뜰된다.

휴일 닥l주주의 공화국읍 대 요하여 폭-일 /연 방공확 ~을 대 표하여

1969 년 12 펄 2 J 일자 버|를련(풍부)간행의 〈ζ새독일 »(Neues Deutshlanc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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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염박공-호F국 다{봉령 하。|폐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으l 장 (DDR-Sta

atsratsvorsitzender) 할브리히트에게 서한

(1969·12·19)

1969 년 12월 19 일 본에 서

독일 연 t삭공화국 대통령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 활터 울브라 히특 귀하

벼l 릎린

iE 경 하늠 국가위 원회 의강 구l 하 !

본 서 한으로 본안은 1969 년 12 월 17 알자의 귀하의 서한윷 접수하였음을 확안합

ν| 다. 본인은 우리가 쿠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완화을 위하여 커다란 책임을

"I 고 있다는 점 에 귀하와 옹감업 니마. 본인윤 역시 독일연방공화국 정 부와 함께

성 화의 5'.. 강과 신장의 완화와 협 동할 의우가 상호간어| 있다고 느껍니다 •

«~입 안족의 통일 ~ (E: inheit der deutschen Nation)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는 옥일안족 (die deutsche- Nation) 의 통-일을 유지하는

임업니냐. 그러므-~ 본인은 귀하가 표영한 엽상을 깨시향 준"I 가 되어있다는 점

을 판영합니다.

‘ζ 으 임 연 방공화국은 ( 귀 하의 ) 제안을 검로항갖> ( B"un des reg i e run g f' r ii f t v e r -

schlagel

옥일 연방공화국 기온업 ( 0 run dg e set :li .즉 엔엽)의 규정에 짜라셔 본인은 귀

하의 서한과 서 한어l 동봉윈 청가울읍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계속 돌리 겠융니다.

구|하가 제기안 처l 안-을 검둥하고 사리에 필요한 일의 성격에 알맞게 -".1속하게 이

에 대 하여 의 견슬 얄하늠 것은 연앙정 부가 해야하는 일입 니다.

정중한 경 의를 표하연셔 (Mit VorzITgliche Hochacohung)

하이 너l 만 ( 서 영 )

1969 년 12웰 23 일 에 본에 서 간챙 펀

〈녹얼 연방공화국의 컨롤공보처 공보» (B Lt 11 e tin des t' res s e-u '1 j : ~I f 0 rl,:ci-

tionsamtes dar Bundes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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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화국 장판 표랑커! (Franke).

독일 연밖공화국 국회에 서 연설

(1 970· 1·15)

연 방공화국 내 휴 관제장관 에픈 프랑케 (Egon Franke) 는 1970 년 l 월 15 얼에

옥일 연방공화국 국회어!서 행하여진 국정 보고에 대한 발건에서 다음파 같운 연설

올 하였다.

국회의장! 신사 숙녁 여려운!

오늘 아참a 아주 풍부한 치식을 바탕￡혹 우리의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본 국회

에써 딸컨렀던 본안의 건임자 Her be rt Wehne.r 는 옥얼정 책 (Deutschlandpolit-

i 1';-)"1 웅각여냐가지 않￡연 않윌 어렵고도 험난한 과정에 대하여 다릎 기회에

온 국회에의 주의를 환기시컨바 있읍니다. 그는 이 기회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

소한외 성과라도 걷기위하여 손동으로 긁어서라도 일쓸 해냐가는 것이 붕가띄하다

고 렛불였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영역에저 공동으로 웅직여나가야 하는

가를 확살하고 4운영하게 해두기 .위하여 • 우리가 또한 한상￡로부터 . 우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Wehner 써외 이 연관이 핑장허 앉운 상세한 언급올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컸읍니다. :2려으혹 본인운 다읍과 같은 점을 이 도동회에서 강조해 두고

자 합니다. 휴 은인윤 성와를 열기위하여 • 그라고 반도시 필요한 경우에늠 최소

한외 성과롤 위하여 촌폼A후 굵어서라도 일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릎 모

색하고 찾아내기 위하여 아우은 모든 방법을 동웬하여 노력함 것이라는 첨을 멍

백허 강초하여· 두고자 합니다.

본인윤 이와같은 노력올 해나감에 있어처 양옥간의 관계에 있어써 인간척인 관

계 (Menschllche Beziehungen) 와 인 간적 인 운제 들 (1.1영nschliche B.elange) 는 부

자켜안 것이라고 하는 다흔쪽의 ( 즉 동옥측의 ) 닝l 인간적 태노에도 결코 현폭도|

치. 않울 것임니다. 01 러한 태도는 우리 가 이 운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갖추어

야할 기본。l 될 수7} 없겠융니다. 우리들에게늠 인간적인 운제들 (di e Mellschli

chen Fragenpl 아주 중요한 랭크를 차지 하고 있으역 • 이 것이 우리가 하늠 오는

영에 있어서 결정척인 요소가 휠→것업니다.

어제 국정보고에처 말했고 오늘 아청에는 국회 내독판계 위원 최 ‘Bundestags-

all sschull 1fir ’ innerde ‘ tsche Beziehungen) 의장 Orad} 박사가 이세 판하여 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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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있었던 견양공화국 수상의 다음 말읍읍 동독 (DDR) 의 당국자둡에게 다시한엔

이 기최에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ζ동옥파 우리 간어l 체결되는 조약운 그 레추어|

서 인간어l 게 집이되는 오든 현살이 조금도 연합없이 그냥 계속 유지되늠 알종의

안겨l 역 (Nebelwand) 같응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발언을 출발점으후 하여 우려는 적어도 몇개 운야에서 만이라도 동육과 협

약에 도달하려는 일에서 잔척을 혼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융 경주하여야 겠융니다 •

<ζ인간적 판겨]» (서딩nschliche B 긍 z i eh ung en)

여기에저 본안 생 각 ξL로 우선 그러 고 쳐 음A료 컨납되어져얘찰 것융 암 간적 인

판겨l 라고 하겠응니다. oj 분야에서 우엇이 행하여질 수 있겠융니까? 이렇게 하

는 젓 이 어 엔 사 tV-들이 1 게 근 지 냐치 기l 냉정 하고 (n ii c h tern ) ~l 냐;:<1 게 사살적 (sa c

hItch) 이라고 여겨질 것이라늠 정을 온인은 얄고 ，있융니다. 그려나 온인의 생

각은 이라합니다· 도다|체 이 시대어i 그리고 우리에제 주어신 가능성ξ로 우젓이

신척헤어절 수 있는 것이 있마연 이것이야말로 그 일제적 기회 ( 가능성 ) (tii e

Reale Chance) 라고 몹니다. 여기에서 추쿠되어야할 것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규

제가 직 접걱으.!~ 독-일으l 쿠 부운 (beide Tetle Deutschlands) 에 살고있는 사람

들의 생 활에 연 향을 끼치 게 멸 테마출iI 판하여 동옥 (DDR) 과 협 상을 하고 합의

(Ver ein barung "n) 에 ￡달하늠 것 입 니다 • 우리 득일사란들간어l 션의 익 말에 그

쳐지 않고 l 그러고 우러나라 (Land) 에 있어서의 관체의 정상파과정이 갔척되어

냐갈해 ’삼요하세 J설 안 내 의 알에 안 머 물지 말고 , 협 상을 해나가연서 옥임 연앙성 부와

( 동옥의 ) 내각 (Mintsterrat) 이 의건의 알 -"I 릎 블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제 우개

의 국가가 쌍방이 자!션대우쓸 함이없이 정 부차원에서 협약된 공동엽 력에 도달찰수

있는가의 여우픔 시험해 보는 일에 엄하고 또한 이플 위한 실제걱 ::f;. .:<J (lI rak

tische Schritte) 플 취하기를 바라는 것운 잘웃된 (Vermessen)알입니까? 이려

한 과정을 거치지 찮고 정상화의 신쟁과정 (der ProY fJ der Normalisierung) 이

어떻게 달러되어야 하며 또 가능하겠읍니까? 등쑤 에릎란이냐 베를런시 주변에

있는 가족의 묘슬 !상운하도록 핵락판다연 이것 o 로 냐라의 기초 (Grunctlagen des

Staates) 가 은갈려 벼 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윤 독얼의 두 쑤푼에 알고 잉는 사

람들어!거1 "'c-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 앞A후도 ‘4 선혀 이해 얄 수 없는 일로 낭약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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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엽니다.동옥 사랑들운 정년퇴직 연렁이되기전에는 옥일 연방공화국..2.-.iζ 여냉훈1

수 없다는 사싣은 목-얼 사람들어l 케는 이려한 수 없는 일업 니다. 자기 자신을 ."1

7r족과 얀냐려는 희망이 굴채한다연 이것2...록 국가의 기룹이 흔들려벼렬 것이라는

그 이 유 가 또한 이 해 한 수 없 늠 띨 입 니 다 • 만약 휴일 의 두 부분에 냐 뉘 어 살

고 있는 약훈자들이 결흔하기를 웬한다연 한냐라의 기플 (die Orundlagen ein"s

staates) 이 혼들려 t>! 릴수 있다는 것도 또한 꼭같이 。i 해 할 수 없는 일 업 니 다·

연체듣지 직 섬 천화하는 것이 ( 동 .서독 사탐들깐에 ) 왜 가능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

도 이해할 수 없눈 일업니다. 역건으; 차이해뭄에 그 우열이 냐다냐는 생영어l 관

질요한 의약풍들을 받는 일이 ( 한쪽 사람들어l 게는 } 가능할 수 없다는 것 도 퓨갇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업니다. 바교적 운피나 내용이 큰 선울이 우송된다거나‘ 츄가냐

얀냐는 일들이 · 동 • 서옥에게 챙하여질 수없다늠 것 역시 옥같이 이해할 수 없 는

일엽니다.

이걱한 ’걷 등운 사살운 아주 구임없고 (nUch tern) • 소악하고 (Schli cht) . 딘 i얀

(e in fach ) 테마을입니다. 그러함에도 꼴구하고 이들윤 익l 간이 하루 하루 상아

가는혀l 아주 결정혀인 중요성을 갖는 일을이며 • 여기에서 운제되는 것들이 아 5.

이것업 니다. 우엇해품에 진쿠들이 서로 만냐는 것이 가능해서는 않휩니까 ? 二L

를 언페라도 만냐고 싶올랙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만냐고 싶윤 곳에서 그들이 진

쿠;>:1 간으호 인간적으혹 같이 만냐서 이러한 언저 그들의 개인척인 생혈을 자우「스

럽게 상수 있에서-늠 않펀니까?

깅ζ정 소년 교판피~ (Jug~ndaustauschl

어지l 연방공확국 수상이 다-응 사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융니다. 가명 서옥.:2-

로 부터 쩍고솔로바키아와 항가리외 푸아니아후 여행해 둘어가늠것껴1. 동옥 (DDR)아l

저 이 들 냐라j응 들어 가늠 것 보다 쉬우며 • 그리 고 동독에 저 도 이 들 냐라에 들어 가

는 것。l 옥엘의 다릎 부운(즉 서욕) ~j료 들어가늠 것보다 쉬우며 .’서부 베를렌

에서 동부 "'4 블린~로 간다거냐 흑 이와 안대혹 농부 씩l 를런에서 서부 버!릎턴도

호 들어가능 성우늠 。}에 말합 펼요도없이，아무은 옥일의 한 부푼에서 다른 냐

라로 7}는것보다 같윤 독얼의 한쪽￡후가는 것이 더 어쉽다는 불합리성( Absur c.

it 흐 t) 을 지적하였융니다. 가령 헤플들어서 운엇혜운어l 젊운 사랍들이 올링픽경기

냐 셰계션수권 대최냐 구랴파 선수켠 대휘같윤 운농경기에서만 만냐야하고 • 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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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ig 냐 써 QnchsncI 나 H21mb 니 rg 욕운 £{oS T. ock같은 데서도 운옹이냐 71 타 다

릎 회합뜰어|저 만날 수 없어야 합니까? 갈칸 A 싹 가능한 청 . 소년 교환은 독일

만주주 의 공화국 (DDR) 파 독일 헌 앙공파궁 (Bundesrepublik Deut3ch l:1 nd) 의 」셔i
m

운 사람듣 사이에도 걸국 가능폐야 하지 읍겠융니까? 우라는 치금 주라파 쉽.

소년 ( 시엽 ) 단체 (ein Eur 깐 piiisch e3 Jugend 'll erk) 을 마련하는 작엽을 하고 있무며

풍구라파의 갱·소년을도 여키에 참여하기플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냐 옥일 연앙

정 부는 이 쿠라파 청 • 소년단체 가 독일의 다은 지 역 ( 즉 동옥 ) 에 있는 젊음 이

들에 게 한벤 독일 연 앙공화국 ( 시 독- Bundesrepublik) 이 냐 휴운 서 쑤진영 의 외극이l

여행할수 있늠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주고. 그뿐얀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

주어져 있지않는 젓이라노 모둔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야겠아고 생각합니다. 가

능한 운제해결의 또 다른 예를 들자연 - 가령 아이어튼의 아오스 지대냐 흑은

Rugen 성같은 곳에 큰 청 .소년 야영지같은 것을 세운다거냐 하는 일을등 수있

겠읍니까? 이러 한 견을 동하여 , 그러고 이 젊은이들을 흥하여 가능한 유대 ( v-

erbindungen) 를 마연할 수 있 을 것 입 니다.

이것은 단지 몇개의 매l 안에 지냐지 않￡여 • 이러한 제안울 수록하는 카달로그는

아직도 앉은 어l 룹 흥하여 울은 그 수를 늘일수 있읍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사랍들에게늠 사소한 것￡록 보앞지도 요르겠융니다. 이들 일이 아주 사소한 일

이라늠 것은 사상입니다. 이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혹서 사소한 일입니다. 그

러냐 우리만족중에는 아직도 수액만영에커l 여전히 이러한 사소한 일이 향유찰수

없도록 되어있읍니다. 이 일련의 운제들을 하l 결하려는 노력을 다하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값있는 일일 것일 정니다。

신사숙녁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에 조약의 초안이 전달되어져 왔융니다. 그러냐 이 조약의 초

안이 사강들을 위하여 우엇을한 수있는 것입니까? 만일 조약이라늠 것이 사실

인간의 문제해결이 그 핵심을 이푸는 • 안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연

우슨 가치카 있읍니까? 안간성 (Menschlichkeit) 이라늠 안어가 그 듯을 가신다

고 할혜 • 그 의 이 는 단-"1 서로 서 로가 인간적 으혹 요가고 교츄한마 (Menschlich

r.J iteinander 'jffizugehen)는 것만을 뜻할수 있-울 것입니다- 우리늠 항상 。 1

플위하。j 쉬임없이 노력하여야 하여 .이는 인간성을 위하여 그러고 안간성이 애한

으 ζl 익 의우혜칸이며 .우리는 언제라도 우조건적무로 우리의 입장을 이플 위 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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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업니다.밝히는

써l 시되이여기에있읍니다.체시되어치-jL들시위한국정노고플국회세는이

있융니다.받고행가들여동의사회와사실적이라는냉철하고자료는이들」τ
이
샤

선있 o 며 • 어느정도꾀하고나가려고다루어영역을둘째본인윤
양뜻

동일한

j}것이라고기한 수 있융진보플우리늠여기에처임한다연가지고의(혼효)를

이£.움다같이아니고.쌍방에선의만이뭄체가 되t는 것은여기에서항니다.신

것입니다.·해냐카는일을오도록(Vortelle) oj

(Inn erd e utsc he r Handel)상엽교역〉〈ζ내옥간의

운꺼l합당한。l 익에국가의
E

T。 I.!=;;,;. '"'c'옥얼어l해결이운처l 의연방공화국운독일

다륜한쪽이쌍방중있융니다.삼고출발점으후二L:>l~

D "
있다는존재하고

자기와관하여뭄제에대치되는수없도욕할복그
「

。l 돼어l상대방의대하여쪽에

아우도사람윤지닌것은.이성을요구한다는일 방적 o 로앙대방에게협상하자 π

수 없늠 충붐한다같이쌍방이동안여러해치난

수접할수있었￡며，그러고 우리는

우리늠그러나일업 니다.-o:}
」

대한발천에상엽교역내독간의쌓고경험을

rlg결온에

。l

하냐의컨제냐불구하고있음에도어려웅들이口‘ 。
""τ:여러 가지협상에서

비
비이말윤있읍니다.알고"'.λ1 ~。‘ E 김수있다는발견되어질근거정이늠이

셔할수

그러나아닙니다.
71 。

λ -c말하는거욕
< ζ

규제되어졌다는해결되고이상적￡로마가

。 l

Aλ일들이있고 • 규제 (Regungen) 된해결 (Losungen) 듭이캉는구속력을쌍방에

진보운영하게그러고영확히아수가

이

리

·
천

。
→l

바
E

부뭄에상업교역내독간의융니다.

주목할만한 것역시
-<J 。

:서 -c행하여졌다는는이”’수부를( For t sch r itt e) 라고

"II 마에냉철한。1 렇 게어떻게하여진보들은영 련의같윤。l 와그리고업 니다.

보여주고기여항 수 있는가를뜻있게해결에문제의접근하여책판적 o 로우리가

-~우리가생각4로는

준비가

본익 l 의。1 루어졌￡며 , 그러고격I~ 들이여러가치있 융니 ;:.j..

우리호써모색할해결책흥二l강얀하연저이익음상대방의이익과리의

다국정보고서에서어제수상。1연방공화국있읍니다.분야블이일련의되어있는

말하였윤니다.같이음과

lJJ-..Q'i* \::

것 업니

이치적

뿐만아니라.계속하여

민족 (Natio r:"' 의 -부분들 (Teile) 인

푼계플 (Prak t. is 성 e Fragen) 을철 수 ·있는 대후

-]41-

이 웃 (Nachbarn) 잉

한

국가는

치닌공통성 (Oemelnsamkeltenl 용

I

T

실제

。l .l=
;(.(~

국가가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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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로 규제한다는 영보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운제들이 여기어! 있읍니까?

우리 들은 。l 일 을 함께 해 냐갈 준 에 가 되 어 있 응 니 다 •

〈경제정 책 및 교통정책 부운 »(Wlrtsc hafts-und Verkehrspal1ti scher

Bereich)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경제영역과 교풍정책부L문에서 앞으로 진척해 냐가커플 시

도한다연 • 우리는 내 톡간의 상엽고역 융- 가령 공적 인 보증 (선[f'entliCh e Burgsch-

aft en) 파 신용디!부」를 욕이하i!l 하l 주므로서 확장시카고 (Ausweitung) 쉽게 가능

로록( E r 1 e i c h t e rung) 하는 엘융 써각할수잉￡여.동·서독의 어l 너지시깎간외 교

류냐 에너치 통함폐처I (Fnergieverbundsystem) 같은 것을 생각찰수 있겠융니다·

이 키회에 본인은 다시 한밴 내독간의 상엽교역파 야 교역의 말전에 언급을 하

고.그리고 1969 년 하해의 내독간의 교역이 27%가 증카되어 37 억 어음청산

단위 (Verrech nungseinhe1 ten) 어l 달하였우여 앞무로도 계속하여 증가경향윤 ::<1

속펼 것으로 보이다능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펀 체신 및 교

봉관계 회 담 (Pas t-und Ve rkeh r sges prac he) 을 진챙시키고 있으며 • 여기에셔 우리

는 동-독. (DDR) 에셔 협상」을- 행했을 분만아니라 여기 온 A로 효l 당이 있였으며 •

화당 전권자뜰。l 옹 .서목을 상호 방뭄하므로저 가능성이 측정되에지고 있으며 .이

랭게 하므로서 조약을 동-한 협정여l 달한 수 있을 것이라논 깅을 본인은 또한 상

가시키끄 팎니다. 이 임이 핑장허 힘든 모햄 (e1 n S ehr mUhsames Un tert angen)

。l 라는 샤살은 모든 당사자둡고} 모든 정동한 사람들에게는 얄고있는 영입 니다.

그렇지만 저설로 엽어냐는 임이란 것은 없으며 , 언제냐 쉬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이 에 대 한 작엽이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ζ교통 , 체 신 및 장거리 송신 연션 ~ (Ver kehrs- , Past- und Fernrneldev9rb-

indungen)

그러니까 새로문 교등연결 (V e r k eh r <; Ve r b 1 n dun is en) 을- 공옹 o 후 확장 건설하고

(Au3bau) 얀플에 내는 엘을한 수 있을 것이에 .특히 교량.자동차도로，수표와

전도갇은 첫이 여기어| 속하갔으며 • 체신 및 전화연략둥을 개섣하는 띤응 힐 수 있응

것 이 여 • 또한 그러 고 바로 전 레를런어l 몽하는 긴화연 학양 (Te19fonve~kehr) 0

건선응- 생각할 수도 있유 젓엽니다. 이 알들은 샤갚 아주 간안하고.야주 천:섣얀

문셰판잉l 니다. 그러，+ oJ 켓이 우려례게 증요한 꽉싱을 0] 루는 임섣 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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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늠 산사 .숙녁 여러품 ! 한언 진;<]하게 생각채 ~.섭시오. 농옥 ( D.f1 R) .f-

구랴파석! 있는 유임 하 냐라호처 엄구라파석 ￡후 (transeur.cpaische Str !l Ben) •

고 속도로쳐!펙 (Autcbahnplanung) • 교량 프로책특 • 내 륙간의 선악교통어l 있어 .le1;;.1

풍-과권 t ’rransi trecht) 둥의 품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있으며，여기에 언급띄는

여러 가지 문제 듣온 하루 하루의 생 환야l 커다란 의의 블 지 니 는 푼쳐1 뜰 0] 며 , 영봐:나

이고 얀천원 내임 (장래 )를 위하여도 좋요한 의의블 갖는 운제둡입니다. 이외

같은 종유의 기여는 장랑한 수셰 당한 수 있읍니다 • 이 일 련의 부운에처 우-피

는 어떤 경살-읍 헛도꽉 모든 노력을 얀돼야 한 이유가 어다에 있겠윤니까. 이

부운어|서 상당허 중요한 영뜰이 챙하여질 」수있흘 젓업니다.

〈ζ썩핸 가능성억 개혁 »(Verbesserung der Relsem5g1ic h keiten)

얼 상생 향응 쉽 고 펜려 하 꺼! 하는 문제 로 말할 것 같으연 우선 보다 나온 여 섹

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임을- 생각할 수 았 플 것이여 • 정 상적인 여행교통 91 I닐걱l

(En t?llηklung eines normalen Reis·ever~.ehrs)음 목표로 하는 저이 될 수 섣

흘 젓이며 그려나 우선 처l 임 시급하 것이 친척들간의 왕래라 하겠응니니. 지

푸 퍼!른렌 사랑들이 λ{ 욕 시띤-듣고} 꽉갇。l 동부 버!블렌흘 앵운힘 수 있도록 하

는 협정 을 마련하는 일윤 생각한 수 있 겠용니다 • 01 것 이 ~1 루 δ} 진야연 성 냥하

잔브픈 oj룩하는 것 이 펠 젓 이 며 • 이 의 설 현 을 위 하 여 양은 노 역 이 설 치)~C

요합니다.

그려，+ 븐켈펀 벅I 플런사!셔만 운처}블。l 있는 켓이 아니며 , 휴전선 (D err,a rλ <:1 \.1 ’，:.... -

linie\ 엔;~루어1 산고있는 직캡 써려움-응 당히고 있는 시 ~l 듬알 위하여 ?，:’이"

에야한 은저l 틀 oj 독엽의 두 푸운 사。1 0il 는 (Zwischen t} eiden Teilerl De 니 t :-i CtJ

1 an d s ) 품첼션 (Trennungsli ni 0) 을 짜라서 또한 즌재하고 있응니다.

〈ζ경져l 몇 공학커숭상의 폭적 공동~11 » ('II i r t s ch aft 1 i c h e un d Tee h n i s r: hε

Zwec kgemeinschaft) ’r •

。! 운환선-을 #라저 흩어져 있는 대소 부럭들은 예 를들어 그들의 이 웃- 운지!

들흘 해결할수카 없융니다. 왜냐하연 상호 대화를할 수 있는 가능성야 없 >1

t체운엽니다. oj 지역에서 일어냐는 문제을괄 앙방의 복치블 위하여 해갤하끈더;

도흉01 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설 경져1 링 71 ~'- 챔동처I (Wirtschaftlicηe Hr,‘ d

TeChnisct.e Zweck ", emeinschaft) 같우 섯 까-，도 ‘ l 우는 껏이 가 1긍한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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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엽니다·이룩울다갇。l서옥에제5 •

」
하는 것관할것이며.이렇게그래야얀마 C얀히

Zahlungsverkehr s)간펀화 » (E r 1 e i (;h t e r t.J n g d e ~쩍:지불쳐l 정의

간펀화영τ| 불걱l 정 의하나가문제좋으1
g

」
다다:- ....속하는염주에가능성의설제적

쌍앙의챙산 ( ~πnHrdeutsche Verrechn~ng) 과내 독간의 ( 이묘 )젓이며 .‘우리는

것입니샅현시걸 수 있을이릎동하켜여 행 바치 불금 ( Rei s pz 3.', 1 un g s mit tel ) 에 치 를

옷만냐치서로가지고카능성을조건파보다사람들이」
「


사독잉에다~“

할았다고난점에도청산계정익이 와같은 ( 어음 )떡μl하나 7}이유의

있융니다

는되하게

/ι

→「

.:2.치난날에도그러고대상이되고판심의~L
L우리의암..2....i같도그러하고오늘남

운체의二l사람들은어떤여}에는핵하여짙논의가대깐테마어l줌요한러했던

과제들엽니설체의역시하지만 • 이들은있기 는사랑플도않는

살제운제들이

안정하치십각성융

문제등업 니다 •。 l -S..l=I -,-"'C'"살회I (Substanz) 플동 .서폭판계의이들다.

운제으l이들안정 해 7t켜중요성을신지하고다하쉬션력용우리는혜문에그러가

것업 니다-얀될
。r 。 며
\.~- \.!.냐가지시도해모색하고가능성음위한해결음

모임 » (Pa milie n zusammenfu h rung)«분산가족의

재갤합빛해후붐산가족의운체와선울교환등의으l 약품파본익l아니 c~1 뿐얀

반환 (Kinderrti-생각하여.아이들의운제를(F'am iIi enz ueramm앙 n f t1 h r 니ng) 등의

운셰 (d a. s tragische und Schwierge

부운어|

어려문"]극적이고도c k fll h r 니 ng) 이 라는

01 해이생각합니다.요썩하여야겠냐고해 셜 책음→I] e b i e t) 의

샤량들도는있모르고전연사살을있다는운제을이맘은수없이남아있는결로

하는사두고자평가해높이검톡해보고함께여기에처우리가그러고있융니다.

있는알치웃하고정을있다는품리되어붐산되고서로가족플이통하여건들을

부문에。l사랑들어l 게는한관계되는영역에인간석인있융니다.사밥을이

;.1 쳐., "위하여서도해결을운제으l이들있읍니다.냥아운져l 플이큰특멸한아주

A

←「최대한의방향」ζ로해."'- ',-c쉽게영을여러가지로사랑을에게받고있는여 하:으(
。 Q <‘

펠요합니다.젓이임하는해결어!운제의취하여엽장을객판적이의와

교환»( Wissenschaftlich-technischpr A:,: s:ou .3 Ch )«학숭 . 파학 .기 술의

지

운'~ ‘ j 킹~ 1" e

- -
」→ - ‘ ~학숭 • 과까 • 71 슛- 잉 으i

~-l ")
1 -늑주효!상정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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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lften) 올 교훤하는 임파 학자들 (Wissenscbaftler) 이 산발적으로 상호간이{

오가는 방운동플 통하여 약간한 교류는 행하여치고는 있읍니다. 우리는 동 .서 ξ「

간에 관료석언 업장을 혀냐저 (entburokratisiet) 다}학간에 연구기판을 (Forsc-

hungsinstituten) 간에 그리고 학술단체 ( 학회동) (W1nsenschaftliche Oese11-

schaften}에 교휴가 있기를 희맛합니다.

ζ:서 척 및 신문의 교환» (L i t era t u r - un d Pre sse au s tau s c h )

우리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l학술.과학 키숭상에 어느정도 시대에 딸맞는 행 III

의 엽동을 해냐가키를 바라며.서척.신운.장치둥음 아무렌 제한초건없이 구업해

보도록 하는 조쳐를 정진척 A호 취 할 수 있게되기플 바랑니다.

이틀 오든 운제 (pragen) 와 제안 (Vorschlagεn)과 고려 (Uberl egungen) 를 한

에 있어처 올론 우리는 동독 (DDR) 외 경우 。l 연켠으1 임을 해냐강어l 있어서

필요한 성숙도가 아직 이루어치치 않았다는 정을 결코 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냐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이 얼련의 운제같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 i킥

을 하지않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용니다· 오허려 우리 가 이와 같윤 노력윤

며후에 지 칩이 없이 계속하여 해 냐가묘로써 。1 들 운제가 동독의 보다 의식화되

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엽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폭의 정확한 자기 이

익에 며한 명가가 보다 기술적인 생각을 띈 세부부분에서냐 ll] 호소 공적안 태도

로 반영되어 친다는 점이 또한 있겠읍니다.

동옥이 독일 연방용화국파 갖는 쌍방에 유러한 장기척인 판계의 발전에 광엄히

하게 관심을 갖는 얼윤 극히 서처허 그리고 중단을 거듭하연서냐 이루어질 것엽

니다. 이와같은 상함을 잘 앙고 우리는 우리의 정착을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

엽니다- 만약에 모스크바에서 동부 베플련어! 대한 압력을 가하는 임융 통하여

。1 발건음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다변 이는 우리가 치금까치 쌓아온 모든 경험어l

배치되는 잉이라 하겠읍니다. 본인윤 동부 베를린 정권의 정치적 태도는 현존하

는 제수란 방뱅올 합리척으후 투입하는 책관척 규칙성을 통하여도 규정펴어칠수있

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븐

;만단은 일련으1 책관적인 운제들에 관하여 옥임 의 두 부붐간에 지 난 몇달 동안

진행되어 오고있는 협상 진햇과정에서 영윤 경헝음 통하시도 증영되어지고 았검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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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옥적의 종합»( z 니 samπenfassung der Zio1e)

본인은 안드시 해결꾀어샤 하고 그러고 안도시 논 ~l 꾀애야 한 얀간적인 움저1-을

(Die M 낸~ chI i chen F.r aξen) 파 그땅의 분~il (sac hf ragen) 을응 여기이| 종합적 ξ

로 다시 한변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써료 수백만에 달하는- 사암들의

생환행펀 I L 딩 beηSV erhhl tnisse) 와 전미어 나갈수 인도록 해주고 그리고 동 -자

l1- 베를린간에도 그쁜，，1: 아니 21 바로 이 동부 비!릉런과 서부 벼|플랜간어|야 말로

낸드시 。 1 룩익이야한 쉽점 (Vet‘ einb 2. rung) 의 ， II 걸어 중요한 문·쩌입니다. 을 2셔로

간척 IVerwandle) , 산지 IF re ’냐 nde) 이웃( 샤감플) (Nachbarn) 가의 방문이냐 얀 L~

는 염이 보다 쉽셔1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셔l 애 E 아우렌 닉}해를 발지않고

(lJ neeh ind;; r t) 가족늪이 함께 모여사쓴 임 (Fami1ienzusammεnflihrun5\01 가

능케 하자는 진 엽 니다 . 너l 째 로 챙 소년 단끼I (Jugendgruppen) 와 착교 학급꽉샌

(Schulklassen) 을 상호 양문 (Besuch) 과 얀냐는 영 (Beg egn ungen) 들당 흉 o~ 0.1

쟁.소년 및 대학엉듣각의 섭휴판겨l 가 자유스렵게 되고( F r e iz Ug i g k e it) 강화되도

록 하자는 젓입니다- 다섯째로 자유스러운 l니독간의 져l 육운동의 교휴 (Sportve-

r kehr미 를 다시 부한시키자는 것 (W i ed e r Z 니 standekommen) 입니다. 여섯째로 운

와기 판쉰파 꽉후l 능~ (Kulturelle Institutionerl und Vereinigungen) 등의 자츄 교

한파 교류갚 장려얀자는 것엽니다. 영풍벤째로 중요한 것은 내득간의 상엽교역

(Innerd-elltc;cher Il'l ndel) 꺼선 향상 IVe rb es se rung) 슬 가하자는 것이여 , 二L내용

~로는 F ‘λ'11 갚맞는 iii 산관계 (Postverbindungen) 와 전화관계 ( Tel e f 0 nv e r b-

indungen) 의 수쉽과 그러고 현존하는 이에 관제되는 제 수효을 화강하는 것이

겠융니마eCJ닮엔써.£.. 강 상석인 어행’교웅 (Normaler Reiseverkehr) 이 가능케 하

도록 꼭 필요한 교등관계릎 이룩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신사숙녁의원 여러붐!

독임이l 보다 양은- 인권이 안정되고 살행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탑 바를 다한

첫。1 여 또한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렌의 노력에 대하여도 곡갈은 논리

가 적용되겠응-니다. 그리고 본인윤 어제 연앙공화국 수상께서 말씀하셨고，내용상

￡로 선 연앙수상꺼l 서 하 11 말씀과도 얼치하는 운장하냐블 다시 한벤 여기에 인

용코자 한니다. 그분의 말을 그때후 인용하연:

동부 베를런의 정부7} 정치적 동동권 (Politische η1eic hberech t. ig un 같)응 ε

_11. 서삼고. 피느 견도까치는 강-상석인 행식 (Gewisse Abstrakte ?ormalilate~)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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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시 하고 있는 정 올 어느정 도 본인은 이 해 하겠융니다. 옥임 연양공화국 ( λ!

옥) 윤 동사어! 분환펀 옥염에 있셔자의 사랑듬어1 게 사는 입이 휴 협게 되어 "1 는

강우어l 얀 여러 가치 운셰이l 관하여 이야기카 통하게 댈 것이라는 점을 동-옥측에서도

우리가 동목의 입장응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치로 이해할것을 은안은 기써합나다.

〈ζ 동푹-파의 협상준비 »(Berel tschaft zu Verhandlungenhαit der DDR)

신사숙뇌 의원여 러분 ! 동목 정 부와 성제척인 협상파 대화를 냐누는 일이 힘플 건

이라는 청응 본인은 아주 잘 암고 있윤니다. 온인은 또한 동독에는 이와 갇-e

협 상에 아무렌 관섬도 없고 그들의 개인적인 권력요구를 위 태흉꺼1 . 한지도 모관

모든 임은 사실 봉쇄해 버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정도 알고 인용니다. (독임 )

연앙정부는 여러가지 제얀흘 행하였으며.이를 거듬햇하고 있융니다. 여기에서 우

리는 연 음 오늘 내임에 바꾸허 놓응- 수는 없을 것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사태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청응 확신하고 있으여 ,

얀잉 。i 눈체싹 이밖의 다른 민족적인 운제틀에서 정부와 야당。1 호조플 같이하

고 또 같야 할 수가 있다변 족응 것엽니다. 아무튼 우리논 야무헨 시건조선없이

((hne Vorbedingen) • 아우렌 차옐 대우함이 없이 COhn e Di s kriπln1erung) 동목

정부 (Regierun~ der DDR) 와 실제척익1 회담파 협상욕 한 용의가 있응니다，

리고 우리는 이 임련의 대화플 가진 투l 에 협정응 맺고 (Vereinbarun~en ZU T-

r etten) 조약들을 체결할( V e r t r a 1! e a b z usc h 1 i e pe n )준비도 또하 되어잇융니다，

이것은 이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분야뜰에서 결과에 도달하고 유옹성이 ~..J어냐 ·'1

하나의 규제된 영존 ( 공존 ) 어i (z u eF' eπ geregelten Nebeneinander) 끼치 발전히!

나갈수 있도록 하켜위한 우리옥의 끊임없는 치l 안 o 혹 이해되어야할 것이며 • 우리수

앞무로도 계속하여 이 처l 안을 고우할 것엽니다.

1970 년 1 월 15 임자의 폭임연방공화국 국회 제 23 차 총회 회의록

{Protokoll der 2::L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 n. 15.Jaπua r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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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얄

연망공-화국으l

연 방공화국 국회에 서

Scheel 장 판 •

행한 연설 ( 1970·1·15)

독일 연방공화국 외무장판 Walter Scheel 써는 1970 년 l 웰 15 일어l 연방공화국

국회에 서 있윤 국정 보고 ( Bericht zur Lage der Nation) 에 관한 톡흔에 서 다

읍과 같은 연설을 하였 g 니다:

국회의장 ! 그라 고 손겸 하는 신사 숙녀 여러운 !

동료으l원 S trauβ써가 이제 앙급 이 테마즙 외교정책척인 츄연￡로 제기할려는

시도블 멜써 한언 행하였융냐다. 본인윤 내꼭간의 판계 ( die innζrdeutschen

Bezie hungen )까 좁은 의 °1 룩는 외교정객에 속하는 운제가 아니지안 Strau，B의원

이 이 시초는 정당한 것이라고 엉각합니다. 그러나 독엘의 두 부움 상호갑의 관

계 ( das Verhaltnis der belden Teile Deutschlands ) 에 있어서 의 특옐한 관계

바는 개 념 ( dcr Be닝 riff der besonderen Beziehungen) 은 정 당한 것 이 라는 샤살

이 여 기 에 서 이 °1 영 확 히 되 어 칩 니 다 .

ν« 외교정팍파 균성» (Au i'lenPQlitik und IJage der Nation) 그러냐 우리의 전

치l 외교셔퍼은 아나으l 진 ;;11-£ 츄인 동 C닐석인 것무혹 이해해야 펄 젓이며 , 연재냐

국갱 선얀 ( dιe Lage der Nation) 에 직 겁직인 판체가 있는 것이매 , 따라서 옥엘

눔저l 중에서도 쩍심눈저|와 판연되는 것잉니아. 우리가 외교정책상무로 생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놔안움제거I OJ 양을 끼첨니다. 우리가 내각늠 요든 결정을에서 우리는

동시에 이 독닐 갚제능 영둔에 투고 있무역 안드시 이를 염둔에 누고 요둔 결정을

내려야 렐 갓입l 니닥. 그러으로 의원 여려움， 온인야 하냐으l 옹 C닐성을 지난 외교

정 객 상의 처1 본야와 츄만에 판하여 오늘 본 의회에 서 논의되 고 있는 때마에 관련

시쳐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 하셨읍니다.

옹호 Strauf3의원 /‘II 서 늠 이 제 니낭글 쏘 연이 우리 와 갖는 판계에 대 한 역 사석 인

고찬을 응하。! 엔난 으로는 로시아 처l 극주의 ( de r r u s sis c helm per i al i s mu s ) 가

다 은 한건 o 로능 서| 계 올해 닝| 즙 (Weltbolschewisillus ) 이 독일 파 ~연 양국간의

관계에 대 하여 갖는 영 향을 개잔해 보려는 시도플 하였읍니다 St ra u f3 의웬 은

。}수 팡엄이 한 역샤석 고잔을 생하영 ξ역 이 고찬은 Carlo Schmid 의원에 ?I 파나

이 제 UJ it 더 넓 게 확 장되 어 졌 융 녀 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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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냐 Strauβ의원 ! 귀하는 귀하의 얘커블 너우 영 젝 중단하였융니닥· λ1 ~!

귀하는 지날의 형펀이 도더!체 어때하역 , 또 지날의 전망이 어떠한가 둥에 판하여

얘기해야할 시점에서 얘기를 줄어 에렸융니다.

«'&연진영에 있어 서의 쿠￡ 변천 :> ( StrukturwandJlungen im Sowjetblock )

귀하는 얘기륭 아주 줄여셔 이 움제에 판하여 야야기플 하기는 하였읍니냐

얀 , 이 운제에 관하여는 온인은 귀하와는 의 견이 다릅니다. 즉 ::'!t.련갔영에 있

어셔의 플럭샤상( Blockden.ken ，)이 도대체 더 강화되였느냐 아니연 여기에 하냐

의 쿠￡켜 번천이 얼어나고 있는가하는 뭄제에 대하여 본인은 귀하와는 견 tl/ -룹

달라 하고 있융니닥· 지난 몇해 동안에 -프라그사건에도 울구하고 ( trotz Prag )

흑은 프바그샤겼 혜 뭄에 ( ’ wegen prag ) - 쏘련 서l 럭 의 영 향권내 에 있어 서의 판계f

조에 임종의 언화( eiue Waud lung) 가 눈에 되게 얼어냐고 있다고 앵 각하는

사닦을파 본안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닥.

죄 하는 프라二L 斗 모스그"I-에서 개최 되는 회의 에 참석하여 여기 에서 쟁하여 지는

어법 ( 굶法) ( Diktioll )에서 이려한 검을 일아볼 수 있음 것이역 ，그리고 귀하

가 여기에서 바르제 말씀하신 다읍파 같은 건해에서도 알 수 있을 것업니다. 사←

실 와르샤와 동맹의 가맹 국들은 어 느정도까지는 자유활풍의 가능성 ( Bewegung ‘s-

S'Pielrau.m ) 을 노력을 옹하여 쟁취 할 수 있 었다는 사실에서 도 귀 하는 쏘련

럭에 하냐의 쿠초상의 연천이 엘어냐고 있다는 점을 띨 수 있을 것 엽니닥.

< 흐t연의 서 방진영 에 다} 한 관계 2> ( Verhaltnis der Sowjetunion z u.m Westl"n)

그러 냐 이것이 쏘연이 우리와 그러고 저쿠라고}에 대하여에도 갖는 판계을 언호l

시킨 유일한 요안은 아닙니다. 쏘련이 과학기술과 경제 및 썽산 부연에서 보다

많은 말점을 한 서 앙세계의 냐바들과의 협동을 .£.색하지 않을 없도록 강요하는

것은 간안허 말해서 우리 새겨l 의 공학기술상의 말전이며 , 세계강대국이 가추어야 단

정제적 펠연성에서 오는 강세요건 ( der Zwang wirtscp 'iftlicher Notwendigkei t

auf eine Waltmacht) 둥이 그것 엽 니다 .

그라고 쏘련의 태도에 대하여 영향융 끼치는 갓은 이 밤에도 또 다릎 것이

있기는 랍니다. 즉 중국(줍공- China) 해 대한 쏘연의 판계가 웅흔 있샀으껴

사락에 a:J-라서는 아아도 평가하늠 정이 다르기늠 하껴읍니아만 아우튼 이 중공어l

대한 관계가 알전해 냐가는 제측날블이 쏘연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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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되어 있겠읍니아. 그러고 초련이 우리셰 객한 판계에 영향플 끼치는 요소르

는 제 3 세계 (die Dritte Welt) 의 의의 , 즉 '11 3 녁l 계가 강대 국가윤이 lB 라 는

정치석 결 정들에 대하여 갖는 의으l 갚은 갓이 았읍니닥 oj 요든 것야 온인의

영각부로는 우리 가 반드시 강안하고 염둔에 우고 있어야 한 엘플이 역 온인은 우려

가 이 운。얘l 손을 대교 있닥는 성에

니다.

대하"" 지곰까"I 는 기쁘게 썽 각하고 。 I .Q..
M 닝

연양공화국 수-앙께서는 렌지}의 정우가 정확히 얄에서 지난 2 개렬반풍안·어i eil

동구것| 객 ( Osk l' oli tik ) 보마는 애 서 맘정 책 ( WestPolitik ) 갈 더 않。l 형l 혔 다 고

어 제 말하였읍니 닥 . 그-~I 고 시가 상우로 ..'L아 결코 우연은 아니 였읍니닥 • 이 것윤

오히려 우리가 저하여 있는 연재의 강황어l 일치되는 정책의 추신이였다고 볼 수

있읍니닥. 농화-의원 여러눈 ! 우리의 서방신영으l 유대 ( unsere westlichen

Bltnd n i 3 :5 e ) 쓸 강화하는 임이 성공하는 안큼의 엄위에서 만이 우리가 취하는

대 농쿠정 책연에서 도 신.'E..블 이 릎 수 있융 것 이 라늠 희 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운엽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 서 방정책 파 대 동쿠정책윤 상호 기능쳐 판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는 동부진영에 대한 검 .:<1 쳐활동우대 (unser politisher

Bewegungsspielraum ) 는 서방진영에서 이욱하는 안결의 척도여하에 따라서안이

커나상，- 앙늠 깃닙니나- 훈은 이날윤 달러 죠떤한마연 다읍과 같은 얘기가 되

겠융니아. 시 l낭진영이l 있어서의 우랴의 유대을 이왼시킨다연 동부진영에 대한 우

리의 싼농우다|늠 。l 어l π| 라서 줍혀지꺼l 펄 것 입니아.

ζ ，닝 화성객 }> ( F' ri ed ens Poli tik ) 옥영 연앙공화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칭책은

하나으I -상강위한 펌화천 jli 엽니닥. 구라파에서 헨재 대치하고 있는 상대국을줌에

그 어 느 궁가혹 진:<~ 읍 6;1 "II 의 쿠라고}질서 를 정동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이 냐 당

법이라끄 영긴하는 냐바가 없는 것은 확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기 (世紀)의

서l 쩌|언에로 맞는 3/4 서!지에서 건쟁여 I .대한 태도가 아려하다는 것은 닥쟁한 일

엽니닥. 플건~. ..:i.흐l 쿠갓→이 선검쉰지 20 여 년이 지 냥 오늘날에는 ￡사력 의 축척

( die Aufh!uf‘ ung stlilitarisCher Ma Chτ ) 은 정 제 작 이 싱 ( 뿔얀 ) 의 경 계 선에

찌-c파，/ 있읍나마. 쿠바파 제안휴으l 안전의 펄요성응 광염이만 눈제의 &!’살란

;l-구하j1 있으며 , 다|걸 ( Konfron ta tion ) 쉰죄l 한 것을 요f하고 있 읍니닥· 이

't!.1.‘j .. 2.- 녕상식 십근을- 시도한 것쓸 Jl쿠하고 있읍-니다 "I -'"L .2..후 4’ r 1 딩년쉰

안 사 "1 "~.'L 아식 겁근커초자 。!려눴단 이러한 견해는 9_ --;c년 "I 능 능-?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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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st )과 서부진영( West) 에서 갈리 펴격 냐가기 시작하고 있 ξ역，영화't.l

양타!아는 것윤 파열의 시험없이 끊임없이 지속되어경 수는 없닥는 역사켜 정힘

을 능강해 주기 시작하고 있융니다.

온영 연방공화국의 외교;섬쩍은 이와같응 샤실에 착얀을 두어 이추어진 천책이

며 동맹회l 처1 ( B~ndni s syafeme ) 의 웅직엽에 순응하고 있읍니닥. 이려한 연멈

공화국으l 외교컴책운 동맹국을파의 협의릎 통한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 .:<1 는 것

이 며 또한 믿을만한 방위준에 ( eive glau l.J hafte Verteidigungsbereitschaft)

을 흥하여 그 얀;생성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신사 숙녀 여려운 ! 추상적인 업

켜 권리 의 주상을 완 고하꺼l 내 서l 운다 고 하여서 (elne s 'tarre Vertretung

abatrakter 、‘ ech tsanspr fI che ) 우리는 잎￡로 닥아오는 몇해얀에 ( ·i n

den ko=enden Jahren ) 어 쩌 띤 전 ;;11 구라파의 접근이 가능한지 도 모플 방향

으로 냐아가는 오늘을 위한( ffir he Ute) 그리 고 우리 시대를 위한 ( rfir

unsere Zeit) 규칙을 만들어 내지 당 o 띤 않펼 것입니닥·

본인은 전 수상 Kiesinger박사의 뜻도 이러하였다고 엔제나 생각하었습-니니.

Kiellinger 천수상이 동옥의 StoP h 씨에게 초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둔 펀 "'l-뜰

썼는데 , 이것윤 온언의 영끽 ξ~~는 닥음과 같은 갓올 옥잭 iζ로한 임이라 하겠읍

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국가간의 권리 (Zwischen IItaatliches Recht) ‘제도

을 마연랬을지도 모을 하나의 ￡약쳐j 션을 옥요혹 하는 것이 있쓸 것 입니닥.

왜냐하연 냐의 견해로늠 그렇지않는 것이라맏 이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약이라

늠 것도 체결되어칠 수 없는 것이기 때운입니닥. 그랴하지안 본인의 견해후는

오늘날 그 방법이냐 수얀은 아마도 닥르.:<1 얀 유사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사힘쓸

의 련싱감각( 1.71rklichkei tasi nn ) 은 그당시 지배 적인 엽장에 있먼 헨살심각

에 결.:E. 웃지 않응 것이 라고 봅니다. 신사 숙녀 여려움 ! 우리는 이 모든것윌

아추 칩착한 태도로 관창하고 오능 여기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혹혼과 마찬 ~t 지

로 아주 캠짝하끄 , 깨끗하거| 서울의 업장을 측청하는 시도을 하여 냐가야 한나

고 봅니약.

< 쿠바파의 옹얼 ~ (Euro l'g: ische Einigung ) 신사 숙녀 여 러 운 !

우리의 이와같은 청책은 우리의 이해가 쿠라파의 이해와 임치한다는 Ji "I 버 하

겠융니냐. 우리의 현 정부가 들어 선지 지금 2 개월 만이 되는 동안 우리는 노

둔 부운에 걸쳐서 쿠바파의 동일플 진척시치기 위하여 않윤 입을 하였읍-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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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부어| 대하여 (건재냐 닥음과 같은 점을 닝 l 난하는 여흔이 있었융니다. 즉 현

경부늠 녀우냐도 농쿠바파( Osteuro pa )셰얀 눈플 즐란닥눈 성과 그라고 닥읍과

같은 정윤 ，AI 쳐하는 비판블도 꺼줍어|는 있읍니다. 덴 하그( Den Haag) 斗 꽉량

필 ( Brdsscl ) 같은 지역들과는 굉장허 슈펴 한 관체의 발전이 가능하며 이 지 역

뜰에 사싣은 눈을 올펴야지 지남 현갱쑤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등쿠바파어l 안

눔을 둡려서는 않관닥늠 얘기임니다. 이러한 혀른이냐 비판올 읽올 해연 온인윤

땅상 다음파 같은 질운윤 스스후어|게 먼져 용-니냐. 그러연 이둡 논설을 쓰는

사람들은 누가 r싣 • 하아그와 브릿셀에서 엽무수행하고 있었는가에 관하역 썽각이냐

해 보았는가 ? 가영 ( 중시|의 안갚신앙에 냐타냐는 ) 사랴이 한 일을 올래 해주는 JL

정 들 ( 妹짧 ) ( die Heinzelm<fnchen ) 이 나 이 지 역 에서 영 을 수챙한 줄£. 엉 각하

는지? 야당은 션의의 희망을 가지고 야러한 배관을 가하는 것이겠지만 현재호

서 는 셔냥한 엽장에 있지 않다고 봅니마. 왜냐하연 지 금의 주어진 상환에서 는

이랴한 임을 하는 것은 기술석무로 가능하지 않지 혜운업니다. 이 얄씀은 우리

가 이 부놈에서 ‘설 -«I 여러가지 엘을 행하였다는 것 엽니아.

《벤·하아그에서의 정상흐l 담) (Gipfelkonferenz ir, den Haag) 신사 숙녀

여러움 ! 덴 ·하아그에서 개최되였먼 정앙회당이 쿠바펴· 공동체 ( die Europ {h scne

lleme insc haft) 의 여러가지 축연을 확장하고 영국( Gr 。βbritanien)을 쿠바파

에 보다 가까히 섭근시켜 놓은 데는 사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지대합니다， 우리

는 지 금 ( 쿠 바파 ) 농동시 장 ( das GeJDeinsame Markt ) 의 최 종단겨I ( Endstadium )

에 달하이 있￡역 집요한 노력을 냐하여 쿠바파 경제공동쳐I (die europ~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 를 살연시 켜 보려 는 시 초을 하고 있읍니닥· 서 방

에 있어서의 정치 ~1 혐옹은 석지 않거| 우리 자신의 이 니시아티부를 흥하여 새후운

각|삼석인 자극을 받제 되었읍니다. 북대서양 동앵기쿠외 자뭄위회회의 ( die NATO-

Ha t s tagung ) 는 동댐국들의 요든 긴if한 운제들에 관하여 천치적 초정 ( 해整 )

( eine Poli l: ische Abstimmung (lber aIle aktuellen Fragen des B [ndnisses)

을 할수 있도혹 해 놓았A 며 , 그것도 Ill-혹 그리 고 특허 농구바파의 가능성도

심안하여 이와같이 정치적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 놓았융니다. 쿠아파의 엄위나{

에서 앵하늠 전 .:<1 적 초정은 최근에 꺼최되였던 서구라고} 연합위원회의 회의 ( di e

H:oU-Tagung) 플 돕하여 새 j료 01 환기플 띄게 되고 내영을 나|다복 수 잉는 강

ζII 에 그 줍‘살점을 두고 있융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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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파 정 쩍 » ( EuroP 'i Poli tik ) 신사 숙녀 여 려운 ! 우cj 는 떤채 우리 7~

취하고 있는 쿠바파 정책의 유적이 우엇인가릎 우리의 파트녀들어l 꺼l 솔직히 일i' l

기 위하석 많은 쌍무 및 다연적인 협 상을 개최하고 이을 이용하였융니다‘ 연방

공화국정부가 취 하고 있늠 모든 주도잭 사엽듭은 우리의 동랭국틀의 동초와 이해

플 반고 훨영 5~ 어지고 있읍니약. 련 연'l}청부는 동주라와의 여러 냐라들고냐} 판

져l 을 규지l 하고， 내독간외 관계를 전쟁상태에서 벗어냐서 청상화시키기 위한 조치

플 취한이l 있어서 많윤 등지플의 도움과 ~I 원을 받아서 냐아가고‘ 았다는 점을

암고 았읍니다. 바로 그려하기 례문에 우리는 대동쿠갱책을 수행함에 있에서도

자신있게 (selbstbewutlt ) 입할수 있는 입장에 있융니마.

신샤 숙녀 여려운 ! 온언이 겨울때에 거의 얼굴이 그을지 않은 오습투로 여기에

웅장한것은 사실 지냥 몇주동안에 떤 톡엠 연방공화국 정부가 그외 웅맹국들과

한께 공동무로 대동쿠 정책에서 의로하는 점이 파연 무엇안가하는 정을 서방의

냐의 옹호 ( 의우 ) 장관뜰에찌 자세허 설영 하기 위하여 겨의 휴식 도 없이 항삼

올아마녔기 때뭄이라는 점을 여려 의원들께서늠 밀어도 좋을 것 엽니닥-

〈동 구라파 정책:> (Osteuropa politik) -농료 의웬 여러품! 그려냐 우리

는 견3.. 두개의 새겨|사이를 오가는 도내기 (Wanderer )는 아니라고 연방 수상

께서 이처l 본 국회에서 말하였응니다. 지 난해 10 월 28 엘에 있였던 정부션연얀

하드바도 벨써 우리가 취하고 있는 동 쿠라파 정젝윤 서 방의 농맹 ( 처l 처I ) 과 조 ‘

약어l 확고려 엽 각하여 그 tl~ 당플 수립 하고 있 다는 점을 영확허 해주고 있읍니냐.

이러 한 관정에서 올예 우리 가 옹옥외 애스콤 ( DDR-Presse ) 과 검치가들로 부

터 듣는 어 반가 오험적언 처l 얀율에 대 한 우리의 태도가 이해 되는 것 입니닥.

우라는 이 쳐l안들을 우려의 서방 우방국들과 혐의하여 초화해결하여야 할 것엽

니다. 존정하는 신샤 숙여 여려움 !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들과 맺은 유대 ( Unsa r

Bdndnis mit unseren Partnern ) 흘 해체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늦추져도 않을

것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여려놈들께서 맏 o 셔도 좋을 것엽니닥- 요히려 우

리는 우려의 정부선언에서 말요한 바의 정책을 수랭해 냐1~혀연 안드시 필요하꺼l

월 형펀어l 알맞꺼l 우리 우망과의 유대플 키워 냐갈 것 입니닥.

< 옥 • 울관계 :> ( Deutsch-Pranz&sisches Verh;!l tni:; 1 신시 숙녀 여 랴울 !

온인은 내임 이풋 본에서 울란서 외무상관파 안냐서 "I 움하고도 닥시 한벤 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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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현실운제들을 의논할 것엽나마. 저획 엉각무로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동

구버-파갱석의 멤위안에서 독 · 울판체는 아주 특렐한 의의플 ;<1 1-1 고 있다고 릎녀

다. 우리는 옥 • 불추약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행따끄 있는 구바파헤

있어서의 긴장완화익 노력을 서로 연결시쳐 주도록 하는 방향으-르 완전허 선쉰-할

것 입니다. 쇄냐하연 바로 둡란서 와는 그 어느 마릎 상태국든-의 겸우와도 달려

우리정책에는 펑행걱인 관셰가 영기기 때운인데 그 이우「는 울란서는 우리가 고려

한 것파 곡 마찬가지후 자기자신의 이익과 구다S</-의 。 l 익을 위하껴 구라파어l 긴

장의 완해가 행하여지는 것플 아주 중요시하고 있기 혜둡잉니 ct·

~ 1969 난 12 월의 모스·코바펴으J}> ( Moskauer Konferenz vom Dezember 1969 )

이러한 서방신엽의 옹엽의 바당에 근거을 두어 우려는 동부진영파의 광엄위한

대 화을 시 작합니 다. 이 대 화가 정치 걱 협 정이 냐 .합외 ( Politi :l che Verein-

barungen ) 호 까지 말전승‘: '-t걸· 것 인가 그러 고 그렇 거l 되어질 수 있을- 것 인가외

여부는 이 대 하가 어 떻게 신칙 되어 냐갈 것 얀가에 갈려 있읍니다.

12 월 3 일파 4'김에 았었CoJ. 와료샤오+ ￡약가주 가랭국가들의 ￡스5L 바쳐의는 휴

입 연앙공화국의 예 정부와 이 정」휴가 내런 최초의 정치척 결정들에 태하여 주

옥할안씀 객판석인 언굽윷 하고 있융니아.

-음본 거는 이 눈셰어| 대하여 언읍하썼융니다. Stol tenb erg 위원 ! 그렇닥고

하여 이 5:.:=' ~. tl~휘담에서 알투E 쉽 최종 콤유니케의 유동적인 행태가 우리에 대한

극한걱인 요구( extreme Forderungen ) 플 년어주고 있지는 하냐 이쓸 ~il 져l 하지

는 강고 있아는 성을 울올 간파하여서늠 않되겠읍니다- 이려한 극단적인 요주가

배제도l 어 있 Al 낳닥늪 성은 우리가 최근에 다시 보아 왔음니아- 우리는 이라한

요구섬꽉。l 애써l 되어지기을 기대혹 하지 않았읍니닥. 그려냐 동흔을 하거냐 여러

가지 않응 눈세들의 경우어l 언재 ~연의 정색에서 쓰이는 어법들이 영마냐 가이

하게 냐타내는가 하는 접 과 。l 어 업듭이 엘마냐 가이 하게 닥양하게 (merk wiirdig.

v ielge stal tig ) 냐다냐는가 하는 컵을 뀔 수가 있읍니닥 . 이 와같윤 인식에 바

당을 두c 0-1 겸우에 따아서는 체념같은 연양이 나타날수도 있섰읍·니닥. 이 섬에

또한 ξ! 지의 가상성이 플흔 내찌해 있닥고 할수도 있겠읍니닥· 아우윤 -우리가

여 기 에서 얄 얀 수 없는 것은- 한쉰~~료늠 사파 주의 국가들과 그러 고 닥은 한Sid.으

￡는 꼭엽 연방강호L국산으l 관체 의 발전에 대 한 사 접 조: 제소겼듭-01 [.j 이 양 꾀담

칼 끼{최 하늠더I [1 하여 역!Ji‘-터 살 ‘깊 혀 진 것 과 같운 -,3- -"'j 석 익찰 ( d ie von f 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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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J nte prohibitive Rolle) 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업니닥. 그벼 ~jζ

F 리는 우리의 정책윤 t언에 대하여 , 와료샤와 ￡약기구의 냐은 획원 국가란어I

o~냐여 .그리고 흥-옥( DDR) 에 대 하여 항장 균둥( par i passu) 하게 계속 말천시켜 · 냐찰

것 이 며 또한 반드시 그녕게 하여야 할것 업니닥. 이 러한 세가지 차원-울 서후

판연시켜서 조닙하는 것은 아추 복장한 모험이며 이 영윤 어려웅없이 그리고 아

우런 마찬없이는 그냥 성취쐐낼 수는 없는 얼이 겠융니다- 그렇지안 우체적인

결과에 도달하.71 위한 방법 ( 걸 ) 은 안드시 쌍방의 상후판계블 개 선하는 임을 효

하。i 생하여 지지 않￡연 않되역 , 그i'-l 고 우리는 이 길을 동하여 실제적￡후

( Praktisch ) 그러 고 샅 앙적무호 ( pragmatisch ) 임을 추진하여 냐가지 않A연

않되겠읍니다.

〈울가칭 ( 무력포기 )에 대한 회당» ( Gespr:!che I1ber Gewaltverzicht J

쌍방에 았어서의 부-인할수 없는 복 협석인 판계의 확충 ￡설관계에 당연하여 , 그

라고 언재 추진웅에 있는 구바 ;it의 안보회의플 강안하여 볼때 이 요든 것은 견

코 단순한 엠。l 아닙니다. 삼호간의 우력포기 ( 울가칭 ) 운제어l 관한 회당은 우?l

와 농구 4파의 여러나바늪-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특수운제의 둥의를 할 수

있는 불발정이 우리에 빈도 판가고 하셨 융니다. 이들 여러운제는 녀우나도 싱 oj 년

종츄의 운세들이으로 그렇게 많이 연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쿠바파 안보회의 같승

복합적인 차원에서는 그 운제의 해결이 바늠 것은 거외 실현할 가공성이 없는 것

투호 낌각됩니닥.

〈젝코승로 ..~키아와 포올랜드»( T"chechoelowakei und Polen) 옥영 떤방

공효}국과 랙코슬-호바키아건에 이와같은 운제들이 손재하고 있A며 내옥관계 영역에

이러한 운제플이 정정 더 많이 늘어냐고 있￡며 독일 연방공화국과 포올랜드강어l

이러한 품제플이 있융니닥. 그러묘호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냐 농임하꺼l 광엽히

하게 진칙을 폴수 없고 또 옹얼하게 급속도효 냐아갈; 수 없닥는 λ}일윤 내포하고

있는 캉무켜 원칙 ( da" PrinziP der Bilateralit!t ) 가 :it. 련에 의하여 받아늪

여 겼 마는 검올 셔슴:>1 않고 판영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 는 서쿠라파어! 있어

셔의 독영인외 자격으호서 쏘연파 협상하는 것이역 결쿄 노건이 츄라하기l 궐

정우에 진영을 연정할 f 도 있을( 즉 서방진영에서 경부진영으후 넘어바도 갈 수 있

을) 그러한 독일 안휴국가로서 쏘연파 협상하고 있는 것윤 아냥니닥-

우리는 섹5l..슬후바키아와 항가리가 우리 에 대한 그들의 판계 개선에 판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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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읍니다 oj 정쩍 았야시 우리는 주어지는 제얀 가능김

뜰 주 ~l 깊게 검￡찰 것이며 정푸에 짜라서늠 우리 쪽으후서도 가능하연 ell 당꾀

얀윤 할것엽니다.

《포올랜드와의 정치최당» (Politische Gs~ l·ttChe mit Polen) 포을랜드 인

안공화국과의 정치휘담은 "I 급 옥전에 닥아갔읍니아. 독영 파 ±올랜드 양국은 양

국간의 운채루서 련지! 그 해 견이 나 주처l 의 ;요 요성이 치는 요든 운제듭어l 판하여

이야기할 준닝l 와 용의가 없을표 도영하였읍니다. 독엘파 폭올랜드 판체의 성상화

는 헤 ..2..랜동안 겨l 손되 어 냐가는 과정에 서 안이 성취되 어질 수 있는 것이 라는 정

을 양츄은 ‘갚고 있읍니나. 이이 여러딸 건부터 진챙되고 있는 경제관계의 확층에

판한 협 상의 결과 역시 이 파갱의 일부운이 펼 것이며 , 이러한 경제 관계에서

는 산 업 파 공학 기 술 상의 협 력 파 제 휴 와 그러 고 자판 대 부 등이 그 핵 싱 을 이 루

거l 되 겠읍니다· 이 형 제 나 득 i살히 숭요만 . 의 "I 쉰- 갖는 ￡올랜드와의 정치호!당은

마 사여쿠을 샤용하는 주속력 값늠 이 야기 혹 ‘| 작되0-1 잘 수느 <)~ 으--c l::lA ~ 것 입니다. 반

드시 이야기 되어야안 ;얄 아러가지 눔제듭이 있읍니닥- 그렇지만 션의의 형태라

늠 것이 어 C딩게 알선노j <>1 질 수 있을 것 인가에 판하여도 저읍부터 논의되 어야 하

건j 읍니다. 즉 자가 1낯씀드러는 것은 오 cj . 냐이 서I • 정겨!선( die Oder-Neifie-

}‘ in i e )에 판하여 。비가꾀지 않으연 않궐 것잉니닥-

?• 김| 늪 tU 걱 인 단 황파 까 지 석 년 양이 어 ~~! 거 i 든 지 허 락하는 대 로 우리 외 션의

까 으l 쇠한 여지값이 .it.연히l 낼 꽉고얀 걸의을 가지고 있읍니아. 우리는 약은 쪽

이l 노 산의의 듯이 존개하| 있쉰 것이아고 최망하여 , 이렇게 하으로써 이 정말

。j <-'~ 눈 눈쳐l 에서 쌍방에 의하여 아갇이 맏아쓸여질 수 있는 대당이 말견되어켈

깃 딘;니 약.

< 베 룹렌 )'> ( Berlin) 서 」승 상 oj 하꺼l 전 쟁 되 고 이 」‘A τ: 쌍우적인 블가침조약렵 앙

(Gewaltverzichtsverhandlungen) 뜰은 서 냉|듣킨의 떤황을 향상시켜 보자근

서방 3 꺼 농당1-뚜블의 노력파 밍집한 판제에 있읍니다. 이와 관연하여 최근에

스t 랜시부에 의아여 l 단.it. ξi 견에|늠 →i-(니안 성이 잉으며， 아직까지능 쉽강 '11<1 릎

우1 만- 악짙!딴 일자 같은 것은 아무면 전망을 날 수는 값지안 설코 삽앙식안 것은

아념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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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파 안~척외 ~ { EUrGP :l. ische Sicherheits Konferen'~ 1 쌍-.t-걱 운저I-같

파는 S[- 판하꺼I. 농-부걱L영괴의 관계어l 늠 의섬힐 여지가 없이 욕합작인 눈제플 S_

있읍니닥. 쿠바파 안보회의어l 대한 논쟁응 아우면 변화가 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응-니다. 이와같은 회의제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원칙걱무푹는 이 °1 영려진

바와 같이 긍갱켜 엽니닥. 그러 하지만 이 루국안오회의에 대 한 지금까지의 ￡의 성

황에 "1 추어 블혜 아직은 회의적안 입장을 제속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힘니다.

이 정에 있어서도 우리늠 우려의 우망동맹국듣고} 농감을 가지 고 있읍니닥. 이

와 같은 회의외 의제가 결코 경제적 협력같온 운제어l 국한되어질 수는 없다는

컵은 확실한 얘기업니다. 이 회의에서는 요둔 측연운제블 포함한 《안보》

( Sicherheit 1 라는 테마가 결코 배제되어서는 않되겠읍니닥. 쏘련은 최근허|

와서늠 쿠바와 안보회의 ( eine europ :l. ische Sicherheitskonferenz ) 라는 알←E

하지 않고 전 쿠바와 획의 ( eine gesamteurop~ischeKonferenz 1 라는 말을

하고 있숭녀닥· 쏘연은 경제적 협력과 이의 불가피한 불요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1 얘기하고 있융니닥.

여기에 아시 한언 말씀 드런다연. 우리는 ·안보. ( Sicherheit 라는 테마

는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견해을 가지고 있융니다. 이말은 누개의 안보체

제에 관겨l되늠 회당이 여기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 판

하여는 상-우척으호 협상할 수는 없읍니다. 안보체 제 (Sicheh ei tsss teme ) 들이

서후서로가 얘기해야 한다고 읍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그의 농맹국들과 긴밀안

관계를 갖고 본인。l 늘상 되 울이 하여 말하능 쿠라파 얀보회의 의 제에 판하여 우

리의 찌안을 말전시키고 농시에 이들 제출할 것엽니다.

안보뭄제에 대한 f!f:.연의 엽장에서 볼깃 같￡멸 우리는 와후샤와 초약동맹체의

현존하는 단결( So lid ari ttft ) 을 붕괴시 키거나 흑은 농구바와 파트녀을 다릎 프}

투녀에 대하여 반옥(反텀)시켜서 어부지리플 1 얻는 식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챔‘E

또한 우리에꺼l 자영한 영업니다. 이러한 망향.£..5.- 냐가는 (즉 와르샤와 초약내

의 단결을 파괴하고 상호의 안옥을 시켜서 어부지리을 얻자는) 제안응- 하는 사란

을도 가끔 있기 는 하냐 이 는 말할 필요도 없이 환상적。1 며 ( illusiom!r ) , 현 삼

성이 없는( unrealistisch ) 것 입니닥. 안약에 복합적인 안북운제 ( multilaterale

S i cherhei tsfragen )들이 성공석무후 처리휠 전당을 가질려연 닥원작인 안보

오l 의 ( eine multilaterale Sicherhei t. skonferenz ) 의 지원에서 안이 시도되 어 뀔

수 있다는 견책가 옳은 것이 라고 한나연 두 국가강의 운제 (bilaτeralen

-157-



Probleme ) 를 사전에 해영 설영하고 가긍한 대-료 광컴위 만 해설-을 가 하는 것이

이와같은 휘익의 성공의 진앙융 월컨 초꺼; -ε 다는 간해가 조단 E-}당한 것 :>1 라

하겠읍니 다. 쌍무적 안 노력 ( di e bi la t긍 ralen B 닝 rod nunge n ) 을 하는 것 에 휴멀하

고도 -큰 의의가 있응니아. 구바파 안보-휘의가 아우런 걸고}을 갓 :<i 웃하고 만다.

연 이것은 아우런 안보회의플 개최하지 않무니 보다도 뭇하고 훨션 냐쁜( schli-

=er) 것이 되 고 안다는 샤싣은 쌓앙이 닥 같이 갈 고 일연의 준비 쉴 쌍방은

해냐가야 잘 것;닙니다.

신사 숙녀 여려움! 우려가 서와같은 휘의가 농의주도하껴j 줍닝!되어져야 한다

는 성을 깡력히 권하는 것은 사랍듭이 가끔 。I 야지하는 것처럼 ι{전 소겼플

( Vorbedingungen )을 세시하기 위한 옥척해운에 그랴는 것은 아니역. 어디까

지냐 이와같은 회의가 성공찰 수 있지 워하여 필요한 실제 전져l 조건( die sachll-

che Vo raussetzung ) 융 약떤 하 "t는데 있는 것 잉니다. 주바파 안보호|으l 가 개최

된마연 이러 한 회의는 언재의 우리 독잉 인블에게는 그렇 게도 창기 어려 ￡ 여려 가

지 영 향쉴 끼 치 고 있 늠 언 강 ( Sta tus quo) 댐 옥 석 2..1료 그 냥 확 정 해 어 려 늠 것

같은 것이 되어서는 설고 않되섰읍니다. 이 성은 이려한 호온이 생하여질 에에

만드시 강조되어져야 한 것엽니다. 왜냐하연 동독( DDR )이 。l 려만 회외에 참

석싸게 괄 젓이 려늠 섬은 간과하1괴 벼링 수 없는 영이 71 때운엽니다.

《독임 1뇨수수의 농’-화국-옥일에 있어서의 우벤째 국가» ( D뻐 -z찌eiter Staat

in Deu tschland ) 우리는 농옥( DDR )이 독。」에 있어서외 두벤째 국7~라는 사

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Carlo SChmid 씨가 이 눈제에 대하여 그렇게냐 신중하

고려핀 얘기플 은 국척에서 말씀하여 순것에 대하여 온인응 기쁘거i ‘'Ff합니닥.

<f-살이 이 영 약고 확인하늠것 ( die F‘ estst"，끄 un냥 ) 은 의 싱 할 여 지도 앓이 제 3국

들에는 二L 결과듭 납길 것입니 ct. 여기에서 영어냐께펼 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오

전 키징겨( Kiesinger )박사가 질눈을 거l 기 하였읍니닥. 의원 여려움! 야 기휘

이l 본인은 닥읍파 샅은 사샅을 앙기시 키고자 합니닥. 바혹 이 운제와 이 울제으l

취 굽이 ~ Neues D ", utschland » (씨 독일 ) 거의 한연 전체어l 살라 는 익 심 적은

영광을 온:인은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은 여 건히 단독 대표권 수창자 ( als

Alleinver tretungs -Buhmann ) 후 대 서 튜켈되어 있 읍니닥 .

산 아 숙녀 여려운 ! 이 운세에 대 한 떤 연양갱쑤의 애도둡 잉꽉 t-I ill -;r 기호|핫

수 -<J 시오! 우리가 주강하는 체꺼l는 적 눈에 .!i!..옆 좀 복-장하 71 까지 한갓 "'/녕

-158-



어겨질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렇지 얀 우리 흔 이 체제에 따바서 평가하여도 우방하

겠 읍니 닥· ，，~강 석j 셰어{서 독일’ ~~료그렘을 이 해 하늠 사한윤 내독판껴l 의 합리 혀 있

해결초져을 바라꺼l 띨 것이며 , 또잔 반드시 이 라한 해결을 희 망하지 않S연 않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라파어l 있어서의 펌화을 귀하역 ￡약을 동한 합리 켜안

해결 ( eine vern {in :f tige vertragliche Regelung ) 윷 성취하기 위한 시도릎 하

고 있읍니닥. 이러한 솔직한 시도가 결쿄 바깜￡후 부터 방채되어 져서는 않필

것엽니다- 이것이 체제입니닥.

。l 원칙 에늠 하냐의 깨끗한 갱치적 ￡렐 oj 그 바당을 이루고 있읍니디 . 이

원칙은 닥읍과 갇은 정에서 하냐의 닥이냐익한 요소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측 이 원칙 윤 동옥에 대 한 국제적 존경 ( die inter끄ationale Respektierung

d er DDR ) 여 부를 옴 터| 플련 의 집 권자들이 평 화석 접근 ( friedliche Anngherung)

을 바라는 쿠라파 처l 민족의 휘 망에 대 하여 , 옥일에 사는 사닦들의 여러 가지 필

요성에 대하여 냐다니{ 보이는 동찰과 인식의 정도 여하에 달런 것무호 해놓고

있는 점에 서 」러 랍니닥· 요든 샤닦늪。1 쿠바.!II-에j 띨 속적 인 평 화가 유지될 것을

바라고 이 에 판심을 가지고 있융니닥.

《독엘의 두 부운간의 판계 » ( Verhfiltnis der beid en Teile Deutschlands)

옥엘의 두 부움간의 관계는 이와같윤 쿠라고}의 명화에 대하여는(해결의) 열쇠

같은 역팔율 하고 있읍니닥. 서i 져l 능 농녹이 옥임연방공한국(서옥)에 내한 그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 \ ~압다 싱 ) 과 설도 ( M[l:,8igung ) 촬 보이 역 , 따바서 하냐의 꾼

바파 영화질서의 실혈을 강려하고 고취하늠가 아니연 그렇지 웃한가의 여부에 따

라서 동독을 관단하꺼l 필것 엽니닥.

신사 숙녀 여려움! 우리는 옥임의 닥릎 부운에 대하여도 우리의 이해의지

( Versd~udigungsWl11en ) 릎 휠혀 두가 워 하여 많은 일 효 해왔읍니 다- 우리

는 녹임 인휴내 에 혼재하는 제 2 국가 ( ein zweiter Staat innerhalb einer deui-

sChen Nation) 로서의 동옥의 존재에 관한 언급융 했읍니 다. 우리 는 이 #카

에 대 하여 ( dieseID Staat) 되 슬이 하여 쿠속력 윌 갖는 협 정에 도달케 할수

있능 동둥한 권 리 들 가진 협 상을 할 것 을 제 의 하 였 읍 니 다 •

.~안속적 통일 :» ( Nationale E: inheit ) 그렇지만 우리는 두 옥일 국가

( beide deutsche S t. aaten )가 옥덜 닛l 휴 국가( die deu tsche Nation) 릎

형성한닥는 점과 장기적인 안옥에 입각한 '\l낸윤 평화적믿 질서닫 ζ‘춘 쿠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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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워질 인족석 동일 (die nationale 밍 luh e it) 응 도지 하늠 섯 이 。: 서 는

암쉰다는 셜을 설대로 , 어쩌한 타엽도 한。l 없석 주장한 것인니닥. 그런띄1 01

까II «만족석 동일 }> ( nationalc Einhei t ) oj ，;.~고 칠 것 딘가 아니연 < 푸가각 동-궐 >

( staat1i che Einheit) 이 라고 참 것 인가테 핀;51· 여도 二r. ..rε 션을 놓고 는쟁 음→

에리고 서휴가 다툴 수도 있겠응니다«국가각동엽〉이라는 도~J.을 사훈하제 되연

。l 것으록 다시 당대삭인 71’녕 z포 되어 벼립니다- 샤상 !L 능으l 이|제어i 시는 연휴

우가작 한제의 해 설 (n 1. tionalstaatlicbe Le~uI:'. g) 이러는 것。l 있을 수 없무며

어쩌연 이과는 다릎 5느져I !l- i 해션얀이 있을 수 였냐는 점 (vielleicht nur andere

L6~ungen ) 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무연 않판다고 :양것 같 o 연 c;j ~와 c;1 그러하샀

융니 r:-j-.

«내독정 -"I 와 오|교L 정 간I» ( Innerdeutsche Politik und Au ji'enpolitik)

신사 숙녀 여러눈-’ 니{판석 :<1 와 외교전객응 아주 세심하거l 암호 연결되어 았 o

며 조설되어 있읍니다. 이두 셔객은 집중삭인 이니시아티부를 합 -"I 시킨 하냐의

동일석인 정책잉니다. 二Lei 고 드웅지 않거| 제가되고 있는 모험적이바는 운제와도

판연시켜 볼 채어l 도 이서 얀 '-I 마. 울온 독엽 연방공화국( 서독) 정부가 취하는 oj 러

저러 한 이 니시 아 E_I 브가 정 ?-에 따라서 는 。}우런 효파블 내지 웃하늠 얘도 갔을 수

있섰융니다. 그러나 누군등 이러한 가능성을 uri 지l할 수가 있성l 읍니까? 신사 숙녀

J셔려둠 ! 01 려만 가능성 E 우리의 살세후 아우연 완강적인 요소가 가 °1 되어 있지

않은 그리 고 객 얀식이 고 암액한 게펙 속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 융니닥. 안일 우려

의 이 니 시 아 10 1 브가 성 공 쓸 가두게 훈let 연 이 는 쿠바파의 질서 ( eine euroP&' ‘

l :s che Ordnung) 등 까렌하는데 기여할 것이펴 여기에서는 옥엘으| 두 부운。l 서

강 성 긍할 수 있 는 꺼j 기 가 갔 꺼l 웰 것 입 니 다 • 안임 이 러 한 우리 의 。! 내 시 아 티 A

기 아우연 성 파슬 거두 ;<1 옷-한약고 양 것 같 o 연 그 결과호 남게 되늠 것 운·

의심할 여지도 값이 .!L강좌쉽 서앙선영의 결속( ein ge st{{rktes we :s tliches

B{indnis ) 멜 젓이며 이렉 한 션속은 오든 서l 껴|플 워하여 상호 안내되는· 성격의

샤획구소 ( kO (l trKre αesell schaft~:3 truktur ) 를 가잔 안족들 갚어l 도 경화석

질서플 이」유해 .!L려는 의 :>:1 에 ‘삽각한 것이 쉴 것업니다.

신사 숙녀 뇌렉움! 옥엘 연앙공아국으l 신 -"I (책 )는 성살( Aufrich tj g kei t )

마 싱직성(퍼hrlichkeit) 을 아당~£. 이쑤어지는 검 =<1 잉니닥· 우리가 국저l 석

」ζ -2 안끼픔 렛 .il. 있는 닥갚 샤띤뜰。l 냐 궁가들이l 꺼| μ 어서 。|야샅은 싱삭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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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하거l 나타냐 있는가 없늠가의 ~ 그강도와늠 우관하꺼l 우려의 이 와 같윤 성 쉰斗

청직한융 "'t 덩- -£. i료 행하여지는 우터으i 걱~ 5) 늠 셰껴l 어l 있어서의 우리의 위치-갑

드덕적..£.료 징!5! 적￡혹 단지 존재하여 좋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제시는 말후 쇼현해낼 수 있윌 푼얀 아니라 • 가까-운 장래와 언 장래에 do게

냐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경 치 라는 것 은 발 전 블 판반하끄 기 닥 려 볼수 있 는 능력 도 지 녀 야 합니 닥 :-L

렇지얀 이러한 말전이 -맏-t7}는 썩어!는 우엇인가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I

녀야 합니다).'> -이만을 쓴 사만은 이말응 다시 으l 식하고 있지 않습니다얀-아」 iLf-

이말운 어느 고영한 야당의 지도자가 최근에 연방정부-룹 대상으로한 말엽니c. 1·

신사 숙녀 여러운 ! 이제 방금 인용한 운강을 본인은 건설적인 아량의 져객 S

대 't!하는 금연 ( 金를- ein gol <1 enes πort )..£.흔 여 기 에 말씀드려 놓고자 합니닥 ·

1970 년 l 월 15 임자의 독일 연방공화낙

국회 제 23 차 회의록

(Protokoll der 2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15·

J a nu a r I 9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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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1970·1··19)

:iJ익에국제신운협호!있었언1970 넌 1 월 19 엘에연설 :행한신운최의에서주제

하였냐.연설융감은다읍파서

여려운 !친구 (Freunde) , 웅우'- ( Genassen )진애하는여러풀!숙녀신사

연양공옥영서-부공화국파안주주의독엘
~J 。

ν‘ τ:상융-띠는운처!지금여기에서

품제캠화의검생파그리고알입니닥.;녕하는동하여주맨슬-'il:계 을화국간익

갖추어져야위하여。l 二요9
ι -， <!.모든구라파으l그리고위하켜노릭을창조적인깐의

대 상업니 다.중요한검들이여려가~I다루는운제릎얀전의펑온파할

합니닥.두고자강￡하여강력히집을
3

-
」

가E다음파서투어l우선저

-"'-이-, -"Deutsche :::J emokratische RePublik) 고}공화국( d냐안주주의《독안j

관져l 의입각한동둥권에연앙공화국 (die.BundesrepublU{ Deutschland) 간의

잔아주우리후서는
-,j 。

λ -c체결하자는조약을제안한우리가판하여%수험에

연 방공화국 ( BRD ) 간독일공효L국 ( DDR ) 파안수준의멜 입니다.지한

있부운어l디l← 。.

‘..tr-c그리 고-"I 냐고시간이20 여년간의지 "ti조약값이아무런어l

。

T
。 그 I~

T~lτ:오늘날지냥20 여 년이。l이더
“ ι

악화상태이|관계가그야날j료어서

안전을평화와국가들의사락을과샤는대륙에
-n.l 。

'ti t二시연을어려 운이리의

。!

t<r"J판하지ι}휘질서 에강안되는
~， ~

Xλτ:지니고독일국가가
디

→「얀약에위하여，

국( ungeachtet ihr er gegens l!tZ !iChen Gesell schafts ordnungen ) 투고

정 상적 익l평화석이고.;z. ~

T<='보장해흠이값이아무-런국제 업 상.£..£.관계를가간의

보장하도달시켜합의에좁하여:야으
•- -, ξ:

5

『E
맹존 ( 공존 ) 관계 ( Nebeneinander

것 업니아.。J-..!1
l건 르마지환영하여。，，' ~

T카 τ:진마연，이루어엘이
」

τ:::

궁가가
c
T옥엘의관계 :> ( V511:errechtliche Beziehungen)《국제업 강의

쉰연성 ( die N'Jtwendigkeit der friedlichen역사적해야찰
二교 ~ oJ
。 τ=- -ii평화적

경험
.... 。
~1::"20 년간에지난Koe효istenz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파

농응정상석이고국처l 업 강」ζ로않고하지자 t날대-jL도어떡딴볼때，"I 추어에

행안드시
-,.] 。

λ -=한다는도갈시켜야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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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영 연 방공학국의 국 청에 대 한 보고 »( βericht der Beziehungen zur Lage

der Nation) 냐는 서부 옥임의 연방 수상 브란트( Brandt) 씨가 서부 옥일

의 연방공화국 국펴에서 행하는 성영 ( Erkl a: rung) 을 관싱을 가치고 .71 다렸읍니

닥. 그러 냐 유강스럽게도 브란트씨의 연설에는 안 히블라 연힘측 ( Antihitler

koali tiOll ) 외 승리 가 있 은지 25 년동안에 불가피 했 먼 큰 역 사적 각서 ( d 1e

grope gesch1chtliche Note) 같은 것은 값였읍니다. 그의 연설은 깊은 오순

투성이 였읍니닥. 브란트씨는 실제적인 말정조건 (die realen Entwicklung.흐 bed-.

i ngungen ) 을 그의 연설의 출발범￡후 삼치 않고 공흔 ( 空請 ) ( Spekulation)

에서 출발하고 있읍니닥. 그러고 그는 부품적￡후는 -가형 요l 흘리는 정계선 -

( blu tende Grenze ) 와 이 와 유사한 부류에 속하는- 용어 들올 사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얄은 우리을 중에 냐이 않윤 샤닦들에게는 아직도 불유쾌한 기억을

남끼는 말둡입니닥.

브란트씨가 과거의 것부늠 두개으l 세계샤이를 오가는 방황자( Wanderer zwill-

chen zwei W~l ten) 가 아니라 한 선언은 의[J/ 심장합니다. 그가 이미 파리

조약늘 ( die Pariser vertrgge ) 이 오늘날호 모듬 담샤자들에게 유효하닥고 션

언하고 그리고 북대서양 옹맹기구( llA TO )와 미주의 서l 제전략( d 1e USA-Olobal-

strategie )에 그의 바탕을 셔l 우고 난 뒤에 위에 말한 점을 아수 특열히 강

즈하는 것을 불가피한 입이라고 영각댔읍니닥. 우리는 많응 서부 녹일의 시안

들이 브란트씨가 그의 《국정 보고» ( Beri<.;ht zur Lage der Nation) 바늠 테

마이l 서 서부 독일 국안의 CJj 훼어j 일치하늠 독일의 펑화정책을 발진시켜 나칼 것융

7) 대댔닥고 확신하는 바업니닥.

서부 녹입의 정부는 연방공화국 국회총휘의 안건 ( 의제 )2..후서 《국정 }> ( Lage

der Nation) 이라는 제옥-을 확정해 놓았읍니다. 브란흔써늠 이 야심적인 테마

플 쳐리해 냐상어l 있어셔 성공하지 웃하였읍이 둠영합니닥. 왜냐하연 그는 안

족( Nation) 에 판하여는 r셜호 그커! 얘기하지도 않고 도리어 옥업 연‘상공화궁

( BRD ) 이 북대서 양 동맹기쿠 ( NATO) 에 동합되어 있닥는 둠제를 주후 얘기했

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셔 그는 독일 인주주의 공화국 ( DDR )이 제연한 조약초

안에 대하여는 살제로 의견표시 같윤 것은 세대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두 독영 국가들간의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국제업적εL로 이흔의 여

지가 없는 ￡약울 웅한 합의 추제가 가능￡록 할 난 하냐의 건설적인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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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는 것윤 특징적인 엘엽니닥.

브란트씨는 두개의 속일 국가의 공졸이란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독일 만추

추요| 공화국 (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 ublik ) 파 독옐 연 방 공학극

( die BundellrePublik Deutschland)의 공존이란 얄울 했읍니마. 그는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 DDR ) 파 서부 옥임의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의 특수성은 양국감의

판계가 극허 냐쁘거냐 내지는 전엔 어때한 판계도 없닥는 점에 있닥고 말했융니

냐. 브란트써는 이 며 이 접어l 그는 재 홍일 ( VIi ede rverein1gung ) 이라는 운제에

판하여는 연급치 않을 젓임을 천영하였으며 그는 옥영 연방공화국 국획에서 랭한

그의 성영에서 그는 가까운 장래에는 ( i III :a bs e h ba r e r Ze it) 안족의 품활을

극복하는 역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는 정을 강조하였읍니다. 브란트씨는 서방강

대국들( die We lltin li. C hte )은 독임의 재홍일에 관싱이 없마고 확실히 해 두었읍

니 다. 그들윤 동합댐 경 제적 잠재 능력 ( das vereinte '8irtscbaftsPotential )

과 하냐의 새혹눈 만주주의 적 날전 ( eine neue demokratische Entwicklung)

옴 두혀워 하고 있는 것엽니다" 브란트써는 더 냐아가서 선언하기를 두 독일 국가에

있어셔의 서로 상이한 사회켈서산에는 어떡한 혼합 ( Mischung ) 이라는 것은 있

을 수없고， 있을수 있닥연 단지 하냐외 켈충( Komp romi f1 )만이 가능하다고 댔

닥. 그러 냐 브란투씨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오는 결과를 펴하고자 합니아. 그

는 두 독엘 국가간의 득열히 냐쁜 판껴l 대 신에 아무란 이의 냐 요숭이 없는 국제

법적인 소약을 동하여 협약완 농풍권에 입각한 판계를 수립하고 #라셔 이렇게

하으로써 긴상의 완학블 가능게하는 앨올 여전히 거절하고 있융니닥. 이것은 유

갑스러 눔 영이 며 정말로 유감스러 운 앨 입니다.

-이제 30 년대째에 벨써 섭에들고 있는데- 하냐외 휴엘외 형화궁가( ein deut-

scher Friedensstaat ) 가 존재하고 있읍니다. 이 평화국가는 -역사외 교훈 ,

특히 포오츠당 협 정에 확정되어져 있는 독영암의 평 화적 장래에 대한 원칙을 그

줄발점 으호 삼고 있는 냐 바로서 - 전 생 의 뿌리 을 제 거 해 벼 렸 읍니닥 • 이 명 화국

가가 옥입 안주수의 공파국(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농옥) 인

데， 이 국가는 국제법앙A후 승안됨， 헬대석이고 사회주외켜안 국가업니약.

쏘연 파의 망위촉약 ( Beis 'tandspakte ) 을 동하여 닥릎 샤펴주외 국가들과외 앙

위초약을 홍하여 그리고 와로샤와 조약국가들의 공농체의 영원국가로서 독엘안-r주

의 공화궁 ( DDR ) 안속의 i녕 봐식 건설과 영 화쳐 썽활어l 필요한 안전의 기 초늠 아

연되켜져 있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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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까지 우리는 유강스렵게도 하냐릎 성취웃하였흘니닥. 츄 풀리된 서부 둑연

국가 ( der ~eParate westdeutsche staat) 와외 관계의 정 상화는 이 룩하~J 웃하

였융니다- 서부 독얼정치의 ;<)도층윤 ;<1 금까지 포오츠당 협정외 기본내용을 실

현시키는 일을 완강하게 거결하고 냐겼￡며 그둘운 반허툴리 연합측의 숭리의 결

과호 냐타난 푸라파에 있어서외 여려가;<1 언화됩 점들올 국제법켜 인 촉약물을 쳐l

결함으로써 인정-하는 임을 또한 완강허 거부해 왔읍니다.

3

〈독앨 품제~ ( Die deu.tsche Frage ) 소위 독일 뭄제가 일반걱언. 판입윤

끄는 이유줌에셔 벌레스 ( Dulles ) 와 아데냐워 ( Adenauer ) 에 외하여 기 초를

닦은 서부 독멸의 북수정책 ( RevanchePolitik ) 이 걸망척A로 、 악다릎 . 골옥에

달하고 며라셔 파산되어 배련 ( bankrott ) 혜품도 있닥는 것입니다. 슈트라우

스( Strauβ ) .;oJ 정 거 ( Ki e sing e r ) • 타엔 ( Thadd en ) 같은 사닦을 제외 하고는 。l

챔을 인천하지 않는 갱치가는 이세상에 극혀 얼마밖에 없읍니닥. 본에 새로 들

어선 신 정부에 대하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절망켜입 1i!.북정치블 영원히

내 베 렬 좋은 시 점 이 닥아왔융니 다 • 서 부 독일 외 연 방공화국 수 상 브란트자신이

두개의 독일 국7}의 존재라는 얘기블 하고 있￡니 운제는 닥읍과 같윤 것 이 되

겠읍니닥. 두껴의 주권올 가진 독일 국가둘간의 평화켜이고 국제법켜인 판계바는

것이 어떻껴l 가능한가? 하는 것이 되었읍니닥.

< 검 반다: 외 A}휘 질셔 :) ( Entgegengesetzte Gesellschaftsordnungen) 두 국

가의 정 -<I~I 도자들 ( die Staatsf{ihrungen ) 은 옥얼 안주주외 공화국 ( J)DR ) 과

독얼 연방공화국( BRD ) 에는 각기 정반대되는 사회질셔가 좀재하고 있닥는 점을

안정하고 있읍니닥.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에는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 die Sozi-

a1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 가 존재 하고 서 부 독얼외 연방공화국에는

자본주의척 사희질셔가 시행되고 있융니다. 이와같은 사실에서 우리눈 셔혹 상이

한 사회질셔률 가A:J 고 있는 두 휴일 국가의 펑화적 공좀에 달해야 할 필연성이

았다는 절혼을 내라는 바업니다. oj 에 대하여 독옐 연방공화국외 A:J 배적 위 -<I 에

있는 사탑들은 독얼 안주주외 공화국 ( DDR ) 올 북대셔양 ￡약기쿠 ( NATO) 에 펀

업혜 넣는 것을 육켜~~응 하는 복수청책을 시행하겠다는 결혼울 이 사실에서 끌

어낸 것업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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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공좀~ (. Friedliche Koexistenz) 우리도 안 한기자 길밤에 없닥

는 사실을 알고 있무역. 이 길이 바후 3녕화석 공손을 이욱하는 젓이겠읍냐

닥.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우리는 아시한엔 아니시아티브을 장았읍니닥..1.."1

고 우리는 1월중￡로 。! 조약초안에 판하여 독。」 안주주의 공화국 내각의장

( 수상 ) 과 · 서부 독멜 연앙 수·상간에 협 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9:J읍나닥.

안약 사탑을이 우리들에세 우리 노력의 약음 몽요가 무엇이냐고 묻는냐연 우

라는 솔직하 이렇게 l갈하였읍니다. 우리는 서부 독일을 복수주의로 부터 핵무

가 군닝 l 정책파 전쟁정씌{ Kriegs r、 olitik ).E..， c료 부터 멀리하거l 하려는 것이며

특히 서 부 독일의 노농사룹과 서부 독일의 정 소년들이 펑 화적이 고 안전이 보장

되는 장래를 성취해내는 영어l 협조해 주려는 뜻을 가지고 있읍니아. 이것온

농시에 펑둠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라고 어매한 자옐대우도 함이 없이 독일 안

주수의 공화국과 옥엽 연앙공화국산에 선란의 관겨l 플 이축하는 것을 듯하고 있

읍니닥. 그러냐 이렇게 할려연 이어| 상응하는 국제업상의 죠약을 체결하는 것

이 요쿠볍니아.

< 옥일 녁l 족 :} (Die deutsche Nation) 않은 사학들이 이 러 한 설눈을 만집

니다. 그러연 독일 UJ.속 (die deutsChe I ，ation) 이 이셰 어떻게 되에 벼렸

읍-니까? 백년전에 "I 스마르그( Bi sma rk )에 의하여 독일 안족은 혈( illl-Blut)

갈 (缺 -Eisen) 호 한더! 묶어서 얀을어쳤응니다. 독일제국의 장겼 ( die

Qrandung des Deutschen Reich:e ) 이 안 ( 닝 I ) 안주주의 적이 고 ( antidem-

okratis니 rle ) • 군국수의 석 인 소건 ( milit~risChe Bedingungen ) 하에 이 루어

섰다늠 샤살은 정말 좋지 않았읍니다. 그란에 이러딴 전통。I 서부 독일의 연

양공화국어j 껴l 속 그 뿐리가 빼 져 이식되어졌-응니다. 서부 옥얀의 청소년줍。l

그블의 장래에 대한 으|운과 눈저l 을 처l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닥. 이플 서

부 독일의 청소년，젊은 이을은 온 정부의 영영이나 독일 연밤공한국의 허를랴

앙군 ( Hi tlergeneral t' ) 플의 영영에 따라 서!벤째로 오험에 ~~주 { 1更뺑 ) 되어

뜰어가가을 원치 않습니닥. 위기 ( Krise) ‘ (후 ) 경기 ( Konjunktur ) - 접생

( Krieg) 이라늠 숨판속에서 이루어진 독일 대자본(가)파 내지주들의 깅 i칙을

동하여 독일은 전챙 하냐하냐플 겹을 혜 마닥 접 접 적어 갔읍니약. 캉극석 jζ

￡는 독일 안족 ( 국가 ) (die deUtsche· Nation) 는 °1 국 ( USA) 과 서구 독

알의 제국수의자을에 의하여 붐핫되어 섰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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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naur )써가 서쑤 옥일 칸l측의 영확한 의사에 반(反)하여 서영한 파리조

-약들 ( Pariser Vertrlige ) 이l 운서후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졌읍니다. 。1 ':!ι 。‘ 2.",=

옥일으l 움활윤 미국과의 합휘하여 아셰 냐워 쿠데 타 (Staatsstreich)에 의‘하여

이추어 졌닥는 것업니다. 브란투씨는 울영하게 파리촉약의 실행에 찬성한닥고 선

언하였융니닥. 그는 오능날 까지도 이 파리초약울 그 모든 서l 부조항에 이르기끼

지 유효하닥고 말합니다. 그러 으혹 그가 이와 관현하여 어떻게 옥일 안속 (국가

의 동얼 ( die Einheit der de l! tsche ,n Nation) 이 바는 말을 할 수 있는 지 기

특 히 이 해월수 없 는 얼 엽 니 닥.

부란트써가 ( 현 ) 정부는 파리 조약의 바탕위에 서 있다고 영확히 강 iξ한 뒤 에 이

사실윤 지안당( eDU ) 대표들에 의하여 상세히 해석되어지고 그 옥it.가 논승되어

졌 융니다 • 그러.므로 영화의 보상에 기 여할 국제법 상의 초약을 독일 만주주의 공

화국( DDR) 과 체결하는 것을 정부측에서도 이흘 거부하고 71 안당( ODU) .기사당

( csrr ) 50 서 를 거부하였읍니닥.

< 두 께의 독일국가 }> ( Zwei deutsche Staaten) 안족의 동일 ( die Einheit

der Nation) 에 관한 서부 독엽 연 앙공화국 수상의 선언은 그런데 그자신에

의하여 반박되어진 생엽니다. 그 자신이 독일에는 두개으| 국가가 있고 이들 누

개의 국가숫긍 정반대되는 사회질서을 가진 나라들이바고 말하고 그러고 그가 서앙

진영의 제국주외켜 옴맹체제에 귀속할것을 고백하고 하냐의 휴일의 안속국가 ( "in

deu tscher Nationalstaat ') 플 영확히 거 절하으로셔 서부 옥일의 연 방공화국 수

앙은 그의 녹일 안촉 통일에 대한 그의 선언을 스스혹 반박하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다음파 같이 역사적 현실업 니닥 • 옥일 인주추의 공화국은 하냐의 사휘

주외 농일의 안족국가 (ein Sozialistischer deutscher Nationalstaat) 이 역 ,

서 부 독일 연 방공화국윤 자본추의적 냐」흐국가 ( NATO - Staat) 이 며 , 이 나바의

이잔의 아더!냐워정부 독일 ttl.주주의 공화국( DDR) 에 대한 판체의 해결같윤 기온

권까지도 제국주의걱인 서방강대국들에 위업까지 랬먼 것입니닥. 이 서쑤 옥일

연방공화국윤 쳐l 한됨 인족 ( 국가 ) 적 국권올 가진 국가잉니닥.

《독일 안족의 울활}) ( Sf‘altung der deutschen Nation) 독일 인족의 울판

이 꽉검댔을 예 폼일 공산당 (die Kommunist1sche Partei Deutschlands ) 윤 그

당시 파려조약여l 반대하여 투쟁하였읍니닥. 그러냐 셔영한 사회안추당의 냥원늘과

‘ l 안정 "I 가들도 이 파리 죠약외 결과에 대하여 긴급한 경고블 였연 갓 C삽 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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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3..푸르트 감 마인에 있는 파을교후I ( Pau1skirche )에서는 1955 년 l 월 24

알어l 닥월한 서부 독일 시".1들이 하냐의 션건( Manifest) 융 채택하였읍니다.

이 선얀어l 늠 다음과 같은 주설이 있읍니아«우리 안족이 정 과와 자유속에

서 재 동일이 쉴 수 있는가 하늠 띤재 독알 운영에 대한 다!당은 오늘 알자석

무후는 파리 ￡약에 대 한 결 정여하여l 따량읍니다& 이 션연을 기 초한 사닦들은

파리 조약。l 닝l 순됨무록써 독-낄 동알플 마시 。l 츄찰 수 있는 운。l 닫히고 안냐는

큰 위쉽을 지석하였던 것입니약. 이 선언눈을 기초한 사학들은 파리초약'-윤 동

하여 우리 만족이 움렐되어 쪼개어지고- 만다는 사살에 만내딴 것입니약. 여

영게 안족의 움렴。I ~J 루어 지 는 것은 서부 독알 연방공화국에 군사력을 가르

기 위한 서 vel- 강태궁둡의 승인을 염을려는 욕적하어l 셔 였 던 것 입니다 01 선

엔은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011 띤 대통령인 쿠스타브 하。l 너l 얀( Gus tav Ii eine

mann) 박사와 그 당시 의 사안 당 ( SPD ) 당수였 던 이I i!-I 히 올연| 하우어 ( Erich 011-

en hauer ) 그 당시의 서 버|릎란 시장이 였먼 에릎스트 혹이 터 ( Ernst Reuter)

와 그 밤의 닥릎 사닦을어l 으|하여 서영되어셨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브란트-1(1 가 괴 상한 양법무j흐 안족의 동일이 라는 얘 71 뜰 하고 있

는데 그는 독일 안수주의 공화국 ( DDR) 과 옹둥렌을 갖고 국제 법 강으록 져 상식

인 판겨l 들- 수립하는 일응- 피하기 위해서 이런 비 연살적인 수상을 하고 있는

섯입니다. 브란트씨는 서부 주닙의 연양공화궁에서도 옥알의 돕일이아는 얄는

달 까-- ai ζ十 늠 사 실 -을 도 더| 처| 영 꽉 히 알 고 잉 어 야 할 것 입 니 다 .

흔<u:시기어I는 수성역，수백억읍 가진 사람들과 노동생엽을 하는 내중( Volk )과의 사

이 에늠 아수연 안속석 흥일이 없융니다. 이에만 동일은 멸앙하고만 녹알 져l 국

( Deutscher Reich) 에도 손재하지 않았융니아. 흑은 아니연 브란트써는 독알

공 산수의 자들과 사휘 악l 주주의 자플 ( Sozia1demokraten ) 과 노옹￡ 합원들이 고응을

강하고 숙어 갚 저 냐치 스적 독일 제국주의 의 강제수픔소 ( Konzencrationslager)

을 닥l족 옹일의 특멜안 죠현이 바고 영각이 라도 하고 있지 찮은가 ?

< 늑일 안족 ( 국가 ) 의 눈제 :;» (Das l' roblem der deutschen Nation) 닝 l 스

마르 고 제냥 갔 설 이 래 독일 만족. ( 국가 ) 눈 제 얀 내 처| 무 엇 인가 ? 운 저l 늠 과

거에 그랬고 지끔도 칸션-슈으| 석이고 ~국수의 석인 그러고 나숭어l 늠 옥섬사온

수의와 안공.t- r 으l 석인 국가질서( Staa tsordnung 1 극복이며，지l국수의 석인

성영계획의 jε기업니닥. 냐치주의석 독일 제국주의는 녹일 제주의 ，71 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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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뭘- Grund~bel ) 융- 극단무혹 까지 추진하여 냐 갔먼 것 이 었무으후 안 -o j-;,-

러 연캅측의 공걱에 직연하여 멸망하여 벼혔읍니닥.

냐 -"I 주의걱 독일 체국주외의 군사석인 완전패망과 우촉죄 항복의 결과로.핑

처l 의 제국 ( Kaiserreich ) 무호서 봐이 마르 공화국무후서 그리 고 드디어는 다l

독일 나 -"I 제국 ( Groβdeutsches Naziimreriurn ) 호서 전쑤 합쳐서 75 년갚 촌

재했던 한혜의 . 독일 제국윤 처읍어l 이 냐라가 엉겨 냥을혜와 마찬가 "'I-!료 현 U \l )과

철 ( 앓 ) 로 닥시 멸망하고 말았융니다.

« 1945 년후의 발전 :> ( Entwicklung nach 1945 ) 반 혀틀러 연합측의 강국

뜰에 의하여 멸앙하고 만 독일 제국의 영토상에는 4 대국 정령지역 ( Vier Be-

satzungszonen )이 설치 되었융니닥. 그 뒤에 마저l국주의자들과 서부 독일의

안농서l 력들운 1949 년에 독일 인족 ( 국가 ) ( die deutsche Nation) 과 그리 고

정영지역틀간에 한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냐먹지 단결마저도 산산히 찢이서

품혈시키고 -포오츠담 협갱에 따르연 。l 것이 그냥 유지되어 (운렬되지않은 치l

남아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뜰~~ 옹.:<1 세렉하찌| 속하는 지역에 다가는 소위

< 옥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 라는 서부 독일의 제

국주의적인 움파국가( Separatstaat ) 같 서l 웠던 것 밍니다· 쏘연과 반 ~I 플러

연합측의 여러 안족들과 그리고 서부 독일의 안 파송척 만주주의석인 저항세력이1

의하여 마쳐진 측청하기죠;자 어펴 운 희 썽을은 결 5L 우가.:<1 한 것으로 돌아가서는

않되 셨읍니닥. 이 희 영은 득일 영..!L상에 다시는 복수주의적 셔l 력들과 굽이 자온:

추의자들이 인족을 제 3 차호 숙영적인 김후 올고가는 일이 결코 닥시 허용되지

않도흑 우리둘어l 게 견고하고 있￡며 또한 허퓨되지 않도흑 할 외무를 우리에게

과하고 았융니닥.

X 독일 안추주의 공화국:» (Deutsche Dernokratische Rer~이blik ) 독일 인

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늠 처l 국주의와 it국수의의 뿌리가 제거되어졌‘을 뿐만 아

니라 여기에는 하냐외 새로운 독일 외교정책이 수립되어 졌읍니다. 이 외교정

책운 쏘연과 기타 만족들과의 우호에 입각한 정책이며 농둥권:4 국권의 인정과

영화들 보장하는 기초위에 수립된 외교정책입니닥.

<.&연과외 국가초약.) (Staatsvertrag mit der Sowjetunion ) 독일 인주

수의 공하국과 쏘연은 1955 년 9 월 20 일어I. 이루어진 국가￡약의 꺼1 I 초 l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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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얼 안주주의 공호L국 ( DDR) 은 <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 한 판껴l 와 마흔 국가듬

에 대한 판체의 발전 운제둥을 표한하늠 그 자신의 내정과 외교정책에 대한 결

정융 내 립에 있어서 > 자유스렵냐는 점을 약속해 놓였융I-J 닥. 그라니까 독일 안

주주외 공화국어| 있어서는 내정과 외교정썩연어l셔 。1 0 / 혜 놓을 수 없는 사살인

갯에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셔는 。l 제서야 ~l 로소 시행되에지￡흑 돼야한

행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싣입니다. 그러냐 파리조t냐에도 울구하고 우려는 이렇거l

영각합니다. 즉 온 걱부는 우리에 의하여 져l 안펀 독알 안주주의 공화국파· 극치l

법 상의 조약을 맺을수 있킥 완하여 펄요 울가결한 주권에 대한 권려 들 요주할수

있 는 흉기 블 가져 야 할 것 이 라고 온다 •

본el 독일 인추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알 익i방공화국외 판체의 형성에 관한 결

정쥔한을 파리 초약에서 미국에 양도하였다는 .(~살은 엘썩 오래검 부터 뚱옐히 중

대한 결과블 가진 것걷~i료 승영되어 졌읍니다.

〈조약의 초안:> ( Vertragsentwurf ) 서쑤 독알 연방공화국에 대한 관계외

행성에 판한 것-9..~료 얄할 것 같~연 , 우려 의 주상이 냐 썽 zt운 영확허 조약으! 초

얀에 정려되어 있읍니다-

《모스 j 바 콤뮤니케» ( Moskaner Kommunique ) 우리의 초안응 1969 년 12 월

초’ 노스.::L ~I 에서 행하여 졌 던 사회 주의 형거l 국가을의 .;;cl 도걱 인울울의 휘 합에 관

한 폼뮤니케와 일치하늠 것잉니다- 이 안장일 ;<1 후 결정됩 곰운니케에서능 셔쑤

독일정부에 다!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과거의 우가;<)한집( Ballast) 을 청산

하라는 ￡소가 을어 있읍니 다. 이 폼유니 케는 요든 국가들이 국제 법죄 인 기 초에

입각하여 녹일 안수주의 공화국파 농둥한 관계을 수럽 할 수 있고 요뎌 • 냐이 셔I· 경

껴|션을 !l:..함한 현존하는 구라파의 경꺼l 션을 최종석￡로 그러고 불가칭한 것￡호

익l 적하여야 한약는 성이 강￡되어 있융니닥· 사회주의 국가플은 약시 한언 다읍

과 같은 그을의 얼 ;<1 댐 노력융 확인하는 바입니닥. 즉 평 화와 안전을 위하여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상융 선런으l 이웃판져l 뜰 동하여 해결할 수 있거l 하지 위하

여 쿠라파의 노든 국가들이 그들의 샤회질서의 자。I 와는 아우런 양관값이 농응반

자격으후 참석하는 전체 주라파국가회의 ( die gesamteuroI앞 isCh" Staa·tenkvnfer-

enz ) 블 소칩시 켈 일치당 노력을 약할 것을 샤확주익 국가들은 재 팍인 하는

~~입 니 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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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오￡느담 협 컴 ) ( Potschame r- .sebkorr...::nen_} -"£요츠담 협 갱어l는 l산 히 윤버

‘연양군측의 강태，국뜰에 의하여 옥임에 딘주수의으| 딸전이 이-룩되고 다시는 독일

“:~에서 :u ~~이 일어냐는 일이 설대로 없도흑 하논 것을 보장하는 몇가지 기 본

쉰셔 01 선결되。 l 셔 상-읍니닥. 순이큼지(괴 ntmilitarisierung) .바냐치화( Ent-

na:;ifi <l ierung) • 그려 고 옥정 서l 력 으| 제한- 이 것이 포오츠당 협 저에서 가장

승요안 기온원칙입니닥 01 까n ，웬칙윤 독일 인주주의 공화국에서는 20 년내지 25

lit겁 부다 렐쩌l 판철되어 .:<1 고 있는 샤실둡잉니다. 그러냐 이러한 일들이 서부

옥일 연방공하국혀l 서는 언제 설천되어질 것인지눈 아직￡ 요원한 알입니다. 이

71 본 원착의 이행운 독일인둡에게 〈서l 계의 자유와 평화플 애호하는 인족의 대갤

에 끼도록 하는》 가능성을 주자는 것 입니닥 - 이것 이 포요주맘 협 천에 서 영한

-<J 람룹의 !녕확한 의지였읍니다 r 그러으후 냐는 이렇게 질눈하는 d~입니다. 서부

독일은 노네쳐l 언제냐 이 쏘오츠담협갱의 원걱읍 이행할 것이며 , 그리고 따라서

걱알 역샤와 주라파의 역사에 좋직하거1 임할 것 인가라고?

< 국정의 확 천 » ( Festlegung von Grenzen ) 포오츠당 협 정숭에 서 가 온이 되

는 규강에l 는 몇 개의 숙경확정눈제가 있읍니，t· 포오츠담 협 정거l 는 쿠라고}에 있이

시 익 벚 새의 국경플이 세-호 설정되어졌읍니아- 이 새로눈 국경의 획 적은 쿠속력

을 갖는 것엽니다. 그리고 이와 길-은 구속역을 갖고 최종적인 국경의 팍천여|

따라서 팝엄위한 쑤수련앙들이 경파후 입악되고 실천뇌어 졌읍니 q. -예릎 윤어

수액얀어l 달하는 ;}펙들의 。l"r ( umsiedlung )샅은 것을 뜰수 있셨읍니닥-

«S녕라2ξ약파( Fri ed ,·nsvetrag ) 안 히닫라 연합선낀을 건 강디l 국-들의 원객으l

영각은 포오츠당에서 결정원 최종적 성걱-융- 띄는 운-제플。1 최단시일니i 에 S영 화조()-f

을 둥-하여 확인되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엽융니다. 그러냐 파리조약과 그리고 ‘ i

-부 독일이 북대 서 양농앵지구 ( NATO) 에 가입되늠 일을 농하피 두 독일 국 7] 들과

의 3영화초약의 처l 결이 실패후 j올아간 후어! 이미 안급한!t-오츠당 협져의 기본원칙

능은 송국적 인 국처l 법무혹 되어 잉-읍니다. 그운안 아니라 파리조약이 처I 결되고난

꺼응 녕해 동안에는 그해도 펑 좌촉약을 체걷하자는 쏘연과 독일 민주수의 공화균이

낸 제안은 서 방 3 대국둘과 시부 옥일 연땅공화국 정부와 서부 독일 연앙공화국

-추희의 3 대 갱냥들에 의하여 거설되고 알았응니닥.

쿠라-4에 있어서 평 화와 안전을 보상하고 , 노윤 쿠라고}의 국가등-이 그을이 지

녁 사회설서의 차이에는 아무런 판걱j 김。; 노{는 구t: t 작으| 국가등:ill 관계의 텅강화

- J 7 1-



즐 기하는 일은 그러 니까 표오츠당에서 국제 i섭석부로 구속력읍- 갖는 확정쉰 결;센

이| 바탕융 두어 살천되어져샤 날 것입니아. 그러 냐 특허 누 옥일국가에 있약

서으I . 제‘ 상‘황은 이 포오츠당 협정의 가은원칙셰 일 "I 되는 것이어야 겠용니다.

~61 점에서1 서부 독일 연방공감국에는 아직도 상당히 만펴 보충되어야할 정oj 많습

니 다 • 옥일 안추주의 공화국과 옥알 연양공화국갚에 국꺼l 법 상.<11 3:.약을 체결하자

는 처l 얀어l 따은 협 앙에서 이 운체에 대하여 갚흔 아주 진 ;<1 한 대화가 있어야

겠읍니다-

《판킥l 므l 청 상화}> ( Normalisi낭 rung der Beziehungen) 정화조약이 파리조약

여!운에 고의서부로 살꾀로 늘아가고얀 'oJ 래 -더군닥나 까I 2 차세계다l 전이 끝냥치

엘써 4 만씨가가 흘러갔는데- 독알 연방공화국갱부가 소위 냐중어| 있융 것이라는

정화초약을 동한 합의라늠 영목을 내에워 가 "'I 고， 제 2 차세계대전과 안 혀흘러

연'tI"r측의 승리의 션파로 엉거낸 앙합읍 필건석으로 그라고 영꽉혀 안저하늠 일

을 피 j 껴 하고 있늠 것은 닝l 헨살적 ( irreal )일 뿐만 아니라， 이는 있슬- 수j

값는 일이역 더 냐아가서늠 정화에 역 생하늠 9.1 도의 .it.현。l 라고 밖에 말찰 수 없

읍니약.

그릅이 추쿠하는 이 와샅응 신략으| 옥적은 이출 흉하여 온 주l 부에 1937 년의

상경 ~l 이 우단정 껴l속 유효하다늠 녕l 현상식인 수깡읍 껴l 속하여 끌고 냐갈 가능성을

-수 "I 피- 갓 입，니 다. 이 갚은 갱착￡약의 쑤재 ( 不:(E) 플 서부 녹일 제국주의의 쿠

실료 삼고 뎌 냐아가서늠 농시에 위장술혹 이웅하고 있다는 것엽니다.

연센가 한벤은 성추l 펀 것2..로 기대됐약고 하는 평화조약융 구살로 삼아 안드시

쇠쉰‘<I 01 야 하는 궁세법 냥 쿠속력을 갖는 이 셜정을 회여하늠 것윤 -사대가 유

리하세 전개되연- 서쑤 옥알의 연방정부에거l 정화￡약이 。l 루어지지 않았￡으로

뉘어l 언급쉰 조약이 냐 션언을 위한 전제초건들이 존재하지않는 아늠 이유후 경

우어i <4라서능 잡정켠으.후 있융 수도 있을 요든 국경선의 인정과 울가쉽선언이냐

이와 유사깐 일견의 일올 욱상히! 벼라는 가능성을 주자눈떠l 그 목적이 있는 것

이 본-영한 것 갇승니다.

여기셰시 영짝딴 것은 서쑤 독일 연방공화국~1 정쑤가 제 2 차 세계애전의 결과

-한 주라고f 어l 쟁성겨이신 역사켜 처l 언화헬상을 업걱~.£. 흔격을 갖는 것。l 라고 인

，)r] 하-는 김우아lε~<:. " ’!후소 서푸 휴일에서 긴장의 완확괄 위한 노럭。! 앵하여 -"'I

.ll 以약고 Cs 양 수 있-을 것은 자영삼 일엽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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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 킬수 없는 국경 » ( uD':er~nderbare GTenZen ) 독얼 oJ.주수으! 공착

극(옹옥)과 휴알 〈건앙긍파국( 서득) 표슬텐드 믿딘 ~L S-;_ -=두고~ :>:)j 3...공 i 바키아，쏘련

과 기다 냐흔 극가들의 국;성을 포함단 쿠라파어 l 있 01 서 £·1 .2.단날억 j 극경은 연경

시천수 at 닥는 사샅파 그 101 고 。l 랴칸 ι} 갚헤드 불구하고 여，하한 이성(쩔‘~)에도

반하여 이러한 국겸 번견을 시도 한다띤 얘 7] 할수 없는 파국을 초래한 것이며 ,

어 느 안족하| 풋7.1 않고 서 부독일 연 방공화국으l 딘측ell 꺼! 이 러 한 파국c1 초래 되 어

싣 것이략는 사실을 북의 사~J.당( s뾰) ，자안강( FDP )정부가 우려와 곡 마찬

가"-j 후 괄고 있읍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혹의 념 어가는 일 :> (!ihergang vorn karitalismus

zum S zialismus ) 본 정부가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1 를 취하기플 바란다늠

<J 혀주의 국가능의 지도자들이 가졌 면 모스i바 퍼의 의 권고는 우리 가 위대 한 사

회수의 10 월 혁 영 ( die Gro {3 e Sozialistische Oktober Revolution) 을 통하여

시작등i 각각의 파천 ,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넙어가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는 검을-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깅부가 인식하는 일을 보다 쉽게 도와추자는데 그

옥삭이 았는 것엽니닥:::t.띤의 세력이 영향 i걱즐 발휘하기 시삭함파 혜를 같이하

켜 "'I 년( Lenin) 파 10 윌핵염은 독일안족이 제 l 자서|제대전의 요l 의 시웅창￡로

부터 벗어나오는데 도왔다는 사실을 옥일 연방공화국 시만뜰도 인식하고 인천해야

할 것밍니닥-

1945 년까지의 곰궐의 7.1 배제급의 정치는 유감소럽게도 항상 그훗댐 방향으로

흘러나갔만 것엽니다. 그려고 우리가 오늘날 서부녹일 jξ 눈을 j 돌려폴 것 같무연

독일 연 방공화국 ( BDR ) 이 또 닥시 그릇되 고 윌-확투성이 의 길에 들어서 있닥늠

언양을 어 갤수 값읍니다.

그럼에 서부독일에 있어서늠 모든 시안 각자가 위대한 사혀주의 10 월혁 영과 사

회주의 얘져l 체쳐I ( Sozialistisches Welts ystem )의 형성 결과혹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독단적 ;0:(폐가 풍장야 냐고， 사회추의적인 서l 껴j 체제가 형 성되으후써 자본

추의 체처l 의 독점적 ;<1 랙 7} 제거되어졌다는 샤실이 영확히 얄고 있아야 할 것

엽나마. 현하 서l 걱i 에늠 사회주의 셔l 걱!체제 ( ei n sozi ali sti:"ιhes Weltsystem)

과 자온추의 씌껴l 쳐l 쩌I (ein kapitalistiscnes Weltsystdm) 이 영손(꼼슨-

neoeneinander ’해 있읍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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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인정:> (AnerI1I: ennun혼 des Status qUO) 쏘렌과 01 국.양국간의 저!

럭 균행 o 후 말 01 암아 주야파어 l 싫어저 의 펀 강 ( Status qu 'J ) 의 '\1 성 여 i L1 r 당윷

둔 정 상 관계의 수립 과 안션의 브장은 서 부 튜맏 션 ’냥기앙화극껴 l 다; 하역 I. 최 상으!

상대석 가능성 ( die optimale γariante) 엽녁e-j 딴상쓸 안정하.0. 0;;. «1 간이 구

라ι+ 으l 안선. ( 보) 체제 ( ein SYstem der eurap응 i seh en Sieh상 rh e it) 가 이북되

떠질 ‘수 있￡역 ::>1 러한 간보셔l 제근 독알 0,1 Us곳화국고} 츄일 안주주의 꽁화국갚

.±.합얀 -묘둔 주라파 국가듭어 l 게 펑화플 A 장。~.늠 져l 꺼l 가 경 것 업니다.

-r-라파와 세계에 잉어써의 시t 격상황은 오늘날 쉰주 "I-디 I L1-워 , 암스_ ( Abs i . 멜

허l 스가 생각하던 것과늠 관전허 아르게 멜선에 겼어늠 샤실윷 누구는지 c+ 암고

있읍니아 01 국의 그릇 인식판 독청적 원가우기의 노웅윤 ~t .:>1- .2쇼건에 임력을

가하고 안 히 틀뇌 1건 양군으l 승 ;:.1 으l 설 파를 우~!l. 날 려 tll 러 려 근 시 또는 설 괴 로

즐삭 갔융니斗 독알 안주주의 곰화국은 이 기간어| 얀성펀 인만 r난주주의 국가

(ein stabiler v01Ksd"mokratiseher staat) 로 멜신 도}셨으."1 • 싸회주으|릎

성 1만 적 2. Sc 발전시키는 데로 실 국 -효겨갈 수 갔 게 꾀 었 소 니 마 ‘

만속하|앙운옴파 식칸치 i 악임-양고 착쉬당간 만-후늘의 칸제그r 수으l 적 악l속추생 cl

이 기간농-얀 서|궁수의 궁가흔로 부터 그을의 잇 시간수의적 잉1 호으 I cH 부분을

( 도 후 ) ..~ 앗 양 아 늠 사 실 은 이 과 샅 윤 세 역 상 황이 말선 δ11 나가는 데에 녕 장 oj ~

~I 으|블 지니고 사읍-니아.

< 1969 년의 슨수늘얀:낭주 국·흐l 으l 원 션거> ( B니~‘ Jesta응 swahl 1969 ) 에썩 강판

은 오낯달 이 선 ...!L아도 야 영꽉 ~I 알아홀 수 갔 꺼| 되 였융니 "I· . 이와같은 샤살이

1969 ;i어| 실사되 겼던 서 F 독밀 건 앙꼼화쑤 국회의원 선거가 결과적으보 서푸

픽-일과 추가 샤온수의갚 :케 .IE하근 수요. 념냥슬을 접듀L 효 쑤셔 멸러한 데에 합께

71 역었능 것으효 샤료핍니다. 이굉게 되으보써 독-일 연앙τ얀화국 성부가 。 l 제

실셔| 로 이 성 ( 많뾰 )’어l 익」 각;.t 하냐.::1.) ‘’I .?.운 • 현일적 인 그러 끄 ~수수으l 걱이

고 영와적인 결을 칼어'-t얄 AI r_ 블 할 수 있 근 가능성이 농시어l ‘셜s;iq.고 하썼

-움니어 .

증 1{-- 낸어|서으I jj 켠국자격> (Mitgliedschaft in der UNO) 간 에 J등 ~I 난

양국숭 상내을r 늘이 lL.!L ~느‘납 엽정을 체설하고 조간 국서션양(die 'Jer--'!int녕 n

Ua: ~ιn，' n ) 의 상널읍 상역경| 장희 었斗근 섣윤 우리늠 앙기씨 정 λ!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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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연합의 꼭표늠 앞 o 후 새로운 세 제 -EE갱 (Weltkonflikt ) 을 i앙지 하자늠데 있

혜으켜 지급도 도한 그켜탕니하. 늑-일 만주수의 암화국과 휴일 연땅츄화극。l 쉰

수 있는 써포 더 이상 추져하지 말고 -모든‘ 다른 냐라듭과 농-웅한 권려을 가진

냐라후서- 균꺼l 연캅기쿠의 회원극이 되는 것이 녁·처l 연합의 관섭과 구과파의 간

.5'..( 안선 ) 을 위하역 도음이 힐 것 입 니다. 그러 도혹 우리는 우리 가 기 초딴 조약

의 초안에서 서부 뜩일 연앙퓨착국-어I 0] 점을 객얀하었읍니나· 이영게 하는 것이，

둔 독-쉰극가윤간의 그암자~등 정강화λl 커는 김l 에도 커다란 이.ii..응이 결 것임을- 우리

늠 꽉산단니닥.

신사 숙녀 역려 붐 ! 이 죠약의 초안에 포합쉰 개 벨 항옥파 독일 믹l 수준.91 곰화

국의 。! 너시아티브늪 일안적으포 은 이 둔눔처l 어| 판하여늠 i셜써 아주 많이 이 야

/! 드!엉으9 많이 쓰였융니다· 결국 둔 옥닐국가간에 농퉁하고 정상적인 관겨|블

'oJ 쑥하자는폐 한성하는 i{캅듬과 이틀 간대하는 사랑뜰에 ι 의하역 거의 한 l캉째 이

조약의 초안윤 곳개걱 o 후 엽-닐하 톡휴되어지고 있흡니다 ..:L 러으로 정치연을 당

당하근 씌l눔잎과 엔촌인들이 _'I'-인 이 자리에서늠 -지금까지 언납된 것을 초월하

늠- 뎌 상세한 설영을 하늠 것쓸 역치에서 썽략하겠읍냐닥.

용인윤 역기에서 단지 영가AI T석사앙안윤 더 첨 71-래서 말하썼융니닥.

우리가 춰대한의 요구 ( Maximalforderungen )릎 하늠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져부 독일에서는 우리에 대딴 바냥하근 소<01/1- 셔 /1 저끼에서 일어나고 있근겨l

"oj 러 한 수강은 아우런 객관적안 겁둥듣 해-운 갚요가 성근 일입니다.

〈초약의 흐안〉‘ ( Ve r t rag s en t w u r .f ) 국가둡과 만족늘이 함께‘ 모역서 사는

퍼l 대한- 국;;<;1 규 i잉어I I딴I하는 것이 우려가 기초딴 소약의 초안인더} 이 초안셔l 늠

푹일 만추추의 츄화국어l 윤리하 711 하고 , 휴알 연방휴화국을 울리 하게 하늠 것 과

같응 측강은 션띤 !윤어 있;>:] 읍숨너냐· 이 초안윤 관선한 농둥권과 차벨대우늪

하지 않-c- 윈칙에 바탕윤 두고 있￡역 • .!E딴 쉰선히 농-일한 권리와 의우릎 갖

는 규정 0lJ tit 당윤 두고 이루어전 초간입니마 이 초간어|근 우리가 특-일 연앙각한

확국에 다l 하역시 .!t.다 훈잎 안추추의 걱칸확숨어l 윤리딴 우선권을 주려고 .희앙하는

것~포 혀l 석한수 있는 ￡항。l 포합되어 있지 않즙니다. 그러 냐 웅일한 방업무로

의집의 역;tl 없이 영확하커| 어허한 경우에라도 -훈일 인추수의 공확국에 다i 하져서

.!L약 독일 연양딩암호}국에 뎌 많윤 늑권쓸 인정하f 일을 할수었다고 말한다고

하역 이것이 최 대요쿠 ( Maximalforderun i" ) 로 간주항 추운 캉을 것 엽 니다 - 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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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체간이라근 섯은 그러니까 최소요구 ( Minimalforderungen )쓸 말하는 젓

이라늠 점운 영백하고도 남음이 ·있 F 샤실입니냐.

〈우개의 독일국가> (""Zwei" dutsche Staatell ) 휴일 연망퓨화국( BRD )은

국제 업 상으로 안정된 국가 ( v ~ 1 k err e c h t 1 i c han e r it ann t e r S t a at) 후 생 각합니 다 .

-우리도 이에 대하역 아우칸 으l 꾀 7~ ’.u융니다- 옥일 안주추흐l 퓨화국( DDR )도

울혼 이와 옴일얀 요구을 하는 것응 자엄한 일입니냐. 우리가 득일 녁l추주의

폼화국도 20 년 이 래 국제엽적으로. 안정판 국가이역 。i 국가가 이어| 판련되든 .£.

든 의우플 닥하고 그퍼 냐 플품 이과 관계되늠 쉰러플 요구하늠 것 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하는 섬을 꽉갇히 써순닥고 하역 이것이 션코 최내요주로 송이되어 섣

수는 없늠 것입니아 .:L 라고 우라는 독일 연방퓨화국( BRn )정부가 악 권바들

소유하고 있마늠 점 을 경코 눈제로 삼AI 않올 것입니닥.

서 부 독일 연 앙공화국 성 쑤근 옥일 안추추의 퓨화?주과 그 시 만 ( B f1 r~er ) 을-

，，~ ，셜대우하는 정객-을 드녀 '~I 승지시카고 다은 국가늘의 외교정잭에 늘상 간성하늠

일을 그얀두어야 양 섯 OJ 냐，+. 옥일 안추주의 꼼와국에 대 만 정치의 기 온원 칙이

냐 위어| 언냥간 운서l 흐| 성우어 I ..!i칸트정부가 얼마냐 기안당 ( CDU ) .가사당( CSU)

의 잘씌간 싱객을 。|느생 i 격 변건쓸 가 01 하역 객|속적으로 알고 나가고 있늠7r

하늠 섬이 누드러지 iL U-iJ니닥 -이닝세 되근 섯도 종일핀 낸응이냐 영향요l 닙

력-슴 받아서 .:L 녕 숨니닥

-<-3- 강iJ.파 ;{~‘날대 우-늘 하지 않늠 일>(、 Glaie h ber 6' ehtigung" und Nichtdis-

krimini '3 fung) 역러품흔01 야 ￡약의 요든 ￡냥을 살쳐보λ! 건 어머냐 동동권

과 자 4 다| 우플 하지 않늠아늠 누쉽을 강조하늠 기은원칙이 투도랴셔 았 응을 알 수

있융니다 _L 런야l 역기에서 소위 최대요쿠바늠 말쏠 한다늠 것은 독얄 얀수추의

맘확국쓸 권안이 약딴 위 "I 에 놓켜 있늠 냐라후 보고 츄옆 연앙양와국(서욱)이

속일 인수수의 껴L화국과 그 시만쓸 차옐대우을- 양수 있고 여기에서 더 냐아가서

알종 의 감시 ( 옥 ) 권 올 갱 .(!-'갈 수 있 에 야 한다 늠 추장을 하는 .(r 랍。l 냐 이 러 한 말

-블 ‘』 수 갔응 섯업니-t.

즉갚 꺼앙-，얀화국· 정-부가 두 독알국가블에 11.어서 SJ 상황{속 국정)어| 관하셰

그으| 싱 ?-시간‘을 웅하여 작성시신 자료플 풀버1-<1 커지 않고 있늠 것은 휴 01 있는

감잎거가- 이 ."'-.고서어|균 우 독얼궁7r 쓸에 있어셔의 ,.. "，1익 성감÷순이 촌김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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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서는 농일하카고 기숭되어 있 읍너닥. 그러냐 갚 딸려 쉬 있늠 간악샅이 연정

적인 숭요성을 갖늠 것윤 생환수준이 。}넙 ν，니‘

<-or 회 질서.:> (Gesellsch aftsordnung ) 이보약 ;서 숭요한 픽의듣 갖늠 것

은 샤설 어 C연 국가7t 국"，1의 이 익파 。!‘3:;i 합당하는 부 tf 높윤 수준의 사회질

서 들 가지 고 있는가 하는 것 oj 락 하켰읍나다，

겠읍니냐.

그러니까 농체눔 이렇게 ~ ·--"1
e "r “

f 가 옥얄 만주추의 τ; 확국혀i 셔 ~1 5. 1 권력 (die politische Macht) 울 지고 있

스L역 • 누가 휴일 연방퓨화국에서 정 ::<1 전력을 소유하고 있늠가?

파늠 둠제 71' 제기되어야 하고 듀얼의 두 극가에서 결정적인 의의을 지 니늠 생산

수단은 누쿠의 소유로 되어 있융니까?

노공사뜰( d) e ~τerkdh igen }의 결정권( d2. s Bes timπungsrecht )이 득일의

우 국가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졌근가?

어떠휴! 꾀유져!도 (Bildungssystem)을 두국가늠 가지고 있늠가? 역성의 농둥

권윤 어케하ai. 삶읍 서l 대의 건려눔제늠 어셔만71' ?

휴일 연방공와국외 정부기판에서 작성펀 자료에 -c 노옴계층 ( Arbeiterschaft )

과 션체 취엽숙만츄의 이 오든 생환굽제늘에서 녹일 민추추외 꼼화국이 서부독

일의 연방공화국쓸 훨싼 능가하고 있닥늠 접이 그섣에 λ| 안되고 있융니다. 이러

한 이유때움에 이 자료늠 안판촉기풍 당하였융니斗.

<우력포지 { 풀가칩 } 종 ( Gewaltver zichts abkommen ) 부란투씨늠 독일 인수추

의 꼼화국과 녹얼 연 l앙공화국간에 불가J잉조약 ( Gft wa 1 t"r er 2i chtsvert rag) 이 냐

’울 71-침섣엔 (Gewaltverzichtserklarungen) 교판에 판한 엽상제안올 양 웃을 맙

했읍니다. 독일 안추추외 곰확국의 초약초안에 이 °1 이려한 제간이 내 !L되어 있

융니닥-

닥옴과 같운 샤알윤 누주냐 아 잘알고 있 f 경 엄 한 진리 ( eine‘ Binsen Wahr-

he it) 입니다. 즉 국제법상으로 유효한 풀가섬죠약율 (v'blkerrechtlich g lI It ige

Gewsl tverzichtsabkommen )이라늠 것윤 상호간에 국제법적￡후 인성하f 뎌시

얄써서 "='r셔l 엽앙의 국회I (Vglkerrechtssubje;;te) 로서 인정하늠 ‘국가둘 샤이에안

폐설되어철 수 있늠 것입니약. 얀일 흔의 성우가 윌제로 휴일 안수추의 꼼화국

어l 대하역 -울가칭을 원한약연 그늪윤 우엇-"'-냐도 녹일 극l수주의 ;얀와1후을 추련을

-i7;"-



수판객|플극치l 맹적인

내지않￡멜

;z.,.

증-영 테

관계가;i;칸리흘응등딴만|전하고독안극가로서가갚

。~ ccJ
.t.:.. ""-'..사실융의도가 신지하다늠

있읍니냐.

二L 듬으l품하역립하늠

당사국둡쉬。τ
것.==.약이 라는-블-가칭

;ζ

-r J f.가르켜잣엽·니다.

다옥적쥔→.:L경우여l 는。“~τ:있 ;<1천 합5'-1 어밍 고F
-{

」
하
”
ι

스
。국"?en 엽 켜」즈로

는템
·
풋

[;--

기
f

구
;

국경선을국가의한있 융니다

?l 0 r.~ 수;g

一 -

가르 '-'I j 1.야
}

과역사늠"，~.-i] .g..
'ta,하;<1

플가쉽nIl 스:
-ζ 」국가와f간접 샤지운가정 치i 섣 ( Staa tsg ren;; en ) 우루영학히

.2L퓨주의척대한cl ε 。'I
('i -'- .:나국약04.관와과국정의캉 럭i7{.;깅→

/、 」샤캉이라는￡약쉬

맙니다낳그l견고μ닫~j-엽화하는요→F갈

협 상>(Verhandlungen S。힘jeturiic!! Bunde::! ‘연앙걷~:학궁간의유알〈스i연과

Ire pUbili k\

한가챔￡약의

연 방꼼화국간에 - 이 루어진의입-독서부샤회수$1· 공가뜰과二L 란 히l

it. 련그lξl E...로입니다.관심샤츄농의국가블의사회주으l처l 결은

우리늠점을시작되었다늠협상이판한-응-가갱 :ξ 약어l연!앙곳화국간에짚나
과

지금연 'tJ-퓨화국간아|옥알it. 연파우선우리가따랴서않습니카.tl~ ;<1판영해

E

T바당을설과어l협상의。l기다껴서우섣결파릎엽앙오l」τ이
서

지고썽하역

HE
좋겠읍녀다.순서가처|설하늠초약을연망퓨회F극 ( BRD ) 과

말할 렐요.£..

독일우리가어

되어둔닝l 가웅한

하냐안 것업니다.

지금이나여l 냐-우리가겁이'i{- 셔!근조약으l가검

블가-칸세늪숭의꾀어 CI t:" 할 근온다! 상이5느으l 의협 상 eij 시。 1=
λλ '-

λ| 삭되고인정..9..로부터히
카

mo--‘u.‘a‘
L
g。

닝상
‘

혀-/

수

즐말섣이二L
., 。

λ τ:조약이라끈;<1
u

:l..합얄’ H 용을표기되에 ;~I 근성 :<1 7 1-있늠뀐전되아견역→ 럭 ( Gewalt ) 무로안

것임 니다.있근"I 닐수의이 둡상써l 적이 r넌내에만

연밤녕F흑-일므l서부버l 플란이서쑤.!!.란트 μl썩l 둡란> ( Westberlin )〈시

속하썩l 릎런야l서부앞무료도절대효그러고-알주하고않음에도속하지화국어l

.2.앵한연 방극회 ( Bundestag) 에서독일의ι」 닝

1 .,-교하싼
」닝
}

•

시

-
노

에입것。}- _0_

""
a;<1

액뜰란서부하~융니다.얘기줍많이팍t하여해)-;둡련씩시성 연쉰에서의

C께이퓨 αH"순야l득접한몇가지오;。
iτ:나늠펀짜c.j.5:.셔l 부눔제읍어|관져l 되 f어|

운셰어l쩌l 플련이 라늠서부역려움율이안앞c￡ 업-r~-너냐 •하지‘
j J. 。

긴 u -€71 에서

~I 우꼼화국의안주추의독일냐는원하약1닫기끌판하역입장에우리의ell '간

오늘냐둔알하~융니닥.

~읍니 ct·

보하고

첨가헬 것01

-J 78-

교서( l/a t e )플

고서에와우장관외

자세한생한

쩡하여진

최근에

최근에

정안이

。|



<주라파 안보회의:> (Europ{(ische Sicherheits konferenz) 쿠라파어에| 얀 J시”

효회l 의 준비와 소집에 판하여늠 우리근 쑤다펙스프( Budapest) 에서 있었던 익」을샤

와 초약 옴맹국들의 회의가 쩡한 제안올 그 좋발점￡로 삼고 있읍니아- 픽-，일

안주추의 퓨화극외 국가지도충응 쿠라파 안]i.회의 준비와 이외 실쟁에 도웅이 ·닐

일을 위 하약서는 찰 수 있는 .'i'..둔 노력같 냐할 것을 여러 차례 천영하였읍니다.
r、-,.

리 의 입 장은 독일 만주주의 퓨화극과 독일 연방곳화국을 ￡합한 모든 구라;1~ 의

국가들이 웅등한 자격무로 이 얀보회의에 참석한마는 것업 니다 • 지금까지 챙바이

잔 어1 "1 회당의 결과에 의하연 구라파의 어쳐한 냐라도 이 구라파 얀보회의어 j

참 석하늠데 대 하역 어 떤 사션조건 ( Vorbedingungen ) 을 결부λ| 카고 있지 않습 니 •

다. 그런데 브란투써만이 독일 연밤꽁화국 ( BRn ) 이 이 안보회 의에 참가할 것

인가의 여부를 독일어 두 국가간에 행하역질 회담의 결과 역하에 다라서 정하겠

다고 냐섰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요한i 한다띤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냐. 브칸트

μl 늠 독일 만주주외 공화국은 이 구라파 안보회의가 꺼최되기 천에 독일 연앙곰

화궁?; ; ’1:--;; F늠 독일 안추주의 공와국에 대 한 일종의 후견 ( γ。 rmundschaft)촉

'=<1 에 복종해야 한다늠 수강윤 하고 있윤니다.

우c.1 근 5'_듭 가능만 염삭쓸 +;5~걱 ..'!.갚 E씨에 III 이와같윤 종유의 상해곰각이냐

이과 유사한 양해공작윤 쿠라파 안보회의어l 대하역 하늠 잎을 그만울것읍 권고하

늠 바입니다. 속멜 만추주의 공화국의 내각수안(수상)파 독일 연방곳화국의 건

방수상간의 협상은 오랜시일읍 요한다근 샤실능 .!!.얀느'，<1 근 우띤와 마찬 7r-"l ..E 섣

알고 있읍니다- 독닫 건망공화국과 독일 안추주의 꼼화극간의 긴장의 감소와 쉰

화에 대하켜 구라파의 얀보회의듭 써념 시일얀어l 개최하늠 것이 좋요한 의의갚 갖

게 된다는 청에 효란드-Vol 늠 ￡얀 배려하역야 할 것입니다.

〈사회질서의 벤경이 션제초선이 아니다.> (1nderung der Gesellschafts-

_ ordnung nicht Vorbedingung ) 우리 가 마연딴 제안을- 말관￡혹 삼아 우디 자

서쑤득일어l 공산추의즐 끌어들여서 λ| 쩡 λ| 키려늠 의도을 갖고 있다고 추장하늠 일

쑤층이 서부독일에 있읍니닥. 01 러 안 과제 블 우리 늠 현재 득일 인수주의 녕확국

(농독)에서도 아예 설정하-"I 웃하고 있융니다. 여러운릎-윤 우리가 만들어 제안

한 초약의 초안융 단어 하냐 하냐 (Wort f~r Wort) 플 닥..-ll 한벤 원어 보섭λl

£..역려운둘윤 이 조약의 초안어l 져부옥갤에서의 사최질적가 변경되늠 것폴 그

사션 접제촉건~호 삼고 있능 ￡상이 냐 Jl..T.(r냥이 선혀 쇠 닥늠 샤실슬 확인하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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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것입너다. 오히려 져기에 제 λ| 되어 있늠 초안운 독일 연방꽁확국어l 독정자온

추으l 적인 :<1 배체제가 손재하켜 있고 옥알 만주수의 꽁호}극에는 사최추의 짚저가

존왜하고 있다늠 렐실적인 갱가에 기순을 두고 있늠 초얀인 것입냐다. 이 조약

어}는 그러 니까 서쑤 옥알어| 샤흐!주의화을 주장하근 요구가 져l 기되어 았지 않응 것

입니다.

우리늠 헨갚적인 정치가 (Rea1politiker) 임니마. 우리긍 서부 독알의 내적안

’달전연화늠 서부 옥알에 있。{ιj 의 정치세력 자체에1 의하역 결성되어지고 있다늠 사

쉰을 말고 있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판하여 결코 어 C년 의성을 가져 ‘

본 일이 없융녀닥- 이 말은 독알 연앙공화국에 있어저의 딸선응 딴켠에 노농자와

펴 고용인 , 농민 • 지석 인 , 수공엽 자들파 소기 엽 인을 • 마를 한펀에 꿈 ~l 자본과 금융계

고위층과 그러고 독알 연‘상퓨화국어l 있어서는 아켜까지도 역천히 큰 영향을 끼치

고 있근 대지주-들의 보수적이고 우익적안 세력간의 투생속에서 결정되어 질 것

입 니닥.

〈옥건 공산당의 옥표>(2ie1 der KPD) 독일 공산당외 말언에 의하연 독일

만주수의 1판화국에 평화을 사랑하고 샤회주의적안 날전을 기약하근 ‘H 록운 만주주

의 질시픔 츄쉰시 -71 고 v'-~I 셔l 랙과 군닝!자온의 세력과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옥

일 「뚜삼 l강의 선략적 옥표입너냐.

우리 의 」안싱 샤늠 시 푸 독일의 집권자들을 그들이 추쿠하고 있는 복수추으1-( Re-

vanchi smus ) 와 선생정객 (Kriegspo1itik) 의 경로 부터 그 밤향을 즐리거l 하

역 그슬이 서부- 녹견으l 궁안효에 거| 그러고 득히 서걱L 독일의 삶윤이 들에게 하냐

의 녕화적안 장래뜰 보장찰수 있도옥 하자는 것입니약-이점윤 온 연설의 시

누에서 이이 말였읍니'+-

온 성우가 속일 연암공화국파 독일 만추수의 공화국간어l 쳐념필 수도 있을 하냐

으l 소약 을 위반 초안을 작성해놓았다는 것윤 우리 가 얄고 있는 사실입 녀다.

온인은 초L 란특써피|거! 온 정부가 각성얀 이 소약의 초암쏠 옥알 만주주의 공호}캉

으록 선날까기 선에 노농자 (""it승 ) 대회 (Arbeiterversamm1ungen) 에서 녹일 안

수수의 공화숙이 간쓸어 송부판 조약의 초안에 대하역 그리 고 국일 연앙쑤화국

τr회에시 앵하역신 호촌에 대하여 노옴자들이 0-1 렇꺼l 썽각하근가 하늠 곁을 그·효

과 상의 하바.n 권고하고 싶습니닥 •

익 f 딘 츠￡간 E느 영도하으l 현 서부 독일외 정부가 인간적인 정치 ( eine mensch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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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he politik) 와 이성 (理性)에 입각만 정치플 냉하기듭 원한닥연 갖두일 안추수

의 -#화국에 대하역 취하여 왔고 펀잭 i 취하고 있늠 일쳐}외 복수추의적 계획

(2. 11e revanchistischen pl!{ne) 을 영 원히 표기 하고 • 독일 영 혹상에 사회 각;

의 가 존채 한다는 사실이l 얀축하게얀 되 는 것 입 니다.

서부 독일의 정부늠 그 온질과 욕묘어l 있어서 극한격적이고 (aggressiv) ~J 인

간적인 (unrnen~::hlich ) 정치와 판져I 플 끊지 않.£.연 않되겠융니냐.

증옥얼 만감;주의 공화극의 요구> ( Forder ungen de r DDR ) 이 렇 게 되 려 띤 다

음과 같윤 웅제가 요구핍니닥

-쿠라파에 있어서 의 현팡 ( St atus qun ) 을 아우런 조건 없이 안정 하고 , 특히 독

일 만주주의 꽁화국의 국가적존채 (die staatliche Existenz der DDR.) 을 국제

법적우후 인정，하늠 일을 우조건무로 행해야 할 것이며 ;

-녹일 띤수추의 퓨화국( DD R )과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간의 경계

선쓸 아우렌 조선제씨가 없이 국가정계선( 8taatsgrenzen )무로 인정할것 i

-에떡한 형식￡로든지 단녹 대표권이라근 울손한 추장 (di e Alleinvertret u-

ngsanmapung ) 을 우조건 포기한 것이며 , 할슈타인 원칙에 π}를 이러한 딛t옥 대

표권 수장 역..<) 우.s:.한 앵위후서 우촉선 도기되어야 한것이며 ;

-휴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λ! 인에 대한 일체의 차옐시하늠 태도들 포기하역야

할것이역;

-두 독앞 국-가간의 휴동권에 입각한 정상걱인 관계의 수립이 궁제법적인 기초어|

입각하역 챙하역 져야 합니다.

농둥뀐이| 입각한 관계-을 수립하자는 촉약의 초안을 각성하으로써 독일 띤추주의

꼼화국은 현재 추억져 있늠 역러가""I 운처|들율 합리적￡로 그2-)고 오든 사람들에

게 이로웅이 되￡휴 해결하기 위한 결올 처l 시하였융니아. 이제 온에 을어선 사

안당 ( S PD) • 자민당 ( F D P ) 정부가 운 휴일국가에 잘고 있늠 사랑들의 이1 익을

위하역 우리가 행하는 이 제안에 웅할 차례가 되었읍니다.

1970 년 ! 월 20 얼자로 에 플런 ( 농부 ) 에 서 말긴}된 증 새 독일::> (Nenes Deutsch-

land)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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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알 연박공화국 정부의 성명

(1970. 1· 19)

독알 연양공화국 정 부는 1970 년 1 월 19 알이l 옥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

씬회 익 장 ( DDR - Sta8.낀 8vorsi tzender ) 울..!!. c.l 히 트가 행한 신운기 자 펴 견에 cfj

하여 아음과 같은 성영을 t감표하셨읍니마.

〈ζ 협상어l 애딴 독알연주주의 공화국의 응할 용의» (Berei tschaft ·18 r

DDR Z iJ. 펴 rht:'-lldlnngeu ) 울브라 히 트씨 의 선건에 대 하여 옥알 연 양공화국은 마

읍과 같응 접을 곽안합니아. 즉 울부리허트는 그의 괴상한 역사적， 정치적 논설

어l 도 불구하고 옥판 미 주주의 공화람의 내각 ( Ministerat ) 이 독일 연양공화국

파 협상한 용의가 있읍--승 악난하였음니다. 그러묘로 독일 연양공화국 수상은 국

정보고에서 이 °1 밝힌바와 같이 앞우혹 ‘ 1칠얀 .£..iζ 독일 맨주주의 공화국( DDR )

에 대하여 웹상윤 시작얄것을 제얀할 것입니아.

〈ζ긴장의 완화:::~ ( 차ba'.l '1 '3 r Sllannungen ) 이에 엄 하는 독알 연양공화국의

출말검은 독알 민수주으! 하화국이 소란과 -흘컨드와 냐료지 않거l 행옹날 것이라는

정입니아‘ 그랴니까 조약이라는 것운 협상의 결파안슬 듯하는 것이역， 사선죠건￡

로서 처음부터 냥피 냐타냐지 양는 것이 일안석엽니다.

조약으Iξ간 ( '[;.， cτr>\gs 냥 nt71{;.rfa ) 을 공개 적 무록 대 소시 커 늠 것 은 냉 선 ( Dr

Kalta Krieg) 의 득정。l 역，이 냉선에는 울.!!.리히특가.가담해 있쳐!!..켜，연재£.

이어l 가단하고 있응나아‘ 녹알 연l 양 정쑤(서옥) 는 콕일에 있어서으l 우 국가간 ‘

의 암씌서도 긴장응 잔화시키기 위한 노력슬 아하고 있읍니아. 우려 연양정부는

옥일 만수수의 공화국(돔옥- DDR )도 이러한 알올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융니

울 '!. "-I ε! 트씨 는 독일 연앙공화궁파 쏘련샤이 에 불가칩 협 상 ( G"l..valtver:1:ic 1: t9-

-"r er h;'l,TIdhmgen ) 이 우신적 무효 행 하여질 것 을 주장하고 있 o 여， 그는 이 러 한

갑상。 I 71' 셔올 결파을 샤전어I 찬성하고 냐서고 있융니아.

옥암 연강정 -F는 그성지만 이러한 우선궐윷 안정하는 시간적인 순서 ( Ze i tliclle

E닝 iα딩 nr‘ ;)1익←; ) 릎 내세우고 있지 잖읍니아. 울.!!.리히특써l 는 이녕거l 아스:....!ξ 서 아

아도 <I 상;←숱 닙우셔 야늠것같무역， 츄일 연암강우와의 협상신랭읍 지(안시걱셔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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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강습니다. 만일 二L려 하아연 옥암 연녁앙정부는 주랴파에 있어서의 영화와

얀선과 협흥을 해 냐아가야 한나는 취지에 안대되는 이려한 대도를 유감스렵게

생각할 것입니아.

독알의 두 국가간의 판계 가 공개걱 인 논쟁 ( i)rrentliche Auseina끄.derse tzung )

을 흥하여 그 진보가 성취되어철 수 있는 성격외 것이 아니라는 점윤 영확한

일업니다.

〈ζ안박 논쟁을 피함» (Kei끄'3 FOlernik ) 독알 연앙정쑤는 울브리히트씨와

고루한 만박죠으l 논쟁을 멜라는 것읍 포기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얼

역사 말건의 파정에 대하여는 사갚 유용한 도흔을 벼렬 수 있을 것안데， 그러나

울브리허투가 여기에 판하여 한 논술은 긴장의 완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성격외 것이 웃휩니마.

가형 우리가( 동옥의 경우) 독알 공산당 ( 표PD ) 과 독일사회민주당( SPD ) 을

그둘이 각제척￡혹 독일 사회주의 동연당 ( SELl ) ~로 흥합해버린 과정 같운 것

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의 얘기가 스스로 부정되어 지는 것이라 하겠융니다.

〈ζ인간적 인 품제를 쉽게 해주는일» (rnenschliche Erleich뾰ungen. ) 독알

연 t앙공화국 정 부는 독일영톡상에 펀재 주어져 있는 영둥석 현황을 하냐의 사싶로

보는 점 올 at마하지 않습니 마. 이 정 J부는 울.!!.리 허 특써 가 말하는 것처 럽 우조건

걱 안 안정 ( Vorbehaltlo.se Aerkennung ) 이 냐 우조건척 안 포기 ( Vorbehaltlose

Vrziciiten )갈응 요쿠조건올 제기하는 것이 아납니냐. 이 독일 연방공화국 정

부는‘책엽성 있는 협정올 홍하여 독알에 살고있는 사랍들의 공손(함께 살아가는

일 ZusarnrneIl1.eben ) 을 보마 낮게 하려 는 것 업 니 약 •

( 출처 ) : 1970 년 I 월 -21 일자 본에 서 말간

〈ζ휴알 연방공화국 연롱 공보처 판보» (Bu끄eti끄 des Presse -und.I’nfor

rnationgarn~es der Bundesregierung ‘)

-183-



브란트 독일연박공화국 수상 · 독얄 민주주으l

화국 내각 수만 ( 수상 ) (DDR-Minister-

ratsvorsi t z.ender ) 슈로프( Stoph )에게 서한을

내다. ( 1 9 7 0 1 22)

〈ζ불가챔 선엔» (Gewal다rsrzichtserk펴rung성n )

손경하는 수상!

( Sehr gee1lrter Herr Vorsi tzender )

본인은 독얼 연양공화 정푸의 이릉으로 우리 두 정부가 놓가챔 선언

( GewaltV<3rzichts ,;r k larungen ) 을 교환‘갈것에 관하여 협상을 하자고 제의하는

아입니다· 자 i날 대우블 하지 않는냐는 원칙에 짜라서 수행월 이 엽상윤 우리

우 국가간에 존재하여 있는 오든 둠제 (aIle zwischEn unser b <3 id e r

Staa ten anstehenden Fragen ) 의 해 결 ( Regelung ) 을 위 한 팡멈 위 한 의 견 교 ι

관을 한 수 았는 기회 릎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할것이며， 이 운제속에는 동응한

관겨f (gleich1HHechti"te Beziehungen) 어l 판딴 운제도 포함되 어야 갈것 업 니 아.

이 쉽상어l 임하는 쌍 냥어l 다같이 그들에게 옳마고 생각되는 일체의 생각

~ Sr~N;:i년ungen ) 이 냐 꺼l 얀 ( Vorsch퍼ge ), 기 본원칙 ( Grundslhze ) 그리 고 초

안 ( Ent ‘,711rfe ) 웅-윤 톡의 대 상무로 자유효히 제 안할 수 있 지 않~연 안된약는

성이 위에 말한 호의의 기회에 또한 속하겠읍니아.

이 일 션 의 운제 들어l 대 한 설 영 ( Er~τeruIJg en ) 파 협 상을 ( V8rbanJ.lungen -) 은

어매한 시간적 압력도 말음이 없이 ( Ohne jeden Zeitdruck ) 진행시켜 냐가는

것이 가능해야겠융니약.

귀 하에게 참고되도록 얄리는 의 이에서 온인은 1970 년 l 월 14 알 이 울처l 와

판련하여 유알 연앙공화국 극후l 엑서 행한 본안으l 성영 및 선건증에서 려l 당부붐융

옹옹하여 선합니아.

〈ζ 암간석 인 운제플올 보아 쉽기!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상똥

lungen fJ.ber‘ menschliche Erleichterung~rr) 그렌 데 살 제 움처l 둡에

을 옹하여 운할원 휴알에 갈고있는 인간와 생관을 보c+ 쉽꺼l 가긍커|

융 합의이I .I..날하자는 것이 우려성쑤의 획 양입 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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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협 앙어l 입 찰 용으I» ( 옆반 -C SCh '1ft zu γerbandlungeu ) 옥알 연양공화극

정쑤는 안제라도 엽상을 시작할 순 "I 가 씌어 있읍니약 협상의 신척과 파정이I

관한 합의를 보기 위 단 첫 회 당을 위하여는 어l 곤 프랑케 ( Egan Franke ) 장판이

대표로 임할 것입니아.

여 볼 ")

( Mi -C Verzu딴工j.cbr HOCh' '1 ch -Cung )

독일 연Jd-공화국 수삭

( Buncleskanzler dBr Bundesrepublik Deu -C schlanl )

소L 란투 ( 서 영 )

( 뭄현출처== )

1970 년 I 월 24 일자 본에서 발간된

〈ζ 독알 연양공화국 건흔 공노처 판보1

( Bulleτin des Pres'3e-und Infa，rmaτiansamtesder BundeSregier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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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l 넬 ( Scheel) 연양정부 장판，

독얼 외교정 책의 현실운제 ( Ak t u e ll.e F rag en d e r

deutschen AU J3 e n Politik) (1970. 1 ‘ 28 )

말터 역l 옐( Wa l.tr Scheel. ) 독알 연방공화국 외우장관은 1970 년 1 월 28 일

본에 서 독일 외 교정 책 학회 ( Deutsche Gesel.l.sφaft riir Auswl1rt:훤걷 Fnli t~J{ )

석상에서 냐융과 같윤 강연을 하였읍니다.

손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운 l

외교정책이 당연한 현싣품제어!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윤 우리가 처해있는 현주

의 세 계사정 이 긴장에 차있는 상황인데도 불쿠하고 국가석 존재 ( Nationa1e

화dsienz ) 카 심각하게 위협 융 말지 않고 그펴고 굴하지 않고 연연히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 어 엠 중간급어I 속하는 국가 ( irgend m±ttlerer Staat) 의 외무

장판에게는 직업켜 성격이나 흥미가 있는 BJ 교적 간단한 일 ( em :r‘e1atj，γ-ein

raches Uh~rnehmen γ。n ::Professione1len Reiz ) 이 라고 생 각할 수 있 겠읍니 냐

온안은 우선 이 냐라 ( Land) ( 서옥 ) 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지위가 그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어질 수 없는 확고한 기안어l 있아는 점인데， 이

검어l 판하여 대체혹 그 윤팍을 잡아 보고자 하역， 이밤에 일반의 관심울 어느so

록 보냐 상당히 자극하고 있는 몇가지 테마를 벌 순서을 딱지지 않고 여기에시

약푸어 보고자 합니냐，

본인윤 이렇게 얘기블 천개하여 냐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얄려지지 않은 점을

호 값있는 도자기 ( wertγ。 11es Porze l.1an ) 릎 채도럼이 없이 ( 즉 중요한 핵심

운세-룹 이후 안하여. 그르천이 없이 ) 경우에 딱라서는 여기에서 말해서 공개할

수 있게펄 껏올 다행.£..로 생각합니다.

〈ζ득알 외쿄정책의 현황» (81tuat10n der deutschen AuBeri-Po11 tik )

독일 외우장판응 남들이 그리 부러워할 얀큼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고정책이 지니고 있는 모든 흔 움제들윤 여려해선부터 어멜 경우에는 극석안

의 마포 긴급한 현실성을 지니고 있융니다. 그 뿔만 아냐라 이 독일 외교.강책상

의 .£.든 울 ;>11 율윤 국내의 여흔이 냐 국제사획에 지냐철 정도후 잘 양혀져 있무역，

이들 운제는 자격이 있능..(}-랍， 없는 사랑에 의하여 사연걱우.£. .5:.척에석 이2.1 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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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납되고 핵석되어진 결과는 국가의 사벌이l 서 때후는 영확성이 아니라 흔렌

‘아3r:;，irrung ) 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융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정책이 지난 가장 어려운 운제들이 아시 싱겁한 우여갚 <~

아낼 정도로 논쟁의 대상。l 되려고( KontroVer정) 위협하고 있는 것운 사실 효-

칼일。l 아넙니나. 이렇게 된것윤 일의 내용이 복잡하기 혜뭄에도 있겠지만， 거기

에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품제에서 그대후는 지냐치게 우분별하게

( Undiffen.z :i'엎't ) 서후 약릎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국회 의 세 력붐￡가 앙

극화 ( Po laris irung ) 되어 냐간 결 과가 어 큰 원 인￡후 보입 니 다.

이려 한 점을 사랍을윤 한단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냐.

( 그러 냐 ) 이것 은 정 치척 행 동 ( das Dolitlsche Handeln ) 을 용의 국도하게 준

비하도록 강력허 요쿠하는 우리의 민수주의 헌법 ( V엎'fas11ung ) 의 당연한 사항입

니아 혜냐하연 외교정객이 광엄위한 의회의 뒷받점을 밭을때 얻어지는 모는 강

점 을이 지 냐치 게 대 아수어l 의 하 여 ( mi t allzu gro fJ en Mehrhei t ) 이 루어 지 는

안알:성 s“ 치웅 ~j 지고 딱라서 답답한 외교정책상의 의사형성이 카지는 불러한 점늘

( Nachteile sch힘 falligen zur BequσπIII야lkei t neigend.e r au배npo J. i tincr,\? r

Willensbildung ) 을 보상바는 것 이 CJ 냐 가 혜 움입 니 냐 • 우려 는 옥얼 연 앙국회

에서 >I)관적우후 ( kri tisch) 관찰쇠어 집니닥! 우리는 애써 노력하지 않 A만

안핍니약，

~랴니까 여랴붐을 께서는 아옴에 본인이 행하는 설영을， 쟁점을( Kontro",,"["[,,".' )

을 논증을 흥하쉬 { mit Ar51αmenτen ) 당 연히， 있 어 야 할 껴 판성을 지 난 〕」 잔

의 대상￡후 상을려는 하냐의 시노혹 부뎌 생각하여야 닫것입니아.

독일 연 앙공화국윤 수럽되 어 20 년 동안 않윤 그라 고 상당한 >I)좋을 차지 아늠

성과를 가능케한 걸을 걸어왔￡며， 국내 정 책 상의 발천에서， 사회정책 경제정 찍 상의

딸것연에셔 • 극제켜우후 좀경을 밭는 결파을 쌓아 올렸￡며， 그러 냐 외교정 젝 [J 에

서도、 성과플 이룩해 왔읍니닥- 그렇게냐 >I I 교를 찾아쏠 수 없우리 만큼 알리

이와 같은 성과흩 가능케 해둔 갚 ( Weg ) 운 일관성 있게 서 앙갔영에 결속해 온

결 파 (derWeg derKonsequenten west integration) 였 던 것 입 니 닥 •

이러 한 노선을 취 한 것윤 옳았무역 (richtig gewesen ) , 또한 역사적 으혹도

정당성윷 주장향 수 있는 것얼겁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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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독얼의 두?부분의 발전~( 많ltwlck~ung dr beiden Teile Deutschlands )

우리가 。l 축한 이러한 성과는 국제걱안 판정에서 올혜 부운적안 성과( Teil-

앞:fo.lge ) 에 ;I)냐칙 않는마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생각지 않을 수 없

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과는 한 쑤품만을 위하여 쟁취완 것야며， 우리의 품활된 조

국의 마은 한 부·운안 독앞 민주수의 공화국 ( DDR ) 응 이와 달리 그들대로 동

」휴진영 과의 결속의 걸 ( Weg d.er Ostin뾰gration ) 을 걸어 - 갔우여， 이 풍부진영

과! 결속의 길이란 이 ll(올료가와 정치연에서 서앙잔영과는 다은 권력체제 ( Mach-

t8ys.tem )로 달려는 걸이겼￡며，지낸 20 년동안 이 체제는 죠금도 엄함없이

우리 들에 대 하여 는 석 대적 이 고 ( teindlich ) , 도전척 ( fordernd ) 이 었읍니아.

독일 민주추외 공화국( D DR) 이 이러한 갈어! 들어선것운 국민의샤의 자유로운

결정 ( freie Entscheidung des Volkswillens ) 에 · 짜라서 행 하여 진것윤 아닝

니아. 그러 냐 옥일 민주주와 공화국도 그을 냐릎A후 어느 정도의 성파를 。l

양연에서 키추었~며， 그중에서 어먼 것은 우리가 안정하는 ( Anerkennen ) 껴

판켜인 성과도 았으며， 개중에는 동옥에서 정치하고 있는 샤랍들에 의하여 야뎌!

올르기 썩으로 그렇게 이째되어지고 있늠것도 있융니다. 띤족 ( Nation} 외 품

단 ( Trennung ) 이 야 기간동안 조금도 유화되지 않았융니다. 도리 어 야 먼족

외 붐안(격리상태)은 한해가 지냐고 또 지냥에 딱라서 점점 더 싱화되고

( vertiefτe ) 뎌 첩여l 화 되어 냐가서 ( ver scM.rfte ) 요놓날에 는 거의 극

옥-하기 가 어 려 운것 같이 보입 냐 냐 ( Kaum uberwindber ) .

독일 의 우 우불 ( die beiden, Tei~e Deutschb.nds ) 이 과거에 ( 즉 지 냥

20 여 년동안에 ) 서후 배 -*1 되는 동 시 양선영 ~후외 집절상태가 있었음에도 불

쿠하고 그러고 도 이러한 양진영￡로의 집단척 단결이l 대향하여서 자기라도 옥

자켜 안 힘 으로 ( aua 9ip; ener kraft) 맨족혀안 붐리 발전 ( das nationale

Auseinandergleiten ) 을 악울 수 있었올가의 C에우어l 대하여 운세플 제기한마

는 것윤 1S' 70 녔에 와서는 즐셰없는 안 7!-한 알에 ;11 냐지 않습니약~ mtiB ig ) .

아우은 휴알 띤추주외 공화국은 이알올 수앵해 냐갈 수 없었￡며， 뿐만아니라

이흘 원 -*1 않았던 것이 운영딴 것갈융니냐. 우려는 사살 이을 원썼읍니약안윤

우리에게는 이를 성공적으.후 수생해 냐갚 수 있윷안읍의 쳐절한 앙업。l 냐 수단

( taug 1. 1 aha Miτtel) 이 없었융니아. 오혀썩 우리는 이 기간옴얀 ~I 냐，，;j 게

만족운단이 올고온 안간석인 닝l 극에 눌려 있었4벅， 재홍일이라는 획앙어l 만 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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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융니아. 이점에 판하여는 우려가 오늘날 알고 있는 마음파 갚 i

설들이 한동안 우리에게는 어쩔 수 영。l 야해철 수 없었던 것업니화*

즉 세 력진영 ( 풍 • 서 。원l 영 둥외 ) 시 대 ( Zeitalterder Machtbltlcke ) 에 는 높

제의 갚리펀 단옥 해결 ( isolieT"te Ll) sungen ) 이라는 것이 있융 수 없다는

사살을 알 수가 없 었다· 그리 고 우엇이 든il 움직 여지 려 연， 영확적 진보흘 약속해

주는 어떤 새후운 가능성율이 열헐려연은， 이것윤 서로 대결하고 있는 옹맹;씨처!단

( die konfronti!뾰en B%ln@liSSFst없Ie ) 의 천처l 켜 수경적 차원에서 -< iu ,1'3 T

gesamten horizentalen Bre~te ) 만이 가능하약는 사실입 니닥.

신샤 숙녀 여려붐 l

이와 같운 일램의 가능성들윤 70 년대 초기에는 순간적A로 얼어냐는 일화최인

의의플 지니는 이 마 알려것l 어려울 일혜뭄에 ( 일을 몽하여 ) 부정 되어 - 지지는 않

았읍니다. ( 측 ::z.만픔 껴판켜 여건이 냐 주관켜 입장이 성숙되어셔 실제혹 얼어냐

는 어려운 정율이 않더라도 가능성은 가능성￡혹셔 추쿠되어 냐 7~고， 현실석 A호

일어냐는 일율이 가눔성을 망쳐배려는 일윤 일어나지 않고 있아는 말이아-역수 ) •

그라고 냐는 이정울 필요한 개녕상외 에리한 판단력율 7t;~J ,u 밭아율여 주가

바라며， 이것윤 옥얼 연방정부에 대하여 닝l 판적안 업장을 취하는 사랑들에게만 해

당되는 알이 아닝’니다. 가능성( Mδglichkeiten) 이라는 것은 바현실켜인 이상옹

( 쩔想쫓- Wu끄sct1tr lLume ) 과는 종 아른 것 업 니 아.

그러 냐 -가능성윤 풀흔 아·직도 현실성 ( Gewiβhait ) 윤 아닝니아. 확실성이 있

을 혜에얀 실행하라.1l. 거껴혀 권고하고 냐서는 사합들이 간흑 있는데， 이 들운 사

실 스스혹 이러한 정책수행율 할 필요가 없는 1 샤랑을이역， 아우틈 확실성만을 가

지고 외교정책에 임하라고 한약연，이것윤 외교정책이라는 얼을 녀우 단순하고 간

단하게 생각하는 :to치라 하겠옵니냐.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어렇게 여려가능성을 인내심올 가지고 끈기있게 ( geduldig )

그리 고 성 설하꺼J (gewiBsemn~ft) 추구하고 채 어 냐가는 얼 이 외 의 아릎 것 이

필 수 있겠융니까?

〈ξ똑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 » (Auf3e끄politik dr 휩unde8reg~ng )

사회 연주당과 자퓨 인주당 좋신.2.혹 이루어진 녹얼 연방정부. 이치어l 잊늠

합려적인 외교정책상외 프로그랭을 제출하었A역， 이를 실현시킬 노력을 ..I I 착하였읍

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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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식 하고 ( ehrlich)계속국제사회에서만족과우리프후그랭은헨정푸의。l

있읍니다.지고간주되어것 ( gla Llu7，따rd.ig ) 이 라고

기초되어

맏올얀한정적하고

균혐외교정책을。l우2-1 는있읍니마.통알석으혹이 외고정책은

보장 ( Friedeussiahru끄g) 읍

t1j

펑화의접 근 ( Ann~herung ) 과( Ausgleich ) 고F

있융니다.생각하고기여로서우리로서의대-한정잭어l구라파의선체위한

기능일종의서로가옹구정 책 ( Ostpolitik) 은대서 앙정 잭 ( Wesτpoli tik ) 과

바
꿇

iξ정 ( Abstilli !Ill~) 을의견의서 양 ( 신영 ) 에서우리가있융니냐.판계어l석

알치 ( Einigung )의견의이룩하고。i
i

m
J마없

p-
여

K(

는

옹

·
섹

긴
입

우
l

록수찰

랄수록，이북하연

갖게되며，

독주(빽

팔옹여지를않윤.!i.아대하여동우신영에이츄하연

국가적민족덜이니시아티브는대동쿠정객상의우리의그럴수록그러연

것업니 다.질요해되어走 ) ( Nationalstaatliche Alleiugange ) 로

있냥아마해결로계속하여여전히동서에여기에서것이」亡는생하는우리가

외교정 젝으l둠제는ox.일。 l의 °1 에서있 o 역， 이 러 한석결되어운세에.도·알는

l 일?월1939 년적어도운처I ( die deuτ che Frage ) 는옥알일 부입 니다.

눈제 ( sin.e 8 1.lrOpaische F’rage) 입 니 아 •구라파하냐의이래후

민어엔위하여해절하기뭄제를보연， 이되올이켜우리가기간 윤이그러고

엘마냐젓이찾는아는해 션 ( ，~in8 [\'3，τional3taaτliche An twort ) 을족국가식

집니냐.영확해점이풀가능하다는거의이것은와서는오슬날어l그리고어려우역

걷

내세우

성파흘

요구초건을

아우렌

짜 였 던 건 과 샅은， 뱀 플적 .£.-로 있 을 수 있 는 최 대 한의

정 치 ( ein3 Politik d.er juristischeu maximalford.erungen ) 을

시도되었으냐수성년옹얀지금까지‘넌양싱부가，5-_ 01-, '"-그러으￡

-"T-'!a

것이행할
」

τ:

것 입니약.안윌기대해서는성 i샤람같이마고

것업니아.갈은마음파
7l 。

ν서 -c외도하는동구정책으로대그의‘간땅정쑤가

수할그가연방정부는독일순닝l 단껴l 에서대한평화조약에있어서의쿠라파어l

펑화구라파。l22-:::1'-1 .0., -., l::"하는이 영거l것업니마.하는행하고자7--t~_
λ 크모는

Lr있

구홍하여개선하되， 이를송~ ... ~
。 。판계를파의냐라늪되어서당사국이협정처l 결의

독일

해결 ( sine Vernunfτigers und. gere lJ hte L~sung d.ar

더l 어I

품셰어l건체가구라파장려되고，극복이대한운 영 ( Sp다lτung) 에라파의

공평한합c.! 척이고대한

것엽니있는옥석이二L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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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l 허 의 .:<1» .( Wille zur'Verst늄digung) oj 옥요 -감 쉬 하여 는 농- ‘,'-U

영.E.. Jζ 부터 우선 고우적 인 정추가- 몇가지 냐싸냐고 있읍니다.

그옹안 살망윤 주는 한풍도 있었읍니다. 그핀1 냐 o} 러한 싱양석안 얀응이 았

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득표릎 섣정하여 놓고 노역윷 펠여윈~，;( I

3 71]월이 지냥 이체와서 l설써 우리의 으든 노력읍 용기룹 잃고 풍지시키고 마

는 계기가 결코 필수는 성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응 어디에서냐 기꺼

히 밭아을여지고 있는것은 아니냐， 二L더냐 지금도 역시 정당한 ( richti웅 ) 것

이라 하겠읍니닥， 연 연방정 L받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떡한 연앙정쑤 보다도

신칙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의지 (意志) 릎 가진 정쑤 ( eine Regierung des

gla1lbhaften vgrstandigungsηillens) 입 니 아. 그라 고 상황을 Bj 웃어 대 역

펀협하게 몰아대어 과소S녕가 해냥l 려는 얼。I 종좋 있는데， 이에 대하여 냐는 단

지 약읍과 같이 질품을 던질 수 있겠윤니다?

그렇 아연 냉 전 의 얼음같 던 분위 기 ( das eisige Klima des kalten krieges )

는 유쾌한 붐위기 였는가? 라고

이러한 신획블 dj.당~J료 하는 ‘입장에서 출딸하여 ·우리는 광뱅위한 rJj화

(Dialog) 를 모색 하고 있.Q..여， 0) 대화가 정 치적 안 협정 이 냐 협 약 ( FoU tische

Vereinbaru끄gen ) .Q..로 발전되 어 냐갈 수 있 을 것 인가으l 여 쑤는、 이 대 화 가

앞.Q..Ji응 어혀한 선척을 보일 것안가의 여부어l 갚려 있을 것업니다

이 대확는 이미 시작되었￡며， 권력정치상의 규요의 차이와 서엽 순서어I 딱라

서 오스크싸 당국과 먼저 시 작되 었읍니 다. 시 발접 우혹는 상후간 -불가침 조。1

(gegensei tiger GewaJ.tverzicht ) 읍 체결하자는 독알측’의 제안이 았었°역，

이것은 일관성있는 요소( ein Element der kontiuuit~t ) 혹서 취하카 신 것

입니다. 그런페 이 테마는 저음 행하여진 몇차려l 의 휘당에서 우려와 노련샤이

어l 마해결후 놓여있는 모든 정치 운제들플 다푸는 후흔( Diskusslon )으오 읍

허 확대되어 냐갔읍니다.

〈ζ~련과의 ,j.1당» (Gesprache mit der S~wjetunion ) 소렌과의 치 담。l

간단하게 휠것이억， 따릎 ，，{ I 일안에 결과를 영게 윌젓이라고 주상한 ，，{}.선 E· 지 if

까지 아우도 없융니약 • .(1-실 이와는 안대로 대쏘 획담은 복잡한 ~l 0/ aj , "t ~슨

시일내에 어연 결흔에 도달하게 되지는 않응 것이다는 것이 정당 q.c~ ( 1’ i':iltig)

고 하겠융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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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대쏘 엽상의 경과에 판하여는 축운한 이유가 있어서 첼저착꺼! 닝l 알어l 부

천마는 약속이 행 하여 갔 응니 냐( S t,rik t.e V ‘3rτraulichkeiτ τereinbarτ ) ,

이이한 성파 그라고 이 어려운 시도가 지루하게 오래 끌체됨에 딱라 우콰냐라-

와 그·밖에도 마은 나라어i 있어서도 장치석 견 λ;J써럭( Foli tische GegeJ1Jζratto)

블어l 제 는 여 러 가지 로 회 의 싱 ( Spekulationen ) 파 4추정 한 외 도를 구며 다l 는 일

( Un t，erstθHung) 이 가능케하는 기호l 가 되아졌읍-니마. 그러므로- 헤플 들어

C날(J~전에는 노련 정 +7} 우 E! 후 부터 인족 통일을 이푹약7.1 위한 정확식 노획

읍 }}-기갚것윷 요쿠하고 갔다는 소둡이 펴트려져서 나돌았던 젓임니다.

이와 갇」완 포기란 것은 밝스주으l 걱 판점에서도 만(당)역사석일 것。l 여( an깅1

ihistorisch ) , 이닫 오든 7닝식슬 갖추어 선언한냐는 것 (즉 이러한 형화석 노

력윤 ±기안아는 선언)은 극얀어l 의하여 선졸된 정부로서는 그 어때한 톡엘

정 부도 이 러 찬 알 윤 양 수 았 을 것 이 라고 감허 가 대 조차 하 여 서 는 얀펼 것 임

니아. 이캠-뜰 ￡얀 Al 도자둡고 말지 않 0 ，묘 얀달 것엽니아. 독알 운쩌l 어l 내

!.E되 어 있 는 오든 요햄 석 안 -오소들 ( a11e in der deutschen Frage enthalten9n

Risiken ) 은 불 가챔 조약 ( Gewa. l t~rzich t ) 읍 동하여 가리 어 질 수 있 울 지 도

오른다는 성 을 쏘렌지도 AI-을은 또안 알고 있」ζ며， 불가칭 조약이 체결되어 二L 효

력을 t날생하기l 쉰 뒤에는 옥얄으l 둔 부품샤이으l 겁근이라는 것은 이에 판련되는

오든 당사국뜰파익 합으l 와 양해하에안 샤살상 가능하거냐 아니연 션연 가능하지

않응 수도 있다는 샤실을 쏘렌 지도자들은 알고 있읍니아. 이밖의 다릎 품제들

이l 판하여는 -"I 갚은 가냐뇌 판양하는 길밖에 얹갔융니다. 옥·쏘 회담( das

'ieutsch- sovrjetische Gespr !1che ) 이 고둔 공적 형 식 을 갖춘 협 상무로 진선

도1°1 냐갈 "'II 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따도 알이 광 이영게 되어져 냐갈 것 o 로

보며 ， :"L ‘쉽게 되지을 dl-라는 아업니아.

〈ζ모스크바 폼유니 케 겨> (Moska.uer Komnuniquie) 1969 년 12 월이l 있 었 연

모스크바 회 의에서는 새£. 수립된 옥알 컨 t상공-화국 정 부와 이 정 부가 내 린 치

음으1- 정치석 결정들어l 판하쉬는 우선은 객관적이고 샤실석인 얘기가 있었던 것

으£. 우_ 21 는 능고있읍니다.

그런 데 옹쑤신영 의 성 걱 적 전 약 ( die poli tische Taktik ) 01 二L 농안 -줍 -한

S 해 서카고 하갔읍니아. 이 요스.3.바 효l 당의 좋설 풍츄니케후 같날것 샅 o 연

그 성 석。 l 유。J 간뎌l 가 있 o 역 ( flexibel) , 우리에 대 안 냥안각안 요주의 꺼

-192-



가냐 수장 ( exτreme Forαerungeu au uns ) 이 키 싸되어 지고 있다는 션 과 4

랴 t+ oj 악 갇은 극안걱인 Jl.주가 깐척으료 백처!쳐어지고 있는 것윤 이니라는

사꺼'_ <o j 밝혀셨읍니다. o}푼등 그c] 나 자금까지 동부진영이l 서 주장해오던 요쿠쉰

풍써 어인 것은 더 이상 판걱l 개선이i 절대걱으루 쉰행해야원 조건￡호는 내세우!

지지 않고 있윤니아 즉- 약시 말하자먼 샤회주의 국가들과 휴연 연방공화극

( 따13 ::5u Il8erSllublik Deutscllland ) 간의 관체의 말전이l 선행죠건으효 내세우

단 이 들 여 러 주장둡은 ;;:! 긍어l 와서 는 더 이 상 극욕-윌 수 없 는 iε건은 이- 년

것 으후 보 여 집 니 아 • 우리 와의 , 상우석 정 휴 ( b.il 3. terale Kon talζte mit nns )

온 이진어l 긍지되었던 것이 아니며， 동쑤 씨l 플런(즉 동옥측)파 럴리고 있는

우리의 대결이 견정에 달했올 랙도 그러하였으며， 지금도 또한 금지되어 았;.<1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앙 진영파외 긴밀한 판제와 의견조정을 유지하연서 쏘 i건서l

대한 우리의 정책올， 아른 기다의 와르샤와 옹맹 가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선 ’ l{

윤 --:LJ.:. j J...L 옥알 만주주의 공화 국 ( 동독=DDR) 에 대 한 우리 의 정 섹 을 똑 산 c· I

( GeeiCherma 껴en) ( 즉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다릎 쪽에 대 한 정 객을 ~I

베리는 일 없이) 계속 발전시켜 냐찬 것이여 또한 그렇게 하지 않A연 안까

것업 니아. 이 세계충에 걸치는 차원 을 유기적으후 절축시키는 일은 그샤말로

어 려 울 것 업 나 마. 그러 냐 쌍 앙의 판껴I ( d1 a bilaterale Beziehunge.l )관 인

다l 싱을 가지:i1.. 체속 개선해 냐가늠 일 °1 없이는， 그러고 상호판겨l 의 소건

( die B.tmosllhariscnen Bedingnngen ) 을 밝게해 둠이 없 이는 선 쿠라파 윤;

제 들 ( die gesamten europ강 isch8n 표。b1Bme) 융 영 속석 ~i응 해 결 하는 일 ( ein'

dauerharte Losung ) 에 우리는 설코 접근할 수가 없게 윌것엽니냐. 이 "I

정이| 들어서는 첫 단계어l 우리는 이제 말을 둡여 놓았읍니아.

。l 것이 이전의 형펀어! 닝 l 추어 보아 아우렌 진선을 뭇하는 것 이 아니 라고 "

할 사람은 없을 것업니닥.

«!l:.올랜드와외 회 담~ ( Gesprach mit polen) ±올랜드 인 인공화국과으|

정치회당이 일주일내후 시작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옥일과 포올P긴드 양국간이j

겨l 재되어 그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오든 둠제들어! 판하여 。 l 야지힐

순닝l 가 양측"0) 약갈이 되어 있읍니아·

독·따 판쳐l 의 정상화가 요래 계속펴는 획당의 과정에서야 ~I 후소 그 /섭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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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판하여 옥.파 양국은 의견의 일치갈 보고 있읍니다.

몇달동얀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경제 판체의 확풋어i 대찬 쉽상이 또간

이 차터l 고 itl 에 속합니 마. oj 경 제 판겨l 으l 확순어l 는 갚엽 파 공학 기술상의 쉽 역，

차관의 쩌l 풍등도 포항됩 니다.

이와 같。l 득별히 중요성을 갖는 정치흐l 담에서는 않운 운처l 둡야 r+ 루어 설것

업 니아. 그러 냐 二L 어 때한 움제도 포을랜드 9} 서쑤국경이라는 핵심적인 뭄체에

관련되지 끊는 것이 없윤 것엽니다. 우리들은 처음부더 포을펀드와‘송직 정직

하게 ( freimutig) • 그리 고 양보한 뜻을 가지 고 ( miτ dEm Willen ZUlIl

K:ompromi t9) oj 픔 체 둔제 어l 판하여 야 야기 하지 않 o 연 안윌 것 입 니 다 • 우리

는 이 회 담에 서 우리 의 선의 의 뭇융 의 심 할 여 지 없 이 영 확히 표현 해 냉 마음의

걸심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당상대국인 도올랜도로 우더도 또한

선의의 돗의 표시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무며， 이는‘우리가

올 이 해 하는 데 에 팍 필요한 것 업 니 아 •

협상은 오래 계속필 것임니마. 그러고 이 협상은 동부 잔영파 광엄히 하게

처하여 는이
셔

어려웅

이해블 지하는데에 역사석인 돌파구 ( eine his toris che Bres che ) 플 열어 놓

아줄 수 있을 것업니아. 이 협상응 언젠가에 가서는 독.불화해 (die deu-

tsch-franz~Sische Auss~hnung) 가 차지 하는 것 갈윤 역 사석 차원 을 갖늠 독

끄파} 호화↓ t히헤II ( die deu-엽 Ch-p。여lnische AUS굉Q야hntμung ) 에 까지 끌어 올려 켈 수가

있 을 섯 입 니다.

이것은 우리가 "I 리 에l 상할 수 있는 제 측-연( Pers_pektivo ) 이라 하겠읍니

아. 그러 냐 이러 한 제 측연윤 판쳐l 가 앞으혹 말전되어 냐강에 있어서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 D DR )의 집켠자들에게는 二L들이 맑스주의적인 부도덕( die

maxistische Immobi-li t!h ) 에 언제 까지 냐 고집 하여 머 울러 있 는 것 올 도한

점승하여 어렵게 할것엽니다. ( 즉 이러한 판계의 개선이 이루어 잔마연 농독

의 십권춤도 마땅송r 이의 영향을 밭4으혹써 지금까지와 같이 그러 안 맑스주의

적인 우도덕에 어울러 있올 것 울 .I!.집하고 냐설 수는 없을 것이아.

〈ζ 놓←응쉰어l 입 각한 엽 상외 제 암» (Angebot gleich-berechtigter

Ve r)land l.uμUj‘ . ) 우리는 휴알으l 아릎 부운( 옹옥)에 대하여도 이 til 할려늠 듯

(- Vers t~_nd.i gungswille ) 을 가지고 있다는 정윤 건영해수기 워하역 여걱 가지

로 노럭 δ} 었 응니 c:~ • 우리 는 하냐의 독일 인좀 ( 국가 ) 내슈L에 ( i!lne r"lla. lb α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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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n :1e u.tschen Nation) 하냐 제 2 의 꿈가후서의 ( als ein zweite r StIlI'‘ t )

독알 인 수주의 공화국의 사실 상의 존재 ( :1ie faktlsche Exist l?nz der D D 11 )

-를 안정 하고 들어 갑니마. 이 체 2 의 독얼 국가의 -존재출 부인한다는 것슨

이 쳐 어! 어 굿냐는 풀합리 한 얼 이 획 고 ‘ 말것 입 니 다 (ware absurd. ) • 위 에 말한

사설양의 존채플 인지하고 또 존중한마고 하여 그러 냐 이것이 이 제 2 옥일국

가의 정 치 설서 ( dre poli tische Ordnung) 와 사회 형 태 ( Gesells chaftsform )

에 대 하여 우리 가 동의 ( zustim:mung ) 한다는 것 올 .!l.) oj 하는 것 윤 아닝 니 냐 •

우려는 책임있는 협정의 체결에 기여한 풍둥권에 업각한 협상을 할것을 새상

되둘이 하여 제안하였읍녀마. 이 제얀에서 우리는 아옹과 같윤 한가지 점만응

제 한 조건3료 내세웠읍니 다 :독일 연땅공화국 ( Bundesrepublik ) 에. 대 한 휴일

맨주주익 공화국 ( DDR ) 의 관계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일 연방공

화국의 판계가 그러하드시 절대후( 인제라도) 타국( ，뼈固= ein fremder Sτaat)

즉 외국( Ausland ) 일수는 없다는 점을 제한 조건우후 내세웠읍니냐. 둔( 독일

의 ) 국가 ( b", ide Stltaten ) 가 합쳐서 독일 ( 맨족 ) 국가 ( die deutsche Nation)
‘ • ‘

올 。l 루역， 경화적 인 질서에 입각하여 정 리 되는 하나의 구라파 ( ain fried:':: -

llctl geordnetes "E;αrope. ) 에 있 어시 ( 민족 ) 국가석 동얼에 대 한 장기걱 인 안

옥에 엽 각한 국가 선 액 ( :1ie langfristige Option auf die nationale Einheit)

파 그리 고 자결 권의 챙사 ( die Aus-~b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es )슨

it.기 되 어 젤 수 없 는 일 을입 니 다 • 이 늘 둔 국 가간의 판치l 늠 츄제 법 적 성 격

( γ~ lkerrechtli cheNatur ) 을 델 수는 없 읍니 아 •

독일 만주주외 공화국 ( DDR ) 정 쑤의 태도는， 그들이 df-라는 각장이 우리 가 받

아 들알 수 없는 만 그 한가지 목표플 성취하고자 우려에게 압력을 가하자는데

있는지， 아니연 그들이 독일 사랑들이 영종하여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 삶이

좀 협게 되도혹 우리와 함께 노력을 가하드혹서 전체 쿠라파의 긴장의 완화에

기여하자는데 묵적이 있는가의 여」츄어l 판하여 해영하는 것이었겠읍니.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주간의 옹부 베를런의 국영 및 안판영 엔흔신운듭을 고

찰하여 ..'t.연， 맑스주의적인 해결플 료아하더라도 극북되어질 수으 없을 여러가지

장애울플이 놓이꺼l 될것같은 인상올 맏습니다. 옹옥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우리

들과외 판제정상화에 아마도 반대되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Iii 거되억지지 않

으연 안되겠아고 그들。l 썽각하는 점들융 같기노 삶응 교훈±J응 우 ~1 등·아l 게 꺼l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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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쳐랩 계산해 내 보내고 있다. 二L 제거되어야한 요소을이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엽 률에 밝혀 신 움제 에 대 하여 이 루어 진 국제 엽 상의 처l 조약을 철획 하

라는 데 서 헨 엽 ( 기 본엽 ) 의 개 정 ( Gnllldgesetzand.erung ) 에 까지 이 르는 광

멤위한 것입니아. 그리고 그들윤 도대 ->11 옹.서 양독 쌍앙간에 대화가 시작되

기 선에 이 들 위에 연급한 일 들이 선행 하여 이 루어져야 -한아는 것 업니까?

독일안들이 도대체 이렇게 하여서 영화와 긴장의 완화릎 희구하는 세계에서

호펑을 맏올 수 있을 젓이라고 생각됩니까?

〈ζ 민족 ( 국가)，의 통일» (Einhe it , der Nation) 역사는 영령되어 .:>:1 는

것 이 아닙 니 냐.( Die Geschichte l삶t siah nicht kommar,j" ieren ) 독알어 를

사용하는 스위스안을과 요지리 인둘을 끌어대는 잣 ( die Berurung auf die

deutschsllrachigen sclrr,eizer lind Ostereicher ) 운 도대 체 또 우엇엽 니 까 !

이 들은 아우 <'-I 그같이 가신 눈화가 독일에 운화라 할지라도 역시 스위스인이

요 오 스트리 아안뜰업 니 아 . 그러 고 이 들을 독일 ( 민족 ) 국가 ( die deuts아1e

Nation) 의 정 치개 녕에 깔어 들이 려 생각하는 사랍은 아우도 없읍니아.

사람을이 동독의 시 민듭에 게 그들이 가지 고 있는 국적 ( Nationali t a.t ) 이

우엇이냐고 웅는다연 그들은 무엇이라고 당뱉할가요? 그들운 요늘날 그라고 우

리독일 연내앙공화국의 시인이 그러얀것과 꼭 아찬가저로 20 년이 지난 오놓날에

도 그블은 독일인 ( Deu엽che) c) 파고 대 당할 것 입 니다. 단순한 외사소홍의 수

단 이상의 것인 우리 옥알어는 사실 독일어라는 말 이외에는 아우런 아릎 표

현을 가지 끄 있지 않무역， 그러고 이것은 안순히 품화적안 연과 운학석인 연어l

걷져서 뿔만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풋 o 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업니다.

싸안플은 독일 연양공화국 정우가 계속하역 묵알의 국가적 통일의 재 실현

( die wiederherstellun당 der staatlichen Einheit neutscrlands) 이 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아고 하여 til 냥하고 있읍니다.

1 월 ; 5 일파 16 일에 있었던 연앙 공화국의 국회 톡릎이 있운 뒤안 지금도

냐는 。!러 한 말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냐. 민족 ( 국가) 외 통일 (11e

밍 i r1 ’‘，~ 1τ i ‘2r N'.1 tion ) 이 라는 점 파 독일 안의 자결 권 ( Selbstbestim!'!l'l. 11낌sreer， ':)
이l 내 만 우리 의 입 장을 고수하는 것에는 강래에 속하늠 국가석 홍일의 가능성

약 .L. 암사어 있냐는 것운 사영한 일안 것입니아. oj 러딴 국가식 동-알-융 권하

,; 야 는 사암은 정 쑤 여 당간어l 도 아우도 없읍니아. 그러 냐 우리는 속당잎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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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하고는 이 러 한 독일 의 국가척 .퉁 알 을 도 대 체 살제 로 ( 진 싱 ￡후 ) 바라는 사

람은 누가 있융니까? 그리고 이러 딴 국가각 통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지

도 알 수 없 는 일 잎데 , 설사 가능하냐고 치 더 라도 먼 장래에 그리 고 거 의 전

앙도 찰 수 없￡리만큼 언 장래에냐 생각할 수 있올 것이 이 국가젝 통일인

더J ， 우슨 옥알정책어l 관계되는 어떼한 이니시아티브를 취할 혜마아 첫째 ±앙<>

혹 이 득앞의 국가석 통일이라는 움제를 크게 떡을고 냐선다고 하여 그것이

우슨 실제석 목적융 가질 수 있겠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 eegenUber‘ unseren BrU.dern ‘) 역시 정직한 태도를 취하고자 하여， 그을에꺼l

대 하여 우라는 오를도성취할 수 없을 뿔안 아니라 잎￡로도 오랫동안 성취할 수

없을 희망을 정치의 대용풍( Politik-Ersatz ) 으로 부당하책 기대하고 냐설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할 의사가 없읍니아. 처음부터 어떡한 진보를 이룩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정책에 아닌 이상， 정치란 것은 한가지 고접만 되풀이 하고 남의 주

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추상석 개념의 냐열과 극장난을 일상아서， 어쩌연 앞

으후 닥 Ur요는 l 년안에 전체 구라파의 성근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료는 그 망

향에 역행하여 냐가서는 안될 것 엽니다.

〈ζ 고럽 위험 » (Gefahr der lsolierung ) 이 몇주일동얀 우려 냐라에서

말해지고 플로 쓰여져 건급되고 있는 것늪i숭퍼 어언 것응， 얀일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정책으-로라도 되어 신 cf 연， 이것은 외교 정책상의 고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펼것이며， 이 고립무로 슈!.. 1'.1 냐시 빠져 t+온약는 것은 보동 예절을 ;<1 켜

서 노력한약연 거의 불가능할지도 요르는 그러 한 중대한 외교정책상의 고립이

펼것업니아.

그라냐 이러딴 고럽에 따져 들어갈 가능성은 옹옥의 객임있늠 지위에 있는

자둘에거l 위험식인 종재혹 되어 있읍니닥. 즉 그-들이 맏아 을여질 수 없는

초약의 초 안 ( inakzeptable Vertragsent써l.rfe ) 올 알 양적 A로 판철하려 는 것

을 유일한 목표록 상고， 01 을 우l 하역 업상을 개최하기를 겨l 속하여 고집한약언，

그을응 위에 익iii만것 과 같은 외교정 책 상의 고럽에 8바져 들어 가고 말것입 니아.

〈의견 교환» (Meinungsaus'"u8 tau의chI 녹일 uJ.수수의 공파국 내각 위

윈 회 의 장 ( der V')rsitzende des Ministerrats der DD틴 ) 에 게 보낸 독일

약1 밤공화국 수상외 펀지는 하냐의 이 칙에 맞는 합리석 잎 방향을 제시 하였읍니아.

-197-



마시 말해서 각개 개옐운처l 의 확정에 관한 것을 마루기 전어l 우칸 의견교판쑤

터 시각하는 것이 국제 판에인데， 연방 수상으l 펀지는 아 국제 관업|걱 따료는

방향 처l시를 하였융니아. 이러한 합리적인 서l 안윤 그 우슨 논업윷 쓰뎌라￡ 거

켈하고 냐선닥는 것은 독얄 인주주의 공화국 정쑤어l 거l 는 그::'-1 쉬운 엘이 아닐

것입녀아. 얼써 오래선 부터 져들어l 의하여 살행되어 오고 딩우무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 지 연선술을 우리 는 불흔 생각지 잖을 수 없을 것업 니다.

그러냐 얀알 그을。l 우리와 이야기하는것 -'!-"\)플 거부하 ]L 냐온다견은， 쌍방간에

노력을 마하는 것( bilaterale Bem~un현n )이 옐마나 중요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오르고 이들 삼가어려울 성노로 파소펑가하늠 요듀을 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겠융니다.

쌍 방주의 ( der 8ilaτeralismus ) 는 약원 석 인 엽 옹올 해 냐가는 시 대 에 서 도

( auch im Zeitalter‘ dermulτi late ralen Zus arrunenarbe it) 풍가결한 것 으후

계 속 낭 아 있 음 니 다 01 러 한 원 칙 은 서 양서l 겨l 에 서 그 진 가가 승 영 되 었읍 니 냐 •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윤 대동부진영 관셔j 에도 또한 석용되어져야만 찰것닙니냐.

두개의 상대국을 사이에서 쌍우적인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닝l 타협적인 방향

으로 판계 가 발전되어 냐간아연 ( bilaterale Intransigenz ) 이 는 아원석 안 차

원어!서 이루어잘 으!견의 일치냐 통일의 모든 가휘을 파괴해 메리고 디}능 것업니

냐. 누 당샤자늪이 그둡 두 당샤자슬 어l 게안 판계되는 특정한 운제을올 해설하

여 처야할 수 없거냐 혹은 그영게 할 의사가 없아고 한냐연， 아수의 파특너들。l

!L여시 이에 대 한 샤벤석인 논의을 한마고 하여야 。l 러 한 회의로는 이 쌍앙간

으l 운세는 더욱 해결펄 수는 없을 것입니아. 이러한 점응 되술이 하여 사회수

으l 신영어l 속하는 #가뜰에게 항상 얄하여 져야 할 것이며， 그들에 의하여 춘신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도 원칙적으로 판영하는 구라파 안보회의 ( Euro :p~isctle

Sicllerhei tskonferenz ) 와 관련하여 득허 그러 하아 하겠읍니 아.

안설 ( So lidarl t !l. t ) 이 라는 것 은 알 안석 안 안선 ( die allgemeine Sicherhei t)

을 iE알 수 있는 것이으로 긍정적인 것엽니다.

t4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든지 와흔샤와 조약 동앵내우어I 있어서의 동앵간~I

난결효- 해칠 수 있는 일은 요l 식석￡후 피하고 있읍냐냐. 그러 냐 이 안섣 ( .j 녕 1-

idaritaτ ) 이 라는 것 은 쌍우척 안 관계에서 만이 이 해 필 수 있는 최 색 요T

( Maxim，，:)，다'orderungsn ) 릎 대 갚적 인 납역 수안‘을 써 서 얀철시 "I 는데 각용랴여 서

능 ‘;J: :삼 섯입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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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챔체 ( 상태 ) 의 극」후» (Ubarwind.ung der stagnation) 천체 우 i'~파의

천진(발전)을 바갚다연， 위이l 말딴 역러 7r지 쉰착어i 쉬하여 의견의 일 -'J 쓸 쏘

지않 o 연 안 j닙니 ct. 다행한 것효- 서앙진영에도 안결 ( Solidaritat ) 파 유매

( Zusam.menhalτ ) 가 있A며 i 이 단결과 유애는 현 연앙정 부가 듭어션 이 래..£.

소금도 즐어뜰지않았읍은 C닙연한 사실이다.

- 연 양공확국 수상찌서 자거의 국정 보고에서 분영히 연급한것처 렁 - 오히려

지 난 3 까 월 총얀어i 챙 하여 진 정 책 을 들이 켜 올 것 같으연 r~ 동양정 잭 연 에 서 ..'i!..

ct 대 셔 앙정 책 연 에 서 더 욱 적·극적 안 연 ( akτiv ) 이 있 었 다는 점 은 우리 가

간과할 수 없는 사살엽 냐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암정부는 장래어l 관계되는 좋은 결파를 위하여 독자걱인

아니시아티브블 통하여 몇가지 일을 성취하였S여， 이는 계속 지속되어 냐갈 것

엽니아.

밴 • 하아그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과 그러고 주라따 공동체의 회의에서 주라

파 홍합착엽 ( d.as eur얘a.isChe Einigu.."'1 gs71erk ) 이 저 해 있 먼 챔 체 상대 가 종

극적으흐 극복되었응니아.

구추 공동시장체의 운호개방을 옹한 확장과 내석 확츄을 위한 일이 드뎌어

챙하여 겼웅니닥- 여기에는 불란서도 참가하였읍니아. 영국과 기타 우공시에

가업하기플 원하는 국 7}-을파의 쿠공시 가입협상윤 주주 공동시장 6 개궁과 위원

회 어l 의 하야 규L.5.’!적 이 고도 박 력 있 게 순 "I 되 었 먼 젓 이 으호 영 국을- 닝l 돗한 이 들

가업 최냥국가들윤 예상브다 빨리 금년에 가업쉴 수 있읍것입니아. 동시어l 경

제 연합 ( Wirt8c !laf'tssunion ) 파 착 되l연 합 ( wahrungSUnion: ) 의 실헨 올 위 한

중요한 잔잔이 ξE딴 이루억졌읍나아.

농업자금의 촉날.( Agrarfinanzierung ) 과 쿠주공동처l 재정조날과 같운 복잡

하고도 어려운 운제율에서도 웬칙걱안 합의가 이루어 졌으역， 이후 안하여 내

석 확츄을 위한 최종단계에 즐입하는디l 방해되는 본질적 안 저해요소l들이 쳐l 거

되 었읍니아.

AJ샤 숙녀 여려품!

。1 요둔것율이 !L 랙 껴l 속원 그리 고 않은 힘이 는 협상들을 동하여 실헨꾀어

잔 젓이며， 이 얼켠의 협상들의 경파는 결국 정치석 협칭-을 위한 의 Al ( 강;잔)

플 또한 결정걱 ~J응 강화시켜 놓았읍니다. 구타파는 생흔해 있으역， 형성 jl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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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 있 읍니 다( Suropa lebt und. formuliert sich ) 힘 자치 설 합하고 한

마음으로 구라파의 분함을 극옥하기 위 차여 ，_+설 쿠라고}으l 능력 응 불굴의 젓 이

며， 지난 7 년이 흘러가는 동안 뎌욱 강화되었읍냐마. 일체감( (ias Z 'l sar~meng-

ehGrigkeitSEefFlhl ) 은 엘써 δ 개 극의 범 뛰 플 녕 어 서 i걷 어 냐 가고 있 우켜 야

는 지난엔의 서구라파 견렌 ( -NEU ) 회의에서 운영하여 졌읍니냐. 점차적￡후 정

력 ( die poli tisch냥 KTaft ) 은 집 양원 경 제 럭 ( die integrierte WirτschaI'τ-

sIn'aft ) 페 일 :<1 되어 가고 았읍니냐. 그리끄 이 정치혁운 이 대품이 지난

역샤석 역쉰에 상응하는- 것엽니냐·

«1969 년 12 필어1 있었던 북 대서양 동맹 71 주의 각호피의» (Minister

erkonfer‘ 9hZ de l' ~이’I' 0 기새 Dezember 1969) 1969 년 J 2 월 4 알파

5 얼 에 았 었 던 냐.5:.. ( nAT 0 ) 각 료호| 으I .:E.한 상당 히 높은 수준 의 정 치 적 의 견

의 일 :<1 쓸 이북했냐는 점윤 온안운 켜기에서 상기 λl 켜 두고자 합니닥. 북매서

양 동앵 가 쿠가 이 기 효| 에 또한 공옹의 양위 태세 ( Verteidigungsb.ereitschaft )

쓸 고도￡ 유지해 냐간아는 당연한 임우갈 인식하는 것이에어l 이 가주가 지니

고 있는 정치석 긴장완한의 노력을 위한 책 임을 크꺼l 강조딴것은 특정석인 일

입 냐다.

그러 으쇼 농 λI -앤계·의 현황 ( der Stand de l' Ost-패S t - Be -z iehungen ) 이

。 l 냐-’L 각료회의 fi의의 승점-울 。 l 루었우역， 냐는-이후에도 여러 약은 기회가

았을 대"I-냐 그러 샤였던 치저업 - 여기에서 냐의 우양국 옹료들에게 현 연방정

쑤의 독-일 정씩파 대옹구 정책을 자셰히 설영하였 A며， 이러한 정책이 우리의

모듬 우양국을후 부터 지지되어 지고 있으며 함께 뒷말칭되어 냐가고 있아는

점‘응 이미 그닦사에 악살히 해 둘 수 있었읍니냐. 이을 우앙 동맹국을윤 우

t'l 가 앵 하고 있 는 둔 국가간의 불가칩조약 처l 결 의 노역 ( unsere bilateralen

G8W껴 1 r,ve rzic-h t.s -Bem lihu.ngen )이 여러냐라가 참께 공웅.£..j료렛는 불가깅조약

을 ;/ 간 양의 ( M1l 1til-4‘ terale Q ewo.. Ltγerzich to -. Vere inb'l.run연en ) 보아 우

산하 t껴 행하역 셔야안아는 점에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융니다.

송;주，; 1 파 안보호|요I» (E나ropaische Sicherheitskonferen3 - ) ‘r d "7 1
。 r ιι

영이 내셔l 운 구라파 안보 회의윤 개최하자는 쳐l 안( der 씨 Rtlich8γιL OJ ..... .!. ‘ L I.S

3ine I' ι〕 lAropalS;tlerl Sisher-heiτskor. f닝 I‘ 8nZ ) 슬 갚안 斗 뉘 콸혜 ·τi °1 섯 -응 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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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으l 블 갖습니다. 이 제안어!. 대한 우리의 태도는 -냐는 이점윤 여기에서

우리 플 닝 l 난하고 냐서-는 사항을어l 케 냐시 란벤 크게 강죠하여 말해 둔고자 합니

7 ’ 우리 외 우맹f국을의 태도와 전석 으로 그리 고 완전히 ( Voll und gan끽 )

닐치하고 있읍니다. 둔 국-가간에 이루어 져야한 진보가 진연 성취되지 않고

이랴 한 안보희 의어l 엄한 냐흔 것 윤 아마도 우의 미한 것 이 윌수-도 있읍니 다.

이와같은 얀보회의 갇은 국에 전쑤 임하였아가 이것이 삼패 j료 돌아가는 때에

는， 이것은 모든 열윷 단지 며 악화시키고 말것엽녀마. 그러으로 이러한 회의

는 신중읍 기하여 찰 준바되어지지 않 o 연 안되고， 이 안보회의에는 물흔 미국

파 카냐아로 참여해야합윤 자영한 일이겠용-니다. 지금까지 랭하여진 이러한 궁

F 국 얀보회외플 위한 의사일정어l 판한 제얀을 볼것 같 o 연 너무나 불확정하여

애매할 뿐만 아니라 얀션 ( 안보 ) 의 향상에는 어느 정도도 춧족할 수‘ 없는 외

연적 인 운제 들 ( Periphere Fragen ) 을 포함하고 있 읍니 다.

«디!객의 극복» (Ub.erwindu n g dOr Konfrontation ) 구라파의 안전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 위 하여 여러 나라늘이 ( Multilateral) 자리 릎 같이 한

아연， 그 주 옥적은 역시 양 신영 치l 제간의 안 이성적인(反理性的) 대결의

극복이어야 하여， 또한 현상 ( Status 'lua ) 을 그냥 묶어우는 것이 그 옥석이

어서는 안되겠읍니다 i 아우란 실제성 없는 결파가 없는 일안석안 불가칭 죠약

( ein allegew9inerge띠alt·빠'Zichert orme paktische FOlgerungen ) 얀으i는

아우것도 아난것 임 니 아.

〈ξ 명 화의 연주» (Friedenesfc,rschung

신사 숙녀 여러붐 l

한가지 자二L만한 여담을 하겠읍니냐. 오늘날에 는 펑화의 연쿠라는 얘기 가 아

주 많이 둘 샤랑의 업에 오르내럽 니약. 이 명화의 연구릎 위하여 곧 많은 일

이 행하여 지기 를 냐는 애우 바라고 있읍니다 1966 년에 스톡홀음에 강설되

어 스쉐엔 정부호 부터 재정부단이 앵하여 지고 있늠 국제 펑확 연주소

( das Internationale Friedensfnr‘schungstn잉titut ) 가 최 근 기 세 계군 바 와

군비 축소에 판단 J968/69 년 년보« ( J 9. hrbuch 、3b딩r Welt~r~stung und

ab rUstung 1968/69) 를 발간 하었읍 냐 아 • 이 잭 윤 아주 자수석 인 서 석 이 라

하셨융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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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 석l 릎 을어 。! ":i ll 斗에서 궁 81 어l 판딴 것을 살겨 을것같으면 1968 년 깐

해 에 세 제 에 서 군비 ( 펴1.3tung ) 를 위 하역 지 풍원 흔픈 ! 전 5 백 9 심 3 석 암

라( 1 59. 3 ao. a0 0.0 aa )였읍니마_ o! 객수는 1965 년의 .것파 닝 l 교꺼，! ~~.딴 30(';

7}- 증가완 것업을 알 수 있읍니아- 그리 ]1 이 l 깐 5 댁 9 싱 3 억 얄리풍에

서 북써서양 조약기주( NATO) 와 와푸샤와 옹-앵기구가 지촌깐것이 건체의 85%

블 차지 합니다. 여기에 겸하여 말픔도월것은 1965 년껴l 서 1968 년 사이에 옥

알 연 앙공화국 ( 서 독 ) 의 순 닝 l 예 산 AI줄은 마l 년 4% 씌 졸에 즐었 o 냐， 이 와

동일 한 기간 독일 안주주~J 공화국 ( 동옥 ) 의 궁버 지출응 011 년 27 ';0 씩 늘어

났마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에러가지후 우리룩 하얘긍 생각을 하￡흑 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냐.

우리는 지금이 광염위얀 해결객을 모색해야할 설호으l 기호I ( 1'.01'1잉 zei t f~r

uber greifende L‘osungen ) 라고 생 각합니 아· 그리 고 경 우어l 딱라서 는 우리 의

우양 동댐극 뜰과의 의 ',1 조성 을 거쳐서 구라파의 안전 ( 안보 ) 이라는 에 따에

대한 우리의 독자끽안 "I 안을 해야 한 것업니아.

쿠라파에 서 대 션 ( τen fro l1 tation ) 을 쉴 펴I ( Ahbau ) 하는 일이 시 작되도옥

하여야 하역， 양디{ 서l 약새겨I (<l ie tniden M.:i chtsysterrie )가 성근하늠 데 λ1.£

이 이l 션을- 송지시카는 얼이 시작도1 0- 1 얘 셨읍니냐. 규L 라파~I 제 상향을 전쟁이

라는 수단응 써서 싣시윤 이욱해 올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동

서 。)J: ~영 간에 아무 .Y- ~ 갚것 임 니아. 쿠라파 처! 인족의 안전 ( 얀보 ) 필요성

( ， j 끼 8 Sic her’ hai t3bed~rfnis ) 은 갱화적 인 섭 근 ( friedliche Annaherung )

4 션대로 펠요_'i'o 합니아 ( 즉 구라파의 안보 ( 안선 ) 은 상호간의 정화적 겁근을-

통하여 λ| 얀 이루워섣 수 있는 것입니아) 이러한 견해를 진정으효 반대하고 냐

올 사합은 머 이상 없올 것엽니약.

«Cj'-t'+파으I· 평 화 질 서 » (Europaische F‘rie c1ensordnung ) 그cl 드로 구라파

의 정화질서 생각은 더 이상 하냐외 유혹피아가 아닙니아. 그넣지안 이 정화

질서 생각융 최초으l 조출한 길파를 념어서 정 "I 석 내용우혹 풋얀시키고 현살이

우l i 흑 하는 데 에 는 앉은 서 간이 켈 렐 것 업 니 냐 •

옥 t감 r넌￡L강화국파 독알 인수주의 공화국어l 살고 있는 독엘인듭은 。1 시에사

'j- ").딴 써김윤 o<} 니고 있유니약. 투 독일국가을외 외교정씩은 f라파'~l 알브

l • ←는 사- ‘~! 남으l 씌 앙 ( Wu.nsh‘a ) 과 ;강정 ( Sehns;~cr. t0 ) 씌 F응 ε} ζ 끼 '-I oj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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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정객은 동앵체제의 -욱각잉거l 순응해야 찰섯이 며， 이

성석 ( 쩔性的 ) 인 양보 플 할 순 ~l 가 되 어 있 지 않A연 얀월 것 입 니 냐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외교정책이 이러한 방향￡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이상， 01

동독은 아우리 국제켜무후 -손경을 받고 안정을 맏을려고 희망하어라도 허사가

뀐것업니냐. 오풀날의 세계에서도 그 기능울 발휘하고 있는 도벅적무로 채끗한

에차니즘。 l 위에 언급한 것플이라 하겠￡며， 독트련~후 이에 도웅이 되게 한

수는 없겠융니약.

〈ξ쿠라파 정 책 » (Eur。파ische politik )

우리의 정책응 二L 의미를 아주 광염위하게 해석하연 하냐의 쿠라파 정책입니

F 다 • 이러한 우리의 정책윤 재 민족의 균형과 형화걱 정근을 가능케- 하고 광

뱀위한 영역에 걸친 협동을 위한 것입니다. oj 정책윤 현실적 ( realistiscl1)

。l 며 , 또한 동시 에 자 의 식 이 있 는 ( SelbsDewupt ) 정 잭 입 니 약 •

왜냐하연 우리의 이 정객은 모든 당사자(국)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잔되어셔

냐 가고 있 는 것 이 기 혜운업 니 냐. 현 실석 ..9..£. 샘 각만나 ( r3alistisch deuken )

는 것은 추진되어져 냐가는 어역한 아니시아다부에서도 실패의 가능성도 예 싱에

넣는닥는 것을 풋한닥.

독알 연방공화국의 한 연양정부가 전체 푸라파 성근이라는 어려운 시도갚 허|

냐감어I 있어셔 어떻게 향상 좋윤 성파냐 결파안을 보장 밭을 수 있다고 l싣 윤

수 있 겠 읍니 까 ? 이 현 연 앙정 부는 성 과 ( Er‘fol당e ) 플 기 대 하 끄 있으역 , o!

성파를 성취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엇이라도 셔 놓지 않고 , r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냐 펀 연밤정부는 닥음과 같읍 사실올 알고 있읍니다 :

즉 만일 ，옥얼 연 앙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둔 국가간의 쌍우적 노력 ( bib.tr, r

ale Anstrengungen) 이 옹우 진영 에서 닝l 타협척 안 태도 ( Intr멍lsigen~; )

때운에 용쇄당한약연， 이는 독일 연양공화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능 위치와

그리고 서방 동맹체제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지는 않윤 것업 니다.

우리는 우리의 껑객이 내포할수도 있을 위험 ( Risiko ) 을 방A] 하기 우l 하섣

할 수 있는 알윤 약댔읍니아. 어역한 위험도 우읍씀이 없이 우슨 일을 한:

는 태도를 취한약연윤 우리의 현재 입장￡로는 아우런 외교정객을 수행태 나승

수가 없을 것엽니아. 그러 냐 위헝이라고 하더 리노 사선에 예앙할 수 있는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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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l 약라야 판다고 풍니냐.

〈ζ독알 연방공화국 연흔 공_';I..저 관..'L - 1970 년 l 월 30 일 자의 ’ 본 ι -"J 챙〉

( Bulleτin des Presse-und Inform~τionsamtesder Bundesregierung. BOn까

'T Om 30 ‘ .T.anuar J 970 )

-204-



독일 띤주주익 공화국( D DR) 내각수반(수상)

슈투프 ( s τ 。 P 11 ) ,

봄의 부란트 . 독일연앙공화국 수상에게 서한 ( 1 9 7 0 ·2 . 11 )

애우 존경하는 연방공착국 수앙 귀하!

(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 )

여기에 본안은 1970 년 I 월 22 일자의 귀하의 서신을 정수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독일 맨추주의 공화국(동독) 내각(위원회 ) (Der Minisτerrat der

d 닙utschen demokratischen. Repu1Jlik ) 은 이 켠 하의 서 한파 그리 고 귀 하가

J9 69 년 10 월 28 얼과 1970 년 1 월 14 일에 본의 연방공화국 의회(국회)셰

서 행 딴 성명 ( Erkl~~ungAn ) 을 검&.하였읍니마·

〈ζ 농둥권과 dl 차열 I세우 원칙» (Gleichbarechtigung und Nicht- diskri-

mini "J runR) 독일 민 주수으l 공화국 정 부 (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 'i-

tis chen Re .puo 11k) 는 동둥션파 바 자멜 대우 권칙에 cil-탕을 두고 진행뇌이셔

야 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양 공화국 ( Die B ’~ndes-repub.ljκ

f:eutschl8n d ) 간의 협 상을 시 각하는데 대 하여 임할 순비 가 되 어 있 음을 밝렌

1970 년 I 펄 2? 연자의 귀하의 지1 안을 접수하였융니아a 농둥권과 닝l 차별대우으i

원칙 을 올흔 둑일 띤주주외 공화국 ( DDR) 파 독일 연 방공화국 ( BRD ) 이 성

호간에 양측。l 현재 주어져있는 상황을 안정하고 손좋하는 일， 즉 국제법상으호

옹둥한 ‘ 권리 를 갖고 주권을 갖는 주체 ( μleichberechtigte ， aouver~one

Suojelζte des v')lkerrechts ) 혹 서 안정 하고 흔중하는 것 을 얀드시 필요로 합

니 약.

«조약외 초얀>'> (vertrai3 s;Jn1;wurf) 귀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회 의 ( S ta.a tsrat ) 의 ￦alterulbricht 의 장이 랭 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옥일 연양공화국간에 옹둥권에 입 삭한 관계을 수립할것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는

。}우런 연급을 하지 않고 있읍슬 온인은 눈삼스럽게도 팍인하지 않을 수 없융

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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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이에 해당되는 조약의 초안과 단께 1969 년 12 월 18 일자록 휴

알 。a 양공화국 대동영 간l.l 3i-，aγ Hein댄'('，ann 박사어l 거l 선하여 셨융니냐-

하이너l 얀(’ Heinema.nn ) 박사늠 이 독일 안수주의 공화국의 국가회의 .9 J 장의

서한에 대한 회담에서 냐음파 같이 얄하였응니다. 옥엘 연앙공화국 정부는 득

일 인수주의 공화국의 국가회의 의장에 의하여 전달된 꺼l 얀듭을 검호할 것이여，

일의 성격상으후 보아 권요하아고 생각되는 정도로 신속하페 이어l 대한 -견해와

태도플 표영하섰다고 말하였응니다.

따라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약 촉안은 이세 옥알연앙공화극어l 선달되어

진 ;<1 거의 2 개월어l 가까와 오고 있읍니아。 그러냐 휴알 언양공화국 대꽁령이

약속한 독일 띤주수의 공화극의 제얀에 대한 독일 연양공화국의 의견 표시는

여 태 까지 행 하 여 끼 지 않고 있 읍 니 다 •

«국처I 뱀 상 의 승인 >? (V~lkerrechtlich냥 A.nerkennung ) 오히 려 옥알 인

수주의 공화국의 농응권에 반대 되는 알련의 조치을。| 휴일 연앙공화국 정부-에

으l 하여 취하여 졌읍 니아@ 풍응한 권<'-I 릎 갖는 옹‘ 서독간의 관계플 수렵하는

일파 플가천 조약에 대한 협상들 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국제엽적우로 승안하는

d~ 탕위에서얀 숭정석인 션파블 얻는 방향 o 호 추선되어질 수 있는 것업니아.

이 마 안껴 신 ·if- >'1 샅이 녹알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 안한 조약의 초얀은 독일

, 민주수으l 꽁화국파 옥양 건상공화국이 국꺼l 엠어l 있어서 알만석 .E-i료 인정되는

세 원착파 규엄에 71 c호틀 우어， 그e-I 고 어매한 차옐 대우를 차는 멜이 전연없

이 동픔한 권리 플 안정 하는 정 상관계흘 수랩할것 윷 내용-.£.혹 하고 있융니마.

이 러 한 단 계 는 우엇 묘냐 도 수 권을 가진 동 등- 권， 영 톡상의 설 매 권의 존중， 국 경

의 불가천성， 내정운제어 l 매한 울간성파 상호간에 서흔 유리한 이점을 설파한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산성하지 않늠 동의 일련의 원칙에 그 바탕을 우는 것

이 어야 하겠융니아.

역;법 어l 의 한 영 존~ (Geregeltes Neben 'l lnander ) 이 일。 I 01 루워 신아

연， 이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청화의 _i!.장파 업에으l 한 규정된 영손( ein

geregeltos nebeneinanderleben ) 01 가능케 되 고 휴알 의 우 국가가 선 란 드l

괜게 릎 맺 고 수권극가.£서 ( Ala aιuvar&na scaa℃공n )생 존하는 것 이 둔 휴

갈 궁가간에 가늪￡휴 하게하-;.:. ·'~I lf. 파석인 71 여쓸 하세 」닐섯입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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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차 세 겨i rh 전 의 결 과후 쿠라파 어i 생 겨 난 국 경 의 승 인 에 판한 운처l 이 든，

곡일 민주주의 공착국과 독일 연방공학국간의 국경의 승인에 관한 것이 듣 그리

고 옥얀 민주주획 공화궁과 독일 연땅공화국의 국제연함어 l 동시 가엽 요구이든

간에- 독일 민주수의 공확국이 제안한 조약의 초안이 도함하고 있는 모든 조

항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푼얀 아니라 독일 연앙공학국의 이 익을 위하여노

二L리 고 구라파의 안건을 워하여도 켜절한 것입 니아.

본안은 독알 연암공화국· 정우어l 대하여 마음과 같은 사실에 주외블 환기시키

고 자 합니아. 즉 독일 띤주주의 공화국 정 부가 제안한 조약의 초안은 완천한

동둥권과 ..)차옐 대우외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두 독일국가가 동둥한 권리와

의우플 갖는약는 원칙 을 바탕우로 한것 이 며， (von gleiehen Reehter und

Pflichtn 'nsio-er deutscher Staatsn a ‘ )sgehe:n ) 이 조약의 초안에 는 휴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이옵게 하고， 특-일 연방공화국융 불리하게 할만한 규정이나

iε 항은 섣 대 릇 포 항되 어 있 지 않다 는 것 에 대 하여 독얼 연방공화국 정 우의 주

의을 판기시키 고자 하는 d~입 니아-

〈ζ형화적 공t손» (Friedliαhe K..oeχ1stρIl Z ) 국제 법 상 얼 안석 ~J료 안정 받논

if-엄올 d~당iζ로 하여 독일 민수수의 공화국과 옥일 연앙공화국이 평화적으후

공존하고 이 두냐라의 관계가 조약을 응하여 규정되으로써 그 정상관계를 수얀

할 수 있기위 하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 각수안 ( 수상 ) (dGr Vorsi tz

ende des κinisterrates der deutsehn < demokratisehen repu l:;lik ) 파 옥잎

연댄방} 공화국 수A상~( der Bundeskanzler‘ ,ler BndθSI"εpu배4괴blik De밍u'섭。야h파land) 이

직 성 협 상을 위 하여 만나는 것 이 (Zu dire~:τ은n Vertιandlun션 en zusammen trefr ",n)

풀 7t피하게 필요하아고 생각합니다. 이것읍 풍극적 o 혹 평화냐 선생이냐 하는

운세 에 판한 것 이 역 ( Prohleme von frieden o.der Krieg)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약1 앙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장iξ적안 딸농을 해냐가는 ’것이 보장

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운제엽니다.

( ，~:1:.그 'Ji'Jw&hrle i st~::ι;.S!"" S::'~~l F: rr.L ei -c ~·l1.r ‘aie SChopf6risch0 Arheit

i.;r M'3l:3Cιen ill :leI‘ ~ D?~ U:lQ. der ::: ε =- )

〈ζ 접 촉에 대 한 제 안).l;> (Vorschlag 딩 1mrZ니 s a.rnrn8lJ l:tln.f"τ ) 일 의 긴 박성 파

。l 얼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중요성￡후 보아 우리 상측 (Unser ZllSd.1!J.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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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ff8n ) 이 필수옥 OUr 은 시 일안에 만냐 꾀 응해 야 할것 엽 니 냐。 그러 으로 판

안은 휴알 연앙공화국 수상이신 귀하에케 1970 년 2 월 19 알。 l 냐 26 갤아l 득

웬 만주주의 용화국의 수도신 어l 룹란어l 샀는 정부}챙샤( Ha엽 des Mlnist8:::T3.t)

에서 요선 II 시어l 안날것을 섣중허 세간파는 콰영니약. 우려가 얀냐는 시간파

장소에 판하여는 온인은 귀하와 직성 건화로나 쪽은 E설렉스로 의견교환쓸 하여

조정할 수 있겠읍니아.

독일 띤수주의 공화국츄에시는 。l 희 양이1 위 -우장관 oττ。 Winzer ( 노투 얀춰 )

\(1 도 응석한 것 입 니 냐‘

정의릎 표하연서

( 서 영 )

독일 민수주의 공화국 수상 슈토프

)970 년 2 월 11 일 에 픔런 어l λl

1970 년 2 월 19 일 자록 온( Bonn) 에서 촌간완

〈ζ 독일 연암공화국 언론공보처 1문보〉 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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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알 쉰밤공화국 브란트 수상，

독일 민주주파 공화국 슈토프 수상에게 서한

( 1970 ‘ 2 . 18 )

수상까셔의 잭 엽 장판안 호르스투 엠커I ( Horst Emke ) 교수는 1970 년 2 월

18 일어; 듀알 연 양공확국 수상의 휘 답서 한윤 닥-음과 같이 탤 렉 스호 (Jlli t Fer lJ-

schr8iben ) 욕-알 인주주의 공화국 수상어I 게 선하였읍니다

버| 플런 으l 독일 인주주의 공화국 수상실 차관 야하엘 코올 ( Michael kohl )

박사귀하

늘r 본인표 1970 년 2 월 ” 알자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상 서한에 대 한

독알 연 ltJ-공화궁의 수상의 회 담을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전하게된 것을 영 광으

jξ 생각랍니약.

1970 년 2 월 18 일 에 본에 서

독앨 연방공화국 수상

( D공 r BI~nde8kanzler der Bundesrep1Lblik Deutschla끄d )

Rηr:n ， den 18 , F'3 brua!' 19 70

독일 민주주의 공화궁 수상 멜리 슈둑프씨어l 게

벼l 를란.

아주 손경하는 수상!

1970 년 2 월 II 일자의 귀하의 서한과 그리고 그 서한에서 밝한 회담어l 니|

한 귀하외 초청 ( Elnladung ) 읍 감사히 받아 부았읍니아 본인의 생각￡로는

지금 이 순간에 귀하의 펀지가 내포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따

라셔 양측의 엽장을 거읍하여 걱l솔하는 점에만 국한하는 일련의 펀지 교판을

계속하는 젓이 이홉닥고 여져지지 않슐니아. 여러가지 사전 선처l ‘ 조건들

( Vorbe d.ingungen ) 을 본언은 수락찰 수가 없읍니아.

〈ξ 두 독일 국가둘의 관계 성 상화» (t~ormalislerung 1m 꾀rhaltnis

der Qeluen deutschen Staaten) ~독일석; 있는 두개의 국가들의 판계에석

정상화의 시초는 꾼라파어i 있어석악 고강익 판화와 암건을 도」묘하는데어l 양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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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같이 기여하는 것우후 추터 줄말하는 것이어야 겠응一니카.

온인의 견해후는 서로를 분리하고 있는 것뜰( ,1 'l. 3 잉r"mnOnd'l ) 슬 도후 양 -*1

거l 하고 양쪽을 잇는 "J업을 요색하는 시도를 해 OF찰 -혜라고 성각합니약. 。;

것이 성공하연， 초약을 홍하여 캅의에 도달하는 것드 도한 가능할 것입니닥.

이러한 협상을 시작하는 일이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안은 귀하와 안

날 용으I ( 준 닝1 ) 가 되 어 있 으켜 , 이 회 동에 는 프 랑 케 ( Franks) 장관 이 외 에 도 아

른 몇사람외 자움위원을( Beraτer ) 이 온안을 수행하게 댈것입 니다.

二L건데 귀하가 처l 안한 일자는 국회에서 헝하여지고 있는 예 산심의 일자듭파

중복됩니아.

그리고 국회의 예산성익 알자플 온인은 변경한 수가 없융니아.

〈기 술상의 준닝1 >'> (T8chni3che Vorber 'l i tungen. ) 본인의 생 각으후는 양

측의 관리 들( Beamte der b→ 1'1 경 r seit8n ) 이 2 월 23 알에서 27 알까지 사이

의 주간어l 이 호l 동을 위따여 표요한 기숲석 줍 "I 을올 으l 논하기 위한 옥석우로

얀냐는 것이 좋겠읍니마. 01 모-임에서 우리가 처음무로 얀냥 날자를 최종석으

로- 정할 수 있을 것업니아온안은 3 월의 두째 주냐 흑은 3 쩨 주의 두째

날을 석 망하아고 생각합니아. .:J.런데 본인은 우리 의 두벤째 회 합은 본 ( Bonn)

«I 서 개최 된마는 입 장윤 취 하고 있융니아‘

경 의릎 jL 하연서

( mit vorz긴glicn“ r Hocha야ltung )

연앙공화국 수상

ttl 리 8 라 1三
ι ’ - --

귀하가 이 회당서한을 녹알 인주주의 공화국 수상에게 전하시연 감사하겠읍니

아‘

경 의 릎 it.하연 서

연앙공화국 수상살 객 임장판 냉케 ( ZInke)

1970 년 2 필 19 알에 온에서 발간판

약;독일 j 앙공화극으I OJ. -i르 공-'l.척 관 -'l.» 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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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밖정부 대변인으| 성명 (19702 18)

독-일 연!당정부의 대연안 콘라투아알더스 차관은 )970 년 2 월 18 얼이l 연방정

부 각의어l 이어서 온이l 서 약음과 같은 성영을 발표하였닥.

독연 민주주의 공칙국Sf 내각수반 ( 수상 ) 에게 .5!.낸 서 한여l 표영펀 회 단용 91 }i

시는 명확히 외 욕걱 인 성 격올 펴고 있.2...며， 분리핀 요소늪 ( das TrennendF} )-;;:

다시 합쳐고， 생방을 연결 하는 요소을 ( das ver.bincl8nde ) 을 모색 하고 앞.2....로

죠약-울 흥한 합의 약속 ( γertragliche Abs prachejl ) 에 까 지 달할 수 있 는 쉽

~-"> 상을 시작시키고자 하는 의욕적안 성격을 되고 있읍니닥. 이렇게 허으후서， 또

약올 통한 합의 약속운 여러 협상-운 동하여 이루어 지는 결과후서 닝1--'츠소 가

능한 것 이 7J ， 그러 나 이 것 이 협 상을 위 한 줄발정 ( de l' A，usgan~spunkt fllr

(! e spr ac :tIe ) 이 윌 수는 없 아는 지 금까지 의 독알 악i 밤정 부 71- 취 하여 온 입 장이

확안되는 것입니마.

〈ζ 내 독 판계 의 규제»( 엽 채화 ) (neg", 그ung del' innerdeutsch연n

Beziehungen ) 슈로프씨에 대한 이러한 회탑과 만나는데에 대한 옹의플 하으

후서 독일 연앙정부는 -이 내한에 설영되어 있는것 저럽 - 득일에 있어서의

우 국가간에 시작되는 정상화는 쿠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완화와 안전의 노오

에 양측。l 약 같이 기여하는 의의플 지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죠하여 두

고자 하는 것업니냐. 10 월 28 얼에 행한 정부선언에서 그리고 1969 년 10 닙

30 띤어l 연앙공화국 국회에서 랭 한 연방공화국 수상의 설영파 선엔에시 옥일

연양공화국 정쑤가 생각하는 내옥간의 관계릎 법을 -동하여 정하여 놓늠데에 있

어서의 특수성 (dis Besonderhsi t de l' Reg닝lung) 이 우엇인가 하는 점이 섣

영되어 있읍니닥- 연방공화국 수상은 득얼에 있어서의 (양휴간) 이해의 가능

성파 그리고 국제걱안 영역에 까지 얻어나가는 움체들간에 서로의 판계개 있응

을 또한 AJ 척하었융니닥.

〈ζ 에플련 품제» (Bsrlin-prohlEm) 어l 플란 품제도 위에 언급된 운꺼}는

과 오종외 판계가 있는데， 이 버j 블린 운제는 -끌 있게 월 에을란과 옴얼 선체

에 판계되어 있는 4대국 협상의 후와 대싱。l 궐것입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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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련의 유기석 관겨l 쓸은 슈톡프써와 공 있게 펼 회당에서도 호의의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마.

〈ζS영 파 확쉽 을 위 한 기 여 » (Beitrag zur F8atigung Q8S Fr18QenS )

세계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이와같운 캠요한 노렉운 영화으l 확렵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우로 높이 펑가되고 있읍니아‘ 독·일안들이 그들 스스록가 서혹 이

해하려는 그 첫 시도를 하는 최초의 시도자가 판아는 것이 열 Dr냐 중요한 것

인가에 판하여는 외국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읍니아. ( 즉 냥의 칩을 벌어서

득알인 상후간의 이해찰· 가능케 한약거냐 휴응 냥으l 영향이냐 주도어l 끌혀서

독알안닫。l 서록 。l 해하려는 시도플 하는 것이 아니라 二L을 스스후 7}- 이 시도

의 주체가 되어 그 섯 노력을 한냐는 것이 정 말 중요한 의의가 있마는 점갈 ‘:

강조하고 있마-역주)

독일 이외의 세계 여러 냐라들은 .이 회담의 추이와 잔천융 관심올 갖고 주

시할 것입니아. 세계의 냐라뜰은 옥알으! 두 부풀(국가들)을 펑가 판단함에

있어서 양측이 이 이해쓸 도오코자 하는 시도적 노력을 어떻게 안츄와 평화를

위하여 냐해냐가고 이에 잉할 것안가를 기준무료 삼을 것업니아.

1970 년 2 휠 19 얄자 온에서 얄간된

i독알 연양공화국 언은-공보처 판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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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커l 장관i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회담삭l 응할 용으I (준비 )

(1970.2.19)

·독일 연방공화국의 에곤 프땅케 ( Egan Franke ) 내무 장판은 1970 년 2 월

19 일에 북독 방송파 다읍과 같윤 내용의 인터퓨블 가졌냐 :

·질 뭄-

결정은 내혀졌융니다. 연방용화극 수상이 독얼 인주주의 공확국의 수상파 만

날 용의(준비)가 있마고 되어 있￡며， 그러고 이 모임이 싣제로 이루어 진냐

고 하연 .!!.란특 수상윤 에 곤 프랑케 내우장관을 이 최 담에 대 동하고 가게 필

것이라는 것도 이제 렐씩 확정되어 있는 사살입니약.

프랑케 장판( 닙 )

행정부 수반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독일 민주수의 공화국 수상의 제얀어j

옥알 연방공화국 정부가 응하게된 옹기를 이루는 생각들은 어역한 것을업니까?

장관께서는 장관 차원에서 우선 회담이 행하여 지는 것을 더 낫다고 생각하

지 않았읍니까? 그려고 이 각료차원의 효l 당 대표로 귀하블 내정했었먼 것인터l

-답 밴-

〈ζ브란트 슈톡프간의 서신 교환〉 어떻게 하여 언젠가 한언응 녹일 민주

주의 공화국의 정부와 대화( Dialog) 가 이루어지게 되어설가에 관하여는 사살

그 융꽉야 확정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냐 독일의 아릎츄(즉 동옥측)

파도 정」유치권외 협상을 행하려는 껏은 독일 연앙정부가 취하에 온 진지한 노

력 이 었 던 것 이 며 , 이 것 은 지 금도 도한 마잔 가지 입 니 약 • 二L리 고 d\- 로 그러 한

이유후 혹란~ 연방수상의 첫 서한에 연앙공화국의 프랑케 내독장관이， 이경우

져가 되겠읍니약. 이러한 회당의 대표록 임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먼 것

업니아. 이에대하여 슈톡프 수상윤 회 당을 하였무역， 자기는 이 회담이 개최되

는 첫 요임에 바로 참석할 용외가 있냐는 점을 영확히 하고， 연방공화국 수상

도 이 모임어l 참석하여 날라는 부략이 있 었읍니약. 이것 은 완전혀 상황이 d\

뀌안 젓이라고 하겠읍니아. 움서냐 의전걱안 일이냐 휴윤 이와 윤사한 일을j능

인하역 독일 연망공확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실패로 올아가지 않도휴 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 정우는 합동협의 에서 냐음파 같운 걸정을 내었언 것〈닙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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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회당보아 안드-시 사건에 행하여져야할 몇가지 해영찰 둠저!플 끝내고서

는 이 회담을 성취시키도록 하자는 걸정을 내렸던 것엽니다.

-질 둠-

장판닝 ..!i.간트 연남공화국 수상이 슈로프써어i 찌 보낸 텔렉스 서딴( Fernscb-'

reiben ) 에 이 떻게 언급되어 있융니 약 :

사선 션제조건운 냐는 연캉 수상우호서 양아듭알 수 없읍니약 그러 띤 。l

사선 조건이라는 것은 우슨 외이로 ξ안것입니까?

-담 밴-

〈ζ사전 부담없 는 회 당 ~ (GeS jJ rache ohna Varb.alB.sτang )

그말윤 양측이 일방적 안 주장을 피 력 하여 고판하는데 얀 그치는 아우란 。1-'료웅

“
이 되지 않는 알이 계속되어서는 안되셨냐는 것윤 의야하며， 따라서 어떡찬 사

전 쑤단도 없 이 ( OhIle j8de vorbelasτang ) 회 당을 시 작해야 한냐는 것 을

말하여， 이러한 회담어l 사 협상이 발건되어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또한 조약이

라는 것이 말선되어 나잔 수 있는 것이라는 엽장을 말하는 것입니약.

-질 움-

귀하도 참석하게될 료란트 슈로표 회당의 규오는 귀하의 생각으록는 어느 정

도로 준너 l 되어져야 하겠읍니까? 이 회당이 있기전에 기술석인 진행절차만을 순

닝l 하연 츄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흑은 이 예매회당의 취급엄위가 이 규모

’( 한계 ) 갚 뎌 ;ξ필하는 것이 되겠냐고 생각합니까?

-당 밴-

〈예 "I 회당 i

〈ζ기 솔석안 ;션처l 조건〉이라는 개념윤 블흔

기 에 그러 판션히 5ε괄석 안 말이 웃됩니아

효l 당이 개최 띔 대 략적 인 기 간울 성 하는 일 이

움제되고 있는 전체블 .rt.현헤 내

그.란 데 이 예 ~I 회 암에 도 역 시 본

속해야할 -것이며， 그리고 양측에게

아 갈이 。l 회담에 융합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연 안펄 것이고， 01

렇 게 하으호서 이 회 당어l 참석하는 양측이 옹둥한 지우 I ( die G; leichw81''tigk-

eit der Beteiligτen )플 붐영 ~I 안정밤거l 되는데에 숭요한 요인융: 01 룹 것

이라는 걷을 풀흔 아시한언 강￡하는 일도 이 어l 닝l 회담와 대상이 갚섰입니냐.

g

τ
진
다

야당안 71 엔당 기사당 원나l 교섭단체는 어제 성영-울 t알표하고 옥강 ~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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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결정을 "-\그 l 한다고 하였~음니다. 이와같은 야당측의 성영이 귀하쥔 -tr

파꺼l 하였융니끼. ?

장관 ! ( 즉 예상밖의 알엽니까? )

-댁 당-

〈야당외 성영〉

높랐약 ( Ub.errascht ) 그는 말하지 않는게 좋갔읍니 약. 그퍼 나 야당이 이 와

같이 품영하꺼I -"，)지의사를 .ii녕할 것이라고는 사살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냐 j

그댔기 혜운어l 야당측이 이러한 지지 성영윤 녕확히 표영한것은 그얀픔 더 인

상적인 것우로 븐익l은 생각합니아. 그러고 냐는 특-일 1 관계둠(쩌l 에서 신칙을

‘ 、 이 룩해 내 려 는 이 와같은 캠 족 ( Begegnungen ) 을 하는것 이 외 에 는 다 릎 가능 싱

이라는 것은 전연 없냐는 사실을 야당도 인식하고 있기 혜뭄에 취하여진 것이

라고 봅니다 야당측에 의하여 요영된 견해가 현 연앙정 부가 취하고 있는 :싱

책중에서 여기어l 해당되는 우불이 계속하여 진걱되어 냐가는 파정에서 중단됩이

없이 -지켜진마고 찰것같 o 연 이는 좋윤 일이라고 생각합니냐.

。τ치
긍

장판닙 판상은 금물이라고 경고플 하고는 있지만 부란투와 슈톡프같은 앙측의

수상이 얀냐는 것이드후 아주 떡을석한 회맘인데 독일의 두 쑤분에 살고있는

사양들어l 체 광엄위한 기대블 블라알￡키는 희망을 그리고 어쩌연 지나치게 고!장

된 희양표 갖게 할.:<]도 오르는데， 필요한 경고는 해둔지만 그것우로 J..와 같은

희앙과 기대를 갖는 것을 아마도 막을 수는 값을것 같습니냐.

장판의 생각~후 지금 계획되어 。l~
λA '- 효l 맘에서 현실석무후 기 대한

...-'- .... 1 L-r ». L

것이 우엇이라고 봅니까? 그러고 장관 자신은 우엇을 기대하고 있융나가?

-답 연-

〈환상에 대한 경고〉

냐는 회 당 ( Bogegnung ) 이 이 루워 지 가 플 기 대 합니 냐 • 이 휘 당의 1 성 파 ( 결 파 )

가 어염것이 펼것인가에 관하여는 냐는 이러 예견하여 날할 수 없읍니냐 유-

라는 아우런 판상(지냐친 기대둥)을 갖지않고 있약는 사실윤 첫닝」쥬터 강조해

온터 업 니마. 그리고 여기에서 부품적~£. 생 겨 난 휘 앙늘은 아수 용으l 수도하꺼

이 움제를 놓고 마루어온 결파라고 하겠응니다 샤실 이렇케 기대냐 최앙이

생 7j 게된 뎌|어l 는 약음과 같은 『건이 간 4fatL+3그
ι

~ ::: -?-서 ;-t . 은 )~1 '_~j 지 어

[

「



서는 오랫동안 아우것도 여기에 행하여진 일이 없었-:?.~’로， 01 제 회당。l 이루어

진아고 하니 여기에서도 이체 우엇이 웅직여 질지도 오흔아고 하는 느낌을 갖

는 않은 사람뜰에 게 이 까 기 에 ( Erwartung ) 와 희 망 ( Hoffnung ) 아 썽 각 ，+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응니냐. 션파가 어떻케 되야질것안지 그리교 부대체

언제라도 어 떼한 결파가 성취되어 갈 수 있-울가 등에 관만 눈제는 지금우혹서는

전연 예측할 수 없는 일업나마‘

-쥔 갚-

안알 아 얀낭。l 득약 으l 우 국가 ( elie b.eiel8n deutscheIl. Staateu ) 가 그들

의 멍， 존 ( ihr‘ Neb8nθinand8r ) 합리 적 ...2.- i료 ( 이 성 어l 엽 각하여 ) 젤 서 있 게 즈

직화해나가기 우l 단 건펜 !'-I 엽상들응 챙한 서곡( Auftakt ) 이 된마연 그것으효

야 마 하나의 성 파 ( '3in Erfolg ) 라고 할 수 있지 않올까요 ?

<

-답 벤-

일 년만。l 냐 2 년 건 과 켜 교하더 라도 그정 도만 되 연 벨 써 거 창한 성 과 ( e i n.

groj9artiges Ergebnis ) 라고 찰 수 있을 겁니 냐. 그러 니까 그혜에， 즉 l 년

안이나 2 년선익l 이러 안 흐l 응을 할 용의를 표시하는 내용이 다루어신 서신고판

이 시작되었던 것임니다 그러고 안일 살제 j료 만냐게 되고 또 솔각한 ，으l 견교

환이 이루어 신냐얀，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어I "I 교하연 거창한 알

인 것 엔 니아.

u

τ
!
’I

X

장Jfr닙， 지금 예정완 브란드.슈호표 회담에서 어 α{ 한 연급한만한 가~l 있는 오

햄( Risiko )갇은 것이라도 있약고 봅니까?

-당 연-

< 모념 어l 관한 움치I» (Ii‘rage naeh d8W Risiko )

정 치 석 앵 풍이 라는 것 윤 어 허 한 것 이 든 ( Jedes politisehes Bandeln ) 워 쉽

(.£.헝 ) 성 윤 매±하고 있융니약 ( Risik'~b81ad.en ) 요든것이 성공적으혹 되어

냐갈것이 바늠 보증서 갚은 것은 절대로 정 치석 챙옹에서 는 있지 않습니아. 저

래 도 위 쉽 성 ( RisikO hin ). 01 래 도 위 쉽 성 ( Risiko her) 은 향상 9-르는 것

이으록 이어l 매하여 용기쉴 가져악 합니냐. 정말후 진칙을 폴혀.IT. "5~연 아니

연 움직。1-"1 않고 소용히 있아가 카은 옥이 웅직여 도는것을 기냐 "'I 는 것도

니J법엽니아， .:L리 고 우리 늠 춘 -윤 히 오 랫 옹안 그영 게 해왔음니냐. 」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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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옹얀 이 방연헤서 이츄어진 .것 oJ 과고는 하나도 얹융니다，

품칙i

장관념 옥일 연앙정쑤;;.}동쑤 써i 릎란에서 만나-는 것각 관연시키는 그 우슨

샤싣어I 관계펀다든가 흑윤 표후투콸 ( 의전 } 관계어1 우슨 샤선 조깐 료 ( VOrbeci]

ngungen ) 이 있음니 까 ?

-대 당-

〈ζ아쑤란 사천 iE건 oj 얹음» (Koine Vornediugungen )

우리는 이 얀남(회람)을 약우딘‘조건도 아우란 사선후건도 없이 ( Ohne

Bedingung€ri und V'orbedingungen ) 선챙시 키 고자 한냐 는 점 을 우리 는 언제 냐

‘’ 되풀이하여 전영하였윤니다a 그라고 이러한 대도가 또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기초 ( Basis) 라고 냐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호간에 서후 존

경 ( 좋) 하고 ’ ( nespektieren ) 어 떠한 ε럭 을 써서 알올 옹요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섰약는 점에 울올 우리는 유의해야 할것업니아，

그러 고 일 。! - 。! 쯤되 고서 야 상호 성 족하는 형 대 ( Umgangsforme피 ) 같은 것 이

냐타냐고， 어멈 의이로는 프록동콜{ 의건 ) 적인 품제도 응장하겠읍니아

o

τ
치E

권하의 선암자이 며， 그리 고 현재는 사민당 ( S PD ) 원내총우인 혀l 르베르드 에

너 ( Herbert ￦ehner ) 씨 는 01 회 당의 결 과는 냐쁘지 않을 것 이 라는 견 해 를

피력하였융니냐- 왜냐하연 二L 이유는 서록가 약은더l 있을지는 모르냐 쌍양이

약갇이 그들의 협상용의를 천영해 내고자 하기 혜움이라는 것입니닥‘

귀하는 이 운제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융니까?

-당 옆-

«연방국회어 I 광엄위한 Ill-탕이 되어 있닥)v (Breite Easis im Bundestag)

냐도 야 ·운객플 에너씨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실세석 움제를 Ill-탕우료

하는 노력 을 확고부동하게 해 냐가무혹서 ( das entscheidende Festhalt6U

a끄 dar sachllCh6n 'sema.h‘때g ) 그 결 파로 지 금 생 각으로는 옥일 연 암공화놔

국회에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 광법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닥고 보는데. ， 01 것은

생각하연 정말 ct챙한 일이라 하겠읍니닥.

-질 운-

l런데 프랑케 장관닝 ! 이러한 브란드 수상의 회신어l 대해서 ·행하여진 -동부

-? 17-



버l 쓸갚각-쥐 저음 간응 r츠꾀 :치;:-날- 브란느 수강 c! 울- 브 ei ;;1 트의’ ±약 초얀

어l 아우선 건급도 하고 ν"I 잖아고 겨1 속하여 "I 냥하고 있융니냐.

이 °1 깔 얄려져 있는 카와 같이 울브리히드는 국꾀닙석。 l 고 쇠고석안 갔체되

수립 ( d， ieA~fnahme γhkgr‘rochtliGher‘ und cl.i plo:rraτiscr.er I'nzi딩hungeι )

을 d r라고 있 는 것 업 니 斗‘ 브잔트 수상에 대 한 바 난을 올것 같 o 넌 가령 불가침

조 약의 "I! 결 ( Geπal -cverzich tsγ8reinoarungen ) 이 란 것 은 ( 그듬의 생 각우흐

는) 우 ( 독일의 ) 국가까 서."2.릎 국거l 엽적우후 승인만 후라야 가능한 것이라

는 겹니약 oj 리딴 양부 허l 플란(측 동독)축익 첫 반응융 쉬하는 야망 7fj 관

단 ( 평 가 • 생 각 ) 하싱 니 까 ?

-답 언- ζ

울론 。 l 운깨어l 매하〈셔서도 후란투수상으! 회답서한에 한규L 설 언급이 되어 있

육니아- 거기에 는 사휴가 운서로 자기측의 견해플 딸표하여 ￡시하는 일알랑

::1.안윌 껴 가 야 1쳐으-며， 이 처l 양추。 l 정 말s:. 공동석우호 가질 는이4수 것윷 말선

시켜 나가기 위하여 회담에 입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입장이 낡혀져 있읍녁약.

:.L렉니까 。 l 건지으! 눈쿠.£윷삿 같으연， 운러시키고 있는 요소블 제거하고

( rH.s l'rennencle 21ιr{iGKsτ!311en ) , 서 로을 결 합 ( 속 ) 시 커 는 요소 ( das , Verbi-

nl f.}nd • l )과 그러고 가능딴한 공동성응-..5'..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되는 품제라

뇌이 있 」 니 냐.

- , I εL2- 11_

정-판냥!， ::1.2-~ 'j 마지악 질놈 하냐 하셨융니다. 얀얼 이 안냐는 일 (회담) 01

성 앙 석 으.-슨 이 루어 선냐고 가정 하연. '~I 회 담 ( das treffen ) 윤 독알 역 ~I-에 서 그

ir 버l 한 앗아올 수 없는 정치석 사건( eine politisch냥 Bemieru ohn8 Beispiel)

。 l 라고 하 씨 읍니 아 . 어 매 한 느낌 ( 감정 ) 을 가지 고， 어 쩌 '1 뎌 석 설 안 ￡현무록

이때한 ;3 "I 석 옥-표←룹 가지고 장관 자신운 동주 버l 를런으흐 여행떠냐시캡니까?

二L러만 -<I-살융 기억하고， 이떼한 알。 l 있더라도 안일에 빠져들어가는 알이 없어

"i 겠나는 생각뚱 하고 있 A역， 매샤플 이 "1 즐 갈 α} 져서 처리하으후서 이 전셰

문에녁 숭우l 어l 얄잊는 허l 우리룹- 마련하고，::1.영게 하무료서 어떠한 결파라도 장 71

악인 관김:J tε .!:!..아 가능케 하여야 섰 cl-는 성각을 가지고 있융니아.

1,7 'J 년 2 캠 24 엘자 븐어l 시 말간된

‘、 ，_~ -'J:} -bL와# 성 뜯으l 간판， _goo. JL 서 관~> 0,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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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주주되 공-화국 내 각 차판 코올 (Kohl ).

독일 염박공화국 수상실 책임자악l 게 서한

(1970.2.20)

독일 연암공화국 수상실 책임장관

호프스트 옐케 교수(박사)귀하，본

애 우 존경 하는 장판 쥐 하 l

〈ξ예 닝1 회 담을 위 한 일정 » (Termin der Vorbesprechungen )

‘.J- 1970 년 2 월 18 일자의 귀하의 탤리 타이프 서한에 판련하여 닥음과 같윤

샤살올 귀하에게 알려는 아업니닥.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살 부책-임자

( d8r SteJ_l\!τarτreter des Leiters des ~uros des mi~lsterrates ) 게 료하

루특 쉬 쓸러 ( Gerhard Schussler) 박사가 옥알 인수주의 공화국의 수상파 옥

알 연얀콘치국P! 수상간의 회당(만낭)을 위한 예바회담에 판계되는 기숲(석인)

운제를 처리할 위임을 발았읍니다. 쉬쓸러 박사7}-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

파 독일 연 llJ-풍화국 정 부수반 ( Regierungschefs ) 이 만 날 날자를 최 종석 .2.._~

확정하고， 그밖에도 있을 기솔걱이고， 의천석 ( 프로동콜과 관계되는) 인 운제들어l

판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1970 년 3 월 2 알 10 시에 배블린에 있는 독일 인수

주의 공화국외 내각살 사우살에서 옥일 연앙공화국 수상살 내if..자플 얀날 순 HI

를 하고 대기하고 았폐 핍니닥.

귀측의 대 표자의 이릎파 직능 ( Funktion ) 올 착시에 우리에게 흥고하여 수쇠

시요.

껑의를 표하연서

독얼 민주주의 공화국 ( DDR ) 내 각살 차관

마하옐 5l.을 박사

1970 년 2 월 24 일에 온에셔 발간된

〈ζ독알 연방정부의 연흔 - 공보쳐 판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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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 장판，

옥알 만주주의 공화국 내각심 차판 코올어l 겨! 서한

(19702.20)

매우 손경하는 자판귀하 l

〈ζ 자암 ( Sahm ) 박사에 선 단위 임 » (Beaufr.ragung Dr. Sahms )

귀하펴 오늪의 텔레타이표 서한에 답하여 윷i!-I 히 자암 박사( Dr Ulrich

sahm) 가 독일 연방공화극 수상과 옥알 1닌주수의 공화국 수상간의 회 담의 순비

블 위한 기술석인 둠처l 을을 척리할 전권 대표자혹 위임밭았음윤 얄리는 '1-입니

약

자암씨는 세부-적인 일을 혜운에 쉬쏠려 박사와 선화후 연략올 취하거! 윌것입

니 아.

경의플 표하연서

연방 공화국 수상싣 잭임장관 엠케

1970 년 2 월 24 일자후 본에서 말간펀

〈ζ독일연앙공화국정부 연흔 공보쳐 관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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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하트 수사
..... - u ,

독알 연밖공화국 국회에서 염설 (1970.2.25)

빌려 브란투 옥일 연방공회-국 수상이 1970 년 2 원 25 일어l 행해진 독일 연

양공화국 국회에서의 후흔에서 독일 연앙공화국 정쑤의 외교 및 옥일 정책에

대하여 다음파 같윤 연설은 하였약:

〈ζ 경 기 상황종 ( KonjunktunJ.age )

국회 의장! 신사 숙녀 여러붐 l

“· 본인운 오늘의 국회 외교정잭도흔의 법위밤에 속하는 두가지점에 관하여 우선

언급하겠읍냐약. 그풍의 하냐가 오늘 마칩 바흔첼 ( Barzel ) 박사가 제기한 운

셰어l 관련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1주일전인 2 월 17 얼어l 이 국회에서 아음과

같은 잔씀 응 도렸냐는 점을 상기해 두는 바입니마-

즉 연 방정 부는 경 제 ( 경 기 ) 안정 및 성 장엽 ( das Stahilit~ ts-und Wachs t-

umsgesetz ) 을 신지 하게 생 각하고 있 ￡며， 경 기 현황을 예 의 겁 도하게 윌것 이 라

는 점을 말씀드였던 것입니마. 이 말씀은 지금도 연항없이 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경기현황올 여l 의 검도하기 위하여 금요일 오후에는 경제각료회의가 -뇨

집핍니약，

본인은 커·읍괴 같은 얘기는 옳지않아고 생각합니다 이쩌l 우리는 톡온을 중

도에서 마 마치고， 이 일올 이제 한언 여기에서 천개시켜 본약고 하는 것말엽

니4. 오히려 그러는것 ~닥는 국회에서 oj 러 한 후흔을 행 한후에， 당해 위원회

들이 각익 ( KabinOT.• ‘ 준매 도 할 경 전체 운처l 을 닥시 한언 예의 검￡하는 것

이 옳아고 생각됩니아i 二L뇌;{까 여기 국획에서 &.의되고 그리고 그밥에 얼안

사회여흔에서도 혹의되거냐 제안되는 일둘올 참고로 감안하연서

그련에 옹료호!원 d}- 료첼써 ! 이러 한 운처l 들어 사회켜￡후 ( 공개척무후 ) 도 논의

되고 있마는 것윤 민주주의 사회헤 있야적는 당연한 일업니냐. 그라고 이러한

공기I. 사회적 도홀에 연양정」츄의 각료들도 감여하고 있다는 사실운 이 현 독일

연앙정쑤에서안 알어냐는 새후운 일 ( NO, um ) 응 아닙니냐. 냐는 여기에서 정

말 안복하여 천영해 우는 d}-입니아.

이 현 연 캄정 부는 경 솔 허 :J..릭 .J2. 넘 B 허 억냉 동 쉰 는 일 은 화 -"j 양 슬 쉰 갚 서 ζ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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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 경 제 ) 얀정 조치 » (Stahilisierungsmaβnahmen )

그러냐 얀일 계속하여 (경제)얀정조치릎 취하는 것이 설매로 필요하다연， 본

안은 이 며철간에 추가적 ξ혹 안정초치를 쉬할것을 요주하먼 사람들이 이어l 대

하여 켜극적인 지원쓸 아끼지 말아수기 바라는 마음 간설합니마.

〈정 쑤와 언홀» (Regierung und Press6 )

우엔째로 우선 엔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 국회의 로흩이 어단

가 망돌하게 ( Ab.r‘upt) 끝난데서 연유하는 것 엽 니아.

본인은 샤살 당연히 지셰되었띤 것저럽 71 꺼허 한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

던 것입니마. 본안은 정부와 연흔의 관계에 대하여 한마디 첩가하여 투고자

하였먼 것입니냐. 여라운께서는 제가 지난언어I 하지 뭇하였던 이점을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얄씀드라도록 해주섭시요.

첫깨 만알 아음의 일이 이며 이전어l 영확히 되어지지 않았으연 아우튼 그

사이에 을럼없이 영학히 되어 셨 ~<'-I 라고 옵니약. 아릎이 아니라 연앙공화국 언

흔 ‘ 공보처 장 ( dar Chef des‘ Bundespr8SS8amt8S )! 이 조작된 늄스 ( Manipuli-

erte Nachrichτen ) 에 프러 셰 스특를 제 기 하는 일 에 대 하여 어 느정 도의 이 핵 싱

( ein g0wisS8S V3rst~dnis ) 을 표영 안 d~가 있 는데，..:z.러 냐 이 로써 그가 폭력

행위 ( 휴 좀역식 수단.£..쇼 이러한 항의를 제기하는 행위 ) 냐 축운 그-람의 냐

，은 뱀어l 저족되는 행동으후 항의를 제가하는 사람들파 동일시하며， 이에 찬성을

표시딴것은 아니라는 점이 아우튼 ..:z.;간 영확허 되어졌우려라 봅니냐.

둘째 "it아( Benda) 의원께서 약음파 같슨 oJ 야기를 하셨는데， 져외 생각으혹

는 사싶 이 움쩌l 둡 확살히 파악하고 그 성 걱에 잊는 발언이라고는 .!L지 않습

니다‘

-어느 옹낭 주라파의 나라플 암시하연서- 억L다외원운 이 운쟁의 초점이 기

온법(헨엠) 제 5 조에 대한 해석올 누굳가가 정부측으록 부터 냐용사랍이냐

( Irgendjemand aus dar Regierung ) 흑은 정 쑤를 위 하여 대 벤쿄자 하는 샤

암이 그 권리 을 주장하기 혜 품에 서 생 겨 냐는 농쟁 ( Kontroversa ) 이 라고 말하

였융니아. 이알윤 울흔 도대체 있울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약.

〈ζ 으l 샤 표.A 1 .2.1 자유» (Meinungsfreihei t )

샤실윤 이 보다 휠 δ상- 사소한 일。l 었￡역，..:z.려고 지금도 D~깐가자입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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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전 ( 낌ntscheid.ung ) 에 판한 ·갚제가 그 츠점을 이푸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깐l 디 까지 나 의 견 ( Meinung ) 이 었 띤 것 입 니 냐 •

'"1 마익원이 욕 원얀마연윤 의사표시의 자유( die F:reiheit dor 'Mainung· ) 에

관깐 것이하고 할수 있겠윤녀냐-정걷-와 정부의 위족을 받윤 사량을에게 대

하여도 바잔가지 일억1r11 - 기본엽 처1 5 조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외우어l 관하여도

의사듭 도시할 수 있.끄 또 외사릎 표시하여도 좋은 그러딴 자유에 판깐 것엽

니다.

«: 연릎의 자유» (Presse~reiheit)

세째 정부는 기본엄(헨법)이 그러하고 도 자신의 확신이 영영하는 tI}에 짜

J ., 라 ;'.] 사표시 의 자유 ( die Freiheiτ der Mei IlUng ) 와 언흔의 자유 ( die P.res-

s·efreiheiτ } 릎 위하여 앞 ~J흐도 계속하여 。 I 블 보증할 것업니아.

정부는 언제든지 그러고 어머에서든지 걱정스럽고( bedenklich ) 위험한

f G6fL;• LLi ‘):il j 발전이 행하여 지고 있￡연 이에 대한 그의 의견을 칭육￡로

말궁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업니안( 즉 의견표시을 할것입니다)

그러 냐 정 -부는 tlJ 관적 안 로흔 ( die kri tische auseinand.ersetzung ) 을 두려

워 한다거냐 혹은 이판석인 ￡온윤 피한마고 하는 오해가 일어냐지 않도옥 노

력윤 다하겠읍니다 1

그러연 이제부터는 좁은 의미의 오늘의 ￡흔대상￡혹 올아오겠읍니아. 지나간

몇달 동갚윤 꾀돌。!격 고창하고， 요 여휠간의 현지} 사정읍 또한 밝혀 생각해오

연， 우선은 우리의 대화의 엄위플 닥시 한건보닥 넓히는 것이필 네 ( 4 ) 가지점

에 귀착하게 됩니약. 0] 대화의 벙위를 넓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외우장판이

도한 의 식척 ￡혹 대 옹쿠정 잭 ( die Os tpoli tik ) 과 독일 정 책 에 만 그의 발언을

국한시키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ζ서쿠라파 단결 :>-> (Zusarnmen.schluP in Wes teuropa )

이 4 가지 요검중외 첫째 가 서쿠라고}에 연합하여 단결하여 냐가는 파정 융 동

하여 걱12t블 이룩하려는 우리$.} 노력이 결과7r 없지 않았약는 사실엽니다.

주주 공풍시장 ( EWG ) 의 과￡기석 상대룹 종결시키는 데에 대한 협상은 올

롤 ￡듣 사랍을 만족시키는 것윤 풋되었겠지만 어려운 현냥이없￡역， 아우든 성

공석으로 끝맺융。l 되었읍니마.이점에 관하여 #회에l 보고자 있제 되겠읍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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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공응시장‘ ( EWG ) 확장에 관한 협장。l 열리게 웰것엽니마. 이 이상

더 말할 수는 없겠읍니다 ν 하여간 이 구공시 확장 햄상은 열리게 펼것엽니냐.

내주 관인이 (영국)런면 망운-응 하게 되는데 그.혜에 영국정부와 이 둡지!씨

판하여도 에화를 Lt누꺼I .s뀔것이여， 이밖으l 마은 품제뜰에 관하켜도 알션의 회닫

을 갖제· 쉴것업니아.

〈ζ소련 , 도올랜드 그러고 옥얼 인수주의 공화국( 등독) 파의 획담>

( Gespr1\.ch mit d8r Soηjatunion. Po18n llnd d.er DD R )

줍째 대 옹주장잭인 연에서 올해에 우리가 행딴 것은 우리자 지난헤 iO 월

28 일어l 이 국회에서 예정‘발표랬만， 二L라고 독알과 국제 여흔에 우리가 예정발

표한콰 있는 바로 그것 을 줍수했다고 하겠읍니다‘ 즉 &켠과의 회당이 二L 하

냐인 데 , 국회 의 원 선 거 가 있 기 전 에 이 펴 암플 재 개 할것 이 제 안되 었 언 것 이 여 , 。!

것。l 실제로 재개되었융니아 c 그 ct 음 와르샤와의 회당으로서 l 포올랜드 인만공화

국파 회 담을 가졌무역， 끝우후 동부 에l 블단의 정 권파의 회담 도한 꾀하지 않았

융니다.

세해 우려효l 정객윤 가상석 공상을 배제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러냐 긴장의

해소플 집요하게 수쿠짜는 정책으로서 세계와 많은 쑤붐에서 강력한 정치척， 도

덕적 지지를 f닫고 있융니아. 이러한 우리의 정책윤 우리의 동맹국둘후 부터

또한 강랙한 뒷말칩을 받고 있융니아. 특히 워싱먼， 파리와 그리고 또한 런던

의 지지릎 득멜히 말고 있읍니아.

너l 써 온안。1 4 월초에 닉슨 대풍령의 초칭읍 맏아 오든 중요한 헨살운껴]£.의

를 위하얘 워싱단을 낭운하게 되연， 지금까지 키워오고 증염되어옴 "I 국파의 우

후척인 업응이 약시한엔 영확히 되어젤 것잉니마.

〈ζ꾀교정책 첸황에 대한 닉슨 대봉령의 보고〉

( Bericht zur auPenpoli tischen Lage )

"I 와 관련하여 온안음 {흔안。l 오늘 아칭 암시째 두었단 그라 냐 아주 중요힌

의의뜰 -"I 니는 광엄쉬갚 니{용슬 갖춘 닉슨태풍덩의 쳐고정걱 ~i"앙어l 댁한 쏘고

릎 온 국회의 후흔어l 소 7i\시 키는 섯 이 좋셨아고 옵니 냐. 약시 말해서 二1. '1

온동71 가 정 화 의 요강 ( d.ie Frieden,ssicherung ) 을 。l 추고 있 는 2 월 18 닫

자의 ..'L고쓸 이 ￡흔에 ±.새단파 올시에 동으1 ciI.자 하는 것입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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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 국대 풍령의 보고 ( 서 ) 는 구타파에 래 한 미 국의 유내 -를 강조하고 있~며，

이국파 구따파간의 순수한 파트너걱 영장올 .AI AI 하여， 서 쿠라파요l 흥일풍 위 한

노랙을 녁l 속하여 장려하고 지지한을 밝히고 있읍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우리 의 -형확 추쿠정 책 ( Friedeus :poli tik ) 에 대 한 미 국정

쑤의 영확한 이해강올 내표하고 있.£.며， 동쑤신영의 우리의 이웃냐라듣파 관계의

정상화플 혜하는 우리의 노력갚 영확히 지지하고 있읍니다. 이점을 본인은 우

선 매 난의 대상에서 지l 와서키고자 합니냐. 이러한 보고서가 지니는 의익둡 본

안은 정부만을 대표하여서가 아니라 、 않윤 사캄들의 옹으l 블 얼어 이 자리서!서

감사히 생 각하고 높。l 평 가하고 판영 하여 마지 않습니 약 •

〈ζ 마 국의 쿠라파 주둔?> (PI‘~8eIl Z der USA iu ''E uropa )

의원 여러훈 ! 본인은 뿐만 아니라 마국의 쿠라약어l 있어서의 앞으로의 주

둔품게 어l 판하여 우리 어l 게 불가꾀 하게 ( z머angS Iaufig ) 불러 한 영 향울 끼 치

게 되-는 상장2£. .£.흔읍 천개시켜 냐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약. 안일 여러

분께서 저의 。l 러한 축고흔 경청하여 말아둡이 -tl 다연， 여기에는 이러한 운세들이

잊지 말고 포함되어야겠읍니 약. 즉 이러 한 움제에 대 한 공개￡흩같은 경우씨는

-물흔 어공개 톡흔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겠음니아안- 이국의 주라따 주둔은

우리를 위하여 직캡 관계되는 것이역- 우리와는 부자석 관계만 있는것이 아니

라- 또한 쿠라파블 위하여 직겹판계되는 것이라는 접을 영확히 해투는 것이라

야 겠읍니닥.

그러냐 °1 국의 쿠라파 주둔은 물흔 며국자신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것이며， 세계

열강.£. ( Weltma.cht )로서의 지위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I 위와 二L라고 세계의 이

부붐(쿠라약)에서 차-"')하고 있는 미국의 위치에도 직접 관계되는 운제라는 것

을 영확혀 해투는 것야라야 하겠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노촌

야라는 것윤 그 어혀한 것이든지 간에 오츄룹 엠 하고 말것이며， 이렇게 된아연

°1 국파 우리와~J 관껴l 에서 생져냐는 여러 가지 삼재 둠제늪올 해결처리하는 데에

도 영향이 끼쳐지겠7] 랙운입니다.

« 옥양 정 책 의 가능성 흐'> (Mδglichkei ten der deuts chen Balitik )

의윈 여려붐 l

몇붐 의원 안샤둘의 이야기플 둘어보연 숨’페 마음 ::r 같은 잎상융 맏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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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융니냐. 즉 이 분듬은 r 켠에 대 하여 주장과 요구죠건을 제시 하여 야 를 판청

시켜 냐갈 수 있는 독일강책의 가능성어1 판까여 언급을 할채에는 득알 연앙공

화국 ( die Bandθsr‘아lublil< neutschli씨d ) 표 이 분둡- 온 마치 하냐의 세 채 캉국

( eiug Weltmacht j .:~_록 생 각하는 것 같￡켜， 경우에 따라서 는 미 국 강다도 뎌

욱 강력 한 막강한 샤 꽉 국가-듣파도 보 는 것같」ζ며， 그러 냐 그와늪 안내후 쏘럭1

의 위 행 ( die 80',‘·’:i"tische Gefahr ) 을 설영 하얘 는 헤 이l 는 이 월 저 지 하고 막

아낼 수 있는 서렌안염의 가능성표 있는 현샅1i!.아는 웰산 적거l 피·소i녕가하는

것 갇은 인상윤 끼 711 양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석까뜨←~~서는 경우어l 따라서는 천신한 사람들의 마응( naiγg

Ge7끼hor) 은 어 찌 연 움직 알 수는 있 융지 _1:.르냐， 그러 냐 이 갓 우록 정 치 를 해

냐간냐는 것은 있; 수 없응니아‘ .~
우리 는 옥일 C선 H~ 과 '-'I 궁 으l 정 치 석 힘 ( die politische Krafτ ) 을 정 팍하게

겨l 산하여고 노석함니 ι} 우리는 잔체 구라파석 므l 마어lλ! 형화릎 위한 협동- 경

양을 강화하려 고 /니 4스 i ~ 있..Q.며， 이 용 게 하는 이슈중의 하냐가 우리 앞에 놓여 쳐

있는 오늘파 내알아 써세에서 어허한 잠재석 군사석 잉게이지앙이 가능한 것안

가어l 판하여 'f'-이는 앙말￡ 여1 의 주시하고 있기 해운업니 4.

의원 여러운!

(옥김)연앙정 Ftr 사느 혜어l 가서는 동，서 양신영의 세력의 합츄와 협동무

보 안하 σI '，5\'냐익 녕한잔서가 。l 룩되어 질례까지 구라파에 있어서익 이국의 궁

사석 F 둔 같 학 브하 71 우l 하켜 자기의 힘~_s. 할 수 있는 오든 연을 마할것이

약는 선 윤 켜 녁 흐l 띤 :ε 께 /‘ l 늠· 인 ￡셔 도 좋을 것 입 니 아 •

ξ; 닝! 잉 커l 이 지 앙 _~> (De sengagement )

01 궁에 관하샤 。 l 야기 할 혜에는 〈ζdisengagement »이라는 용어를 써야

칼것엽니아- 울흔 우리 는 -0] 캠 올 이 미 밝힌바 있지얀- 미국의 ~1 잉 게이

지앙을 족잔λl ’|는 'Ii석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싱을 모으고 았으며，

fE만 그영게 하지 않으연 안원것입니냐. 그러냐 현재 강황은 오늘아침 이 자

리걱lλl 애후펀 ( B'J.l" Z'31 ) 써가 얄한 것어l 따료연 정 반대인 것처럼 보엽니아.

휴일 r;i 양당화국정루 7t 二L 자;jl] 혹서 -이겁을 온인은 셔기어l 아시안엔 양해우

\...: d1 이 지 안 - °t우선 판상응 가칩 。l 없이 ( Illusionsfrei ) • 그러 냐 성요다서

긴 -J oH -r 는 df-입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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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창의 완화를 휘，한 노력올 하지않고， 짜라서 풍기간의 기간우혹 군사켜 부낚울-

즐이 는 알을 위하여 노력올 챙 하는 것올 거철‘한마연， 그 결과로 냐다냐는 것 윤

이국 산원이! 이려한 경향이 얼어냐도폭 장려하는 것이 되고 말것업니아.

( 극회의원 d~료챈 박사 : 수상， 긴장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요쿠한

사감이 이 국회에 누가 있읍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그 핵섭이 아닝니약.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斗후 냐음의 사살업나다: 바로 이러한 천후관계가 도한 현재 주어쳐 있

는 여건에셔 우리에게 생겨냐는 • 울7t픽성과 일쳐한약는 접업니아.

〈ζ톡일외 위:<) ~ (Die st려lung Deutschlands )

’ ‘’ <:ζ톡일 장지흐 ( 1)Autschland M.agaziu) 2 월 호에 슈트라우스 ( Strau껴 )

의원이 기고한 내용올 오풀 또약시 한언 영확히 반박해 울려는 생각을·했더라

연， 본안은 이"，) 언굽한 4 가;t] 핵심어l 한가지을 추가하여 5 언째 요점올 추가

랬을 수도 있겠읍니약. -아우틀 제가 슈투라우스 외원의 말을 글자그대로 인

용한아연， 녹일의 지위는 점점 머 악화되어 가고있냐는 것업니닥， 여기에서 냐

는 그 어옐 있을 수도 없는 낙천점이고도 주홍색 빛갈의 독일상( kein

rosaratas. unerlaubt opτimistisches BUd) 을 그려 보이고 싶지 않습니

마- 그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융니까 /- 그러냐 냐는 신운올 원어

보라고 권하는 아업니냐. .=1.리고 또한 외국 신움을을 읽어 보생시요. 나는

상업안들과 샤업인들과 이야기 냐누어 보라고 권하는 바업니닥. 그밤에도 세상

이 몰아가는 것울 아근 사랍들과 또한 이야기 해/보라고 권하는 아입니닥. 이

형게 상품융 얽고 사랍들과 이야기를 냐누어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아음과 같

율 것업니약. 우리가 ;t]금 처하여 있는 업장윤 그천보다 냐쁘지 않마는 것업

니닥 • ..2.혀려 어멜 국제 판계에셔는 그천보아 어느 정도 까지는 뎌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엽니마. 이것윤 우리의 이해판심의 대상이역， 결코 한 정견L의

관싱이 아니라， 이 휴일 연암공화국의 ‘ 판엽샤 (r1i따lt das Interesse einer

Regierung.Bondern daB Interesse dieser B파ndesregierung Deutschland )

인 것 업니마. 즉 지금의 이려 한 현황이 앞으혹도 계속 유지되어 냐 7! 역， 가능

하연 머욱 좋게 향상되어져 냐아7t야 겠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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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오스크라 회 담» (GeSpr;;'Ch6 in Msgkau)

그러띤 이체 야당의 뭄셰이! 관하여 언급하겠릎냐다. 우선 ..2..간 아칭 제기펀

운꺼l 플 ·풍에서 어쩌연 가장 중요한 운페아고 생각되는 것부터 마루겠윤니약.

-"j 금 정쑤는 오스크바에서 그러고 그밖의 어느공에서든지 회담월 하고 있는대

여기에서 정 우는 -발연을 운자그디1-'료 인용하지 않고 그 의 이로 보아 안용향니

냐- oj 곽회어I -'L고처 l 졸한 자신의 정부선언의 터i 우리 얀어l 서 ( 1m R~hJ::len

i~rer elgenen hier aQgegetenen Regierungs닝rklSrungenr)← 융-걱 이고 있 는

가 라는 야당 당 수으l 잘둔이 그것 입 니 약 •

사..s첼 의원쩌서는 I 웰 14 알자의 정쑤선언을 주록 생각하고 이야겨딴것우록

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10 웰 28 일에 있었던 성영과 1 월 14 일어l 있었연 ‘

성영을 냐 같이 착얀하여 말씀드리겠윤니아. 끝무후 이 질뭄에 대하여 은안은

아음파 같은 에 당융 내럴 수가 있겠읍니마 : dl--'로첼써는 여기어l 제 71 펀 품제의

탑을 알고 있읍니아. 그려냐 냐의 추측A로는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데 dl-료젤 에 가 。 J 0] 알고 있는 것 을 여 커 에서 운셔 화 ( akteukundig rnacheu 'J

시키자는데 그 의의릎 둔는 것으후 생각됩니마. 다시 얄해서 이 운제에 대하

여 본인이 이 국회에서 랭하는 답언을 동해서 이 운셰어l 대한 답을 움시화시

"\자는 것얼 납니다. 냐는 이 답연올 해브드옥 노력해 보겠융니다.

의원 어려운!

I 윌 14 알에 댐파여신 이 01 언급판 d l- 있는 정부선언은 그 당시 정월에는 그

후 2 월어I '슬이되었던 혹아 줍 」손정적 ~i같 닿아플여졌던 ‘것이;0:]얀 -그러냐 본

안은 이정슬 알안 도외시해 등-니마.

그러고 지냥해 J 0 월 28 옐자후 정쑤 산연。l 있었융니약. 아우갚 아 루 정

부·선엔에 연굽되었먼 것어I 01 숨간 여기에서 。}우것도 여 첩가하고자 하지 않무

역， 이 우 정부선언중에서 요늘 여기에서 형하여 지고 있는 우'2-ISI 톡흔외 대

상이 되어있는 접둡읍 강력효| 강추해 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옥석뼈

파 의도 ( unsere zleleund Absie뇨ten J 는 그러 니까 이 이 암려 져 있 o 역， 그

러끄 。l 공 극회에 운만 아니라 약은 꽃어I AJ cr. 알려져 있융니약. 이려한 옥석

파 으1 cr.는 약흔더)""1 도 얄 수 있도욕 되어지고 있융니약. -쓸 71-칭 ￡약

( Gewal tV8rzi c h t s abkommen ) 이 쳐l 킬핀아 하이라도- cJ-갚 츄날이 J 듭므l

꽉익릎 겨l 속하여 추쿠해 냐가AI 않꼼 것이라고 생각하리만큼 우리는 .£.두가 속i

산하 지 ( naiγ ) 찮습냐 4.
-228-



«: 민족껴 통일:::» (Naτionale ·E in.hei t )

내 7}- 부기에는 사실 시1 계의 사정파 그.리고 세제속에서 옥일이 차지하고 있는

잉장윤 영꽉히 해 둔허눈 노럭만읍 하고 있는데， 민족켜 몽얼올 ￡기한다고 누

구·윤 。l 끗 저곳에서 꾸며대는 연들이 있다연 우엿인가 깔풋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첼 외원 자는 아주 특 탤어놓고 이야기 합니아.

-내가 귀후 듣치르는- 귀하가 요눈 아쉽 다읍파 같은 이야기을 하는 것을

-들었승혜 냐는 거의 공￡심같윤 것 을 ( fast '9 t띠as flngst ) 을 느꼈읍니다.

콕.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상의 노획은 슐터l 지엔 i 폼에흔， 동부

프리이산 동괴 운제에 판한 것 <;1 각. 마고 하었을 팩

• - 쪽연.Il] 외교정책-"-1 풍요 퓨lE.를 말하역는 J 첫째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안전

( 얀.!L) 파 뷰지의 도모업니아. 울칙12ε는 휴일언어i 판한 것이며， 그을이 오늘날

살고 있는 곳이 그 운제의 대성이 되겠￡며， 세째후 휴일인을 위하여 그러고

구라파의 E영화질서의 확립에 대한 독얼안의 참여릎 동하여 문엇이 최상￡후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인 7}- 하는 정올 그 대상우로 상고 있융니다.

«:쿠 라파의 평화질서 종 (Euro :gaische Frie d.enSordnung )

모든 노력이 하냐의 구라파 평화섣서로 통한 이 어려운 파정에 처하여 있읍

니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단 조약을 동한 협정 ( vertragliche regelungen)

은 -울혼 여기까지 도달할려연 어렵고￡ 됩난할 것업니다- 단순한 형식 이상

의 무엇이 갔어야 한것이며， 우리 민족의 정 당한 /관심파 독일 정 책의 평화적

옥척어I 안대되는 것이 아니에야 할것 업 니아. 그러 냐 지나천 만용을 가침이 없

이 냐는 여기에서 한가지 정윤 확설히 해걷는 수가@ 있용니냐. 우리가 성공한다

연1 하냐의 J 형 식 화원 붕 7}- 챔 죠얀 ( ein t:c.:l r rr:.alisier‘ ter G3waltγerzicht ) 윤

릎영 욱멜 역사 서(합)흘 남아 배려지는 않을 것얼 겁니닥. 아니연 그 반

대의 기능올 하는 풀71-챔 죠약이라는 것윤 흔재하지 않게 펼것업니냐.

-오해됨이 없이 이렇게 불러도 좋아연- 소위 빌스호펜의 이야기 ( das Vils-

bofenar Argument) 라는 것은 냐는 여커서 듣지 않았융니닥. 꼭 그곳의 져걱

은행 ( die dortig8 Sparkass8 ) 드 독일 연 앙공화국 중앙운행 ( Bu!""desbank ) 윤

앙켜버리려하지 않는냐는 이야기플 냐는 듭지 않았융니약， 아우은 이것응 독일

연 방공화국과 z:.련의 관제어l 애 한 대 조와 "I 교 { Faral1앙 ) 로서 생 각할 수 있 겠

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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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독일사랍에 대 한 풀신» (Mi ,straueu gegen~bar den Deu"tschen )

:J.렌터l 독알 연밥공화국야 쏘련을 위엽할 수도 없」농역 Eξ한 위협찰 의사도 없

아는 것윤 ，.(r살엽니마. 우려에게 기붐이 좋먼 좋지않던간어l 쏘련과 동쑤 신영즉

에，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을어l 있어서 뿔만 아니라 기 타의 닥흔 정 부들에 있어적

도 아직도 여전히 독일 사랍둘어l 대 하여 그리 고 또한 독알 연방공화국에 대 하여

도 블신 (不信- MiPtrauen ) 이 냥아 있마는 것은 그러 냐 또한 사살업니냐. 냐

는 닉슨대풍령이 2 월 J 8 엘자의 이 미 언급한아 있는 그 연설에서 쏘련은 -이

것은 구라파에서 영화어1 도달하기 위하여 펠요한 일엽니아- 독일에 대한 시대착

오척 인 공포싱 (die , anaChronistische Furcht γ。r Deutsc뇨land) 을 극복하지

않으연 얀된다. (d얘 d.ie SQwj6tunion ….-.•• die anachronistische Furcht

vorDeutschland. ube rn'inden musse ) 는 악슨대동영 의 외견과 알치하며， 이 견

해를 앞으혹도 껴l 속하여 가지고 있겠융니다.

«동우 진영 의 파트너들의 업 장» (Posi tionen der 8st11chen Partner)

dr르첼 의원은 오늘 아침 이렇게 질의하였읍니다. 동쑤진영 파트너물의 우려에

대 한 업장이 안픔없이 ( fugenlos ) 셔혹 조정되어 있마고 생각하는가 l리고

만일 이것이 샤살이라고 한아연 정쑤는 -냐는 웃을 딱라 안용합니아- 이점에

대하여 야당이 l 월에 사태플 정확하게 명가했약는 점울 수라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외원 야료첼 박사; 그러단 둠제는 권러의 주장파는 상관없는 것이투록， 냐후

서는 ::z..러한 질뭄운 전연 한 dr가 없다 I )

-그.러한 질운이 있었융니아. 그러냐 그와는 상판이 없는 것이 있마연 그러연

어욱 좋슐니아.

( 기민당 • 기사당 의월을외 높윤 소라지홈 : 귀하( 당산운} 는 귀하가 대 당할 수

있는 질움을 솜수 제가하고 있는 것이 아닝니까 1 )

-의사혹( Protokoll ) 윷 뛰져 보생시요. 그밖에도 스스로 질웅울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는 얼업 니닥.

그러 냐 냐는 이 켈운외 쳐l 기율융 여기 야 국회에셔 행하여잔 켈품과 로흔과

의션의 주장둥과 밀컵한 관켠융 ;r;1 어셔 하고 있는 것입니냐.

의원 얘려풀 l

알의 전후판계릎 알고 있는 샤합운 누주나가 아 -바료켈 외원이 이점읍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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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윷 냐는 아주 확신합니약_ 01 질운에 대하여 연‘낭수상이 엽언을 인

다연 이 대 당은 수상이 진켠윤 주삭 시 착하여 -풍은 /: -7- 흐l 깔동~ (Opere. r.. ion)

을 앙채하는 것 이 될것이 라는 점윤 알고 있을 것 임이 플럼없음니다.

--.렴<>!!도 붕구하고 냐는 여기에서 탑언하는 것을 펴피하지 않겠·읍니약. 우리

와 "l 교하여 정 쑤체꺼1 ( Reglerungssysteme ) 야 어 떻게 약료먼지 간에 아우든

이 을 여러 냐라는 역시 주권국가을 ( souτerane Staaten ) 이 며， 그러 한 수'tl 국가

~등이 인틈없이 엽장플 갈야 한아는 것은 드운일입니약 (selten) ， ol 것이 첫

찌'I £. 말씀드궐것입 니아.

〈ζ 대 동쿠 정 책 » (OatIl여itik)

슈트라우스 ( Strau,8 ) 의원윤 이 미 언급한바 있는 인 터뷰에 서 -내 자 갚하는

것 은 연설 ( Rede ) 이 아니 고 〈독일 잡지 » (Deutschland MagaziU ) 에 간

행된 인터뷰찰 말하는 것 업 니 다- 하나의 위험 한 공상흔 ( ein gefaIlrlicll” r

Illusj Q !li smus ) 을 얘기 했윤니다 • 마 "1 동부진영 ( d.er 0stbLock) 융 교판

하여 서 _'2.. 야 간시 켜 놓을 수 라도 ( auseinanclermanovrienm ) 있 는것 셔 렵

위험안 공상흔을 피력하였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약루고 있는 운제의

영 역에 속하며， 손수 제거한 ’운은 아닌것입 니냐「

이 러 한 슈투라우스 의원의 견해 는 블림없이 잘웃된 판단 ( ein <:J krass8

Fshlinτerpre tation ) 이 며 , 나로셔 는 이 견해 플 정 정 하는 일 이 중요합니 약 •

우리는 앞으후 설사 그렬 수 있다 하더라도 난을 서후 이간사쳐 운리시카는

일운 하지 않올 것엽니다. 왜냐하연 우리는 우리와 아듬국가들과 ;그리고 풍-우

잔영의 엑러 만족들간에는 믿융( 신앙 -Yer‘trauen ) 이 걸요하기 혜품업니아.

우리는 결효 새혹운 풀신을 불러 일A키는 것은 필요치가 않슐니아.

그렌터l 오늘 아챔 슈트라우스μl 는 우리가 회담을 하고 있는 대상안 동쑤진영

의 국7~들윤 셔£. 밀접한 의건조정올 해가연서 이들 회당에 엄하고 있약는 점

을 :>:)켜하였는더l 옳윤 얘기라고 하겠융니다. 방뱅윤 완선혀 약르치는 하지만

우려는 우리의 우방국가융과 의견의 조정올 하는 것이역， 민주주의켜￡로 죠직된

국가뜰외 업장에서 이일올 수행해 냐가는 것업니아. 독자걱인 단휴챙위 ( ein

- Alleinsa.ng )라는 것윤 이쪽이거냐 저흑이거냐 간에 가능할수가 없 A역， 앞A

혹도 그러할 것업니다. 그러냐 :>:)긍 추신중에 있는 이 언덕 집중켜인 노력이

쟁하여 지고 있는 일의 경우어l 는 -이쪽이거냐 걱쪽이거냐간에- 째£.는 유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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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셰가 있는 여러 냐라블의 。l 해가 완전히 알 -"1 되지 않응 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 약고 이 것 이 그래 도 일 -"1 접 ( Uberaink-{infte ) 표 찾 아서 이 욱해 내 려 는 'I

도플 양헤 하는 요소후 말아을여져서는 안되겠융니마. 냐는 아시 딴언

영 액 히 해우는 d~이지 안- 우리 는 옹부진영 어j !ll강의 쓸일 -"I 헨상。l 알어 냐71

릎 추려하여 71 대한다거나 혹은 그곳의 정부들이 약화되기즐 기깨하지 않습니다.

더욱 '1 냐아가서 스t 연파 중국(그·려니까 증공월 의 oj )간에 의견흐l 울일지가

앞어 냐서 논쟁 ( Kontroverse ) 잡은 것 이 생 기 가 즐 d~라는 마옴 없융니 다. 얀

얼 이려한 일을 하는 사캄。! 있 Ct 연， 二L는 그가 원하는 것파는 정만대의 것을

결파」능 얻거l 쉰것이딱， 우것오냐도 옥알 정 "'I 블 역사가 7}- 아직 판상.( Phantasi.,)

~.료 추정해 낼수 암어l 없읍 어쩌연 형이상학적 사정어l 까지 뒤후 돌려벼라는

결과플 낳게렐 것입니아· 도대회l 이렇게 판약연 역사의 환상( d18se Phantasi-

'" der Ge8chieChte)01 우리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지 않올 것이라고 누가 말

할 수 있겠￡역， 그리고 우리의 오듣 노력이 우의 01 하게 끝냐벼란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읍니까?

〈ζ 합한 성 ( 合짧性 ) 의 움제 » (Fraga dar Verfassungsm랩igkeit )

의웬 여러분，

슈투라우스 써 71- 오늘 오션어I 합헨성。l 냐 흑은 헨뱀에 위배되는것 ( Verfassu-

I딴swidrigkeit) 01 냐 하는 터l 약에 판하여 의견.il시플 하었 읍여{ 한가.::<1 겁에서

냐둡 。l 이l 딴것 같습니냐. 순특라우스.써가 연설에서 인용한 」츄웅어I d~혹 이어서

품장하는 운장은 얘기하지 않고 넙져베렸융니다.

。l 러한 엘들이 우려늪간에 간휴 알어납니약. 슈특라우스 와원 l 그러냐 냐

에게는 귀하가 인용한 두 운장에 연결원 二L 운장이 중요하였만 것입니약-

- 슈흔라우스 외 원. <ζ 독알 장지 겨>- (Deutschland Magazin ). 2월 호에 서 운

자 그대후 OJ~용합.니마_ II 안일 부얀특 연방공화국 수상이 그의 정책이 지니는

합헨 성 ( 合않t:!:. t YerfassungsrnltPigkeit ) 에 관하여 운 영 하고 영 확하꺼l 그외 견

해를 밝적l 아연 II ( 그는) 이플 판영할 것이냐라고 귀하는 말하였-응냐 4.

이것이 귀하가 말한 얘기에 뉘이어 냐요는 꼽장이었융니약- 그리하여 냐는

그런 딴마어 말을 하려 하었 연 것 OJ.친I. 01 제 라도 내 7}- 양하지 않울 수 없는 정

윤 내가 웬파는 대 j응 운영히 말하고자 함니다: 내가 현법에 위안쉬는 일

( V8rf~ts]\.l ng8 ‘li'idrigkeiτ ) 이 라도 하는 것 치 럼 말하는 사앞 슨， 01 갚아i 쉬 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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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총영하는 일올 뒤후 미루-어서‘는 안원다 ! 라고

이와 관련하여 가영 마음파 같은 일。l 냐의 판섬-윤 끌니아‘ 당시 아데냐워

옥알 연 t앙공착국 수상。I 쑥련정쑤어! 대하여 처l 안올 하였올혜 그 당시의 극망장」나

슈드라우스씨는 。l 를 가리켜 합헌걱 ( τ"erfassungsre cht'J.ich ) 이라고 높이 평 가

했었는데， 아니연 혹은 그행체 평가하였을 렌데， 어떻게 이러한 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사실이 (측 냐의 행옹이 합헨성을 념애셔 헨엽에 위배되는 일

인것 처령 쳐들어 대는꾀I ) 냐어l 제는 흔 관싱의 대상이 웹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제얀은 。l 국회에셔 ￡의된cl} 없였먼 것 입니냐. -oj 제얀이 각의 ( Kabinett)

에서 로와펀바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 A냐 품서에서 oj 제얀에 대 한 자료를

폴 수 있윤니아- 그란데 。l 제얀의 내용안즉 우리가 지금 논쟁을 엘리고 있고

걱 정 올 하고 있는 품제플이l 서 10 이 냐 20 년 동얀 욱>JJ 조약 ( Stillhalte-

abkommen) 올. 체결하자는 것야었먼 것업니다. 그 당시 그는 (당시의 슈트라

우스 국양장판)위에 언급한 숫자의 첫자플 얘러개의 다푼 숫자들호 대치할 수도

있겠약는- 정-을 t 련추어l 암시하였던 것입니마. 아무튼 이보마 더 분영하켜1 일을

밝혀 냐가。F할 필요는 없을것 같융니마.

〈ζ 사건 조건의 이 행»( γ。rleistungen )

의원 여러운 l

야당이 제기한 뭄제에 판쳐l되는 이정과 판켠시켜서 소위 잘웃 선해진 사진조건

의 이 챙 ( die γermeintlichen Vorlelstungen ) 이 라는 점 에 판하여 몇 말씀

드려 리고 향니마. 슈트라우스 의원이 이 정올 지 냥주에 벨 써 영확허 해두었융니

마. 그형꺼l 펀것야 아무튼 도움。l 됩니약. 혜냐하연 소위 애국 ( 팔아 녕겨 버

려는 것 =Ausγsrkauf) 이라는 이 닝l 난의 풋이 우엇안가를 알 수 있게끔 되 었

기 혜뭄엽니마. 냐에게 지금 생각냐는 것은 핵 (우기 ) 확산긍지 조약 ( NYI

Nichtγ"arbreltung) 파 슈트라우스 의원 이 두 국가흔 ‘ Zweistaatantheorie )

이라고 쑤르는 운제엽니아. 이 두 찍!마는 그 형식윤 달랐지만 내용걱~로는 같

은 것 A후 오플 아칩 연합정당(기얀당，기사당) 원내총우에 의하여 여커 국회에

서 논외되에졌융니마. 본안윤 지급까지 언급펀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ζ 핵 ( 우기 ) 확산 급칙 죠약» (NV - Verτrag)

의웬 여려풀 l

우선 핵 ( 우기 ) 확암 급.:<J :3:.약에 판하엑 말씀드리 겠읍니 냐. 이어{ 관하여 l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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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파 간야 이야 71 괴어지고 갔응니 4. 자 이제 우려는 앙긍 이 책 확산금지

조약써 셔':1하였융니아- 이 말은 우리가 10 윌어l 예고 하였던 대후 11 월어J vj

조약어! 대한 서영이 행하여 졌던 것엽니다- 그렌데 벨써 포-풍렌드1 뉴욕.， 처l 써

dr냐 훈은 아른 곳틀어l 마음-파 같은 시-람을이 있읍니마. 우리와 영국인을파

폴랜드간어l 공동~i료 가스 초원 성 분리 기 ( 짧遠心分짧器- Gas1J.lτraZ8 1J.tr‘ ifugen)

프료젝트어I 판한 조약에 판채되는 움제를 제기하는 샤단들이 있용니아.

의원 여러분 !‘ 우리블에 대하여 암으-로도 오랫동안 야관석안 잘품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찌은 냐플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고 있응니아. 우리

는 여기에서 우선 마음익 사살에 대하여 야해를 확살히 해두어야 겠융-니냐 :

서구라파 즉 영국파 폴랜드와 독알연앙공화국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블 지니게쉴-

이 프후섹 E는 이푸아 지지 않았을 것업니다. 만일 득알。l 이 핵 확산금지 ‘

조약에 서영하지 않무으로써 조약의 체결。l 이루어 지지 않았머라연 이것으로써

역사는 바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둠서와 그러고 그밤의 오둔 전후판겨17~ 어떻게 되어

있는가플 완전히 암고서 하는 말업니약. 이점에는 터우니 없는 엉터리 설영이

냐 해 석을 가할것 은 전떤 없윤니마.

즉 01 중간 프ixl! 특( Zwisch6rnst{lck - )가 없 4연 살제로 효력발생운 되지

않을 것 이 라는 점 에 는 설 영 이 냐 해 석 의 여 지 가 없 는 것 입 니4. 그련데 이 핵

확산급지 조약에 우리가 서영하는 것이 _>11 준올 말하는 것이 아니마. 닝l 준은

또 마운 운져l ei- 한 수 있 c+_ 우리 7~ 진챙시 키고 있는 .대옹주정책적 노력과

간접적인 판련이 있아는 것을 냐는 쑤인치 않습니마. o{ 점을 냐는 알고 있었

응니마- 혜운에 냐는 10 월 28 일에 종합석￡로 모스크d\-， 와르샤와， 동부 에플

란의 씨가지 요청올 엔급하기 션에 마음파 갈은 사살을 먼저 말해 두었던 것

입 니냐 : 몇가지 ￡항의 해 영이 끌냐연 우리는 야 핵 확산금.::<1 a:..약에 셔영하

게 될것업니마. 라고

〈ζ 주저| 연합헨 장.9-] 걱 성국 조항::» (Fein1.staatenkla1J.se.l d6r UN -Cha rta ,)

내까 지금 얄하는 것·운 플필요하거l 우슨 공박-을 하기위하여 하는 것이 아닝

니 r+ _ .L 러냐 dr'료첼 의원， 귀하는 한 7~지 중요한 정융 윤표한것은 아닝니아얀

감서 6t컸음-니냐. 그러고 정동한 사랍윤 !l..우가 。l 것이 우슴말인가슬 말고 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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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연 합헨장의 석 성 국 조한 ( Fe:'.영staaτen Klausel) 을 우리 에 게 불리 하게

례석쉴 수 있는 가능성을 체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내가 통찰해 보건애후

는 좀 쉽게 되었냐고 여져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으후 말

0] 암아 그 해석야 우리에게 블려 하채 내려지는 것을 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아 커졌융니다. 아우튼지 국ll] 연합현장 제 2 조가 서앙강대국들이 우리어l 게 성

영 한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는 울러설수가 없융니다.

그리고 이 핵 확산긍지 조약에 우리가 서영하는 것이 -그렌데 일본이 또한

。1 :x.약헤 서영하였융니냐- 이1 조약이 차멜내우를 땀이 없이 -동세기능윤 발뷔

할 수 있도록 성공석무로 협상을 1날려는 전체 죠건을 이푸고 있다는 사실은

냐에게도 염백합니다. -불란서가 처~B'. 있는 특옐한 사정을 제외하연- 이티1 "-I

와 베너l 푹스 삼국둥윤 우리가 동일한 엽장어l 있기 전에는 뷔엔냐(원자력등으 I)

당국파의 협상어l 아예 임하지 않’윤 것이라는 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조"1 플 취하는 것이 폭일즉의 사전 천제조건의 야쟁

( 8irWdeutsche γ。r "leistur.g ) oj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 조약이 운꺼l

성을 지냐고 있약는 점은 우리는‘늘상 알고 있었용니다. 여기에서 의우의 이

행 ( Leiatung ) 이라는 말을 사용하거l 되는더]， 이것윤 평화라는 어려운 착엽을

위해서 않윤 국가둡이 이생해 내는 의우의 이쟁이지 -독얼 연양공화국- 간은

어느 한 국가가 다릎 냐라들을 위하여 랭하는 의우으l 이행일수는 없는 것엽니

냐. 냐의 선엽 수상께서도 이 붐야에서 지연，\1 키거냐 뭄제블 피하는 일 of 라늠

것은 장;1 적￡후는 지탱해 냐갈 수 없는 것얼 따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

약고 색쳐칩니마.

<...<::두- 국가흔» (Z낀vei-Staaιton-πle~rie )

외원 여랴품!

우 국카흔어l 판하여 말씀드리연 아음파 갇용니아. 내가 그러한 이론은 얀듣

어 내지 않였융니다. 독일 연앙정부가 그러한 이흔을 i삼녕해 낸것도: 아념니냐.

연앙정푸는 우리 민족중의 많은 사란뜰파 마찬가지로 독일 영호상에 우 국가

현싶 ( 8i n8 Z 'iVei -Staa ten-Reali ta t ) 딸건되어 냐왔아는 점을 인식하지 않융

수 없 거l 되 었 던 것 이 지 ( zur Kenntnis nAl1r::당l ‘ 퍼issen ), 0] 것 은 하냐의 이 론

이 아냥니다. 아우등 야렇게 되어 있다는 한삼 은 하나쥐 한단스려운 현갈( oin

o '3 klagEnSW '3rtes St~ck Wirklichke it) 엽 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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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 께 하으후써 우리 는 〈ζ 형 식 » (Formeln) 파 〈ξ해 결»( 떠sungen ) 이

라는 운셰어l 정하여 잉응니아. 지냐간 20 년 동얀 그런데 행식이라는 에려웅

( der ，.’。rlTIe.lkram ) 이 지 냐치 커1 ,"'1 배 적 안 것 이 었지 않습니 까 ? 냐는 이 말윷 서

염 u] 낸우록 하는 얘기가 아니고， 냐 자신도 아어l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업니아.

냐는 축품히 오랫동얀 같이 01 러한 일올 해왔융니마.

。l 것 은 연 합정 당 ( 기 연 당 ι 기 사당 ) 과 기 다 사 링 을어I 게 얀 관계 펴 는 어 연 품자 가

아냥니아，

ζ 1961 년 8월 t 3 일 >.> (1 3. A. ugus t 1961 )

냐는 슈투라우-스 으l 웬이 오늘 오선껴I 말씀한 점을 여기에서 아푸고자 합니아.

슈트라우스 의웬은 내가 ::L당시 배l 릎린 시장으로 있￡연서 1961 년 8 월 13 알

여철 후에 냐와 우리요 -r 가 젤망한 상태에서 이 자리어l 서 말한것 을 인용하였읍

니다. 냐는 이에 응하고자 합니냐- 그러냐 냐의 생각과 기본웬칙에 연화가

생겼마고 믿는 사압이 얘기에 누가 있응니까?

그 당시 우대에서 악이 걷혀지고 결파적무호 밝혀진 것은 무대가 배어 있었

약 ( <lie BUhn8 ws,r leer ) 는 것 을 슈투라우스 의원은 냐에 게 시 인하지 않으

엽니까? 냐는 이것을 우슨 고말조(An표J.age )후 얄하는 것이 아니며， 사살의

꽉웅 ( T 9.tsach(J]. f8Sτst811ung ) .£.후 말하는 것 입 니 마 • 에 엔 연 양정 쑤도， 그리

고 슈트라우수 국앙상을 !t. 합하닥I 폼멜 약i 암검쑤도 비l 를란 사강듭과 "11 를란의

소L 란5- 시상을 도울 수는 없었융니아. 악강단 미국도 우리-룹 도울 수가 없었

으며， 우리는 냐-응-익 사살을 안식하는수 밤어l 없었융니아 : 여기 도시블 통파하

는 사경계선이 냐있<ot. 이 경져l 선운 이 세계으l 양대 초대강국 사。I 의 경계선

( 격 in응 Gr6nZA zwischen <len rei<len Supermachten <l ieser wel~ } 파 같아 는

점 을 인 식 하지 않 릎 수 없 었 읍니 마 •

- 냐는 여 기 에 첨 가하여 말씀드리 는 것 인데 - 누구라도 그후에 이

시우시딴 울타리장액(버l 릎란의)융 머리로 맞 말아서 우엿올 성취해

겠아고 생각한 사갑운， 결국- 유강스려운 얼이냐 이 장백1i.약 자기의

약친약는 점융 깨닫지 않올 수 않었올 것업니아.

역건고 우

낼 수 있

머리 가 더

«누 옥-암 국가에 대 한 물제송 ( Die Fragen nach <len zwei dgutsch6~

S-C ~t::1 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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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최도 이렇게 선언하잉

( Freih8rr von und zu Gutenberg) 외웬 - ( 커 민 당 • 기 사당 )-: 현 연 ‘앙

정부가 둔 득·알 국가라는 말을 찰예에， 귀하는 옥일 연앙정부가 두 국가혼올

세 운것 이 아니 라 이 것 은 어 머 까지 냐 사살의 서 슬 ( Tatsachenbe 잉 chreibung ) 0 ,

라고 이제 앙끔 말하였는데， 여기어l 귀하에게 묻고자합니다: 1968 년 P 월에서

귀하Jl] 성」부션언에 이르기 까지 사이어l 도대채 우엇이 변화하였읍니까 7 1968

년 P 월어I 이 국회 전체가 두개의 독일극가 ( zwei deutsche Staaten ) 가 존

재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융니아. 샤민당 ( SPD )

언 것 업 니 다.

둡째후 설운할것응 현 독얼 연방정부가 두개의 독일국가가 종채한다고 선언한

‘ - 것은 단순한 사실의 서술보아 말할것도없이 그 oj 상의 것이 아난가 라고 수상

꺼l 젤운합니아. 이러한 정부 선언이 라찰 세계에셔는 최고급의 정책￡로 말아

들여지고， 또한 지금까지의 뱀석지위를 포기하는 것 A로 풀이되지 않을까요 1 )

< 법 적 지 위 » (Rechtspositionen )

종경하는 구헨에료크 의원 l

우려들 오두에게 얄혀져 있는 냉석-，，)위플 저는 절대로 지냐치게 과소평가 하

지는 않습니마얀 그러냐 이 법석지위는 버l 를란시의 마흔 부분에 살고 있는 그

들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데에는 에플란샤망듣에게 아우런 도웅이 되지 않았읍니

아. 이 엽적지위는 냐로 하여금 거l 슬려 모자( Ge fJler Hut - 독재자의 모자)

에 인샤를 하고， 서류릎 내요이고 요금풍 지불하지 않으연 얀되도록 하는 연세

서 냐흥- 보호해 주지는 웃하였응니다. 아냥니냐. 이러 한 오든 일들이 라는

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응 가능한 알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장정켜인 기간이 치

냐고 냐연- 이정에서 냐는 바르첼 의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마음파 같이

말올 하는 시점에 도날하게 됩니다 : 더 이상 형식푸로서는 축분하지 웃하약·

( die F’。rmeln reichen nicht mehr aus )

운제의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아우리 어 렵더 라도 형식 을 탄파하지 않 o

연 안된 4. 정치의 사영이라는 것은 마래에 있올 행연의 개선이 -이낌에 잉

에 서는 우리 의 경해가 앞 -"1 할 것이하고 봅니아- 과거의 형식￡로 l!.하여 쉰-가

능하게되는 것을 악는떼 있냐.

의원 여러릎: I

셔는 역기에 dt후 계속하여 이 국회억 제 세력간에 그려고 야당과 성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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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어 서 걱 정 보와 첩 동운게 어l 판하얘 한마다 더 하고자 합니 다 •

( Fr‘3iherr von undo zu Gutteuherg - ( 치 만당 기 사당 J : 수상 l 거 하는 이

처l 양긍한 얘기로 내 가 울슨 두가지 잘운을 정 양후 닦뱉눴냐고 염흉니까 ? )

손경하는 구딴베르크 의웬 l

정쑤가 상황을 새혹 서술해셔 lt헨댔아는 정장 감추지 않았융니아‘ 정부는 이

점을 1969 년 10 월과 1970 년 l 뭘 우차헤어l 잘쳐 그 。l 운훈 밝혔읍니약. 귀

하는 이 운세를- 달러보고 였아는 점을 냐는 알고았융니아. 그러나 그영냐고 일

이 더 갈되는 것은 아닙니아. 내가 여치에서 그 이유플 만복하여 말씀드란다고

하여 이 순간 우리의 갱섬에서 우리가 의건의 성근에 말하지는 풋합니아.

냐는 지금 정보와 협동이l 판한 운처l 플 얘기하겠융니다.

( 바료첼 박사 [ 커 민당 , 기샤당 J : 수상 ! 쿠헨에료크 의원이 잘운한 역 ‘6}S.j

엽 장이 연화된떼 대 한 논거 ( 이유 ) 가 져금까지 이 .국회에셔 밝혀잔 d~ 없읍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말한것 은 그동안 선거가 있었다는 말 이외에는 뎌 말한것이

없융니냐. 그러하켜 우리는 ?월 이후에 지금까지 우엇이 알어났는가? 그러고

귀하카 새호운 샤싣고} 새로운 논거( 01 유)둡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운을 귀하

어l 게 댔던 것이역， 이정어I 판하여 우리와 톡흔한 것을 귀하에게 우리는 요구했

던 것입 니아. 수상 ! 귀하는 이 로흔을 지금 우리와 행할 책 임을 아직도 가지

고 있응니마. )

존경 하는 "l-르판 의원 !

선 거 와 관계 되는 것 은 불흔 쑤붐켜 인 논리 ( Teilargument ) 에 지 냐지 않숭 니

마. 그러고 이것은 냐응-의 샤살에만 관계되는 것입니아. 즉 선거 논쟁동얀의 우

리의 확신하는 바£， 나으l 팍상하는아후 그펴고 많은 냐의 옹지들의 확산에 의하연

연합당 ( 기 인당 , 기사당 ) 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려 ( 71 얀 , 거.사당 , 사만당 ) 7} 공동으

록 수령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창최하는 사람들이 여렷이 있었던 것엽니

아. 따라서 우리는 앞A혹 있올，"'I 도 요를 요해를 꾀하기 위하켜 우려의 정책올

껴l 속하여 해영해 둘 필요성을 느꼈융니다. _01 정은 내가 여기에서 아시딴엔 학

살히 얄히l 우고자 하는 til-업니마- 가형 우리가 동쑤 버{즐~ 양국j;~도 동둥쉰과

닝l 차언 ::;j우의 웬착어l 업각하여 행정에 도달해야 딴마는 광연성슬 그 출말전 Sj;

상지 않는마연은 와료샤와 소약 동영국등과으l 협상파 타결윤 이룩찰 수 7}- 었다는

갚온에 우리가 달하였아는 정을- 맙혀줄 표요가 있약고 옵니아.

;:,! 것 이 오늘의 삼 ~I] 딴 살 압 니 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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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 보 〉、 ( Info I1 ma tion )

정~.와 협동어l 판하여 ， E] 띈 여i'.j 분 우선 다음과 강윤 만윷 할 수 있겠윤니다.

착긍 냐는 객상의 안댁경어l 앉아있지 않숨니다.

그램씩도 울구하고 냐는 다-음과 같윤 0] 야기즙 하무후서 객판성을 크커l 잃지않

고 았기플 tll-란니다 : 지난 4 개월 등얀 정보와 협동이라는 픔야에서 정부( 여당 )

와 야당사이에 그· 어느예 보아도 더 많은 정보 교환이 있었융니다. 이것이 제

가 말씀드리 려는 요정의 하나엽니다 •

« 협 ‘ 역 >'> (Kooperat1on)

풍째 JL정윤 -이것이 그.렇게 냐에게는 난정업니다- 약융과 같운 것 입 니아 :

dl-르첼 의원의 말윤 밸리연 -협동( Kooperation ) 이라고 하겠융니약. 그리고

순흔라우스 의원은 라르첼써와 슈트라우스써의 공동 원내교섭단체의 박수 갈채을

안 o 연서 , 우리 가 독일익 이 해 를 팔아념 기 는 정 젝 ( Ausγerkauf deutscher

In혀끄eJ~.Gcn ) 응 수쟁하고 있약고 말하였읍니냐.

아우리 그래도 이러한 말은 할 수 없지 않겠응니까! 여러붐께서는 독일의 이

해를 〈ζ완아 념기는 정책〉 에 협동올 통하여 참여하고자 하지는 않을것야 아

냐겠읍니까! 이건 정말 강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닝니까!

dl-료첼 의원운 협동을 말하였읍니냐· 그라고 슈흔라우스 의원윤 이렇게 말하였

읍니아: 도대회l 우리는 당신(둘)에게 우슨 제얀같은 것을 할 생각이 없융니다。

-당신윤 二L려한 젝얀을 한 필요가 또한 없겠읍/니냐 i 정보이상의 것을 아딴빼

에만 즉 대착와 협동을 dl-랄혜어l 만 어느 한쪽이 냐은쪽이l 대하여 그들의 제안을

한 용의가 있어야만 월것 업 니냐.

그러투로 냐는 우려가 마시 한벤 이정슬 서 .iL 심사숙고하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융니다.

냐는 필수흑 샤리블 약지고， 또한 광엽위한 품제에 걸쳐 의견을 교판하는데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냐 냐는 이러한 행펀이 생겨난약연 냐의 정부의 꽉옴

능력올 플가능케 하고말 요구조건들은 불흔 수락할 수가 없을 것업니아--

그렌데 냐는 오늘 그러 한 .R.쿠플 듬었읍니다· 그것도 슈투라우죠. 의원우로 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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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앙정 부의 정 풍성 » (Legitimation dar 따ndesregierung )

왜냐하연， 의원 여러분 현 연BJ-정부가 。 l 국회에서 그리큼 마수릎 정하고 있 :<1

웃하c+는 칩 을 냐도 알고있윤니 아. 쇠l 엘씨 ( Scheel - 자띤망 당수。l 며 브란투

수상과의 연렵 L에각정부에서 쑤수장 겸 외우장관 직을 맡고있약=역주)과 냐는

이점울 공동~~츠 t않고있융니다‘ 그러냐 현 독알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국회에서

와 대 외 척 으로 설 코 져l 딴된 정 흥석 적 캡 상 ( begr‘enzt8 Legitime. tion ) 을 갖는

것 이 아니 켜， 어 디 까지 냐 판선한 껴 엽 성 ( 'l inG veIl며 Legi time. tien ) 안을 갖는

것입니아.

，+의 정부가 챙하는 외교정책은 알차적으로 구라파 중성의 외교정객업니다.

그r.-I 냐 이 외교정 .11 응 서구라파어l 얀 국한되는 외교정책이 아니며， 전체 쿠라파

( gesamtGuro :V!:\.i8ch )석인 성격융 쉰 외교정꽉을 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옹 . 서 양진영간에 존채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안내를 갖고， 집

요하거l 엄하여 함께 동끄자 합니마. 그러나 에서앙 정책석 A로 완전한 윗말챔

-을 얻지 옷하는 정책이 합리척이고 이치에 맞는 대동주 정책。l 우리에게는 있

풍 수 없냐는 칩융 부머 간파하여 주시가 아라며. oj 러한 태도가 우리으l 엽장이

라는 것 올 또한 얄아주시 기 dJ-랍니아.

〈국-£.( 운단 ) 의 쑤당 해 소» (Abbau der Last der Teilung )

의웬 여러분 l 얀일 동부 버l 를란~.i료 가는 일이 성취된아연 -냐는 。l 엘이

성취원 것이라고 볼니아- 국￡가 강제혹 붐안완:<1 '2 5 년이 지난 오늘냥 우리가

이 국톡 품단의 집올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소해 냐갈 것인가

하는 시도가 과감히 챙하여 지지 않4연 얀완다는 으I 식올 갖고 동쑤에플란우혹의

여 행 걸 어l 들어 설 것 입 니 아 • 에 처I 냐는 아 릎 장소에 서 냐옴파 갈운 얘 기 플 하

였는더I. 오늘 。l 자리에서 안복하여 말씀드라겠읍니다= 정상회담올 동. 서독간어l

개최한아 하더라도， 이것응 어뎌까지냐 얘우 갚지한 시도 이상의 것。l 헬수는

없아.

여기에서 약시 한언 저는 형식에 관한 움처l 에 엔급하고자 합니약. 추상적인

정치이흔， 법플석인 유보:조감파 〈ζ형식〉을운 우려에커l 옐<+흔 걱l선을 보꺼I 하는

데에 ~'l 으l 아 "7- 렌 도움이 의 "I 웃하었~며 • .;0;1 금노 우려에게는 벌£. :r.웅이 되지

않슬 것입니아뜩일 정씌운 일종의 정체상태에 마져 물어가 있었읍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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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모스크너}， 와르샤와， 옹쑤 레 을한과의 회 담::::::?> (Gespr l1ch mit Moskau •

까farschau und. asτ - Barli끄 )

한 옥일 연밤정부는 우E.I 없이 도스크바， 와흔샤와와 그려고 동부 베플련 당국

과도 파감하게 직캡 회당을·시도하고 있읍니약‘ 여기에서 냐는 일체의 환상을

혀냐서 이얼어l 임하고 있융니약. 이러한 일을 행하여 냐강에 있어서 현시점에

서 야루어질 수 있는 결파만을 그 기줍￡호 삽을수는 없겠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것이 우엇。I 며， 우엇이 불가눔한 것안가플

측정체 내는 것업니다.

여 71 션l 셔 온언은 다시한언 oj 국의 리샤드 닉슨 대흥령과 그분의 2 윌 18 일자

의 광범위한 보고서에 관하여 상깐 살펴보겠융니다. 의원 여러붐 I -오늘 요건

이l 그챙게냐 〈북위기 i에 관한 얘기가 많야 쉬었지 해;울에- 냐는 약음과 같

은 청에서 미국정푸의 이 보고서와 영확히 의견을 일치합니냐.

가형 예를 들어 이 보고서에는 마음-파 같이 언급되어 있읍니아. 즉 분위기누

어 디까Aj 냐 싣세적 벤화라고 생각펼수가 없다는 것 과 그리 고 긴장의 완화라는 갓

은 말.5!.. 얀 해 서 는 춤품치 않다는 ; 것 입 니 마 •

이 긴장이라는 것이 요늘날 까지 벌써 20 년동안 단순허 약간한 오해로 인히

여 생져난 것이 아니고， 이보마 훨씬 더 한 그 우엇에 기언하여 생져낸 것이라

는 점에 우리외 이해 7r 영확히 되어 있지 않으연 안된아는 점이 지켜되어 있

융니마. 주라와의 안천(안보)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녕 A로 말만되어지는 것

으후 축분치가 않다는 션해에 냐는 또한 동의합녀마. 사실 중요한것은 마음의

일이라 하겠융니마 : 즉 우리는 불얀의 요소 ( d.ie Elements der Unsichdrheit)

를 알아내고， 어떻게 하연 이러한 요소률이 제거되어질 수 있을가쓸 언제냐 되효

야 하여 검둥하는 옐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흔 사명이 주어져있마고 볼 수 있읍니마. 전혀 운제되는 전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큰 파제라 하겠융니마. 그 첫째가 우리의 서 강

동맹국들파 우방들과 정족울 해가연서，::!t.련과 그라고 쏘련과 동맹을 몇고 있는

냐라률에 대하여 판계 채션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 흑은 이러한 판겨l 개선의 기

회 7r 마켠될 수 있는7r의 여부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약.

아흔 하냐는 은 ( Bonn) 과 동쑤 페를련 ( 당국) 과의 관계t'iJ 있어서 지금까지

언급판 여러가지 사실에도 풀쿠하고 앞2-j료도 계속하여 분리시키는 요인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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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8 Trennende ) 이 지 에석 으로 낭아있 지 않으딴 얀되는 7~ 아 '-1 연 -BJ 록 댄

스한의 것일지라도- 서후 캡 근하는 에 땐 이 써관껴l 의 .5:..녁을 등허석 용풍걱 안

우잇 (·Ge::neinS 8I:l 3S )이I 달할 수 있는가 알아니l 는 것업니아. 의원 어려운 i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 파엽을 다히!내는 알입 니약.

〈예 상 가능한 요힘 » (Kalkulierbares Risiko )

。l 나라례 샤는 사암을은 액에 유령을 그러는 사망을이 ( 즉 무둔 엘을 최 악

으로 생각하는 쑤정척인 샤강을) 옳지 않다는 샤갚을 알아야 간약고 나는 생각

합냐 r+ . 보다 않운 얀전-뜯 기 하고 보마 않은 자유릎 이룩하퍼는 노역은 울은

완전허 오혐의 요소플 l섯어낼 수는 없읍니마. 내 생각무후는 이와 관련하여 -알

셰어! 예상가능한 ￡행을 우리는 두려워 해서는 안되겠냐고 봅니다. 우리익 동맹

정 객 ( Bundnisp。끄tik) 파 긴 장완화정 객 ( Entspanmrngspoli tik ) 은 같은 차원

에서 챙하여 지고 있으여， 우리외 쿠주 공동시장정책( EV/G - politik )파 우리의

대 동구정싹 ( Ostpolitik) 은 아릎 정껴들과 관련하여 정신적 ~J료 。l 룩되어 설 수

았을 구라과 정화섣서플 위한 것업니마. 여하은 신중올 기하는 것 은 좋은 일업

니약. 그러 냐 우려 웅 ( Angstlichkeit ) 을 갖는 것 은 좋지 않송니 다.

우리 맨족이 관요한 것은 구라파와 평화플 위하여 독엘。l 보아 강력한 기여

플 파강히 해냐갇 잘서있는 용기엽니 ct. 냐는 이에 r냐하여 가능한한 어머에서

냐 이헤픔 얻 A려고 노렉하'9 또한 신뢰를 얻 A려고 힘쏘고 있융니약.

왜냐하연 신뢰와 닝l 판적인 도웅을 맏을혜 우리민족을 위하여 중대한 사영올

아해냐가는 일이 쉽게 되기 혜운업니다.

( 출쳐 : )

1970 년 2 월 25 알자의 옥일 약1 양공화국 국회 세 33 차 온 회의옥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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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란트 연박공화국 수상，

독일 민주추의 공화국의 프도슈 수상에거l 서하
ri Cj 70. 농. 8)

1970.3.8. 본에서

옥알 민주주억 공화국 빌리 슈혹표 수상 귀하. 례를린

매우 존경하는 수상!

«회당(대화)는 유용하고도 필요하다» ( Cl espraehe nutzlieh Und notweud-

‘ i g ) 우리의 서신 교환에서 그리고 예비회담을 위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대표단

장이 귀하의 ι대표단장에게 행한 선언에서 귀하는 본인의 귀하와의 회당(깨화) 은

÷eF착{ ;1 u t z 1 i e h }쁜얀 아니라 꼭 필요한( nat wend i g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정

을 아 션웅 첫 영 L~ 냐. 자암 ( S ahrn . ) 씨가 폼안에게 건하는 바에 의하연， 쉬쓸러

.( S eh u/H er )박사와의 대화에서 귀하도 역시 우리 우샤밤의 흐l 당이 성취되늠 데에

상당한 닝l 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합니다.

«서로 상이한 견해 » ( Unterse 'L i edlieγe Auffassungen ) 회담을- 위한. 기

술적안 준비사영을 맡운 양츰 대표단간의 회맘진선에서 첫회담을 기숭석우로 순 "I

하며 이 회맘의 자행과는 관계없는 일련의 움제블에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아는 사상이 밝혀졌융니다.

이러한 의켠익 대렵들이 우리 두사랑이 바라는 의견교한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 (측 실패어l 즐아가게)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접니다.

그러으로 은안은 우리 양측 대요단들이 우리의 첫회담의 표로그램과 진쟁을 둬

한 새로운 기호(바당)가 발견되어결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만냐는 칭

소라도 변경하여서 끼지라도- 이을 공동무로 검￡할 수 있는 파처t·뜰 갖도흑 하

라고 제안하는 바업 니다 •

경의플 표하연셔

(서명) 벌리 브란트

1970.3.11 일자로 온( Bonn )에서 발간펀 «옥일 연방공화극 연흔 i 공보처 관브»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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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얼 민 주주의 공화국 내 각의 성 명 0970.3.9)

독일 만주주외 공화국외 내각윤 독일 안주주 Sf 공화국파 옥옐 연방공화국 정부

의 두 수상이 만냐는 것 (회당)을 준배하기 위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기술격인

회 담 (Die tecbnischen Gespdiche ) 외 현황에 관하여 협외하였융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운 헨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독멜연방공화국 정속L어l

마옴과 같은 견해 ( Stellungnahme ) 를 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

니마.

«회 동 ( 회 당 ) 을 위 한 춘 ~J» ( Vorbereitungen Fnr die Z'usammenkunft )
~ J<

기 울 ( 적인 ) 회 담에서 이 0 1\ 선하여진 바와 갈이r 독옐 만주주의 공화‘국 ι 수상과 s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독일 1 만주주의 공화국외 수톡 배l 흘란에셔 만냐는데에 필

요한 오든 풀비가 우리측으로부터 챙하여치고 - 있다는 것 업니마.

이에 대한 근거는 19 '7 0 년 2 월 11 일에 챙한 독일 만주추외 용화국의 밸리 슈

톡프 수상의 초청이여， 이 초청은 19'70 년 2 월 18 옐착의 서한~로 독일 연방공화

국의 멜라 브란트 수상에 의하여 말아률어졌융니다.

우리측으로서는 요든 것이 영확합니다.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의 벌리 슈톡프

수상과 복알 연방공화국의 빌려 브란트 수상이 만냐는 일윤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은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밤공화국간의

평화석 공존을 가능커l 해야 한다는 퓨척올 위하며 ( 1m Interesse der Herbeif

Uhrung der friedlichen Koexistenz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이러

한 안냥이 ( Das TreHen ) 끌 어 추훼지는 데에 관싱이 있융니 다.

« 사선 조건을 전체 하지 않움 » ( Keine Vorbedingung ) 독알 만주주외 공화

국 정부는 벌리 후란트 독얼 연방풍화국 수앙이 옥옐 만주추외 공화국과 그.의

수도릎 양운하는 것에 대하여 아우련 샤천￡건올 -제치하지 않슐니마.

벌리 브칸트 수상운 국제척 관례에 #라 우려 톡알 만주주외 공화국에서 독일

연 t앙공화국의 정 부수만 ( Als Regierungscbef der BRD ) 올 영 접 하게 윌 것 엽 니 냐 •

이 효l 당(만남)의 진챙어! 관한 프로토콜(외것걱안 것)이냐 조칙에 관한-우리

의 서l 부석안 셰익t은 위에 말씀드런 것에 둔하며， 이러한 제안은 독일 연앙공화국

정부의 선권자가 내세운 희망사항에 대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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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멀 연방정부외 태도릎 이해하지 총합니마. 왜냐하연 두 국가가 암호

간에 추권윷 가진 국제업 상의 추체로써 (wechselseit1 ,g <81a Souverane Volker_

Tech tssubjekte ) 임정 해 야만이 동둥한 권려 에 업 착 한 협 상이 라는 것 이 가놓하

기 째품업니아.

«셔 페흩련)} ( Westberl1n ) 써부 버l 률련윤 폭얼 연방공화국( BRD )에 속

하지 않슐니다. 주지 하는 바와 1 같이 얼마후에는 긴장외 완화에 커여 할 묵혀푸프

4 대국 협 상이 이 서부 베흘린에써 개혀됩니아.

우리는 이처혐 영화와 긴장의’ 완화률 위하여 매우 중요한 4 대국 ’ 협상이 톡얼

연양공화국의 ‘뀔란트 수상이 -쇠쑤 배1 릎련을 방높하무로 안하여 어떤 쑤당이 끼쳐
.~→ •.- ι

진마거냐 혹윤~갇방해되어셔→는 않되겠다는 견‘해흘 7t져고 있융니마.

독일 연밤웰웰의 부렐릉 삼이 해l 률린t윷 ? 방품한마는 것 윤 ‘ 하나외 도걷

( eine Pr ovokat1on ) 이라고 하겠~며，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판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생각도 없는 것업니다.

셔부 베를련 운제를 제기함우후써 붐갱의 자료( Kon !l1ktstoff )률 만들에

보려는 시도률 우리는 배격합니마. 왜냐하연 이것윤 ·어떡한 차별대우도 하지않 

고 독일 만추주외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에 동둥권에 업각한 관계흘 수힘

하자는 회 당테마 (Thema rur Besvrechungen iiber n1e Herste11ung 'Ole1(1)’ber-

echtigter Beziehungen ohne jede Diskrim1nisung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의 대앙에 속하지 않기 .혜운업니다.

« 대렵되는 견해 » (Oegen:;;<t:,l1 c !l e Auffassungen ) 서쑤 베를린의 상태

( S tat us ) 흘 판단함에 있어서 독웰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와 독일 연 방공화국

정부간에 써혹 상이한( Unterschied1iche ) 견해뿔만 ·아니라 대렵되는 견해

( Gegensatzl i che Au!!assungen ) 가 좀채하고 있다는 점울 우리는 회씌하고

있-읍니마.

바혹 이러한 이유로 톡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빌리 슈￡프 수상윤 품리시키는

요소 ( Das Trennende ) 릎 제 거 하고 서 로 을 있는 요소 ( Das Verb1ndende ) 를

오색할 혜가 지금이라는 1970 년 2 월 18 일자의 독일 연방공화국의 벌리 브란트

수상의 펀지 내용율 벌리 욕란트 수상터l 게 환기시키고착 하는 바엽니다.

만일 이것이 단안한 얄호만 그치는 것느후 되지암아야할 진대는 혹일 연방공

-74 을·



확국의 부란트 수상은 그가 동등한 권리어1 입각한 과제의 수럽슬 위하여 협상윤

에리기픔 바라는 득일 얀주주으I "공화국( DDR )에 다!한(안대되는) 정치척데오

(Die PolitisCh6 Denonstration)릎 도기하는 것이 마땅한 알안 것이파고 좁

니마.

흥등권의- 원척은 ..!!.란드 수상이 독일 연앙공화국 점부외 챙접수안( Regierung

sCh e1" ) 2..로서 협 상대 상국안 옥일 안주주의 공화국을 앙운한 혜 에 。 l 냐라의

국권 ( Di 8 S ouveranita t ) 윤 존중하고， 여 온 도-웅어l 는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의

영도권 ( Die Hoheitsrechte )을- 국제법의 제원착에 따라 존중할 것을 요구랍니

다. 우i.'-] 두 국가의 정쑤간에 ( Zwischen den Regierungen Unserer beiden

Staaten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연， 정부가 소채해 있는 당해국가의 수도의 기차

역이나 휴은 매행장에 도착하고 그곳2...로부더 떼냐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독알 연주주의 공화국의 내 각살 부껴 업자 게 르하르트 쉬쓸러 ( αerhard Schiiβ-

Ie r )는 양국띄 정부 수안으l 얀냥 (회담)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하여 위의 기본티l 도에 ~J 각하여 예 ~l 회당을 성공적으로 종결로록 하는 책임쓸 위

엄 말았융니마，

( 출처 )

1970 년 3월 10 영자로 버1 흘린 ( 옹쑤 ) 에서 발간펀 < 새 독알> ( Neues Deutsch

1 and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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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알 띤주주의 공화국과 독알 연박공화국

냐i 표 단 으1 릎뮤 니 커I (1970.3·12)

폭일 연당공화국 수상과 폭일 만주주의-공확국 수상간의 회담(만남)융 위한

기술적인 그라고 프로후졸파 관계되는 (의전걱안 ) 준비회담을 종결하고 1970 년

s 웰 12 알에는 다옹파 같은 꽁·뮤니케 7} 발표되었다 •

« r에아푸프트」 혹 의견이 향의 댐 » ( Einigungflir Erfurt ) 독얼 만주주의

공화국익 밸리 슈혹프 ( Willi S toph ) 수상과 옥알 연 양공화국의 빌려 브란특

(Willi Brandt) 수상간의 최당읍 위한 기술적， 의전걱 운제에 관계되는 준비

블 위영맡은 양국외 대표단은 옥알 만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1970.3.19 알때 에아푸료트( Erfurt )에서(첫)회담(만남:Das Tret‘ fen )을 개

최 딴斗는 점에 오늘 의견의 일 -"j 플 보았읍니다.

이 「흥보는 ‘페플련파 본에서 동시에 말표핍니냐.

1970 년 S월 17 일자로 본에 서 발간펀

갇〈독알 연방공화국의 。i론 공-보처 만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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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밖공화국 정부 대 벼.인의

성 명 ( 1970.3.12

독얼- 연방공화국 정푸대변인 콘라드 아알러스( Conrad Ahlers) 차관은 1970년

3 월 l샤알에 독일 텔레비흔씨서 마음과 갈윤 성영올 발표하였융니마.

« 일종의 전체 독일 큼유니 케 » ( Eine Art gesamtdeutsches KOmmunique)

20 년 이 상 지냐가는 동얀 오늘 처음무후 일종의 건체 독알석안 콤유니커l 가 ‘

있었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파 독엘 만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수안(수상)과

띄 까 <>J 이! 있게 펼 회당올 준님l 할 사영을 위임말윤 양축 대표단의 수석대표 위

띤괄 IH 옥얼 연앙공화국 수상살 자암( Sahm ) 국장과 쉬쓸러 박사는 양국 수상의

최 닥이 3 월 19 일 에 아푸르트 ( Erfurt ) 에서 개최된다는 데에 합의 를 보았융니마 •

자 cd 샤사 7r 원요일에 전달한 슈톡프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이 서 우- 버l 릎런 애운에 생긴 어 려 운 운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 3 의 장소에서

만난 잣윤 제얀한 후에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오늘 이 회당의 -장소혹

어!아묶프트 ( Erfurt ) 를 제얀하였고 독일 연앙공화국 정부는 이를 즉각 수략하였

’-녀마 ‘

/ι }상융노력의 결과» (ResultatgemeinsamesAnertrengungen ) 이러한 협상결

양국 수상의 회담춘닝l 릎 함에 있어서 생겨낸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야

.'~" j 넘갚- 성공석.£.£.. 01 푸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양축이 다한 공동노력의· 결과입니다.

아 회닦의 옥석은 독알에 있어서의 두 국가간의 판계에 긴장의 완화흩 카능케

하고 펼 수 있는-대로 독일 시인의 생활울 보마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써 있읍니마.

독-알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발전울 환영합니다. 독일 연앙국 정부는 이것

이 독일에 보다 냐은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시작。l 필 수 있기릎 회망합니다.

독-알 연망공화국 수상은 에아푸르흔로 가는 여챙을 준에함에 있어서 연‘상정부의

각ii.딛-과 연방국회의 원내총우단뜰파 약라서 71 안앙·기샤당 원내 교성단체의 총우

도 녔으!에 정할 것업니다.

19"/0 년 3 월 17 일 자로 본에 서 ‘알간된

«옥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악l흔·공보처 찬 ':"f 、，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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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얼 민주주의 공화국의 슈토 -- 수상(1 970.3.19)

~<에아푸르트 회담에 측융하여 원칙적인 제문에 대한 견해피력 > 독일 민주

주의 공화국의 내각위원회의장(수상) 빌리 슈후프는 1 9'1 0 년 s 월 19 일 에아푸

르트에서 빌려 브란트 옥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만냐는 자리 에서 다융파 같윤 <‘

련 외 원착 켜 인· 견 해 플 피 력 하였융니다 •

매-우 종경 하는 옥일 연방공확국 ·수상 !

본인은 。1 회당 ( 만낭 ) 올 캐회하며 귀하와 귀하의 동행 일행을 독얼 만 수수의

-용화국에 환영하는 바업니다.

본인은 귀하 7} 본인의 초청에 융하던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여기에 이점융

말씀드려 놓고자 합니다. 우리의 회담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외 수도 에를렌에

서 개최철 수 없게 판 것 을 유감스렵게 생각합니냐.

원-래 는 。1 회 당이 백 링 에 서 개 최 펼 예 정 이 였 었 음에 도 불우하고 퀴 하 꺼| 서 는 이 센

대한 원언을 알고 계시며，우리악 충붐한 근거가 있는 업장을 또한 알고제선니냐、

«판계의 정상화» ( Normalisierung der Beziehungen) 우리 의 ''::1 r-:υ·

(회담) 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치석 중요성윤 갖는 사건업니다. 욕-낀 :;~+→

의 공화국파 옥일 연방공화국이 수렵원 이래 씌초로 양국정부의 수만이

주권올 가진 두채 악 극가 ( Die beiden unabhangigen souveriinen Sta8 tbll )

에 판계정상화의 기본둔제블 토의하기 위하여 만낭니다.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 DDR ) 과 욕일 연방공화국 ( BRD ) 의 시민파 구 r[ '-; ~l

요듣 민족둘이 이해낌을 가지고 이 회담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구라파에一현채 존재하고 긴장에 직연하여 이들은 전부가 이 회담이 우리

의 싱장부에 영화흘 보장하는 일에 건성적인 기 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 _1.:-

융니다. 연방 수상 우리는 사실의 정수를 위하여 우엇안가 마화하는 안도 칩이

또 우엇이라고도 숭키는 일도 없이 아주 마음털어 놓고 ( Ganz Offe;l.) 서갚 가

이 야기 하자는 떼에 확실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응니냐 •

커하와 온안。l 여기에서 대요하고 있는 ~-，. 국가띄 성쑤은-븐 암으 J. 는 ;깐배드

독일 영호로부터 다시 한언 건쟁이 발얼-;， 1 .:: 딘。，.. ~늑 히 τ: 터!’”한 믹걱 ,

책 임올 지고 있융니다. 그런더l 금세기에 두.~~비 L← 시우시한 .. ，、 ~~:; .J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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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적안 독알의 정권듭어} 의하여 뱀하여졌융니다·‘ •

앞-9..31.. 몇주일만 있 A띤 피와 총찰르 이푸어졌다가 독일 채국이 며와 총칼로

파망하고 만지 25 년채 되는 날이 돌아용니다. 12 시 5 품까지 이들 파시으석안

독채자틀은 수백얀의 인영과 엄청난 물질을 희생하여 7r연서 여러 전쟁 안즉듣에

게 가장을 해서 결국 이 전쟁을 그플의 고국우로 끌어들안 것입니다.

그러하여 그 경파는 결국 "81 등파시즘의 릎쇄， 독엠 제국주의익 장성윤의 우표L건

항복， 제국주의적안 목앨제국익 열앙파 그비고 독-알이 점령지역A로 운힐펴는 결파

플 낳았읍니다.

«갱화블 영 속적으로 11.. 장하는 일 » ( Den Frieden dauerhaft sichern)

제극주익 숙영적인 정<]혹부터 교훈윤 배우고 펑화릎 영속성있게 보장하는 알

독일

-이것은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앙공화국의 우 정부 수만으! 판심을

끄는 안간적인 판심사라 하겠응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정부블 이신하여 본

인은 우리가 이러한 높-C 각잉을 완천허 안식하고 있A며， 우리익 ;;1'채정꽉은

명 착으l 보장 ( Die sicherungd3S Friede끽 ..3 ) 을 위 하는 정 책 이 라는 검 을 얘 기 어l 서

획싣헤 보장하여 누는 바입니다.

< 조약의 초안 » ( Vertragsentwurf ) 옥알 만주주의 공화극9-1 국가위원회 의장

( Der Vorsitzenle des staatsrates der DDR) 말터 울부터히트 ( Walter

UIbric ht ) 가 1969 년 12 쉰 17 잎에 옥알 연방공화국 대 동랭 구스€~.!!. 하이 에안

( Gus t a v 11 e in e rna n n ) 박사에게 국제 뱀 외 제원칙 에 짜라커 동둥권에 업 각하고 "1

차떤 원칙에 바탕을 둔 판껴l 플 득알 만주주의 공화국파 독알 연망공화국간에 수

립하기 위한 조약의 초안을 전달하였을 때에 울브리히특 의장외 정신은 이 잭엽

에 충얀되어 있는 져야 이 시한의 동기였떤 것입니다.

이 조약은 드디서 순수간 풍유쉰파 쉰화각 공존관계를 독알 민주주 !?l 공화국피

독일 연앙공화국에 수ti:J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꽁해 주고 있읍나직 •

이허l 와 평화의 .5!.장을 위하여 취한 독얼 안주주의 공화국의 이니시아티브는 지

난 20 년동안 수 없이 챙하여 졌으역 다양한 바 있용니다 •

이러한 우리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독일 연앙공화국의 모든 정권에서 아우칸 긍

정석인 반응알- 얻지 웃하고. oj 릎 정권에 의하여 어 나아가서는 쉰꺼 t..J.. 니술이

하 6~ 풍영二’二렁거! 거부도l 에 왔넌 첫겸- 우리는 향상 유감스렵자 썽각히석 갔 t·1 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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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러한 일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군바를 파속화 하고 r 독일 한주추의 공

확극의 국기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 치위릎 위티l 롭체 하여 씨 g 차 세계대전의

결 과윤 원 상무로 올아 7}제 얀들어 버 리 자는 ( ruckg Jl.f1 gig machen) 그들의 옥걱을

0] 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헤서 행하여졌먼 것업니다.

«평화적 꽁존» (Fricdlich Koexistenz) 이러한 정객이 실패로 돌아간

후니까 이제 우리는 독일 만주주의 공화극파 득알 연방공화국간에 국제법외 바탕

위에 정착공존의 판져를 수렵하는 것이 지금 낭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묘로 이

가능성이 이벤 기회에 이-용되고， 다시 찬벤 치회를 무료허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

룹 우리는 기 매하고 있읍니다 •

t 옥얼 연앙공화국 수상 ! 우리가 2 류냐 3 류급의 운제를 후의 규정하기 위하여

。l 곳에 묵인 것이 아니라 함은} 누구냐 얀 알고 있읍녀다. 이 모엽의 풍요한

목표는 구라파의 안전파 우"j 우국가의 민족들의 평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 1m

Interesse der europ~ischen Sicherheit des friedliehen Lebens der Vol-

ke r :;.7"; 느 ~:-::r Staaten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 방공화국간의 관계 셰

하냐의 전기 ( eine Wendung ) 플 불러 넣 윤 오든 것 을 결성 하는 중요한 운처l 듭

윤 다루는 것 업 니다 j

«국제 법 석 판셰 » ( Volkerrech tliehe Beziehungen) 우리 두 국가간악 현

재의 관계는 완천혀 ~l 정상적업니다( Vlllligunorrnal ) •

이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이 생져나고 있읍니다- 우리의 이 오염의 일정속에는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앙공화국간의 판제를 영속석으로 그리고 그 바탕

의 기를이 되는 품체의 처리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운제의 처리는 완천한 동둥권에 입각한 국.AI] 법걱인 판계의 수립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것엽나다.

독옐 만주주의 공화국윤 이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융니다.

-우리의 조약초얀야 말해주고 있는 것처험 -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챙할 순씨

가 되어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독일 연 t강용화국우호부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 기 대 하는 것 은 순수한 동둥권 ( Behte Gleich Berechti~ilng ) 파 비 i~

엘대우( Nieh tdiskriminierung )의 원걱을 존좋하는 대도입니냐，

그 어 느 한쪽의 항복올 뭇한다는 소운갇응 것 ( Das 'J ered e \V anaet. es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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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apitulation der eine Ader anderen Seite geha) 은 그러으로 살제 사

질을 완천히 의곡시켜 놓는 것에 지냐Al 않습니다.

여기에서 운셰되는 것은 프헤스티지(긍지)에 판한 것도 아닙녀다.여기에서

다시 .한벤 강조하는 바이지만- 좋요하고 그 핵섬을 이추는 것은 안간적인 판섭

사를 해결하고 :영화를 보전하는 알엽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본운처l 들은 오든 쟁점。l 되어 있는 운제뜰융 회담의 대상에서

제 외 시 키 자는 말j료는 그 해 결 을 볼 수가 없 는 것 엽 니 다 •

현상( Der status quo) 과 구라파의 경제선을 벤경시키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결과릎 고 :<1 려고 하는 핸 정책에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어진 저쇄물( Hind"'-

erni sse) 파 장에물들( Barrieren )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지난 20 년이 념는 동안이냐 기안당-기샤강( CDU/CS U)

영도하에 복고주의와 복수주의 세력이l 의하여 추진 살행되어졌던 독일 연방공화극

정부의 정치에 해당되는 얘기업니다.

«독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정권교체» ( Regi erungswech sal in der Bund-

esrepubli k ) 기만당·기사망융 축출한 결파를 낳은 정권교체를 우리는 이러한

정치로선을 축출하고，독알 만주주의 공화국과 기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래하

ιl 지난 20 여년 동안이나 취하여진 닝l 헬살척이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

( 치 )으로부터 플러서려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안의 넓은 시만층의 의지의 표시라고

생 각압니다 。

독알 연 방공화국 수상 ! 이 러 한 뭇올 귀 하의 정 쑤가 고려 하는 것 이 소앙스러 운

알인가 읍니다.

아니 면 이 러 한 알 대 신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 하여

옹등권에 입각한 국제법적안 판계를 수란하자는 것을 자부한데서 생겨난 우리 두

국가간의 긴장펀 판계가 앞￡로도 쳐l 속하여 흔속해 있어야 겠읍니까? 힘의 정치

와 폴액정책을 강챙하고， 근 1'1년。l 되는 동안 독일 만주주의 공화극에 대항하

고， 그의 국제엽적 승안을‘ 밴대하여 온 아데냐워 통치하와 같윤 정치상태가 앞 o

포도 계속51 어야 겠융니까?

':L 렇게 펀다연 。I 것이 누구에게 우슨 이혹움이 있겠융니까? 이렇게 되연 독얀

ru 수수의 공화국파 독일 연앙공화국에 살고 있는 직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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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흔 정대로 도웅이 되지 않을 것이며，평착와 부장된 생환조건을 바라는 구라파

만족둡에게도 아우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업니다.

그랭지 않더라도 보복 ( Revanc he ) 파 정복 ( Eroberung ) 을 지향하는 이러 한

정치는 성파를 거둘 전망이 없는 것엽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그의 사춰주의적 사회질서를 강제척 ~1료 제거하려는 아

데나워의 어떤 벤형체 ( Die variante Adenauers zur gewalt'samen Beseitigung

der DDR Und ihrer sozialistischen aesellschaftsordnung ) 도 그러고 이와

풍알한 옥표룹 추주하는 그밤의 다릎 변형정책도 성콩하지 웃하였다는 것은 이제

영확히 그리고 최종척으로 증명되어진 사살엽니다.

<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말천 » ( Entwicklung der DDR) 독얼 민주주의

공화국이 헨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말전해 나간 것은 악을 수 없었던 l살

전이여， 이는 현재도 그러합니다. 공산주의에 안돼하는 근시얀적인 견해나 혹은

환상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셔 사질을 관찰해 보는 사랑이연，독일 민주주의 꽁화

국의 노동자 놓만의 세 력 ( Die Arbeit·er-und Bauern-Maaht der DDR ) 이

에 확고허 뿌리박고 있다는 사싣흘 알 것이다.

독얼 안주주의 공화국은 소켠파 그밖의 다릎 사회주의 국가들파 확고한

,,1 드F •
-\l" -,

( • 、

-r 호~산

제를 렛고 있읍니다. 독일 영호상에서 사회주의릎 펀폐시켜 보자는 오든 희’낭。1

환상.£...£.. 증영되어졌읍니다.

그러나 50 년대와 .60 년대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섯끼

오늘날에 와서야 바로소 확살히 헛펀 꿈ξ) ;료 증명되어졌읍니다.

특-알 연방공화국 수상 ! 귀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주목할만한 언식-을

딸엔랬읍니다. 귀하는 다음파 같이 성영하셨읍니다.<와르샤와 동맹국들과 협싱

을 합에 있어서 우리는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DDR ) 과도 동등권과 닝l 차별대우

원칙에 업각하여 협상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그 출말검 S로‘ 상;<] 않는다연윤 이

무런 결혼에 도달할 수가 없융니다. >
이제 득-일 연방공화국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에 정상척이고 국제엽적인 츄

외교판체가 수립된다연 이러한 귀하의 인식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라파의 이해와 그러고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뿐만 이니터

독일 연 망공화국의 이 해 에 도 일~l 되는 것 일 겁 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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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연 이렇게 함으보써 두 옥엘 국7r는 다갈이 구라파의 요든 국 7r들과 그

들의 판껴l 를 정상화 찰 수 있는 가능성올 갖게 되는 것이기 혜운엽니아.

귀하7r 유일하게 ( einzig Undo a l1 ein ) 긴장의 챔예화에얀 기여하고， 독알 연

앙공화국우로 하여긍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찰 교란하는 요소가 되도흑 찰 정책

은 계속하여 추진해 냐찰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실로

위험천얀한 정책이야 말£.. 설파로 즐아강무효써 귀하의 모든 연방수상 선임자들。l

수상직을 플러냐지 않-갈 수 없었던 갱싹이l 것 압니다。

만일 파거의 옥척이 단순-61 二L 행 E\j만을 서 5_ 허 하켜 계속하여 추잔되어진다연

이 것 을 신브라고 생 각팡 시-강 은 블 론 아우도 없 을 것 입 나 다 •

이러 한 정 책이 추쿠관다연 도리 어 독알 연방공화국은 우리 ( 구라파 ) 대육에서

신경(동) ，""'I 대 (Die Neuralgische Zone) 료 냥게 된 것입니다.

옥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픽-얀 연양공화국간의 판껴l 정상화가 옹쇄당하고 중부쿠라

고}에 있 어 서 의 청 확는 영 웬 히 위 엽 말 커l 윌 것 입 니 다 。

«두개익 독럼만 주뉘국가익 존립 » ( E xis ten z zwej e r Sou v e di n e r μnabhang

iger staaten ) 독일 r난주주의 량화국 정부-는 귀하와 독일 연맹공화국 정부의

다은 내 표자 J등이 두개 의 -F 건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의 ( Als Zweier Souvedinen

unabh상 ngigen Staate l .) 옥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앙공화국~l 존재에

.ilJ:딴 얘기윤 하고 있응→융 을론 알고 있융니다.

이러한 챙판에서 추출해 녘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은 마음의 사삼어|안 귀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p 옥알 만l 주주의 공화국파 옥알 연캄공화국간에 국

제 l닝으l 기초위에 콩등한 권리 룹 갖는 판계가 수립되어지고， 이러한 판계는 서로

상이 한 사펴 질서 릎- 가신 두개 의 국가가 펑 화석우후 공존 ( Die friedliche Koex-

istenz der beiden Staaten mit unterschiedlicher Gesellschaftsordnung)

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국제엽적으후 통용되는 조약 » ( V8lkerrechtlich gultiger Vertrag )

귀 하는 1970 년 l 월 22 일자의 귀 하의 셔 한에서 동둥딴 권리 와 비 차딸대우의

씬착이l 엽각싹여 꼭알 만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앙공파국 사이에 쉽상을 챙할

‘깐닌! 가 꾀 어 있다고 선언히·였읍녀다•

이끼으5::-. 보아 득연 만수주의 량화국파 독얼 연양공화국이 그뜰의 상 fL 쉰세-:.~:서

-'2 54-

t
/



주 il1~ 서가진주권융국제법상의인정하는

( Als souver~ne Subjekte des V81kerrechts )

일，즉서후가그대로릎는비
샤

그플이

반대힐만한데에인정하는상호

제원수상，국제법의연방공화국득일귀하가만일봉니다.것.2..로없을요안은

결.파를연유되는불가피하게인하여그로또한걱용시킨다연，그것운

유용한

손수;치 _Q..
-, "-

공화국 ( DDR ) 윌만주주의.EG. 61
-, E쇼약을 흥하여국제업석 ~iξ내고유도해

요구웹니다.것이인경하는극7}로서동-퉁한가진주권을

연방공화국의독일쳐금까지의정부(권)는영도하는귀하가함무료써이형체

;<-1 11
。 r서는바탕위에현설이라는벗어버리고을

다

치
U

사
η

’

켜
U

의꽤살제로닫리정쑤들과는

젖옆운잭화

"d령;내;착

?쩔확연， 목엘

하는.,] ‘3
'.A: co라는

합끽홍까l경홍흥적으후

숭혈은

본언 0)
‘
써얘

니

1
•‘
챙

r

따g대요자들의:갱영합정부짧귀하씌

H
T
I겼국흔국제업척혈

붐영한

얘한공화국에민주주악u} 어l본켜

‘-

’
찰습니다，켜

/、것이는비
샤

펴져가고날리것이다 라는 견해가가:II]한

oJ
i'.대하여연땅공화국에독일공화국이만주주의비E독있기천에이것이그런데

우 ~1。 1 _Q.. y_
AI. '0 ~연견되썩이와말엔이해피한전체조건이라는할;i 쟁해야

있읍니다.

니&척우도

보고는

(,J
/、A있으여，추리되고발언되고판련되어사회질서와사회주의석인우리의이것이

것이다라는

의 도 ( Kont

않는 ( unsinnig ) 맏

불가피한승인이국제엽적인대한공화국에만주주의즈c.. 01-, "2.융니다.

안쩍영척인어떤이것을하겠으나당연한 알이라

er , evolution ll. re Absichten ) 와

합리적이고견해는

당 -"1 도
-,] 。

'.x "1二연걸시킨다는

바입니하는놓고자말씀드려명백히아주

-755-

여기에서본안은
‘;g셔

다-01입 니다 •

다.



« 국-객 선 피 기 온쉰칙 » (Grundprinzipi en de::; Voll\errechts ) 가땅 국-꺼 엽

의 기 -온웬칙 의 승인같은 가녕 판 것 이i 다1 하여 i눈날 어 :건 나j7}룹 지 울략는 샤갇

이 어다 았겠음니까 ! 옥’닐 안주추의 공착국의 국제법적안 송안 "1 이 꺼 피찰 수

없는 것이라는 점플 파악한 사량이연，즉시 이에 어을리는 형택블 쥐하여 득알

만주주의 장화국의 국제업석 승안을 얀찰줄 아는 넓은 정치적 얀묵을 가지고 있

어야 합이 마땅할 것입니마‘

그러 특로 본인은 독일 만주주의 공파국의 나l 각익 이 릉 o 록 귀 하에 게 다음파 같

。1 절운하는 바영니다。 즉， 귀하는 옥알 연앙공화국 정부석 이릎우효 행한 춘매

가 꾀어 있읍니까?

그러 고 독알 만 주주의 공화국과 독알 연앙공화국간에 동-둥권에 · 입 각한 관계의

수립을 위하겨 귀하에게 전달되에 있는 조약의 처l 결에 대한 협상에 이 조약에

대하여 띨수록 빠릎 시띨안에 서영하기 위한 목석 A로 웅할 용의카 있는가의 여

부플 본인은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의 이릎무로 귀하에게 잘운하는 바입니

다.

«빠리조약» ( Pariser vertr l:i ge) 빠리조약을 통하여 독알 연방공화국 정부

가 득넬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 하여 갖는 판겨l 에서 제한조건이 주에져 있마는 전

해가 옥알 r난방공화국에서 종종 피력되어지고 있응니마.

이로 안하여 독날 연강공화국의 주권운제가 어느 정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것

에 판 Si 얘는 온인은 말씀드러는 것 을 상 7} 하겠융니다. 독얼 만주주의 공화국 정

F에 게 ;숭 요한 으l 의 릎 갖는 것 은 사회 만주당 ( 시 인당 ) 에’ 의 하여 영 도되 고 있는

헨 옥잎 연 l앙공화국 정부가 독자석안 정치즙 향찰 의도가 있￡며，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파 독앨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있에서 그의 주권 (sbuved!nitatsrechte)

을 아우란 제한을 말음이 없이 ( Uneingeschr l1 nkt ) 행사찰 듯이 있는가의 여쑤플

웅는 것 엽니다‘

만일 1남측이 션의에 따라 행동하고 정화와 그러고 우"2-1 양국의 시안들을 위 하

여 어꾀한 걸고}을 영무려한마컨 연( Wort) 행( Ta t )이 일치되지 않는 일이

{사 ')1 서 눈 갚 :i1.. 않 되 겠 융 니 다 •

반 lit 은 유 감스러 우·냐 독일 연 앙공파국 정 부의 정 치 ( 책 ) 에 이 러 란 ~순검 닫。!

?4 S-2 껴지써시 말씀드리지않융 수 없용니마. 옥알 연앙공화국의 대표꾀는 ιL

~{..~~이 암개 석으.'i:...는 긴장의 완화아 엄석인 공존이라는 양표 하 j 시 CC_ 그걱 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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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C까 독.，닐 만주주석 공좌극파 기다의 다~른 사칙주펴 닥가윤어l 헤하여 위헝단 군

사씌획을 계속하여 발전시카고 판성 λ| 카고 있는 것은 우리능에케 그냥 우판싱사가

핍 수 없으며，이것은 우리블에게 콘 불안슬 안겨주고 있읍니다.

«득-일 연방공화국의 국방정책 » ( Verteidigungspolitik der .Bundesrepublik)

옥알 년땅공화국 방위로 장성뜰의 철강설 갑파 그려고 아마도 역시 귀하의 국땅

장관악 강합속이1 는 -그 꾀펙 ~l 영칭윤 무엇이띤가 아무런 판겨1 없이- 사회주익

쳐1 국가를， 튜히 유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 하여 그러 고 이 들 국가의 제 도시와

마을과 시민들에 대하여 행하여정 천진천략( Vorvdi. rtsstrategie )의 세부계획

안들이 완성되어 바치되어 있읍니다 •

이 분영허 공격석안 겨1 획융 위하여 독일 연방공화극에 .있어서의 군 "1 예산은 잘

날해져 있는/바와 같이 그 어느혜 보다도 급속도로 늪어냐고 있 o 며， 그리고 말

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원자우기를 갖춘 군비 (Die atomare Rus-

tung) 가 싶제 로는 계속하여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 업니다 •

이러한 사실들이 평화척인 의도싼 그러고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동등권

어I 엽각한 판계의 수렵퉁이라는 말을 공식적A로 성명을 통하여 발표하고는 있지

얀 어떻게 서로 합치필 수 있겠융니까? 독일 연땅꽁화국에서 영향력 있는 층들

이 그러 지 않 아도 언제나 세 력 상황 ( Kr 1:l fteverhliltni s ) 융 잔웃 판단 하여 왔댄

것인데， 이들이 오늘날에도 위힘한 불장난 (ein Gefahrliches Spielmit dem

F elle r ，을 하고 있는 것이 운영합니다.

이러 한 종류의 계획 ( Pl1!ne ) 과 챙동;- ( Handlungen ) 은 계속하여 새로운 ( 선생，

소요 약위의 ) 포화선 ( Z(indstoff ) 을 쌍아옹라 고 있S며 , 군사적 대 결 상황의 위

험 (Die Gefahr Milittlrischer KOnfli kL'3ituation) 을 불러 일 o 키 고 있당니냐

만일 독일 연앙공화국의 연방꾼당당(국방)장판 슈미트( Schmidt) 씨가 급속도로

군닝l 꽉강을 ( Die Beschleunigte AUfrustung ) 추진하고 있무연，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그의 동맹국플운 이러한 발천을 우판싱하게

것 입니다.

그냥 보아 녕경 ‘ι L 여 L
「 τ- ~.‘-c

-온안이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신 귀하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백히 말씀도려

놓았던 것처렁-

그러 무후 정 말 의 미 로 평 화 ( F.rieden ) 냐 아 니 연 전쟁 ( Krieg) 이 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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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되는 것업니다. 귀하는 공개적으로 정착만이 우리가 추쿠하는 중요한 운제라

고 말씀하셨융니다.

그러 냐 영둥적 현황 (Dsr territoriale ,Status quo r 파 쿠라파의 국경 벤경 윷

추쿠하는 오든 옥척이 포기되지 않는한 확살한 보장완 평화는 결묘 있올 수 없

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견해(입장)는 마음과 같읍니다.

평 화를 보장하기 플 원 하는 사랑은 붐쟁 의 모든 점화요소 ( D11e Z.undstoffs ) 와

활화쿠 ( Herds) 를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리지 않 o 연 않휩니냐.

«정화조약» ( Frieden.s Versrag ) 정치적， 영둥켜 헬환이 영확히 ( e indeu t-

ig ) 그리고 아우란 조건없이 ( Vorbehalt1os ) 승안되지 않는한 이러한 이야기

는 성럽되지 않습니다 i 옥알 연방공화국에서 제 2 차 새-체대전우로 생겨낸 결과를

평화조약이 없다는 조건으로 국제법석으로 승인하는 것올 거부하고 있는해，도대체

우펴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겠읍니까?

그렌데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성취시키는 알을 언제냐 되풀이 하여 핀후 밀어 배란

것은 바로 득알 연방공화국의 정푸(권)들이었던 것엽니다.

이제까지 의식적￡로 손수 성해해 놓아서 이루어지지 뭇한 펑화조약을 구살삼아

서 1970 년의 현 국경신플을 안정하는 것을 요늘날 거부하는 사캄에게는 ’단지

이들 국경선읍 연경찰 수 있는 걸을 터 놓자는 생각안이 있는 것업니닥。

. 1; 1 릎리 가 쿠라마익 ;oil 만족을 승격을 했고， 독일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멈쳐행위가

있였고 그으1 결파로 우촉건 항복을 했던 것안데， 이러한→ 알련의 알이 있는 이제

아l 떻게 이 즙 습걱당한 거l 만족듬에 에 하얘 그 우슨 < 엽.율상의 청구 >( Rechts

an s p r ii c he) 을 요구하고 냐설 수가 있다는 말입 니까 ?

< 구라파에 있어 서 의 국경 션의 인정 » ( Anerkennung der Grsnze.n' in Europa)

서앙 강대국들과의 유대얀을 일방적」ζ로 강화하고 서방진영의 국경션을 인정하되

동부진영에 있어저의 경제선은 록카흔노( Locarno )조약에 밝혀진 것처렴 안정하

지 않고 그냥 두어 바단다는 내용을 지난 슈트헤쳐l 얀( Stresemann ) 의 집책을

만복합 의도가 흑시마도 존재하고. 있융니까?

얀약씨 독일 제국주의자플이 -제 l 차 세계대전후에 그러랬고， 히블려는 그울과 합

π}{ 지1 2 차 세계대션을 앞￡컸던 것 안데， 그혜쳐럼 다시 국경에 대한 요쿠을 플고

>1- -3c c:+연 ( GrenZforderungen ) , 우리가 어떻게 과거릎 극복하고 평화에 기겨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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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겠읍니까?

주라;lj-의 만족들은 옥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푸라파에 ‘있어서의 국경을 국제법걱

￡로 쿠속격올 갖는 인정을 쟁할 것이며，오늘에 있어서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도

이 국경의 켠경시도를 결코-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독알 연방공화국외 의우를

말표 • 선언하기 블 기 대 하고 있 융니다 •

국경의 변경에 판하여 어떠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럼운

슈트라우스( Strau ,8 )씨와 슈뢰더( Schroder) 씨의 <11 제에 매우 접근하는 사랑들

입니마. 그들은 소위 명확척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의 변경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여-이것은 히틀러가 벌써 그의 청략을 준바할 혜에 사

I 용하던 책략( eine Takti k ) 입니다.

역사의 체험을 우시하는 사함은 누구냐 반드시 엄숙한 결파를 응보로 받게 핍

니다. 국경선의 ‘변경을 욕표혹 강는 제국주의적 강대국 정책 ( Die Imperi ali s-

tische Groβmachrtpolitik ) 은 한세기 ( 世紀 ) 옹안에 두차례나 독일민족을 잔인

한 천챙파 r 파멸로 몰고 들어가 마단에‘직연하게 하였먼 것엽니마.

청략을 당했먼 만족틀이 겪은 고흥은 질로 이루말할데 없이 를 것이었읍니다.

우리를 사회주의착을윤 오든 정치집단의 많운 반 피‘쇼주의자들과 함께 언제나

철져하게 파쇼주의와 천쟁에 반대하여 투쟁하였융니다 a

그러나 허툴러 파쇼주외가 패망하고 독일제국이 멸망한 후에‘ 오늘의 독일 만주

주의 공화국 ( DDR ) 의 영호에 있어서는 통일원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연합세력 -C

새혹운 안제극주의적인 질서의 수렵플 위한 기회플 이용하였던 것 입니다.

«포요흐당 협 정 ».( Potsdamer Abkommen ) 모든 민족의 판싱 파 얼치 하여 포

요츠당 협정에 업켜4혹 홍용성울 갖도흑 죠운하던 것이 ·여기에 실현되어 셨을니

다. 즉，군국주의와 냐치주의와 천쟁의 뿐러플 제거하는 얼，전업자로서 그러고

천쟁블 홍한 -"I 복자로서 천쟁의 중요한 죄책을 질머진 호대형 기엽횡포자들은 누

구냐 그 세력을 둔화이l 키고， 뿐만 아니라 독일 파쇼주의자들에 의 하여 - 습격갱략을

당했언 이웃 만쭉들의 국경을 업에 알맞게 (정당하게 ) 확정하여 두는 일이 여기

에셔 실현되어진 것업니다.

대자본을 제거한 후 01 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굳비와 전쟁애 이늑플 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무도 없용니 다 • 전 xg 선천 ( Kr :i e~spropaganda ) , 만족빅 헤

Fy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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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Jl l, crverhetzung ) 와 그러 고 민족차닐 ( 증오 ) 는 업 석우후 긍지 되 어 있읍니 다 •

이미 1950 년에 득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칸안위원회 ( Vol k s k a ~m e r )는 평확노

호엠 ( pas Ge‘setz zum GGsetz des Friedens) 윤 의결 ( 찌점 ) 하였￡며 , 이 병윤

갱략챙위와 칭략천쟁의 선전파 준비블 볍법행위로 유리 규정하고 있읍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서 노동자 계급 ( Die Arbeiterklasse ) 은 취엽하고는

‘농안파 지 성 안들과 그리 고 자유직 엽종사자들파 함꺼1 국가권력 ( Die staatsmacht)

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사회주의 사휘의 건설 » ( AUfbau der "ozialistischen Gesellschaft ) 대

독알 놓만 전쟁이후 익사 알정무로 되어 있었..2...며， 1848 낸의 시만 핵영에서도

역시 완성되지 옷한채 냥아 있반 민주주익적인 개혁을 우리가 독알 만주주의 공

화국에서 실현시켰 o 며 s 우리는 그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시작하는 방향으록

냐아갔읍니다.

만주주의석인 둥지개핵윤 붕하여 수백년동안 계속되어 내려오던 농부융파 놓촌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일을( Unrecht ) 이 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둥지귀족

( Junker) 율의 세력을 매앗무으로써 군국주의의 온상이 제거되어 셨읍니마.

이건의 지배제급들이 누리 cd. 푸당한 교육특권이 없어졌 o 며， 쇼 "1 니즘( Chauvini-

sm us ) 파 국수주의 ( Nationalismus ) 정 신이 각급학교와 대 학에서 영원 히 추방

되었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사회주의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결정석인 의

의릎 지니는 전제초건이였읍-니다，

«사회주외적인 헨법» ( Sozialisti sChe Verfassung ) 우리의 목엘 만주주의

공화국에사는 노동하는 액 성 ( Das Werktatige Volk ) 이 자유의사에 의한 자결후

( In F’rei , r Selbstbestimmung) 진보펀 샤회주의 사회를 형성해 냐가고 있

읍니냐.

자우「의샤에 의한 자설로 절대다수으l 찬동올 옐윤 국믹l투표에서 사회주의척안 헨

맹에 의결 켠정되 었읍니다. 국제업 주체 7} ~l 녀야 한 모듣 쑤수죠건을 소유하고

았는 우리 국가는 그 칠서 의 기 플이 확고히 정 랩원 평 화질서 ( Friedesordnung)

에 바당플 두어 존럽 하고 있읍니마.

사후l 주의석인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소련파 그러고 기 타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듭

J} 이3 손석익l 능댐관계플 ;;1]결하였 o 며，이 옹영관계는 확고한 우호와 。l 해익 공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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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엽성)에 그 바탕을 두어 이루어진 것엽니다-

퓨띤 만주주의 꽁화국은 하나믹 평화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바로

Cl 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는-날 국제걱푸로 존경올 받는 령화요소( Ein ‘ Internati-

。 nal Gcachteter Faktor des- Friedens) 혹 발천하였용니다•

《포요츠당 협정» ( Potsda I:J er Abkomrnen ) 옥얼 연항공화국내에 있어서의 내

적인 딸전울 명가하는 것은 울용 우엇보다도 목알 연방콩화국 시만이 할 얼엽니

마. 그러나 지난 25 년간에 행하여진‘ 이러한 내척 발천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영호 ( 극경 ) 밖에 있는 사랑을에게 까지도 무관섬하게 있을 수블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측연들이 있A며，무엇보다도 그 영향연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1945 년 이후의 제 가능성들이 이용되지 않은채 그냥 방치되어지고， 포요츠당

협정은 의식석 o 혹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파거는 극복되지 않고， 지난날의 권력구

조(상향)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챔은 귀국자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을업니다.

이러한 파거를 욕고하는 태도는 직캡석」뜨로 분혈을 그 결파로 초래하였먼 것엽

니다. 그 당시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의 초내대통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득징걱인 말이 만들어졌융니다. <천체 독일을 어느정도만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켈 안 독일을 완천히 소유하는 것 이 낫다 >( Lieber das hahbe DeUtschland

ganz , Als Das Ganze Deutschland halb ) 구 소유 ( 제도 ) 쿠조를 구체 하고 혹은

채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힘의 정책 ( Die Politik Der Starke) 을 도웅으로 삼

아 제 z 차 세계대건외 결과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써부독일익 대자본( Das Westde

utsche Gro l3kapital ) 윤 서방 강대국들과 손장고 독일을 표할해 놓았던 것입니

다.

«셔쿠라파의 단결 » ( WesteuropUsche Integration) 일반적으로 찰 알려진

바 있는 것쳐렴 자기에계는 만족의 홍일 ( Die Einheit der Nation) 보다 서주라

파의 결 속 ( Die WesteuropHische Integration) 이 더 중요하아고 용 7~ 적우로 시 .

언했먼 사장운 독일 연땅공화국의 아데나워 수상이였읍니다. 이 사실윤 아데나워
.......‘- ~.

수앙은 만족올 파꾀 하기 위 하여 ( Urn die rJa tion zu Zerstoren)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오든 얼율 다한 헤에 의식적으로 선건해 발표하였응니다.

이마 1945 년 10 뭘 5 일에 아데냐워는 기자대표듭 앞어!서 즉각 < 3 개 서방 점령

지역을을 하‘4 의 연방국가( Ein Bundcsstaat ) 르 안듭〉그의 의도릎 말표하였던
-')6 j-



것엽니다.

1948 년에는 서로 분리하여 화펴l개핵을 강챙합무로써 경제적 분찰( Die Wirts-

c !l aft1'iche spaltung ) 이 결과척무로 생겨났융니다‘ 서부의 점령지역들이 품리

되어 서방 마료크 (Die'.separate Westmark) 제도를 실시함￡로써， 이을 지역들

은 교외척으로 외환거래상의 외국( Das Devisen Ausland )이 되어 버렸융니다.

일년뒤에는 독일 연앙공화국을 세웅무로써 붐파국가가 생겨났S역 ( Die Grund-

ung ejnes Sepaten Staates ), 이로 인하여 민족의 분렬 ( Die Zerreipung der

Nation) 은 완전히 챙 해져고 말았융니다 •

« 소켠의 평화조약 초안 » ( Friedens Vertragsentw urf der Sowjetunion )

우리는 0] 러한 얄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언제냐 노력하였융니다.

1950 년대 에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파 소련은 이 해 와 . 정 화의 보장을 옥요하고，

항쿠석 안 훈할진로 ( Der Permane Ite Spaltungskurs ) 플 막기 에 알맞는 건설적 인

제얀을 언제나 되-울이 하여 행하였던 것 입니다. 1952 년 3 월에 있었던 소련의

평화조약 초안은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었응니다.

헨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이산 하이너l 만( Heinemann) 박사가 1958 년 3 월

25 일에 온에 있는 독일 cd 앙공화국 국회에서 이러한 소연익 이니시아티효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암시하였던 사실을 본안은 여기에서 귀하

에게 상기시카는 바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도 그 당시의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허사로 즐아

가고 말았음니다. 우리 가 경고랬음에도 불쿠하고 그러고 서푸독일에 있에서의 우

려 하는 여혼이 우시되어 가는 중에 만족의 통일은 파괴되고 말았던 것엽니다.

민족의 분할올 만대 하고 서 부득알의 분파국가 ( Der Westdeutsche separatsta-

at) 플 얀드는데에 안대하고 냐선 서푸독알의 정당이라고는 유얼하게 공산당

(Die Kommunistische Partei ) 하냐밖에 없었던 것이며 , 이 공산당은 바로

이러한 이유해운에 나중에 블업 긍지되고 말았만 것업니마.

«싸리조약» ( Pa ri sar Vertrage ) 민족의 분캘은 독일 엔방공화국이 재준 ~l

감 갖추고， 1954，년에는 뼈}라조약이 체결되고 그러고 1955 년에는 옥얼 연땅공화

-，1，-이 욱대시영 풍앵 7) 구 ( NATO) 에 7t'엽되 n 후 인히·여 굴에져 배렸융니다」

"~ "j :'f_약에 서 영 합추로써 그러 고 우리 가 앵 한 모듣 제얀을 거 섣함，.，퓨써 ,:! r 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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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에 의하여 이끌어지던 본의 정쑤(권)는 독일 연방공확국( Die Bundesrepu_

bli k ) 무로 하여긍 독얼 한주주의 공화국 ( DDR ) 에 대 하여 스스로 도디어 외국

이 되 도록 (endgiiltig .zum Ausland (}egenuber der DDR) 만틀어 버 리 것 업니다 .

그 당시 의 사민당 ( SPD ) 당수였던 에려 허 을렌하우어 ( Erich 0 1l en hauer ) 가

1955 년 l 월 29 연에 푸랑크 푸르투의 요}을교회 ( Paulkirchc ) 에서 행한 다음의

경고말엔을 여기에셔 한벤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우펴가 빠리조약에 서영함~로써 우리는 독알 연방공화국에서 처음A후 자유결정

에 략라 이와같이 결정적이고도 광벙위한 방식~로 독일의 분할을 고착시키고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외교정책상의 책엄을 지는 것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

융니다.

«독일의 분할 » ( Spaltung Deutschlands )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신 귀 하

는 에러히 올렌하우어가 적켈하게 규정해 놓은 바 있는 외교정책의 유산을 요능

날 다루고 있융니다.

다음파 같은 역사적 진리를 아무호‘ 있을 수가 없읍니다. 독일을 분할한 사링

은 우리가 아닝니다. 분할의 책엠은 천석￡로 독일 연망공화국과 서방 강대국들

이} 있응니다 •

그러 으로 < 만족익 통일 >( Eir‘ heit der Nation) 이 라는 말을 하거 나 흑은

〈만족의 통알〉을 유지하고자 한다 (Die Einheit dEn Nation Wahren Wollen)

는 풍의 말윤 당치도 않는 얘기엽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배계층은 이러 한 그들의 말을 이기석인 옥걱~~ 포기해

어렵￡로써 이제 20 여년이 념는 동안 민족의 통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엽니다.

독일 연 방공화국 수상 ! 귀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 DDR ) 파 독일 연 망공착

국( BRD )간의 판계에 판한 이야기릎 한혜연은 〈내독판계> ( Innerdeutscll e

Bezi ebungen ) 라는 표현을 종총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갱부에서 한 부(옆- }.\i ni steri urn }가 이러한 이릎-을 가지고 있

읍-니마. 만족。l 갚찰뇌고 따라:t.약에 대한 독일 연양공화국 정부의 서영이 냉해

진 후에 이러한 표현。1 .쓰인다는 것은 그려나 이치에 어긋나는 일 ( absurd) 이

라 하치 않올 수 없￡역， 이는 우펴 두 국가간에 등동권어1 업각한 강 상판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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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e , GleichbercChtigte Beziehungen) 플 바라지 않는 정치적 으i 도」를 쪽

로하는 것 A로 폴 수 밖에 없읍니마 c

« 내 듀-관계는 존재 치 않는다 » ( Reine In ,nerdeutsChen Beziehunge니 ) ~오듣

경고블 블리치고- 독일 연방풍화국이 ••f-리조약을 서영하고 북대서양 조약기쿠

( NATO) 에 가앵댔고‘ 그랜꺼 함.£...5:.써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 하여 자신슬

외국우로 선언해 놓은 후에 니l 독판껴1 ( Die Innerdeutsche Beziehungen) 란 것은

있윤 수가 없읍니다.

옥-일 ’연 방공화국 정 부 7} 파리 조약에 동의한 것 윤 안만족석 성 격 ( Ein antinat-

ina 1 e r Ch a r a k t e r ) 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천 1추석이고 제

국주의적인 성격 ( ein aggressiver imperialistischer Charakter) 도 띄고 있

읍니다 ‘ 이 < 독일 조약 >( Deu tsch land Vert rag) 의 제 g 죠블 플 것 같우연

잘 알려 저 있는 바와 같이 ‘ 서 양강대 국을 ( westm l!l chte) 에 의 하여 지금까지 랭

사띄어 왔거냐 혹은 소유되어온 모든 건한을 건체 독일에 써하여( In Bezug auf

Deutschlands Ganzes) 계속 갖는다 라고 펴에 있읍니다‘

이점을 본인은 여기에시 상기시카고자 합니다. 제?조는 그쁨만 아니라 여기에

서 한견융 더 냐아7}고 있융니다.

여기에 이 조약의 꼭척 C 로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용니다. 옥알 만주t주의

공화국은 독일 연 t앙공화국의 독점 자본주의적안 샤회체제 ( Das monokapi tali sti

sehe Gesellsehaftssystem der Bundesrepublik ) 에 영 합되고 서 양잔영 의 제국

주의석인 조약71 구 ( Das Vl estliehe Imperialistisehe Paktsystem ) 에 봉합되도

휴 한다는 것업니다.

만일 이 조약이 귀 하7} 직접 발표한 선언파 같이 현 독일 연양공화국 정 부익

정꾀의 바탕을 이푼다연운 〈내독관계〉라는 행식은 도대체 득일 연앙공화국외 제

국주의적인 지배체제 ( Das imperialistisch Herrschaftssystem der Bundesre

publi k ) 를 독일 t간주주의 긍화국어l 연장시키고 득알 만주주의 공화국을 북대서

양 동맹기구 ( NATO) 에 통합해 벼리려는 풋 이외에 우슨 마릎. 의의가 있을 수

딪~ '~l 유니까?

«4- 내 국 씌 엠 »( Viermaehte Verantwortung ) 독일 연땅콩화국에 널리 펴

서 낀는 4 대국이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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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고 있다는 테제 역시 위어} 말한 것과 똑같이 ·성립련 수 없는 이흔잉니까.

옥연 민듀;주의 공확국에 관한 한 -이깎은 누구나 우리의 현엽과 그리고 녹입

만주주의 공화극에 의하여 체갤펀 국세 법상 ~1 체조약을 -응하여 웹사;;.1 확신한 수

있는 일엽 니다- 독엘 만주주의 공착국운 4 대 국 관할 (Vierm !l chte ZustlindigJ,

ei t )떼도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3 대국 관한( Dreimachte zustlln'digke

it) 에 귀속되어 있지 않숨니다 • 득일 민주주의 공착국은 독립되고 주권-응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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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회사

«득뻗한 내득관계 » (Besondere innerdeutsche Beziehungen) 라는 형식에는

득일 민주주의 공화국 ( DDR ) 은 후견인 상태 ( Ein Vormundschaftsverh'altnis )•
에 혜속시켜야 한다먼 옛날의 요구내용이 내포되어 있융니다.

현살과 일~1 하지 않고 모순에 ，，}져있는 이러한 쿠조는 지금까지의 단휴 대표권

샅온 망치도 않는 주장 (. Die alte:Alleinvertretungsanmafiung\. ) 윤 벤행완 행

태 플 칙 등L 여 유지해 나가고， 휴일 만주주의 공화국윤 지금과는 다흔 양법을 써서

차옐대우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얼에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쿠소플엽니다，

이러딴 것은 우리틀에게는 전적 o 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얼들이며 ι 또딴 이러힌

것 은 그 어 혀 한 협 상의 대 상도 되 지 않는다는 점 달 귀 하는 이 해 할 것 이 라고 녕一

니다.

우리는 귀 하에 대하여 그러 한 ·협상-알 강히 시도한다는 것응 생각조자 할 수

없융냐다. 마꾀-셔 귀하도 우리에 대 하여 그러 한 시도같은 것은 아예 포기 하자-는

것이 좋겠융니다.

본인운 그밖에 다음파 같은 점에 주의플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s영화조약 제안» ( Vorschlage fur einer Friedens Vertrag ) 독일 연방공

화국이 아직 북대서양 동맹기구에 풍합되지 않고， 군이 채우장도 뇌지 않았을 배，

우는 영 화죠약과 옹일적 인 민주주의 독일 ( eiu Einbeitliches und Demokratis

ches Deutschland ) 을 위 한 제안을 하였윤니 다 ,

그당시 우리는 독얼 연방공화국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현실석인 정

책 올 취 하는데 찬성 하고 냐설 장기척인 'J.옥을 지난 정치가등이 충분허 많을치도

오은다는 희망하여 국경운제는 보류해 두기까지 하였 rd. 것업니다.

그러나 독일 연암공화국에 있는 정치세력은 이 4류시켜 두었던 국건운체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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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뻔 8안스러운 투쟁의 대상흔로 악이용하였던 것엽니다 g

동시 에 그들은 옥일 연 앙공화국을 사회 주의 에 대 항하는 공격 력 ( die Offenciv

kraft "gegen den Sozialismus ) ~로 확장 딸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만윤 다하

였먼 것 업니다.

《특옐한 내독관계 »와 «안간적인 움제의 해결 » ( Menschliche Erleichter-

un g )이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들A연 그랴지 않아도 나쁜 경

험에 대한 어떤 회상들이 , 생생"1:1 역올읍니다。 국경을 개방해 놓았던 1961 년

g 월 13 일까지 우려는 그 당시의 본 정권(부)의 악의애 찬간성정잭{ D1<; Peind

selige Einmischungs Politik) 때뭄이1 애우 값비싼 대가를· 쳐르지 않A연 않되

었옵니다 c

«1 천억 마르크» ( 100 Milliarden Mark) 우리 는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에게 l 천억 마르크도 넘는 액수를 지급하여 소위 생활의 〈부담경 강〉야라는

일 을 하였윤니다 • 우시우시 한 손해를 불러이 르건 이 경 제선쟁 ( Wirtschaftskr-

i eg ) 의 전체 규.2.룹 영확히 해두기 위 하여 본안은 이 l천억이라는 액수는

1956 년파 1957 년에 있어서의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의(건체) 국인소득 ( Da s

Nat ion ale ink 0 mme n ) 에 거의 악억는 픈 액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 갱꽉한 설녕윤 위하얘 혀l 하냐를 뎌 듭겠읍니다. 위에 언급한 손해 (배

상)금액( Schadenssumme) 1 천억 마후크는 1950 년에서 1961 년까지의 기간동

안에 독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행하여진 선채 투자를 위한 지출보다도 훨씬 높

은 액수인 것입니다.

온 ( Bonn) 에 서 사람들이 <동쪽외 7t난한 형 제 자미l 들 >( Arme BrUder Und

scna wester in Oste'1 )이라는 말을 하연셔，그들윤 이들 형쩌l 자매블 정말후 가난

한 사람 o 로 얀즐어 Ii{리려고 갖은 노력올 다렀던 것업니다.

우리는 독일 엔방공화국 정부가 꼭얼 만주주의 공확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5~에야 하고 모든 일을 마시 좋거I 하게 하는데에 필요한 규측의 제정이 필요울

가선한 일이라는 우리의 견해에 대하셔 똑얼 연방공화국 정부각 이해성을 가지

고 매 찰 것 이 라고 생 각 합니 다 •

독·띤 민주-주익 공화국은 이 오둔 손해둡 겪어가만서도. 그의 사회수의석 기l 펙검

까'!의 ，，]븐-으쿄 ( dank :h rer 30 ziali sti schen Planwi rtscha t't) 세체의 산업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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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중어1 주유할만한 -"')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 공화국파 그의 시만윤 그꾀나 소위 그러 한 〈특별한 내독판계 ) ( Bes.n

dere Innerdeutsche BeZiehungen) 와 그러한 〈인간걱인 운쩌1(생활) 의 해결

( Menschliche Erle1chterunge 'It.) 이 라는 것 이 없 었더 라연 요늘보다 잘 -살 수

있 는 행 펀에 있울 것 이 라고 생 각됩 니 다 •

《국견 의 보장» ( Sicherung der Sta ;3. tsgrenze 1961 년의 우리 국경 의

얀천즈치 ( Die Sicherungunserer Staatsfeugrenze i.m Tahre 1961 ) 는 얼종의

인간걱인 행동( Ein Akt dFr Menschlichkeit ) 이었읍니다.

.. ( 이것은 1961 에 동독정권이 베릎련 장혁을 쌓은 것에 대한 그들대 로 해명시

도다-역주) • 이 국경외 보장조치는 우리 시민외 생환판집을 고치하였무며，구아

파에 있어서외 영화의 유지에 기여했융니다.

우리의 시만들이 그 어혀한 외부로부터외 손견 ( Die fremden Finger) 이 더

이상 우리의 호주머니릎 다쳐지 않도록 1961년 g 월 13 얼어l 우리가 조치릎 취한

이후 우리는 최대의 경제부흥을 이룩댔다는 점을 그들 자신의 경험￡로 알고 있

읍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는 그러 한 소위 « 득벨 한 내 독관계 »상황 ( Besondere

Innerdeutsche Zustande ) 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동의할 사랑은 아무도 없용니다 •

그런데 특정한두 국가간의 판계라는 것은 이들 두국가가 기타의 다릎 국가룹과

갖는 관계와 >11 교해쏠 것 갈.2...연 언제냐 특별한 판계인 것은 울흔업니다 i

가령 여l 플 율어 독얼 연방공화국이 오스트리아 공화국이나 스위스와 갖는 관계

• 는 가령 .:L. 특옐한 특성 ( lhre besonderen Eigenhei ten) 이 있는 것 이며 , 이

를 통하여 이 관계는 예룹 틀어 독일 연앙공화국이 프랑스 ( 불란서 ) 공화국에 대

하여 갖는 관계와 차이 7t 나는 것 업니다.

이려한 사설윤 요듣 국7t둘간의 판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그리고 독렵펀 국가들간의 판계의 기초(기뜰)는 그러나 언제나

국제엽의 일반규엄업니다.

이것은 옥렵원 두 주권국가들안 독얼 민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 t앙공화국간의

판계에도 전걱￡효 그 효용성이 흥하는 것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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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차이 »( Gesellscbaftliche Unterschiede-) 우리는 역시 «요

두가 옥일인>'>이다 ( Wir seien doch "AIle Deutsche" ) 라는 형식을 가지고

국제엽석인 j 한계를 거부하는 위장건술을 쓰;'1 는 것은 부질없는 알엽니다.

그렇거l 움제 7]- 간단한 것이 아닝니다. 지난 세기 (tit紀)가 시작된 이래 언제

냐 두 종류의 득알인늪이 있었읍니다.

한쪽은 진보와 노동자 겨l 급파 그라고 노동하는 안즉(안만)측에서는 픽-엘인이였

o 며，다른 쪽은 안동의 휴어1 ，자본주의 측어1 서있는 독얼안엽니다.

2.능날 사회주의석인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휴점 자본주의걱인 득일 연방공착

국이 즌채하고 있 o 얘， 이둡은 서로 독립판 두개의 국가플엽니다.

이을 두 국가익 시만들은 완천허 서로 안내되는 조건하에서 갈고 있무며 일하

고 있용니다 c 독암 만주주의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늘외 노동￡루 그플 자신익

복지와 사회주의 사펴의 복지를 늘리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앙공화국에서는 석은 츰안 백만장자들이 취엽에 종사하는

국만(액성)의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융니다. 군닝J ( Riistung )로 돌을

밸고 그들의 팽창주의석인 권력의욕S로 펑화릎 위태홉게 하는 것도 이플 독점자

온주의자 껴l 층 ( Die gleicher Monopolkreise ) 을입 니다.

그러 으록 듀알 만주주으l 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만 ( 안민 ) 파 독알 연방공화국에

살고 았는 국만 ( 안안 ) 간에는 온질걱안 사회척 차。 I ( 11 Ein Fundamentaler <J es-

다니융있가
)‘

여
’‘hcsra)

+
un”uF‘eh“c•1

4

14““ak“”
ν

q
υ

--‘
야

역사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대부로조아지들의 샤리사욕에 찬 게급이익( di e

E: igensuhtigen Klasseninteressen) 은 언제냐 만족적 이 익 ( Nationale Int-

eresse) 이 라고 탈바꿈하여 칭 하여 셨 던 것 입 니 r. 1-

« 사 .::-1 주의 이 익 » ( Interssen des Sozialismus ) 이것 은 언제냐 현살 을 혜

곡시 킨 것 ( Di e_ En t s t e 11 un g de r Wi r k 11 chIt e it) 이었 융니다 • 래 부르죠아지 뜰에

게 이-.£웠r;l. 것은 아우튼 결국 연지I 냐 창:ζ적 노랙을 하는 백성 ( 안만) 틀에꺼l

ιII 흡고 ( Sch 1! dlich ) 숙영적인 것 ( Verh~ngni svoll ) .Q..로 밝혀졌용니다.

노동-겨!금과 건처l 렉성 ( 안만 ) 의 정치켜 i 사최적 판심 { 01 익 ) 파 사회주익의 판싱

얀 모든 거 것 톡l 만족석 공홍성 (AIle vermeintlichen Nationalen Gerneinsam-

~e':': 은c: ) ~ 초멘 올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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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일 연망공화국 수상! 독일 만주주의 공화극파 득일 연방공화국섹 슨재하고

있는 서로 상반꾀는 사회체제 (Die gegens ll. tzli .c hcn sesellsehaftllehen Sys-

teπ16 )간에는 «어떠한 흔합 (Misehung)도 어떠한 쓸￡없는 양보 Cfuuler

Kornpromi p' )도 있-을 수 없마고 씌하 자신이 말하였음니다. ~l것윤 정말 사실

업니다. 우 주권국가인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옥얼 연방공화국윤 합철 수카

( 등일한 수가 ) 었융니 다 ( I,assen sieh nie ht Vercinigen') •

왜냐다연 이들 두 국가의 서포 장만되는사획섣서 7} 응일되어(합쳐)펀 수카 없

지 떠l 품업니다. 이-외형상무로라도 그렇게 부이는- 연치되는 상황판단이 득-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옥일 연암공착국간에 동둥련에 입각한 국채업걱인 판계의 수립

을 위하여 취하여질 헬실적인 정책 (Eine realistische Politik) 파 합리척인

정 책 (eine Politik der Vernun ,ft) 의 기 초카 되 어 진다연 븐인운 이 을 환영 하

겠음니다.

«포든 나라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익 승려 » ( Sieg des Sozialismsg in allen

Landern ) 물흔 우리는 사회주의자로서 오든 국가을에서 그리고 독일 연、상공회

국거l 서도 사회주의가 승리 하는 데에 판성올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을 누구가 숭

71 려 하겠읍니까- 그리하여 나중에 만주주의와 사회주와의 기초위에 통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가 승리 하는테 우리는 판심이 있융니다.

국만(인만)투표에서 국만외 철대다·수에 의하여 승인된 우리의 헌법에는 이점이

명확허 확연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룹폰 이러한 운제는 오늘이나 내일에 이루어지는 운제들이 아넙온 자영

한 얼엽니다. 이 운제는 주권을 가진， 서로가 독립된 국 7} 로서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갤 연방공화국간에 이루어져야힐 판계에 관한 협상의 대상이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것운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는 노동자 체급과 오둔 취업에 송

사하는 계층이 할 일업니다.

셔르 득업원 그리고 그 사회질서상무후 보아 서로 상반되는 ，두 국가가 존재 하

고 있다는 사설에셔 생져나는 훈영한 사태 ( sachlage ) 와 법적 장태 ( Reehts

lag e )에 걱연하여，펑화블 보강한다는 이익을 위하여는 국제법외 71 촉위，"， 걱 f

공좀외 판껴l( Be Zi ehungen der friedlichen Koexistellz) 릎 수렵 하는 걸 。; ‘

에는 어혀한 마릎 -걸어란 있을 수 없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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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존»( Priedlicile Koexisteιz ) 옥알 연방공화륙 수상! 귀하는 어

느 외국에서 행한 연설에시 우리 푸 국가간에는 알종의 협조양법 ( Modus Viven-

di )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근 · 말한 일이 있융니마.

국제법장의 채녕A로서의 모루스 비엔뎌라는 것은 그러냐 하나의 알시켜안-약속

( Bine Pro 'l isorische Vereinbarung ) 이며 , 이 약속은 현존하는 상황이 -우리

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응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외 국가간의 현재의

셔1 력균형- 광뱀위한 목적 ( Ziele ) 과 으l 도( Absichten ) 플 성취하는 것을 풀가

능케 하고 있다는 것 을- 선제 하는 약속엽니다.

«지 속성 있는. 규제 합의 » ( Dau hafte Regelungen) 틀림 없 이 귀 하에 의 하여

도 높이 평 가얻고 있을 벨헬릎 러브크네희트 ( Wilhelm Lieb ‘mecht ) 는 상호간에

우호석 관계에 있지 않는 국가뜰간의 교류를 위한 약속된 형태로서의 모루스 비

벤머까지도 가능한 것으파 울야한 알이 있읍니다.

쏠직승l 말하여 아데나워에 의하여 고얀펀 바평화용존( Die von Adenauer verfu

ndene unfriedliche Koexistenz ) 이 냐 흑은 일종의 염 시 해 결 방법 ( Interim-

slosung ) 에는 얀지 하나의 다릎 판계가 성립된냐는 것쁨이며 , 사회주의적안 독

얀국가으| 존재는 장성적인 것 A로만 처2.]해 버리고， 그밖에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어!

내깐 석대선 ;'1 는 저l 속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함~~료써 소위 «얘기류» ( Gro~-

wett er lage ) 의 딴상이 있 -울 시에 안정 하지 않고 놔두었던 경 계선들올 념에설 수

있도꼭 한다는 것 엽니다 c

이러한 것이 현상주의 정책 (realistische Polit1k) 일 수 없￡며，머 더군다

냐 :녕호}신셔 ( 6i n e Po li t i k des F r i e den s ) 일 수는 뎌욱 없는 것업니다.

이러 '1! 성싹은 ，불가띄하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파를 초래할 것은 ‘블립없융니다.

그러나 사살 중요하고도 이룩되어야 할 것은 국제뱀의 기초위에 독일 만주주익

상화국파 옥얼 연방공화국간의 판져l 에 판하여 영속성 있고 주속력 있는 제도화된

약속란 이축하는 것이라 하겠융니다.

펀-일 만 주주의 공화국 (DDR ) 측으로 말할 것 같으연 형 화척 공존한계에 지장

(땅해)이 되는 것은 아우것도 없융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

샤이- 능 ~}한 권리 를 가진 국제 업 상의 ( Gleichberechtigte Volkerr eChtssujekte)

잉 니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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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 는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독앞 연‘상공화국의 ‘좀재플 의엄한 적이 한언도

없읍니다. 우리는 양국간의 판계의 균제(함익)블 위한 국제엽적인 ￡약을 헤:’

할 준비가 되어 있었￡며，지끔도 되어 있웅니다.

《독일 연앙공화국과 독일- 만주주의 꽁화국의 외교정책 » ( Au껴 e'npolit1k der

Bundesrepublik und dar DDR )

그러 나 독얼 연방공화국 정부의 대도는 이 와 다흡니다. 옥일 연 i광공화국은 우

리가 국제엽적인 승인， 즉 주컨국카료서의 완전한 꽁풍권의 향유플 포기례야 잔 r}

는 도처 허 생 각초차 한 수 없는 사진조건 ( Di e Unzumlltbar e Vorbed1ngung ) 길

- 예냐 지금여냐 내세우고 았융나다.

그런데 포오츠향‘ 협정외 카온원칙을 일판성있커1 of행해온 켓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여겨에서 걸운쿄자 하는 귀하의 정부가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애

대한 지금까지의 따괴걱인 행동. (Die bisherige destruktive Haltung Gegen i.i Ger

der DDR ) 을 변경할 용의 카 있는가 하는 것 엽니다.

연앙정부 수상! 귀하의 정부도 실제에 있어서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을 국제석

차원에서 계속-하여 차벨대우플 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한 판계의 장상

화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엽니다.

귀 하의 정부의 외우장관。l 다른 국가듭이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z..].(L
o 。

‘

척인 판계를 수럽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뿐만 아니라 우역래표부의 설치릎 쉽게

하기 위한 죠치까지블 막기 우1 하여 공식적우로 공우수행 준칙을 발표하고 있으니

어영케 진지한 태도로 동풍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음니까?

우리는 독일 연앙공꽉국 정부가 제 3 국~] 독일 만주주의 공착국에 대한 그될덕

판계플 정상화하려는· 서도만 하연 그해마다 얼마나 격렬하케 이에 안대하고 냐서

는가를 정확히 추쿠하여 보았융니다.

국제척안 제기구들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동등한 권리릎 가지고 협동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할려는 시도릎 끊임없이 하고 있는 천도 이에 해당되는 일이

라 하겠융니다.

«여챙 위원회» ( Travel - Board) 이러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시도는 큰 인

간적안 운제들을 취급하고 다추는 세계보건기구에 독얼 민주주의 공화국이 참여하

는 것 을 방해 하는 데까지 이료고 있읍니아‘ 육대서양 동-앵기꾼의 다릎 가맹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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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각히 익섬을 움고 있고 저향하고 있는 데도 괄구학고 서-부 헤관r란어I 여랭위원 i.i

( Travel-Board) 라는 국제엽적무후 저측되는 기쿠픔 껴!속 유지 ·지속시커기 뉘

짜여 귀하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알련의 한동도 역시 오욕적안 차헨대우룹 하는

것입니다. 정명시기혜의 잔재플흔서 발써 시써에 두!열어져버린.:<1 오랜 잔여윤이

모욕적안 땅법으로 옥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시만들을 차옐내우하고 있￡며，다릎

극 7}들의 주쉰까지도 간성 하는 앞윷 강 -6) 행 하고 있읍니다.

-~얀 만주주의 공화국파 그 시만윤 겨l 속적￡로 차렐t+l우플 하고 ,) L一

λA τ-= 정책을

세부얘 이루"71 까지 광엄위하71] 증-영해 주는 신빙성 있는 자륙플 본얀은 귀하에제

〉↓i 폼찬 수- 있는 임 장에 있 응니다 o

{슨익l 은 이 기회에 또 1만 팍일 연 t낭공화국의 여러 기구틀이 멜써 여러해 전쑤터

부담3i콕 되어 있고， 겨!속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l 정적 의우를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 매 하여 이챙하고 이틀 기관들이 지고 있는 적지 않는 빚을 드마어 정

산해야 한마는 3 가 μ1 성을 도한 상기시켜 투고자 랍니다.

«한슈타인 원칙 » ( Hallstein-Doktrin ) 독얼 연 방공화국 수상 ! 단득 대 표

단 주창-알 겨l 속하고， 찰슈타안 원칙을 계속하여 석용시카고 있는 것은 귀하가 멜

서 여러 차러l 만복하여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을 다 이상 차옐배우찰 의사가 없다

고 한 익 도에 완전 -.;1 만 래 되 는 것 엽 니 다 •

겨지어l 언 ( 룹) • 행 ( 行) 간에 싱각딴 모순당착이 있음여 냐다냐 있읍니다.

( 뱀플 ) 조약 ) 을 풍-한 국제공존 ( ein geregeltes Nebe :1 einander ) 이란 것 은 이

러야 i낭빙 o 되는 경51. 생각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푸채업에 위페 51 는 단독 대표권주장 ( der V~lkerrechtswidrige Alleinvertr-

etllngsansprilCh ) 은 그에 수뱉되는 한슈타인 원칙 ( Hallstein Doktrin ) 파 더

’F 래 승국석 -£..50 (endgultig) 그러고 여지없이 ( restlos ) 폭기되어 지지

잖으띤 잖되겠읍니다.

귀 하는 독일 만주주의 공봐국파 그으l 동맹국가들이 국제단계 의 말선에 옥일 만

F 수므l 공화국이 감여하는 것을 앙헤하고 더 냐아가서는 제 3 국에 까지도 계속하

-i 얀랙-받 가하려는 옥연 연방공화국 정부의 시도플 아무런 대당없이 그냥 브L샤

1 끼지얀‘으 앞←알 것이라는 정을 귀하가 인식하상 젓 을 U r 랍니마. 제 3 국 -fr £..01--1 ,:J

시 trcfC -~I 상화국이I c니 안 그듭의 판;배 뜰 정 강화 A!

”
iLjξ 쩌 옥-알 al 수 구 2; 화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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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유일 연앙공화국간의 판제릎 부담스럽게 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사실파는 냐 i::.'.

먹 , 그 안내 차 월-은 것 입 니다 ,

제 3 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극-에 대 한 그뜰5'-1 외교관거l 릎 수렴 하는 것 윤 ~Ol
-, i'-

t

만주주의 공화극과 득일 연앙공화국간의 판껴1 "'-1 정삼화를 또한 장려 하는 것 입니다 .

< 득일 만주주의 공화국터1 래 한 외 교관켜] » ( Di pI 。띠atische Beziehungen Z'Jr

DDR) 1969 년 이 래 폭얼 민주주익 공착극파 외 교관처픔 수립 한 나라는 아시 아

와 아뜨리카에 이미 안i'i진 바와 갇이 g 캐국가7} 늘였읍니다-

이와 같은 해에 옥일 연양공화국.'!] 정부후서는 최도로 두개의 주권국가인 독일

만주주익 공화국 ( DDR ) 과 독일 연앙공화국 ( BRD ) 이 증재한다는 점융 또한 성영

으로 밝혔읍니다.

이들 두 주권국가들의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간에는 국제관례상 일만적인 헝적

으로 공식검촉( Offizielle Kontakte ) 이 행하여 졌읍니냐. 여기에 의심할 바

없이 거꾀꺼1 에처 주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커석 관계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1

독일 연방공화국 수성! 반일 귀하의 연앙정부가 정말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에 대한 판계의 정상화릎 바란다연은， 이 와 동알 한 방향!?-로 나아가는 다은 국가

들의 행동도 그 어느 것이나 기쁜게 받아플여야 할 것이 아넙니까! 이넣케 하

는 것이 귀 하의 정부을 냉전의 참호 ( Die Schutzengraber des kalten Krieges)

로 계속하여 붙잡아 울려는 세력 에 대 하여 귀 하의 펀에 섣 동맹자플 귀 하에게

마련해 즐 것입니다:

< 노동자 벚 농만 의 세 력 » ( Arbei ter und Bauern macht ) 그러 고 옥일 씬

망꽁화국 수상! 귀하는 그밖에도 사회민주당익 당수이생니다. 원래 귀하는 옥인

만주주의 공화국에서 노동자 놓만들이 정 치 권력 ( die pontische Macht) 을 7r 지

고 있고， 오든 국가기관들에서 파시스트는 제거되었무며 그러고 대기엽 ( die Grj-

betriebe) 을은 국유화 되 어 있다 ( Volksei gen tum) 는 사살플 화영 해 마 :<1 샅

아야 할 것이 아닝니까! 이렇게 됨￡로써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서는 늑일 사

회 민주당원들이 1891 년에 이곳 에아푸르투 프로그양 ( E r fur t e r Pro 6 r a mm ) 에거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던 사싱플이 그 옥걱탑상이 펀 것 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귀하7}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매하여 현실각인 [i~ .I-뜰

취할 것이 기해되며，이에 수반되는 운카고1 단 섣 j;r 릎 맏아을。|는 것이 기대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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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존경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본인은 귀하에게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내각(위원회)의 견해(입장)를 말씀느

렸융니다 e 본언은 우리 두 극가간에 있어서 왜 국제뱀의 71 초위에 이루어지는

동퉁한 판계의 수립을 위한 즈약이 불가펴 라체 필요한가를 말씀드렸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약플 체결함무로써 지난 20 년에다 종지부릎 찍을 시점 QI 닥

아왔마고 생각랍니다‘

우려 양국간익 관계릎 정상화 하는 일을 옷하거l 찰 사람은 아우도 얹읍니다.

이 제 씨 로운 시 작 ( Nell beg inn ) 을 합시 다 • 이 러 한 써 로운 시 작은 풀흔 쉽 지

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펼려연 산으l 의 뜻이 필요하며， 감완 평화으l 일보룹 c:j 딘앙←·용의기

반드시 표요한니다야 우려는 병화를 위하고， 구라파의 얀천[어l 기여하고， 독암 얀주

주익 공화국-파 독일 연 llJ-공화국간에 동-뚱권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 ~I 수럽에 치여

할 수 있는 것이연 우엇이냐 챙할 준벼가 되어 있읍니다。 요든 쓴 역사익 경

험에 닝l 추어 보아 복수주익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자는 노력에 대하여는 아

무런 양보를 한 수 없음은 자영한 알업니다。

«주된 운제 : 국제 업 석 관계 » ( Hauptfrage : Volkerrechtliche Beziehungen)

목일 띤주주익 공화국의 엽장우후 올 것 같우연 추운제-국제엽의 기초위에 특

암 만주주。I 공화국과 옥일 연앙공확국간에 동풍권에 입각한 판체블 수렵 하는일-

1.1 해결 읍 7} 능께 하는 도약의 초안이 제시되어 있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렌-능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I 조약윷 협의하고 쳐l

섣한 용의가 되어 있윤니다. 동둥권에 업각한 국제법적 판계의 수렵을 위한 이

와 같은 소약의 처l 결윤 독일 만l 주주흐l 공화국파 독·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서 (평)

에 씨 로 운 한 퍼l 이 지 을 장식 하는 것 이 될 것 입 니 다 •

국제엽의 일안척￡후 안정되는 원착에 딱라 이루어지는 이와 같윤 조약으l 손재

는 독일 얀주주의 공화국파 옥일 쉰 'lJ-공화국과 그리 고 구라파 의 오듣 냐라들어l

알 고 있 는 사 람듬 어l 게 커 다 강 짐 을 더 라 주는 얼 이 필 것 업 니 마 •

))1 냐 δI' 간 이렇게 합무로써 조긍이라도 보다 않윤 평화가 성취월 수 있고 A 냐

"l-은 qf:잔 01 이루어짚 수 았겠가 해운업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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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보» ( ein erster Schritt ) 이는 갚영허 부다 많슨 경화요 갇힌:~ i

펼 것 입 니 다 • 피l 냐 하연 찬젝 정 상화 덕 수립 만 c 후는 c}걱 다음에 열 거 하 는 위 힘 i

가시게 뒀다끄는 볼 수 없겠 71 혜품영니다.

즉， 군닝l 산엽을 기르는 대 71 엽을~1 찰등파 권력￡로부터， 그리고 신냐칙주의자놓고i

보복-주의자플의 단체익 환동파 쉰력 c 포추터 독얼 연양공화국에 생겨난 위힘들파

그피고 보복주익 사상과 신자군 원정사상 같은 것이 독알 연방공화국어1 날이 날

마다 펴져나가고 있는Di1 셔 생겨난 이 옥든 위험을 가시케 한 수는 없는 것이끼

기 예품업니다.

그러냐 지금A로부터 25 년전에 시작하여， 즉 붐파적인 화폐개혁과 독일 연방공

화국의 단독수협 ( Die separative Bildung ) 에서부터 시 작하여 궁비 재무장파

8바리 조약에 서 북대 서 양 동맹 에 의 가엽 ( N뼈1매ATO。ι-Anschlu 껴 ) 에 이 르커 까지 그릇원 1•

향으로 챙하여진 수벡벤의 조치들이 있윤 후어l 하나의 실제적 조치가 첫 발자 J;-

쓸 내 디만다연 이것이야말로 옳은 걸로 냐아가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 불가챔 조약 » ( GewaltverziGht ) 우리 두 국가간어l 동둥권에 입 각한 인 교

관계블 수렵하는 것 이외예도 우려가 제시한 조약의 초안은 독일 만수주익 공화

국과 독엘 연망공꽉국간에 불가칩 조약을 체결하자는 체안을 !:t.함하고 있음니다 a

여기에서 우리는 불가청조약은 계약당사국가들 ( Vertragsstaaten ) 파 그 국가 t

의 국경을 상호간에 극제업착우로 승인하는 기초위에서 가능하다는 견해을 출말점

으로 하i← 있음운 플흔업니다.

그러으로 국체엽격A로 유효한 울가침조약의 체결은 그틀의 살처]， 측 국제법 상의

주체로서 상호간에 안정 하는， 국가뜰간어|만 체결되어 질 수 있는 것 업 니다 •

‘ 야러한 기본전제릎 갖추지 아니한 불가칭조약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상살하고 만

것 이 며 ( Gegen standslos ) , 속이 언 호두 ( eine Hohle Nu 껴 ) 에 지 냐지 않 같 것

업니다.

은안운 여기에 역설해 우는 바엽니마얀， 지금 중요한 것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존경 ( Eine unverbindliche blo f3e Respektierung ) 에 관한 것 이 아 니 며 ,
국경선파 영￡적 풍치권플 아우렌 조건의 제시없이 국제법적으르 승인하는 일업니다.

« 국제연 납에 있 어셔 의 회원자걱 » ( !A i tgli edschaft in der UNO) 폭-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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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rJ 공화국파 묵일 연앙공착극이 지체합이 없이 국제연합기쿠에 그을의 가업을

신청한다는 의미 심장한 조땅드 표함하고 있읍니마. 만일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과 、 옥일 익i 앙공화국이 그들의 상당한 정치적 , 경 제켜 및 운착석 장재력 윌 가지고

동둥한 가격으로 국제연함의 셔겨l 에 걸쳐 챙하여지고 있는 딸동에 참여하고， 이라

한 방엽￡로 쳐!인족의 모둔 붐야에 걸친 :영화적 협、등에 기여하게 된다연， 이것은

우(독알)국가와 그 시만의 。!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제기쭈의 브펀성의 이

익을 위하여도 좋은 것이라는 점을 벤;악할 사강은 아우도 없을 것 입니다.

«군바 축소» ( Abrlistung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약 초안은 두 국가는

어떠한 핑대 의 핵우기도 포기 하여 , 그들의 영톡상에척 어며한 화학‘ 및 생울학적

우기도 생산하지 않￡며， 주둔시키거나 저장하여 두지도 않￡역， 군닝l 축소플 위한

협 상이 행 하여져야 한다는 점 을 끝A로 규정 하고 있옵니마.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옥암 연앙공화국파 군비축소를 위한 초.=<1 블 국제

t납적으르 구속력 있게 체결하자는 제안을 새좁게 제기하는 바입니다. 연‘앙공화국

수상! 본안은 꺼하에게，인간융 가장 우시우시하고 가장 위험한 우기에 대한 공

프로부터，득약파 가스와 박테러아에 대한 공포로부더 해방시키는 것이 차장 안도

걱인 행윈의 하나라고 생각지 않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펑 착익 보장 »( Friedenssicherung) 득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조약초안에

쳐l 기되어 았고， 건설적으록 례당되어져 있는 구바파으l 심장부에 있어서의 영화의

보장에 관한 결정적인 운제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한 기회를 우리의 회담운 제공

해 주고 있윤니다.

옥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암공화국이 평화석 공존을 실천해 냐아가는 과

장 에서 정앙석안 국제법상의 판져l 을 수럽 하게 판다연， 그리 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

국에 c니깐 모든 석대행위정책이 포 71 되어진다연 , 그러연 다흔 운제들에 관하여도

의견을 교한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경확적 공흔어l 대한 기본둠찌들융 해결

하는 것이 그팎의 요든 다른 운채늘어l 대한 전제초건이 휩니다.

본인은 쉬하ζIj 게 다음과 같이 저l 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독일 만주주의 공화

국-에 의하에 제안된 조약익 초안이| 판한 협의에 뜰어갑시마. 우려요I £..외의 옥

걱윤 옥알 막l 수주으l 공화국파 독일 연양공화국이 옥둥한 권러원칙에 엽각한 국 )<1

법적인 관겨l 을 상후간어| 수입 양 것 안가에 판하여 익견익 。낭쳐씀 :iIF 능 데서 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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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화 판련하여 꼭일 민주주·띄 콩화극 정쑤는 우 ~1 가 협익플 져l 속하여 나

가는 파정야1 서 귀하에게 천달되어쳐 있는 죠약의 초안에서 출말하어 2 그러고 그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근본직인 문셰등을 다루는 것이 안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 ( Zusarnmenfassung )

1. 국꽉 법 의 ( 가 본 ) 원 칙 에 엽 각 하여 그러 고 어 더 한 차별 대 우도 함이 없 이 -독 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목알 연방공환국간에 정상적이고 동둥한 판겨l 릎 수립하는 연，

독얼 연밴꽁화국의 정부가 모든 형태후(득-자적)단휴 대표권이라는 당치도 않

는 주장을 포:;1 .하는 얼 •

2. 다릎 국7} 의 외교정책장띄 판계에 개업하지 않는 일. 한슈타안 독트렌을 풍-

국적으로，:i리고 영확히 표커하는 일。

3 .국꺼l 연합현장 제 2 조 제 4 항에 의거하여，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반 L

화국깐혀l 설:71 첨 초약을 체결하는 일 : 동시어l 양국의 국제법석 주체성파 잉

도적 통치권과 현존하는 국경선탈의 블가첨성을 상호간에 우제한으로 인정하는

일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4,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땅꽁화국이 국제연합( 기구 ) 에 가입신청응 , 내

는 일 •

«세옥일 » ( Neue" Deutschland) 에서

5 .핵우기를 주업하거냐，어려한 챙태로든지 이플 소유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

B -우기 ( 생풍학척 우기 ), c- 무기 (화학우기 ) 블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러 고

이을 처장해두는 얼을 포기 하는 얼 •

군 111 예 산지출을 50%흩 삭캄하는 얼 •

6 • 체 2 치→ 셰계얘천A로 말마앙아 생겨난 요든 잔여 현상늪을 울가피하게

제거해 냐강에 있어서 이와 관련윈어 있는 운찌들에 대한 토의.

7. 독일 연방공화국의 모든 학교(각급학교)을파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교흘 동일하게 하는 일 ( Begleichung ) 과 독일 연방공착국융 통하여

져 야 할 ( 손해 ) 배 상의우 ( Wi ed erg u t mac hun g s v e r p f 1 i c h t u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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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일 켠 앙공화구이l 갔 어 서 511 획 담 » (Gespra:h in der Bundesrepublik)

독알 연니낭공화국 수상 !

끝~iε 옥일 안주주의 공착국 정부의 건설걱인 운처l해걸어l 앙찰 단호딴 ;경의판

마시 한벤 강조하여 천영해 두는 바엽니다. 온인은 이반 알의 중요성과 뷰장한

성격무로 보아 경우에 짜라서는 갚무로도 계속 합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튼

듀;생부의 수상이 직접 얀냐서 휘담파는 것이 불가피하게 중요하마는 견해플 그

출알점우로 삼고 있융니마。

회당이 계속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옥앞 연방공화국의 국경에서 가까

운 곳에서 귀하와 후l 동한 용의가 있응을 여기에서 신언하는 바엽니다.

은인은 다응파 같 0] 착신하고 있읍니다. 만일 휴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앞을

멀리 내다북고 용기가 난후한 결의를 보인다연，독알 만주주의 공화국과 옥일 연

방공화국간의 관계블 뱀제(국제)화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평화와 구라파의

얀전-을 위하여 마연된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확신합니마.

온인운 귀하께서 경청 하여 주신테 대 하여 감사드리는 ll~ 입니다.

( 출 쳐 )

1970 년 3 월 20 일자의 (옹쑤)배폴란에

서 말간완

«새독일 » ( Neues De야 sch1anet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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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란트 독일 연방곡화국 수상， 에아푸르트 회담에 즈유

하여 원칙적안 푼제에 대한 가조 역설하다. (1970.3·19)

f 벌c.j 브칸트 동일 연방공화국 수상윤 1970 년 3 월 19 일 에。}푸르투( Erfur t )

에서의 빌라 슈.&..프 (Willi Staph) 옥알 만주주의 공확국 수앙과의 만남 ( 회

담 ) 에저 다음과 잔윤 원칙적인 표체들헤 대한 기조 연설을 하였읍니다 . .J]

독얼 만주주의 용화국 수상 ! .

신사 숙내 여려분!

< 아우것도 펀화 ( 美化 ) 힘-01 없。1» ( Nichte ?e:r niedlichen ) ‘ 본인。1 여

기에서 독일 만주주의 꽁화국정부 7}- 기조연설용 통하석 밝힌 견해와는 많은 운

제틀븐 아주 달리 생각하고 였다고 하여 。1 윤 늘랍게 생각할 λ}람은 아무도

없올 것엽니다. 아우튼지 1려나 우리카 지난 20 년간이냐 혹은 25 년간의 우

리가 겪은 세월에 대한 결산을 서로가 자가들 대로 생 01 하게 여기에 밤혀서

딸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로 무켓이 이루어 진다고는 결코 볼수 없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쳐 있는 상화으로는 형화와 인류( 인간-독일사람 } 를 위한

진~플 성취달수 있는 공등의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 그러고 우리양쪽의 이익

을 공동 o 로 추구할 수 였는 분야릎 모써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의 요청。1 라 좌

겠읍니다.

본 ql 은 본흔으로 줄어 가기천에 귀하가 。I 곳 에l 아푸르트에서 우리들에게 어|울

에 주신 친절한 영정에 대하여 우선 강사의 말씀을 드라고자 합니다. 우리

양족외 섣.우가플올 흉하여 이루어진 용외주도한 순닝l 작업이 우리 둔사랑의 회당

\
이 정확히 앞~.£ 진챙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장이 핍니다. 귀하가 귀

하외 정부와 。1 군{짧}파 그러고 이 에아푸르트시에서 우리들의 회당을 위하

여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협조릎 하고 있는 모듣 샤람율에게 본인.01 이 여러

훈둘。l 칭한 일을 얼마냐 높이 정 7}- 하고 찬양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

연 본인온 기 쁘게 생각하겠융니다.

〈역사아l 대한 공동책임그~ (gemeinsame Haft ;J ng f ;1센die Geechichte )

냐 ;;1 사회주의 "-I 폭력지배 (퉁치 ) (die nati 이1alsozialistische Gewaltherr-

Bchaft )가 옥얼채국의 파열파 더부러 그 종연을 고한지， 암.£...£ 몇주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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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jL연 25 년해가 지냐가셔1 덤니다- 우려등픔 서효 운 "-I 서커는 요소 71- 아우려

양 。1 었 더 라도 , 이 역 사 석 사건은 석 기 최 단 탁자어l 등라 앉은 우려 들- 오두블

깐더} 묶어 놓는 요소입 니다.

서1 '‘i 는 득딴。l 라는 。 l 응무록 자핑되 어잔 영 츠I ( nn tat en) 파 ξ-안。1 과는 。1 픔으

로 걱 A1 려신 케 파피쟁위에 대한 공-포와 선슐( Grauen )썩 쉰고 샀었읍니 :F.

갚으프 운영。1 우1'-1 픔 셔디로 응-직여 나가더라도 우리을 전쑤 71- 삭하한 {~순<::]

았니라도 <>1 억.l.}걱 사건에 쉬하껴 쩍염읍 지는 것압 니뎌-- jf} 차가 -뚜각 등-"=- 하

여급- 야 0] 잔 객염윤 지토론→ 요쿠짜는 데이i 는 당얀하고도 층→4운깐 <::1 유가 있는 것

。l 여. 우리카 지고 있는 야걱한 씌염( Haft~ng )이 득얼어l 상석서익 첸찌 주

어 져 있는 상향에 대 한 얘라 가"I <>1 유-듣 증익 하나업니다.

그러나 아우리 역샤석인 고젤을 하고 。1 어l 내딴 논 3영슬 버렌냐 하뎌라도 경

코 그 건 으포 이 떤 건 보 가 지 금 。l 음 에 지 는 것 은 아 납 니 마 • 옥알 안즉의 갈

( der '/I e f, der deut3chen Nation) <>1 운려되고 1945 년 이후에 이 득결만

족의 견이 국가석 붕띨이라는 챙태로 플얄해 나갈 수 없었단 것을 샤랍플 풍에

는 개인으로냐 선세석으료 닝1 극적이라고( tragisch ) 생각따는 oj 듣헤 많을 것

엽니다_ <>1 러깐 알야 알어나지 않도록 할수는 그러냐 우리는 없었언 것업니

냐-

그러므-:~ 본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였음니냐. 즉 우리이l 게 주석져 있는

펀 "은 상 화 ( Fr i p, den ) 을 위하켜 그러고 뜩얼어l 얄고 있는 사량둡 ( die

Menschen in Deutschland) 월 위 하여 진보 ( FOrtschritte ) 품 성취하는 것

이 가능깐 영역 (Bereiche) 을 요써하는 것 을 그 영 령 A로 제가해

것。J 니"!- .

주고 。1 느•
..v. '-

오주익 이 3 월 1 9 일은 모든 특알인들어l 써.쪽일 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만

뜰 뿐얀 아니라 목엘 만주주으l 공화국( D DR) 에 상고 있는 시만들이l 개 대 하여도

하냐의 풍요한 날 ( ein wichtiger Tag) 이 펠 수 있융니아. 꽉알어l 두 국가7}

슨재하거l 펜。l 래 처응~-~ 양극정부의 수뇌(수상}가 응동·관셉의 대성되는 운처!

플 음 협 의 파 기 위 하 여 자cl 릎 샅。! 하게 되 었융 니 다 •

우야가 여기에 자리플 맞내놓고 앉아 있우션， 요구:과는 껏-은 캅，;.1 석 여성

(der Verst3nd) 쁜얀이 아냐 라 역시 강정 ( Gef~hle ) 와 느낌도 함껴l 흔플려

지 는 아 가 있 는 깃 엽 니 다 , 우리 듣의 이 요엽 ( 회 당 ) 이 옥알 영 톡 익 국 상 「융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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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쉰셔서 세계어1 커마란 주시른. 찰러 。1 프커고 있다는 정을 우리들 싼앙。1 r 1

등)-01 킥~ 의식하고 있풍윤 →을흔입 니다.

〈흐식1 아푸르프$11 뚱..fL성::0> ( J:) edeu tung Er furts ) 우리듣.!1] 공동~l 역샤가 지

난 걱찬즙안 어 에아쭈르드( Frfuyt ) 71- 득-갚안에 711 렬써 역사적으고 어떠한 중-

요잔 역찰플 한 바 있는 71- ιl 패하석 :설운윤 받아 왔융니다 01 곳은 여l 픈 틀어

1803 년 10 원 2 영 나환1 원1 껴테헤커1 다응과 갚은 말윤 한 곳입 니다. 4::정치는

운영이다중 (Die !,oli tik i 딩 ~dar Schicksal:~.
cl 굿 어!아푸르흔에서는 1850 년 3 원 20 엘-그 당시루서는 득연을 멍확걱。1 면서도

만주주의석익1 망엽 ~i료 동일시켜 보려먼 최후의 시도가 쟁하여진 곳。1 기도 합니냐.

‘ 샤최만주당웬틀에게는 그 밖써도 1891 년의 전잔하던 꼭알 노동운동에 대 하얘

에아푸르트 효흐그랑이 지녔던 중요잔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띔니다. λ}

망듣。1 0] 에아푸르트 프로그땅을 어떻게 。1 년샤(뿔念史)적무로 l斗푸든지 간에-하

여간- 믿수수의-플 지행하는 의지 ( der Wille zar Demokratie) • 보다 큰 사회정

의블 위한 의지 ( der \V ille Zu [!r fJf3 erer sozialer Gerechtigkeit ) 와 그리고

평화플 위한 외지 ( der Wille zum Frieden) 가 매어l 알맺게 !판철되어졌더라연

독일 만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붕챙。1 생 겨냐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수 있었을 깃

。1 억 • 구라파블 위하여 많은 블챙。1 펠요 없였융 것이여 또한 전 세계에 그넙

커l 냐 큰 블행들이 연어냐지 않았을 것 업 니다.

、

〈건설엽적흐> ( Aafbaule istungen ) 우리 띤족이 몰락을 당할 운영에 처만 껏

쳐렴 l2.. oJ 던 시기는 지나가고 -그 주어진 생황조건윤 서호가 애우 냐르기는 히

지만 아우튼- 새혹운 시작을 시도할 기회가 우리 만족에게 주어졌읍니다. 이러

한 키꾀는 쪽얼꾀 두 부분여l 있어서의 재건 l' II i e d erau fb au) 의 경우에 해당딩

니다. 써혹운 도시을。l 폐허에서 생겨났읍니다 • 경 제와 학운。1 존경을 받는

수훈 (ein achtanggebietender Stand) 에 달하체 되였읍니다.

두개의 셔로 운리되어 있는 국가 체 제혹 냐누어진 것 ( die Aufteilung in

zwei 70neinander getrennte Staatswesen )은 앞￡로도 계속하여 01 를 어느

쪽에서 보는7}의 여하에 약라서 근본척 o 로 성의한 7}치 S녕 7} 를 받게 될 것입니

마. 동-서옥이 서료가 다른 앙향혹로 t알선해 나간 켓을( die Aaseinanderent-

wi ckl ;mg l 주로 하나의 해악 ( ein ~bel ) .£.도 사랑들이 생 각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영확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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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사랑플。1 01 와 같이 흥·서톡。1 서로 상야한 말천을 해냐가거l 판데 대안

잘옷의 웬안 ( Sch :J ld ) 0] 냐 。1 에l 대한 잭엽 ( Verantwortung ) 01 서후 7~ 다른

쪽에 . 았다고‘ 그 책 암을 안드시 선가시 켜’ ‘왔띤 것이고 • 또 그렁거1 <5}는 것이

블가띄얀다고 생각하는 챙으로 보아서 영백혜 정니마.

1945 년 이후의 독일의 정치 (Deutsche politik )는 -동- . 셔독어! 았에서 이

루어진 여러가지 묘둔 건설엽석。I 있-읍에도 불주하고- 사설 묶-알어1 선쟁을 。1

기고. 폭-알흥 점격하였던 강태국플의 정치의 71 능( eine Funktion cler politik

der ~dchte. die Deutschland besiegt :.I nd besetzt hatten ) 을 당당해 왔

다고 한수도 있겠응니다. 몽·서양 진영간의 세력깨결은 그.후 져l 속하여 독알의

행연을 지배하여 왔 o 며 , 구라고}를 쪼개어 놓고 였융니마. 우려는 이려 딴 붐

짤을 안순히 전연 없었던 것처럼 보아 넘갈 수는 없는 것업니다. 그작냐 우리

는 。l 와같은 분찰(붐얀) 이 증고온 견파를 안화시카기 위하여 진릭할 수 있￡며

그러고 구라파에 있어서 우리 릎 분리시키고 따라서 독일어l 있어서도 우리릎 서

로 0.'1 어 놓고 있는 우덩들원 흙을 채 워 덮어 에 렐 수 있는 딸천。] 01 룩되도흑

석극적 A로 기여하는 노력을 한 수 있융니斗.

‘-“-
〈폭얀만족으l 혀 살 ~(Wirklichkeit ein야 d e U t s c hen Nat i on ) 얘기에서 본

안은 옥알만족( eine deutsche Nation) 이 처하고 있는. 계속하여 진행되어

· 냐가고 생생하게 냐마냐 있는 현살을 그 층딸정 o 후 상고 있융니다. 본인은

지난난의 국수주의직인 샤상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양￡르 있을 쿠라파

와 국제적익1 협동과 연합 양선에서까지도 국가만족적 요;소들( die nationalen

Ko[uponen ten) 윤 그 효욕션올 상살;~~지 않을 것이라는 청윤 상당허 확신하고

있융니다. 공흥으로 체험하고 공동￡로 책임을 져야 할 역샤의 강려한 유다l 를

며 한 수 있는 샤항은 아우도 없A억 가정을 통한 유대 • 언어척 유대 , 품화석

유내 와 그러고 01 압에도- 우리플로 하여금 공동귀속강정올 느끼게 하는 사고이전

의 모든 것틀 0] 것은 하냐외 현실( eine Reali dt) 입니다 0] 러한 만족생

존의 기본 ( dieses F~.tndament nationaler Existenz ) 윷 부안하거냐 흑은 。l

를 경 시 하 "01 는 정 책 은 설 쾌 Ii:.. 즐아갈 운 영 울 지 난 접 객 이 라고 본인 은 확신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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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각한 차이흐 t ιi efgrei fe n-de .Di fferenz en ) 우리는 이와잡-은 펀설성옹-

그 춘 i괄적으로 삭아 오든 영에 영하껴야 할 것。1 녁 • 이것은 독일에 , 측

197 a 낸 현찌에 있어서 즌찌하고 있는 경 겨l 션 6 로 보아 • 두개의 국카가 생 져나

성존하고 ~J 으역 • 61 들 두 -국가는 공존하여 냐가지 않￡연 않원다는 샤설윤 춤

딸적 으로 우리 가 앙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융니다. 양측이l 저마다 존채

하고 흥용되고 았는 셔로 다릎 4피천서블 팽가하는- 연에서 우리 양측간에는 섞

각한 의건의 자。17}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린나 。1 와 같은 의견의 차。1 가 있다

고 하여 • 61 것 ::>1 우리 르푸더 ·우라마이i 있어서 의 형 화플 보장해야 한다는 사명윤

떼어 가는 것。1 아니며 • -구라따의 펑화질서 측년에서 - 우리 두 균가틀간 ell

장의 간 어 엔 형화공존 ( eine geregelte F’。 rm friedlicher Koexistenz ) 행 태를

모색하는 사영을 연하기1 해수는 것이 아닙니마.

우리 가 이 러 한 샤 영 음 칙 시 찰 쾌 에 만 우리 의 이 얀낭 ( 회 당 ) 이 정 당한 의 의 플

갖게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영플 다한 혜어l 만 역사암어l 켓옛;이 존재할수 있

읍니아. 이러한 운제해결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어려웅음 생각찰 혜 결코 아무도

어 떤 그릇핀 희망을 가져서는 않펼 것 업 니다. 우리 국가들의 시 먼 (die B !Jrger

unserer Staaten ) 은 닝1 흑 우려 양측에 동얼한 의 지 까 존채 하고 있 다고 하더 하

도 우리 두 정부의 수장들이 요늪( 당장 ) 국7]-:석 풍알을 이 룩해j낼 수 있는 것 이

아니라하는 정을 알기씨는 풍윤히 현살석입니다. 세 계사정이 이룹- 허학치 않을

것업니다. 위행한 블얀-을 세계에 불리 이 르커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오늘의

세 제 사정 무로 당장 。l 록되 어질 수 없 는 것 업 니 다;

〈우리를 붐려시커는 요소플 극복-할 .9J 무등 ( Verpflichtung zUr fJ berwindung

de s Trenn enden ) 그러 나 우리 는 우리 두 -국가의 이 익 파 그려 고 우리 가 서로

동앵을 맺고 있는 강래국플의 이익을 명화와 안류에 。l 로웅이 되도록 조화시키는

노력을 현상을 뉘어 녕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항 것 업니다. 독일 영£.장어l 존재하

고 있는 두 국가간의 현 상대가 한단스려운 형펀이 꽤 있는 것도. 사실쓴 독일

의 두 부풀어l 살고있는 사량들의 상호관체가 외국 ( fremde Staaten l 파 외국의

국만플간의 교류에냐 있을 수 있는 저차원에 까지 팔어 내 려 져 가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융니마. 이러한 부정척언 특수사항( diese negative Sonderlage l 을

완화시키고. 가능한 대로 이플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업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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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낀당얘 신어l 긴장여 한착»( Bntspannun ,:; statt spann:.mg) 긴장- 태 산이1

긴잔의 단화룹 이 룩하고 • 균사;녁 대 겸 다1 산에 평화의 브-강음 이 콕-약는 일 사 꺼

。! 판얀으1 정 부가 추구하는 득l£.입 니마 . 그려고 본안은 온인이 이라판 간-
「

L표。??

추구랙 '-f.강신 I 있어서 폭델 연방종화극 ell 았는 객 얀았는 샤 력씌 의하여 지 ;<1 펴고

있-깐 -EF 깔고 았유니다.

우리의 오늘 이 치당야 사살 알한걱 o i료 국"7}펀 간의 고/납이나 쳐암익 정우해

보훈 있는 것처 렘 판터 ( Beamte ) 씨 의하삭 순 -1 되지 잖았다는 전꾀- 우리카 정

상펴단( Spi tzengespr:!ch )쑤더 시작한다는 갓은 보흔 았는 알 01 아냉니냐.

( ung e 꺼 6hnlich) 이걱 딴 사싣드 역시 우리듣‘이 갖고 있는 판제 !'j ξ·수성음

특;생지어 주고 있응니다. 우려들이 처해있는 운거1 플은 너푸냐도 큰 것이므로 강

부차웬꾀 식적 캡측이 없다고 하연 아에 시작조차도 펼 수 없는 것플엽니다. 오

늘 。1 날까지 우리 만족으l 은휠·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던 것엽니야.

。1 점에서 우리의 공동팍염이 연유감는 것입니다. 두 극가간의 관계뜰 상호간

에 엽석으로 규제 정리 하기 위하석 오놓달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혹은 우엇을

랭하지 않거나 간에 • 이에 대한 책임윤 우리는 알안걱으로는 역 사에 돌낄 수 없

으여 , 특수하게는 또 이에 대한 책 임을 tl 풍려어!게 을렬 수도 없는 것엽니다.

。l 제는 우리 듭 자신이 이 에 대 한 책 임 을 지 는 것 입 니다 .

r걱ζ 한상 없。 I .?.-> ( u h n e 1 11 us ion ) 본안의 협 력자와 온안은 우리 양측이 가지

고 있 는 견해 듭이 친절 한 설 득 ( !reundli che ZUreden ) 율 풍하거 냐 흑윤 우리

까 도대처1 얀났다늠 단순한 사살을 올 수 쳐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이곳A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안 샤。l 정플( die prinzipieUen Unter8chie-

dcl ) 야 있응을 보고 있A켜 • 01 를 냉칠하커l 확인하는 바입 니다. 그렇지만 본

안은 우리 양측줌 어느쪽도 상대양의 견해(판정)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자기

자신의 정객수챙에서 옳바로 펑가렐1 수있도록 하자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않되겠다

고 객각 합니다.

〈구라파의 정화질서»( earopaische Priedensordnang ) 우리는 살제로 주어

셔 있는 상향을 촌알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라파의 성장부에 있어서의 판체가

식 ;JI 반아 흔란-블 일..£..키고 있우연， 동·서(양진영 )간의 관계가 본질석우로 개선

뇌뇌섣 수 없냐는 것은 영액합니아. 이것은 우리플 우 정 쑤가 우리 우 국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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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루윤。1 되끄， 득알만즉섹셔 이프윌-이 되고， 우<:1 r꾀풋어1 있어서의 ';1 인 N

이그E 응이 되어야 차고 또 이~웅-o! 원수 있는 석슬‘ 표썩하는 정각한 서도플 ιl

71 않 으연 않원다 는 사실올 -"1 "1 섣-니다 .

。l 섣윤 헤 냐깐씩 있어서 븐안은 턴 ‘n 델융 '-11 다-블 IT 있는 긴해를 갖는

전에서 주수실 맨주주의 꽁착극 전￥-의 성의표사겨 있체 되기플 렉맛허며， 이벙 ~11

하므로써 우리가 에두푼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풍 악플 수 있을 것업니다.

ιrζ 득 l날한 종퓨의 진-저1~( ‘J3 eziehungen \)esondGror Art) 우리 ~능 두 극카 91

주 nJ.릎 사이어l 는 기다9-) 다.은 나라플c) 나 흑은 상흐 푸-호관치1 어] .있거나 쪽은 농

맹판겨l 어1 있는 극가끌의 주민늪 긴어l는 준"11 하지 않는 득열한 종류익 판계가 쓴 J서

하고 있다는 샤실은 야흔-의 여지가 없는 것업니다.

그러나까 우리 두 국가간에는 냐른 국가듣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옹섞닫

( GemeinBamkeit 딩n ) 이 았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 버티고 있윤

내결 ( AU3Ci !landers etz ;.I'D 응 en) 도 서로 낯션 만족들간에 존재하는 태견이냐 lL 센

으1 경우와는 그 종휴가 다릎 것 입 니다. 이 논쟁듭은 만족의 동일 ( di e Ei nh"

it der Nation) 응 위하여 행 하여 지 역 , 이에 관계되는 것엽니다.

이 밤에도 다릎 공동점듭이 또한 있읍니냐. 쪽일 연앙공화국( die B ，mdes l'~

p~blH: Deutschland) 과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D DR )은 -최고의 춘닝1 촬 :, 1

추고- 득일 영토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조약기구을( paksysteme )의 호!꺼j

국들엽 4 다. 이것은 구라파어! 았어서 힘(세력 1 의 균행이 가능케하고. 지난 샤

러 해 동얀어l 천챙융 억 제할 수 있 었고 요늘 날 상댁 석무로 ‘t 천의 보장이 가능페

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엽니다. 그러냐 참고되고 살체걱인 펑화와 안선( wi r k 一

Ii cher Fri ede ~nd S icherhei t )은 구타파의 평화켈서가 :01 루어져 야만이 장 i

적 으호 구현괄 수 있는 것 이 며 , 이 러 한 구랴파 평 화잘서 가 이 룩되 연 그 속에 서

양 진영 간의 대 결 은 종식 될 수 있 을 것 이 며 • 독일에 있 는 두 국: 가간의 λl 대 착 오

척인 여터가지 일틀로 그 양상응 달리하여 종식을 고할‘ 수 있게 될 것업니다.

〈평화가 최고의 선 ( 홉)이다흐( Frieden h~chstes Gut) 녹일 연 tiel--꽁초↓국

정부는 펑화를 최고의 산 ( da s h ~ c h s te GH ) 으호 생각항니다. 우리뜰은 앞으

로 독알영토로 쑤터 어떠한 전쟁이 갖말하는 일이 너 。!앙 있어저는 경코 않된

냐는 점에 의견의 일치흘 보고 있다고 온엔은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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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앞휘 두 국가플 ( die beiden deutcchen Staaten) 은 二L듣의 헨 t닙 어l 영 시되

어 있는 좌석울 폭력 ( Ge 쩌 al t ) 플 사용하거니 폭력 음 사용할 위협 ( Androhung

"0 n 앙 J\7alt ) 읍 봉하여 살견 , 추구찰 권리 (das Recht) 를· 카지고 있지 않우

며 • 그켜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치 않숭니다. 만주주의 석이고. 평화를 애호하

는 , 풍알석 익1 독알 (sin demokratisches. friedliebendes. einheitlichea

Deutschland) 은 결래호 전쟁 (Krieg) 이냐 시만건쩌 ( B :lrgerkrieg ) 흘 몽하녁

셔l 워힐 수는 없는 것 엽니다.

증::}슈주의에 엽각한 사최엽지국가:흐>( freiheitlicher :m d sozialer Rechts

staat) 그뿐만 아니라 이려 한 옥석은 란구상 a 루는 ( z찌a r den' WOrt e n n a c h )

두 뜩알 국가어! 곰-홍되는 옥표로 설정되어 있-융니다. 그렇지얀 내용상으로는 귀

하와 귀하의 정부-카 생각하는 점파 우려가 생각하는 정이 서록가 아주 다르며 ,

현걱한 거리 7} 있읍니다( wei t '/0 n e in an야 r entfern t ) • 독일 연 l낭공화국의

기본엽 (렌엽 )11 영시되어 았는 바와 같。l 우리는 자유주의에 압각한 사회법 .il 국

가플 신휴강니다. 그러나 어꺼연 역사(歷史)얀이 대당할 수 있을지도 모를 한

터l 마플 놓고 우"-1 가 c9기에서 논쟁을 어리 고 다투어야 합 이유가 어 디 있겠읍니

까! 그랭지얀 오늘날 구라파의 여러 냐라을을 서루 운러시켜 놓고 있는 우덤들

을 치l 워서 엎어 t나리는 역사석 ’찰진을 견 5L 불가능하게 얀드는 일을 하여서는 않

되겠 응니다. 득일 만략이 0-1떻게 함께 모얘서 살 71 룹 웬하는가블 자유이l 엽각한

자결 운I~l 우오 스스로 경정하는 알을 우리는 블가능하게 하 <:>1 서는 또한 걸코 잖

되겠읍니다. 우리 두 정부에서 중요한 의석블 가질수-있늠 그 감외 운체들에

판하여 도 똑갇은 논리 로 어 혀한 불영확한 캠。l 있어서는 철에 j료 않되 겠읍니다.

«{애국 쉽정»( Vier-m~chte Abkommen) 1944 년 이후의 몇해 동안에 이

루어진 4 대국의 옥일어! 관한 협정무로 말할 것 갇￡연 우리 우 국가사이에 。l 루

에치는 의건으l 양 "1 와 합의는 4 태국이 헨재 가지고 있는 기흔 권려와는 우판한

것이며， 이 권리블대처l 웰수있는것도 ( eraetzen )아납니다. 이것윤옥일

연방꽁화국이 (서앙) 3 대국파 체결한 조약이냐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여 , 독일

얀주주의 공화국이 노련파 랫은 조액이냐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I 업니까. 이것윤

우리가 가입히l 있거냐 체결한 2 새국가간의 조약이냐 2 개국이상의 조약의 경우"I

또 선 쳐l 적 으 묘 적 용되 는 것 잉 니 아 • 그걱 나 이 려 한 일 관 의 협 정 플 은 우εl 、:f 국 간

"'!I 슨찌 사 고 잉 는 ii r익 을 헤 불어 내 는 데 어l 강 해 하는 얼 을 핫 :실 요 가 없 우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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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업니마.않월하여서도일올앙해하는또한

( 서 방 )우리가그리고협정과4 대국여기에서온안。lξa~ 플렌등> ( Berlin)

있융니관련이운체와도썩!흘린
." 。

t써 L:"연급하는판하여

일련의 사싣으1

협정들어!체결한3 대국과

주살받아들여진지하게-매우귀하가착증올0] 려 한본언은다.

베륜련의않는한보 .:>:1해결을독일운체가우꾀는Ill-엽니 다.청하는석기에것올

한펀 o 로는생 각」ζ 로는본안의없융니다.껑각이연갱...t]캘헨 채 지 위 ( S tat as ) 를

주어져 있는

de r geg ebe:n en 띤핸 e }을 욕쿠한냐는

.1 옥일 ) 연방 ( 공착국 ) 어l

3‘대국￡로 t 하여긍

한변으다흔요구하연서 •안정 ( die Anerkennang der Reali dten ) 플첸살의

것 ( e in e e ins e i t ige An d·e ran g범화시켈암1냥J척.£..로현상을로는

수~;:，. 없읍니다.

판활되책?‘ 않는닥근

과제(영무)플

있을

의 하여 4행 정 )

연방공화국에

." 。

f시 -.:."

베를련이

( 서 닝If)

서부•
맡특정한독일λ}설은

기는 버l 플런가진자격을주의대표한다거나대의적￡로떼를련을서부c.
1일.

않았용니다.저지하지는것을맡기는일윤돌봐주는능력올냉활켜 퍼11 ': 1. 01
ζtl 0'-1의

£..
「

보아엽적.£..로 • 운화적으로재정적우로’경 제척으로 •

않승니다.

살제로버l 를렌은서부

우완션히이l 을린윤보아점으로이러한냐.otJ차。I연방공화국파일

상태를

연방국이

핸베률린의확정되어진의하여4 대국어l있읍니다.이루고알체를리와

동독일것이며，。\. .0_co 걷동의하지3 대국이( 셔 방 l것에는연경시키는

동-의하지이어l써l 릎렌 사란둡도해당되는직접운체어l。I것이며.。}.Q..

"".,.꾀하지

변경시킨다년상대플ε4
~

에I 흘런의확정펀의하여4 대국에만알것성니다.않올

업 니마.~7~
E λ초내하고결과적으로띤경을조건의했먼가능카l이블

。

-c
‘

。 ver ste(동할)권(최고그들의대깐벼l 를렌아l있는그틀어l 체 주에져

(l awalt in Berlin) 픔

4 대국이

찰알아서4 대국이이뜰
71 。

'A\::'"하는챙사하는가어 영꺼I
、

。l 해 71에떤4 대국간에데어l향상시키는상대륜버l 플랜헨채의얀일알엽니다.

것업니다.

일련의

않을til- ;<1환영하여。1 틀연방공화국은독알성웹펀다연，

운제어l다음의본인은아우튼정상화종 ( Normalieierang )~판걱l 의

본인의
1.,합니다.두고자표영해래도를영확한없이여.otJ 카띄

는

서
a

쩌
”

외
‘
쏠
-
-로부처

。

관하여

가져완화릎긴장의정상화와만제으!있어서의검장부어1구라파의

현있는에워싸고벼}블런을현화파있어서의버!를련에노력은일련의위한오기

정상화( EntBpann~ng and

멜겁직;섭석으로서 로 7t

한제으l

Ncrmalisierang der Sitaation in and ;:111 teTli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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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쳐} 카 있 ￡므로 결 코 분리 시 켜 생 각웰 수 없는 품쳐1 안 것 엽 니 다 •

〈죠약의 후얀흐> ( Vertragsen twurf l 본익l은 꽉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국 7}위

원회 ~I 장 (der Vorsitzende des Staatsrates der DDR ‘) 이 지난해 12 월 \8 일

에 우려.Q.) 옥알 연앙공화국 대흥랙에게 우리 두 국가간에 동둥켠에 엽각한 판겨l

의 수집음 유적으로 하는 조약의 초얀음 작성하여 전달하였다는 샤설음 물혼 얘

기에서 오!연 5L자 하지 않송니다. 독일 연앙공화국 정부는 그 뒤혹 이 조약의

초얀이 내용으로 삼고 있는 석려가지 대상을윤 상세허 정호하였융니다. 그렇지얀

....，..，--‘-‘:'~---....;;:‘「펀학는 이 조파익← 초얀어l 밤혀져 있는 운제에 판하여 아우런 회당이냐 대화로

냐누어 봉이 없이 사선에 이러한 조약의 초안을 인쇄콰여 말챙해내는것을 렐

로 뜻있는 임이라고는 보지 않송니다. 독알 연방공화국 정부의 래도는 우션 의

견의 교환부터 시작해냐가는 것을 시도해야 한마는 것을 그 원칙A로 상고 있융

니다. 그러기 해뭄에 독일 연앙공화국정부는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행한

조약의 초낸에 얘하여 우리을대로의 독자적인 조약의 초안( Gegenen twurf )윷제

기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의견교판의 목적은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며 • 그러한 협상의 끝

에 가서 독-일 연앙공화국파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간외 판껴l 를 조약을 통하여 규제

정리해낼 수 있을 갓안가에 관한 협상에 우리가 들어찰 수 있을 것 인가의 여부

.플 확인하는 데 있어야겠마고 봉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다음파

같은 사살은 물론 자영한 알입니마. 즉 우리 슬간에 이루어 지는 조약( ei n

Vertrag l 이냐 어엔 협정( ein Abkommen )윤 우리가 써13 국파 체결하는 협정과

농알한 쿠순력음 갖 는 다는 검은 자영합니다.

~독일 연앙공화국정부의 기 본원 척동 (Grunds~tze der Bundesregierung ) 우

리 들의 루 정 부간에 챙 하여 져 야할 협 상의 종휴 ( Art) 와 대 상 ( Gegenstand ) 에

관한 본인의 생각은 본인이 1970 년 l 월 22 알에 귀하에게 보‘션 온안의 서한에서

귀하에게 이 °1 전달하였융니아.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수상 ! 우리 독일 연앙공

화국정부가 기본 원책으후 상고 있는 기본적 입장파 그리고 본인이 귀하에게 걷

달싼 가본웬 석을 다시 한벤 다옴파 갈이 확인해 두고자 하요냐 양해 하시기 바링

니아.

I . 두 국까능 다강이 독일안족으l 홍일올 유지해 냐갈 의우( V-;:rpf:"ichtJ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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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I r 댐 ahr ;I ng der Einhe:i t der deutschen Nation') 플 가지고 있읍니 다. 두 균

가는 서로 71- 외국( Ausland )이 아닝니다.

2 . 그 밖에는 우 국가간에 혀용되는 엽 ( das zW1schenstaatliche Recht) 에

서 일반켜~J료 인정되논 채 .윈척들이 최용되어야 하며 • 특허 어혀한 상대방외

..::<}위를 명어논리는 차벨대우플 배제한다는 원칙 • 영후적 블가칭성 ( di e terri tor-

i al e In t e gr it! t )의 존중， 모든 분규 운제륜 명화적언 방법￡로 해결할 cJ 우

와 그리고 양국간외 국경올 존중할 의우응은 반드시 j 지켜져야 할 원칙들업니다.

3 , 이퍼한 원칙에는 조약외 당~l-국의 영도내의 사회구조를 폭력윤 샤용하여

( g ewal tsam ) 면경시키고자 하는 외도플 가져서는 않펀다는 의우가 또한 포함

휩니다.

4 , 우리 두 정부는 이웃간으로서 협동에

기 술척 언 협풍의 운쩌l룰 엽 적 ~j응 협 정하는

일은 정부깐외 협정-2..~료 공동으로 여러 가지

것을 원칙￡로 할 수 있읍니다.

l 진력하여야겠으며， 우엿보다도 전한

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라 한

얼을 쉽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앙는

、‘

5 , 천체로서의 독일파 베를렌에 관한 4 대국의 현존하는 권리와 의우가 존.중둬

어져야 합니다.

6 , 패흘련에 있셔서의 현황과 커l 흘련을 에워 μ}고 생겨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정울 마련해 보고자、 하는 4 대국의 노력는 지 지 되 어 져야 양니마 .

〈ξ쏠가칭 ( 죠약 ) 낯>( GewaIt'lerzicht) 수상 ! 본인은 우리 가 상호 붕가;칩

(죠약}에 판하여 의견교환윷 하자는 제안을 특허 I 월 22 얼에 귀하에게 하였읍

나마. 그러므로 우리 두 톡일간의 관계외 바탕(기촉)윤 우려 두 국가7} 그을

외 상호판계에 있어셔푼만 아니라 쿠라파와 국제적인 안천을 도모한다는 운체에

있어셔도 국제연합외 제 얼반원칙과 옥최을 그 지 칭으로 삼아서 냐아가샤 할 것

업내약. 이려한 원칙에 봐라서 우리는 우리의 붐챙운제들을 건척 ~jξ 평화걱인

수단이냐 방법￡흐만 해결해 나가도혹 마음억지 않우연 않됩니다. 우리는 또한

-쿠라파의 안천에 판한 품제나 우리 두 독일간의 관계에 판한 운셰어l 였어서냐

국제연합현장의 쳐} :2죠에 따라서 폭력 ( Oewalt ) 의 위뀔 αl 냐 폭력의 애흥을 포 7]

-289-



한냐는 의무를 받아 드러지 않A견 않됩니다.

우리 푸 국가간의 관계흘 조약.올 퉁한 기 초위에 서l 워 놓는다는 것 은 구라파에

대 짜여는 하냐외 대 사 ( ei n e 딩 rO ，8e Sache f~r Europa) 일 것 이 켜 • 구라파어! 있

셔 서의 그리고 구라파블 위한 안진과 협 동음 강착하는데 기 여찰 펴의 ( Konfer

enz )가 이루셔지는 알월 족신 장려하게 띨 것윤 즐렴없는 엘이라 봉니다.

〈국제치구을에 있어서이 협력증 (Mitarbeit in internationalen Organisa-

t i on en ) 득일 연앙공화국윤 국제연합과 그깎의 마릎 국제기구갈에서의 협력츄

보다 강화해 나가겠 다는 점 플 본안은 1969 년 10 월 28 알에 챙 하였 던 정 부선언에서

이 마 확싣히 해두었댈 것엽 니다. 본인은 또한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 이 갖는

국제적안 관계에 대한 우리 친구뜰(우앙)의 견펴눈 결국 독알 덕l주주외 공화국

정 부자체의 애도에 달려 있다는 챔을 말하였육니다.

본익1 은 우리카 흘l 담을 해냐가는 파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회암이 되 어냐가는

진척 도어| 따라서 이 ‘ξ 제뜰에 관하여도 이야기 하자는 제 얀을 하고자 합니마 •

이 섞에 있에서 이 흘되는 진보는 우리 독알 사랑들의 능력과 우리 경 제의 능

력 그리고 우리 학꼼으l 능력을 지금 보다 더 많이 평화와 발전파 세계 많은

곳에서 나타냐고 있는 기아(꿈주업 )에 대한 투쟁에 이풍게 사용렐수 있도록 해

주게 1설 것임니아.

<~굽 .) 숙소 뜰 위 한 노 력~( Bem~h :.l ngen :.1 m Abr~stung ) 이 러 한 의 01에서 효

과적우로 협조 5~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서간에 군대 ( Strei t-

kr~fte ) 와 궁비 ( R~s tung) 플 균행 있게 제한하는 알혜도 잔력하여야 찰1 것-업니

마 • 우리 듭 독일 사강듭윤 군매 축소와 칸 "1 감시 ( a fJ. s t ungskon trolle ) 를 위

한 노녁에서 E}의 모엄이 되어야 하겠￡역 • 그러고 우리 양국이 가업되어 있는

동앵승에 대한 우리의 충성음 완선허 지켜냐가연서 건설적인 경쟁에 돌입날 힘을

갖추어야 찰 것입 니다.

서!제에 있에서으l 정화적 판찌를 장려 ·족진하려는 모든 노력은 우리가 우리을

사이에서 그러고 우리의 시만을 위라여 평화를 이룩할 예에만 얻음-얀한 것이 되

고 낭 암 꽉신시 킬얀한 것이 되는 것 입 니다. 형식적 인 운서얀을 7~지고는 상호간

의 」산 1끼갚 정상화시 키는 데에 충품하지 찮습니아. 동 • 서 양독에 알고 있는 사

신갚어l 써 이러한 정상화가 이푸어치연 우엣인가 도웅이 되는 것이 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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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간걱 언 어 려 웅흘 연하게 하는 일흐>( Der m€.nschlich l'l n Not abhelfen )

본안은 우리의 능력 ξL로 71-능한 한 우리가 연하케 해 주어야할 안간척인 어려움

응 우엿보다도 그러고 첫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가지 에만을 을어 본다연

。l 러한 것。1 있겠읍니다. 자식들(아야틀을 포항_Kinder) 이 부모와 아직도 합

쳐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그들이 한데 모여 갇이 알수 있도욕 하는

걸을 모액하여야 할 것업니다. 약혼자들이 국경선의 이쪽파 처쪽에서 서로를 7\

다리고 있는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닐흔을 가능토록 해 주어야 할 껏엽니다.

〈무 역~ ( Handel) 상엽 교역 의 양이 줄먼 것이 마시 늘어날 수 있었다

는 첫올 본인은 확안하고 얀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년만 동안에 좀 형펀이

’ 냐아졌다고하여 야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않된다는 정을 우리는 우리양측외 당해

기 판들어l 말하여 두어 야 할 것 엽 니아. 뿐만 아니 라 우리는 경 제와 공학부운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교역음 늘려져 본질적언 교역의 강화플 이룩해 내도록 많은

노력을 하녁샤 할 것업니다.

〈교 통»( Verkehr ) 이러한 것은 기다의 다른 부뭄에도 적용핍니다. 육

로 교통연에서 ( im Stra f3en 'lerkehr ) 우리는 원거리 도로 건설( der Fern -

str a f3 enbau) 에 판하여 우리 양측의 도로건설계획 ( 당국 ) 파 다른 냐라들의 도

로건설계획(당국)들파 합리척 A혹 뜻있는 사전 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경

을 넙어 왕래할 수 있는 국경 통과;<.1점을 지금 보다 더 끊이 개설하고 • 륨무니케

이혼이 쉽게 이루워 지도록 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뎌 많이 ;취하여야겠다고

갱각합니냐. 여쟁교풍의 왕래를 신속히 카능하도혹 하고. 일률걱.2..£. 적용될 수

“
있는 엄금(화울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통일적인 푼송법( ein einhei tl iches

Prachtrecht mit d :lrchgehenden Tarifen )윷 마련하고. 그러고 철도행정당국

을간에 치솔척인 연에서 협동파 연학을 개선해 냐카는 일련의 일들이 바랑직한

것들 업니다. 내륙(수로)의 항해(교역) ( Binnenschifffahrt) ’ 부뭄에 있어

셔도 관계외 향상이 가능함나다.

증션화 • 천보 빛 댈리 다。l 프홍신응 ( Telefon-.Telegramm-.Fcrnschreibver-

keh r:. ) 개얼개인들( Einzelpersonen )파 회사( Firmen )들이 옥얼의 다른 부

붐에 있는 그들의 파E너들파 보다 학상된 판계를 수델하고 유지해 나가도흑 하

기 위 하여 우리 들은 전화통신과 전보퉁신 그 ;;1 고 댈터1 타이 프 통신 ( F' ernschre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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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kehr 1 윷 강화하는 협 약 ( Vereinbar~ngen ) 응 체 결하여 야 할 것 이 거 , 장

거 리 등산 쑤웅 ( FernJ!l sldewese r. ) 의 다은 시 설을드 보다 유용하게 사용-리·는 칩

정과 에응-챙산 거객연아!서 썽겨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전뜰음 극복하기 위한 협약

욕 체;날하여야 할 것엽니다. 그려고 본안은 봉 서 양독의 국경 설정￡후 생 격

난 여려가지 설채석인 운처l 와 행정석인 운제을을 생각하여 , 또한 지 t상써 국한되

는 여러 가지 운제플로 해결채 나 7}야 할 것 업 냐다.

이-푸둔치 두 국가간에 휴얼과 떼블린에서 I it-랭 독-젤 연땅공화국과 구라피띄

다픈 극가듣간이! 오늘날‘ 이이 챙하여지고 있는 것 얀픔이라도， 방운의 가늑성

파 운화교류와 그러고 '>1] 육 접촉같은 것이 행하여 진다고얀 하더라E 이 는 등덩

없이 하냐의 션보릎 뜻한 것엽니다. 풀흔 。!것은 아직도 하찮은 첫 시작에 치

냐지 잖송니마. 그러냐 영 암해야 할 것은 관계의 정상화 ( NOrma1isier~ng ) 블

긴지 하게 생각하고 , 체결 되는 조약들이 살속없는 탱밴 껏 A로 되어 남지 않도옥

하자연은 도대，，11 우리는 이제 부터라도 우선 시삭-울 파지 않우연 얀됩니斗.

~장!잭띄 극복흐> ( σber\V ind~ng von Munern ) 여기에서 한결유 더 냐아가셔

본인은 얀진하에 다음파 갇이 천영하여 둡니다. 본인으l 생 각무로는 살체로 이 루

어 지 늠 관계의 정상화는 두 독알 상호간의 국껑장해와 장역을 극복하는 더l 어i

( zur Uberw↓ nd~ng innerdeutscher Grenzverhaue ~nd Mauern ) 기 여하는 것 이

되지 않으연 남도l 샀읍니다. 이 여러가 .>:1 일윤은 지금 우리가 처하어 있는 첸상

。 l 패 노하고 있는 한단스려 운 특수성을 상정해 주고 갔읍니다. 그란데 이러 딴

일갈이 오놓 내알좋우로 그떻게 쉽사리 엔화 51 어질 것무로는 .5!.. 01 지 않슴니다 .

그겨 냐 우리 가 이 읍 거l 얀냐서 회 당을 하는 옥석 ( Z i 61 ) 파 의 에 ( sinn) 늠 보

다 많은 판용( Fr e i z ~g i g k e it) 을 가능케 하고 안권 ( Menschenrechte ) 이

동용도{늠 선보-를 이룩해 내려는 데에 있지 않￡연 안되겠읍니마. 아좋둔 우리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릎 갚 .E... i쿄도 져l 속하여 주장하겠융니다.

〈승: 5- 웅권그~ ( G1eichberechtigunε l 본인은 우리의 관계 가 닝l 차옐매 우의 원 착

파 동유권어| 입 각하여 이루어져야얀 한다는 견해 를 출딸천 으로 샤고 있융니다. 우

리 플숭씨 누구되 다은 ( 쪽 ) 샤랑을 대 신하여 행응한 수가 없A역 , 우리늪 숭어i 그

누구도 옥암의 냐픈쪽 부품을 다!외적.£.후 대표할 수가 없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때한 감정을 가지고서둔지 간에 안식하고 있는 하냐의 샤래얀선의 결파악l 것

잉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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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늪 하나의 특별허 긴벌한 관계 를 이푹-하는 것 ξ

꽉걱우로 상아야 하겠읍니다. 블분 양측이 어떠한 판걱}의 수캡이l 만 정공하드라도

이것 이 하내~I 진보릎 뭇하는 것이 되 겠 -"1 얀 , 그런데 본안은 긍년 l 웰 14 일에

본언이 득뚜l 연앙공화국 극회에서 랭한 떤설에서 열거한바 있는 엽각섞플( Ori-

entier :l ngspll :l kte) 음 향상 영 두어l 두고 임할 것 잉 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다푼 쪽을 후견"5)갔c+! be vOr임:l nden )고 마음먹어서는 얀휠

니 다. 본연。1 01 곳꺼1 온 :섯 은 결코 독일 만수주의 공착극이 랫고 있는 삭 렌 유

대 ( 판계 ) 플 파기하라고 요구하거나 , 휴은 그 어떤 샤희행태풍 얹애버리라고 요

구하기 위한 것여 아닝니다. 이아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공화국얘 헤하여 어떤’ 。l 어l 준하늠 요구틀이 챙하여 진다연. 본인은 이러한 요구플 수략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융니다 .

.~상야한 견해흐 ( unterschiedliche A :l ffass :lngen ) 수상 ! 본얀은 우리 의

오늘 -야 획담。! 그러고 암￡로 계속 필 01 회맘이 진척되어 냐가는 과정에서 귀

하가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업장을 밝하는 혜에 말씀하신 일연의. 중요젠

개옐운처I ( Sinz elfragen )들에 판하여 우터가 기꺼이 이야키 하게 되기를 바랍

니다. 본인은 또한 갇은 이유로 본인이 말씀드렌 것 플을 귀하가 예의 정 보해

주살 것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윤니다.

그런다l 본언운 야 기 회에 만 한 7}지 청악1 은 이 마 말해 두고자 합니다 • 만일

본안이 7~ 열사항 하냐 하나푼 안박하고 나서지 않는 경우어I • 귀하는 본인파 너

부러 다음과 갇이 생각하고 임을 시작과연 되겠응니다. 즉 온인은 구l 하가 폭 p

i 연망공화국내 en 있어셔의 내정 알전상의 여러가지 측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 ι

파. 독알 연앙공화국내의 정치적 집단들 하냐 하냐에 대한 귀하의 판단이나 정

"1 안울들에 대 한 귀하의 판단에 옹의 하지 않 o 여 • 그리 고 귀하가 독일 연빅낭굉-화

국의 얄전에 관련하여 챙한 품삭과 그러고 독일에 두개의 국가가 ’형성된데 대 깐

귀하의 분석에 대하여도 본인은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귀하는 알고서 일

을 시착하여야겠융나마.

〈국양 정책흐> ( Verteidig;mgspoli tik ) 귀하는 독띤 연방공화국이 북꽤서양

연앵 ( NAT 0 1거구내에서 차지 하고 챙 사하는 여섣어1 판하여 빵금 언급하였늠머1 ,

이 것 갚 본인은 또만 맡아들일 수 없융니냐. 득허 우Is17}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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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l 켜 • 사회만주당의 한 부당수로서 온이의 해리를 맡고 있는 본인외 천구

헬우투 슈미프 (Helm~t Schmidt-) 씨에게 책엽을 옆어 씌우거냐 혹은 강히 생각

하고 . 있는 특수 역할과 개인적인 역할에 대하여 내라고 있는 견해어| 본인은 동

의할 수가’ 없읍니다.

사설을 말하자연 이렇송니아. 우리는 공격응 위한 국앙정책 ( die ve r t e i d i -

g~ngspolitik der Aggression) 을 행하고 있지 잖융니다. 우리는 우려 가 속

하여 있는 동맹국플어I 래 하여 충-싣한 파트너 입 니다 0] 챔 은 귀하의 경 우어1 도

oJ..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 양측에 어엔 뱀화가 일어냥려연 다음파 같

은 경우라야만 가응하겠융니냐. 즉 동.서 양진영간에 있에서의 동앵체제늘 사이

에 구라파에 영향이 끼쳐지무후써 1 어전 변화가 생 겨 날 혜에얀 우리 양측에도

엄화가 얼어냐겠읍니냐· 그러고 본엔은 。l 러한 변화가 얼어냐가플 핵약하고 있읍 •

니다. 수상 귀하! 귀하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러한 얘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는 일 얀격이 고 원 칙석 안 뭄제를 ( die a:끄 gemeinen ~nd prinzipiellen

Pragen ) 다루는 데에 주력음 하여야 할 것이며， 제 2 차척언 움계와 제 3 류에

속하는 운제틀 혜 순에 시간을 냥배해벼려서는 안된다고 말하셨읍니다몇가지

보충설영을 첨가하여 해야겠응니다- 아우흔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판점을 로대

로 알안척이고 의!칙적인 운제들( allgemein3 ~nd prinzipielle Fragen )파 실

제 석 인 운처l 륜 r praktische Pragen ) 윷 명 령 척 으로 냐란허 동옐에 세 워 놓았읍

니마. 그란데 살제적인 운체들이라는 것은 그 하냐 하냐플 놓고 보연 원척척 인

문제플파 갇운 "I 중을 물론 착지하고는 있지 않읍니다 그러냐 이뜰 살쳐l적인

운처|플을 한데 합쳐서 보연 우리 양측을 위 아여 많운 알。! 이푸어 집니다. 그

리 고 이 제 방긍 말씀드렸고 또한 이 기회어l 다시한벤 캉조해 두고자 하는 샤실

과 반대되는 내독(內행) 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k 츠」
。-， ‘

의 상호관계는 닝l 차옐대우의 원칙파 동동권의 기초위에 이 루어 져야 한다는 사살

파 어느 누구도 냐른 사랍(즉 다은 쪽 국민 )올 대신하여 행동한 수가 없다는

사살 (da~ niemand fdr den anderen handeln kann ) 파 우리 들중 누구도 독알

의 다은 부분을 대외적A로 대표향수없다는 사실( da~ keiner von ~ns den

anderen vertreten kann )과 같은 일에 모순되는 상태에 있는 내옥척인 의미

헤서 아닝니다( 7, war! im einem inner-d eutschen sinn , der dern widerspre-

chen w~rde. was ich gerade gesagt habe ~nd was ich a~ 잉 di esem A;-.l .l~

n ,JGh 녕 inrnal ~nterstreichen da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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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독영(국가}간외 판계».( zwiechendeUtsche Beziehangen ) 이러한 뜻

에서 귀하는 내독{깐，외 판계( innerdeutsche Bezieh;.mgen )라는 말 대신에

두 독일 ( 국가 L71.~ 판계 ( zwischendeutsche Beziehungen) 라는 말융 사용하셔

도 열마든지 괜찮겠용니다. 그러니까 독얼에 촌재하는 두 국가칸의 판계 ( Bezi-

ehangen zwischen den beiden s: taaten in Dentschland ) 라는 말율 귀하는 쓸

수 있겠읍니다.

그런례 귀하는 본인이 협상에 엄할 용의가 있는가률 두군례셔 쿠체척으로 질운

하였융니다. 본언윤 다음과 캉야 말하였융니다. 협상할 시기가 도래하였는카를

-본인윤 이려한 시기가 도래하였는가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확질허 알아볼 용의

카 우리는 되어 있융니다. 그리고 이제 본언운 외식척으j같 다융과 갈윤 샤살음

벗폴여 말하여 둡니다. 즉 이 협장에 판계하여 우리 짱방중 그 어느 한쪽이든

지 이 DJ 제얀하였거냐 혹윤 우리의 . 회당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안하게 훨 모든 것

에 판하여 협상할 시기가 도래 하였는가흩 타진활 용외가 있융니다.

〈주권자로셔외 국민파> ( Das V?lk als souver An ) 혼연윤 용옐껴언 독일흙

에상하고 만들에진 우리 두 국가외 헌법에 관하여 언융한. 바 있융니다. 이 것 윤

혹얼 연방공화국 훈얀 아니라 독일 만주주의 용화국도 폐결한 일련외 죠약들의

갱우에도 척용되는 이야기 업니다. 우리가 {서 방) 3 대국과 체곁한 죠약에는 귀

측이 쏘련과 회l컬한 우호초약 (; Pr eundschaftsvertrag ’ ) 에서 와 마찬가지 로 국

가최통일 ( die staatliche Einheit) 을 가늑성￡로 내포시키고 있융니다. 그댄

만 아니라 이와 판현하여 하냐의

률도 양측에 존재하고 있융니다.

{ 공용펀 L 옥켜율 내총~혹 하늠 얼련외 표연

그련례 이 경우 죠약융 홈혜셔냐 二L리고 어떤

‘ 외도냐 욕척변에셔도 자철권 (daB Selbstbestimm l1ngsrecht) 에 업각한 이 측연

에셔는 아우현 -혐화7}- 있치 않을 것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천격ξ로 입장을 영

확혀 하고 있어야 할 갯엽니다.

흥동일한 권리롤 갖는 3관계»( Gleichberechtigte Bezieh뻐 gen ’ 이러한

빼품얀으료도 벌쩨 혼언윤 국쩌법상의 송언 ( v&lkerrec"htliche A:l erkennung ‘ 사

라는 채녕톨얀 아냐라 내갱폼껴l에 대한 불간성( die Ni ch teinmischung in di e

inneren Angelegenhei ten) 이란 개 념도 독일 연방풍화국파 독얼 만추주외 공화

국간여l 이혹핵 내려는 동둥한 뭘리에 엽각한 판굉의 수랩외 경우에 우리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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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허려있읍니다.확신하고것이라고없는상판이품제와는갖는와외플요한

영£.상에!셔저마다의정쑤외
E

른그저마다아니라국가쁜만어느한국가률중
t:

1 ‘

갈。l다의우플존중할것율정돈되어 있는E닝 률적 ~j료권능의 , 뱅위내에서

。l 행해

‘갖는

속한마고또한경우가다옹외여커에는붕니다.한것으로냐카야;t]고

독일하고.공격을배난헬돋는대하여연방공화국에독일~.., •하겠융니다.

일년이러한있는데.챙하고일올。l 러한태하여인사에지도척연방꽁-화국의

르
르

는

우

려

대

하

캡

내
끼

지

가

마

하

f

의
g

t
:
g
니

터

융

윤

닝
}

알

겠

까
에

디
「

원

안

중지하는비난모략을이렇게합니마.중지되어야~l 난공격이영에 춰l 손석 인의

있융이루고01 닝 j즉
~ ~;:r일의。~.=.. r1 ~co- = '1" τ:하지국가간에

e
T우려젓이

업각한마늠않고( Ni c h t dis kr i min i e run g .) • 동둥켠에태우릎차둥니다.

주권올 행그들의~첸가는만족에독알주권자언진까원착은기본

건드려는 것조금이라도목표(척)흘우리의얻게하는사하고

되어서는이

수상!Meinungsaustauschs계속::::~ ( FOrtsetzung des걷:의 건교환의

어려질고도기껏해야마강。J.우리들은기조연설에서온엔의71 조연설파‘귀하의

정있다는셔져우시발정에첫운걸 ( e i n 1 an g e run d m~h s e Ii g e r We g ) 의

냐e.1-날또한"'1-살。I두벤쩨외갇은다유파이밖에도그러나밝혀졌융니아.。l

우리헨재그려고불구하고일에도모든있었던지긍까지
x

•「있 -2- 니다.수카

갤에어려운걸고도。l우리는울주하고일률에오든
。， 스;
샤 」분리시켜놓고를

서호우리흘우리는있융니다.냐타날수사살이있다는용의가플어선걸어

의견 의에연-:r.려냐없융니약.수늠도외시할요소을-을<>I-'=.
M.'-고놓운러시켜

할취급하여야
E
{주i우션척무로운체들응보이는것으로7} 능한엘 "I 7}합의냐

생각합니다.우리는것이라고

생 영 ( vOrberei tende Erkllrungen )렴성격을준에의우선오늘은우리가

수반 ( Regier-정부국가외
c
T있는존재하고독일에사실운.

ungschefs ’ 이 처 음.£.호

발표한마는플

감안하연 ( ang esi-앙향을닝l 상한보기드운만낸다는

그렇치일업니다.있늠수이해할chts der au ，Bergew~hnlichen Umst!nde )

우리가보아ill 추어풍요성A로.cl-설의교판이외견우리외S/.러늠이제q~

갖도옥vertraulichere Form) 플형 태 ( Jene있는믿플수생각하는:설요하다고

。1 -<J 。
나 d -C

운세

듯한

양업.£.로

안져베라는

이러딴터

r

uT로
양

。--
밤

「•
i
。

도외.，()하고

엘써 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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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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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의에 임할수 있다고 하연 혼인윤 이를 환영해 마지 않겠읍니다. 우라눈

이 랭케 하므로쩌 쏘련정부와 5ξ옹랜드 언만공화국갱」휴가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와 띄

견교환옹 쟁 한혜에 중요한 의의플 지녔던 양식 ( 스타일} 에 우리도 또한‘ 걱용하는

컷이 되겠용니다.

ξ슈후프에 대한 초대::> ( Ei nladung an S toph ) 수상 l 본안윤 삭 연 설;올

끝내기 전에 오늘의 。1 회담을 젝속하기 위하여 이 다음 차폐에는 귀하카 독인

연방공화국무후 요시도흑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전권자의 임 영웅 ( Ben ennung τon Beauftragten ) 앞~£. 어 떻게 우리 의

회담을 계속할 것안카에

선 다음과 같윤 말씀을

판하여는 요늘 오후에 어야기 하고자 합니마.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가 오늘 회담한 푸에

지금 우

우리들 망

측무로 부터 행하여진 제안들올 우리의 제 2 차 회동 혜까지 평가하여 정리할 잉

엄 격} 켠자를 임 명 하는 것 이 종겠융니다-이 천권자는 몇 사합의 보죠원 ( Mi -

tarb ei ter ) 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겠무여 • 우리의 제 2 차 회동일자는 5월초로

하는 컷이 출겠다고 봉니다- 이들 양측으로 부터 임영되는 천권자률운 이#에도

검둥되어야 할 운제물의 옥록올 작성하여야 할것이며. 우리가 제 2 차로 회동하근

혜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에 판하여 보고하여야 할것 업냐다. 이 뭄제의 옥혹이!

업각하여 우리는 또한 암￡로의 절차둥에 판하여도/ 협외할\수 있쓸 것이며 • 득히

우리2j 천권자들 내지 위원여( Kommissi onen )을이 갚￡로 우엇읍 해야할 것

* 인가외 과계에 관하여 둥외할 수 잉겠읍니다.

그런데ξ영구적인 작업의 가능성> ( permanente Arbeitsmdglichkeiten )

」융리가 이들 건권자들에게 우리 정쑤의‘ 소재지에 척당한 항우척안 장우외 가능성

풀 ( angemessene p~rlllanente.Arbeitsm!>glichkeiten)(그러냐까 얼종의 상설

-거구척 성격올 부어하는 것이 좋꼈다는 의 01 ) 제공하는 것이 에혀찰 것인가에

판하여 생 각해 보는 것 이 우리 외 옥척 에 도 좋을 것 으로 보업 냐 닥.

。I 것풍이 본인의 철차어l 판한 쳐l얀업니다. 이들 제얀은 너우 순셔에 플어 맞

는 ( allzu mapvoll ) 인상융 줄지도 모르겠융니다. 그러냐 우리는 천만계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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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고 二L천에 제 2 단계외 일을 할 수는 없겠융니마. 우리가 조싱스웹체

( behu team -즉 상대밤을 존중해 카연서 신중하게) 현살척4로( realistiach )

품제에 정할 예에얀 우리는 우리 동포들파 그 뿐얀 아니라 흠. 셔 세계에 였는

않윤 사항을이 우리로 부터 치대하고 있는 옐플을 공정하게 처리채 나갈수 있응

것 입 냐다.

(출 쳐)

1970 년 3 월 20 알자로 본에서 발간원 흐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연혼 공보쳐 관보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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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뮤니 커!

uber

二iL조r.
。 。판한회담에에아푸르르

da .sKommunique( Gem e ins am e s

(1970.3.19)Erfurt )InTreffen

회수상간의공화국민주주의독일수상과연방공화국옥얼「에아푸르트에서의

발표되었다」폼뮤니케가공동7 l- _Q
~ \:"다음파1970 년 3 월 19 일에종견하연서담을

des. M1ni&terrates.의 장 ( der Vorsi tzende내각위원회

der Deutschen Demokrat1schen Repub11k ) ( 즉

공화국만주주의옥잎

슈토프 ( Willi

의

-
-
국

」
벨햄

수상)

내각수안{수상)민주주외독임1970 녕 3 월 19 일에초청4로

에아푸르트에서 독일

가졌융니다

S t 0 ph ) 의

만냐브란트 ( 뀐 I Ii Brand t .) 를빌리수상연방공화국

회담융

。

'c"

제 l 치-

처 ( 0 t t 0 IV i nz e r ) 장관까오토회당에서。1수상은공화극의얀주주의목일

코요르트 r Gilnter Kohrt ) 차관권더차관( 박사) 파마 하철 i 띠.1 eha"l Kohl) 코올

쉬쓸러 ( Ger-게르하르트부살장( B ~rod e s Min i s t err ate s )내각(위원회)살

수생원」즈보쓰( Hans Voss) 과장( 박사) 음한스그리고hard Seh뼈ler ) 박샤와

대흥하였융니다.호

프캉케 r Egon Franke) 장간 • 볼프런에곤수챙원으로는수상의연앙공화국독알

-"eel 히 자아알려 스 ( C on r a d AhIe r s ) 차관 •콘라드도흔 ( Wolfram DOrn ) 차관 ,

봐이헤르트( G~rgen Weichert) 국강이위르겐암 ( Ul ric h Sa h m j 국장 ( 박사 ) 과

운처
μ

고운 ( Berater ) 파부터양측 o 로이밖에도회담에는。l동챙 하였용니다.

참석하였융니다.가플 { Experten } 이

ι- λ1 。•, ....o-c공화국만주주의독일초대증 ( Einladung nach Kassel)증::'.i'}펠료의

i

연
조c... ol

"' "대하여개최하늠데제 2차회담옹카생 ( Kassel) 에서1970 년 5 월 21 일에

기녕판및경고

수학하였윤니다.

의
뼈

w
해‘

대
이
‘

q
μ

E
}

”-~
μ
rAP

κ
γ써
랜

초청음

브칸특늠

행한

수상

수상이

연 i광공화국

앙공화극

독얼

의하여독재정치에나치의헌화하므로써Gedenkst l! tte ) 어1( Mahn-und

대옹갚장판의싼처요혹여 71 에서그는벌였융니마.영복옴사람플의희생펀

말았융니다.

t알간판

관.'i..:4>에서

본에서

언론·공보처

1970 난 3 월 21 일에

연방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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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한르 독.엘 연밤공화국 수상， . 톡얼

연 박공화국 국회에 서 성 명 (1970.3.20)

「 렐리 브란트 독연 연방용화국 수상윤 1970 년 3 월 20 일 꽉일 연방공화국의 져l

41 차 총회에서 다음파 갇은 성영~음 t찰표하였융녀다」

〈하냐의 강력한 체험흐( Ein starkes Erlebnis )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

러분 ! 에아푸르트로 갔던 본인의 짧은 여행은 모든 것을 제처 놓고서라도 확실

히 하냐의 강력한 안간적안 체핵 ( ein starkes menschliches Erlebnis )이었?

읍니다. 이것은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 동포툴파외 만남의 경우에

특허 적용-되는 얘기업 니다. 본인은 어 제 에아푸르트에셔 되풀이 하여 하냐의 독

일만족 (eine deutsche Nation) 의 계속적무로 지속되는 그라고 생생한 현실

( die fortdauernde ‘~nd lebendige_Wirklichkeit )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 이

것은 결코 하냐의 가상켜 얘기 ( eine Fi kti on ) 가 아니며 • 하냐외 현실( e i ne

Reali d. t) 이라는 것이 살증적으로 냐다났융니다-그려고 내가 이어L 관하여

더 이상 이야 /1 하지 않뎌라도 여러운께서는 이점을 이해 짜시리라고 봅냐다-

이것 역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연 얀월 하냐와 현살( ei ne Reali tllt )업니다.

내 가 옥알 안주주으l 풍화국9.1 수상 슈둥프씨와 얀난 첫 회동운 냐에게 정치적

o 후도 상 녁 간 。 l 상 ( starke Eindrrtcke ) 올 수었다늠 정 율 엇혼여 수고~r 합녀

다. 경 챔윤 우리에거! 언제냐 되풀이하여 마음과 강은 사실융 보여주고 있용니냐.

직접적인 회암이 펀지즐 홍하거냐. 외교교서흘 흥하거냐 혹은 공개척인 연설강

은 젓플 풍하는 것보대 우리가 대하는 파트너냐 그 따트너의 견해를 보다 낮게

파삭하고 ( begre i! en ) • 보다 잘 이해하는 것 을 가능케한마는 정이 우리외 경

쉰으로 연제냐 되풀이 하여 살증됩니다.

〈깐=앙통똑l 알연»( Ein St~Ck Gemeinsarnkeit) 그렌테 다용의 샤살응 우리는

t 지l 냐 춘운허 영학하게 생각하고는 있 ;<1 웃합니닥. 즉 아주 논란의 얘상이 꾀

고 았늠 정치 석 사건강은 것플 도외시한다연 ( 제셔놓는마연 ) • 독일의 다릎 부분에

서 정 ,1석 인 찌 임 을 지고 있눈 샤량들도 많은 분야에서 그툴의 알상활동중 동얀

깐 운 >11 늪-이냐 확은 서로 비 ;한 운제율을 가 ;<J 고 이플 해설해 내려고 우리듣

개 선이 그 러 는 섯 ·4 갇이 애쓰고 있 다근 청 을 우리 근 연 시l 냐 충운 허 , 꽉 실 히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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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지 않융니다. 만일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연， 이러한 잉련의 일들용

우리 는 하냐의 공흥청 ( ein Stlick Getneinsamkei t ) 아 라고 또한 헬t 수 있 겠읍니다.

억원 여러운 ! 져외 생각￡포-c-제가 지긍 정말혹 시초적안 첫 보고( e in e

era te 'J nt erri ch tung) 밖에는 한 수가 었다는 정음 여러붐께서는 모두가 이해

해 주시리라 용니다. 제가 에아푸르트에서 쌓고 수집한 경험( die Erfahrungen)

과 인식 ( die Erkenn tni aSG ) 융 풍붐허 제대 로 명 가해 낼려 연 ( auawerten ) 척

어 도 암A로 여러 날 운 결 렬 것 업 니다 • 그러 나 처 는 한가지 정 올 역 시 여 키 어!

셔 "I 리 확실허 말해 두고자 ，합니다. 에아푸프드로의 여행은 옳은 젓 이 였 으여

( richtig ) • 이 여행은 반드시 필요한 f 여 행 이 었 A 며 ( no twendig ) • 그러고

이 여행운 유용한 여행이었융니마. ( n d tz 1 i c h ) • 이 여행이 유용혔다는 컷은

슈로프써와 본인이 우리의 상호 의견의 차이가 큰 바 있용에도 불구하고 , 이와

는 상관없이 의 견.9.1 일치 를 보아 ( jbereinstimmend ) 서로가 확증하였 던 것업니다.

이 에아푸르르에서의 회담에서늠 어디까지냐 시초적언 의견의 교환( ein begin-

nendεr .\i,,<i an i. enau stausch ) 이 주를 이 루고 있 었다능 점 에 판하여는 처 음부더

확살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l 러 한 의견교환응 함에 있어 서 양측간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의견의 차이 (die tiefgreifenden Differenzen zwischen den

beiden Seiten ) 가 숨깅없이 냐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화의 보 장

( die Sicherung des Friedens) 음 위 한 일 반척 인 필요성 의 인정 파 영 가 -"1 살

제성응 지난 품제률을 호의하능 것을 넘어서 양측의 상이한 견해가 어떠한 첩근

울 할 수 있을 젓야타고 기대 할 수 있었던 사랑은 아우도 없었던 것이여.그

려고 실제로 아우도 이 를 키대하지 않았읍-니다. 얀일 우리 가 진일보하여 냐아가

커를 원하고. 또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판제가 어면 향상을 도요-

、 하겨률 원한다면윤 아융듣 어떤 차원에서이든간에 이러한 회답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업냐다.

〈호에아푸르트는 단지 첫 시 발에 치냐치 않는다»( Erfurt nUr ein Anfang )

에아푸르는 단지 첫 시발( -a in Anfang ) 에 지냐지 않았융니다. 그갓은 첫 시

발이 였융나마 ( Es war ein Anfang ) • 냐늠 이 첫 상연 ( diea o:; erate Bege-

gnung. 즉 첫 회 당 } 에 이 어 셰 2 상연 ( 회 담 ) 이 이 어 지 기 플 바라는 것 외 에

f 큰 대당한 욕척윤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융니냐. 쳐1 :2차로 우리 가 회당을 갖

}는 계획윤 슈둥프써와 완천한 의견의 합의흔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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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r설 An칙 인 결 파의 성취 가늑하마응 ( praktisehe Ergebnisse denkbar ) 양

측은 5 젤 21 일까지의 양￡로의 8 주응안 • 그듭이 어l 아푸르투 회담A로 부터 어

혀한 건흔윤 풍어낼 수 았음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거l 궐 것이역 • 그펴고

어떼한 방뱅 o 로 암 o 포 있게 띨 카앨 ( Kassel) 에서의 회맘에서 실제적안 결흔

(결과‘} 를 성취해 내도흑 노력할 것안가에 관하여 생각하게 펼 것입니마. 이와

갇-은 종츄의 견흔 (결과) 의 성취가 가놓할 수 얀다는 샤실 • 독얄외 붐단~£.

말미암아 생겨난 처! 결과현상을 검진적 o 로 줄여가는 일이 생각할 수 있늠 영위

에 속딴다 ( denkbar) 늠 사살 -조긍도 확실한 연은 없치만(짜enn aueh all es

andere als Sieher). o}풍든 생 각할 수 있는 일 업니마 ! ( denkbar I ) . 현

재로서는 울폰 여기어I 낳은 회의척인 점이 있유에도 붕구하고 냐는 이러한 알。l

영그처1 ( 즉 지얀날 vjrges tern) 보다 역시 요늘날( heute l 더 가능성윤 지 니

고 있다근 챔에서 , 냐는 가능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뱀주에 속한다고 용니다.

의원 여러분 ! 깐착적안 운제플( prinzipielle Fragen l 에서 애 랭게 하냐의

캡 근 ( eine Ann~her;l ng ) 에 카놓할 것 안지늠 씌 견할 수 없 음에 도 불구하고 냐

늠 위에 말씀드렌 일들이 가늑하다 ( m~glieh ) 고 생각합니마.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D DR) 정부니 천척A로 ( ganz und gar) 그플이 생각하

고 있근 송인( Ane rkennung )을 관철시키려고 선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윤

독알시 한듣이 함께 살아냐가고 ( zus ammen leben l • 두 옥연에 존재하고 있는 우

국가가 겁 동해 냐 가기 위 하여 ( zusarnmenarbei t ) 어 때 한 긍정 적 안 벼화 ( pos i-

tive Ver~nderungen l 가 그들의 업 장에서 훈‘예 있어 야 찰것 안카에 관하여근 아

무런 암시도 주지 않았읍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정부근 B:.칸 싣현철 1 수 없는 일련의 요구조건들 (eine Re-

ihe von Forderungen l 을 내세웠융니냐. 이플 요구는 아무련 법적인 근거

( keine reehtliehe Grundlage ) 를 가지고 있지 않거냐 아니연 아우련 도덕적

근거를 갖지 아니하였거 석l 뭄에 ( keine moralisehe Grundlage ) 이행월 수 없

근 것 을입 니 다 • (unerf~llbar)

순:팍- ":L 연앙공확국에 있어서의 현황에 래하여 완천허 그훗완 생각을 가각고 있

용-:::?> ( v~llig falsehe Vorstellungen 1ber ji,e Lage in der Bundesrepllblik )

’투알 인수주으l 공화국익 사랑을이 휴일 연 방공화국의 현 싹파 독결 ι 연 앙공.5t-국 정

tl_ 익 정치어l 판하여 간선허 .:!.릇된 견해둡 가지고 있으여 , 그플은 이 그콧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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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플 가지고 뭄체의 -도의에 임하고 있융니다. 이켜한 견해는 우리가 t난악하여

래척해야 한 것입니다 · l zur~c kw e1 s en ) . 그러고 냐는 어|아푸프트에서 병학 8)

이러한 견해뜰 반박하고 배걱해 두었던 것입 니다.

의원 여러붐 ! 우리의 정책윤 간안하지가 않읍니마. 그러냐 우리의 정잭윤 통

연척이며 l einhei tlich ) • 일관성이 있는 정책업니다 .l konsequent ) • 지난해

10 월 28 알어l 랭한 윤인의 정부선언eJ] 서 본인윤 동둥권 ( Gleichb 긍 rech tigung )

파 ~l 차연매우 l Nichtdiskriminierung )의 원끽에 입각하여 조약융 통한 협약으

로 히나의 협동이 ( ei ne τertr'l gli ch vereinbarte 2usarnmenarbe it) 가능도속

하는 결파를 끌어‘걸 렵장 (Verhandlungen)을 하자고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의

내각 위원희 ( 즉 내각- Ministerrat ) 에 저l 안하컸읍니다. 우리는 이 업강을 고

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 nach uns erem Wi 11 en ) 이와같은 협상은 다른 국

카틀 l andere S taa ten) 파 체결하는 조약 I Vertr~ge )과 동일한 업척의의 I die

gleiche rechtliche Bedeutung) 을 지 녁야 겠다고 봉니다.

속:두 국가는 서후가 외국이 아니다흐> I Beide Staaten f l1reinander nicht

Au. sland ) 그렇지 얀 본언은 독일에 존재 하고 있는 두 국가가 서 j료가 그냥 외 국

알 수가 없다 ( da~ die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f~reinander nicht

einfach Ausland sein k~nnen) 는 점과 그라고 현재 수어져있는 부정적인’듀

수 상황에서 언첸가는 평화와 인류외 이익을 위하여 긍정척인 펑가를 밭을 그

우엣이 이루어장 수 있음 것이라는 회망하에 우리 두 나라의 상호가의 판지1 가

서로외 특수상향어l 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da 껴 ihre Beziehungen zueinanJer

~ der besonderen Lage entsprechen mJssen ) 점 을 본이은 또한 고수합니냐.

본인윤 이러한 우려외 업장을 금년 I 월 14 알에 이 국회에서 행함 국정보고

( der Eericht zur Lage der Nil tion )에서 그 배경과 근본 태도를 밝혀서 ;<;[

영 하였융니 다. 독알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 위원회 의 장 I der vOrsitzende

das Staatsrats der DDR )이 1969 년 12 월 J 7 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력 익|거}

전달한 조약의 초얀은 。I 러 한 특수상황 ( die besondere Lage ) 과 이 휴수한 갚

연성 (die besonderen NOtwendigkeiten) 음- 감안하고 있 지 않 A 며 , 이 어1 부탑

하지 않융니다. 그러므로 이와는 다른 종류의 조약을 위한 첩상이 행하여지지

않￡연 얀철 것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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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A}윤의사에 의한 자갤»( F’reiee Selbst에 estimIll ung ) 슈로프써는 에아푸

프트에서 도더1 .;11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의 정치가 독알 만수수의 공화국에 대 하여

웬껴 추구하고 있는 목표 ( die eigentliche leIs 낭 tzUng der poli t i k dar

Bundesregierung ge g:enJoer der DDR ) 가 우엿 안가 하는 질운을 냐에 게 던졌융

니다. 우리는 물흔 아무런 용격적언 의도 (keine aggressiven Absichten I 릎

카지고 였지 않오며 • 어디까지냐 에웃간￡로서의 선렌의 협동( eine nachbar -

liche ~’ zsar:Jmenarbei t ) 을 추구하고 였다는 겪파 • 독일케 흔재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펑화척 공존 { eine friedliche ~oexistenz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Hschland 'c추 우리는 희망하고 았￡여 .그러나 풍시에 그러고

공동으로 다응파 갇운 엘은 모두 01'1 、4 냐가지 찮 o 연 얀되겠냐는 ’정융 슈토프써에

거1 설영한려고 노력하였유니다. 즉. 독일안족( das ieu tache vol k I 01 -배교

척 먼 훗날이 될지도 오르지만- 아풍든 건첸가는 구라파의 평화켈서 엠섞내에저

그플이 공동 o 호 함께 삼아냐갈 정치석 형태에 판하여(tI ber die po l1 tische

Art seines zusammenlebens )자운의사에 업각한 자결권의 행사를 몽하여 그플-의

켈정을 내렬 가능성을 섯불리 헛되게 만들어 어렬지도 모르는 오든 것을 피해

냐가지 찮으연 얀완다는 사살을 본인은 슈로프써에거l 셜영할려고 노력하였융니다.

그러므로 본안은 본간의 의우가 그라한 것파 마찬가지로 에아푸르트에서 독일

연앙공화국정부가 취하는 업장을 대표하였읍니다.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우 국가

간의 조‘냐고} 이들 두 국가의 얘 오! 판계 ( Au l3enverh~ltni sse) 룹 웹 걱추후 규쳐I

정리하는 일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서 도외시(度外챔}윌 수는 없는

껏 엽니다. 이 와 갇은 헨실에 속하는 것으로는 -斗른 것도 강기는 하지 얀 아우

튼- 옥암에 관한 4 대국 협 정 (die Vierm;{chteabko lDllJ en uoer DeutSchland)

。l 았 으 셔 , 독 일 연 앙공화 국이 ( 서 앙 } 구 대국과 ;oil 결 한 협 정 도 .도 한 여 기 에 속

합니다.

〈버!블렌의 .AI위»( statu,s γ 。n Berlin I 에플련의 지위 ( der Sta t,ua von

Berlin) 도 본인이 에아푸르특에서 가졌언 회당에 서 상당한 역할용 하였융니다.

냐는 독일 연방공화국은 현채 주어져 있는 지위 ( der gegebene Status) 흘

벼경시켈 의사가 없다는 정올 강조하였융니다. 그러나 휴옐 연앙공화국은 에흘런

、; 있어서외 헨향파 에!릎렌폴 울러*싸고 있는 주영상황의 개선을 판영한다는 섬을

감조하'~ -강 녀 다 • 얀일 다흩측 ( 즉 동독 ) 0] 현 싱 의 언정 { di e A;;erkenn u.n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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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앨 빈주주의 곡화국 · 내 각수반 ( 수상 ) 슈토프， 익 l 맨 의회

Volkskammer )에서 보고-릉 행하다.( 1970 , 3.21 )

「독일 만주주$1 공화국의 내껴위원회 ·익장 t 수상 l 빌C:j 슈톡프 ( Will i S t 0-

ph 1 는 1970 년 3 월 21 얼 인만의회 ( Volkekammer ) 쩌J 16 차 회이에서 에아푸프

트 ( Erfurt ) 회 담에 판하여 마음과 갇윤 보고를 챙하였다 」

의 창 ! 존경 하는 국가위씬회 ，의 장 ·동우 ( GenODse Vorsitzender des Staat-

srates!) 존경 하는 인만 띄회 의판 여러 운 !

애l 아푸르트에서 졸아와서 환언은 1970 년 3 월 19 일어l 독일 만주주의 ‘ 공화국 ( DDR)

의 정부수만{수상)과 독일 연앙공화국( BRD ) 정부익 수만{ 수성 ) 간에 있였던 회

담의 내용( Inhalt I 파 경마( Verla uf )에 판하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엑 말씀옹 드리고자 합니;↓. 여러분며l 서 알고계신 ‘바와 마찬가지 로 이 최밤

에서는 은본이 되는 9.1 의를 지냐는 여러 운제플에 관한 논의카 있었융니다， 즉

평화( Friede) 와 쿠라파의 안선 ( 안보 ) ( die eurJp~ische Sicherheit) 에 직

접적무로 그리고 강。1 관계되는 뭄제뜰에 관딴 §..의가 。I 혀당에서 행하여 졌던

것엽니다.

속:￡약의 초얀흐> ( Ve r trag 딩 entwurf) 이 회 담의 이 니시 아다브는 독일 안주T

의 공화국무료 부터 챙하여 셨융냐다. 이 회당의 바탕응 이훈 것윤 독얀 민추

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의장 량터 울브라히트 (Walter ulhricht )도우어1 의

하여 독알 연방공화국 내통령 하이너l 얀 ( Heinemann) 박사에게 전달원 옹둥권의

원칙과 국제업 억 원칙에 약른 관겨l 릎 독일 안주 F의 공화국과 독일 연앙공화극간

에 수렁하7)' 위한 촉약의 초안이 였융니다.

우리는 본언이 옥일 연방공화국의 수성응 초청한 에아푸르트회당에 대하겨 그

계기플 1 마켠하는 데에만 그치지 잖양윤니다. 우리는 여기에저 한갤용 . 더 냐아카서

동시에 우려의 조약 초얀응 제시하므로써 독얼 만주주의 공화국과 득갈 연 r상꼼화

국간에 관계띄 정싱화플 위한 협의플 하는데 펠요한 건설척언 71 초( eine K':c:l-

struktive (]rundlage ) 를 마연하였읍니다. 촌경 하는 의원 여뇌 불 ! 떤 ~I 브란

트 득일 연광공화국 수상과 안':if응 혜에 처음에 말표한 본인의 성 성에서 여랴품

을체서 。1 "J ' 아알 것으후 좁니다얀 , 이 조약2-1 초얀과 이 초안에 표함완 씨웬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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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i i.t. t en I 을 주장한다쉰 그플은 또한 서」츄 버!흘렌의 현설과 이 서 부 헤플

련이 -휴옐 연방공화국파 갖고 있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판겨}플 인삭하여 말아-등이

지 않으연 얀완다는 청을 냐는 아주 영확히 해 두었윤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에게는 ￡커되어질 수 없는 업장 (eine unverzichtbare Position) 업니다.

쫓독-연 만주주의 공화국과의 행정»( Verein barungen mi t der DDR I 0] 람

에도 은언은 -울른 형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라냐- 셰일 중요한 것윤 역

시 독-연 ~l 두 국카간에 체견 원 조약윤 흥한 관계 ( die vertraglichen Bezieh-

- 'ungcn ) 의 형 식 ( die Form) 이 아 니 라 • 이 러 한 판계 가 지 니는 실 제 적 내 용

( i h r tat s <! chI i c her I nh a 1 t .) 이 중요하다는 정 을 독알 만수주외 공화국 내각

위원회 의장(수상)에게 영확하게 설영해주고자 노력하였융니다. 우리는 야러한

조약음 풍한 판계플 뱃흠 준에가 되어 있융니마-그 뿔얀 아니라 온인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독알 연 앙공화국 간에도 하냐으l 블가칭 ￡약 ( ein Gewal tver-

zi c h t sτertrag ) 을 처l 걸한수 있거1 되 71 플 바란다는 본인의 회망을‘ 되품이 하

여 말하였융니다. 그러 냐 이와 같은 일련의 조약들이 도더l 체 어염 외외가 있음

려연 독일에 있어서의 판계외 개선파 현재 주어져 있는 현상외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샤얀 할 것업니다.

의원 여러분 I -반드시 밤혀 말하자연은- 제 2 차 세 계대선。l 래 독일에 존재 하

고 있는 우 푸가의 정부수얀(수상)이 처옹4로 얀낸 이벤 회동(쳐당 l 의 결과

블 찰서히 붐석 , 펑가해서 보고할 수 있기에는 야직도 너우냐 시기상촉라는 정

-양 본인 묘- 이 이 날씀 드렸융니 다. 그러 냐 본인은 정 돈완 벽 존 ( ein garege 1 tea

써 ebeneinander)을 넙어서 평화적.2.--'료 함께 살 수 있는 (즉 한레 오여셔 상

수 있는 I ( ein fried l1 ches Miteinander ) 걸을 마련하기 위한 이 생각가능

딴 기회플 이용하지 않으연 안되겠마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이보다 훨

산 더 많이 우.엇을 성취헬 수는 업을 것이여 • 냐는 이 정을 확신합니다.

증외교정객»( Au ,6 enpoli ti k ) 이래한 외。|로 보아 에아푸르트로 간 본인의

겨행은 우리의 오l 교정책!l-] 일밴적인 데두리얀에 정리 권속시켜켈 수 있는 성석

음- 띄고 있나고 용니다. 우리는 복대서양 동맹 (NATO) 기구에 충살하켜. 이

동앵지구는 우리에게 안전 ( Sicherheit ) 과 보호 ( Schutz) 를 약속해 줍나다.

야려깐 동냉( Bt!ndni s )파 그리고 우려익 우방을과의 우호관삭l 헤 ~~강읍 ·우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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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 구라파의 모든 국카을과의 판계의 채션에 노력하고 있￡여 • !i 허 쏘

련과으1 판겨l ’H 션어| 진력하고 있윤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옥임의 냐한

부분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 R )파의 판계를 또한 강안하여 추진되고 았욕

은 물흔엽니다.

독일인율 성호간에서 뿜만 아니라 또한 이 세계도 -동부진영세계와 서방세계가

다같이 - 다음과 갇은 사실용 모든얼외 출발챔s 로 삼아야 할 것 업 니다 • 즉 옥

억 연 방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과 옥일 안주주의 공화국

( DD R ) 은 마른 냐라들과 같이， 단순히 두개의 국가가 아니라 ( nicht einfach

nur zwei Staaten wie andere) 이 들윤 서로가 다른 정 올 많이 가지 고 있는

국가들이연서도 거기에 끄~l 지 않고. 거기에는 독일샤랍들이 살고 있고 • 노동

하고 있는 국가플언 것이욕 • o]-J를 두 국가와 독얼인들윤 ·한단스껴운 二L 릇펀 발

건￡로 언하여 ( durch beklagenswerte Pehlentwicklungen I 서로가 분 r-l 되어

있기는 하치만 。l 들옹 서로 결합시켜주는 많은 요소들올 또한 지난 국카들이라는

캠응 하냐끽 71 정사살로 안정하여샤 항 것업니다.

-ξ현화개션올 뷔한 성실한 노력»( Ehrliche Bemllhungen zur verbe"， εe rung

der Lage ) 어제 하루가 치난후 두 분 q 되서 있는 -!!-붐을간에 하냐의 얀계 71l션

이 셔져히 가늑하게 펄 것언가에 판하여 아우도 알 수없용 것입녀다-져는 .아

우를 알수 없용니닥- 그러냐 이러한 판계의 개선옴 노모히는 뎌|에 우리가 석설한

노력올 다하고 있으며 , 암~로도 이러한 성살한 노력을 마할 것이라는 적읍 누구

"'i=지 알고 있어 야 할 것 엽 니다 •

거창한 맞( gro f3 e \f orte I 울 한다고 하여 여기에 도웅이 되 지 않 을 켓이 J예

、

이와 관련시켜보변 。l 러한 거창한 말들이 걱켈하지가 강응니다. 그렴에도 환주파

고 에아푸르트에셔획 만남(회담}은 하냐의 {큰)사칸( ein Ereignis ) "I 였으예

이 회당의 설제켜언 결:;;1-야 어떻게 되어지던지 간에 • 암으로 영향력응 끼치제

펼 것이며， 격어도 선외(홈意- der gute Wille) 의 한 예가 될것이겨. :)1 러

한 취지에서 본인윤 암으로 있응 :'}생( Kassel) 에서의 만남{펴암)을 준 "1 할

껏업니다.

(출 쳐 ) 1970 년 3 원 20 일자의 독일 연방공화국 국화

제" 1차 회의-콕 ( prυLGKoll der 4j Sitzung Je 강

Deutschen Bundes‘ ~~es .，，t ιn '0. μhz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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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독알 띤추주의 공화국 대표단의 등장에서 그 충심정음 이루엿용니다.

〈ξ얀냥은 운용했음니다»( Tre·ffen war nl1t zlich ) 본인은 허 찌 휠아온 직후

즉시 보고릎 행한바 있는 득알 만주주의 공화국으! 내 각위원희 ( 측- 내 각 i 는 。1

에아푸르트회당〔만냥) 응 우「흉랬다고 생각한다는 적용 우션 얘기셰 강조해 두고사

합니다. 독연 맘주주의 공화국은 펑화릎 취하여 i 핸상 (Statucquo) 의 유치 른

익하여 그러고 천챙간은 품쟁 ( Kriegerische Konflικte ) 응 양지하 71 휘하여 」뜩

일 만주주.<1) 공화국파 옥연 연 L상긍， .약국가야1 적성→석。1 고 동둥-한 권려<-，I 엽각한 :]~

셔l 의 수-쉽어l 찬성하는 ~f 임니아. 이야한 꼭석 읍 우1 하켜 두 정부-간어1 회담을 새

최하여 지랭시켜 냐가뉴 것이 반드시 질요합니다( no twen섭 g ) • 지금까지의 본-

( Bonn) 정권 ( 긴 ) 들으! 잔웃으로 언하여 독일 엔앙공화국( BRD ) 이 득알 차주

주의 공화국 ( DDR I 꺼 1 대한 관-iI는 안건허 배정상적엔 상객에 있용니다.( V’11 i.::

unnorrnal \ . 그러므로 -갤국 -우리는 어떼한 환장에 갱착하고 있지 잖윤니다-

。l 러한 회망이 카서훈 수았는 긍정석익l 결파 여부는 현재 "·1 독얼 연땅-관화국겪넥

가 지금까지의 옥얀 안수주으l 공화국에 대하여 취하여온 젝 <ij 행위와 영화룰 위협

하는 낡은 정객을 멜로서 뿐얀 아니라 행옹으로도 포기헬 의사흘 보이는 가어l

9-라 있응니냐. 서로 독-겁되고 주권음 가진 우리 두 국가 ( unsere vJneinand-

er unabh i\ngi원 n. souverAnen Staaten \ 간에 형화척 공존관계가 이 추어 지 는

망양으로 하나으1 저환전을 마련할려연 행동( Taten ) 이 요쿠됩니다.

간f:사회→.n 셰 "-I 근본되는 상안성::;<> ( lIn v 닝 reinbarkeit der geael1schaftlichen

Systeme ) 이 섞음 온안윤 에아주르특에시 부란드써어|게 "I-주 속칙 1>1 말했응니

냐. 아추 차이 나.il. 그운만 아니라 서혹 이1 쇠되기 까지하는 쌍양의 견해

( die sehr U: lt.':l rschi"l dlithen .ja gegens !J. tzlichen Stan.:!punkt잉 ) 가 이벤익

회 담에 서 확살 히 뜰어 낮읍 니 다 •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 앙공화국에 살

고 있는 사강늪과 그라고 세계여흔은 사회주익 ( Sozinlismus I 와 자본주의

( Kapi ‘ alisrnus I 가 지 냐는 ‘}회 체 저l 외 근완석 인 상안성 파 양강 붕 7} 능성어! 도

쉰·주하고 ( troz der grundlεgenden G~gens~tzlichkeit unu unγgπ:i:lbarkeit

der gesellschaftlichen systeme von SziBlismus und Kapitalismus ) 넌~

엮 깐r- 1느으i 공파국정 부는 우리 우 국·가간페 펑후).각 공존 -g- ¢ .~I ‘ L‘ -에 ,. 걱옥-

씨시 ;t 수 있아는 섞어l 관아여 다시 한언 확안날 수 있윤 건임 니까‘

시에{ 까난:2.1 온 아정에서. 그리고 새안석안 :II 당(껴화 l 어lλ.~ 우~;! .~__- -(~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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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속성았개1 보장하커 위하여 요뜬 것올 다한다는 독일 안주추의 공화국 정치의

71 온 웬직응 향상 우리의 챙돗의 바탕무호 강았읍니다 t 본띤은 우리플 사꾀주의

자틀은 냐}로 이 점에 7}늑한 최고의 ~1 긴-적언 문제가 았다고 본다는 점음 독일

연앙공따극 수상 브란드씨에꺼1 송칙하거1 말하였융니다. 우리는 많은 운제에서 서

오가 엿갈리는 당깎어l 영치 웃하였거나 경 우에 짜라서는 아무한 당도 얻어 낼수

가 영였다는 캠올 본인은 여기석l 서 숭겨두고 싶지 않융냐다. 이정은 무엣보다도

우<'1 의 조약 흐얀어! 내 표되셔 있는 구체적 인 저1얀 ( nie konkreten vorBchl !J.ge)

어! 해당관다고 하겠읍니다 •

걷:평화 정책 L승>( Friedenspolitik)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표로서 우리는

에아푸르프 회단에서 확고한· 기초에서 일-욕 시각할 수가 있였융니다. 우리는 결

국 사회주의 ‘ 팽화국가 ( ein sozialistischer FriedensBtaat ) 의 시 민 업니다.

우리의 이 사최주의 영화국카에서는 역사( Geschichte l 의 교휴파 국제엽과 안

전한- 얀카쉰씨 컴략정잭( Aggressionspoli tik )과 전쟁(! Krieg) 의 사회걱 원언

을 그 뿌 리 부터 안천허 뽑이서 근결하여 써 영 ξL며 , 국민 ( 인민 ) 의 힘 A로 ( dur-

ch die Macht des volkes ) 하냐으1 진정 한 펑 화질서 ( ei ne wahre Fri eden -

sOrdnung ) 를 이룩해 놓았읍니다.

본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성 영 ( 71 조 연섣 } 이l 탑하여 독일 연땅공화국 수상 브

란트는 자치와 자기에 의하여 영도되고 있는 정부도( 앞무로) 독 t날 영혹에서 씨

로운 진강야 얀얀되지않는 것이l 잔성한다고 당라였읍니다. 분인은 독일 연방판

화국 정부는 오늪날 그러면 이룹 위하여 우녕읍 찰 준이가 J 되어있느냐고. 브렌

투써이l 거l 읍였읍니다. 쇄냐하면 명화는 확고깐 보증 ( f e Gte Gar an tie n ) 이 펀요

하기 혜뭄엽니다. 말혹만 아우리 영화흘 부르짖서도 ( verbale Friedensbetu-

erungen allein) oj 껏무포는 충분하지 않읍니다이 점 역시 본인은 아주

솔직하거1 말해 두었음니아- oj 렇게 평화룹 부르짖에 보았자 아우런 진보가 생 71

지 않응니마. 뿐만 아니파 。I 영체 해 석았자 • 이 nj 생 겨난 긴장올 원망하였 갯

자 이는 아무 소용 없는 안업니다. 긴장과 ;선쟁위험에 대한 원인올· 치단없이

말하고 , 이들 웬인을 이 시l 상에서 없쇠어려야 하는 것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쟁의 워협은 남아 있플 젓이녁 • 그 #어!도 우책임한 영화맹서풍으호 인하여

이러한 전쟁의 위험은 국얀(언안)암어I 휘장되어질 것입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묵일 연방공확국간의 갚겨l 슬 감얀하어 올채 이켓은 다음과 같은 의 n]J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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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즙니다. 즉 20 여년 이상 동얀이냐 모든 지금까지의 옥일 연방공화국 정 권(뷔

들어l 외하여 행하여진 복수주의 정책 ( poli ti k der RevanChe I • 적대행위 ( Fs

indseligkeit )정책. 군비확장 l die AUfrQstung }정잭파 그리고 국정 블승인 l

정 책 ( die POlitik der Nichtanerkennung de.- Grenzen I 을 야 제 드 머어 같장

내야 한다 함올 뭇하는 것입니다 1 그려므로 온언은 브칸트써에거l 二L의 정부가 구

라파에 있어서익 영톡걱 헨학( der terri toriale Status qUo I 응 아우련 조건

었이 인정할 용역카 있으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다!하여 국제법걱인 판껴l 흘

수웹할 용의 카 있는가릎 울·였읍니다.

ξ국제뱅 걱인 판계»( V~lkerrechtliche Beziehungen) 사살 사태는 아주

영확합니다. 평화를 위한 보작은 국가즐 간에 있에서의 관계에서 국제법올 완건

허 승인함므로써얀이 가늑한 것업니다. 그러므로 독알 민주주의 종화국# 독일

연앙공화국간호l 관계에 였어서도 국쳐l법을 완건허 승언하는 알이 형하여져야만이

평화에 대한 보장이 가듀깐 것 입니다. 만일 。l 랴한 킬과7} 이루어지지 끊는다연

모든 움제가 부동상태에서 마해킬로 갚아 있지 ~i~i 얀철 것업니냐이정a

브란트씨억 딸연에서 컨제나 되풀이되어 표현되는 이야기 업니마- 일이 이형게

펀마연 평화의 보장에 관한 이야커와 판계외 채션에 대한 이야기는 아우련 실제

석 가;<1 릎 .:<1 니지 웃합니다. 우리는 애아푸르트에서 다용과 갇운 사살융 요해외

여;tl 없이 영확히 말해 두였읍니다.어.q.한 쿠살용 내세우든;tl 간에 그리고 어떼

헨 전약윌· 쓰던;tl 간어1- 녹-일 안주주외 공화국과 그리고 기 E~외 마흔 샤회주의

국가둡에 대하여 복수주의 정씌 (die Revanchepolitik )-:과 차옐매우정껴 ( die

POlitik der Diskriminierung) 음 채속하는 .(~합은 "I 랙에도 이에 사승하는 대

샤 ( 대 당 ) ( di e geb t1hrende Antwort ) 릎 밭개 펼 것업 나다.

〈슨건설 걱 안 제얀호> ( Kons trukti ve VorschlAge ) 온안에 의 하여 인솔판 매 Jl

얀은 독일 만주주와 공화국 국언 I 인안 i 의 이익이l 알맞세 그라고 우려가 제시만

조약초안에 바탕을- 두어 에아푸르트에서 건설석인 져l얀융 내 놓있융니다. 경화여l

r셔딴 우리의 씌임응 전척으로 안식하고 긍정걱안 컬파에 도달하71 위하여 우리는

짜냐의 /}늑한 켈읍 제시 파였읍니다- 울흔 우리는 당장 츄얼 약l수수의 공화균。|

_~!A' 산 조약으! 초얀어! 관하여 협상어! 즐잉할 용외가 있..2.여 • 이 조약에 서’싱 양

~.펴 가 닉 。! 았 응 냐다. 본익!은 브한투~I 퍼체 콕일 만주수외 공파극 :4 of 딘 -I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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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간에 즉시에 외교판객1 (di plama ti sche Bezi~hungenl 릎 수쉽하자는 제얀윈

하였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해한 용의가 없였옹니다， 동시에 본인은 -우리

가 제시한 조약의 초얀에 바탕올 두어- 즉시 협의어l 플어가야원 것이라고 생각

뇌는 일련의 운체들음 체시하였윤니다.

ξ기본 품제플흐 ( Grundfragen ) 만일 다용파 같윤 기본운꺼l 들에 판하여 협

의가 챙하여지고. 거기에서 참판 진보가 이푸어지고 합의에 도달하게 딘다연，이

는 폭알 익l주주의 공화국 ( D DR) 파 독일 연방공화국 ( Bundesrepubli k ) 의 국만

뜰파 모든 구라파 국가들의 만즉블( V~lker )에게 큰 장점과 ;이로웅이되는것

이 아니겠읍니까 ?

첫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독일 연방꽁화국간에 국꺼l 엽의 기온원칙에 업 끽하

여 그러고 어.려운 차렬대우도 함이 없이 동둥한 켠리를 갖는 정상적인 관계를

수감하는데 대 하여 협의와 협 상을 하는 일 • 0] 플 위하여는 물론 서부독일의 연

맛공화극 ( die wes~deut8che Bundesr깅 publik) 이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 ( DDR )

에 대하여 재키하고 있는 소위 단독- 대표권이랴는 당치도 않는 주장 (die All-

ei nvertre tungsanma {:lung 1 이 포기띄어져야안 하겠융니닥.

물째 다른냐라의 외교정책상의 판겨l 어l 간섭하지 않을 것에 대 한 혐 의를 하는

일 • 이어|는 할슈다언 독트런음 영구히 ( endg !l.ltig ) 그리고 영확히 ( eindutig

포기하는 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세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옥알 연방공화국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것이

대한 협의와 협상옹 하는얼. 여기에는 국제연;강헌장· 제 2 조 4 항에 따라서 양국

의 국제업척 주쳐l 성 (V~lkerrechtss'lbjektivitAt) 파 영토척 붕가캠성 ( terri-

) toriale Integrit!"t ) 파 그리고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국경션의 불가침성

(die uantastbarkeit ihrer bestehenden Staatsgrenzen) 을 아우련 제한없

。1 (우해한A로) 상호간에 안정하는 일 ( uneingeschr~nkte gegenseitige Aner-

kennung ) 이 5쳐하여져 oj:할 것 입 니다.

너1 해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파 옥얼 연방공화국이 국제연합기우에 회원국 자걱을-

신청하기 위한 품제에 대 한 협의

다섯혜 핵우기 ( K rn waf fen ) 블 펙득하거냐 흑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 한 객

우기 플 소유하는 것 을 포기하는 것 에 판한 일과 생놓학척 우기 ( B-뀌 affen ) 와

화학무 7} ( C-Waffen 1 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러고 처찬하여 두는 일을 포 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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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마고 군배예산지층( RJstungsausgahen )을 50 ~ 줄이는 일들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 일

여섯써 제 '2 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채블 불가펴하게 제거해 내는 일파 관련되는

운제들을 협의하는 일에 관한것

일품째 목얼 민주주의 공화국에 바 람혜 독암 연방흥화국의 모은 학교들이 차지

하는 치의플 휴얼하거l 얀드는 알어| 판한 협의와 협상， 그라고 독일 연방공화국

이 지 고 였는 보상조치에 대 한 의 우 ( d i ‘ e 시 iedergutmachungsτerpflich tungen)

플 뱀척무로 규정해 놓을r 알어{ 관한 협 상을 하는 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렇게 하므로써 펑화블 위한 살체적 보장파 그려고 흥시에 인간을 위하여 행

하여지는 참된 생 활으l 간펀착7)- 마련되어질 수 있올 것 엽니다.

〈외교판제를 거부하마~ (Diplomatische Beziechungenabgelehnt ) 서부 독

일의 연앙흥확국 수상 브란트씨는 에아푸르트에서의 회냥에서 유강스럽계도 또 다

서 청화냐 전찌야 냐하는 모둔것을 결정하는 중요합 기본 운제에 대하여 .영확하고

( klar ) 의싱의 여지없이 ( unzweideut ig ) 그띄 견해 와 내도릎 밟히는 일을

회피하였읍니다.

그는 켜 퍼 차껴| 션으I ( 善줬 ) 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읍니아 래 아직도 여건허 우

러가 제시 한 조약의 초안에 디!하여 협상에 들어갈 용의가 되 어 있지 않응냐다.

그런데 그는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들인 버!를렌과 본

에 다 른쪽 국가의 매 표 ( 만 } 이 없 다는 것 을 ( Keine Vertretungen des anderen

Staates) 한탄하였융니다얀. 그럼어|도 붕구하고 외교판계를 뱃고 대샤릎 교판

하는 것윤 안대하였웅니다.

이 와 갇은 정올 감안하여 본인윤 독일 연방 공화국 수상 브란트에l 게 양측 대

표단의 웹의시어!도 그러댔고， 개안적안 샤담에서도 지금의 옥알 연앙 공화국 정

부의 정 객 이 추구하는 건략적 목걱 ( das strate !t.i sche 2. el ) 이 우엇 인가을

o~ 슈 영꽉히 ( klipp und klar I 말하라고 요구하였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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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설명하기는- oj 렇게 하였흥니다 우리에게는 운제가 간단합니다.

즉 귀하의 전부가 나아가는 결이 어디인카? (Wohin will. Ihre Regier-‘

ung ? I 라는 것 임 니다. 옥연 연방공화국 정부는 。I 제 드머어 보복 ( Revan -

c he I 파 천책 ( Kri eg )의 t:}켜 엄주 ( Teufelskreis )블 벗어나서 박차고

냐칼 것인가 아니연 이러한 용단을 내라는 대신어l 구라파의 국경의 연경을 :..L

들의 갱객외 꼭표혹 상우으..!i:.써 쿠라파의 명확를 위태흥게 하는 즉 위힘의 내

상이 었 던 지금까지의 독일 연앙공짝국 정부들의 지 모험걱 인 정책 , jene

abenteuerlich~ politik ) 윤 계속해냐갈 싱산안가 라고 냐는 브란트써 에게

물었읍니다.

〈싸리 조약~ ( pari ser Vertr~ge I 이와 관련하여 본언은 에랴 죠약에

대한 운재를-연곱하였￡며， 우엣보마도 독얼 민주주의 공화국( D DR) 음 독일

연 방꽁화국의 제국주의적 인 샤회 체 제 (das sozialistische Gesellschaftssys-

tern )에 형합시켜 배리고 ( 'eInz Ll verleiben) 북대서양 조약거구의 체제( das
/-

NA TO-Pakts y1stem) 에 끌어뜰여· 버리자는 서부 독일 연방흥화국( die We-

\
stdeutsch~ Bundesre~ublik) 의 전략적 옥석을 내￡하고 있는 소팍 독앙l

조약 ( der sogenamte Deutschlandvertrag ) 의 제 7 에 대하여 주의를 환 7J시컸

던 것 업 니다.

우리 대표단운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액성들응 이와- 같은 위협이 그들어!게

대하여 랭하여 A] 고 있는 것이므로 • 지금외 독일 연앙국의 정부도 이와갇은 .:.<]

금까지의 정부둘이 추구해 오던 목척을 고수하고 있는가를 확실허 말 권리릎

갖고 있다는 견해블 피력하였융니마. 그러냐 독일 연방공화국의 시띤플파 더

니아가서는 다른 쿠라고}의 민족플도 이플 알고있어야만 되겠읍니다. 왜냐하연

이러한 위험한 정책이 계속되고 앞무혹도 행하여진다연 이뜰노 닥 같이 이러한

정껴으후 언하여 고생을 하게될 것이여 , 또한 。l 러한 위 천한 정씌의 결과에

서달려게될 것이겠치 혜운입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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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 » ( Wende in der Bundesrepu一싱가고선관섭。i연앙공확국어l« 늑잎

20 년
~

-, ,을였읍니마.이렇게또한수상에게연방공화국독일우，a-]는bli k ? )

정치진로가옛추척되던이를아태등의«해 앙 » ( Befreiung ) 이 라는승얀이나

둘었융니다.판하여것안가에계속되어질가령마영아래다른와서는-2.늘어}

았는말해온걸쳐서여러차례에같이바와는이
μ

알려져。1 0 ]..'i..란트씨가

벤경 ( e i n eVe r'and e r ur딩 der전랜으|얀지"l- 。→
은 -c개혁 ( Die Ernellerllng ) 이라는

회익블싱각한애우정우로여켜가지풋하는가?

불구하고 기만당 • 기사당。

우리는거혹
/">.. tT 3. ktik' ) 이 라는

행사·함무로투표권을
의,

E

낱그녁낸내 하여있응어1 드가지고

선한검 을 ( eine echte Weede감된하냐의있어서정치에연‘낭공화국의독일4치

것 o 록헛펀71 래가시만의L 찬 6 액얀연앙공화국의츠<- 。시
-, 2.원댔넌봐라이르키기를

않송니다， •λ1 치 L
.tL‘ 1τ:믿고아직도것이라고는도l

E돌아가게

'-~-→ 이 와 주의사살에;>}으= '-다음파심각하게다하여"J-뱀을모든
。 πl 든;

-,- ‘ l ι관련하여

서쑤독일정치가들과는이
샤

위치어l지도적oJ. t낭공화국의걷i:... 01
「 긍

지도충어l

보고

환기시갔음니다‘
『」

」

주설정파기온옥적의기 띤당 • 기사당의인사둡은。I~
서 」사회만주당의~I

있으며，그을은말하고공개척￡로붐영하고도았다고의견의구야

건략석않은전망이보아그필요한/ 단지

있아는

단성하기에옥석 응r-，진부터 의。! 려 한

우있는데，이점을강조하고，，~ 으
a '2.추구하고달러Hl'니 c~ ..g,.

。 너 냐 E세혹오‘"t 녕 파

지 석 하셨칩-니다 •심각 r파게

좀경하판겨I» ( Besondere Innerdeutsche ‘ Beziehungen)L셔독간의<< 삭 감:야

안인 처음압장은태도와취한우리가회담에에아푸르트여러운!흐l 회의원

건설적이 였김-니마 ( Konstruktiv ) •
-El

「

켜
/、그러한。~-~

l후-c"있지되어준매가합대하여연땅용화국에.£.... 01
-, 2.까신이우리

되풀이항상우리는점을않는다는요구하지연앙공화국o 로부터.£. 01
-, 2.'。"' ’.. ν1 τrr:.

강조따였윤니마.6~ 석

독일공화국파만주주의득알처1 원칙을인정되는일반석2..로국처l 멈 QI그러나

λ」c니 하여입장에헨살석인게하
Ma

유

、
위

L•

우리의석용시키자는판겨1 어l서 ιL판화국 까 91

;과객 » ( Be s 。 π Cl-내독간의«튜벨단J→댁 ‘긴 ';- ( Li i e γestdeutsche Seite ) 은

ι :1[:←~ ~-:i ~’‘ tsche Beziehungen) 마는 ‘ i

”
j-J -"'J ι-l ol

CI , -,너우냐도브기세도C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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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의 등 시 각하는 것 마당에 서 챙 한 은인 의 성 영 에 서 이 01 판인 윤 이 와 삼 -ξ

c3 치는 지금까지 의 소위 단독대표린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형 태릎 바꾸어 계

속 유지해 냐 7}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 한 차옐태 우릎 다른 1방법 을 사용하

여 거l 속썩 냐가자는 그 하나의 옥석위에는 다은 것을 추걱하고 있;0:1 않다는 점

에 대하여 초금이라도 의성한 여지없이 명확허 말해 두었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는 천적무로 맏아듣일 수 없는 것업니다。 그러

고 협상의 대상이 펼 수가 없융니다。 나는 부란드씨에꺼1 아주 단순、허 이렇게

말해 두었읍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상을 도대체 제시할 의향이 없다，

그러고 우리는 따라서 이러한 종츄의 시도카 우리에 매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또한 이제와서는 중단되어지기 를 기대한다 a

。l 소위 «특벨한 내독간의 관계»라는 행식이 도대체 우슨 뭇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료라트씨는 여기에서 «독앞에 있어서의 특밸하고 특수한 조건» (Die

Besonderen , spezifischeu Bedingungen in Deutschland ') 이라는 말4윤 하였응니

다. 이 에 대 한 우라 익 대 담은 다음파 같승니다 • 독일국가 ( Ein staat Deut-

schland ) 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줍니다 a

그러드로 우리의 두 국가들간으1 관계에서 아무런 특벨한 특수초건이라는 것‘。l

존재 합 수가 없읍니다 ( 1‘ eine besonderen ~pezifischen Bedingungen in den

Beziehungen zwischen uns~ren staaten ) , 이러 한 태도는 그들이 아무리 이

와 안대되는 주장과 약속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주권을 가진 독일 만주주의 공화

국을 서부득일의 연방공화국의 후견국가로 전락시켜 어 al 려는 시도라고 보지 않-운

、l 수 없융니다 •

이것은 언제라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부 운제들에 간성할 수 있는 요구

를 가지려는 행위인 것업니다. 이것운 또한 국제법올 톡일 안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외시켜 버리자는 것을 풋합니다.

이러한 그 유례릎 찾아보기 힘든 소위 «득밸한 내독간의 관계 »라는 테우리

플 주장합무로써 불카캠 ( 조약 ) , B] 차별대우， 국경 과 영도의 불가챔션등의 존중에

판한 요든 협상들이 가령 국제법적￡로 구속력윤 갖는 심체플 박탈당하고 만닥고

하겠융니다. 이렇게 됨으혹써 。l 국제법적섣 씌암있는 는체는 실제로는 그 대상

을 상살하고 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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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가에 대한 공경적안 태도(행동) 운 -본에 있어서의 정치켜 상황이야

겨영던지간에- 아우튼 «내독간의 운제 ( 일 ) » ( Innerdeutsche Angelegenhe

it) 다고 i줍이될 수도 \있겠융니닥. 일이 이형게 되어 냐간다연은 약우것도 이

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뿔만 아니라 옥알 만주주의 공화국 시 민은 이 소위 «득궐한 내독간의 관

쳐1» 라는 엘로 충분"ill 많은 경쉽을 쌓아 겪은바 있흡니다，지난 20 년 동안

이냐 븐 탕국은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석대행위( Bonner Feindschaft

gegen die DDR ) 를 해왔다1 것 o 로 나는 이점윤 에아푸르투써해서 냐의 회단 상

내자에게 아주· 숭검없이 말댔읍니다-，

1956 년파 1957 년도으1 독얼 만주주의 공화국 총 국안소득올 ’ 합한 총액어l 거

익 히l 당하는 금액 -이것이 l 천억도 념는 액수인데， 득옐한 내득간의 방뱀 A로

(aUf diese besondere Innerdeutsche" Art und Weise) 옥얼 만주주의 공화

국의 시맨들에거1 «간소화 시켜준» ( erleichtert )혜택업니다. (역주=영옥상무

로는 이렇게 듀열한 편계이니，모든 생환의 펀익퉁을 제공하고 협동함무로써 동독

시만을 위한다고 말하고는 있.E...냐， 사살안즉 예를 틀어 1956 년파 1957 년도

7 년간익 충주민생산에 해망하는 만즘 큰 피해를 통독에 끼쳤다는 것업니다。

그러으로 이러한 소위 튜열한 내독간의 관계라는 말을 브란투 수상이 에아푸르

트 호1 만에서 사고 나서는 것은 동옥측으로 볼 혜에는 그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또 우슨 장난이니 그들로서는 도대체가 맏을 수도 없고 그렐만한 일도

되 지 않는다는 것 업 니 마 • )

플은 이러한 알운 앞￡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엽니다. 우리는 앞으

로 다시 이러한 슬로간의 이릎이래 곤욕을 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경. ( unsere

staatsgrnnze) 을 착상히 ( zuverlassig ) 만뜰어 놓은 것이 아닝니다‘ ( 역

주 : 동옥은 배 를란 장백이라고 일켈어지는 울타리 를 동 • 서 어l 을련의 국경선어l 쌓

음무로써 동독국만야 서독이나 기타의 마릎 자유우양 국가로 피난하거냐 탈주 혹

은 이주해 가는 것플 악을려고 합니다.

그들은 배플란에 있어서 뿐얀 아니라 그밖의 다른 동·서독깐익 국경선에도 이

라한 국경앙위￡치플 취함으록써 풍휴국인이 서옥을 81 옷한 국외로 이주해 가는

것윤 악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그둘의 촉.:<]릎 서독므l 감략내지는 수

갚정 꽉 <tH운어| 자기 방위석언 한가 "'1 잔 수안이 라고 말하고， 이썩 대 ~). 요은 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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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옥이l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득일 만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소위 이러한 특펠한 내꽉

간 의 살체 ( solche Ir besondere innerdeutschelr Praktiken ) 가 다시 적용되는

것 올 그냥 보고만 있지 않-울 것 업니마 p

«국제 업 상의 판계 » ( VBlkerrechtliche Beziehungen) 상황은 사성 붐영 합

니다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 DDR ) 과 독일 연방공화국 ( BRD ) 이 존재하고 있

읍-니다-두개의 주권을 가진， 서로가 옥럽원 국가들 ( zwei sou'급rgne ， voneinander

una b hang i g eSt a ate n ) 이 존재 하고 있읍니다 • 이 들 두 국가간에늠-오든 다푼

I 국가을간에서와 마찬가지도-국제법의 기초에 업각해서만이 성렵되는 정상적이고 공-

둥권이 안정되는 관계 ( normale gleich berechtigte Beziehungen·) 만이 있윷

수 있는 것업니다.

이러한 의마에서 우리는 에아푸르트에서 시종일관 셔로가 바차옐대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태도를 주장하였읍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약의 초안

도 이러한 점에서 확살한 표현융 하고 있읍니다. 그러으로 이 죠약초안은 선의

의 뭇을 가진 사량에게늠 누주에게나 수락할 수 있는 초안언 것입니다.

브란트 독얼 연앙국 수상도 우려와 마찬가지로 에아푸르트에서의 회담이 진행!i]

는 파정에서 배차옐태우의 원칙 ( Prinzip der Nichtdiskriminierung) 이라는

말을 하였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랬융니다. 우려가 본의 요구에 대하여 호의켜인

안웅을 보알 해에만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꼭알 민주주의 공화국 ( DDR ) 이 국

、 처l 생활 ( das inter.nationale Leben) 에 그려고 국제겨우들에 동둥한 권'01 플 갖

고 참여하는 것융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것도 없이 이러한 태도흘

단호하게 반박하였읍니다.

왜냐하연 이러 한 불손한 태도 ( eine solche 강mmapende Haltun,g ) 는 "1 자별대

우의 거본원칙파 알치찰 수 있 는 일이기 혜움입니다.

ι «한슈타인 독트련» ( Hallstein Doktrin ) 주권 국카들간의 판계에 있어서

그 어느 한쪽이 다른 측을 매신하여 협상한다거나 다른 측을 대변할 권퍼릎

갖치 않는다는 갯 은 득일 민주주의 공화국드로 볼 혜는 당연지사로써 논익의 일인

것엽니다.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무로서는 어성한 형태혹든지 녹일 연방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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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 souve r1!ne Rec b. te ) 윤 우리 의 것 4로 요구하고， 옥일 연 방공확국을 찌 s 국

픔파 죽거l 기구플에서 대표하겠다고 에러삭제 냐서거나 이플 루장한 알이 없음니다.

그려냐 뜩일 연앙공화국으l 정부플은 줄곧 。l 와 정안씨S-] 알을 채 왔응니다.

단 대표권。1 라는 품손은 이을 옥암 연방공착국 정우을억| 의차켜 극시 ( Staats-

Do !{t r'i.n } 로까지 괄어 올려 셨던 것 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교정책S-] 쩍겁부갚융

위 하여 소위 할슈라인 원칙 ( Hallstein Doktrin ) 이 랴는 개 녕 플 손수 얀을씌

냈던 것업니다‘

그런데 곡일 연양공착·국의 브란투 수상은 어l 아푸료특에서 그도 역시 에느쪽도

다른쪽슬 F긴하거나 냐릎격을 대변하거나 흑은 다릎쪽을 대신하여 엽상판 권리플

갖지 않는다는 견해릎 갖고 있다고 냐에게 말하였응니아。

이점을 나는 큰 판싱을 가지고 맏아들였응니다. 냐는 논리석 귀결로 당연히

세기되는 다음파 같은 질운을 브란특써어l 게 울였읍니다。

그 양으l 돗은 옥알 。3 앙공화국의 정부가 지금까지외 낡아3바지고 복수주의석인

소위 안독 대표권 "I 라는 불순한 주장을 아우란 조건없이 건적 o 로 도기하는 것을

뜻하는가? 얀잎 그렇다연 그러한 엽장의 결파도 ，+타냐야 향 결흔은 다읍파 같

은데에 있지 않」즈연 않딸 것엽니다.즉 단독대표권::>]라는 불손한 정신에 외하여

지 금까지 )1 루어 잔 제 규칙 을파 규 1닝 행위들 ( Normativakte ) 과 지 시 ( Anweisun-

g en )야 핑옹( Handlungen )응은 폐기내지는 중지되어야 한마 (aufheben bzw싸

\l t e r 1 d S S en ) 는이서 그 설과릎 핫을 수 있어야 겠읍니다.

«굉화적 공존» ( Priedliche Koexistehz ) 옥알 만주주의 공착국의 대표단

은 건1 화 석 공존의 지 속석 관계 ( dauerhafte Beziehungen der fri edlic en

Koexistenz ) 플 수립 하고 아무란 뒷생각었는 협정 (Abmachungen ohne Hinter-

t u r )을 체설하자는 노랙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윤 신;<1 한 것

( ernst) 이라는 첨을 여l 아푸르투어|서 확실히 해두었읍니마.

우 <:1 의 조약초안이 。l 에 대한 살증올 해주고 있융니다 e 서부독일의 대표단은

서 부독「열 익 (년 앙공화국 정 부는 이 어l 매 하여 다른 엽 장읍 취 하고 있 마는 정 읍 밤

형 3-니斗 i 그러으로 제 2 차 세계대건으로 인하여 생겨난 운제등은 구라차의 청화

젤서 ( eine europaische Priedens-o r-dnung )가 ::>1 루‘에힐 혜에만 01 혀l 뒤。 I 01

，11 설되어셔야 한냐는 압장윷 취했융니마. 이러 한 견해는 받아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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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니다‘

브란트는 ‘-우리

( vertragliche Regelungen zwischen \J nseren Staaten ) 은

독얼 연앙공화국 수상 국가윤간익 그L 0 ), 효-• ., r. 동한 판계의 수립

이러한 규정-을

것이에서는 않펀다고 발연했윤니다. -그는 빠리조약의 초운파 연판시켜서

이 러 한 발언을 하는 것이

。l 러 한 정으로 보아 우리쓸은

-붐병합니다

있는온어l 정권(부)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협정윤 체결하는 것은，마리조약윤 걱용하여 。1 협청을(그을이)

유보조건을

원하는대로 언에

냐 ( beliebig r 효랙을 정지시켈 수 있다는 천제로 1해 3ζ
.M r. 혜어}얀

어1 응하겠마는 태도라는 처주L
0"- ，추려해 니1 -""I

。}A，
~ "a 수 없었던 것 업니다.

£.01., "- 연방공화국 ( BRD ) 과 휴일 반주주의 공화국 ( DDR ) 간에 체결되는 행정들이

라는 것은 그러으로 단지 잠정적인 성격을 띄 거나 ( Provisorien ) 아니면 이E도
「

조약의

공화국융

져1 '7조에

언젠가는 서부독일 국가에 영합(합영)시켜 베리자는· 소위 .£..-,만주주의

날 밝혀져 。1 스;
.J.A '- 랭창주의적인 옥석을 실천에 는기。굶 수단 o 로

까지 쓰이거1 하자는 것 업냐다.

존경하는 의원켜러붐!

이러한 >lJ-엽은 사마도 냐중에 내외의 여션이 ll~켈혜 행동의 자유를 얻는데 71

여케 할려는 의도를 카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o-l..2.o '- 역사플 동

하여셔 우리카 컬은 경험 o 로 보아 너무나도 자영한 것이므로 二L 배후에 숭겨져

있는 의도를 간파하지 갚을 수 없늠 것입니다.

이해어l 달?난려는 용의가

과거에

되어

이퍼한 이중걱언독얼 제국주의 ( der deutsche ImperialismuB ) 는

당을 가지는 천략을 씀으료써 있는 것처헝 사랑-윤

속여 놓고는，그들은 동시에 앞 o 로 행할 천략의 준비를 되풀이 하였던 것업니냐 。

、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 。

~ τ: 예를들어 슈트레제만 정 책 ( Die Stresemann-Pol-

it 1 It ) 업니다.‘

«셔부 버l 를런 » ( .Westberlin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온안은 에아푸르트에서외 회맘에서
£.-01
-, "- 연앙공화국 수상 브란트가 여러차례에

걸쳐셔 셔부 베릎런 운게플 제가하였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 -Q...

'"" "-
수 r셔

w.

응니다. 셔부 베릎란에 관계되는 운제틀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 옥얼 연앙공

화국 정부수안(수상)들간에 행하여지는 회단의 대상이 아넙니다. 서부- 닝11 ←꽉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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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특→옆 엔앙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며， r갚으르드 갤랙로 옥암 딴앙판화흔c41 속 3} 는 관

。l 없을 것이여， 서부 파른렌은 -목띤 만주주9.] 공화긋( DDR ) 영도 매부-α; ( H;-

mitten) 그러고 영톡상씩 ( a \l f d em Te If r ito r i U IT, d e r Dr; R ) 종재하는 하斗."1

자주석안 정 치걱 단위 ( eine selbstandige politiscpe Einheit) 라는 검 에 대

파여 우리는 아주 영꽉하게 주익플 환기시켰음니다。

이 운영한 웹척상환( Rech tslage )은 소켠파 기다 다릎 사회주익 국가뜰ι1

으!하여 되풀이 하여 강조되어 왔 o 녁， 극제조약슬을 흥하여 구속팩 았기1 착안역야

셨윤니다。 냐는 서양 3 대국 정부뜰도 이러한 서부 에릎란의 법적상착을 안갱하

고 았다는 점에 주의를 찬기시켰읍니다@

이 다l 마의 경우에도 우려는 회의장소에서 운체들을 구체적무로 건급하였읍니마.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않되겠읍니다. 서부 에블란이 아무은 독알 만주주의 공

화국의 살속의 가시 ( Pfahl im Fleisch e der DDR -늘 마음에 걸려 는 알 , 걱

정， 가슴아돈알둥쓸 얄한) 호서 득-정지워졌읍니다. 서부 에플련은 전위 도시

( Front-stadt) 로 선언되어겼읍니다.

서 부 어l 를련 은 그뿐만 아니 라 7}-장 값싼 원자단 ( Die ""illigste At。뼈

이라고 1 까지도 지칭되어졌음-냐냐‘ 이것둘은 텅반 이사여구( Floskeln )을이 아

니라 살제로 추구되였던 정씌 ( eine Poli tik ) 이었던 것업니다.

::>]것은 노동자 농만세력 (Die Arbeiter Und Ba'1e rIl. Mac r.;;; ) 에 해-( Schade n )

릎 끼치고 언젠가는 이 세력을 석권해 에 렐 수도 있올 근거점 ( ein Stutzpunkt)

읍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의 싱장부에 소유하려는데어l 그 옥척이 있었융니아.

써l 룹런 을 중심으￡ 하여 긴장이 있었고 그러고 또 헨채도 있마연， 이것은 어디

까지나 이 도시가 독알 연량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4후엘 만주주의 공착국이l 해를-

끼치도록 냥용되는 결파로써 생겨났던 것이얘 또 생겨냐고 있는 것엽니다.

이렇게 되연’ 제 l 차적￡료 피해를 엽는 것은 서부 버l 를칸 사람뜰이었읍니다.

이러찬 사살써 직연하여 올C에 다픔파 같은 알은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오

순 투성업니다‘ 즉， 야러한 일익 션파가 서부 에플렌 시민들어l 게 끼쳐는 영향을

한만윤 하연시도， 그러냐 이에 대한 싼인융 제거하자는 얼은 이벤 회람에서도 거

부하는 것은 완전하 모순에 빠져있는 태도인 것엽니다.

« 촉약의 추안 » ( Vertragsentwurf ) 냐는 옥알 안주주의 공파국 장 쑤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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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9-.£ J:!. 만3느 득-잎 연 양꽁따극 수강 c，n 711 서 부 >'Ii 갈턴 에 있 어 서 -약 서 쑤 싸 갚렌 -S

줍섬유로한 상황에 쑤담이 뇌능 갚꺼1 으l j갈등응- 앞..0..~료는 중지하라고 긴급하고도

켈상하케 요주플 했읍니아.

oj 러 한 -살동을 풍지하는 것 은 지 금 여l 정 되 고 있는 서 부 베 를년 에 대 한 갚 대 국

쉽상뜸안 아니라 독일 안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앙공화국간의 판거]q 알천어1 도

커나란 이로웅이 띨 것입니다. 독닐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시한 죠약초얀의 제?

조에는 득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앙공화국은 득자척언(자국적인) 정치단위

( selbsUlndige politiscr.e Einheit) 로서의 서부 에릎련의 지위와 그러고 이

러한 지뒤플 감안하여 두 국가카 셔부 버l 플련에 대하여 가칠 한제를 업무료 정

한 운제에대하여 협의한냐고 제얀되어 있읍니다.

《체신과 쿄통» ( Post Und Verkehr ) 에아푸르트에서 회당동안 우려는 두

국카의 체 ιl 빛 교풍부들깐에 챙하여지고 있는 협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카지

어려운- 운써1 들어l 관하여 옥얼 연앙공화국의 브란투 수상에끼1 주의를 환기시켰읍니

다. 그리고 이러한 얼련의 어려웅은 서부 독일 대표들의 파꾀석인 태도 ( di e

des t r u I, t i v e Hal t un g ) 에 치인차는 것이였음도 지걱하였융니다.

브란투씨는 그익 연설에서 개벨운제 옥록을 상당한 엄위까지 포항시켜서 제시하

였 A으로 우리의 이러한 지적은 그만큼 시의에 알맞는 것이었다고 생각웹니다.

사살잘 중시하는 사란은 특정한 운제들익 해견을 위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상블이 계획펀대로 결 파를 낳도록 패려해야 옳‘울 것 이다.

«배앙» ( Wiedergutrnachung ) 서부 독일측운 독일 연앙공화국이 배상쇼치관

다했다고 말혔융니냐. 만얼 이 배상촉치라는 것이 아캅제국가뜰에 대한 이스다엘

의 검략을 재정지원하기 위 하여 독띤 연앙공화국이 지출한 수싱 억 ( die Miliar-

den bet rage )을 말한다며는， 이것윤 배상파는 아우헌 관계가 없는 것업니다·

좀경 하는 의원 켜러분 !

본인은 에아푸르투에서 있었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니}각위원회의장( 수상) 피

독일 연앙공화국 수상간의 회당에서 중요한 역 할을 했딘l 품제들 중에서 가장 증요

한 품제들을 여기에서 이제 챙한 보고혹써 여려운어l 게 말씀드였융니다.

여러분써서는 은인의 0] 보고플 본인이 오든 운제플 여기에서 안복하지 않더마

도 아우튼 은안이 에아푸르트에서 행한‘ 성영파 관연시켜서 고찬해 추시기 윤 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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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마. 이 투가지릎 비교 고찰해보질 것.갈무연 여러운써서는 독얼 만주주의 공

화국의 대표단이 인만의회 (die Volkskamι , r ) 에 의하여 결의원 우리 국가의 외

교정책의 기본노선을 일판성있게 대표하였다는 첨을 얄 수 있을 것업니다.

우려는 옥수주의 ( der Revanchismus ) 에 단호하게 애향해나가야 한마는 71 본

원칙을 추주하였읍니마 농 λl 에 우리는 득엘 만주주익 공화국파 독결 연망공화극

간의 응등권어l 엽각한 관객l 으l 수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오든 가능성에 대하여는

건설적이고 허성단회하게 앵찰 자세가 되O-J 있융니까。

«카l셀» ( Kassel) .1970 년 5 월 21 일에 독일 연양공화국파의 국갱에서 가꺼운

지침 인 카엽 ( Kassel) 에서 독알 연앙콩화국 수상 브란트써와 처1 2차 회당올 갖

기 위하켜 만냐자는 초챙길 본인은 수:감하였읍니다.

«조약의 초안 » ( Ver tragsentwurf ) 독알 연앙공화국와 정 부가 온인이1 의 하

여 독알 만주수의 꽁-화국 정 부의 ::>1 픔우로 어l 아푸르트에 서 제안된 견 해 를 이 에

상응하는 잔지 성 을 가지 고 검 토」해 주고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파 동등헨에 입 각한

국저l 멤상으l 관계을 수렵파기 우l 한 협상에 골인할 준이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에 마시 한벤 본인은 켜기에서 우리의 회망을 괴력하고자 합니다.

까/싱에서 잦게 월 호l 당관 감얀하여 폴혜 독일 연광공화국 정부는 。1 "I 알려전

바짜 갇아 1969 년 12 원 풍순에 선하여진 우려의 ￡약초안에 대하‘져 공식척￡로

데도폭맹-일 할혜가 되었냐고 봅니나.

매우 존격하는 의원 에려운!

독얀 만주주으l 공화국 정 우는 독알 안준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

응하고 쿠제법에 업각한 관계의 수링에 도달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융 다할

것이바는 성을- 본인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러 딴 노력 을 다함에 있어서 우리는 독일 만주주외 공화국 민족 ( das Volk

der Dc) R ) 의 이 익 파 요든 쿠라파 국가들의 민족의 이 끽 파 그러 고 。I 률의 영속

적인 갱화와 간낀어l 내한 희망을 기본으로 삼아서 임할 것엽니다.

끝~~- 에아푸료F:. 회당을 평가하는레 도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몇가

까 섬표- 종합하여 말씀드""1 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나다.

낀 상 ( Spannung ) 을 없이 하고， 안전파 펑화플 희구하는 쳐l 만족의 찰망은 이 t~

한 수 있는 얀엮니다. 우리는 우려외 동맹국플파 공동으로 얀으란도 이플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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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호히 임할 것업꺼다.

독얼 연방공화국파 북대서양 ( NATO ) 조약커구 7}맹국가플중 몇몇 국가틀에는

어제도 그러렀고 오늘도 에아푸흔투에서 있었던 회담융 헬실적 o 로 보는 사랑이

있는데 결하여 이들 현실을 바탕 o 로 하여 Y-지 않고 환상을 플러 이르키는

공상적인 판창을 하는 사랑뜰도 있융니다.

«서 로 안래 되는 견해 » ( gegensatzliche AuffassungeD ) 울폰 분위기 는

사무척이였융니다。 ‘ 그러나 여커에서 멜표된 양측의 견해 ( 업장 ) 와 실제현황을 냉

철하게 고찰할 것 같A연:우리는 마음과 같은 결흔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읍년다·

즉，평화의 보장이라는 기본 문제플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의 평화척 공존 수렵한다는 기본운체에 있어서 아직도 여l 나 마찬가지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켜건히 복수주의 정치 ( die revanche

Politik) 차 존재하고 있읍니다. 어제 본의 연앙국회에서 행하여진 토론이 이

를 말해주고 있융니냐. 그 형태는 어떠하던 그러고 어떠한 민족주의척인 포장을

하고 둥장하든 。1 와는 천연 상관없이 복수주의적인 정치는 존채하고 있음니다”

그러가 혜운에 우리는 앞 o 로도 계속하여 경계하지 않으연 안웹니다.

«지망선거 » ( Kommunalwahlen ) 평화석 공종을 성취하는 일은 오래동안 겨l

속되는 그라고 정요한 투쟁을 몽하켜서만이 가능한 것업니다.

。l 러 잔 투쟁파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펼 것 인가의 여부는 우리가 우리 의 공화

국올 앞~로 어떻게 다암면 o 로 캉화시켜 냐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용니다.

이러 한 뭇에서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의 오든 시 안은 지 양선거에서 만족 ( 주의 )

r 전선 ( die Nationale Front) 후보들에게 그들의 투표를 먼져줄 것 이 요쿠됩 니다 •

소련과 그리고 기다의 다릎 우리와 동맹판계플 맺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틀과

함께 우려는 우펴 만족들 ( unser e Volker) ( 역주 : 동 • 서 양독의 민족융 따로

α}후 생각하는 견해 ) 의 정화석이고 사회주의적인 마획플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와 마찬가지로 오윤 노력올 다하고자 합니다，

( 출 처 : )

1970 , 3.:::2 (동부)베플련에 간행펀

«새 녹얼 » (Neues Deutschland)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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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당 커! 장 관

길 을 찾 거l 원 것 이 다 ( Man Wird

Wege finden) (1970.3.23)

독연 연앙공화국 내 우장관 어l 곤 프랑체 ( Egan Franke) 씨는 1970 년 3윌 23 영

신l 슈 ~l 갤( Spiel -역주:독알의 주간지)지와 마음파 같윤 인터유를 하였읍니다.

슈 ~] 젤 :

장판 ! 귀 하는 빌리 부칸트와 벌리 슈~프간의 최당의 진션을 어떻게 쉴 것이

라고 생각합니까 ?

표 땅 ;>11 :

내 생각무로는 5 월 21 알석1 차켈에서 있게 원 제 2 차 회당에서는 에아푸르투-

화당에서 말표된 양즉익 기본태도의 피력에 래한 평카가 챙하여질 젓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협의띈 것깔 더 갱약시가는 결파플 카져올 것이라고 봉니다.

슈 ~l 켠 :

그러 견 에 샤푸르트에서 벨셔 에먼 특정한 £11 마블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릎 본

젓이 있융니까?

« 조약의 초안 »

프 랑 케 :

없윤니다. 아직은 운제가 그 엄위릎 좁히는 일로 이루어져지 않았융니다.

그러냐 그렇다고 하여 우리 가 어l 아푸루트에서 독일 연앙공화극이 체시한 조약의

초얀 0] 외에는 아무것에 판하여도 최암을 잔행시켜 냐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마하

는 것은 아닝니다. 다은 측이 이 초안에 대하여 울폰 얘기릎 하였읍니다.

그러나 처음쑤터 。l 조약익 촉안을 수락하여야 한마고 주장하거나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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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라·'1 ~았읍니다 。

그러한 태도료는 협상할 수 없다는 젓이 센아푸료투에셔 영확혀 되';j읍니다.

슈 피 젤 :

그런데 슈도표씨가 독일 연앙공화국우혹부터 요구한 l 천억 마르크 ( 100 Miliar-

denHark) 운제는 어쩡 게 되 었융니까?

프 랑 케 :

«1천억 마르크 » ( 1 , 000 Miliarden Mεr k ) 그것 은 아주 고정 된 백 수업 니

아. (Das i st so eine fixe Summe ) 이 액수속에는 에릎란 장역을 쌓기전에

득알 만주주의 공화국으로부터 일급가는 능력을 가진 노동력 ( hochqu "a lifi zierte

Arbeitskrafte) 이 이 주해 강무로써 그쪽이 주장하는 국안경제상의 손싣 ( der

Volks-Wirtschaftliche Verlust ) 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슈 펴 첼 :

그러연 연앙공화국 수상은 이에 대하여 우어라고 대답하였응니까?

프 랑 케 :

자! 그우어하고 찰까요， 연양공화국 수상은 이러한 이주(현상)은 어느정도까

지는 독알 만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의 사최정잭석인 상황에도 울흔 그 원익 I "I

1 있다고 말하였용니다.

그러냐 。1 운제는 하냐의 공동 소위원회( Arbei tgruppe )에서 세부석으호 (~1

저 하게 )..£의되도륙 되 어 있읍-니다 •

슈 피 겔 :

국제법걱인 승인응게카 두 국카가 국제연합의 정회원국 자격을 취득힘으로써

그 도가 종 둔화되어진다는 것을 귀하는 생각한 수 있는 일이라고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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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케 :

«::Eo약체결 당사자들의 동퉁한 카치 » ( Gleichwertigkei t der Vertragschl_

1e fJ enden ) 국제법적 승인이라는 운체가 이상한 닝&업.£..~ 요주되어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측이 뱉아들일 준에가 되어 있는 촉

약을 몽-한 외우( die vertraglichen Verpflichtungen ) 블 마련하는 일입니마.

여기에서는 그 어느 한쪽이 다른폭파 다른 지위에 있에서는 않꾀고(즉 동둥한

치 위 ) 그러 고 조약을- 채경 하는 장망은 통일한 7t- ·~1 안정 을 밭는다는 것 이 중요한

운체엽니다.

슈 피 켈 :

우리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귀하에게 울었융니아.

표 랑 케 :

이 운채어l 있어서도 서로가 질서있는 협옹에 달하기 위하여 어혀한 죠-']7t- 펄

요한가를 아주 객판적으로 그러고 사살걱A로 연구 검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슈 피 켈 ;

그러면 귀하가 단하는 것을 구체적a로 말한냐연 어떻게 되겠융니짜?

프 랑 깨:

«3 개 운제갚야 » (Drei Sachkomplexe) 3 래 운제분야 (drei grope Sacll-

komplexe ) 가 협의띄어야겠다고 우"-I 는 제안하였읍니다.

그 첫째가 영흔파 공존운제( das Neben_und Miteinander )안데， 그러니까 옥알

연앙공화국피· 독일 만주주의 공화국간익 판계 7} 되겠￡며 , 두째는 。I 두 독알국가

(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 틀간의 의사소통의 개선 ( die Verbesserung

der Kommunikation ) 이겠읍니다.

슈 펴 젤 :

그끼이 우슨 뜻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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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케 ;

::L퍼 니까 여치에는 가녕 사당의 광래플 ;겁자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체 분

야가 이씌 속하겠읍니다。

우체 ( Post) 운제 , 철도 ( Bah n ) 품제와 그러 고 이 어l 준하는 요든 것 들이 여기

어l 속할 것 입니다.

슈 피 첼 :

그러고 세쩌는?

프 랑 케 :

져l 째 운제분야가 차빨래우 ( Di skrimi ni erung ) 플 없애버리는 것안데 , 우리 두

국카간의 관계섹 섰셔서의 차열대우 철폐운제카 그 하나이겠고，다음푼 우리 두

국가가 대외석￡로 갖는 판계，즉 제 s국을파 갖는 판계에 있어서의 차연대우 철

펴l 운제가 되겠읍니다。

슈 피 첼 :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카;<1 서로 냐륜 운제 7t 제기 ι1 야 :1 다고 하겠응니다. 우

건 그 첫째가 내욱간의 관체 (die innerdeutscr.e Beziehungen) 겠읍니다 。

프 랑 케 :

그렇습나다. 이 관계를 우엇이라고 사항의 차이 여하에 따라서 쑤르던지간에

독일 영￡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의 관계와 연관시켜 올혜어l 제기되는 운제

을여겠윤니다.

슈 피 겔 :

그리고 두 국가가 외국 ( Ausland ) 에 대 하여 갖는 판계는 ?

프 당 케 :

츄일 연양공화국 ( die 13undesrepublik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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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표할 수는 없융니다.

그러냐 휴엘 연방공화국은 독쉰 -건체에 71 여하는 판섭사( Interessen die deη

Ganzen dienen) 블 대리로 맡아 볼 수는 있융니다/!~ahrnehmen ) •

슈 피 젤:

«공동위원회 » ( gemeinsarne Kommissionen ) 사건에 공동쉬원회가 운찌익 사

살적인( 살체적인) 준비릎 항이 없이 카켈에서 그냥 만냐는 것야 룻있는 일야라고

생각합니까?

프 랑 케:

도대체가 양측이 만난다는 그것 자처l 얀무후도 뭇있는 얼‘닙니다. 준벼운제는 이

렇게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준벼는 양측대로 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

냐。 그런데 카켈에서 회담을 갖게 펄혜 까지는 그려한〈공동) 위원회 같운 것

을 세우는 것이 좋겠마는 견해카 판첼펄 수도 있는 운체겠융니다.

아우튼 선엔 ( Deklamationen ) 같운 것 ￡로는 운제가 아무런 진착을 보지 웃한

다는 진지 한 의 도 ( der ernsthafte Wille) 는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냐 있윤니

斗 e

슈 !11 갤 :

그런데 자유 안전동행권 ( 보장) 법 ( das Gesetz fUr Fr"eies Gelei t ) 은 다른

욕은 자켠대우를 하는 것우로 간주하고 있고，‘그들은 1968 년 여름에는 연사교판

( der Redneraustausch ) 을 살패 로 돌아가케 하는데 에 그 동71 로 이 용하였 던

것 이 이 법인데， 슈도표의 카켈 앙운시까지 이 법을 혜지 ( aufheben ) 시키기 위

하여(독일) 연땅정부가 우엇올 할 생각으로 있읍니까?

프 광 케:

«자유안선 흥행 권 ( 보장 ) 업 » ( Gesetz fOr freies geleit ) 이 법 을 제거

하기 위한( uusdiumen ) 강을 말견하게 펼 것업니다. 그러니까 이 엽은 이에

암맞게 개정되거나 흑은 그에 대한 대얀올 제정해 둥이 없이 그냥 폐기되커 깐

수 샀썼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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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일은 아주 빨리 처리띔. 수 있을 껏 A쿄 봅니다. 카엘에서 있게 씬

§]닫같이 정치걱 A 로 그렇게 차웬높은 회당( ein politisch so hoch eingestuf-

tes Treff 'O~. wi e in Kassel) 이 。1 러 한 운제 을 혜 뭄에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

은 한마다로 말해서 생각할 수 없는 얼업니다.

슈 피 첼:

장판님 ! 귀하는 나치의 박해플 말았읍니다. 그러고 귀하는 악명이 자자한

999 형 ( 접생 ) 보맹대대 ( s trafba tai’Ion) 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전 냐치시

대의 강제수용소( Konzentrationslager ) 부헨벌투( Buchenwald) ‘가 있언 굿어l

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 DDR ) 국의 군대사열을 받았을때 귀하의 기붐이 에떠

했읍니까?

프 랑 케 :

아， 앙니까 이 군대예식이라는거‘ 모두가 아주 부끄러웠읍니다 ( alles so Sche-

menhaft ) •

그러한 도시들파 접촉하게 되연 개인개인이 체힘한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

오릅니다. 이것올 표현해서 요사할 수카 없읍니다.

이 예식은 경의의 표시였￡며， 이러한 얼에 접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각자카 스

스로의 내연 품제를 돼결해서 처리해 내는 수 밖에 없겠융니다.

(출 처)

1970 년 3 월 23 일자의 « 슈꾀 겔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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